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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문화예술용역 운용지침서(가이드라인)

1) 문화예술용역 가이드라인이 필요한 이유

문화예술 분야는 장르나 직종 등에 따라 일부 차이는 있으나 작품 제작과정에서 발생하는 인적 용역계약, 

즉 노무제공계약(personal service contract)에서 전통적 도제 문화 또는 선후배 간의 정서적 연대를 이유로 

서면계약문화가 아직 정착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 계약서를 쓰더라도 불공정 계약을 강요하거나 계약 조

건과 다른 활동을 강요하는 등 불공정행위가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2018년 예술인 실태조사』에 따르면 예술활동 관련 계약을 체결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이들은 42.1%

에 불과했습니다. 또한 이 중에서 서면계약을 체결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이들은 37.3%에 그쳐 상당한 문

화예술활동이 여전히 계약 없이 또는 구두계약만으로 진행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한편 지난 1년 

동안 부적절하거나 부당한 계약을 체결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이들은 9.6%로 나타났습니다. 여기에는 일

방적이거나 부당하게 낮은 대가 규정, 불확실하거나 불합리한 업무규정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문화예술 분야의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정부와 관련 기관에서는 예술계와 협의하여 분야별 표준

계약서를 개발ㆍ보급해왔습니다. 또한 2016년 5월에는 「예술인 복지법」을 개정해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 

시 서면계약 작성 및 필요적 기재 사항 명시를 의무화’하였습니다. 2019년 12월에는 「예술인 복지법」을 다

시 한번 개정해 ‘서면계약 작성을 위반한 경우 조사권과 시정명령권, 계약서 보존 의무’를 신설하여 제재 권

한도 마련하였습니다.

한편 문화예술 분야 종사자들은 대부분 상시적으로 고용되고 업무 시간, 장소, 방식에 정규성이 있는 임

금근로자와 달리 작품 제작이라는 특정 프로젝트에 기반(project based)하여 한시적으로 노무를 제공합니다. 

즉 프로젝트 단위로 단속적(斷續的)으로 고용되는 프리랜서의 비율이 높아1 노무계약(勞務契約) 형태도 「근

로기준법」상의 ‘근로계약’보다는‘용역계약(project based contract)’ 형태가 많다 보니 빈번한 실업상태와 불규

칙한 수입 등으로 불안정한 고용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이러한 프로젝트 기반 용역계약은 근로계약과 달리 4대보험 가입 의무가 없어 상당수 예술인은 고용보험

을 비롯한 4대보험이라는 사회적 보장의 혜택에서 배제되어왔습니다. 2018년 예술인 실태조사에 따르면 고

용보험 가입률은 24.1%, 산재보험 가입률은 27%, 공적연금 가입률은 53%로 다른 분야에 비해 매우 열악한 

1   2018년 예술인 실태조사에 따르면 전업 예술인의 76%, 겸업 예술인의 67.9%가 프리랜서인 것으로 나타났다. 

1. 가이드라인의 목적 및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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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임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예술인들은 작품을 제작하는 기간에만 고용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작품에 참여하지 않으면 잦은, 때로

는 장기간 실업상태를 겪게 됩니다. 또 업무 숙련도나 대중 인지도에 따라 노무 대가의 격차가 매우 심하여 

일부 유명 예술가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낮은 소득수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실업상태에 직면할 경우 예술

활동을 하고 생계를 유지하는 데 큰 타격을 받게 됩니다. 

이 경우 재능 있는 예술인들이 예술활동을 중단하거나 다른 분야로 전업하는 결과를 초래하여 결과적으

로는 우리나라 문화예술계 발전에 큰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프로젝트 단위로 활동하는 예술인

의 특성을 반영한 고용보험을 도입해 생활안정 및 지속가능한 창작활동 기반을 구축하자는 요구가 오랫동안 

계속되었습니다.

이러한 열망에 힘입어 2020년 5월 20일 ‘근로자가 아니면서 「예술인 복지법」 제4조의4에 따른 문화예술

용역 관련 계약을 한 뒤 다른 사람을 사용하지 않고 자신이 직접 노무를 제공하는 예술인과, 이들을 상대방

으로 하여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한 사업에 고용보험을 적용’할 것을 규정한 「고용보험법」과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20대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예술인 고용보험제도’를 도입하면서 그간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고용보험의 사각지대에 

있던 예술인도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하고 소정 기간 보험료를 내면 구직급여와 출산전후급여 등을 받

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만 문화예술 분야는 종사 형태와 계약 형태가 매우 다양하고 다단계 계약이 많은 복잡한 구조로 되어 

있어 ‘어떠한 형태의 노무제공을 문화예술용역이라고 할 수 있는지’, ‘예술인 고용보험 적용을 위한 문화예술

용역 관련 계약의 범위와 유형은 무엇인지’ 등을 판단하기가 어려운 게 사실입니다. 

이에 ‘문화예술용역’과 ‘예술인 고용보험의 적용을 받을 수 있는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에 대한 예술인 

및 사업주의 이해를 돕고,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 체결과 예술인 고용보험 적용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안내

하기 위해 ‘문화예술용역 가이드라인’을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2) 문화예술용역 가이드라인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나

문화예술용역 가이드라인은 크게 총론(Part 1)과 각론(Part 2)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Part 1 총론의 2장에서는 「예술인 복지법」에 규정된 문화예술용역의 개념과 유형을 살펴보았습니다. 

특히 여기에서는 「예술인 복지법」 제2조 제3호에서 규정하는 문화예술 창작ㆍ실연ㆍ기술지원 등의 용역은 

무엇이고, 제외되는 것은 무엇인지를 제시하고, 문화예술 분야별로 문화예술용역의 주요 유형을 소개하였습

니다. 

또한 「예술인 복지법」 제4조의4와 관련한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 제5조에 따른 표준계약서 보급, 제6조

의2에 따른 불공정행위 금지, 제6조의3에 따른 재정지원 중단 및 제6조의4에 따른 보고 및 검사 등 문화예

술계의 계약과 관련한 내용을 설명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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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장에서는 고용보험제도의 일반적인 내용을 살펴보고 2020년 12월부터 시행되는 예술인 고용보험의 적

용과 관련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또한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의 주요 유형에 따라 예술인 고용보험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살펴보고, 예술인 고용보험의 적용을 받으려면 서면계약서를 어떻게 작성

해야 하는지를 안내하였습니다.

4장에서는 예술인 고용보험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가·지자체·공공기관이 문화예술용역 계약을 발주하는 

도급사업의 특례 규정’의 내용을 설명하고 사례를 들어 적용 여부를 살펴보았습니다.

5장에서는 예술인 고용보험의 적용을 받기 위해 무엇을 준비해야 하고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를, 6장 

에서는 예술인 고용보험 및 서면계약 관련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지원기관과 관련 사업을 소개하였습니다.

Part 2 각론에서는 분야(연극, 뮤지컬, 음악, 공연, 국악, 무용, 영화, 음반 및 음원, 방송연예, 미술, 문학, 만

화ㆍ웹툰 분야)별로 문화예술용역 유형과 계약유형을 살펴보고, 문화예술용역 계약유형별로 예술인 고용보

험 적용사례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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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문화예술용역이란 무엇인가

용역의 의미는 무엇이고 유사 개념은 어떻게 구별하나 

 ‘용역(用役)’이라는 말을 사전에서 찾아보면 “주로 생산과 소비에 필요한 노무를 제공하는 일 또는 노동인

력을 제공하는 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사업체가 외부의 용역업체 또는 사람에게 인력을 공급받아 일

정한 업무를 맡겨 수행케 하는 형태를 통칭합니다.2 우리 법률상 ‘용역’의 범위에 해당하는 것은 「민법」 상 

‘고용(민법 제655조 이하)’, ‘도급(민법 제664조 이하)’, ‘현상광고’(민법 제675조), ‘위임’(민법 제680조 이하)

의 네 가지 전형계약과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파견법’)의 ‘파견’을 들 수 있습니다. 

「민법」 제655조에 따르면 ‘고용’은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 대하여 노무를 제공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

이 이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것입니다. 

「민법」 제664조에 따르면 ‘도급’은 “당사자 일방이 어느 일을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일의 결

과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것입니다. 

「민법」 제675조에 따르면 현상광고는 “광고자가 어느 행위를 한 자에게 일정한 보수를 지급할 의사를 표

시하고 이에 응한 자가 그 광고에 정한 행위를 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입니다. 특히 일정한 응모기간을 지

정한 뒤 이러한 행위를 완료한 자 가운데 우수한 자에 한하여 보수를 지급하는 것을 우수현상광고로 규정하

고 있습니다(민법 제678조). 현상광고계약도 그 실질에서는 노무의 이용에 관한 계약이라고 할 수 있으나 요

물계약형식3을 취하기 때문에 고용, 도급 및 위임과는 법적 성질이 현저히 다르다고 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680조에 따르면 ‘위임’은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 대하여 사무의 처리를 위탁하고 상대방이 이

를 승낙”하는 것으로, 도급과 달리 일의 완성 여부와 상관없이 약정한 보수를 지급합니다. 위임은 당사자 일

방이 상대방에 대해 사무처리를 위탁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민법 제680조)을 말합

니다.

2   채호일(2006), 「용역과 유사용역의 실태 및 임금 등 근로조건에 관한 연구」(노동부)

3     계약은 낙성계약과 요물계약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낙성계약은 당사자의 합의만으로 성립하는 계약이고, 요물계약은 합의 이외에 물건의 인

도 등 특별한 법률사실이 있어야만 성립하는 계약을 의미한다. 현행 민법은 14개 전형계약 가운데 현상광고를 제외하고는 모두 낙성계약으로 

하고 있다. 곽윤직(2000), 『채권각론』(박영사, 33-34.)

2. 문화예술용역의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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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법」 제2조에 따르면 ‘파견’은 “파견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한 후 그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근로자파

견계약의 내용에 따라 사용사업주의 지휘·명령을 받아 사용사업주를 위한 근로에 종사하게 하는 것”입니다. 

법률상 용역의 범위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민법

고용

용역

도급 위임 파견

문화예술용역의 개념과 법적 근거 

「예술인 복지법」 제2조 제3호는 ‘문화예술용역’을,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서는 ‘문화예술’

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예술인 복지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문화예술용역”이란 문화예술 창작ㆍ실연ㆍ기술지원 등의 용역을 말한다.

4.  “문화예술기획업자등”이란 문화예술용역에 관한 기획ㆍ제작ㆍ유통업에 종사하는 자로서 예술인과 계약을 

체결하는 자를 말한다.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문화예술”이란 문학, 미술(응용미술을 포함한다), 음악, 무용, 연극, 영화, 연예(演藝), 국악, 사진, 건축, 어문

(語文), 출판 및 만화를 말한다.

이러한 법적 정의와 문화예술용역의 개념 등을 고려할 때 「예술인 복지법」상의 문화예술용역이란 “특정 

문화예술 결과물의 완성을 위하여 예술인이 대가를 받고 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하여 일정한 기간 동안 제공

하는 「문화예술진흥법」 상 문화예술의 창작ㆍ실연ㆍ기술지원 등의 노무”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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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문화예술용역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예술인 복지법」상 문화예술용역의 개념을 “특정 문화예술 결과물의 완성을 위하여 예술인이 대가를 받고 

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하여 일정한 기간 동안 제공하는 「문화예술진흥법」상 문화예술의 창작ㆍ실연ㆍ기술

지원 등의 노무”라고 정의할 때 여기에 포함되는 범위를 좀 더 구체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문화예술 분야에서는 특정 문화예술 결과물을 완성하기 위하여 사업주와 직접 계약을 체결한 예술인이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뿐 아니라 문화예술용역을 제공하기로 한 계약의 당사자인 개인, 개인사업자, 법인 등

이 도급, 위임, 업무위탁 등의 형태로 특정 용역의 전부나 일부를 제3자로 하여금 제공하게 하거나 제3자와 

공동으로 이를 제공하는 경우가 빈번합니다. 

아래 그림과 같이 「예술인 복지법」 제2조 제3호에서 규정하는 ‘문화예술용역’에는 특정 문화예술 결과물

을 완성하는 과정에서 예술인이 창작ㆍ실연ㆍ기술지원과 관련하여 노무를 제공하는 것이라면 고용, 도급, 

위임, 업무위탁, 파견 등 그 형태를 막론하고 모두 포함됩니다. 그러나 ‘창작ㆍ실연ㆍ기술지원 등’에 포함되

지 않는 ‘문화예술교육과 관련된 노무제공 용역’과 무상의 노무제공 용역, 노무제공 기간을 확정할 수 없는 

용역 등은 「예술인 복지법」상 문화예술용역의 범위에서 제외됩니다.4

다만 ‘특정 문화예술 결과물의 완성을 위한 과정’에서 ‘문화예술교육의 방식을 활용’한 문화예술 프로젝트

의 경우에는 그 실질이 문화예술 창작ㆍ실연ㆍ기술지원과 관련된 노무 제공이라 볼 수 있으므로, 이 경우에

는 문화예술용역의 범위에 포함될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술인 복지법』상
문화예술용역

(창작·실연·기술지원 등의 용역)

•고용
•도급
•위임
•업무위탁
•파견

※ 적용 제외
•문화예술교육 관련 노무제공
•무상 노무제공
•기간을 확정할 수 없는 노무제공

예술인 복지법상 문화예술용역의 범위와 적용 제외 범위

4    문화예술용역과 관련된 계약이라고 하여 모두 예술인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이라고 볼 수는 없다. 이에 대해서는 1장 

3절 2. 예술인 고용보험과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에서 더 자세히 살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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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해당 용역의 수행에서 지휘ㆍ감독 권한이 있는 자의 지시에 따라 기계적으로 이루어지는 단순 제작

이나 단순 운반, 단순 조작, 단순 진행, 단순 설치 및 철거, 행정지원 등과 같이 해당 용역의 결과가 제외되더

라도 해당 문화예술작품에 야기되는 손상이 크지 않거나 대체가 용이하면 문화예술용역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이러한 행위에 해당하더라도 ‘작품 활동의 일환으로 위임된 창작적 재량을 가지고 해당 업무를 수행

한 경우’는 문화예술용역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컨대 공연이 종료된 이후 철거 인력의 기계적인 

무대 철거 행위는 「예술인 복지법」상 문화예술용역이라고 보기 어렵지만 공연 중 무대 크루에 의한 무대 설

치나 변경 등은 문화예술용역에 해당합니다.

한편 문화예술 분야는 분야별 용역의 양태가 다양하여 모든 양태를 사전에 규정하기가 불가능합니다. 따

라서 앞으로 새로운 형태의 노무제공 방식이 나오면 문화예술용역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분야별로 사후 결정

할 수 있는 보완적 방안을 강구할 예정입니다.

3)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의 요건과 의무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의 기본원칙 

계약은 국내 사법상 “서로 대립되는 둘 이상의 의사표시의 합치로 성립하는 법률행위”로 정의되며, 간단

하게 정리하면 “당사자 간에 법적 구속력이 있는 약속”이라 할 수 있습니다.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의 당사

자는 특정 문화예술 결과물을 완성하기 위해 대가를 받고 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하여 일정 기간 「문화예술

진흥법」상 문화예술의 창작ㆍ실연ㆍ기술지원 등의 노무를 제공하는 예술인과 이러한 노무를 제공받는 상대

방입니다.

계약은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사람이 상대방에게 일정한 내용의 계약 체결을 제안하는 ‘청약’의 의사를 

표시하고, 상대방이 이에 대해 ‘승낙’의 의사를 표시함으로써 성립됩니다. 따라서 계약 당사자는 언제, 누구

와 어떠한 방식으로든 자유롭게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는 당연히 청약의 자유와 승낙의 자

유가 포함됩니다.

계약을 구두로만 하면 당사자가 계약 내용을 서로 다르게 이해하거나 시간이 경과하면 일방 당사자가 합

의 사실을 부인하거나 합의 내용을 다르게 주장할 수 있습니다. 반면 서면으로 계약을 하면 계약 체결 사실, 

계약 내용 등을 계약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 계약과 관련해 분쟁이 생겼을 때 계약서가 당사자가 어

떤 내용으로 합의했는지 사실관계를 증명하는 수단이 되어 분쟁을 해결하게 해줍니다. 

특히 「예술인 복지법」에서는 문화예술용역과 관련해 서면계약을 의무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 금액, 

계약 기간ㆍ갱신ㆍ변경 및 해지에 관한 사항 등을 명시해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계약서를 서로 주고받아야 

합니다. 문화예술기획업자가 문화예술용역 관련 서면계약을 하지 않으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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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예술인 복지법」이 개정됨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문화예술용역 서면계약 작성 위반에 대

한 조사권과 시정명령권을 가지게 되었으며,5 문화예술기획업자 등은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문화예술용역 

계약서를 3년간 보존해야 합니다.6 

만약 문화예술용역과 관련된 계약서를 보존하지 않으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예술인 복지법 제4조의4(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 ① 문화예술용역과 관련된 계약의 당사자는 대등한 입장에

서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계약을 이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계약의 당사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계약

서를 서로 주고받아야 한다.

1. 계약 금액

2. 계약 기간ㆍ갱신ㆍ변경 및 해지에 관한 사항

3. 계약 당사자의 권리 및 의무에 관한 사항

4. 업무ㆍ과업의 내용, 시간 및 장소 등 용역의 범위에 관한 사항

5. 수익의 배분에 관한 사항

6. 분쟁해결에 관한 사항

③ 제5조에 따른 표준계약서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본다.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문화예술기획업자 등이 제2항을 위반한 경우 같은 항 각 호에 따른 계약서 명시사항

의 기재,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계약서의 교부, 그 밖에 시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5조의2(계약서의 보존) 문화예술기획업자 등은 제4조의4 제2항에 따라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계약서를 3년

간 보존하여야 한다.

제18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4조의3 제2항을 위반하여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한 자

1의2. 제4조의4 제2항을 위반하여 문화예술용역 관련 서면계약을 작성하지 아니한 문화예술기획업자 등

1의3. 제4조의4 제4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위반한 자

1의4. 제5조의2를 위반하여 문화예술용역과 관련된 계약서를 보존하지 아니한 자

계약서를 작성할 때는 합의한 내용을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으면 형식은 중요하지 않지만 추후 상대방이 

다른 주장을 할 수 없도록 합의한 내용을 명확히 나타내고 권리관계를 분명히 제시해야 합니다.

5   「예술인 복지법」 제4조의4 제4항.

6   「예술인 복지법」 제5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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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두계약

구두계약도 내용이 명확하다면 법률상 서면계약과 동일한 효력을 가질 수 있으나, 증명력이 약하므로 계약 체결

에 따른 각종 위험의 관리 기능을 하기 어렵습니다. 특히 계약기간 및 계약금액의 내용을 확인하기 어렵기 때문

에 예술인 고용보험에 따른 구직급여 수급에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계약의 효력이 발생하면 당사자들에게는 채권ㆍ채무관계라는 법적 관계가 발생하고, 당사자 간 법적 구속

력이 생기므로 일방이 채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법적 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으로 발생하는 권

리 의무가 무엇인지 정확히 인지하고 이를 계약서에 명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예술인 고용보험은 「고용

보험법」상 당연가입 대상이므로 설사 문화예술용역 계약에 가입 의무를 명시하지 않았더라도 대상에 해당

하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불공정행위의 금지와 그에 따른 시정조치 

원래 계약 당사자는 계약 체결 여부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고(체결의 자유), 자신이 원하는 상대방과 계약

을 체결할 수 있으며(상대방 선택의 자유), 어떠한 내용으로 계약할지(내용 결정의 자유), 어떠한 방식으로 계

약할지(방식의 자유) 자유로이 결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자본주의 초기에 등장한 이 원칙은 현대사회로 오면서 나타난 각종 불공정을 시정하기 위하여 민법 

기타 특별법상의 제한을 받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계약이 효력이 있으려면 계약 내용이 강행법규에 위반되

거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하는 사항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전체 계약금액의 3

배에 해당하는 위약벌 약정을 했을 때 위약금이 과도해서 계약 자체가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강행법규와 임의법규

강행법규(강행규정)는 당사자 의사와 관계없이 적용되고 해당 규정이 공익에 관한 내용을 담은 경우로, 예를 들면 

“금전대차(돈을 빌리는 계약)의 이율은 일정 이율을 초과하지 못한다”고 정한 「이자제한법」 규정은 강행법규입니

다. 임의법규(임의규정)는 당사자가 법의 규정과 다른 의사가 있을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 법규입니다. 

따라서 문화예술용역과 관련된 계약의 당사자는 대등한 입장에서 공정하게 계약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하

게 계약을 이행해야 합니다.7 「예술인 복지법」에는 문화예술용역에 관한 기획ㆍ제작ㆍ유통업에 종사하는 자

가 예술인의 자유로운 예술창작활동 또는 정당한 이익을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불공정행위를 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하게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불공정행위의 중지, 계약조항의 삭제 또는 변경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7   「예술인 복지법」 제4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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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러한 시정조치 명령을 지정된 기간 안에 이행하지 않으면 「문화예술진흥법」에 따

른 문화예술진흥기금 등의 재정지원을 중단하거나 배제할 수 있습니다. 또 시정명령을 위반한 자에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8 

예술인 복지법 제6조의2(불공정행위의 금지) ① 문화예술기획업자 등은 예술인의 자유로운 예술창작활동 또는 

정당한 이익을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이하 이 조에서 “불공정행

위”라 한다)를 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우월적인 지위를 이용하여 예술인에게 불공정한 계약 조건을 강요하거나 계약 조건과 다른 활동을 강요

하는 행위

2. 예술인에게 적정한 수익배분을 거부ㆍ지연ㆍ제한하는 행위

3. 부당하게 예술인의 예술창작활동을 방해하거나 지시ㆍ간섭하는 행위

4. 계약과정에서 알게 된 예술인의 정보를 부당하게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문화예술기획업자 등이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 불공정행위의 중지, 계약조항의 삭제 

또는 변경, 불공정행위로 인하여 시정조치를 명령받은 사실의 공표, 그 밖에 시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문화예술기획업자 등의 행위가 제1항 제1호에 해당할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에 그 사

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④ 삭제 

⑤ 불공정행위의 세부적인 유형, 기준 및 처리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조의3(재정지원의 중단 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예술기획업자 등이 제6조의2 제2항에 따른 시정조

치 명령을 지정된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재정지원을 중단하거나 배제할 수 있다.

1.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른 영화발전기금 지원

2. 「문화예술진흥법」 제16조에 따른 문화예술진흥기금 지원

3.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24조에 따른 방송통신발전기금 지원

4.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0조 또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4조의3에 따라 결성되어 같은 

법의 지원을 받은 투자조합의 투자

5. 그 밖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원

제6조의4(보고 및 검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4조의4에 따른 문화예술용역 계약의 체결 및 제6조의2에 따

른 불공정행위의 위반 여부에 관한 사실관계의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

화예술기획업자 등에게 관련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

우 보고, 자료의 제출 또는 출석을 요구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18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2. 제6조의2 제2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위반한 자

8   「예술인 복지법」 제6조의2 및 제1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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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준계약서의 개발과 보급 

표준계약서는 특정 분야 또는 직군에 필요한 전문적인 내용을 정형화하여 새로운 진입자도 쉽게 사용

할 수 있도록 하는 표준양식으로 일종의 견본계약서를 말합니다. 표준계약서는 예술인의 협상력을 제고하

여 계약당사자 간 지나친 힘의 불균형을 극복하고, 최소한의 공정한 계약이 담보되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개

발ㆍ제안된 것입니다.9 

표준계약서는 예술가들이 막연하게 생각하는 계약 체결에서 가이드라인이 될 수 있습니다. 계약 체결 시 

계약 당사자들은 표준계약서를 그대로 사용하거나 얼마든지 변형하여 활용할 수 있습니다. 또 표준계약서 

자체가 법적 구속력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표준계약서를 사용할 경우 문화예술용역 계약에서 「예술인 복지

법」이 요구하는 서면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간주됩니다.10 

문화예술 분야 표준계약서는 미술 분야, 영화 분야, 대중문화 분야, 공연예술 분야, 만화 분야, 애니메이션 

분야, 출판 분야, 저작권 분야, 방송 분야 등 분야별로 마련되어 있으며, 한국예술인복지재단 누리집에서 이

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술인 복지법 제5조(표준계약서의 보급) ① 국가는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의 당사자가 대등한 입장에서 공

정하게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문화예술 분야에 관한 표준계약서를 개발하고 이를 보급하여야 한다.<개정 

2016. 2. 3.>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표준계약서를 사용하는 경우 「문화예술진흥법」 제16조에 따른 문화예

술진흥기금 지원 등 문화예술 재정 지원에 있어 우대할 수 있다.<개정 2016. 2. 3.>

③ 제1항에 따른 표준계약서의 내용 및 보급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9   「예술인 복지법」 제5조 제1항.

10   「예술인 복지법」 제4조의3 제3항.



 19

3. 문
화

예
술

용
역

과
 예

술
인

 고
용

보
험

의
 적

용

1) 예술인 고용보험은 어떻게 적용하나

 예술인 고용보험의 법적 근거와 운영조직 

예술인은 수입이 불규칙하고 그나마도 예술활동으로 소득이 있는 기간 이외에는 사실상 실업상태에 있습

니다. 또 예술활동 준비기간이 길다 보니 이 기간에 생활안정 자금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고용보험법」에 예

술인의 고용보험 적용 특례 규정을 두어 예술인이 실업 기간에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예술

인이 출산 또는 유산ㆍ사산 등으로 노무를 제공할 수 없을 때도 이 제도에 따라 출산전후 급여 등을 지급해 

출산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덜게 하였습니다.

예술인 고용보험은 예술인에 대해 고용보험을 적용하는 「고용보험법」과 보험의 가입, 보험료 산정 및 납

부 등을 규정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보험료징수법」이라 한

다)이 개정됨에 따라 2020년 12월 10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예술인 고용보험의 주요 내용 

예술인에게 고용보험이란

예술인 고용보험은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가 고용보험의 당연 가입 대상인 경우와 같이 고용보험 법

령에서 정한 예술인 모두에게 당연 적용됩니다. 따라서 「고용보험법」과 「보험료징수법」 등에서 정한 사업주

는 고용보험 적용대상이 되는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체결한 예술인에 대해 피보험자격 관련 신고를 하

고 보험료 납부 등을 해야 합니다.

고용보험 적용 대상과 적용 사업

예술인 고용보험의 당연 적용 대상이 되는 예술인은 ① 근로자가 아니면서 ② 「예술인 복지법」 제2조 제2

3. 문화예술용역과 예술인 고용보험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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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11에 따른 예술인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람 중 ③ 「예술인 복지법」 제4조의412에 따른 문화예술용역 계

약을 하고 ④ 다른 사람을 사용하지 않고 자신이 직접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입니다. 

「예술인 복지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예술인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람으로 따로 정의한 것은 예술활동 

실적을 증명할 수 있는 「예술인 복지법」 상 예술인뿐만 아니라 예술활동 실적을 증명할 수 없는 예술인도 보

호하기 위하여 세부 적용범위를 대통령령에 위임한 것입니다. 

대통령령은 예술활동을 증명하기는 어려우나 예술활동에 따른 소득이 발생할 수 있는 경력단절 예술인과 

신진 예술인 등도 대상이 될 수 있도록문화예술 분야에서 창작, 실연(實演), 기술지원 등의 활동을 하는 사람

으로 규정하였습니다.13 하지만 다른 사람을 사용하는 예술인은예술인 고용보험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예술인 분류

예술인

근로계약 체결
(임금노동자)

월평균소득 50만원 미만월평균소득 50만원 이상
소득합산 신청자

(합산소득 50만원 이상자)

65세 이후 신규 계약자

제3자 사용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체결한 사람

예술인 고용보험 적용 대상

65세 미만
65세 이전 계속 계약자

1개월 이상 계약자
(일반예술인)

1개월 미만 계약자
(단기예술인)

직접 수행

11    「예술인 복지법」 제2조 제2호. ‘예술인’이란 문화예술 분야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창작, 실연(實演), 기술지원 등의 활동을 증명

할 수 있는 사람을 말한다.

12    「예술인 복지법」 제4조의4(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 ① 문화예술과 관련된 계약의 당사자는 대등한 입장에서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하고, 신

의에 따라 성실하게 계약을 이행하여야 한다.

13   생활예술인도 소득의 다소(多少)에 따라 예술인 고용보험 적용 대상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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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활동증명’과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의 관계

예술활동을 증명할 수 있는 사람은 공표된 저작물이 있는 사람, 예술활동으로 얻은 소득이 있는 사람, 예술

활동 실적이 있는 사람으로서 예술활동증명을 위한 절차 및 세부 기준에 따라 창작, 실연, 기술지원 등의 활동

을 증명할 수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예술인 고용보험의 피보험자는 앞서 설명한 대로 예술활동증명자 뿐만 

아니라, 예술활동에 따른 소득이 발생할 수 있는 경력단절 예술인과 신진 예술인 등도 포함됩니다. 이에 따라 

적용 대상 여부를 판단하는 데에는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 체결 여부가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은 「예술인 복지법」 및 「문화예술진흥법」에 따라, “문학, 미술(응용미술을 포함한

다), 음악, 무용, 연극, 영화, 연예(演藝), 국악, 사진, 건축, 어문(語文), 출판 및 만화 분야의 창작ㆍ실연ㆍ기술

지원 등의 용역과 관련한 계약”을 의미합니다. 참고로,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 중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

는 예술활동은 「예술인 복지법」시행규칙 제2조의 <예술 활동 증명에 관한 세부 기준>과 문화체육관광부 예

규 제69호(‘21. 3. 3.) ‘예술활동증명 운영지침’에서 제시하고 있는 내용 등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예술인 복지법」에 따른 예술활동 증명을 받지 못한 사람은 예술인 고용보험 적용 대상이 

아닌가요?

아닙니다. 예술인 복지법에 따른 예술활동 증명의 대상이 되는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체결하고 다른 사람을 사용하지 않고 노무(창작, 실연, 기술지원 등)를 제공하는 경우 예술

인 고용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예술활동 증명 여부보다는 문화예술용역 관

련 계약에 따른 문화예술활동(노무)인지가 고용보험 적용 여부를 결정하는 중요한 사항입

니다.

A 사업장에서 근로계약을 맺고 일하는 근로자이지만 B사업장에서는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

약을 체결하고 문화예술용역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문화예술용역 계약에도 고용보

험이 적용되나요?

예. 적용됩니다. 고용보험법에서 근로자가 아니라는 의미는 하나의 사업장 내에서 근로계

약 관계가 아닌 문화예술용역 계약에 따라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서로 다른 

사업장에서 근로계약과 문화예술용역 계약이 모두 있는 경우에는 각 사업장 모두에서 고

용보험이 적용됩니다. (예술인의 경우 피보험자격 이중 취득을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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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사람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하나요?

다른 사람을 사용한다는 의미는 예술인이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에 따라 노무를 제공하

면서 예술인 자신의 업무를 보조 또는 지원하기 위하여 다른 사람(다른 예술인 또는 예술

인이 아닌 사람)을 사용한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예술인이 다른사람을 사용하는 형태가 

고용계약이 아니더라도 다른 사람을 사용한다고 할 수 있으며, 다른 사람의 사용기간ㆍ방

법 등은 명확하게 규정하지 않았으나 문화예술용역을 수행하면서 상시적으로 노무를 제공

받는 것을 의미하므로 일시적ㆍ일회적으로 필요에 따라 다른 사람으로부터 노무를 제공받

는 것은 다른 사람을 사용하는 경우로 볼 수 없습니다.

예술인 고용보험 적용제외 기준

한편 예술인도 일반근로자와 유사하게 고용보험의 기본 취지(구직급여)를 고려하여 나이와 소득을 기준으

로 일부 예술인에게는 고용보험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나이의 경우 예술인도 임금노동자와 동일하게 65세 이상인 경우 고용보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따

라서 65세 이후에 문화예술용역 계약을 했을 경우 해당 계약 시점부터는 예술인 고용보험이 적용되지 않습

니다. 다만, 65세 전부터 피보험자격을 유지하던 사람이 65세 이후에 계속하여 근로계약 또는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체결한 경우는 예외적으로 예술인 고용보험이 적용됩니다. 

소득의 경우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 기간이 1개월 이상인 예술인(일반예술인)과 1개월 미만인 예술인(단

기예술인)인지에 따라 적용기준이 다릅니다. 하나의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 기간이 1개월 이상인 일반예술

인의 경우, 계약건별 월평균소득이 50만원 미만인 경우는 원칙적으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때의 월평균소

득은 월력상 ‘월’을 단위로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체결하면 계약서상의 총소득을 개월 수로 나눠서 산정

하고, ‘월’을 단위로 계약하지 않은 경우에는 아래의 산식을 적용합니다.

월평균소득 = [계약 총소득 ÷ 계약 기간(총일수) × 30일]

또한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사람, 「별

정우체국법」에 따른 별정우체국의 직원의 경우에는 다른 법령으로 안정적으로 고용을 보장받을 뿐만 아니

라 고용보험제도와 유사한 혜택을 받을 수 있어 고용보험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

을 체결하고 본인이 직접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라도 위의 신분에 해당되는 예술인은 고용보험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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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의 적용 기준이 되는 월평균소득은 어떻게 산정하나요?

고용보험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월평균소득은 보험료를 산정하기 위한 비용 등 공제와 관계

없이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 상 문화예술활동(노무)에 따른 총대가(보수)를 기준으로 산정

합니다. 예를 들어 2021. 3. 1~6. 30(4개월) 출연계약을 하고 출연에 따른 보수가 240만 원

인 경우, 월평균소득은 240만 원÷4개월=60만 원으로 50만 원 이상이라서 해당 계약은 예

술인 고용보험이 적용됩니다. 

예술인의 소득합산 신청

계약기간이 1개월 이상인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에 따른 월평균소득이 50만원 미만인 경우 예술인 고용

보험을 적용받지 않으나, 해당 예술인이 같은 시기에 여러 사업주와 계약하여 각 계약의 월평균소득이 50만

원 미만이나 개별 계약에 따른 월평균소득을 합산하여 50만 원 이상이라면, 예술인이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고용보험 적용을 신청하여 피보험자격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한편 이와 같이 각각의 월평균소득을 합산하

여 고용보험을 적용받고자 하는 경우 합산 신청은 사유발생일(계약의 중복으로 소득 합계액이 50만 원 이상

이 되는 날)의 다음 달 15일까지 해야 하며, 해당 기간 이후에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2021년 1월 1일부터 5월 30일까지(약 5개월) 월평균소득이 30만 원인 계약을 체결하여 문

화예술활동(노무)을 하다가 3월 5일부터 6월 30일까지(약 4개월) 월평균소득이 40만 원인 

계약을 추가로 한 경우 언제부터 합산하여 고용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나요?

두 계약의 월평균소득을 합산한 금액이 고용보험 적용 소득기준인 50만 원 이상이 되는 시

점부터 고용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즉, 위 사례의 경우 2021년 3월 5일부터 합산한 

소득이 50만 원 이상이 되므로 계약을 체결한 예술인이 공단에 소득 합산에 따른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신청서를 제출하면 2021년 3월 5일부터 고용보험이 적용됩니다.

- 예술인이 3월 10일에 소득합산에 따른 피보험자격 취득을 신청한 경우 합산하여 50만

원 이상이 되는 3월 5일부터 적용됩니다. 다만, 이 신청은 합산하여 적용기준 소득 이상이 

되는 날의 다음 달 15일까지(이 경우 4월 15일)만 가능합니다(다음 달 15일 이후 신청하면 

소득합산에 따른 피보험자격을 취득할 수 없습니다).

- 또한 3월 10일에 소득합산을 신청하더라도 고용보험이 1월 1일부터 소급하여 적용되지

는 않습니다. 그리고 합산소득이 6월 1일이 되면 50만 원 미만이 되므로 6월 1일자로 소득

합산에 따른 피보험자격이 자동 상실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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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예술인으로서 계약이 월평균소득 50만원 미만이라 적용제외 대상인데 동일 사업주와 

추가로 단기예술인으로 계약을 체결하여 합산금액이 50만원이 넘는다면 신고는 어떻게 하

여야 하나요?

합산하여 50만 원 이상 되는 시점부터 일반예술인으로 신고하면 됩니다. 그리고 최종적으

로 계약이 만료되는 시점에 상실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예술인의 계약건별 월평균소득이 50만 원 이상이면 고용보험이 당연 적용되므로 해당 예술인과 계약한 

사업주에게는 고용보험법 등의 각종 신고ㆍ납부의무가 부여됩니다. 그러나 예술인이 서로 다른 계약의 중복

으로 합산한 월평균소득이 50만 원 이상이 되어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예술인과 계약한 각각의 사

업주는 보험료 납부의무만 지게 됩니다. 

한편 예술인의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 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단기예술인)에는 월 소득에 관계없이 

해당 계약 건(기간)이 모두 고용보험이 적용(피보험자격 취득)됩니다.

매일 공연장 등에서 필요할 때마다 문화예술용역을 제공하고 당일 보수를 받는데 수입이 

어떤 달은 50만 원 이상이지만 어떤 달은 50만 원이 안되어도 고용보험이 적용되나요?

적용됩니다. 계약기간이 1개월 미만으로 매일 단위 또는 1개월 미만의 일시적인 노무를 제

공하는 단기예술인에 대해서는 소득에 따른 적용제외 기준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단기예술인의 모든 문화예술활동에 대해 고용보험이 적용되며, 단기예술인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체결한 사업주는 피보험자격신고 및 보험료 납부의무가 부과됩니다.

고용보험법 제77조의2(예술인인 피보험자에 대한 적용) ① 근로자가 아니면서 「예술인 복지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예술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중 「예술인 복지법」 제4조의4에 따른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이하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다른 사람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자신이 직접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이하 “예술인”이라 한다)과 이들을 상대방으로 하여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체결한 사업에 대해서는 

제8조제2항에 따라 이 장을 적용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예술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65세 이후에 근로계약,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 또는 제77조의6제1항에 따른 노무제공계약(65세 전부터 

피보험자격을 유지하던 사람이 65세 이후에 계속하여 근로계약,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 또는 노무제공

계약을 체결한 경우는 제외한다)을 체결하거나 자영업을 개시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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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예술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다만, 예술인 중 계약의 기간이 1개월 

미만인 사람(이하 “단기예술인”이라 한다)은 제외한다.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5(예술인인 피보험자의 범위) ① 법 제77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예술인 복지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예술인

2.  「예술인 복지법 시행령」 제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나 예술 활동 증명을 받지 못하였거나 예

술 활동 증명의 유효기간이 지난 사람으로서 문화예술 분야에서 창작, 실연(實演), 기술지원 등의 활동을 

하고 있거나 하려는 사람

② 법 제77조의2제2항제2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 기준”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77조의2제1항에 따른 예술인(이하 “예술인”이라 한다)과 사업주가 체결한 「예술인 복지법」 제4조의

4에 따른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이하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이라 한다)의 월평균소득(예술인이 문화

예술용역 관련 계약에서 지급받기로 한 금액을 계약기간으로 나누어 월 단위로 산정한 금액을 말한다. 이

하 같다)이 50만원 이상일 것

2.  제1호에 따른 소득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예술인이 둘 이상의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체결한 경우로

서 같은 기간에 해당하는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의 월평균소득을 합산(본인이 합산하기를 원하는 경우만 

해당한다)하여 그 합계액이 50만원 이상일 것

③  제2항제2호에 따라 예술인은 둘 이상의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의 월평균소득을 합산하기를 원하는 경우에

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의 월평균소득의 합계액이 50만원 이상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합산 신청을 해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합산 신청을 받은 고용노동부장관은 해당 예술인이 제2항제2호에 따른 소득 기준을 충족하는

지를 확인하여 그 결과를 해당 사업주(소득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및 예술인에게 통보해야 한

다. 이 경우 예술인이 제3항에 따라 합산 신청을 한 때에 해당 사업주가 제104조의6제1항에 따라 그 예술인

의 피보험자격 취득에 관한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과 신고

예술인 고용보험을 적용받는 예술인은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 기간을 고려하여 일반예술인과 단기예술

인으로 구분합니다. 일반예술인은 문화예술용역 계약기간이 1개월 이상인 예술인이며, 단기예술인은 계약기

간이 1개월 미만인 예술인14을 말합니다. 예술인 고용보험의 피보험자격은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 개시일

에 취득하고 계약 종료일 다음 날 상실하게 됩니다.15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체결한 예술인에 대해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관련 신고는 원칙적으로 보험가입

자인 사업주가 해야 합니다. 보험가입자인 사업주는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체결한 예술인의 피보험자격 

취득 및 상실에 관한 사항을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 달 15일까지(예술인이 요구하는 경우 지체없이) 근

14   단역배우, 무대장치 크루, 조명ㆍ음향기사 등 공연ㆍ영상제작 등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예술인 등.

15   단기예술인의 경우 연습기간을 제외하면 월평균 활동일수가 매우 적은 것이 현실이나 계약서상 명시되는 기간만 피보험자격을 취득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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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복지공단에 신고해야 합니다. 또 단기예술인과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단기예술인이 문화예술용역을 제

공한 달의 각각의 해당 일자, 지급(소득) 금액 등이 적힌 노무제공내용 확인신고서를 매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 달 15일까지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

한편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체결한 사업주가 피보험자격에 관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면 예술인이 직

접 공단에 관련 사항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 예술인이 직접 피보험자격의 취득, 상실 등에 관한 사항을 신고

할 때는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서 등 계약관계를 증명할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그 밖에 계약건별로는 월평균 소득이 50만원 미만이나 같은 계약기간 내에 둘 이상의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체결하여 합산한 금액이 50만원 이상이 되어 예술인이 고용보험 적용을 원하는 경우 예술인이 직접 

그 사유가 발생한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의 취득을 신고하여야 합니다.

소득을 합산하여 고용보험 적용을 신청하는 경우 반드시 예술인 본인이 하여야 하나요?

소득 합산에 따른 고용보험 적용 신청은 예술인 본인이 직접 해야 합니다. 계약의 상대방

인 사업주는 예술인의 소득이 합산하여 50만 원 이상인지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한편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16이 문화예술용역 관련 

사업을 발주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에서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체결한 예술인의 피보험자격 관련 신고

에 예외를 두고 있습니다. 이 경우 예술인의 피보험자격 관련 신고는 문화예술용역 관련 사업의 발주자 또는 

원수급인이 해야 합니다.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 등이 문화예술용역 관련 사업 발주 시 다수의 도급이 이루어져 원수

급인이 다수가 되면 발주자인 국가 등이 원수급인과 그 하수급인이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체결한 예술

인 모두를 신고해야 합니다. 한편 국가 등이 발주하는 사업이 여러 차례 도급으로 이루어져 하수급인이 다수

가 되면 원수급인이 그 하수급인과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체결한 모든 예술인을 신고해야 합니다.

이와 같이 국가 등이 발주하는 문화예술용역 관련 사업에서는 발주자 또는 원수급인이 피보험자격 관련 

신고를 할 수 있게 하수급인과 예술인은 발주자ㆍ원수급인에게 하도급계약서, 예술인과의 문화예술용역 관

련 계약서, 사용하는 예술인명부 등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한편 예술인이 여러 사업장에서 동시에 근로자 또는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에 따라 종사하는 경우 각각

의 일자리 모두에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취득하게 됩니다. 이때 피보험자격 취득과 관련한 몇 가지 원칙

이 있습니다. 

첫째, 근로자와 예술인으로 동시에 둘 이상의 사업에서 근로계약과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문화예술용역 관

16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제6조에 따른 기재부 지정기관 총 340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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련 계약 또는 노무제공계약을 동시에 체결하는 경우 각 사업에서 모두 피보험자격을 취득하게 됩니다. 

둘째, 예술인으로 둘 이상의 사업에서 동시에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각각 한 경

우 각 사업에서 모두 피보험자격을 취득합니다. 

셋째, 예술인이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 외에 근로자로 둘 이상의 사업에 동시에 고

용되는 경우 근로자로서 취득하는 피보험자격은 법 제18조에 따릅니다. 즉 주된 사업장에서만 고용보험 피

보험자격을 취득하게 됩니다. 

넷째, 예술인으로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사람이 고용보험 자영업자로 피보험자격을 동시에 취

득하면 예술인으로서만 피보험자격을 취득합니다. 다만, 예술인으로서의 피보험자격이 단기예술인에 해당하

는 경우에는 해당 피보험자격과 자영업자인 피보험자격 중 어느 하나를 예술인이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자영업자인 피보험자격과 예술인인 피보험자격을 모두 취득 또는 유지하기를 원하는 경우에는 자영업자인 

피보험자격을 취득하거나 유지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법 제77조의5(준용) ① 예술인의 피보험자격에 관하여는 제13조제1항, 제14조제1항, 제15조, 제17조

를 준용한다. 이 경우 “근로자”는 “예술인”으로, “고용된 날”은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 개시일”로, “고용된 근

로자”는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이 개시된 예술인”으로 본다. 

고용보험법 제77조의2(예술인인 피보험자에 대한 적용) ③ 제15조에도 불구하고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

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하수급인이 사용하는 예술

인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발주자 또는 원수급인이 제15조에 따른 신고를 하여야 한다.

1. 하나의 사업에 다수의 도급이 이루어져 원수급인이 다수인 경우

2. 하나의 사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으로 이루어져 하수급인이 다수인 경우

④  제3항에 따라 하수급인인 사업주와 예술인 등은 발주자ㆍ원수급인이 피보험자격 취득 등의 신고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련 자료, 정보 등을 요청하는 경우 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⑤  제18조에도 불구하고 예술인이 보험관계가 성립되어 있는 둘 이상의 사업에서 동시에 근로계약, 문화예술

용역 관련 계약 또는 제77조의6제1항에 따른 노무제공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피보험자격을 취득한다.

보험료징수법 제48조의2(예술인 고용보험 특례) ① 「고용보험법」 제77조의2에 따라 고용보험의 적용을 받는 

예술인과 이들을 상대방으로 하여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체결한 사업의 사업주는 당연히 고용보험의 보험

가입자가 된다. 

고용보험법시행령 제104조의6(예술인의 피보험자격에 관한 신고) ① 예술인과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체결

한 사업주는 법 제77조의5제1항에서 준용하는 법 제15조에 따라 그 사업과 관련된 예술인의 피보험자격 취득 

및 상실에 관한 사항을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예술인이 그 기일 이전에 신고할 

것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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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77조의2제2항제2호 단서에 따른 단기예술인(이하 “단기예술인”이라 한다)과 문화

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체결한 사업주가 해당 계약 기간에 제공된 문화예술용역 일수, 계약금액 등이 적힌 노

무제공내용 확인신고서를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

한 경우에는 해당 단기예술인의 피보험자격의 취득 및 상실에 관한 사항을 신고한 것으로 본다.

③  예술인은 법 제77조의5제1항에서 준용하는 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피보험자격의 취득 및 상실에 관한 사

항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서 등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를 제출해야 한다.

④  법 제77조의2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

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해당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 기간 중에 공공기관에서 제외된 경

우에는 그 계약이 종료 또는 해지될 때까지는 제외된 공공기관을 포함한다)이 발주하는 문화예술용역 관련 

사업을 말한다.

⑤  법 제77조의2제3항에 따라 발주자 또는 원수급인은 원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이 사용하는 예술인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예술인의 피보험자격 취득 및 상실에 관한 사항을 신고해야 한다.

1.  하나의 사업에 다수의 도급이 이루어져 원수급인이 다수인 경우: 발주자가 원수급인 및 하수급인이 사용

하는 예술인의 피보험자격 취득 및 상실에 관한 사항을 신고할 것

2.  하나의 사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으로 이루어져 하수급인이 다수인 경우: 원수급인이 하수급인이 사용하

는 예술인의 피보험자격 취득 및 상실에 관한 사항을 신고할 것

⑥ 법 제77조의2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련 자료,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자료와 정보를 말한다.

1. 원수급인과 하수급인 또는 하수급인 사이에 체결된 하도급계약서

2.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서

3. 사용하는 예술인의 명부

⑦  법 제77조의2제5항에 따라 예술인이 보험관계가 성립되어 있는 둘 이상의 사업에서 동시에 근로계약, 문화

예술용역 관련 계약 또는 법 제77조의6제1항에 따른 노무제공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피보험자격을 취득한다. 

1. 둘 이상의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동시에 체결한 경우에는 모든 사업에서 피보험자격을 취득한다.

2.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과 근로계약 또는 법 제77조의6제1항에 따른 노무제공계약을 동시에 체결한 경

우에는 모든 사업에서 피보험자격을 취득한다.

3.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과 둘 이상의 근로계약을 동시에 체결한 경우에는 제1호 및 제2호에 따르되, 근로

자로서의 피보험자격의 이중 취득의 제한에 관하여는 법 제18조에 따른다.

고용보험법시행규칙 제14조(둘 이상의 사업에 고용된 사람의 피보험자격) ①법 제18조에 따라 보험관계가 성

립되어 있는 둘 이상의 사업에 동시에 고용되어 있는 근로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다. 다만, 일용근로자와 일용근로자가 아닌 사람으로 동시에 고용되어 있는 경우에는 일용근로자가 아닌 사람

으로 고용된 사업에서 우선적으로 피보험자격을 취득한다. 

1.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16조의3제2항에 따른 월평균보수(영 제21조의3에 따른 지원금을 받은 근로자

의 경우에는 그 지원금 지급이 개시된 연도의 직전 연도의 보수총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월평균보수를 말

한다)가 많은 사업

2. 월 소정근로시간이 많은 사업

3. 근로자가 선택한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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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법 제2조제1호가목 및 나목에 동시에 해당하는 사람은 같은 호 가목에 따른 근로자, 법 제77조의2제1항에 

따른 예술인(이하 "예술인"이라 한다) 또는 법 제77조의6제1항에 따른 노무제공자(이하 "노무제공자"라 한다)

로서 피보험자격을 취득한다. 다만, 법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피보험자가 일용근로자, 법 제77조의2제2항

제2호 단서에 따른 단기예술인(이하 "단기예술인"이라 한다) 또는 법 제77조의6제2항제2호 단서에 따른 단

기노무제공자(이하 "단기노무제공자"라 한다)인 경우에는 법 제2조제1호가목 및 나목의 피보험자격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③  법 제2조제1호가목 및 나목에 동시에 해당하는 사람이 제2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호 가목 및 나목에 따른 피

보험자격을 모두 취득 또는 유지하기를 원하는 경우에는 같은 호 나목에 따른 자영업자인 피보험자격을 취

득 또는 유지할 수 있다. 

보험료 산정(보험료율)과 부과(납부)는 어떻게 할까

예술인의 고용보험료는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의 보수액에 구직급여요율을 곱한 금액입니다. 

예술인의 고용보험료는 예술인과 사업주가 각각 1/2씩 부담합니다. 한편 2021년 6월까지 기준 구직급여

요율은 근로자와 동일한 1.6% 수준이나 ’21년 7월부터는 1.4%가 적용됩니다. 이후 ’22년 7월부터 1.6%로 

변경됩니다. 다만, 고용보험료는 계약 시 사업주가 해당 보험료를 한꺼번에 납부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계약

기간 동안 매월 사업주가 다음과 같이 고용보험료를 납부하게 되므로 사업주와 예술인의 실제 고용보험료의 

부담(납부)절차는 다르게 됩니다.

일반 예술인의 경우① (사업주)월평균보수 산정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에 따른 피보험자격 취득 신고 시) 

→ ② 매월 (공단)월별보험료 부과ㆍ고지 → ③ 매월 (사업주)월별보험료 납부 → ④ (사업주)보험료정산 (계약 

종료에 따른 피보험자격 상실 신고 시 또는 연도 종료 시) 순으로 이루어지며, 단기예술인의 경우는 ① (사업

주)노무제공내용 확인신고서 제출(매월 보수총액 기재) → ② 매월 (공단)월별보험료 부과ㆍ고지(단기예술인의 

고용보험료 합산) → ③ 매월 (사업주)월별보험료 납부 순으로 이루어지며 별도의 정산 절차가 없습니다.

고용보험료를 산정하는 기준이 되는 예술인의 보수액은 일반예술인, 단기예술인 구분없이 소득세법상 사

업소득(제19조)과 기타소득(제21조)에서 비과세소득(제12조 제2호, 제5호), 경비 등을 제외하고 산정합니다.

(고용보험료 산정) 보수액 = (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 - 비과세소득 - 경비 

경비의 경우 예술 분야에 따라 다양할 수 있으나 개인별 비용을 직접 계산하기 어려워 우선 식대 등의 비

용을 고려해 보수액에 일정한 공제율(20%)을 일률적으로 적용합니다. 즉, 예술인의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

금액이 300만 원인 경우 300만 원×20%=60만 원을 공제한 240만 원이 고용보험료의 산정기준 보수액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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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징수법 제48조의2(예술인 고용보험 특례) ② 예술인의 보수액은 「소득세법」 제19조에 따른 사업소득 및 

같은 법 제21조에 따른 기타소득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품을 뺀 금액으로 한다. 

③  제14조에도 불구하고 예술인과 이들을 상대방으로 하여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체결한 사업의 사업주에 

대한 고용보험료율은 종사형태 등을 반영하여 「고용보험법」 제7조에 따른 고용보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달리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보험가입자의 고용보험료 평균액의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고용보험료의 상한을 정할 수 있다. 

보험료징수법시행령 제56조의5(예술인 고용보험 특례) ① 법 제48조의2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

품”이란 「소득세법」 제12조제2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비과세소득 및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

법에 따라 산정한 필요경비를 말한다.

② 법 제48조의2제3항 전단에 따른 고용보험료율은 1천분의 14로 한다. 

③  법 제48조의2제3항 후단에 따른 예술인에 대한 고용보험료의 상한액은 보험료가 부과되는 연도의 전전년

도 보험가입자의 고용보험료 평균액의 10배 이내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으로 한다. 

④  사업주는 법 제48조의2제4항 후단에 따라 예술인에게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보수액을 지급할 때마다 그 지

급금액과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에서 정한 직전의 지급일 이후 따로 지급한 보수액을 더한 금액에서 예술

인이 부담할 고용보험료에 해당하는 금액을 원천공제한다. 

⑤  발주자 또는 원수급인은 법 제48조의2제7항에 따라 원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에게 지급하는 도급금액 또는 

하도급금액에서 피보험자격의 취득을 신고한 예술인에 대한 고용보험료에 해당하는 금액을 원천공제하여 

납부해야 한다. 이 경우 원천공제해야 하는 고용보험료는 예술인별로 산정한다. 

예술인의 보수액이 산정되면, 일반예술인의 경우 월평균보수를 산정합니다. 월평균보수는 처음 문화예술

용역 관련 계약에 따른 보수액을 계약기간(월)로 나누어 산정[총 보수액 ÷ 계약기간(월)]하는 것이 원칙입니

다. 여기서 계약기간인 월은 달력상으로 해당월에 20일 이상 노무를 제공하게 되면 1개월로, 20일 미만이면 

0개월로 계산합니다. 그리고 계약기간(월)이 0개월로 산정되는 월의 보수액은 총 보수액에서 역시 제외합니

다. 예를 들어 3.5.~5.15.까지 계약한 경우 3월은 20일 이상이므로 1개월로, 5월은 15일이므로 20일 미만

이 되어 0개월이 되어, 이 경우 계약기간(월)은 2개월(3월, 4월)이 됩니다. 만약, 3.15.~5.15.까지 계약인 경

우 3월의 노무제공기간이 20일 미만이므로 계약기간(월)은 1개월(4월)로 산정하되,이 경우 3월, 5월에 해당

하는 보수 역시 총 보수액에서 제외하고 산정합니다. 다만, 보수액이 계약 당시에 정해지지 않아 월평균보수

를 산정하기 어렵거나, 월평균보수 산정 결과가 기준보수 미만(80만원)이면 기준보수를 월평균보수로 보게 

됩니다. 또한 월평균보수는 사업주의 신고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17 

여기에서 월평균보수가 기준보수보다 낮은 경우 기준보수가 월평균보수가 됨으로써 월평균보수에는 하한

액이 있게 됩니다. 예술인의 월평균보수가 월단위 기준보수보다 낮으면 기준보수 80만 원(=하한액)18을 적용

17    일반예술인의 월평균보수가 산정된 이후에도 사업주는 예술인의 보수액이 인상ㆍ인하되었을 경우에는 변경된 월평균보수를 근로복지공단

에 신고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근로복지공단은 월평균보수를 다시 결정하여 보수액이 인상 또는 인하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이를 적용하여 

월별보험료를 재산정하고 그 차액을 다음 월별보험료 납부 시에 합하여 부과하게 된다. 

18    후술하는 예술인의 구직급여는 근로자와 달리 하한액이 없어 월평균보수가 낮은 경우 구직급여가 낮게 지급되는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하한액을 설정하여 보험료 부과하고 하한액의 60%가 기초일액이 되도록 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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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록 한 것인데, 월평균보수가 80만 원 미만인 경우 기준보수19인 80만 원을 월평균보수로 보아 월별보험

료를 산정합니다. 예를 들어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에 따른 월평균보수가 60만 원인 예술인의 경우 월평균

보수가 기준보수 80만 원보다 낮으므로 기준보수인 80만 원을 기준으로 월별 고용보험료를 산정하게 됩니다.

월평균보수가 결정되면, 공단은 매월 월평균보수에 구직급여요율(1.6% ⇨ ’21년 7월부터 1.4% 적용 ⇨  

’22년 7월부터 1.6% 적용)를 곱하여 산정한 고용보험료를 부과ㆍ고지하고, 사업주는 부과된 금액을 납부하

면(다음 달 10일까지) 됩니다. 한편 사업주는 매월 부과된 고용보험료를 납부한 후 예술인의 계약이 종료되

면, 예술인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를 하게 됩니다. 이 경우 계약 종료 시까지 사업주가 예술인에게 지급한 

보수액을 같이 신고하게 되는데, 신고한 보수액에 따른 고용보험료와 매월 납부한 고용보험료를 비교하여 

고용보험료를 최종 정산하게 됩니다. 만약 사업주가 납부한 금액이 많으면 공단이 보험료를 반환(보통은 다

음 달 보험료에서 차감)하고, 부족하면 추가 납부하게 됩니다.

고용보험료의 정산: (매월 납부한 고용보험료의 합계) - (예술인의 보수액 × 고용보험료율)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에 따른 각각의 월평균소득이 각각 30만 원, 60만 원, 90만 원, 

100만 원, 200만 원인 경우 보험료 산정 기준이 되는 월평균보수는 어떻게 되나요?

월평균소득이 30만 원인 경우 소득이 고용보험 적용기준인 50만 원 미만이므로 고용보험

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월평균소득이 60만 원인 경우 여기서 경비 12만 원(60만 원×20%)을 공제하면 48만 원이 

됩니다. 이 경우 기준보수인 80만 원 미만이므로 보험료를 산정하는 월평균보수는 기준보

수인 80만 원이 됩니다.(경비 공제 후 금액이 50만 원 미만이라도 고용보험은 적용됩니다.)

-  월평균소득이 90만 원인 경우 월평균소득 90만 원에서 경비 18만 원(90만 원×20%)을 

공제할 경우 72만 원이 됩니다. 이 경우 월평균보수 하한액인 80만 원 미만이므로 보험

료를 산정하는 월평균보수는 하한액인 80만 원이 됩니다.

-  월평균소득이 100만원인 경우 월평균소득 100만원에서 경비 20만 원(100만 원×20%)을 

공제할 경우 80만 원이 됩니다. 이 경우 월평균보수 하한액(기준보수)인 80만원과 동일하

므로 보험료를 산정하는 월평균보수는 월평균보수 하한액(기준보수)인 80만원이 됩니다.

-  월평균소득이 200만 원인 경우 월평균소득 200만 원에서 경비 40만 원(200만원×20%)

을 공제할 경우 160만 원이 됩니다. 이 경우 월평균보수 하한액인 80만 원 이상이므로 

보험료를 산정하는 월평균보수는 160만 원이 됩니다.

19    기준보수는 사업의 폐업ㆍ도산 등으로 실제 보수를 산정ㆍ확인하기 곤란한 경우 등에 보험료를 산정하기 위해 설정하는 금액이나, 예술인의 

개인별 월평균보수가 예술인의 월단위 기준보수보다 낮은 경우에도 예술인의 월단위 기준보수로 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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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단기예술인의 경우에는 월평균보수 산정, 매월 월별보험료 납부 및 계약 종료 시 정산하는 방식이 아니

라 단기예술인이 매월 노무를 제공하고 지급받은 실제 보수를 기준으로 고용보험료를 산정하게 됩니다. 따라서 

단기예술인의 경우 별도의 정산 절차가 필요 없습니다. 단기예술인의 경우 매월 노무를 제공한 날짜, 노무제공

에 따른 월 보수의 합계액만 신고하면 신고된 월 보수액을 기준으로 고용보험료를 산정ㆍ부과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예술인 ‘을’이 사업장 ‘갑’에서 3월, 5월, 8월에 각각 노무를 제공하고 소득이 80만 원, 120만 원, 

30만 원 발생한 경우, 사업주 ‘갑’은 각각 월 소득액에서 경비율 20%를 공제한 64만 원, 96만 원, 24만 원을 

소득이 발생한 다음 달인 4월, 6월, 9월에 공단에 신고하면 됩니다. 이 경우 근로복지공단은 사업주 ‘갑’의 4

월, 6월, 9월 월별보험료에 포함하여 부과하게 되며, 이와 같이 고용보험료를 신고 납부하면 단기예술인에 대

한 고용보험료 납부 절차는 모두 끝나게 됩니다.

’21년 7월 1일부터는 예술인 개인별로 산정된 보험료가 상한액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20 그 상한액을 한도로 

보험료가 부과됩니다. 즉, 월별보험료의 경우에는 해당월의 보험료가 441,150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441,150

원이 부과되게 됩니다. 정산보험료의 경우에는 보험료 부과대상월의 수를 월 상한액을 곱하여 상한액을 산정하

게 됩니다. 만약에 대상 보험년도의 초일(1월 1일)부터 가입되어 있어 계속하여 피보험자격을 유지하고 있는 경

우라면 연간 상한액인 5,293,800원이 한도로 보험료가 부과됩니다.

보험료징수법 제16조의3(월별보험료의 산정) ① 공단이 제16조의2제1항에 따라 매월 부과하는 보험료(이하 

“월별보험료”라 한다)는 근로자, 「고용보험법」 제77조의2제1항에 해당하는 예술인(이하 “예술인”이라 한다) 또

는 같은 법 제77조의6제1항에 해당하는 노무제공자(이하 “노무제공자”라 한다)의 개인별 월평균보수에 고용보

험료율 및 산재보험료율을 각각 곱한 금액을 합산하여 산정한다. 다만, 월평균보수를 산정하기 곤란한 일용근

로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에 대한 월별보험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개인

별 월평균보수로 보아 산정한다. 

②  제1항의 월평균보수는 사업주가 지급한 보수 및 제2조제3호 단서에 따른 금품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이 경

우 월평균보수의 산정방법, 적용기간, 하한액 기준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보험료징수법시행령 제19조의3(월평균보수의 산정방법 등) ① 법 제16조의3제1항 본문에 따른 근로자 또는 

예술인의 개인별 월평균보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금액을 산정하여 사업주가 공단에 법 제16조의10에 

따라 신고한 금액으로 한다.

1.  보험연도의 전년도에 근로 또는 노무제공이 개시된 경우: 전년도 보수총액을 전년도에 근로 또는 노무제

공을 한 개월 수로 나눈 금액

2.  해당 보험연도에 근로 또는 노무제공이 개시된 경우: 근로 또는 노무제공이 개시된 날부터 1년 동안에 지

급하기로 한 보수총액을 근로 또는 노무제공을 한 개월 수로 나눈 금액. 다만, 근로계약 기간 또는 「예술인 

복지법」 제4조의4에 따른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이하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이라 한다) 기간이 1년 

이내인 경우에는 그 계약 기간에 지급하기로 한 보수총액을 근로 또는 노무제공을 한 개월 수로 나눈 금

액으로 한다.

20   ’21년도 월 상한액 441,150원, 연간 상한액 5,293,8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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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따라 산정하여 신고한 월평균보수의 적용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항제1호에 따른 경우: 보험연도 4월부터 다음 연도 3월까지

2.  제1항제2호에 따른 경우: 근로자 또는 예술인이 근로 또는 노무제공을 개시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다음 

연도 3월까지

③ 법 제16조의3제1항 단서에서 “일용근로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1. 「고용보험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일용근로자(이하 “일용근로자”라 한다)

2. 「고용보험법」 제77조의2제2항제2호 단서에 따른 단기예술인(이하 “단기예술인”이라 한다)

3.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5제2항제2호에 따른 소득 기준을 충족하는 예술인

4. 「고용보험법」 제77조의6제2항제2호 단서에 따른 단기노무제공자(이하 “단기노무제공자”라 한다)

5.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11제1항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노무제공자

6.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11제2항제2호에 따른 소득 기준을 충족하는 노무제공자

④  법 제16조의3제1항 단서에 따른 월평균보수는 사업주가 월별보험료를 산정하는 월의 전월에 지급된 보수 

또는 보수액으로 한다. 다만, 사업주가 제5항에 따라 해당 월평균보수를 통보하지 않은 경우 그 월평균보수

는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11제3항ㆍ제4항에 따른 피보험자격 취득 신고, 제19조의7제3항에 따른 

노무제공계약 체결 신고 및 이 조 제5항에 따른 통보의 내용 중 가장 최근에 신고된 해당 노무제공자의 월

보수액 또는 보수액으로 한다.

⑤  제3항제5호ㆍ제6호에 해당하는 노무제공자의 사업주는 제4항에 따른 월평균보수를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

는 바에 따라 노무제공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공단에 통보해야 한다. 

⑥  법 제16조의3제2항 후단에 따른 월평균보수의 하한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다만, 단

기노무제공자 또는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11제3항에 따라 합산을 신청한 노무제공자가 제3조제4

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월평균보수의 하한액을 적용하지 않는다. 

1.  제3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람: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예술인의 월단위 기준보수

에 해당하는 금액

2.  제3항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람: 제3조제2항제4호에 따른 노무제공자의 월단위 기준

보수에 해당하는 금액

⑦  사업주는 법 제16조의3에 따라 월평균보수가 산정된 후 보수 또는 보수액이 인상 또는 인하되었을 때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된 월평균보수를 공단에 신고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단은 월평균보

수를 다시 결정하여 보수 또는 보수액이 인상 또는 인하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이를 적용한다. 

한편 보험가입자인 사업주는 예술인으로부터 예술인이 부담하여야 하는 고용보험료21(예술인 보수액×

0.8% ⇨ ’21년 7월분 보험료부터 0.7% 적용 ⇨ ’22년 7월분 보험료부터 0.8% 적용 예정)를 원천 공제하면 

됩니다. 다만, 공단이 사업주에게 부과한 고용보험료를 각각 1/2씩 부담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주가 먼저 예

술인의 월평균보수에 따라 공단이 매월 산정ㆍ부과한 고용보험료를 매월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하고, 예술

인에게는 실제 문화예술 관련 용역계약에 따른 보수를 지급할 때에 지급하는 보수에 대해 고용보험료를 원

천 공제하는 것입니다. 단기 예술인의 경우에도 매일 단위로 보수(소득)를 지급할 경우에는 지급하는 보수에

21   예술인이 둘 이상의 사업장에서 모두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경우 모든 사업장에서 고용보험료를 납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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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예술인의 고용보험료(보수액×0.8% ⇨ ’21년 7월분 보험료부터 0.7% 적용 ⇨ ’22년 7월분 보험료부터 

0.8% 적용 예정)를 공제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사업주 ‘갑’과 예술인 ‘을’이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체결(총보수 600만 원, ‘을’에게 3월, 5월, 

7월에 계약금, 중도금, 잔금 형태로 각각 200만 원, 300만 원, 100만 원으로 나눠 지급)하고 2021년 3월 1일

부터 7월 31일까지(5개월) 노무를 제공하게 되는 경우, 공단은 매월 사업주 ‘갑’에게 ‘을’의 고용보험료를 월

평균보수 96만 원22을 기준으로 산정해 월별보험료(15,360원 = 960,000원×1.6% ⇨ ’21년 7월 보험료는 

960,000원 × 1.4% 적용 = 13,440원)를 부과하게 됩니다. 이때 사업주 ‘갑’은 실제 예술인에게 지급하는 보수

와 관계없이 공단이 산정하여 부과하는 해당 금액을 ‘을’의 고용보험료로 납부하면 됩니다.

한편 사업주 ‘갑’이 예술인 ‘을’에게 고용보험료는 어떻게 원천공제 할까요? 사업주 ‘갑’은 예술인 ‘을’에게 

실제 지급하는 보수에서 공제율을 곱한 금액을 제한 160만 원, 240만 원, 80만 원에 대한 예술인 본인 부담 

고용보험료 37,440원((384만 원 × 0.8%) + (96만 원 × 0.7%))을 예술인에게 지급하는 보수 지급 비율에 따

라 12,480원, 18,720원, 6,240원을 각각 원천공제 하면 됩니다. 따라서 사업주가 공단이 산정 부과하는 월

별보험료와 실제 사업주가 예술인에게 고용보험료를 원천공제 하는 시기는 다릅니다. 

국가ㆍ지자체 또는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사업은 피보험자격 취득 신고를 해야 하는 발주자 또는 원수급

인이 각각의 피보험자격 취득 신고를 한 예술인의 고용보험료를 모두 원천 공제하여 납부해야 합니다.

보험료징수법 제48조의2(예술인 고용보험 특례) ④ 「고용보험법」 제77조의2에 따라 고용보험의 적용을 받는 

사업의 사업주는 예술인이 부담하여야 하는 고용보험료와 사업주가 부담하여야 하는 고용보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주는 예술인이 부담하여야 하는 고용보험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예술인의 

보수에서 원천공제하여 납부할 수 있다.

⑤  사업주는 제4항에 따라 고용보험료에 해당하는 금액을 원천공제하였으면 공제계산서를 예술인에게 발급하

여야 한다. 

⑥  제4항에도 불구하고 「고용보험법」 제77조의2제3항에 따라 피보험자격의 취득을 신고한 예술인이 부담하여

야 하는 고용보험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발주자 또는 원수급인이 납부하여야 한다.

⑦  제6항에 따라 고용보험료를 납부하여야 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고용보험료를 부담

하여야 하는 보험가입자로부터 고용보험료를 원천공제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사업주 등에게 

원천공제내역을 알려야 한다.

보험료징수법시행령 제56조의5(예술인 고용보험 특례) ④ 사업주는 법 제48조의2제4항 후단에 따라 예술인에

게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보수액을 지급할 때마다 그 지급금액과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에서 정한 직전의 지

급일 이후 따로 지급한 보수액을 더한 금액에서 예술인이 부담할 고용보험료에 해당하는 금액을 원천공제한다. 

⑤  발주자 또는 원수급인은 법 제48조의2제7항에 따라 원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에게 지급하는 도급금액 또는 

하도급금액에서 피보험자격의 취득을 신고한 예술인에 대한 고용보험료에 해당하는 금액을 원천공제하여 

납부해야 한다. 이 경우 원천공제해야 하는 고용보험료는 예술인별로 산정한다. 

22    총보수 600만 원에서 120만 원(600만 원×20%)을 공제한 금액 480만 원이 월평균보수 산정 대상 총보수가 되며, 480만 원을 노무제공기

간 5개월로 나누어 산정한 금액 96만 원이 월평균보수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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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근로자가 매년 보수총액신고서를 통해 실제 소득을 기준으로 고용보험료를 정산하듯이 예술인도 매

년 보수총액신고서를 통해 고용보험료를 정산하게 됩니다. 다만, 전년도에 이미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이 

종료된 예술인에 대해서는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한편 단기예술인은 보수총액 신고 및 보험료 정산 대상

에 포함(전년도에 단기예술인 모두에 대해 1명도 누락없이 모두 신고한 경우에는 보험료 정산 미발생)에는 

되며, 국가ㆍ지자체 또는 공공기관이 하는 사업에서 발주자 또는 원수급인이 피보험자격을 신고하고 보험

료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예술인은 보수총액신고 및 보험료 정산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발주자 또는 

원수급인이 정산을 원하는 경우 정산할 수 있습니다.)

보수총액신고서에 따라 정산한 결과 특정 예술인의 보수총액이 월평균보수 하한액(기준보수)의 합계액보

다 적으면 하한액으로 보험료를 산정합니다. 또 특정 예술인의 보수총액신고서상 소득수준이 고용보험 적용

제외 기준소득(월 50만 원 미만)에 해당하더라도 예술인의 피보험자격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보험료징수법 제16조의10(보수총액 등의 신고) ① 사업주는 전년도에 근로자,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에게 지

급한 보수총액 등을 매년 3월 15일까지 공단에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48조의2제6항 또는 제48조의4제3

항에 따른 보험료납부자가 사업주,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의 보험료를 원천공제하여 납부한 경우는 제외한다. 

②  사업주는 사업의 폐지ㆍ종료 등으로 보험관계가 소멸한 때에는 그 보험관계가 소멸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근로자,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에게 지급한 보수총액 등을 공단에 신고하여야 한다. 

③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근로자ㆍ예술인ㆍ노무제공자의 성명 및 주소지 등

을 해당 근로자를 고용한 날 또는 해당 예술인ㆍ노무제공자의 노무제공 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

까지 공단에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1개월 동안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사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신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근로자를 새로 고용한 때

2.  「고용보험법」 제77조의2제1항에 따른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이하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한 때

3. 「고용보험법」 제77조의6제1항에 따른 노무제공계약(이하 “노무제공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때

④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근로자ㆍ예술인ㆍ노무제공자에게 지급한 보수총액, 

고용관계 또는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ㆍ노무제공계약의 종료일 등을 해당 고용관계 또는 계약이 종료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공단에 신고하여야 한다. 

1. 근로자와 고용관계를 종료한 때

2. 예술인과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종료한 때

3. 노무제공자와 노무제공계약을 종료한 때

⑤  사업주는 근로자,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가 휴직하거나 다른 사업장으로 전보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사유 발생일부터 14일 이내에 그 사실을 공단에 신고하여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 신고사항, 신고방법ㆍ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⑦  사업주 또는 발주자ㆍ원수급인이 「고용보험법」 제15조, 제77조의2제3항, 제77조의5제1항, 제77조의10제1

항에 따라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사항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한 경우에는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

정에 따른 신고를 생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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⑧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사항을 신고하여야 하는 사업주는 해당 신고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거나 콤팩트디

스크(Compact Disc) 등 전자적 기록매체로 제출하는 방식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에 해당하는 사업주는 해당 신고를 문서로 할 수 있다. 

보험료징수법시행령 제19조의7(보수총액 등의 신고) ① 사업주가 법 제16조의10제1항에 따라 매년 3월 15일

까지 신고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근로자,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2. 근로자,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의 전년도 개인별 보수총액

3.  사업주가 보험연도의 전년도 중에 근로자를 새로 고용한 경우에는 그 고용한 날(「고용보험법」 제13조에 

따른 피보험자격의 취득일을 말한다)

4.  사업주가 보험연도의 전년도 중에 예술인으로부터 노무제공을 새로 받은 경우에는 그 노무제공 개시일(「고

용보험법」 제77조의5제1항에서 준용하는 같은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피보험자격의 취득일을 말한다)

5.  사업주가 보험연도의 전년도 중에 노무제공자로부터 노무제공을 새로 받은 경우에는 그 노무제공 개시일(「고

용보험법」 제77조의10제1항에서 준용하는 같은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피보험자격의 취득일을 말한다)

6.  사업주가 근로자를 다른 사업장으로 전보시킨 경우에는 그 전보일(「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전

보일을 말한다)

7. 그 밖에 보험료 산정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사업주가 법 제16조의10제2항에 따라 보험관계가 소멸한 때에 신고해야 할 사항은 제1항제1호ㆍ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항 및 근로자,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의 해당 연도 개인별 보수총액으로 한다.

③  사업주가 법 제16조의10제3항 본문에 따라 근로자를 새로 고용하거나 예술인과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체결하거나 노무제공자와 노무제공계약을 체결한 경우 신고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근로자,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2. 제19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근로자 또는 예술인의 월평균보수

2의2. 노무제공자의 노무제공이 개시된 날이 속하는 달에 지급된 보수액

3. 근로자를 고용한 날(「고용보험법」 제13조에 따른 피보험자격의 취득일을 말한다)

4. 예술인의 노무제공이 개시된 날(「고용보험법」 제77조의5제1항에 따른 피보험자격의 취득일을 말한다)

5. 노무제공자의 노무제공이 개시된 날(「고용보험법」 제77조의6제1항에 따른 피보험자격의 취득일을 말한다)

④  법 제16조의10제3항 단서에서 “1개월간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사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

자”란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른 고용보험 적용 제외 근로자 및 같은 영 제3조의3제2호 각 목

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고용보험 가입을 신청하지 않은 사람을 말한다.

⑤  사업주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4항에 해당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해당 근로자 전체의 보수총액

만을 신고할 수 있다.

⑥  사업주가 법 제16조의10제4항에 따라 근로자와의 고용관계를 종료하거나 예술인과의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종료하거나 노무제공자와의 노무제공계약을 종료한 때에 신고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근로자,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2. 근로자,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에게 지급한 보수총액

3. 근로자의 고용관계가 종료된 날(「고용보험법」 제14조에 따른 피보험자격의 상실일을 말한다)

4.  예술인의 노무제공이 종료된 날(「고용보험법」 제77조의5제1항에서 준용하는 같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

른 피보험자격의 상실일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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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노무제공자의 노무제공이 종료된 날(「고용보험법」 제77조의10제1항에서 준용하는 같은 법 제14조제1항

에 따른 피보험자격의 상실일을 말한다)

⑦  법 제16조의10제5항에서 “근로자,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가 휴직하거나 다른 사업장으로 전보되는 등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사유를 말한다.

1. 근로자의 휴업 또는 휴직

2. 「근로기준법」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또는 유산ㆍ사산 휴가

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또는 제19조의2에 따른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4. 사업주의 하나의 사업장에서 다른 사업장으로의 전보

5. 근로자,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의 성명이나 주민등록번호의 변경

6. 근로자의 휴직 종료일 또는 예술인ㆍ노무제공자의 휴업 등 종료일의 변경

7.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가 휴업, 출산 또는 유산ㆍ사산을 이유로 노무를 제공할 수 없어 사업주가 보수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⑧  사업주가 법 제16조의10제5항에 따라 제7항 각 호에 따른 사유가 발생한 때에 신고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근로자가 제7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또는 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항

가. 근로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나. 발생 사유

다.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기간의 시작일 또는 종료일

라. 전근 사업장의 명칭 및 사업장 관리번호(제7항제4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2. 근로자,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가 제7항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 그 변경 내용

3. 예술인ㆍ노무제공자가 제7항제6호 또는 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항

가.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나. 발생 사유

다. 노무를 제공하지 않은 기간의 시작일 및 종료일

⑨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5항, 제6항 및 제8항에 따른 신고를 하려는 사업주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신

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보험료징수법시행령 제19조의6(예술인의 고용보험료의 산정) 법 제48조의2제8항제2호에서 준용하는 법 제16

조의9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고용보험료를 산정할 때에 월별보험료를 부과하는 기간 동안 예술인의 개인별 보

수총액이 제19조의3제6항에 따른 월평균보수의 하한액의 합계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 월평균보수의 하한액

의 합계액을 예술인의 개인별 보수총액으로 한다. 

예술인과 문화예술용역 계약을 체결한 사업장의 사업주도 근로자와 동일하게 고용보험료를 지원받게 됩

니다. 고용보험료 지원대상은 근로자인 피보험자 수가 10명 미만인 사업장에 종사하는 일정 소득 미만의 예

술인이며, 구체적인 지원대상과 지원 수준은 근로자와 동일하게 매년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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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준

예술인 고용보험에 가입한 사람이 실업한 경우 모두 구직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일정한 수

급자격(⑤는 단기예술인만 적용)을 갖추어야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인 수급자격 요

건은 무엇일까요?

① 이직일 이전 24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하여 9개월 이상일 것

구직급여 수급요건 중 “이직일 이전 24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이 9개월 이상”이라는 요건에서 이직일 이

전 일정 기간인 24개월간을 기준기간이라고 합니다. 다만, 기준기간에 질병, 부상 등 불가피한 사유로 계속

하여 30일 이상 보수를 받을 수 없었을 때는 기준기간(24개월)에 보수를 받을 수 없었던 일수를 가산한 기간

을 연장(최대 3년)할 수 있습니다.

피보험 단위기간은 수급자격과 관련된 이직 당시의 사업장에서 피보험자격 취득일부터 이직일까지 기간

으로 산정합니다. 다만, 피보험단위기간을 산정할 때 최후로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날 이전에 구직급여를 받

은 사실이 있는 경우, 그 구직급여와 관련된 이직일 이전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은 피보험단위기간에 산

입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수급자격 신청을 했더라도 구직급여를 받지 않았으면 피보험단위기간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피보험 단위기간 산정 시 ‘개월’ 산정은 역월로 산정하되, 노무제공 시작일와 종료일이 월의 중간에 있는 

경우 각각의 일수를 합하여 30으로 나누어 산정합니다. 예를 들어 예술인이 3월 10일에서 6월 20일까지 노

무를 제공한 경우 피보험 단위기간은 4ㆍ5월 2개월, [22(3월)+20(6월)]÷30=1.4개월, 합하여 3.4개월이 됩

니다.

② 실업(피보험자격 상실) 상태일 것

실업이란 근로 또는 노무제공 의사와 능력이 있는데도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

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을 말합니다. 다만, 단기예술인의 경우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 노무제

공 일수가 10일 미만이거나 실업인정 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노무제공 내역이 없어야 합니다.

3월 10일에서 6월 20일까지 노무를 제공한 경우 피보험단위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4월과 5월 = 2개월) + ([22(3월)+20(6월)]÷30=1.4개월) = 총 3.4개월이 피보험단위 기간

으로 인정됩니다.

한편 단기예술인에 대한 피보험 단위기간(피보험기간)은 역월 기준으로 노무제공일이 월 11일 이상이면 1개

월로 간주하고 11일 미만이면 해당 월의 노무제공일을 모두 합산한 후 22일로 나누어 월단위로 환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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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기예술인 피보험기간 산정 예시

• 월별로 노무제공일이 11일 이상인 월은 1개월로 간주하고 11일 미만인 월은 노무제공일을 모두 합산

하여 22일로 나눈 것을 1개월로 간주합니다.

단기예술인 피보험기간 산정(예시)

구분 이직 전 일자리의 계약기간

피보험

기간

•종사한 기간 중 월별로 노무제공일이 11일 이상인 경우 1개월로 간주

•11일 미만인 월의 모든 노무제공일을 합하여 22일로 나눈 것을 1개월로 간주

예시

구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노무제공 일수 11 15 12 10 10 5

피보험기간
1월 1월 1월 (10+10+5)/22=1.1개월

3개월 1개월

예술인 구직급여 수급자격 판단 시, 마지막 이직일 이전 24개월간 근로자 고용보험 가입이력이 있었던 때

에는 다음의 산식을 충족하는 경우 피보험단위기간의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판단합니다. 다만, 예술인과 근

로자로 동시에 고용보험에 가입된 기간은 예술인의 피보험단위기간으로 산정하여 합산하게 됩니다.

   <산정식> 1 – [예술인으로서의 피보험 단위기간(월단위로 계산) ÷ 9개월] ≦ 근로자로서의 피보험 

단위기간(일단위로 계산) ÷ 180일

※ 예시

①  이직 전 24개월간 예술인으로서 총 4개월, 근로자로서 60일: 1 – [4÷9] ≦ 60÷180은 불성립하므로 피

보험단위기간 요건 미충족

②  이직 전 24개월간 예술인으로서 총 7개월, 근로자로서 60일: 1 – [7÷9] ≦ 60÷180은 성립하므로 피보

험단위기간 요건 충족

③ 이직사유가 수급자격 제한 사유(고용보험법 제58조)에 해당하지 않을 것

예술인의 이직 사유가 자기사정으로 이직한 경우 등 수급자격 제한 사유에 해당하면 구직급여 수급자격

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봅니다. 다만, ① 이직일이 속한 달의 직전 3개월 동안에 이직할 당시의 문화예술용

역 관련 계약(최종 계약)으로부터 발생한 소득이 전년도 같은 기간에 최종 계약으로부터 발생한 소득(최종 

계약이 없는 경우에는 전년도 같은 기간에 유효한 다른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으로부터 발생한 소득)보다 

100분의 20 이상 감소한 경우, ② 이직일이 속한 달의 직전 3개월 동안에 최종 계약으로부터 발생한 소득의 

월평균금액이 이직일이 속한 연도의 전년도에 최종 계약으로부터 발생한 소득의 월평균금액[최종 계약이 없

는 경우 그 전년도에 유효한 다른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계약 기간이 1개월 이상인 것만 해당)으로부터 발

생한 소득의 월평균금액(“전년도 월평균금액”)보다 작고, 이직일이 속한 달의 직전 12개월 동안에 최종 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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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부터 발생한 월별 소득금액이 전년도 월평균금액보다 100분의 20 이상 작은 달이 5개월 이상일 경우에

는 정당한 사유로 보아 수급자격을 인정합니다.

④ 이직일 이전 24개월 중 3개월 이상 예술인으로 피보험자격을 유지하였을 것

⑤ 재취업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⑥ 단기예술인으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아래 두 요건도 모두 충족할 것

ㄱ)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의 노무제공일수가 10일 미만이거나,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노무제공일수가 없을 것

-  근로일수에는 일용근로자로 근로를 제공한 날뿐만 아니라 단기예술인으로 노무를 제공한 날도 

모두 포함하여 계산합니다. 

ㄴ)  최종 이직일 이전 24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 중 다른 사업에서 법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피보험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단기

예술인으로 근로하였을 것

고용보험법 제77조의3(예술인인 피보험자에 대한 구직급여) ① 예술인의 구직급여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

두 갖춘 경우에 지급한다. 다만, 제6호는 최종 이직 당시 단기예술인이었던 사람만 해당한다. 

1. 이직일 이전 24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하여 9개월 이상일 것

2.  근로 또는 노무제공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3.  이직사유가 제77조의5제2항에서 준용하는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다만, 제77조의5제2항에서 준용하는 제58조제2호가목에도 불구하고 예술인이 이직할 당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소득감소로 인하여 이직하였다고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58조에 따

른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4. 이직일 이전 24개월 중 3개월 이상을 예술인인 피보험자로 피보험자격을 유지하였을 것

5.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6.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출 것

가.  수급자격의 인정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의 노무제공일수가 10일 미만이거나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

전 14일간 연속하여 노무제공내역이 없을 것

나.  최종 이직일 이전 24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 중 다른 사업에서 제77조의5제2항에서 준용하는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피보험 단

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단기예술인으로 종사하였을 것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은 그 수급자격과 관련된 이직 당시의 사업에서의 피보험자격 취득일부

터 이직일까지의 기간으로 산정하고, 이직일 이전 24개월 동안 근로자, 예술인, 제77조의6제1항에 따른 노

무제공자 중 둘 이상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종사한 경우의 피보험 단위기간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

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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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법시행령 제104조의8(예술인인 피보험자의 구직급여 수급요건 등) ① 법 제77조의3제1항제3호 단서

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소득감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감소가 있는 경우

를 말한다. 

1.  이직일이 속한 달의 직전 3개월 동안에 이직할 당시의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이하 “최종 계약”이라 한

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으로부터 발생한 소득이 전년도 같은 기간에 최종 계약으로부터 발생한 소득(최

종 계약이 없는 경우에는 전년도 같은 기간에 유효한 다른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으로부터 발생한 소득

을 말한다)보다 100분의 20 이상 감소한 경우

2.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소득 감소가 모두 이루어진 경우

가.  이직일이 속한 달의 직전 3개월 동안에 최종 계약으로부터 발생한 소득의 월평균금액이 이직일이 속

한 연도의 전년도에 최종 계약으로부터 발생한 소득의 월평균금액[최종 계약이 없는 경우에는 그 전년

도에 유효한 다른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계약 기간이 1개월 이상인 것만 해당한다)으로부터 발생한 

소득의 월평균금액을 말한다. 이하 나목에서 “전년도 월평균금액”이라 한다]보다 작을 것

나.  이직일이 속한 달의 직전 12개월 동안에 최종 계약으로부터 발생한 월별 소득이 전년도 월평균금액보

다 100분의 20 이상 작은 달이 5개월 이상일 것

②  예술인이 이직일 이전 24개월 동안 근로자ㆍ예술인ㆍ노무제공자(법 제77조의6제1항에 따른 노무제공자를 

말한다) 중 둘 이상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종사한 경우 법 제77조의3제2항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은 다음

의 계산식을 충족하면 같은 조 제1항제1호의 피보험 단위기간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1 – 예술인으로서의 피보험 단위기간(월 단위로 한다 ÷ 9개월 ≦ 근로자로서의 피보험 단위기간(일 단위로 한다) 

÷ 180일 + 법 제77조의6제1항에 따른 노무제공자로서의 피보험 단위기간(월 단위로 한다) ÷ 12개월

③ 제2항의 예술인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호에 따라 제2항의 계산식을 산정한다. 

1.  법 제77조의5제2항에서 준용하는 법 제40조제2항제1호에 따른 기준기간 동안에 근로자, 예술인 및 법 

제77조의6제1항에 따른 노무제공자로 동시에 보험에 가입된 경우: 예술인으로서의 피보험 단위기간에만 

포함하여 산정

2.  법 제77조의5제2항에서 준용하는 법 제40조제2항제1호에 따른 기준기간 동안에 근로자 및 법 제77조의

6제1항에 따른 노무제공자로 동시에 보험에 가입된 경우: 근로자 또는 노무제공자의 피보험 단위기간 중 

예술인인 피보험자에게 유리한 피보험 단위기간에만 포함하여 산정

고용보험법 제58조(이직 사유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제40조에도 불구하고 피보험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한다고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급자격이 없는 것으로 본다. 

1. 중대한 귀책사유(歸責事由)로 해고된 피보험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형법」 또는 직무와 관련된 법률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나.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

당하는 경우

다. 정당한 사유 없이 근로계약 또는 취업규칙 등을 위반하여 장기간 무단 결근한 경우

2. 자기 사정으로 이직한 피보험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전직 또는 자영업을 하기 위하여 이직한 경우

나. 제1호의 중대한 귀책사유가 있는 사람이 해고되지 아니하고 사업주의 권고로 이직한 경우

다. 그 밖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로 이직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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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직급여는 언제 지급할까

구직급여는 원칙적으로 해당 구직급여의 수급자격과 관련된 이직일의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12개월 이내

에 지급(법 제 48조)합니다. 실업의 신고일 이후 실업하고 있는 날에 대하여 소정급여일수를 한도로 지급되

는 것이나 실업의 신고(수급자격인정 신청)를 언제 하였느냐에 관계없이 이직일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12개

월 이내의 기간(수급기간)내에서만 지급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수급기간이 경과한 뒤에는 소정급여일수가 

남아 있더라도 구직급여는 더 지급되지 않습니다.

다만, 12개월의 수급기간 중 임신ㆍ출산ㆍ육아ㆍ질병ㆍ부상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취업할 수 

없는 상태가 계속되는 경우에는 4년의 범위 내에서 그 기간만큼 수급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한편 예술인의 구직급여 산정을 위한 기초일액(구직급여일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보수일액)은 수급자격 

인정 관련 마지막 이직일 전 1년간의 보험료 산정기준이 된 보수총액을 해당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으

로 합니다. 다만, 이직 당시 기준보수 일액 미만이면 기준보수 일액을 기초일액23으로 합니다.

구직급여 기초일액 산정: 이직일 전 1년간 보험료산정 보수총액 ÷ 보험료 산정 총일수

구직급여일액은 기초일액의 60%로 하되, 상한액은 근로자와 동일(66,000원)하고, 하한액은 별도 규정 없

으나 기준보수의 60%24가 실질적인 하한액이 됩니다.

구직급여일액 = (기초일액 × 60%) ≦ 66,000원

이를 단순하게 월단위로 계산하면 매월 월평균보수 150만원 기준으로 고용보험료를 납부한 경우 매월 구

직급여는 150만원×60%인 90만원이 된다. (실제는 일단위로 계산하므로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예술인의 구직급여는 피보험기간에 따라 급여일수가 정해져(소정급여일수) 있습니다. 소정급여일수는 하

나의 수급자격에 따라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는 일수로 대기기간이 끝난 다음 날로부터 계산하여 수급자격

자의 피보험기간과 연령에 따라 최소 120일에서 270일이 되는 날까지입니다(법 제50조 제1항). 이때 연령

은 만으로 계산합니다.

23   ’21년 기준 예술인의 월단위 기준보수액은 80만원으로 1개월을 30일로 환산한 기준보수의 일액은 26,667원임

24   예술인의 기준보수 일액은 26,667원이므로 구직급여일액은 기초일액의 60%인 16,000원을 구직급여일액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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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보험기간에 따른 소정급여일수

구분 1년 미만
1년 이상

3년 미만

3년 이상

5년 미만

5년 이상

10년 미만
10년 이상

이직일 현재 연령

50세 미만 120일 150일 180일 210일 240일

50세 이상 및 

장애인
120일 180일 210일 240일 270일

한편 실업의 신고일부터 7일간은 대기기간25으로 보아 구직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예술인이 소득감소

로 이직할 때는 이 대기기간이 4주(실업신고일로부터 28일간)가 되어 해당 기간에 구직급여를 지급하지 않

게 됩니다. 대기기간에는 수급자격이 인정되고 실업상태에 있더라도 해당 기간(7일 또는 소득감소 이직 시 

4주) 동안의 구직급여는 (산정)지급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지급하지 않는다는 것은 구직급여 자체가 지급되

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라 해당 기간 만큼 지연되어 지급된다는 의미입니다.) 최초의 실업 인정일이 보통 실

업신고일로부터 14일이 되는 날이 되므로, 처음 실업 인정일에는 대기기간 7일, 실업 인정일 8일이 되어 8

일분의 구직급여액을 지급받게 됩니다. 이후에는 다음 실업 인정일(1주 ~ 4주) 마다 해당기간 동안 수급자

격이 인정될 경우 해당 기간 전체에 대해 구직급여를 지급받게 됩니다.

예술인이 구직급여 수급기간 중 일부 소득활동을 하는 경우 소득활동 내용에 따라 수급자격이 변동됩니

다. 수급기간 중 소득활동이 ① 당연가입대상(소정근로시간이 주15시간 이상 또는 적용제외 소득 이상의 예

술인 종사, 단기예술인 종사)인 경우 또는 ② 자영업활동을 한 경우에는 구직급여 지급이 중지되므로 유의해

야 합니다. 

다만, 수급기간 중 취업 등으로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라도 해당 소득 기간 중 1일 평균소득이 고용노동부

장관 고시 금액(’21년 기준 13,952원) 이하이면 해당 일의 구직급여 일액 전액을 지급하되, 고시 금액을 초

과하는 경우는 구직급여 일액에서 초과된 금액(1일 평균 소득 – 고용노동부장관 고시금액)을 공제하고 지급

하게 됩니다.

25   이직 이후 조속한 재취업을 촉구하기 위하여 설정한 구직급여 지급을 유예하는 기간을 두고 있다.



44   문화예술용역 운용지침서(가이드라인)

고용보험법 제77조의3(예술인인 피보험자에 대한 구직급여) ③ 예술인의 기초일액은 수급자격 인정과 관련된 

마지막 이직일 전 1년간의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16조의10에 따라 신고된 보수총액을 그 산정의 기준이 되

는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으로 한다. 다만, 그 금액이 이직 당시의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3조에 따른 예

술인의 기준보수의 일액 중 가장 적은 금액 미만인 경우에는 가장 적은 기준보수의 일액을 기초일액으로 한다. 

④ 예술인의 구직급여일액은 제3항에 따른 기초일액에 100분의 60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⑤  제4항에 따른 구직급여일액의 상한액은 근로자인 피보험자의 구직급여 상한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

⑥  예술인은 제42조에 따른 실업의 신고일부터 계산하기 시작하여 7일간은 대기기간으로 보아 구직급여를 지

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1항제3호 단서에서 정한 사유로 이직한 경우에는 4주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을 대기기간으로 보아 구직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⑦  예술인의 소정급여일수 산정을 위한 피보험기간은 제2항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으로 한다. 다만, 단기예술

인은 해당 계약기간 중 노무제공일수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기간으로 한다.

⑧  제47조에도 불구하고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예술인인 피보험자에 대하여 구직급여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실

업인정대상기간 중 취업 등으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수준, 근로 등의 활동 기간 등을 고려하여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부 또는 전부를 감액하고 지급하여야 한다.

고용보험법시행령 제104조의8(예술인인 피보험자의 구직급여 수급요건 등) ① 법 제77조의3제1항제3호 단서

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소득감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감소가 있는 경우

를 말한다. 

1.  이직일이 속한 달의 직전 3개월 동안에 이직할 당시의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이하 “최종 계약”이라 한

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으로부터 발생한 소득이 전년도 같은 기간에 최종 계약으로부터 발생한 소득(최

종 계약이 없는 경우에는 전년도 같은 기간에 유효한 다른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으로부터 발생한 소득

을 말한다)보다 100분의 20 이상 감소한 경우

2.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소득 감소가 모두 이루어진 경우

가.  이직일이 속한 달의 직전 3개월 동안에 최종 계약으로부터 발생한 소득의 월평균금액이 이직일이 속

한 연도의 전년도에 최종 계약으로부터 발생한 소득의 월평균금액[최종 계약이 없는 경우에는 그 전년

도에 유효한 다른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계약 기간이 1개월 이상인 것만 해당한다)으로부터 발생한 

소득의 월평균금액을 말한다. 이하 나목에서 “전년도 월평균금액”이라 한다]보다 작을 것

나.  이직일이 속한 달의 직전 12개월 동안에 최종 계약으로부터 발생한 월별 소득이 전년도 월평균금액보

다 100분의 20 이상 작은 달이 5개월 이상일 것

②  예술인이 이직일 이전 24개월 동안 근로자ㆍ예술인ㆍ노무제공자(법 제77조의6제1항에 따른 노무제공자를 

말한다) 중 둘 이상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종사한 경우 법 제77조의3제2항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은 다음

의 계산식을 충족하면 같은 조 제1항제1호의 피보험 단위기간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1 – 예술인으로서의 피보험 단위기간(월 단위로 한다 ÷ 9개월 ≦ 근로자로서의 피보험 단위기간(일 단위로 한다) 

÷ 180일 + 법 제77조의6제1항에 따른 노무제공자로서의 피보험 단위기간(월 단위로 한다) ÷ 12개월

③ 제2항의 예술인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호에 따라 제2항의 계산식을 산정한다. 

1.  법 제77조의5제2항에서 준용하는 법 제40조제2항제1호에 따른 기준기간 동안에 근로자, 예술인 및 법 

제77조의6제1항에 따른 노무제공자로 동시에 보험에 가입된 경우: 예술인으로서의 피보험 단위기간에만 

포함하여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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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법 제77조의5제2항에서 준용하는 법 제40조제2항제1호에 따른 기준기간 동안에 근로자 및 법 제77조의

6제1항에 따른 노무제공자로 동시에 보험에 가입된 경우: 근로자 또는 노무제공자의 피보험 단위기간 중 

예술인인 피보험자에게 유리한 피보험 단위기간에만 포함하여 산정

④ 법 제77조의3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6만6천원을 말한다. 

⑤ 법 제77조의3제6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4주를 말한다. 

⑥ 법 제77조의3제7항 단서에 따른 단기예술인의 피보험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산정한다. 

1. 해당 달의 노무제공일수가 11일 이상인 경우: 1개월로 산정

2. 해당 달의 노무제공일수가 10일 이하인 경우: 월별 노무제공일수를 더하여 22로 나눈 기간으로 산정

⑦  실업인정대상기간 중 취업 등으로 발생한 소득은 법 제77조의3제8항 및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금

액을 감액하고 구직급여를 지급해야 한다. 

1.  예술인인 피보험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취업 등을 한 것으로 보는 경우: 해당 근로일수, 

노무제공일수 또는 영업일수에 그에 해당하는 구직급여일액을 곱한 금액 전부

가.  1개월 소정근로시간을 60시간 이상 또는 1주일 소정근로시간을 15시간 이상으로 정하여 근로를 제공

하는 경우

나.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다.  일용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하거나 단기예술인 또는 법 제77조의6제2항제2호 단서에 따른 단기노무

제공자로서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

라.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월평균소득이 50만원 이상인 것을 말한다) 또는 법 제77조의6제1항에 따른 

노무제공계약(제104조의11제2항제1호에 따른 월보수액이 80만원 이상인 것을 말한다)을 새로 체결

하여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

마.  상업ㆍ농업 등 가업에 종사(무급 가사종사자를 포함한다)하거나 다른 사람의 사업에 참여하여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다른 사업에 상시 취직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바.  「소득세법」, 「부가가치세법」 또는 「법인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다만, 휴업신고를 하는 등 

실제 사업을 하지 않았음을 증명한 경우와 부동산임대업 중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고 임대사무실도 두

지 않은 경우는 제외한다.

사. 그 밖에 사회통념상 취업을 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제1호 외의 경우로서 실업인정대상기간 중 발생한 1일 평균소득이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금액을 넘는 

경우: 해당 실업인정대상기간 중 발생한 1일 평균소득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금액을 뺀 금액을 

모두 더한 금액

⑧ 예술인인 피보험자의 구직급여에 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규정을 준용한다. 

1.  구직신청, 수급자격의 인정, 실업의 인정, 취업의 신고, 수급기간, 구직급여의 지급 등에 관하여는 제58조, 

제58조의2, 제58조의3, 제59조, 제60조, 제61조부터 제63조까지, 제64조(제3호는 제외한다), 제65조부터 

제67조까지, 제69조부터 제71조까지, 제75조, 제76조, 제79조, 제80조, 제80조의2, 제81조 및 제82조

2.  상병급여에 관하여는 제69조, 제75조부터 제80조까지, 제80조의2 및 제81조. 이 경우 제69조 중 “실업인

정신청서”는 “상병급여 청구서”로, 제75조부터 제80조까지, 제80조의2 및 제81조 중 “구직급여”는 “상병

급여”로 본다.

3.  미지급급여청구자에 대한 구직급여의 지급절차에 관하여는 제75조. 이 경우 “신청지 관할 직업안정기관”

은 “사망한 수급자격자의 신청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으로, “수급자격자”는 “미지급급여청구자”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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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전후급여 등을 받으려면

임신ㆍ출산 등을 이유로 소득 활동이 중단되는 경우, 예술인이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추면 출산전후급여 등

을 수급할 수 있습니다. 

① (피보험단위기간) 출산 또는 유산ㆍ사산한 날 이전에 예술인으로서의 피보험단위기간이 3개월 이상일 것

②  (출산으로인한 노무를 미제공) 출산전후급여등을 수급받는 기간 동안 노무제공을 하지 않을 것(노무 제

공으로 인한 소득이 없을 것). 다만, 근로자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수급기간 중 일부 소득활동을 인정

하되, 소득활동 허용 기준은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하고 있습니다. 

③ 출산 또는 유산ㆍ사산한 날 부터 12개월 이내 신청할 것. 

예술인이 출산 또는 유산ㆍ사산한 날을 기준으로 고용보험에 3개월 이상 가입되어 있으면, 출산 또는 유

산ㆍ사산한 날로부터 12개월 이내 출산전후급여를 신청하면 되며, 이 경우 급여산정 기간 내 고용노동부장

관이 고시하는 소득활동 허용 기준 이내 소득이 있는 경우 상하한액의 범위 내에서 출산전후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출산전후급여등은 원칙적으로 출산일 직전 1년간 월평균보수의 100%가 됩니다. 다만, 급여에는 상·하한

액이 있으며,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26합니다. 출산전후급여등의 지급기간은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

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 120일 중 소득활동을 하지 않은 기간)입니다.

60만원 ≦ 출산전후급여등(월) = (출산일 직전 1년간 월평균보수×100%) ≦ 200만원

한편 수급기간 중 소득활동을 인정하는 기준에 대해서도 고용노동부장관이 역시 고시하고 있습니다. 현재 

고시에서는 노무제공을 통한 소득이 출산일 직전 1년간 월평균보수의 15/40(하한 50만원, 상한 150만원) 

미만이거나 자영업을 통한 소득이 월 150만원 미만인 경우 출산전후급여등을 수급할 수 있는 소득활동으로 

인정됩니다. 즉, 예술인이 출산전후 급여 지급기간 중 자영업을 통한 소득이 월 150만원 미만인 경우이거나, 

출산일 직전 1년 월평균보수의 37.5%(하한 50만원, 상한 150만원) 미만인 월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출산전

후 급여를 상하한액의 범위 내에서 월평균보수의 100%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출산일 직전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에 따른 월평균보수가 각각 55만원, 70만원, 150만원, 

220만원인 경우 각각의 출산전후급여와 출산전후급여 수급이 가능한 소득활동 인정 기준은?

26    ’21년도 예술인 출산전후급여등 상한액은 90일에 대하여 총 600만원, 매 30일에 대하여 200만원, 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 

출산전후급여등의 상한액은 120일에 대하여 총 800만원, 매 30일에 대하여 200만원, 하한액은 90일에 대하여 총 180만원, 매 30일에 대하

여 60만원, 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 출산전후급여등의 하한액은 120일에 대하여 총 240만원, 매 30일에 대하여 60만원, 출

산전후급여등의 지급기간이 90일(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는 120일) 미만의 경우에는 일수로 계산한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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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평균보수가55만원인 경우 월 출산전후급여는 월평균보수의 100%인 55만원이나, 하한

액이 월 60만원이므로 월 60만원이 지급됩니다. 급여 수급이 가능한 소득활동 인정기준은 

55만원×(15/40)=206,250원이나, 하한액이 50만원이므로 월 50만원 미만까지는 소득이 

있더라도 월 60만원의 출산전후급여가 지급됩니다. 

-  월평균보수가70만원인 경우 월 출산전후급여는 월평균보수의 100%인 70만원이며, 급

여 수급이 가능한 소득활동 인정기준은 70만원×(15/40)=262,500원이나, 하한액이 월 

50만원이이므로 50만원 미만까지는 소득이 있더라도 70만원의 출산전후급여가 지급됩

니다.

-  월평균보수가 150만원인 경우 월 출산전후급여는 월평균보수의 100%인 150만원이

며, 급여 수급이 가능한 소득활동 인정기준은 150만원×(15/40)=562,500원이므로 월 

562,500원 미만까지는 소득이 있더라도 150만원의 출산전후급여가 지급됩니다.

-  월평균보수가 220만원인 경우 월 출산전후급여는 월평균보수의 100%인 220만원이나, 

상한액인 200만원을 초과하므로 월 200만원이 지급됩니다. 급여 수급이 가능한 소득활

동 인정기준은 220만원×(15/40)=825,000원이므로 825,000원 미만까지는 소득이 있

더라도 200만원의 출산전후급여가 지급됩니다.

※  노무제공을 통한 소득은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통한 소득과 근로소득을 모두 포함

하여 자영업을 통해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자영업 소득이 월 150만원 미만인 경우 

출산전후급여 수급에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고용보험법 제77조의4(예술인인 피보험자의 출산전후급여등)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예술인인 피보험자가 출산 

또는 유산ㆍ사산을 이유로 노무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출산전후급여 등(이하 “출산전후급여등”이라 한다)

을 지급한다. 다만, 같은 자녀에 대하여 제75조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급여등 및 제77조의9제1항에 따른 출산

전후급여등의 지급요건을 동시에 충족하는 경우 등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출산전후급여등의 지급요건, 지급수준 및 지급기간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출산전후급여등의 신청 및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고용보험법 제77조의5(준용) ③ 예술인의 출산전후급여등에 관하여는 제62조를 준용하고, 예술인의 피보험자

격확인ㆍ구직급여ㆍ출산전후급여등의 심사 및 재심사 청구 등에 관하여는 제87조부터 제112조까지의 규정

을 준용한다. 이 경우 “근로자”는 “예술인”으로, “고용노동부장관”은 “고용노동부장관, 직업안정기관의 장”으로, 

“실업급여”는 “구직급여”로, “제4장에 따른 구직급여”는 “제5장의2에 따른 구직급여”로, “제5장”은 “제5장의2”

로,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은 “출산전후급여등”으로, “사업주”는 “사업주 및 피보험자격을 신고하여야 하는 자”

로, “사업장”은 “사업장 및 피보험자격취득신고를 하여야 하는 자의 사무소”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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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9(예술인인 피보험자의 출산전후급여등의 지급요건 등)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77조의4제2항에 따라 예술인인 피보험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출산전후급여 등(이하 

“출산전후급여등”이라 한다)을 지급한다. 

1. 출산 또는 유산ㆍ사산을 한 날 이전에 예술인으로서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3개월 이상일 것

2.  제2항에 따른 출산전후급여등의 지급기간에 노무제공을 하지 않을 것. 다만, 그 지급기간 중 노무제공 또

는 자영업으로 발생한 소득이 각각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미만인 경우에는 노무제공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3.  출산 또는 유산ㆍ사산을 한 날부터 12개월 이내에 출산전후급여등을 신청할 것.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그 기간까지 신청할 수 없었던 경우에는 그 사유가 끝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

청해야 한다.

가. 천재지변

나. 본인, 배우자 또는 본인ㆍ배우자의 직계존속ㆍ직계비속의 질병이나 부상

다. 범죄 혐의로 인한 구속이나 형의 집행

② 출산전후급여등의 지급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예술인인 피보험자가 출산한 경우: 출산 전과 후를 연속하여 90일(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

는 120일)로 하되, 출산 후에 45일(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 이상이 되도록 할 것

2. 예술인인 피보험자가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기간

가. 임신기간이 11주 이내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5일

나. 임신기간이 12주 이상 15주 이내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10일

다. 임신기간이 16주 이상 21주 이내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30일

라. 임신기간이 22주 이상 27주 이내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60일

마. 임신기간이 28주 이상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90일

③  출산전후급여등은 출산 또는 유산ㆍ사산한 날부터 소급하여 1년 동안의 월평균보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

준으로 제2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에 대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하되, 그 상한액과 하한액은 다음 각 호

의 사항을 고려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1. 제101조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의 상한액과 하한액

2. 예술인인 피보험자의 월평균보수 수준

3. 물가상승률

4.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예술인인 피보험자가 같은 출산 또는 유산ㆍ사산을 이유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받은 경우에

는 제3항에도 불구하고 그 지급받은 금액을 제외하고 출산전후급여등을 지급한다. 

1. 법 제75조에 따라 근로자로서 지급받은 출산전후휴가 급여등

2.  법 제76조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의 지급기간에 법 제77조에서 준용하는 법 제73조제3항에 따라 

근로자로서 해당 사업주로부터 지급받은 금품

3.  법 제77조의9제1항에 따라 법 제77조의6제1항에 따른 노무제공자로서 지급받은 출산전후급여등 및 출

산전후급여등의 지급기간에 노무제공자로서 해당 사업주로부터 지급받은 금품

4. 제2항에 따른 출산전후급여등의 지급기간에 예술인으로서 해당 사업주로부터 지급받은 금품

⑤  제1항에 따라 지급된 출산전후급여등의 반환 명령, 추가 징수 및 반환금ㆍ추가징수금에의 충당에 관하여는 

제81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구직급여”는 “출산전후급여등”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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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예술인 고용보험과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

 예술인 고용보험과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의 관계 

고용보험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와 「고용보험법」 제8조에 따라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

는 사업장’을 적용대상으로 합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을 맺은 근로자가 아닌 예술인의 경우 원칙적으로 고용

보험의 가입대상에서 제외해왔습니다.

그러나 개정된 「고용보험법」 제77조의2는 근로자가 아니면서 예술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중 「예

술인 복지법」 제4조의4에 따른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하고 다른 사람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자신이 직접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예술인)과 이들을 상대방으로 하여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체결한 사업에 대해 예

술인 고용보험을 적용할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근로자인 예술인으로서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맺은 경우(근로계약을 맺는 예술인의 경우) 일반근

로자 고용보험의 적용대상이 되지만 근로자가 아니면서 「예술인 복지법」 제4조의4에 따른 ‘문화예술용역 관

련 계약’을 체결한 예술인의 경우 「고용보험법」 제77조의2에 따라 ‘예술인 고용보험’의 적용대상이 됩니다.

고용보험법 제77조의2(예술인인 피보험자에 대한 적용) ① 근로자가 아니면서 「예술인 복지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예술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중 「예술인 복지법」 제4조의4에 따른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이하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다른 사람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자신이 직접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이하 “예술인”이라 한다)과 이들을 상대방으로 하여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체결한 사업에 대해서는 

제8조제2항에 따라 이 장(章)을 적용한다. 

 예술인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의 범위 

「고용보험법」 제77조의2에 따른 ‘예술인 고용보험’의 적용을 받으려면 「예술인 복지법」상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체결하고 다른 사람을 사용하지 않고 자신이 직접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으로, 근로자가 아닌 

사람이어야 합니다. 다시 말해 예술인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문화예술용역 계약 당사자는“근로계약이 아닌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체결”하고 다른 사람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직접 노무를 제공하는 예술인과 이들

을 상대방으로 하여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체결한 사업이 됩니다. 

따라서 「예술인 복지법」상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체결한 예술인이라 할지라도 ‘근로계약을 체결한 

예술인’의 경우 예술인 고용보험이 아니라 일반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고용보험의 적용대상에 해당합니다. 



50   문화예술용역 운용지침서(가이드라인)

 예술인 고용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계약의 유형 

* 근로계약(일반근로자 고용보험 적용)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의 

사업주와 근로자는 당연히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관계’를 맺는 근로자와 사업주

는 모두 고용보험에 당연가입되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기로 하는 근로계약은 제외됩니다.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노무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이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체결된 「근로

기준법」 상 근로계약은 「민법」 상 고용계약과 구분해야 합니다. 고용계약과 근로계약은 모두 노무를 제공해

야 할 채무를 부담하는 노무자와 사용자 사이의 계약유형입니다. 하지만 계약자유의 원칙에 따른 고용계약

은 민법이 적용되고, 일정 부문 계약자유의 원칙이 제한되는 근로계약은 노동법의 적용을 받고 「민법」의 규

정은 보충적으로 적용됩니다. 근로계약에는 사용 종속성이 있으므로27 예술인이 형식상 도급계약을 체결하

였다 하더라도 실질에서 예술인이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다

면 근로계약에 해당합니다.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계약이 민법상의 고용계약이든 또는 도급

계약이든 그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나, 여기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

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취업규칙ㆍ복무규정ㆍ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 과정에 있어서도 사용자로부터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ㆍ감독을 받는지 여부, 사용자에 의

하여 근무시간과 근무장소가 지정되고 이에 구속을 받는지 여부, 근로자 스스로가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

행케 하는 등 업무의 대체성 유무, 비품ㆍ원자재ㆍ작업도구 등의 소유관계, 보수가 근로 자체의 대상적(對償的) 

성격을 갖고 있는지 여부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져 있는지 여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

수에 관한 사항,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의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 등 다

른 법령에 의하여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인정받는지 여부, 양 당사자의 경제ㆍ사회적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

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28

문화예술 분야는 파견 형태로 노무가 제공되는 경우가 있는데 파견은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

행령」에 따라 근로자파견사업 허가의 기준에 고용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므로 이미 고용보험 제도에 포섭되

어 있습니다. 즉 파견근로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일반근로자 고용보험의 적용을 받

습니다.

27   임종률(2013), 『노동법』, 서울: 박영사, 335.

28   대법원 1994. 12. 9. 선고 94다22859 판결; 대법원 1996. 4. 26. 선고 95다20348 판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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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사용사업주(또는 원청)와 파견사업주(또는 도급) 간 계약의 명칭이나 형식보다는 그 사실관계를 기준

으로 근로를 제공받은 자가 작업배치를 결정하거나 구체적 업무를 지시 및 근태관리를 하느냐에 따라 해당 

용역이 파견법의 적용을 받는 파견인지 판단하게 됩니다.

* 소유권 양도 계약 

예술인 고용보험은 근로자가 아닌 예술인에 대하여 고용보험을 적용하되, 소득ㆍ노무제공 개시일 등 일정

한 요건이 확인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됩니다. 따라서 노무제공기간을 확정할 수 있는 신작 또는 개작의 완

성을 위한 노무제공은 포함되지만 예술인이 계약 체결 전에 이미 완성해놓은 구작은 새로운 노무가 제공되

었다고 볼 수 없습니다. 이렇듯 문화예술용역을 제공한 기간을 확정할 수 없기 때문에 기완성된 구작을 대상

으로 한 소유권 양도에 대한 계약은 예술인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에 포함되기 어렵

습니다.

* 저작권 관련 계약

저작재산권 양도, 저작물 이용허락, 출판권설정이나 배타적 발행권설정, 출판이용허락과 관련된 계약의 경

우 노무제공을 목적으로 하는 문화예술용역 계약과 별개 행위로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작재산권의 양도는 일방 당사자가 가지고 있는 저작재산권이 그의 의사에 따라 이전ㆍ승계됨으로써 다

른 당사자가 그 권리를 취득하는 것을 말하며, 이때 유상ㆍ무상을 불문합니다. 「저작권법」 제45조에는 저작

재산권은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저작권자는 자기 의사에 따라 사용, 수익, 

처분이라는 「민법」상 물권의 권능을 보유하기 때문에 자유롭게 양도할 수 있음을 법에서 규정한 것입니다. 

따라서 장래 발생할 저작권에 대한 채권적 양도계약이 아니라면 일반적인 저작재산권의 양도계약은 물권 

이외의 재산권 이전을 목적으로 하는 일종의 처분행위를 말하는 준물권계약의 성격을 띤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저작물 이용허락계약은 저작물을 이용하기를 원하는 자가 그 저작물 등의 권리자와 체결하는 계약의 형

태 중 하나입니다. 「저작권법」 제46조는 저작재산권자는 다른 사람에게 그 저작물의 이용을 허락할 수 있다

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용허락계약에 따라 가지는 권리는 이용허락을 한 저작권자에 대하여 그의 

저작권을 행사하지 않도록 요구하는 채권적 권리입니다. 

따라서 이용허락을 받은 자는 해당 저작물을 적법하게 이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다른 이용자와 관계에

서도 그 적법성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용허락은 저작재산권 양도계약과 같은 물권적 권리는 아니

므로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이용허락을 받은 자가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이용허락을 할 수는 없습니다. 

저작재산권의 양도에 관한 「저작권법」 제45조 1항과 저작물의 이용허락에 관한 「저작권법」 제46조 제1항

은 실연자ㆍ음반제작자ㆍ방송사업자에게 인정되는 저작인접권의 양도와 실연ㆍ음반ㆍ방송의 이용허락에 

준용됩니다(저작권법 제88조).

「저작권법」 제63조는 저작물을 복제ㆍ배포할 권리를 가진 자(복제권자)는 그 저작물을 인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문서 또는 도화로 발행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이를 출판할 권리(출판권)를 설정할 수 있

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때 ‘설정(設定)’이란 쌍방의 계약으로 새로이 제한적 물권 등 배타적 권리를 발생

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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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출판권설정계약은 복제권자와 출판자 간에 체결되는 출판권의 설정을 목적으로 하는 준물권계약

으로 배타적ㆍ독점적인 출판권을 설정받은 자(출판권자)가 제3자의 권리 침해에 대하여 직접 독자적으로 권

리침해정지청구를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출판허락계약과 구분됩니다.29 

다만 출판계약서의 표제만으로 출판계약의 종류를 판단해서는 안 되며 계약서 제목이 ‘출판허락계약’이더

라도 출판자에게 출판권을 설정하는 취지가 명백한 경우에는 출판허락계약으로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30 출

판권의 존속기간은 설정행위에 따라 임의로 결정할 수 있으나 설정행위에 정함이 없으며 맨 처음 출판한 날

로부터 3년간 존속합니다(저작권법 제63조의2, 제59조 제1항). 

출판권설정 이외에 「저작권법」 제57조는 저작물을 발행하거나 복제ㆍ전송할 권리를 가진 자는 그 저작물

을 발행 등에 이용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배타적 권리인 배타적 발행권을 설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는데 

인터넷을 통해 전용전자단말기로 전송받아 사용하는 전자책의 전자출판이 대표적인 경우입니다. 배타적 발

행권설정계약 역시 출판권설정계약처럼 준물권적(독점적ㆍ배타적) 성격의 배타적 발행권이 발생하는 효력

이 있습니다. 

다만 문화예술작품의 저작물 창작 시 저작권이 창작자인 저작자에게 원시적으로 귀속하는데, 저작물을 창

작하기 위한 노무제공의 경우 해당 저작물에 대한 저작재산권 양도나 해당 저작물의 이용허락 등이 빈번하

게 이루어집니다. 그러다보니 신작이나 개작을 위한 노무제공계약은 혼합적 성격으로 예술인 고용보험 적용

대상에 해당하는지가 모호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문화예술용역의 실질적 내용이 신작이나 개작의 완성을 위한 노무제공인데도 ‘저작재산권 양도’나 

‘출판권 설정’이라는 표제로 계약이 체결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문화예술용역이 예술인 고용보

험 적용대상인지를 검토할 때는 계약서의 형식적 표제가 아닌 계약의 실질적 내용을 기준으로 해야 합니다.

* 현상광고와 우수현상광고

문화예술 분야에서 빈번하게 나타나는 공모전은 「민법」상 현상광고 또는 우수현상광고로 볼 수 있습니다. 

현상광고는 광고자가 어느 행위를 한 자에게 일정한 보수를 지급할 의사를 표시하고 이에 응한 자가 그 광고

에 정한 행위를 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입니다. 반면에 우수현상광고는 일정한 응모기간을 지정한 뒤 광고에

서 정한 행위를 완료한 자 가운데 우수한 자에게 보수를 지급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입니다. 

현상광고의 법적 성질에 관해서는 계약설과 단독행위설이 대립하지만 계약설이 다수설입니다. 계약설에 따

르면 현상광고는 요물계약이 되며 광고자 광고를 불특정다수인에 대한 청약으로, 그에 대한 응모 내지 지정행

위의 완료에 승낙의 의사표시로 봅니다. 우수현상광고는 응모가 있으면 판정을 정지조건으로 계약이 성립합

니다.31 상대방의 지정행위 완료로 현상광고계약이 성립하면 광고자는 보수지급채무를 부담하지만 상대방은 

아무런 채무를 부담하지 않는 점에서 편무계약입니다. 또 지정행위가 완료되어야 계약이 성립하므로 요물계

약입니다.32 

29    독점적 출판허락을 받은 자는 독점적 이용허락을 받은 자와 마찬가지로 독자적으로 침해정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고 저작권자의 침해정지

청구권을 대위행사할 수 있을 뿐이다. 대법원 2007. 1. 25. 선고 2005다11626 판결 참고.

30   박성호(2017), 『저작권법』, 서울: 박영사, 481.

31   이에 대하여 광고는 청약의 유인이고 응모가 청약이며 판정에 따라 계약이 성립된다는 견해도 있음.

32   김형배ㆍ김규완ㆍ김명숙(2012), 『민법학강의』11판, 서울: 신조사,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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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상광고나 우수현상광고는 노무제공기간을 확정할 수 없으므로 예술인 고용보험 적용대상인 문화예술용

역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 예술인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의 범위 도식화

예술인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의 범위를 도식화하면 그림과 같습니다.

※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의 적용 제외

•문화예술교육 관련 노무제공 계약
•무상 노무제공 계약
•기간을 확정할 수 없는 노무제공 계약

- 현상광고 및 우수현상광고 등

※  예술인 고용보험 적용 제외

• 근로계약(일반근로자  
고용보험 적용)

• 소유권 양도계약 및 저작권  
관련 계약

예술인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

『예술인 복지법』상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
(창작ㆍ실연ㆍ기술지원 등)

예술인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의 범위 도식화 

먼저 1장 2절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예술인 복지법」상의 문화예술용역이란 “특정 문화예술 결과물의 완

성을 위하여 예술인이 대가를 받고 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하여 일정한 기간 제공하는 「문화예술진흥법」 상 

문화예술의 창작ㆍ실연ㆍ기술지원 등의 노무”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된 계약을 ‘문화예술용역 관

련 계약’이라 합니다.

그러나 ① 문화예술교육 관련 노무제공 계약 ② 무상 노무제공 계약 ③ 기간을 확정할 수 없는 노무제공

계약은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또한 해당 용역의 수행에서 지휘ㆍ감독 권한이 있는 

자의 지시에 따라 기계적으로 이루어지는 단순 제작이나 단순 운반, 단순 조작, 단순 진행, 단순 설치 및 철

거, 행정지원 등과 같이 해당 용역의 결과가 제외되더라도 해당 문화예술작품에 야기되는 손상이 크지 않거

나 대체가 용이한 경우에는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만 이러한 행위에 해당하더라

도 ‘작품 활동의 일환으로 위임된 창작적 재량을 가지고 해당 업무를 수행한 경우’에는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에 포함됩니다.

한편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에는 포함되지만 예술인 고용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계약의 유형으로는 ① 근

로계약 (일반근로자 고용보험 적용) ② 신작에 대한 소유권 양도 계약 ③ 신작에 대한 저작권 관련 계약을 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신작이나 구작의 개변을 위한 노무제공 계약’의 경우 소유권 양도 계약이나 저작권 관련 

계약과 분리가 가능하면 예술인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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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유형과 예술인 고용보험의 적용 여부 판단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은 계약을 하는 당사자에 따라 크게 두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계약유형별

로 ‘예술인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에 해당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A 계약유형 제작사 등과 개인의 계약

A-① 계약유형 제작사 등이 개인과 근로계약을 맺는 경우

제작사와 제작사 직원 간 근로계약을 맺는 경우 또는 일부 분야(영화 등)에서 제작사와 영화의 하위급 스

태프(연출팀원, 미술팀원, 촬영팀원, 조명팀원 등) 직간접적으로 근로계약을 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이때는 근로계약에 해당하기 때문에 예술인 고용보험이 아니라 일반근로자 고용보험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

제작사 등
제작사 직원,
개인(예술인)

근로계약

계약유형 A-① 도식화

A-② 계약유형 제작사 등이 개인과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맺는 경우

제작사와 예술인 개인(작가, 프로듀서, 연출가, 감독급 스태프 등) 간에 문화예술용역 계약을 맺는 경우, 예

술인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에 해당합니다. 이때 제작사 등은 예술인 고용보험제도상 

사업주로서 원천징수ㆍ납부 및 피보험자격 신고ㆍ관리 의무를 지게 됩니다. 

한편 예술인은 1인 사업자를 겸하는 경우가 많은데, 제작사나 미술관 등이 개인사업자인 예술인(작가, 기

획자 등)과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할 수 있습니다. 이때 만약 해당 개인사업자가 1인 사업자로서 다른 

사람을 고용하지 않고 예술인 개인의 자격으로 계약을 체결했다면 A-② 계약유형과 동일하게 보아 예술인 

고용보험이 적용됩니다. 또 이 경우 1인 사업자(개인사업자)와 계약을 맺은 제작사나 미술관 등이 사업주로

서 의무를 지게 됩니다.

다만 작가와 같은 창작 직군의 경우 신작 또는 구작의 개변과 관련하여 기간을 특정해 노무를 제공하는 

형태의 계약을 맺었다면 예술인 고용보험의 적용을 받는 문화예술용역관련 계약이라 볼 수 있지만, 순수한 

저작권 관련 계약이나 소유권 양도 계약의 경우는 예술인 고용보험의 적용을 받는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

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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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작사 등 개인(예술인)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

계약유형 A-② 도식화

A-③ 계약유형 제작사, 플랫폼 등이 개인 및 전속 매니지먼트사 등과 함께 3자 계약을 하는 경우

제작사, 플랫폼 등이 3자 계약 형태로 매니지먼트사에 전속된 주ㆍ조연 배우나 CP(Content Provider)와 계

약한 작가와 계약하는 경우 예술인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문화예술용역 계약에 해당하는지는 제작사·플랫

폼-매니지먼트사·CP-예술인 간의 계약관계, 업무 영역, 각자의 실질적인 역할 등에 따라 개별적 판단이 필

요합니다.

ⅰ)  전속계약을 맺은 매니지먼트사와 예술인, 그리고 제작사 간에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맺은 경우 예

술인 고용보험이 적용되며, 이때 제작사는 해당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에 대해 예술인 고용보험제도 

상 사업주로서 의무를 지게 됩니다.(매니지먼트사와 예술인이 맺은 전속계약은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

약으로 볼 수 없으므로 ‘3자 계약’에 따라 노무제공을 받는 사람은 제작사임)

ⅱ)  전속계약을 맺은 CP(Content Provider)와 예술인, 그리고 플랫폼 간에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맺은 

경우, 예술인 고용보험이 적용됩니다. 이때 플랫폼 또는 CP가 해당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에 대해 예

술인 고용보험제도상 사업주로서 의무를 지게 됩니다.

제작사,
플랫폼 등

매니지먼트사, CP
(Content Provider)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 전속계약

계약유형 A-③ 도식화

개인(예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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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웹툰이나 웹소설 분야에서 CP에 해당하는 에이전시가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상의 ‘문화예술용역’에 대한 

실질적 관리 및 ‘문화예술용역’ 제공의 대가인 보수의 지급 주체로서의 역할을 하는 경우, 플랫폼이 아닌 CP가 

해당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에 대해 예술인 고용보험제도상 사업주로 의무를 지게 됩니다. 상기와 달리 CP의 

역할이 예술인의 문화예술용역 제공에 따라 플랫폼에서 지급되는 금전적 대가에 대해 정산(일정한 수수료를 취

하고 나머지를 예술인에게 지급 등) 업무가 주인 경우, CP가 아닌 플랫폼이 예술인 고용보험제도상 사업주로 의

무를 지게 됩니다. 

A-④ 계약유형 제작사 등이 개인 예술인과 팀 단위 일괄수주계약을 하는 경우

계약당사자는 개인 등(개인, 개인사업자, 임의단체 대표)이지만 계약의 실질적 내용이 계약당사자의 노무

제공 외에 팀원이나 조수 등의 노무제공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예: 무대제작소에서 무대디자이너와 그 조수

를 묶어 계약하는 경우)입니다.

이러한 팀 단위 일괄수주계약은 형식적인 계약 당사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해당 프로젝트에서 팀원이나 

조수 등이 소정의 노무를 제공하면 ‘해당 팀원이나 조수’는 예술인 고용보험이 적용됩니다. 다만 계약을 맺

은 당사자인 팀의 대표(팀장 등)와 팀원, 조수, 보조원과 관계에 따라 팀장을 사업주로 볼지는 팀장의 역할, 

업무 등에 따라 개별적 판단이 필요합니다.

ⅰ)  계약을 맺은 당사자인 팀의 대표(팀장 등)가 업무를 전적으로 위탁받아 자기 이익을 위해 다른 사람을 

사용했다면(예컨대 팀원으로서 노무제공에 대한 대가뿐 아니라 팀 대표로서 역할을 하는 데 따른 자기 

이익을 추가로 책정하거나 비용처리를 하는 등의 경우) 사업주로 보아 예술인 고용보험제도 상 사업주

로 의무를 지게 됩니다. 

ⅱ)  계약을 맺은 당사자인 팀의 대표(팀장 등)가 계약만 대표로 했을 뿐 실제로는 다른 팀원이나 조수들과 

동일한 지위에서 노무를 제공했다면 팀장도 사업주가 아닌 노무제공자로 예술인 고용보험의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팀 단위 일괄계약 구조는 예술인 고용보험 신고 등 피보험관리에 있어 바람직한 형태가 아니

므로 향후 제작사 등이 대표 예술인 외에 팀원이나 조수 등도 계약의 상대방으로 하는 문화예술용역 계약을 

맺어야 합니다.

제작사 등
대표 예술인

(감독, 팀장 등)
팀원, 조수,
보조원 등

팀 단위
일괄 수주 계약

계약유형 A-④ 도식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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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⑤ 계약유형 개인과 개인 간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맺는 경우

자연인이 개인(예술인)과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맺는 경우 예술인 고용보험은 자연인이 아닌 ‘사업’에 

적용하는 제도이므로 예술인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으로 볼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자연인 ‘갑’이 사진동호회 활동을 위하여 모델과 계약한 경우가 해당하며, 예술인 고용보험의 적용대상인 ‘사

업’을 하는 것으로 볼 수 없어 고용보험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진작가가 작품활동을 위하여 모델과 계약한 경우라 한다면, 자연인인 개인이라 하더라도 해당 

업무를 지속적으로 반복 수행하여 실질적인 업(業)으로 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예술인 고용보험의 적용대상

이 됩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사진작가는 사업주로서 예술인 고용보험과 관련된 피험자격관리 및 보험료 

납부의무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개인(예술인) 개인(예술인)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

계약유형 A-⑤의 도식화

B 계약유형 제작사 등과 사업체가 계약하는 유형

B-① 계약유형 제작사 등이 사업체 등(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등)과 계약을 맺는 경우

제작자 등이 사업체와 문화예술용역과 관련된 도급 계약을 체결하고 수급받은 문화예술용역 관련 업무수

행을 위하여 예술인으로부터 노무제공을 받는 경우 그 사업을 도급받은 수급인과 해당 용역을 수행하는 예

술인은 예술인 고용보험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 이 경우 수급인이 사업주로서 문화예술용역 관련 노무를 제

공하는 예술인에 대한 피보험자격관리 및 보험료 납부 의무 등을 지게 됩니다.

제작사 등

사업체(법인 등) 예술인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

도급계약

계약유형 B-① 도식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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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② 계약유형 제작사 등이 수차례의 도급계약으로 문화예술 관련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제작사 등과 계약을 맺은 사업체(법인, 개인사업자, 임의단체 등)가 일부 업무를 다시 사업체(법인, 개인사

업자, 임의단체 등)와 하도급계약으로 수행하는 경우 해당 문화예술용역을 제공하는 예술인과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체결한 당사자가 사업주가 됩니다.

제작사 등

사업체사업체

도급계약

하도급계약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

사업체

사업체

예술인 예술인 예술인

계약유형 B-② 도식화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 유형과 예술인 고용보험의 적용

대분류 중분류 계약의 내용(세분류) 고용보험 적용 및 사업주 

A

① 제작사 등이 개인(제작사 직원 등)과 근로계약을 맺는 경우 일반근로자 고용보험 적용 

②
제작사 등이 개인(예술인 등)과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맺는 

경우 

예술인 고용보험 적용 

(제작사 등이 사업주가 됨) 

③

제작사 등이 개인 및 전속 

매니지먼트사 등과 함께 3

자 계약을 맺는 경우 

매니지먼트사와 개인(배우 등) 간에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맺은 경우

예술인 고용보험 적용

(제작사 등이 사업주가 됨) 

④

제작사 등이 개인 예술인과 

팀 단위 일괄수주계약을 맺

는 경우 

팀의 대표(팀장 등)가 자기 이익을 

위해 다른 사람을 사용한 것에 해당

한 경우

팀원, 조수, 보조원 등은 예술인 

고용보험 적용

(팀장이 사업주가 됨)

팀의 대표(팀장 등)가 계약만 대표

로 했을 뿐 다른 팀원들과 동일한 

지위에서 노무를 제공한 경우 

팀장, 팀원, 조수, 보조원 등은 모

두 예술인 고용보험 적용

(제작사 등이 사업주가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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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분류 중분류 계약의 내용(세분류) 고용보험 적용 및 사업주 

A ⑤
개인과 개인 간 문화예술용

역 관련 계약을 맺는 경우 

문화예술용역을 업으로 하지 않는 

자연인인 경우 
예술인 고용보험 적용되지 않음 

지속적ㆍ반복적으로 이루어져 실질

적인 업으로 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예술인 고용보험 적용

(예술인으로부터 노무제공을 받는 

개인이 사업주가 됨)

B

①
제작사 등이 사업체 등과 

계약을 맺는 경우 

도급을 받은 사업체와 근로계약을 

맺는 경우 
일반근로자 고용보험 적용

도급을 받은 사업체와 개인이 문화

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맺은 경우

예술인 고용보험 적용

(도급업체가 사업주가 됨)

②

제작사 등이 사업체 등과 

계약을 맺고, 계약을 맺은 

사업체 등이 다시 사업체와 

도급계약을 해서 수행하는 

경우 

하도급계약을 맺은 사업체와 근로

계약을 맺은 경우 
일반근로자 고용보험 적용

하도급계약을 맺은 사업체와 개인

이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맺은 

경우 

예술인 고용보험 적용

(하도급계약을 맺은 사업체가 사

업주가 됨)

 예술인 고용보험 적용을 위한 간이 표준계약양식 개발 및 배포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예술인 고용보험은 예술인(프리랜서 예술인)이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체결하

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즉, 예술인이 고용보험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이 전제가 되어야 하는데, 예술계의 

예술활동 관련 계약 체결 경험률은 42.1%(2018 예술인 실태조사)로 높지 않은 상황입니다.

또한, 예술활동 계약을 체결하더라도 예술인 고용보험 적용 절차(피보험자 관리, 보험료 및 구직급여 산정 

등)에 적합한 계약 형식(계약의 상대방, 계약기간, 노무제공에 따른 계약금액구분 등)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가 다수 존재합니다.

 하나의 예로 문학분야의 일부 출판권설정 및 저작권 관련 계약의 경우, 예술인의 문화예술용역 수행 등의 

노무제공과 그 대가가 내포되어 있다면 예술인 고용보험 적용대상 계약이지만, 예술계 현장에서는 해당 계

약서의 제목이나 계약금액 등 계약내용이 출판권설정 및 저작권으로만 일괄 표현되어 외형적으로는 예술인 

고용보험 신고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할 가능성이 있는 사례가 있어 예술인 고용보험 적용을 위한 예술계 

체결 계약의 항목의 명확화 등 필요성이 제고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예술분야별로 체결되는 다양한 계약 형태가 존재할 수 있지만, 예술인 고용보험제도의 시행에 

따라 각 예술분야에서 고용보험 신고 등 피보험관리에 필요한 계약 항목을 담은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 체

결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를 고려하여,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근로복지공단, 예술계 현장 등과의 논의를 통해 예술인 고용보험 

적용대상 예술인 및 사업주, 관계기관 등이 고용보험용으로 활용할 수 있는 간이형 계약양식을 개발하여 본 

지침서에 수록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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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 양식은 사업주의 문화예술용역 의뢰에 따라 프리랜서 예술인이 문화예술 창작, 실연, 기술지원 등 용역

을 제공하는 계약을 사업주와 체결할 경우 활용할 수 있는 양식이며, 예술인 고용보험 가입을 위해 문화예술 

분야에서 필요한 내용을 정형화하거나 처음 접하는 사람도 쉽게 사용할 수 있게 하기 위한 일종의 견본적 

계약양식이므로, 예술계 현장에서는 동 양식을 참고해 상황에 맞게 적용,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

만, 동 양식을 활용하여 계약서를 작성할 때는 항상 법률적인 감수를 해야 합니다.

특히 동 양식의 활용에 있어 유의하여야 할 점은 동 양식에 따른 계약을 체결한 경우라도, 동 양식에 따라 

계약된 항목(예: 노무제공에 따른 계약금액)이외의 권리(예: 저작권 등)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동 양식에 상

관없이 별도의 계약(부속계약 등)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즉, 동 양식이 정한 계약항목(계약금액 등)은 저작권 

등 별도의 권리 성립 여부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을 유의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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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용) 문화예술용역 관련 간이 계약양식(일반) 

※ 동 양식은 사업주의 문화예술용역 의뢰에 따라 프리랜서 예술인이 문화예술 창작, 실연, 기술지원 등 용역을 제공하는 계

약을 사업주와 체결할 경우 활용할 수 있는 양식이며,

예술인 고용보험 가입을 위해 문화예술 분야에서 필요한 내용을 정형화하거나 처음 접하는 사람도 쉽게 사용할 수 있게 하

기 위한 일종의 견본적 계약양식이므로, 예술계 현장에서는 동 양식을 참고해 상황에 맞게 적용,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

다. 다만, 동 양식을 활용하여 계약서를 작성할 때는 항상 법률적인 감수를 해야 합니다.

아래 당사자는 다음과 같이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성실히 이행할 것을 약정한다.

당사자

사업주
업체명  전화번호

성명 사업자등록번호

예술인

주 계약

당사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부 계약

당사자(1)**

성명 생년월일

주소  

부 계약

당사자(2)**

성명 생년월일

주소  

* 계약당사자인 예술인이 1인일 경우 주 계약당사자란만 작성 

**  동 계약이 정한 문화예술용역에 대한 주된 역할을 수행하는 예술인을 보조하여, 해당 문화예술용역의 완성을 위해 일정 

부분의 노무를 제공하는 예술인을 총칭함

(주 계약당사자인 예술인의 문화예술용역을 보조하는 예술인이 있는 경우에 작성하며, 다수의 부 계약당사자가 있는 경우 칸

을 추가하여 작성)

※  사업주는 계약의 상대방인 예술인의 고용보험 가입 신고 등 피보험관리를 위해. 동 계약의 당사자인 예술인과 복수의 문

화예술용역이 포함된 일괄 계약을 체결하거나, 동 계약의 당사자인 예술인(주 계약당사자)의 용역 외에 이를 보조하는 예

술인(부 계약당사자)의 용역이 포함된 일괄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각 용역을 담당하는 예술인 또한 계약 당사자로 하는 계

약을 각각 체결하여야 함(하나의 계약서 또는 계약 당사자인 예술인별 각각의 계약서 모두 가능)

★  동 계약기간 중 부 계약당사자인 예술인(보조)이 새로이 추가되는 경우 등 계약 당사자의 변경 발생 시, 사업주와 예술인

(주)는 동 계약서를 갱신하여야 하며, 사업주는 갱신된 계약서에 따른 피보험관리(고용보험 신고 등)를 고용보험법이 정하

는 바에 따라 하여야 함

1. 계약기간

① 계약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  계약기간은 계약 당사자간 협의를 통해 계약에 따른 업무·과업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기획·분

석, 연습, 자료수집 등 실질적인 업무·과업 수행을 위해 필요한 사전 준비기간을 포함하여 정함

* 예술인인 계약당사자가 다수일 경우 각각의 경우에 대해 계약기간을 달리하여 작성

가. 주 계약당사자 년 월 일 ~  년 월 일

나. 부 계약당사자(1) 년 월 일 ~  년 월 일

다. 부 계약당사자(2) 년 월 일 ~  년 월 일

② 기타 사항:  

※ 계약기간의 변경 등에 관한 사항이 있을 경우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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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계약대상

 (업무내용) 

① 업무ㆍ과업의 내용 : 

※ 예술인 계약당사자(주, 부)가 다수일 경우, 각 계약당사자별 내용 기재

② 기타:      

※ 업무수행에 관한 시간, 장소 등 특정이 필요할 경우 명시 

3. 계약금액

① 계약금액 : (총          )원

★  고용보험법 상 예술인 고용보험의 보험료 및 실업급여(구직급여) 산정의 기준은 계약금액 중 

예술인의 노무제공(인건비성 금액으로 노무 제공을 위해 수반되는 식비, 교통비, 소모성 재료

비 등 운영비를 포함하여 산정)에 대한 계약금액을 기준으로 함

따라서, 사업주의 고용보험 신고 등 관리를 위해서는 하나의 계약금액 설정(예: 문학 및 만화

분야의 저작권료, 인세, 출판대금 등, 미술분야의 일괄 용역대금 등)이 아닌 노무제공 관련 비

용과 노무제공과 관련없는 비용(기타비용 등)을 구분하여 계약금액을 기재하여야 함

가. 주 계약당사자 (          )원 

①-1 노무제공에 대한 계약금액 (        )원

※  노무제공에 따른 인건비(사례비 등)와 노무제공을 위한 운영비(식비, 교통비, 소모성 재

료비 등)를 포함한 금액임

※  노무제공에 따라 창출되는 창작물에 관련된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 등은 별도의 계약

으로 정하여야 하며 동 양식이 정하는 계약금액으로 대체되지 않음을 유의하시기 바

랍니다.

①-2  기타비용 (        )원 

※  노무제공을 위한 운영비와 관련이 없는 재료비(작품제작에 필요한 작품 소재 구입비 

등), 프로그램 등 기술사용료, 영화 분야의 출연료 이외의 ‘러닝 개런티’ 등 ‘노무제공에 

대한 계약금액’ 이외에 문화예술 분야별로 발생할 수 있는 관련 계약금액 등을 계약금

액에 포함하여 규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기재

나. 부 계약당사자 1 (          )원   

※ 부 계약당사자가 없는 경우 작성하지 않음  

①-1 노무제공에 대한 계약금액 (        )원

※  노무제공에 따른 인건비(사례비 등)와 노무제공을 위한 운영비(식비, 교통비, 소모성 재

료비 등)를 포함한 금액임

※  노무제공에 따라 창출되는 창작물에 관련된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 등은 별도의 계약

으로 정하여야 하며 동 양식이 정하는 계약금액으로 대체되지 않음을 유의하시기 바

랍니다.

①-2  기타비용 (        )원 

※  노무제공을 위한 운영비와 관련이 없는 재료비(작품제작에 필요한 작품 소재 구입비 

등), 프로그램 등 기술사용료, 영화 분야의 출연료 이외의 ‘러닝 개런티’ 등 ‘노무제공에 

대한 계약금액’ 이외에 문화예술 분야별로 발생할 수 있는 관련 계약금액 등을 계약금

액에 포함하여 규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기재

다. 부 계약당사자 2 (          )원    

①-1 노무제공에 대한 계약금액 (        )원

※  노무제공에 따른 인건비(사례비 등)와 노무제공을 위한 운영비(식비, 교통비, 소모성 재

료비 등)를 포함한 금액임

※  노무제공에 따라 창출되는 창작물에 관련된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 등은 별도의 계약

으로 정하여야 하며 동 양식이 정하는 계약금액으로 대체되지 않음을 유의하시기 바

랍니다.

①-2  기타비용 (        )원 

※  노무제공을 위한 운영비와 관련이 없는 재료비(작품제작에 필요한 작품 소재 구입비 

등), 프로그램 등 기술사용료, 영화 분야의 출연료 이외의 ‘러닝 개런티’ 등 ‘노무제공에 

대한 계약금액’ 이외에 문화예술 분야별로 발생할 수 있는 관련 계약금액 등을 계약금

액에 포함하여 규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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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지급방식 :  [    ] 현금으로 직접 지급 

[    ] 예술인 명의 통장 입금(은행:      ,계좌번호:           )

③ 지급시기 :  선급금      원(     년   월   일까지 지급) 

중도금      원(     년   월   일까지 지급) 

잔금       원(     년   월   일까지 지급) 

월 단위지급    원(매월     일까지 지급) 

④ 사업주는 관련 법령에 따라 원천징수할 세금 및 예술인 부담 고용보험료를 공제한 후 지급한다.

⑤ 기타 사항 : 

4. 권리ㆍ의무

①  계약의 당사자는 대등한 입장에서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계약을 이

행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이 계약을 체결하거나 종료(해지 포함)하는 경우 예술인에 대하여 관할 근로복지공단

에 피보험자격 신고 등 「고용보험법」과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

한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③  당사자의 권리·의무에 관하여 별도로 정할 사항*은 다음에 명시한다. 

예)  저작권 등 권리의 귀속, 수익의 배분, 위임, 책임면제, 자격의 확인, 보증, 보험, 비밀유지 및 

손해배상에 관한 사항 등

(1) 사업주의 권리·의무 

                                                                                                                           

(2) 예술인의 권리·의무

                                                                                                                           

5. 계약의 갱신·변경 

및 해지

①  

※ 계약의 갱신·변경 및 해지에 관해 특정이 필요할 경우 명시 

6. 분쟁해결

①  이 계약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 또는 계약의 해석에 이견이 있는 경우 등 계약에 관하여 발생하

는 분쟁은 상호 협의하여 해결하도록 노력한다. 

②  ①항에 따라 해결되지 않은 경우 예술 분야별 분쟁해결 절차 또는 법령에 정한 절차에 따른 법

원에서의 소송에 따라 해결한다.

7. 계약의 효력
 계약의 내용을 보충하거나 이 계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부속 합의서를 작

성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분야별 문체부 표준계약서 등을 참고할 수 있다.

계약 당사자는 상기 계약 내용에 대해 합의하고 본 계약을 체결하며, 사업주는 양 당사자가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계약서를 

예술인에게 교부 및 보관한다(예술인 복지법 제4조제2항, 제5조의2 이행). 

                                     년        월        일

사업주:                         (서명 또는 인) 

예술인(주 계약당사자):                         (서명 또는 인) 

예술인(부 계약당사자):                         (서명 또는 인)

예술인(부 계약당사자):                         (서명 또는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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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법 제77조의2(예술인인 피보험자에 대한 적용) ③ 제15조에도 불구하고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

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하수급인이 사용하는 예술

인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발주자 또는 원수급인이 제15조에 따른 신고를 하여야 한다.

1. 하나의 사업에 다수의 도급이 이루어져 원수급인이 다수인 경우

2. 하나의 사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으로 이루어져 하수급인이 다수인 경우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6(예술인인의 피보험자격에 관한 신고) ④ 법 제77조의2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

관(해당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 기간 중에 공공기관에서 제외된 경우에는 그 계약이 종료 또는 해지될 때까지

는 제외된 공공기관을 포함한다)이 발주하는 문화예술용역 관련 사업을 말한다.

⑤  법 제77조의2제3항에 따라 발주자 또는 원수급인은 원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이 사용하는 예술인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예술인의 피보험자격 취득 및 상실에 관한 사항을 신고해야 한다. 

1.  하나의 사업에 다수의 도급이 이루어져 원수급인이 다수인 경우: 발주자가 원수급인 및 하수급인이 사용

하는 예술인의 피보험자격 취득 및 상실에 관한 사항을 신고할 것

2.  하나의 사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으로 이루어져 하수급인이 다수인 경우: 원수급인이 하수급인이 사용하

는 예술인의 피보험자격 취득 및 상실에 관한 사항을 신고할 것

⑥ 법 제77조의2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련 자료,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자료와 정보를 말한다.

1. 원수급인과 하수급인 또는 하수급인 사이에 체결된 하도급계약서

2.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서

3. 사용하는 예술인의 명부

예술인 복지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문화예술용역”이란 문화예술 창작ㆍ실연ㆍ기술지원 등의 용역을 말한다.

제4조의4(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 ② 제1항에 따른 계약의 당사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계약서에 명시하여

야 하며,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계약서를 서로 주고받아야 한다.

1. 계약 금액, 2. 계약 기간ㆍ갱신ㆍ변경 및 해지에 관한 사항, 3. ~ 6. (생략)

4. 예술인 고용보험에 적용되는 국가ㆍ지자체ㆍ공공기관 발주사업 도급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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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예술인 고용보험제도 도급사업 특례

국가ㆍ지자체ㆍ공공기관이 발주한 사업이 ① 하나의 사업에 다수의 도급이 있는 경우 또는 ② 하나의 사

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으로 이루어진 경우 발주자 또는 원수급인이 하수급인 등이 부담하는 보험료의 원천

징수ㆍ납부, 피보험자격 신고 등을 하도록 합니다. 이를 예를 들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①  시가 문화예술사업을 시행하면서 미술사업체(A), 음향사업체(B), 조명사업체(C) 등과 각각 도

급계약을 체결한 경우

②  시가 문화예술사업을 A기획사(원수급인)에 음향, 조명 등에 관해 모두 도급하고, A기획사가 음

향 분야를 B음향사업체(하도급)에 하도급 계약한 경우

이에 예술인 현장실태 등을 고려하여 원칙적으로 직접 계약을 체결한 사업주가 신고의무를 부담하되, 대

통령령에서 도급사업의 특례가 적용되는 사업의 범위를 국가ㆍ지자체ㆍ공공기관에서 발주하는 문화예술사

업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사례 1)  국가ㆍ지자체ㆍ공공기관이 발주하는 문화예술용역 관련 사업에 원수급인 다수인 경우에는 “발주자”가 피

보험자격신고 및 보험료 원천공제ㆍ신고ㆍ납부 의무를 부담합니다.

신고·납부의무자

하수급인

원수급인

하수급인 하수급인

발주자

원수급인 원수급인

(사례 2)  국가ㆍ지자체ㆍ공공기관이 발주하는 문화예술용역 관련 사업에 수차례 도급이 이루어져 하수급인이 다수

인 경우에는 “원수급인”이 피보험자격신고 및 보험료 원천공제ㆍ신고ㆍ납부 의무를 부담합니다.

신고·납부의무자

하수급인

원수급인

하수급인 하수급인

발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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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고보조금 사업과 도급 특례

 국고보조금 사업과 도급계약 

도급계약은 민법 제664조 이하에 규정된 것으로 기본적으로 일을 주는 주체인 도급인과 일을 수행하여 

완성하는 수급인의 관계로 이루어진 계약입니다.

도급계약의 기본구조는 도급인과 수급인 사이의 계약이며, 이들 사이에는 수급인의 업무 완성 의무와 도

급인의 대금 지급 의무가 쌍무적 관계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국고보조금 사업은 보조금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으로 본질적인 의미에서 도급계약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

니다. 보조사업의 성격에 따라 보조금 수령자가 어떠한 작위의무를 부담하지 않는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예로 각종 복지성격 보조사업).

다만, 일정한 경우에는 보조사업자(간접보조사업자 포함)와 보조금 수령자 간의 관계가 문화예술용역 관

련 계약이 체결되는 경우 도급 특례의 적용이 가능합니다. 이때 국고보조금 사업이 도급계약에 해당하는지

는 보조사업자와 보조금 수령자의 관계가 핵심적 평가요소입니다.

 국고보조금 사업과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은 엄격한 의미의 용역계약뿐만 아니라 도급계약, 위탁계약, 제작계약, 판매계약 

기타 그 명칭이나 성질을 불문하고 예술인의 노무를 제공받고 대가를 지급하기만 하면 널리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에 해당하는 것으로 실무상 해석합니다. 문화예술계의 많은 계약에서 예술인의 용역 기타 서비스

에 대한 대가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원으로 채워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관이 주관하는 사업의 실질적 재원의 실질이 보조금이라는 이유만으로 위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에

서 제외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사례마다 계약서상 나타난 당사자들의 권리ㆍ의무의 구조 및 계

약 당사자들의 제반 의사를 해석하여, 해당 계약 내용상 문화예술용역과 관련된 재화나 서비스를 발주하는 

자와 이를 납품하는 자 간 권리ㆍ의무의 실질적 관계를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아울러 국고보조금 사업이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성이 인정되는 경우 국고보조금 사업을 운영·교부하는 

공공기관 등이 문화예술용역 계약 체결 당사자로서 사업자성이 인정됩니다. 이때 문화예술기획업자 등이란 

“문화예술용역에 관한 기획, 제작, 유통업에 종사하는 자로서 예술인과 계약을 체결하는 자”를 의미합니다

(예술인 복지법 제2조 제4호). 또 “업으로 한다”는 것은 같은 행위를 계속하여 반복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술인 복지법상 문화예술기획업자 등의 ‘기획유통제작업에 종사하는 자’를 판단할 때 계속 반복적으로 

해당 사업에 종사하면 사업자성을 인정합니다. 공공기관 등이 사업자성의 지위를 갖는 것이 정책적으로 적

정하지 않다고 판단되면 국고보조금 사업의 구조를 단순한 보조금 지원사업의 구조에 맞게 변경하는 등 별

도 방편을 마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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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인의 고용보험 가입절차는 대부분 사업주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고용보험 적용대상이 되는 예술인과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사업주는 고용보험 보험관계 성립ㆍ신고와 각각의 예술인에 대한 

피보험자격신고를 해야 합니다. 고용보험 보험관계 성립신고는 예술인과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체결할 

때마다 매번 필요한 것은 아니며, 처음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체결한 경우 한 번만 하면 됩니다.

1) 사업주는 어떤 일을 해야 하나

 예술인 고용보험 사업장 신고하기(성립신고) 

사업주는 해당 사업장에서 처음 고용보험 적용대상이 되는 예술인과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체결하게 

되는 경우 체결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근로복지공단에 예술인 고용보험 보험관계 성립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성립신고서를 제출할 때에는 사업자등록증, 신고인이 개인인 경우에는 주민등록표 초본(신고인이 직

접 신고서를 제출하면서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여권으로 신분확인 가능한 경우에는 생략 가능), 법인

인 경우에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함께 제출해야 하는데, 「전자정부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자등록증 및 주민등록표 초본의 확인에 동의33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 제출을 생략

할 수 있습니다. 

한편 보험관계성립신고는 해당 신고서 서식을 작성하여 근로복지공단 서울특수형태근로종사자센터 예술

인가입부로 우편 또는 FAX, 직접 방문하여 제출하거나, 근로복지공단 토탈서비스(total.kcomwel.or.kr)를 통해 

인터넷 신고가 가능합니다.

33   동의 방법은 성립신고서 제출 시 동의란을 작성하거나 전자신고 시 해당 동의란에 동의를 표시하면 된다.

5. 예술인 고용보험 가입을 위한 준비사항과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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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의 고용보험 성립신고서가 처리되면 근로복지공단에서 각 사업장별로 고용보험 관리번호(예시 

***-**-*****-* 형식 11자리 숫자임)를 부여하게 되는데 이 관리번호로예술인의 피보험자격 취득신고 또는

보험료를 산정ㆍ부과하게 됩니다.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체결한 예술인 신고하기(피보험자격 신고) 

예술인에 대한 사업주의 피보험자격 취득 신고는 예술인과 계약한 기간에 따라 달리해야 합니다. 계약기

간을 기준으로 계약기간이 1개월 이상이면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신고(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

의2 서식)를, 1개월 미만이면 고용보험(단기예술인) 노무제공내용 확인신고서(년 월분)(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의2 서식)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신고서는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체결한 예술인에 대한 개별 사항을 신고하

는 것으로 ① 이름 ② 주민등록번호 ③ 예술인의 직종 부호34 ④ 자격취득일(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 체결에 

따른 처음 노무제공일) ⑤ 국적(외국인의 경우에 한함) ⑥ 체류자격(외국인의 경우에 한함) ⑦ 월평균보수액 

34    예술인의 직종부호는 창작, 실연, 기술지원으로 나누어 441 (창작)문학 442 (창작)미술 443 (창작)사진 444 (창작)건축 445 (창작)음악 446 

(창작)국악447 (창작)무용448 (창작)연극 449 (창작)영화 440 (창작)연예 451 (창작)만화 452 (창작)기타, 461 (실연)문학 462 (실연)미술 463 

(실연)사진 464 (실연)건축 465 (실연)음악 466 (실연)국악 467 (실연)무용 468 (실연)연극 469 (실연)영화 460 (실연)연예 471 (실연)만화 

472 (실연)기타, 481 (기술지원)문학 482 (기술지원)미술 483 (기술지원)사진 484 (기술지원)건축 485 (기술지원)음악 486 (기술지원)국악 

487 (기술지원)무용 488 (기술지원)연극 489 (기술지원)영화 490 (기술지원)연예 491 (기술지원)만화 492 (기술지원)기타로 구분되므로 해당 

부호를 기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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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기재해야 합니다.

한편 계약기간이 1개월 미만이면 단기예술인 노무제공 내용 확인신고서를 매월 작성해 제출해야 합니다. 

노무제공일자는 노무제공이 1일 단위로 이루어진 경우에는 해당 노무제공일자 단위로 표기하고, 1일 단위 

노무제공이 아닌 1개월 미만 범위에서 특정 기간에만 이루어진 경우에는 노무제공시작일과 종료일까지의 

모든 일자를 표기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2) 예술인은 어떤 일을 해야 하나

예술인이 별도로 근로복지공단 등에 신고할 것은 없습니다. 다만, 예술인 고용보험 적용기준이 되는 소득

보다 계약금액이 낮아 각각의 소득을 합산해 고용보험에 가입하고자 할 경우 ‘복수 사업장 예술인의 피보험

자격 취득 소득합산신청서’(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의3 서식)를 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

한편, 사업주가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 체결에 따른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신고를 해야 하는데도 하

지 않을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는 예술인이 직접 피보험자격 취득신고서를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할 수 있습

니다. 예술인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신고서(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 서식)에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

약서 등 노무제공 관련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해 제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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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복지공단 

근로복지공단은 1995년 산재보험업무와 근로자복지사업을 위해 설립되었습니다. 이후 1999년 10월 1일 

이후 고용보험 적용징수업무를 고용노동부로부터 위탁받아 업무를 하였고, 2017년에는 고용보험 피보험자

격관리 업무도 고용노동부로부터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 예술인 고용보험과 관련하여 사업

장의 고용보험 가입, 예술인의 피보험자격 관리(취득, 상실, 변경 등), 보험료 산정 및 부과 등의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은 본래 소규모 사업을 운영하는 사업주와 소속 근로자의 사회보험료(고용

보험ㆍ국민연금) 일부를 국가에서 지원해 사회보험 가입에 따른 부담을 덜어주고, 사회보험 사각지대를 해

소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인 사업에 고용된 근로자 중 월평균보수가 220만 원 미만인 근로자와 그 사업주에

게 사회보험료(고용보험ㆍ국민연금)를 최대 80%까지 각각 지원하는데, 2018년 1월 1일부터 신규지원자 및 

기지원자 지원을 합산하여 36개월까지만 지원합니다(기지원자는 2020년 12월 31일까지만 지원되며 2021

년부터 지원 중단).

예술인도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대상에 포함하여 2021년부터 지원 하고 있습니다. 지원대상은 근로

자인 피보험자 수가 10명 미만인 사업(예술인 수는 관계없음)에 종사하는 예술인 중 월평균보수가 220만 원 

미만35인 예술인에게 예술인 및 사업주가 부담하는 고용보험료의 각 80%를 최대 36개월까지 지원하고 있습

니다. 다만, 해당 예술인이 전년도 재산세 과세표준의 합이 6억 원 이상 또는 전년도 종합소득이 연 3,800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35   단, 둘 이상의 사업장에서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예술인은 월평균보수의 합산금액이 220만 원 미만일 것

6. 관련 지원기관 및 사업



 71

7. 예
술

인
 고

용
보

험
 묻

고
 답

하
기

7. 예술인 고용보험 묻고 답하기

예술인의 잦은 이직과 낮은 보수로 인해 생계의 위협을 해소하고 안정적인 문화예술활동

을 지원하기 위하여 그동안 임금근로자에게만 적용되고 있었던 고용보험제도가 예술인에

게 ’20년 12월 10일부터 적용되었습니다. 예술인 고용보험제도의 적용으로 예술인이 문화

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체결하고 다른 사람을 사용하지 않고 본인이 직접 예술활동에 종사

하여 노무를 제공한 경우 일정한 가입기간(최근 24개월 중 9개월 이상 가입하고, 예술인으

로 최소 3개월 이상 피보험자격 유지)을 충족한 경우에는 구직급여 및 출산전후급여를 통

해 실업의 위험에 대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술인 고용보험제도란 무엇인가요?

예술인의 경우에는 일반근로자와 같이 특정사업장에 전속되어 노무를 제공하는 형태가 아

니며, 근무장소ㆍ시간 등에 구애받지 않고 문화예술분야에 해당되는 작품을 제작하여 납품

을 하는 형태로 노무제공이 되고 있어 다음과 같이 몇가지 부분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구분 근로자 예술인

적용범위

적용대상 근로자(일용근로자 포함) 예술인(단기예술인 포함)

주요

적용제외

주 15시간 미만자

(단, 3개월 이상 근무 시 적용)

문화예술용역 계약별 

월평균소득 50만원 미만자

(단, 소득합산신청으로 

50만원이상시 적용)

65세 이후 신규자 65세 이후 신규자

일반근로자 고용보험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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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근로자 예술인

보험료

징수
보험료율

•구직급여 1.6%(’22년 7월 이후 1.8%)

•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0.25~0.85%

• 구직급여 1.4%(’21년 7월 이전 및 ’22

년 7월 이후 1.6%)

•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 미적용

구직급여 지급

수급요건

• 이직 전 18개월 중 피보험단위기

간 180일 이상

•비자발적 이직

• 이직 전 24개월 중 피보험단위기

간 9개월 이상

•비자발적 이직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감소에 

따른 이직 인정 

지급수준
평균임금을기준으로 산정한 

구직급여 기초일액의 60%

이직전 12개월 보수총액 

기준으로 산정한 구직급여 

기초일액의 60%

지급기간 120일 ~ 270일 120일 ~ 270일

수급기간 중 

소득활동인정

수급기간중 취업한 날에 대해서는 

구직급여일액 전부를 감액

수급기간중 소득발생시 일부 또는 

전부를 감액하고 구직급여 지급

출산전후

(휴가)급여

지급

수급요건
휴가종료일이전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충족

출산(유산,사산)일 직전 

피보험단위기간 3개월 충족

지급수준
휴가 개시일 기준

월 통상임금의 100%

출산일 직전 1년간 

월평균보수의 100%

지급기간 출산전후 휴가기간 중 일부 출산일 전후 90일

예술인 고용보험은 근로자가 아니면서 「예술인 복지법」에 따른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체결하고 본인이 직접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 적용대상이며, 계약기간과 소득수준, 연령에 

따라 일부 예술인의 경우에는 예술인 고용보험에서 적용제외됩니다. 예술인 고용보험제도

의 적용대상을 도식화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예술인 고용보험은 어떤 사람들이 적용을 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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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인

근로계약 체결
(임금노동자)

월평균소득 50만원 미만월평균소득 50만원 이상
소득합산 신청자

(합산소득 50만원 이상자)

65세 이후 신규 계약자

제3자 사용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체결한 사람

예술인 고용보험 적용 대상

65세 미만
65세 이전 계속 계약자

1개월 이상 계약자
(일반예술인)

1개월 미만 계약자
(단기예술인)

직접 수행

예술인 고용보험 가입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법에서는 당연 적용되는 예술인으로 

‘예술인복지법’에 따른예술활동 실적을 증명할 수 있는 사람 뿐만 아니라, ‘예술인복지법시

행령 제2조 제1항’에 해당하나 예술활동 증명을 받지 못하였거나 예술활동 증명의 유효기

간이 지난 사람도 예술인 고용보험 적용 대상입니다

- 예술인복지법시행령 제2조제1호는 다음과 같습니다.

「예술인 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창작, 실연

(實演), 기술지원 등의 활동을 증명할 수 있는 사람”이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으로서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절차 및 세부 기준 등에 따라 창작, 실연, 기술지원등

의 활동을 증명할 수 있는 사람을 말한다.

- 「저작권법」 제2조제1호 및 제25호에 따른 공표된 저작물이 있는 사람

- 예술 활동으로 얻은 소득이 있는 사람

-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예술 활동 실적이 있는 사람

예술활동 증명을 받은 적이 없는데 가입대상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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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와 예술인이 균등 부담합니다. 고용보험의 적용대상이 되는 예술인과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체결한 사업주는 예술인에게 지급되는 보수에서 예술인 부담분을 원천 공제

하게 됩니다

-  고용보험료의 납부의무는 사업주에게 있습니다. 예술인으로부터 고용보험료를 원천 공제

한 사업주는 예술인 부담분과 사업주 부담분을 합산하여 고용보험료를 납부하게 됩니다.

-  예술인과 사업주의 보험료는 보수총액에서 구직급여 보험료율 0.7%(’22년 7월부터 

0.8%로 변경 예정)만큼 각각 부담하게 됩니다. 보험료의 납부는 월평균보수를 산정하여 

매월 납부하게 됩니다.

보험료는 누가 납부하나요?

다른 사람을 사용하지 않는 것은 고용, 도급, 외주 등의 형태와 무관하게 문화예술용역 관

련 계약이행에서 상시적으로 노무제공을 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  다른 사람으로부터 노무제공을 받는 사람은 예술인 고용보험의 적용받을 수 없으며, 오

히려 노무제공을 하는 예술인을 대상으로 피보험자격관리 및 보험료를 납부하여야 하는 

사업주의 의무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  다만, 일시적ㆍ일회적으로 다른 사람을 사용한 경우에는 상시적으로 노무제공을 한 것으

로 볼 수 없습니다.

다른 사람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하나요?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상 소득(계약금액)을 종사개월 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 산정사례

는 다음과 같습니다.

•계약기간 ’21.1.1.~’21.3.31.

•계약금액이 300만원

•(산정식) 계약금액 300만원 ÷ 종사개월수 3개월 = 월평균소득 100만원

※ 월평균소득이 50만원 이상이므로 당연적용대상입니다. 

월평균 소득은 어떻게 산정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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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대상이 아닙니다. 각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건별로 월평균소득이 50만원 미만인 경

우에는 예술인 고용보험의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각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의 월평

균소득이 50만원 미만이라도 둘 이상의 계약으로 월평균 소득이 50만원 이상인 기간이 발

생하는 경우에는 예술인 본인이 직접 고용보험의 적용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소득합산을 요청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복수사업장 예술인의 피보험자격취득 소득합산신청서를 작성하고, 각 사업주와 체결한 문화예술

용역 관련 계약서를 첨부하여 사유발생일의 다음 달 15일까지(50만원 이상기간의 종료 이후에는 

신고 불가) 서울특수형태근로종사자센터 예술인가입부(전화 02-6946-0650, 팩스 0502-223-

3203)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 (산정사례)

월평균 소득이 50만원 미만일 경우 가입이 되지 않나요?

- 계약기간이 월력으로 맞지 않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산정합니다.

(계약금액 × 30 / 계약기간의 총 일수) 로 월평균소득을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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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인이 지급받는 보수의 0.7%를 보험료로 부담합니다.(단, '21년 6월 이전에는 0.8% 적용, 

'22년 7월 이후 0.8%로 변경 예정) 예술인이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에 따라 지급받는 노무

제공의 대가(총 소득액 = 계약상의 금액)에서 비과세와 필요경비 20%를 공제한 후 보험료

율인 1.4%의 절반인 0.7%를 곱한 금액이 예술인이 부담하여야 하는 고용보험료 입니다.

-  일반예술인의 경우에는 기준보수를 적용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계약기간 1개월 미만인 

‘단기예술인’은 기준보수의 적용대상이 아니나, 계약기간 1개월 이상인 ‘일반예술인’은 

산정된 월평균보수가 기준보수 미만인 경우에는 기준보수 80만원으로 산정된 보험료를 

부담하여야 합니다. 

- (80만원 * 0.7% = 5,600원, ‘21년 7월 이전 80만원 * 0.8% = 6,400원)

보험료는 얼마나 부담하게 되나요?

근로자 적용제외 기준을 고려하였습니다. 일반근로자의 경우 고용보험의 적용제외 대상자

는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인 미만 근로자입니다. 주 15시간을 최저임금으로 환산한 금

액이 고려되었습니다.

-  예술인 실태를 고려하였습니다. 예술인에 대한 실태조사(2018년) 결과 확인된 예술인의 

소득실태 등이 반영되었습니다. 

-  근로자 적용제외 기준 및 예술인의 실태조사 결과를 고려하여 노ㆍ사ㆍ정 상호 합의에 

의하여 적용제외 소득기준이 결정되었습니다.

소득기준을 50만원으로 정한 사유는 무엇인가요?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의 체결 후 사업주가 피보험자격을 신고하지 않는 경우에는 예술인 

본인이 직접 공단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의 취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피보험자

격 취득신고서”와 함께 사업주와 체결한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서”를 같이 제출합니다.

-  사업주가 예술인의 피보험자격을 신고하지 않거나 허위로 신고하는 경우 1명 당 3만원

의 과태료가 최고 100만원까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사업주가 가입신고를 기피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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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의 계약서가 고용보험 가입에 부적합한 경우 사용할 수 있는 간이 계약 양식을 마련하

였습니다. 간이 계약 양식에는 ‘노무제공 대가’와 ‘기타비용’을 구분하여 사업주와 상호 합

의하여 작성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  계약금액, 계약기간, 용역의 범위 등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나, 문화예술

용역 수행 결과 노무제공의 대가와 기타비용 등이 구분되지 않은 경우 상호합의하에 작

성할 수 있습니다

계약금액에 노무제공대가와 저작권료 등이 혼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요?

근로자와 동일하게 만 65세 이후 새로이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예술인 고용보험의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65세 이전에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이 체결되어 예술인 피보험자

격이 단절 없이 유지되고 있다면 해당 계약이 종료될 때까지 피보험자격이 유지됩니다.

만 65세 이상인 경우 어떻게 되나요?

예술인 고용보험은 ‘근로계약이 아닌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맺은 경우 적용됩니다. 

여기에서 ‘문화예술용역’이란 「예술인 복지법」 제2조 제3호에 규정된 ‘문화예술 창작ㆍ실

연ㆍ기술지원 등의 용역’을 말하는데, 문화예술교육과 관련된 용역계약은 ‘창작, 실연, 기술

지원 등’에 해당하지 않아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이라 볼 수 없기 때문에 예술인 고용보

험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예술강사의 경우에는 사업주와의 근로계약 관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반근로자 고용

보험이 적용되게 됩니다. 

예술강사에게도 고용보험이 적용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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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두계약에 의한 경우라도 피보험자격 신청이 가능합니다. 피보험자격 취득신고는 사업주

가 제출하게 되며, 이 때 피보험자격 취득신고서를 제외한 별도의 첨부서류는 없습니다. 따

라서, 사업주가 예술인과 구두로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체결한 경우라면 그 내용에 

따라 피보험자격 취득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할 경우 피보험자로 인정받게 됩니다. 다만, 

‘예술인복지법’ 등에서 서면계약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되

는 등의 불이익을 당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서면계약이 없는 경우에는 분쟁발생 시에 상호

주장을 입증하기 곤란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먼저 서면계약서를 작성하시고 이를 근거로 

고용보험에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 「예술인 복지법」상의 서면계약 체결 불이행에 따른 과태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서면계약 체결의무 위반) 1회 150만원, 2회 300만원, 3회 500만원

•(시정명령 등 위반) 1회 300만원, 2회 400만원, 3회 500만원

서면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에도 가입할 수 있나요?

단기예술인은 기준보수를 적용 받지 않습니다. 계약기간이 1개월 미만의 단기예술인의 경

우에는 기준보수를 적용하지 않고 다음 달 15일에 노무제공내용 확인신고를 통하여 제출

된 보수총액에 대하여 보험료를 산정합니다. 

- (단기예술인의 보수총액 산정방법) 단기예술인이 제공한 노무제공일자나 기간에 해당하

는 소득금액(=지급된 금액)에 비과세와 필요경비 20%를 공제하여 보수총액을 산정합니다.

단기예술인도 기준보수가 적용되나요?

보험관계성립신고 시 또는 고용보험료 지원신청서의 작성을 통하여 근로자인 피보험자 수

가 10인 미만인 사업의 월평균보수 220만원 미만인 예술인과 그 사업주에 대하여 납부하

는 고용보험료의 80%를 최장 36개월간 지원 가능합니다. 다만, 전년도 재산이 6억 원 이

상이나 종합소득이 3,800만원 이상인 예술인에게는 지원되지 않습니다.

원천공제되는 보험료가 부담되는데 지원방법은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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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계약건 별로 당연적용 대상인 경우 모두 가입대상입니다. 

-  예술인 고용보험의 경우에는 이중취득이 인정됩니다. 각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건 별로 

50만원 이상인 경우라면 해당 예술인과 계약을 체결한 사업주는 모두 피보험 자격 취득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이미 근로자로 피보험 자격 취득이 되어 있는 경우라도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체결

하고 예술인 고용보험의 적용대상이라면 피보험 자격 취득신고가 됩니다. 또한 예술인으

로 취득되어 있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취득됩니다.

여러 건의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경우 고용보험료는 어떻게 되나요?

예술인 고용보험의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자신이 수행해야 할 문화예술용

역 관련 노무를 제3자를 통하여 수행한 것이라면 이 경우의 사업주인 예술인은 피보험자격 

취득 대상은 아니며, 오히려 사업주에게 문화예술용역을 제공한 예술인이 있다면 예술인 

고용보험의 사업주로서 피보험자격 신고의무와 보험료 원천공제 및 납부의무가 발생됩니

다. 그러나 타인으로부터 노무제공을 받지 않고 문화예술용역을 수행한 경우라면 고용보험 

가입대상입니다.

사업주이면서 동시에 예술인인 경우 어떻게 적용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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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직급여와 출산전후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에 가입된 예술인에 대해서는 

실직이나 출산 등으로 인하여 생계가 곤란한 경우에 구직급여나 출산전후급여를 통하여 

생계의 위협에 대처할 수 있게 됩니다.

 구직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구직급여의 수급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실업(피보험자격 상실)상태로 노무제공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

한 상태를 말합니다. 

- 이직일 이전 24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이 9개월 이상이어야 합니다. 

- 이직사유가 수급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 이직일 이전 24개월 중 3개월 이상 예술인으로 피보험자격이 유지되었어야 합니다. 

•단기예술인의 경우에는 아래의 수급요건을 만족하여야 합니다. 

-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의 노무제공일수가 10일 미만이거나 수급자격 인정

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노무제공내역이 없어야 합니다. 

-  최종 이직일 이전 24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 중 다른 사업에서 수급제한사유에 해당

하는 사유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피보험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단기예술인

으로 종사했어야 합니다. 

• 구직급여의 지급수준은 예술인이 마지막 이직일 전 1년간 신고된 보수총액을 해당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기초일액)의 60%를 가입기간과 연령에 따라 120~270일까지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출산전후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출산전후급여의 수급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출산일 전 피보험단위기간이 3개월 이상 일 것

- 출산일 이후 12개월 이내 신청할 것

•출산일 전후 소정기간 노무제공을 하지 않을 것

• 출산후급여는 출산일 직전 1년간 월평균보수의 100%를 지급하며, 출산 전과 출산 후를 더하

여 90일 중 소득활동을 하지 않은 기간동안 지급됩니다.

• 출산전후급여는 최대 200만 원에서 60만 원의 범위에서 출산일 직전 1년간 월평균보수의 

100%를 출산 전과 출산 후를 더하여 90일 중 소득활동을 하지 않은 기간 중 지급됩니다. 다

만,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 120일간 지급됩니다. 

고용보험 가입할 경우 혜택은 어떤 것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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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특수성과 ‘예술인복지법’에 따른 예술활동증명 인정사례,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 등을 

고려하여 게임 개발에 참여하는 개별 종사자의 수행 용역(중간결과물)이 ‘문화예술’에 해당

하는 경우, 예술인 고용보험의 적용대상입니다.

  (적용대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게임제작업*으로 등록된 사업장에서 제작하는 

게임물에 참여하는 미술, 서사, 음악 등과 관련된 용역제공자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5조(게임제작업 등의 등록)에서 게임제작업을 하고자하는 자

는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등록하여야 함.

-  예술인 고용보험의 적용대상 게임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게임

물로 한정(사행성 게임 등은 제외)

  (적용 대상 직종) 게임산업분야의 종사자 업무내용 중 문화예술분야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되

는 ‘그래픽 디자이너’, ‘시나리오 작가’, ‘사운드 크리에이터’, ‘가창 및 성우 등 실연자’ 중 외주

용역 계약을 체결한 경우와 이들 용역수행에 직접 참여하는 기술지원인력에 대하여 예술인 고

용보험 적용대상으로 판단.

-  게임산업분야는 해당 용역계약자가 수행하는 용역결과물을 기준으로 판단하되, 예술인 직종

은 ‘기타(창작 452, 실연 472, 기술지원 492)’로 통일하여 사업주 신고 편의 도모.

* 게임 산업 종사자 업무 형태

직종 업무내용
예술인 

대상여부

게임 PD 게임 개발의 전 과정을 관리하는 프로젝트 매니저 제외

게임 기획자 게임 플레이, 레벨, 디자인 등 게임 개발의 기획을 담당 제외

그래픽 디자이너 게임 개발에 있어 2D/3D 그래픽을 담당 적용

프로그래머 게임 개발에서 프로그래밍을 담당 제외

시나리오 작가 게임의 이야기 진행(시나리오)을 담당 적용

사운드 크리에이터 개임의 배경음악, 효과음악 등을 제작 적용

H/W 개발자 게임기 혹은 인터페이스(컨트롤러)의 H/W를 개발 제외

시스템엔지니어 시스템의 설치 및 세팅, 운영 등을 담당 제외

게임 운영자(GM) 게임의 버그 테스트, 고객불만 처리 등 담당 제외

품질 관리(QA) 게임이 정상적으로 플레이되는지 테스트하는 업무를 담당 제외

고객 지원(CS)
게임 이용과 관련하여 고객의 문의 사항 및 불만 사항에 대한 처리
를 담당

제외

기타(홍보 마케팅,
일반관리직 등)

일반 기업과 유사한 홍보, 마케팅, 일반 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 제외

가수, 성우,
연기자 등

게임 개발과 관련된 해당 분야의 용역을 수행 적용

게임산업분야에 종사하는 시나리오작가, 사운드 크리에이터, 가창 및 성우 등도 예술인 고용 

보험 적용대상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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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단사례) 게임개발사 근로복지공단게임사' 에서 게임 '예술인 판타지월드' 제작에 참여한 용

역계약자에 대한 예술인 고용보험 적용대상 여부 판단 사례

-  게임산업분야는 해당 용역계약자가 수행하는 용역결과물을 기준으로 판단하되, 예술인 직종

은 ‘기타(창작 452, 실연 472, 기술지원 492)’로 통일하여 사업주 신고 편의 도모.

계약 유형 업무내용 적용 직종

일러스트 계약 게임 제작이 필요한 일러스트 제작 452(창작)기타

동영상
음악제작 계약

게임에 필요한 음악이나 사운드 제작 452(창작)기타

성우녹음 계약 게임 은원 제작에 성우로 참여 472(실연)기타

웹툰 계약 게임과 관련된 웹툰 제작 451(창작)만화

시나리오 및
번역 계약

게임 신규 캐릭터의 스크립트(대분) 및 게임 번역 452(창작)기타

제작 위탁 계약
(3D 리소스)

3D 게임리소스(캐릭터모델링/애니메이션 제작) 472(실연)기타

제작 위탁 계약
(게임아이템)

게임 내 콘텐츠로서의 아이템 제작 452(창작)기타

가창계약서 게임에 삽입될 수록곡 / OST에 대한 가창 472(실연)기타

방송프로그램
출연 계약

게임 관련 방송 및 홍보용 프로그램 촬영 460(실연)연예

캐릭터 모션캡쳐
용역계약

게임 제작에 필요한 모션캡쳐 데이터 제작 472(실연)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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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극은 어떤 과정을 거쳐 제작되고 직종은 어떻게 분류될까

 연극은 어떤 과정을 거쳐 완성되나 

우리가 공연장에서 만나는 연극은 어떤 과정을 거쳐 만들어질까요? 연극은 작품선정과 공연계획을 수립

하는 ‘작품개발과정’과 제작 준비를 위한 ‘제작팀 구성’ 및 ‘제작과정’을 거쳐 ‘공연 셋업’과 ‘본공연’ 과정을 

토대로 완성되는데 이를 정리하면 아래 그림과 같습니다.

작품개발과정(극단/제작사)

공연기획,
작품(대본) 선정(판권구입,

저작권 계약 등)

공연 준비

연습, 무대 셋업

제작팀 구성

각색가, 연출가 섭외,
작품예산, 홍보ㆍ마케팅 

계획 수립

공연

0.5개월~1개월

제작과정

무대/조명/영상/음향/의상/
분장 디자이너 섭외,

배우 섭외, 스태프 선정

연극 제작과정

연극 제작기간은 공연 규모에 따라 다르지만, 중극장 규모의 연극 작품 제작을 기준으로 본다면 제작자(프

로덕션 극단/제작사)가 3~4개월 동안 ‘작품선정 및 기획’을 한 후 약 1~2개월의 ‘제작 준비’와 ‘연습기간’을 

거친 다음 평균 1주~4주 정도 본공연을 진행한다고 보면 됩니다.

중규모 연극의 평균 제작비는 대관료를 포함하여 평균 7,000만 원에서 1억 원 정도이지만 작품에 따라 차

이가 매우 큰데,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공공지원금(창작산실)으로 제작하는 ‘올해의 레퍼토리’와 ‘올해의 신

1. 연극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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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이라는 지원사업의 경우 지원금이 각각 평균 5,700만 원, 1,300만 원 정도36입니다.

프로덕션 극단/제작사는 작품개발과정에서 특정 대본을 선정하여 공연작품으로 기획한 다음 제작팀을 구

성합니다. 이후 극단/제작사는 작품을 무대화해줄 연출가를 선정합니다. 작품을 추가로 각색할 필요가 있으

면 각색자를 선정하고 섭외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대본이 완성되면 무대디자이너를 비롯하여 조명/영상/음향/의상/분장/소품 등 각 부분의 디자이너를 섭외

해 작품의 전반적인 분위기를 완성해나가는 과정을 밟습니다. 또 오디션을 해서 배우를 선정하고 분야별 감

독과 스태프를 섭외하여 공연 제작 준비를 완료합니다.

공연 준비 단계에서는 섭외된 배우들과 대본 리딩부터 리허설까지 진행하며, 동시에 대관이 완료된 극장

은 스케줄에 따라 무대 셋업이 동시에 이루어집니다. 일반적으로 배우 선정부터 리허설까지는 1~2개월 정

도가 걸리고 무대 셋업에는 2일 정도 걸린다고 보면 됩니다.

연극 공연은 보통 장기 공연과 일회성 공연으로 구분하는데 장기 공연은 한 달 전후로 공연이 진행되고 

일회성 공연은 1주일 이내로 공연이 종료됩니다. 연극은 뮤지컬과 전체 제작과정은 비슷하나 기획부터 공연

까지 몇 년이 걸리는 뮤지컬과 달리 한 작품의 제작에 6개월 내외가 소요됩니다. 공연기간도 몇 주에서 1개

월 내외까지로 상대적으로 짧지만 일부 흥행작은 공연이 끝나는 날짜를 지정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공연하는 

오픈런(open run)을 하기도 합니다.

연극 역시 대부분 작품개발과정 초반에는 연출과 디자이너군 등 주요 스태프만 제작에 참여하며, 공연 

1~2개월 전부터 창작, 실연 분야 종사자가 참여합니다. 무대기술 분야 감독들은 작품 규모에 따라 디자이너 

역할을 대행하기도 하는데 이때 실연 분야 종사자와 마찬가지로 1~2개월 전에 합류합니다. 또 감독 하위의 

스태프는 본공연 직전에 참여해 본공연 기간에만 계속 참여합니다.

작품개발단계에는 종사자와 어떤 형태의 계약을 하나

작품개발단계는 극단/제작사가 무대화할 작품을 선정하고 이에 대한 판권을 구입하며 극본의 각색ㆍ번역 

등으로 공연을 준비하는 초기 단계를 의미합니다. 이 단계에서는 연출가, 극작가, 각색가, 번역가 등 연극의 

가장 중요한 스태프와 계약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작품개발과정에서 용역계약을 체결하는 종사자는 각색가, 번역가, 연출가 정도이며 이들은 극단/제작사와 

작품의 완성을 목표로 하는 ‘용역계약’을 진행합니다. 각색가, 번역가, 연출가의 계약이 체결되는 시점인 작

품개발단계에서는 각색가, 번역가, 연출가 등이 극단/제작사에 전속되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그들은 주로 

겸업을 하면서 협의가 필요할 때만 업무 진행을 하는 것이 일반적인 형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작과정 단계에는 종사자와 어떤 형태의 계약을 하나

작품개발과정에서는 대본이 완성되면 이를 바탕으로 배우ㆍ주요 스태프를 구성하는데 극단/제작사와 

36   한국문화예술위원회 2018년 문화예술진흥기금 정시공모 결과를 기준으로 작성하였다(검색일 2018. 1.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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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서면 용역계약 또는 팀 단위 계약 등의 방식으로 계약을 합니다. 이때 계약 대상자들은 디자이너 직군, 

배우, 감독들입니다. 이들은 극단/제작사와 1:1 개인 용역계약을 체결하거나 하위 스태프를 모두 포함하는 

팀 단위 계약을 맺기도 합니다.

일정 규모 이상의 연극 작품을 제작할 때는 모든 스태프가 극단/제작사와 1:1로 용역계약을 하기도 합니

다. 하지만 규모가 영세한 극단은 주로 디자이너나 감독급과 계약하면서 다른 스태프까지 모두 포괄하는 팀 

단위 계약을 더 선호합니다. 특히 무대/조명/영상/음향/의상/분장/소품 디자이너, 배우, 분야별 감독들은 일

반적으로 특정 작품에 전속되어 활동하지 않고 겸업을 합니다.

공연준비 단계에는 종사자와 어떤 형태의 계약을 하나

공연준비단계는 디자이너들이 공연에 적합한 모든 디자인을 완료하고 동시에 배우들이 연습을 진행하는 

단계입니다. 공연 직전 연습기간에는 감독급 스태프들이 참여하여 실제 무대 구성을 위한 리허설을 진행합

니다. 공연 연습기간은 공연에 따라 다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배우들은 공연 1~2달 전부터 연습에 참여합니

다. 하지만 연습을 매일 하지는 않으며, 공연이 임박한 약 2~3주 전에는 매일 연습을 진행하는 것으로 조사

되었습니다.

연습시간은 연출가 성향에 따라 천차만별이지만 평균 1일 4시간 정도라고 합니다. 이는 연습실 대여시간, 

식사비 제공을 고려하여 정한다고 하는데, 연습기간에는 연습비를 주지 않는 대신 식권 등으로 식사비를 지

원하는 것이 관행이라고 합니다.

공연준비단계의 종사자들은 배우, 연출, 감독급 스태프 및 하위 스태프들입니다. 이때 하위 스태프들은 제

작사와 직접 용역계약을 하기도 하지만 디자이너가 계약한 팀 단위 계약 안에 포함되어 있기도 합니다. 따라

서 연습기간에는 전속성이 없어 겸업이 가능하며 실제로 많은 종사자가 두 개 이상 작품에 참여하거나 비예

술활동을 한다고 합니다.

공연 단계에는 종사자와 어떤 형태의 계약을 하나

공연이 진행되는 단계에는 무대전환이나 조명/영상/음향 등의 오퍼레이터와 크루들이 참여합니다. 이들

은 일반적으로 디자이너나 감독 또는 장비대여업체와 같은 극단/제작사와 이미 계약을 맺고 있는 직군들과 

계약을 합니다. 현장에 반드시 참여해야 하는 오퍼레이터나 크루는 공연기간에는 전속성이 있다고 보며, 실

제 이 기간에는 현실적으로 겸업이 어렵다고 볼 수 있습니다.

현장에서 활동하는 종사자들 가운데에는 극장과 근로계약이나 용역계약을 맺는 직군도 있습니다. 이들은 

극장에서 하우스매니저, 티켓매니저, 안내원으로 근무하는데 일반적으로 극단/제작사와 직접 계약관계에 있

지는 않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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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종은 어떻게 분류되나 

연극 분야 종사자는 예술 스태프, 무대기술, 기획ㆍ홍보마케팅 스태프로 나눌 수 있으며, 예술 스태프

는 다시 창작과 실연 분야로 구분됩니다. 무대기술 스태프는 무대, 영상, 음향 등의 인력으로 구분되며 기

획ㆍ홍보ㆍ마케팅 인력은 기획행정에 해당하는 종사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연극 종사자 중 저작권 계약을 체결하는 일부 창작 분야를 제외하고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체결하는 

거의 모든 직종 종사자가 예술인 고용보험 가입 대상에 해당됩니다.

연극 분야 종사자별 구체적인 직무내용은 비슷한 장르인 뮤지컬 종사자의 직종과 유사합니다. 연극 분야 

종사자의 직종을 「예술인 복지법」에서 규정하는 예술인의 범위인 창작, 실연, 기술지원 등으로 나누어보면 

아래 표와 같습니다.

연극 장르 종사자의 직종

구분 직무군 직  종

창작 창작 분야
극작가, 각색가, 번역가/드라마터그, 작곡가, 안무가

무대디자인, 조명디자인, 음향디자인, 영상디자인, 의상디자인, 소품디자인

실연 실연 분야 연출, 조연출, 배우(주연, 조연, 단역), 음악감독, 연주자(지휘자, 연주자)

기술지원 

등

기술 분야
무대감독, 무대스태프, 조명감독, 조명스태프, 음향감독, 음향스태프, 영상감독, 영상스태프, 

장비대여업체, 무대/의상 제작소 등

기획행정 분야
(예술인 고용보험 적용) 예술감독, 프로듀서 등

(예술인 고용보험 적용 제외) 행정지원, 하우스매니저, 티켓매니저, 안내원(어셔) 등

2)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의 유형과 예술인 고용보험 적용 여부 판단

연극은 국공립단체와 민간단체가 공존하는 분야입니다. 국공립단체에 근무하는 예술인은 단체와 근로계

약을 체결하여 일반근로자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민간단체의 경우 규모와 근로환경이 천차

만별이기 때문에 작품 형태나 주관처에 따라 계약유형이 다양할 수 있습니다.

민간단체 소속 예술인은 근로를 제공하지만 근로계약을 체결할 형편이 되지 않아 작품마다 프리랜서 계

약을 하기도 합니다. 연극 제작사가 오디션을 하거나 인맥을 통해서 예술인을 고용하여 작품을 무대에 올리

는 경우 대부분 작품 출연 횟수에 따라 출연 사례비를 지급하는 프리랜서 계약을 합니다.

소규모 민간단체는 무대, 조명, 음향, 영상 등 기술 분야도 예술인이 맡아서 합니다. 이 경우 출연예술인이 

겸직하거나 작품에 출연하지 않는 예술인이 계약 없이 노무를 제공하기도 합니다. 규모가 있는 연극 제작사/

기획사/단체는 각각의 기술 분야 업체나 개인과 용역계약을 하는데, 여전히 팀 단위로 업무를 일괄 수주하는 

형태를 선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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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계약유형: 국공립단체/제작사/공연기획사 등과 개인이 계약하는 유형 

A-① 계약유형  국공립단체/제작사/공연기획사 등이 개인과 근로계약을 하는 경우(일반근로자 고용보험 

적용)

국공립단체/제작사/공연기획사가 개인(직원, 예술감독, 소속 예술인 등)과 근로계약을 하는 경우 일반근로

자 고용보험이 적용됩니다. 연극 분야 종사자 중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비율은 상대적으로 낮은 편입니다. 국

공립단체도 오디션을 통해 연단위로 예술인을 채용하는 경우가 늘고 있는데, 이런 경우 작품별 또는 기간제

로 예술인과 근로계약을 진행하기도 합니다.

국공립단체는 기획팀이나 홍보마케팅팀, 무대기술팀 등 작품의 개발과 홍보 등의 분야에서 근무하는 근로

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합니다. 일부 감독, 기술 운영직이 무대제작소나 장비대여업체에 소속되어 있기도 하

나 이는 드문 사례이며, 대부분 프로젝트 기반의 용역계약을 체결합니다.

국공립 단체/
제작사/

공연기획사 등

제작사 직원,
개인(예술인)

근로계약

계약유형 A-①의 도식화 

A-② 계약유형  국공립단체/제작사/공연기획사 등이 개인과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하는 경우

국공립단체/제작사/공연기획사가 연출가, 극작가, 작곡가, 번역가, 드라마터그, 제작감독, 배우, 안무가, 음

악감독, 무대감독, 무대디자이너, 조명/영상/음향디자이너, 조명/영상/음향감독 및 그들의 하위팀원과 개별

적으로 문화예술용역 계약을 맺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해당 계약을 체결한 예술인은 예술인 고용보험이 

적용되며, 국공립단체/제작사/기획사가 사업주가 됩니다.

다만 작가, 작사가, 작곡가, 디자이너 등의 창작 직군들은 개인이 제공한 노무에 대한 순수 인건비 뿐만 아

니라 저작권과 관련된 계약 내용이 포함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따라서 순수 노무제공에 대한 계약과 저작권 

관련 계약을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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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
극

 분
야국공립 단체/

제작사/
공연기획사 등

개인(예술인)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

계약유형 A-②의 도식화

A-③ 계약유형  국공립단체/제작사/공연기획사 등이 개인 및 전속 매니지먼트사 등과 함께 3자 계약을 

하는 경우

배우가 국공립단체/제작사/공연기획사와 개별적으로 용역계약을 하기도 하지만(A-② 계약유형) 매니지먼

트사에 전속된 배우는 매니지먼트사와 함께 3자 계약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계약유형 A-③). 이 경우에는 

3자 계약(국공립단체/제작사/공연기획사 등, 매니지먼트사, 예술인)에 따라 노무제공을 받는 것으로 보는 국

공립단체/제작사/공연기획사 등이 사업주가 됩니다.

국공립 단체/
제작사/

공연기획사 등

매니지먼트사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 전속계약

개인(예술인)

계약유형 A-③의 도식화

A-④ 계약유형 국공립단체/제작사/공연기획사 등이 개인 예술인과 팀 단위 일괄수주계약을 하는 경우

연극 분야에서는 디자이너, 안무가, 기술 인력의 팀장 등이 하위 인력이나 팀원의 인건비, 기타 비용까지 

포괄하는 팀 단위 일괄수주계약을 국공립단체/제작사/공연기획사와 체결하는 비중이 높습니다. 계약 표면상

으로 보면 디자이너, 안무가, 팀장 개인이 본인의 노무제공에 대한 보수만 약정하고 국공립단체/제작사/공연

기획사와 1:1로 계약한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실제 해당 보수에는 계약당사자의 인건비뿐만 아니라 하위 인력의 인건비, 기타 제작 및 운영에 드

는 비용까지 모두 포함되어 있습니다. 제작사와 디자이너, 안무가 등이 체결한 계약에 포함된 조수, 오케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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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라, 하위 인력들은 디자이너 및 안무가와 서면계약을 하기보다는 구두로 합의한 뒤 참여하는 경우가 많습

니다.

원칙적으로 디자이너, 기술 인력 대표가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고용하여 업무를 수행했다면 

팀원 등은 예술인 고용보험이 적용되나 팀 대표(팀장)은 사업주의 의무를 지게 됩니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디자이너, 기술 인력의 대표가 계약만 대표로 했을 뿐 다른 팀원들과 동일한 지위에서 노무를 제공했다면 팀

장과 팀원 등은 모두 예술인 고용보험이 적용되며, 이때 국공립단체/제작사/공연기획사가 사업주가 됩니다.

다만 이러한 팀 단위 일괄수주계약 구조는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향후 국공립단체/제작사/공연기획사 

등이 대표 이외에 팀원들과도 별도의 문화예술 용역계약을 체결해야 할 것입니다. 

국공립 단체/
제작사/

공연기획사 등

대표 예술인
(감독, 팀장 등)

팀원, 조수,
보조원 등

팀 단위
일괄 수주 계약

계약유형 A-④의 도식화 

A-⑤ 계약유형 개인과 개인 간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하는 경우

예술인 고용보험은 사업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개인 간 계약에는 예술인 고용보험이 적용되지 않습

니다. 다만 이러한 사용관계가 지속적ㆍ반복적으로 이루어져 감독 등이 실질적으로 업으로 한다고 판단되면 

예술인 고용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사용자인 개인이 사업주가 됩니다.

개인(예술인) 개인(예술인)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

계약유형 A-⑤의 도식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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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
극

 분
야

 B 계약유형: 국공립단체/제작사/공연기획사 등과 사업체가 계약하는 유형 

B-① 계약유형 국공립단체/제작사/공연기획사 등이 사업체 등(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등)과 계약하는 경우

국공립단체/제작사/공연기획사는 제작대행사, 무대/의상/분장제작소, 장비대여업체, 전문인력회사, 극장, 

홍보마케팅업체, 티켓판매대행사 등과 업체 간 계약을 하기도 합니다. 이때 도급업체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예술인이 도급업체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상태라면 일반근로자 고용보험이 적용됩니다. 물론 용역계약을 했

다면 예술인 고용보험이 적용됩니다. 예술인 고용보험이 적용될 때는 도급업체가 사업주가 됩니다.

국공립 단체/
제작사/기획사 등

사업체(법인 등)

개인(예술인)근로계약
맺은 직원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

도급계약

계약유형 B-①의 도식화

B-② 계약유형: 국공립 단체/제작사/공연기획사 등이 사업체 등과 계약을 맺고, 계약을 맺은 사업체 등이 다

시 사업체와 도급계약을 통해 수행하는 경우 또는 B-③ 계약유형: 국공립 단체/제작사/공연기획사 등이 여러 

개의 사업체 등과 계약을 맺고, 계약을 맺은 사업체 등이 다시 다른 사업체와 도급계약을 통해 수행하는 경우

때로는 국공립단체/제작사/공연기획사와 문화예술용역 계약을 맺은 개인사업자(감독/디자이너 등)가 무대

제작소나 장비대여업체, 인력업체와의 업체 간 계약을 수행(B-② 또는 B-③ 계약유형)하기도 합니다. 이때 

하위 단위에서 수행하는 이들은 도급업체와 근로계약 또는 용역계약의 형태로 수행하게 됩니다. 만약 2차 

도급업체와 근로계약을 했다면 일반근로자 고용보험이 적용되며, 용역계약을 했다면 예술인 고용보험이 적

용됩니다. 

다만 「고용보험법 시행령」에 따르면 ‘국가, 지자체 또는 공공기관에서 발주하는 문화예술사업’이 ‘하나의 

사업(발주자)과 다수 사업 간에 도급이 있는 경우에는 발주자가 원수급인 및 하수급인이 계약을 체결한 예술

인의 피보험자격을 신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사업이 ‘국가, 지자체 또는 공공기관에서 발주하

는 문화예술사업’일 경우, 하도급계약을 맺은 사업체와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맺은 예술인에 대해 피보

험자격 신고와 보험료 납부 의무는 발주자인 국가 등이 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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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공립 단체/
제작사/기획사 등

사업체(법인 등)
-원수급인

사업체(법인 등)
- 하수급인

개인(예술인)

사업체(법인 등)
- 하수급인

근로계약
맺은 직원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

도급계약

하도급계약

계약유형 B-②의 도식화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등
(발주자)

사업체
(원수급인)

사업체
(하수급인)

무대감독
(원수급인)

사업체

개인(예술인)
사업체

(하수급인)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

도급계약

하도급계약 하도급계약

도급계약도급계약

계약유형 B-③ 의 도식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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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위의 분류는 이해를 돕기 위한 예시로, 실제에서는 그림과 다른 유형의 계약을 하는 경우도 많을 수 있음

매니지먼트사

프로덕션 극단/제작사(원청)

근로계약: 극단/제작사 직원(계약유형 ①)

3자 계약

전속
계약

배우
(계약유형

A-③)

개인용역계약/
팀단위 계약
(계약유형
A-②④)

용역계약

용역계약

용역계약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계약

(계약유형
B-②③)

근로계약

근로계약

근로계약

개인/개인사업자
용역계약

(계약유형 A-②④)

개인사업체/
법인사업체 간 계약
(계약유형 B-①)

업체 간 계약
(계약유형 B-①)

주·조연
배우

연주자, 조수

디자이너, 
감독, 

설치ㆍ철수 
인력,

오퍼레이터/
크루, 조수

설치ㆍ철수
인력,

오퍼레이터/
크루, 조수

티켓매니저,
안내원,
홍보ㆍ

마케팅 인력

무대/의상
제작소, 
장비

대여업체,
인력업체

디자이너, 
감독, 

설치ㆍ철수 
인력,

오퍼레이터/
크루, 조수

설치ㆍ철수
인력,

오퍼레이터/
크루, 조수

하우스
매니저,
티켓

매니저,
홍보ㆍ

마케팅 인력

작가, 각색가, 번역가,
드라마터그, 작곡가, 안무가,
연출가, 조연출, 음악감독,
무대디자이너, 무대감독,

조명/영상/음향디자이너, 배우

무대/의상/분장제작소,
장비대여업체,

극장, 
홍보마케팅 외주업체, 

티켓 판매대행사

연극 분야 종사자들의 계약 구조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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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유형과 예술인 고용보험의 적용

대

분

류

중

분

류

계약의 내용(세분류) 예시 고용보험 적용 및 사업주 

A

①
국공립단체/제작사/공연기획사 등이 개인(제작

사 직원 등)과 근로계약을 맺는 경우

각색가, 번역가, 연출가, 

드라마터그, 제작감독, 

조연출, 작가, 작사가, 

작곡가, 조안무, 음악감독, 

음악조감독, 오케스트라,

의상/분장 디자이너 및 

보조, 의상/분장제작소, 

배우, 앙상블, 무대감독, 

무대디자이너, 조명/영상/

음향디자이너, 조명/영상/

음향감독, 무대조감독, 

컴퍼니매니저, 

오퍼레이터/크루

일반근로자 고용보험 적용 

②
국공립단체/제작사/공연기획사 등이 개인(예술

인 등)과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맺는 경우 

각색가, 번역가, 연출가, 

드라마터그, 제작감독, 

조연출, 작가, 작사가, 

작곡가, 조안무, 음악감독, 

음악조감독, 오케스트라,

의상/분장 디자이너 및 

보조, 의상/분장제작소, 

배우, 앙상블, 무대감독, 

무대디자이너, 조명/영상/

음향디자이너, 조명/영상/

음향감독, 무대조감독, 

컴퍼니매니저, 

오퍼레이터/크루

예술인 고용보험 적용 

(국공립단체/제작사/공연기

획사 등이 사업주가 됨) 

③
국공립단체/제작사/공연기획사 등이 개인 및 전속 

매니지먼트사 등과 함께 3자 계약을 맺는 경우
주ㆍ조연 배우

예술인 고용보험 적용

(국공립단체/제작사/공연기

획사가 사업주가 됨) 

④

국공립단체/제작사/

공연기획사 등이 개인 

예술인과 팀 단위 일

괄수주계약을 맺는 경

우

팀의 대표(팀장 등)가 

자기 이익을 위해 다

른 사람을 사용한 경

우에 해당한 경우
음악감독과 연주팀, 크루/

오퍼레이터, 팀대표와 

팀원, 디자이너와 조수

팀원, 조수, 보조원 등은 예

술인 고용보험 적용

(팀장이 사업주가 됨)

팀의 대표(팀장 등)가 

계약만 대표로 했을 

뿐 다른 팀원들과 동

일한 지위에서 노무를 

제공한 경우 

팀장, 팀원, 조수, 보조원 등

은 모두 예술인 고용보험 

적용

(국공립단체/제작사/공연기

획사 등이 사업주가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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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분

류

중

분

류

계약의 내용(세분류) 예시 고용보험 적용 및 사업주 

A ⑤

개인과 개인 간 문화

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맺는 경우

문화예술용역을 업으

로 하지 않는 자연인

인 경우
음악감독과 연주자 

디자이너와 조수

예술인 고용보험 적용되지 

않음 

지속적ㆍ반복적으로 

이루어져 실질적인 업

으로 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예술인 고용보험 적용(노무

제공을 받는 자가 사업주임)

B

①

국공립단체/제작사/공

연기획사 등이 사업체 

등과 계약을 맺는 경우

도급을 받은 사업체와 

근로계약을 맺는 경우 
제작대행사, 무대/의상/분

장제작소, 조명/영상/음향 

장비대여업체

일반근로자 고용보험 적용

도급을 받은 사업체와 

개인이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맺은 경우

예술인 고용보험 적용

(도급업체가 사업주가 됨)

②

국공립단체/제작사/공

연기획사 등이 사업체 

등과 계약을 맺고, 계

약을 맺은 사업체 등

이 다시 사업체와 도

급계약을 통해 수행하

는 경우

하도급계약을 맺은 사

업체와 근로계약을 맺

은 경우 

무대/의상 제작소, 

장비대여업체, 인력업체

일반근로자 고용보험 적용

하도급계약을 맺은 사

업체와 개인이 문화예

술용역 관련 계약을 

맺은 경우 

예술인 고용보험 적용

(하도급계약을 맺은 사업체

가 사업주가 됨)

국가, 지자체, 또는 공

공기관이 발주하는 문

화예술사업으로, 하도

급계약을 맺은 사업체

와 개인이 문화예술용

역 관련 계약을 맺은 

경우 

예술인 고용보험 적용

(원수급인인 1차 도급업체

가 피보험자격신고, 보험료

납부의무를 짐)

③

국공립단체/제작사/

공연기획사 등이 여러 

개의 사업체 등과 계

약을 맺고, 계약을 맺

은 사업체 등이 다시 

다른 사업체와 도급계

약을 통해 수행하는 

경우

하도급계약을 맺은 사

업체와 근로계약을 맺

은 경우 

무대/의상 제작소, 

장비대여업체, 인력업체

일반근로자 고용보험 적용

하도급계약을 맺은 

사업체와 개인 간 문

화예술용역 관련 계약

을 맺은 경우 

예술인 고용보험 적용

(하도급계약을 맺은 사업체

가 사업주가 됨)

국가, 지자체, 또는 공

공기관이 발주하는 문

화예술사업으로, 하도

급계약을 맺은 사업체

와 개인 간 문화예술

용역 관련 계약을 맺

은 경우 

예술인 고용보험 적용

(발주자인 국가 등이 피보

험자격신고, 보험료납부의

무를 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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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례로 알아보는 문화예술용역 계약유형별 예술인 고용보험

연극 활동을 통한 수입이 매월 일정하지 않은데 보험료를 어떻게 산정해서 내야 하나요?

예술인 고용보험은 근로자처럼 매월 납부하는 것이 아니라 예술활동으로 소득을 얻었을 

때, 소득에서 고용보험료를 제하고 지급받는 형태로 납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술인이 공연 후 공연비를 한꺼번에 지급받거나 계약금+잔금의 형태로 지급받을 때에는 

사업주가 보수에서 20%(비용공제비율)를 제하고 남은 금액(월평균보수)의 0.7%를 원천공

제한 후에 예술인에게 지급합니다. 예를 들어 100만원의 공연사례비를 받는 용역계약을 

체결했다면, 20%를 공제한 80만원이 실제 노무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인정이 되고, 80만원

의 0.7%인 5,600원이 예술인이 납부할 고용보험료입니다. 

또한 월 평균 보수가 80만원이 넘지 않을 경우에도 80만원을 기준보수로 적용하여 80만원

의 0.7%인 5,600원을 원천공제한 후 지급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즉, 고용보험료를 산정하는 계약의 보수가 월 평균 8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실제 보수가 

아닌 월 80만원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산정·납부하게 됩니다. 사업주 A와 예술인 B간 5개

월(예. 2월~6월) 동안 300만원의 문화예술용역계약을 체결하고 3월, 5월, 6월, 각 3회에 

걸쳐 보수를 지급받기로 한 경우, 월평균보수를 산정할 경우 240만원(300만원×80%)÷5

개월인 48만원이 되어 예술인의 월 기준보수 80만원보다 낮으므로 기준보수 80만원을 적

용하여 보험료를 부과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 사업주와 예술인은 모두 300만원이 

아닌 400만원(80만원×5개월)을 기준으로 고용보험료를 납부하여야 하므로 사업주는 매

달 80만원×1.4%인 11,200원 전액을 우선 납부하고, 예술인의 경우 사업주가 회차별 보

수 지급 시 기준보수에 따른 비율 만큼 높인 금액에 고용보험료를 공제하고 지급하면 됩

니다. 즉 300만원을 1회차 150만원, 2회차 50만원, 3회차 100만원으로 나누어 지급하는 

경우 고용보험료 환산 보수 비율[400만원(기준보수에 따라 산정한 고용보험료 산정 총 보

수)÷300만원] 4/3을 곱하여 1회차에는 150만원×4/3 = 200만원을 기준으로 14,000원

(2,000,000원 ×0.7%)을 고용보험료로 원천공제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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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 대표입니다. 고용주의 입장이기는 하나 종종 저도 같이 공연에 참가하는 경우가 있는

데, 이럴 때 저는 고용보험 가입이 되나요?

아닙니다. 고용주의 입장으로서 같이 공연에 참가할 경우에는 사업주로서 예술인 고용보험 

신고 대상이 되고, 예술인으로서 피보험 대상자는 되지 않습니다. 다만, 단체 대표가 아닌 

개인 예술인 자격으로 타 극단이나 프로젝트에 참가할 경우 예술인으로 피보험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 극단에서 동시에 프리랜서 활동으로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체결하여 활동하고 있

습니다. 이때 모든 단체에서 예술인 고용보험 가입이 가능한건지요? 가능하다면 제가 납부

해야 할 금액은 어떻게 되나요? 그리고 중복되는 날이 있는 경우에 고용보험 가입일의 합

산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둘 이상의 극단에서 문화예술용역 관련한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모두 피보험자격을 취득

할 수 있습니다. 둘 이상의 문화예술용계약으로 이중취득을 하는 경우에는 계약건별 소득

기준이 적용됩니다. 

1)  2건의 계약이 모두 월평균소득이 50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각각 실제 받는 금액에서 

20%의 비용공제 후 0.7%의 고용보험료를 납부하게 됩니다. (단, 월평균보수가 80만 원 

미만인 경우 월평균보수 하한액(기준보수)인 80만 원으로 보험료 산정)   

2)  2건의 계약이 모두 적용제외 소득기준인 5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월평균소득의 합산을 

신청하여 합산소득이 50만 원이 되는 기간 동안 예술인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취득할 

수 있으며, 이 때 예술인이 직접 피보험자격 취득신고를 해야 합니다. 

프로젝트의 일정이 겹치는 날이 있을 경우에는 1일만 산정이 됩니다. 예를 들어 10월 1일

부터 20일까지 A 공연에 참여하고 10월 10일부터 10월 31일까지 B 작품에 참여할게 될 

경우에 중복되는 10월 10일부터 10월 20일까지의 11일은 한번만 가입일로 인정된다는 

뜻입니다. 

(예시)20일(A 작품) + 22일(B 작품) - 중복일수 11일 = 총 3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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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의 계약기간은 공연을 하는 며칠만 기재되어 있는데, 이 때에도 예술인 고용보험 가

입이 가능한가요? 이런 경우 연습기간은 포함되지 않나요?

하루 또는 단기간(1개월 미만) 공연을 위한 용역계약을 작성한 경우에도 예술인 고용보험

의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더불어, 사업주와 예술인 간 맺은 계약서 상 계약기간이 연습기간을 포함하고 있는 경우, 

연습기간도 예술인 고용보험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가급적이면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연습기간을 계약기간에 포함하여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2달 공연연습에 1회 공연을 하는데 사례비 25만원 받았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공연이 계속 

미루어져 1월부터 연습을 시작한 작품이 7월에 1번 공연하고 11월에 한 번 더 했는데 결국 

1월부터 11월까지 연습, 공연해서 50만원의 수입이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에도 예술인 고용보험에 가입하여 보험료를 내면 돌아오는 혜택이 있나요?

3개월간 25만원 보수를 계약하고 이 외에 다른 문화예술용역계약이 없다면 소득제한 기준 

50만원 미만이므로 예술인 고용보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하지만 1회 공연당 25만원을 보수로 받은 경우에는 단기예술인에 해당, 월 소득액을 기준

으로 고용보험료를 산정하여 부과합니다.

(예술인은 소득 전체의 0.7% 본인부담금 공제하여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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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연극인들은 작품 당 계약을 하고 1개월 미만의 짧은 계약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장

기 계약을 하는 경우 적음) 최저시급보다 적은 출연료로 계약할 경우 구직급여 수급금액이 

매우 적을 것 같은데요. 보험료만 내고 구직급여를 받지 못하거나 보험납부 기간을 충족시

키기 위해 오랜 시간을 기다린 후에 구직급여를 받게 되는건 아닌지 궁금합니다. 

예술인 고용보험 적용요건을 충족하면 단기로 진행하는 계약이라 하더라도 매번 고용보험

에 가입되며 계약기간이 1개월 미만으로 매일 단위, 또는 1개월 미만의 일시적인 노무제공

을 하는 예술인은 ‘소득기준’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계약기간 1개월 미만의 ‘단기예술인’은 

노무제공일이 월 11일 이상이면 1개월로 간주합니다. 11일 미만일 경우, 해당 월의 노무제

공일을 합한 후 22일로 나누어 월단위로 환산합니다.

따라서 예술인 고용보험에 가입한 사람이 실업한 경우 일정한 수급자격을 갖추면 구직급

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액은 실업 전 평균 1일 임금의 60%(×지급기간)이며 가입기

간과 연령에 따라 120~270일 동안 지급됩니다. 구직급여일액은 기초일액의 60%로 하되, 

상한액은 근로자와 동일(66,000원)하고, 하한액은 별도 규정 없으나 기준보수의 60%가 실

질적인 하한액이 됩니다.

또한 단발성 공연을 위한 계약서에도 예술인 고용보험이 적용됩니다. 다만 예술인 고용보

험 적용을 위한 기간 설정은 계약서 내 적힌 기간에 따라 적용하게 됩니다. 따라서 계약기

간은 공연 당일뿐만 아니라 연습기간, 준비기간 등을 포함해 설정하는 것을 권장하고 있으

며, 기간의 설정은 계약당사자의 상호 협의에 의해 결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예술인은 창

작단계에 따라 1일에 몇 시간만 일하는 경우도 있지만 12시간 넘게 일하는 경우도 있습니

다. 예술인의 경우 근무한 시간에 관계없이 근무한 날은 1일로 일괄산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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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뮤지컬은 어떤 과정을 거쳐 제작되고 직종은 어떻게 분류될까

 뮤지컬은 어떤 과정을 거쳐 완성되나 

뮤지컬은 비교적 대규모의 ‘전문제작사’를 중심으로 진행되며 많은 자본과 종사자가 투입됩니다. 제작비

가 많이 소요되는 만큼 투자자의 참여도 활발하며 일부 투자자는 제작사와 협의하에 기술 스태프들과 같은 

종사자와 직접 계약을 체결하는 등 제작과정에도 관여(공동제작 성격의 뮤지컬에 한함)합니다. 

뮤지컬은 창작, 오리지널, 라이선스로 구분하며 라이선스는 다시 1st class, 2nd class로 나뉩니다. 

  1st class(레플리카, Replica): 원작 뮤지컬과 완전히 똑같이 제작 및 연출되는 뮤지컬(캣츠, 위키드, 라이언킹, 

오페라의 유령)입니다. 설치는 현지 제작팀에서 일부 스태프를 파견하여 주도하고 오퍼레이팅은 한국 스태

프가 진행합니다. 이때 현지에서 파견된 스태프는 한국의 제작사와 계약을 체결합니다. 

  2nd class: 원작 뮤지컬의 일부 권리만 구입하여 국내에서 재해석해서 공연하는 방식(매디슨 카운티의 다

리. 록키호러픽쳐쇼. 지킬 앤 하이드 등)입니다. 대부분 뮤지컬의 핵심이라고 할 ‘악보’와 ‘대본’에 대한 권리

만 구입하며, 이를 국내 연출가가 재해석하여 무대화합니다.

뮤지컬 제작 기간은 공연에 따라 매우 다르지만 평균 8~9개월이 걸린다고 볼 수 있습니다. 창작 작품은 

대본과 음악을 결정한 후 ‘제작준비기간(3~4개월)’ 동안 연출, 음악감독, 주연배우, 주요 크리에이티브 파트

와 디자이너를 섭외한 다음 이후 연습을 시작합니다. 창작작품은 대본과 음악이 만들어지기까지가 시간이 

오래 걸리지만 이를 제작기간으로 산정하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라이선스 작품은 규모별로 차이가 있지만 창작 뮤지컬에 비해 상대적으로 제작기간이 그리 길지 않은 편

입니다. 해외 라이선스 관리 회사(license agency)와 로열티 지급계약을 한 후 제작(연습기간 1~2개월)에 들

어갑니다. 

뮤지컬 제작과정은 아래와 같이 도식화할 수 있습니다. 먼저 ‘기획’ 단계를 거쳐 ‘대본과 음악이 완성’되면 

본격적인 ‘제작준비’과정에 들어갑니다. 제작준비기간에 주요 스태프와 배우 캐스팅이 완료되면 ‘연습’이 시

2. 뮤지컬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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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되며, ‘공연 셋업’ 이후 ‘본공연’에 돌입하는 단계를 거쳐 완성됩니다. 

(메인) 프로덕션
((Main) Production)

공연 셋업

본공연

프리 프로덕션
(Pre Production)

기획
작품선정, 작품방향, 제작규모

작가, 작곡가, 작사가, 연출가 섭외

대본, 음악 완성

제작준비
안무가, 음악감독 등 

주요 스태프와 배우 선정

연습
연출, 배우, 

주요 무대 스태프 참여

뮤지컬 제작과정

기획 단계

뮤지컬 제작은 제작사가 뮤지컬을 ‘기획’하면서 시작하며 이후 작가ㆍ작사가, 작곡가, 연출가 등을 섭외하

고, 이들이 뮤지컬의 중심이 되는 ‘대본’과 ‘음악’을 완성합니다. 뮤지컬의 기획 및 제작은 ‘제작사’를 중심으

로 하며, 대부분의 계약 또한 제작사를 중심으로 이루어집니다. 일부 뮤지컬은 제작사가 ‘제작대행사’와 업체 

간 계약을 통해 수행하기도 합니다.

제작준비 단계

‘제작준비’ 단계는 뮤지컬에서 가장 중요한 대본과 음악이 완성된 후 본격적인 제작 준비에 들어가는 단계

입니다. 주ㆍ조연 배우 및 앙상블의 캐스팅과 분야별 감독 및 하위스태프 등의 섭외가 진행되는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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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습단계

주ㆍ조연 배우 및 앙상블, 주요 스태프가 모두 구성되면 본격적으로 작품 연습에 들어갑니다. 연습은 연출

가가 주도하는데 주요 무대 스태프도 함께 연습 과정에 참여하며 본공연의 무대 제작을 준비합니다. 공연의 

연습기간은 공연에 따라 다 다른데 평균 1~2개월 정도입니다. 아동이 출연하는 뮤지컬은 대개 연습기간이 

더 길며, 재공연을 하는 경우 연습기간이 상대적으로 짧습니다. 

공연 셋업 단계

제작 준비를 모두 마치고 극장에 본공연을 위한 무대 장치 설치와 드레스리허설을 진행하는 단계입니다. 

보통 4~5일은 걸리나 대규모 공연은 더 많은 기간이 소요되기도 합니다. 

작품을 무대에 올리는 공연 단계

뮤지컬은 작품의 기획ㆍ선정 단계부터 공연 완료까지 수년이 소요되는 장기간 프로젝트가 많습니다. 본공

연 기간은 최소 2주에서 6개월까지 다양하지만 평균 2개월 이상이며, 흥행작은 공연이 끝나는 시점을 지정

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공연하는 오픈런 공연을 하기도 합니다. 본공연 기간에 기술 크루 및 오퍼레이터 등이 

본격적으로 투입됩니다. 

 직종은 어떻게 분류되나 

뮤지컬 종사자의 직종은 크게 창작, 실연, 기술 및 기획행정 분야의 인력으로 구분됩니다. 

첫째, 창작 분야는 극작가, 번역가, 각색가, 작사가, 작곡가, 편곡가, 안무가, 무대디자이너, 조명디자이너, 

음향디자이너, 의상디자이너, 영상디자이너, 소품디자이너 등이 해당됩니다. 이들은 저작권 관련 계약을 함

께 합니다. 

둘째, 실연 분야는 연출, 조연출, 드라마터그, 음악감독, 음악지도, 안무(지도), 조안무, 배우(주연, 조연, 보

조연기자), 앙상블(코러스), 무용수, 연주자(지휘자, 연주자)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셋째, 기술지원 등 분야 중 ‘기술 분야’에는 무대감독과 스태프, 기술감독과 스태프, 조명감독과 스태프, 음

향감독과 스태프, 영상감독과 스태프, 특수효과감독과 스태프, 자막운영이 해당됩니다. 또 ‘기획행정’ 분야에

는 제작자, 기획자, 홍보마케팅, 시설운영 및 관리, 대관담당, 하우스매니저, 티켓매니저, 안내원 등이 해당됩

니다.  

 뮤지컬은 연극과 유사하게 보통 연출자가 스태프의 중심이며 작가, 각종 디자이너, 안무가, 작곡가 등이 

주요 예술 스태프를 구성합니다. 그러나 연극보다 음악과 안무의 비중이 더 크며, 연극에 참여하는 예술스태

프 외에 보이스코치, 오케스트라, 지휘자 등이 추가됩니다. 

기획 초반에는 창작, 실연, 기획행정 스태프 중에서도 주요 인력이나 감독급만 참여하고, 공연 약 3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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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부터는 창작, 실연 분야 종사자가 참여합니다. 하위 스태프는 일반적으로 본공연 직전부터 참여합니다. 뮤

지컬 장르 종사자의 직종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뮤지컬 장르 종사자의 직종

구분 직무군 직  종

창작 창작 분야
극작가, 번역가, 각색가, 작사가, 작곡가, 편곡가, 안무가, 무대디자이너, 조명디자이너, 

음향디자이너, 의상디자이너, 영상디자이너, 소품디자이너 등 

실연 실연 분야
연출, 조연출, 드라마터그 음악감독, 음악지도, 안무(지도), 조안무, 배우(주연, 조연, 

보조연기자), 앙상블(코러스), 무용수, 연주(지휘자, 연주자)

기술

지원

등

기술 분야
무대감독, 무대스태프, 기술감독, 기술스태프, 조명감독, 조명스태프, 음향감독, 음향스태프, 

영상감독, 영상스태프, 특수효과감독, 자막운영 등

기획행정 분야

(예술인 고용보험 적용) 제작자, 기획자 등

(예술인 고용보험 적용 제외) 홍보마케팅, 시설운영 및 관리, 대관담당, 하우스매니저, 티켓매니

저, 안내원 등

2)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유형과 예술인 고용보험 적용 여부 판단

뮤지컬은 동일한 직종이라 하더라도 도급 구조와 협업 형태에 따라 다양한 계약이 이루어지므로 주의해

야 합니다. 예컨대 제작사는 조명디자이너와 조명감독, 조명장비대여업체에 대해 각각 별개 계약을 할 수도 

있습니다. 또 조명장비대여업체에 대한 업체 간 계약을 하고 이 장비대여업체에서 조명디자이너나 감독, 조

명오퍼레이터와 크루까지 모두 근로계약이나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수행할 수도 있습니다. 

사업체가 아닌 팀 단위로 이러한 업무를 일괄수주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제작사는 원청으로 뮤지컬의 제

작과 관련된 이들과 개별적인 근로계약이나 용역계약을 맺거나, 개인사업체나 법인사업체와 업체 간 계약을 

맺습니다. 

 A 계약유형: 제작사 등과 개인이 계약하는 유형 

A-① 계약유형 제작사 등이 개인과 근로계약을 하는 경우(일반근로자 고용보험 적용)

제작사가 개인(제작사 직원, 제작감독, 컴퍼니매니저 등)과 근로계약을 하는 경우 일반근로자 고용보험이 

적용됩니다. 뮤지컬 종사업종의 경우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비율은 상대적으로 낮은 편입니다. 제작사의 기

획팀이나 홍보마케팅팀, 극장에 소속된 하우스 매니저, 티켓매니저, 시설 운영 및 관리 인력, 무대제작소나 

장비대여업체의 소속 근로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합니다. 

홍보마케팅의 경우 제작사에 소속된 직원이 담당하기도 하지만, 최근에는 외부업체에 외주를 주는 경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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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습니다. 이때 홍보마케팅 담당자는 대부분 외부업체에 고용된 근로계약자입니다. 티켓매니저는 제작사에 

소속되어 있기도 하지만, 최근에는 제작사가 홍보마케팅 전문업체나 티켓판매대행사에 외주를 의뢰하는 경

우가 많습니다. 

이때 티켓매니저는 대부분 외주업체에 고용된 근로계약자입니다. 일부 디자이너, 감독, 기술 운영직이 무

대제작소나 장비대여업체 소속 근로자인 경우가 있으나 아주 소수이며, 대부분 프로젝트 기반의 용역계약을 

합니다. 

제작사 등
제작사 직원,
개인(예술인)

근로계약

계약유형 A-① 도식화

A-② 계약유형 제작사 등이 개인과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하는 경우

제작사나 제작대행사는 작가, 작사가, 작곡가, 각색가, 번역가, 연출가, 드라마터그, 제작감독, 배우, 안무가, 

음악감독, 무대감독, 무대디자이너, 조명/영상/음향디자이너, 조명/영상/음향 감독 및 그들의 하위팀원과도 

개별적으로 문화예술용역 계약을 맺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예술인 고용보험이 적용되며, 제작사 또는 제

작대행사가 사업주가 됩니다. 사업주는 예술인 고용보험제도 상 고용보험료의 원천징수ㆍ납부 및 피보험자

격 신고ㆍ관리 의무를 지게 됩니다. 

다만 작가, 작사가, 작곡가, 디자이너 등 창작 직군과 계약은 개인이 제공한 노무에 대한 순수 인건비만 약

정하는 경우도 있으나, 저작권 관련 계약의 내용이 포함되는 경우도 많으므로 순수 노무제공에 대한 계약과 

저작권 관련 계약을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술인 고용보험은 노무제공 계약에만 적용된다는 것을 기억

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편 제작사가 1인 사업자(개인사업자)와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할 경우, 만약 해당 1인 사업자(개인

사업자)가 다른 사람을 고용하지 않고 예술인 개인 자격으로 계약했다면 제작사와 개인 간의 계약과 동일하

게 보아 예술인 고용보험이 적용됩니다. 이때 1인 사업자(개인사업자)와 계약한 제작사는 사업주로서 의무를 

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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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작사 등 개인(예술인)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

계약유형 A-② 도식화

A-③ 계약유형 제작사 등이 개인 및 전속 매니지먼트사 등과 함께 3자 계약을 하는 경우

배우는 제작사와 개별적으로 용역계약을 맺기도 하지만(A-② 계약유형) 매니지먼트에 전속되어 있을 때

는 통상 매니지먼트사와 함께 3자 계약을 하는 경우가 많고, 이 경우 예술인 고용보험이 적용됩니다(계약유

형 A-③). 이때는 노무 제공을 받은 제작사 등이 사업주로서 의무를 지게 됩니다. 

제작사 등

매니지먼트사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 전속계약

계약유형 A-③ 도식화

개인(예술인)

A-④ 계약유형 제작사 등이 개인 예술인과 팀 단위 일괄수주계약을 하는 경우

일부 디자이너, 안무가, 기술 인력의 팀장 등은 하위 인력이나 팀원의 인건비, 기타 비용까지 포괄하는 팀 

단위 일괄수주계약을 제작사와 체결하기도 합니다. 이때 표면상으로 보면 디자이너, 안무가, 팀장 개인이 본

인의 노무제공에 대한 보수만 약정하고 제작사와 1:1 계약을 한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실제 해당 보수에

는 계약당사자의 인건비뿐만 아니라 하위 인력의 인건비, 기타 제작 및 운영에 드는 비용까지 책정되어 있습

니다. 

디자이너, 안무가 등이 제작사와 체결한 계약에 포함된 조수, 오케스트라, 하위 인력들은 디자이너 및 안

무가와 서면계약을 하지 않고 구두로 합의한 후 참여하는 일이 많습니다. 한편 기술 지원인력 팀장이 제작사

와 팀 단위 일괄수주계약을 한 경우, 해당 팀장은 다른 팀원을 지휘ㆍ감독할 권한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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팀장은 제작사로부터 인건비를 일괄로 지급받은 후 다른 팀원들과 n분의 1로 배분합니다. 

일반적으로는 음악감독, 디자이너, 오퍼레이터팀 대표가 자신의 이익을 위해 다른 사람을 사용하는 경우

가 많은데 이때 팀원 등은 예술인 고용보험이 적용되나 팀 대표(팀장)는 사업주의 의무를 지게 됩니다. 예외

적으로 음악감독, 디자이너, 오퍼레이터팀 대표가 계약만 대표로 했을 뿐 다른 팀원들과 동일한 지위에서 노

무를 제공했다면 팀장, 팀원 등은 모두 예술인 고용보험이 적용되며, 이때 제작사가 사업주가 됩니다.

다만 이러한 팀 단위 일괄계약 구조는 바람직한 형태가 아니므로, 향후 제작사 등이 대표 예술인 외에 팀

원이나 조수 등과도 별도의 문화예술용역계약을 맺어야 할 것입니다.

제작사 등
대표 예술인

(감독, 팀장 등)
팀원, 조수,
보조원 등

팀 단위
일괄 수주 계약

계약유형 A-④ 도식화

A-⑤ 계약유형 개인과 개인 간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하는 경우

만약 제작사와 용역계약을 맺은 음악감독, 크루/오퍼레이터팀 대표, 디자이너 등이 개인사업자가 아닌 자

연인이고  음악감독, 크루/오퍼레이터 팀 대표, 디자이너 등이 개별적으로 작업을 도와줄 조수와 계약을 맺

었다면 예술인 고용보험이 적용되는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예술인 고용보험은 사업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개인 간 계약에는 예술인 고용보험이 적용되지 않습

니다. 다만 이러한 사용관계가 지속적ㆍ반복적으로 이루어져 음악감독 등이 실질적으로 업으로 한다고 판단

되면 연주자나 오케스트라 팀원 등은 예술인 고용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는 사용자인 개인(음악

감독 등)이 예술인 고용보험제도상 사업주로서 의무를 지게 됩니다.

개인(예술인) 개인(예술인)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

계약유형 A-⑤의 도식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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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계약유형: 제작사 등과 사업체가 계약하는 유형 

B-① 계약유형 제작사 등이 사업체 등(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등)과 계약하는 경우

제작사는 제작대행사, 무대/의상/분장제작소, 장비대여업체, 전문인력회사, 극장, 홍보마케팅업체, 티켓판

매대행사 등과 업체 간 계약을 하기도 합니다. 이때 하위단위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이들은 도급업체와 근로

계약 또는 용역계약의 형태로 계약을 하게 됩니다. 

도급업체와 근로계약을 한 경우 일반근로자 고용보험이 적용되며,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했다면, 예

술인 고용보험이 적용되고, 업체 간 계약을 한 도급업체가 예술인 고용보험제도상 사업주로서 의무를 지게 

됩니다

제작사 등

사업체(법인 등)

개인(예술인)근로계약
맺은 직원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

도급계약

계약유형 B-① 도식화

B-② 계약유형  제작사 등이 사업체 등과 계약하고 계약을 맺은 사업체 등이 다시 다른 사업체와 도급계

약을 통해 수행하는 경우

때로는 제작사가 제작대행사와 도급계약을 하고, 도급받은 제작대행사(원수급인)가 무대제작소나 장비대

여업체, 인력업체와 다시 업체 간 계약을 수행(B-② 계약유형)하기도 합니다. 하도급을 받은 무대제작소나 

장비대여업체(하수급인) 등이 예술인과 근로계약을 했다면 예술인에게는 일반근로자 고용보험이 적용되지

만 문화예술용역 계약을 했다면 예술인 고용보험이 적용됩니다. 이때 문화예술용역 계약을 한 무대제작소 

등(하수급인)이 예술인 고용보험제도상 사업주로서 의무를 지게 됩니다.  

다만 「고용보험법 시행령」에 따르면 ‘국가, 지자체 또는 공공기관에서 발주하는 문화예술사업’이 ‘하나의 

사업(발주자)에 여러 차례 도급된 경우 원수급인이 하수급인이 계약을 체결한 예술인의 피보험자격을 신고’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사업이 ‘국가, 지자체 또는 공공기관에서 발주하는 문화예술사업’일 경

우, 하도급계약을 한 사업체와 근로계약을 하지 않은 예술인에 대해 피보험자격 신고와 보험료 납부 의무는 

원수급인에 해당하는 1차 도급업체가 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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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작사 등

제작대행사
(원수급인)

사업체(법인 등)
- 하수급인

사업체(법인 등)
- 하수급인

개인(예술인)

사업체(법인 등)
- 하수급인

근로계약
맺은 직원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

도급계약

하도급계약

계약유형 B-② 도식화

국가 등

사업체(법인 등)
- 원수급인

사업체(법인 등)
- 하수급인

사업체(법인 등)
- 하수급인

개인(예술인)

사업체(법인 등)
- 하수급인

근로계약
맺은 직원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

도급계약

하도급계약

계약유형 B-②-ⅲ의 도식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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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③ 계약유형  제작사 등이 여러 개 사업체 등과 계약하고 계약한 사업체 등이 다시 다른 사업체와 도급

계약을 통해 수행하는 경우

때로는 제작사와 문화예술용역 계약을 한 개인사업자(디자이너/감독 등)가 원수급인으로서 무대제작소나 

장비대여업체, 인력업체와 업체 간 계약을 체결(B-③ 계약유형)하기도 합니다. 만약 2차 도급업체(하수급인)

와 근로계약을 했다면 일반근로자 고용보험이 적용되며,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했다면 예술인 고용보험

이 적용됩니다. 이때 무대제작소 등(하수급인)이 예술인 고용보험 제도상 사업주로서 의무를 지게 됩니다. 

다만 「고용보험법 시행령」에 따르면 ‘국가, 지자체 또는 공공기관에서 발주하는 문화예술사업’이 ‘하나의 

사업(발주자)과 다수 사업 간에 도급이 있는 경우에는 발주자가 원수급인 및 하수급인이 계약을 체결한 예술

인의 피보험자격을 신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사업이 ‘국가, 지자체 또는 공공기관에서 발주하

는 문화예술사업’일 경우, 하도급계약을 맺은 사업체와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맺은 예술인에 대해 피보

험자격 신고와 보험료 납부 의무는 발주자인 국가 등이 지게 됩니다.     

제작사 등(발주자)

사업체
(원수급인)

사업체
(하수급인)

무대감독
(원수급인)

사업체

개인(예술인)
무대제작소
(하수급인)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

도급계약

하도급계약 하도급계약

도급계약도급계약

계약유형 B-③ 도식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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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등(발주자)

사업체
(원수급인)

사업체
(하수급인)

사업체
(원수급인)

사업체

개인(예술인)
사업체

(하수급인)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

도급계약

하도급계약 하도급계약

도급계약도급계약

계약유형 B-③-ⅲ의 도식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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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위의 분류는 이해를 돕기 위한 예시로, 실제에서는 그림과 다른 유형의 계약을 하는 경우도 많을 수 있음 

매니지먼트사

제작사(원청)

근로계약: 제작사 직원, 제작감독, 컴퍼니매니저(계약유형 ①)

투자사

3자 계약

전속
계약

배우
(계약유형

A-③)

개인용역계약/
팀단위 계약
(계약유형
A-②④)

용역계약

용역계약

용역계약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계약

(계약유형
B-②③)

근로계약

근로계약

근로계약

개인/개인사업자
용역계약

(계약유형 A-②④)

개인사업체/
법인사업체 간 계약
(계약유형 B-①)

업체 간 계약
(계약유형 B-①)

주·조연
배우

오케스트라, 
조수/조감독,
오퍼레이터/

크루

디자이너, 
감독, 

설치ㆍ철수 
인력, 

오퍼레이터/
크루, 조수

설치ㆍ철수 
인력, 

오퍼레이터/
크루, 조수

티켓매니저, 
안내원, 
홍보ㆍ

마케팅 인력

무대/의상 
제작소, 

장비대여업체,
인력업체

디자이너, 
감독, 

설치ㆍ철수 
인력, 

오퍼레이터/
크루, 조수

설치ㆍ철수 
인력, 

오퍼레이터/
크루, 조수

하우스
매니저, 
티켓

매니저, 
홍보ㆍ

마케팅 인력

작가, 작사가, 작곡가, 각색가, 
번역가, 연출가, 드라마터그, 
제작감독, 조연출, 안무가, 

조안무, 음악감독, 음악조감독, 
오케스트라, 의상/분장디자이너 

및 보조, 의상/분장제작소, 
배우, 앙상블, 무대감독, 

무대디자이너, 조명/영상/
음향디자이너, 조명/영상/음향 감독, 

무대조감독, 컴퍼니매니저, 
오퍼레이터/크루 디자이너 및 감독, 
안무가, 크루/오퍼레이터 팀 대표

제작대행사,
무대/의상/분장제작소,

조명/영상/음향 장비대여업
체, 

전문 인력회사

극장, 홍보마케팅 
외주업체, 티켓 

판매대행사 

계약의 구조에 따른 뮤지컬 종사자들의 계약유형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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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유형과 예술인 고용보험의 적용

대

분

류

중

분

류

계약의 내용(세분류) 예시 고용보험 적용 및 사업주 

A

①
제작사 등이 개인(제작사 직원 등)과 근로계약을 

맺는 경우

제작사 직원, 제작감독, 

컴퍼니매니저 
일반근로자 고용보험 적용 

②
제작사 등이 개인(예술인 등)과 문화예술용역 관

련 계약을 맺는 경우 

작가, 작사가, 작곡가, 

각색가, 번역가, 연출가, 

드라마터그, 제작감독, 

조연출, 안무가, 조안무, 

음악감독, 음악조감독, 

오케스트라, 의상/분장

디자이너 및 보조, 

의상/분장 제작소, 배우, 

앙상블, 무대감독, 

무대디자이너, 조명/영상/

음향디자이너, 조명/영상/

음향감독, 무대조감독, 

컴퍼니매니저, 

오퍼레이터/크루 디자이너

및 감독, 

예술인 고용보험 적용 

(제작사 등이 사업주가 됨) 

③

제작사 등이 개인 및 

전속 매니지먼트사 등

과 함께 3자 계약을 

맺는 경우

매니지먼트사와 개인

(배우 등) 간에 문화예

술용역 관련 계약을 

맺은 경우

주ㆍ조연 배우
예술인 고용보험 적용

(제작사 등이 사업주가 됨) 

④

제작사 등이 개인 예

술인과 팀 단위 일괄

수주계약을 맺는 경우

팀의 대표(팀장 등)가 

자기 이익을 위해 다

른 사람을 사용한 경

우에 해당한 경우
음악감독과 오케스트라팀 

크루/오퍼레이터팀 대표

와 팀원 디자이너와 조수

팀원, 조수, 보조원 등은 예

술인 고용보험 적용

(팀장이 사업주가 됨)

팀의 대표(팀장 등)가 

계약만 대표로 했을 

뿐 다른 팀원들과 동

일한 지위에서 노무를 

제공한 경우 

팀장, 팀원, 조수, 보조원 등

은 모두 예술인 고용보험 

적용

(제작사 등이 사업주가 됨) 

⑤

개인과 개인 간 문화

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맺는 경우

문화예술용역을 업으

로 하지 않는 자연인

인 경우
음악감독과 연주자 

디자이너와 조수

예술인 고용보험 적용되지 

않음 

지속적ㆍ반복적으로 

이루어져 실질적인 업

으로 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예술인 고용보험 적용(노무

제공을 받는 자가 사업주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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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분

류

중

분

류

계약의 내용(세분류) 예시 고용보험 적용 및 사업주 

B

①
제작사 등이 사업체 등

과 계약을 맺는 경우

도급을 받은 사업체와 

근로계약을 맺는 경우 
제작대행사, 무대/의상/분

장제작소, 조명/영상/음향 

장비대여업체

일반근로자 고용보험 적용

도급을 받은 사업체와 

개인이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맺은 경우

예술인 고용보험 적용

(도급업체가 사업주가 됨)

②

제작사 등이 사업체 

등과 계약을 맺고, 계

약을 맺은 사업체 등

이 다시 사업체와 도

급계약을 통해 수행하

는 경우

하도급계약을 맺은 사

업체와 근로계약을 맺

은 경우 

무대/의상 제작소, 

장비대여업체, 인력업체

일반근로자 고용보험 적용

하도급계약을 맺은 사

업체와 개인이 문화예

술용역 관련 계약을 

맺은 경우 

예술인 고용보험 적용

(하도급계약을 맺은 사업체

가 사업주가 됨)

국가, 지자체, 또는 공

공기관이 발주하는 문

화예술사업으로, 하도

급계약을 맺은 사업체

와 개인이 문화예술용

역 관련 계약을 맺은 

경우 

예술인 고용보험 적용

(원수급인인 1차 도급업체

가 피보험자격신고, 보험료

납부의무를 짐)

③

제작사 등이 여러 개의 

사업체 등과 계약을 맺

고, 계약을 맺은 사업

체 등이 다시 다른 사

업체와 도급계약을 통

해 수행하는 경우

하도급계약을 맺은 사

업체와 근로계약을 맺

은 경우 

무대/의상 제작소, 

장비대여업체, 인력업체

일반근로자 고용보험 적용

하도급계약을 맺은 

사업체와 개인 간 문

화예술용역 관련 계약

을 맺은 경우 

예술인 고용보험 적용

(하도급계약을 맺은 사업체

가 사업주가 됨)

국가, 지자체, 또는 공

공기관이 발주하는 문

화예술사업으로, 하도

급계약을 맺은 사업체

와 개인 간 문화예술

용역 관련 계약을 맺

은 경우 

예술인 고용보험 적용

(발주자인 국가 등이 피보

험자격신고, 보험료납부의

무를 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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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례로 알아보는 문화예술용역 계약유형별 예술인 고용보험

소속 극단 없이 프리랜서로 활동할 경우는 보험료 납부 방법이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어요.

극단과의 문화예술용역관련 계약의 계약기간과 보수지급방법에 따라 보험료 납부방법이 달

라집니다. 구체적인 보험료 납부방법은 아래의 사례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사례 1    극단이 매월 보수를 지급하는 경우

•월평균보수가 기준보수 이상인 경우

’21.03.01.~12.31.까지 계약금액이 1,250만원

☞월평균보수: (1,250만원-250만원)/10개월=100만원

☞보험료:  (3월~ 6월) 100만원*1.6%=16,000원 

(7월~12월) 100만원*1.4%=14,000원

•월평균보수가 기준보수 미만인 경우

’21.03.01.~12.31.까지 계약금액이 875만원

☞월평균보수: (875만원-175만원)/10개월=70만원

☞보험료:  (3월~ 6월) 80만원*1.6%=16,000원 

(7월~12월) 80만원*1.4%=14,000원 

*기준보수로 보험료 부과(예술인에게 원천 공제할 경우, 기준보수로 부과)

사례 2    극단이 계약금-중도금-잔금으로 보수를 지급하는 경우

2021.02.01.~06.30.(5개월) 동안 총 600만원의 보수를 지급하는 계약을 맺고, 2/1 계약

금 200만원, 5/30 중도금 300만원, 7/10 잔금 100만원 지급

☞ 월평균보수 600만원*0.8/5개월=96만원

☞ 사업주: 매월 96만원*1.6%*5개월=76,800원 납부

☞  예술인: 총 38,400원(보수지급시마다 공제) 

2/1 계약금 지급시 200만원*0.8(비용공제)*0.8%(보험료율)=12,800원 공제 

5/30 중도금 지급시 300만원*0.8(비용공제)*0.8%(보험료율)=19,200원 공제 

7/10 잔금 지급시 100만원*0.8(비용공제)*0.8%(보험료율)=6,400원 공제

*보수지급시점이 7월이라고 해서 보험료율을 0.7%로 산정하지 않도록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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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3    단기예술인(한 달 미만 계약)

예술인이 극단과 연습기간 2021.09.06.~09.10(5일)과 연극공연일 9/25(1일) 총 6일에 

대하여 45만원으로 문화예술용역계약을 체결한 경우

☞ 45만원*0.8(비용제외)*1.4

*단기예술인은 소득과 관계없이 모두 적용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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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음악은 어떤 과정을 거쳐 제작되고 직종은 어떻게 분류될까

 음악은 어떤 과정을 거쳐 완성되나 

음악 공연 제작은 ‘공연계획’이 수립되면 공연의 가장 핵심인 ‘예술인 및 스태프 섭외와 계약’이 진행됩니

다. 이후 ‘극장 대관’ 절차를 거쳐 공연장을 확정한 후 ‘공연제작 및 연습’을 진행하며, 동시에 ‘입장권 발매’와 

‘홍보마케팅’을 합니다. 공연 직전 ‘무대 셋업 및 최종 리허설’을 한 다음 ‘본공연’에 돌입합니다. 

음악 공연 제작과정은 세부 장르 형태에 따라 큰 차이가 없습니다. 다만 공연 제작 및 연습 과정은 세부 

장르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오케스트라, 합창, 오페라는 장기간 단체 연습을 하며, 실내악은 단기간 단체 

연습이 있습니다. 그러나 독주는 개인 연습을 진행합니다. 

대중음악 분야 공연에서는 가수, 연주자, 댄서 등 창작 및 실연, 엔지니어 등 기술지원 직종의 연습기간이 

공연 규모나 팀 구성에 따라 매우 다릅니다. 또 특정 기획사와 전속계약을 맺은 경우와 비교할 때 프리랜서

의 연습기간은 사례별로 다양할 수 있습니다. 

계획 수립

시장분석, 
공연계획 수립

팀, 규모 등 구성

예술인 및 스태프
섭외와 계약

입장권 발매

극장 대관

홍보마케팅

공연제작, 연습

무대 셋업,
최종 리허설

본공연

음악 공연의 제작과정

3. 음악 공연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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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악 공연을 계획하고 제작하는 주체를 일반적으로 ‘주최사’라고 합니다. 이들은 공연을 최초로 기획하고 

공연 제작에 필요한 제작비를 제공합니다. 또 전체 진행을 주도하고 주요 사항을 결정합니다. 음악 공연 분

야 계약은 대부분 주최사가 주도하며, 이들은 예술인 및 도급업체와 직접 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무대기술 분야 하위 스태프의 경우 도급업체와 계약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반적으로 주최사는 공

연 제작과정에서 모든 운영을 직접 진행하고, 계약을 체결하며, 예산을 집행합니다. 주최사의 기획행정 인력

이 이 모든 업무를 담당합니다.

그러나 주최사가 하위에 ‘업무 대행업체’를 도급 형태로 고용하여 공연제작에 필요한 모든 업무를 대신 진

행하기도 하는데 이를 ‘주관사’라고 합니다. 주관사는 공연제작을 위한 업무를 진행하지만, 단지 주최사 대신 

업무 운영을 대행하는 것입니다. 공연제작에 필요한 모든 제작비는 주최사가 제공하며, 최종결정 권한 또한 

모두 주최사에 있습니다.

주관사는 업무대행을 수행한 대가로 주최사로부터 업무대행 수수료를 받습니다. 이 경우 주요 출연진, 대

관 등 주요 계약은 대부분 주최사가 직접 하지만 주관사가 대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비용 집행도 내역에 

따라 주최사가 직접 하는 경우도 있고, 주관사가 주최사로부터 비용을 받아 대신 처리하기도 합니다. 

클래식 및 대중음악 공연을 기획 제작하는 주체, 즉 주최사는 크게 공연장, 예술단체, 기획사로 나눌 수 있

습니다. 공연장이 주최사가 되는 경우 공연장 안에 있는 자체 ‘공연기획팀’이 공연을 진행합니다. 이때 공연

장이 직접 공연을 기획 제작하고 예술인과 계약도 직접 합니다. 

공연장 자체 기획공연은 해당 공연장의 대관 우선권을 가지며, 남은 날짜에 외부 대관 기회를 줍니다. 우

리나라 공연장은 자체 기획공연 없이 대관 업무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관 공연의 경우 공연장은 공연 

주최사가 아니므로 공연 주최사인 외부 공연단체 또는 기획사와 대관계약만 하고 개별 예술인 계약은 직접 

하지 않습니다. 이때 외부 공연단체 또는 기획사가 예술인의 계약 상대방이 됩니다. 

공연단체는 공공과 민간 예술단체로 나뉘는데, 공연단체가 직접 공연을 기획해 공연주최사가 되기도 합니

다. 공공 공연예술단체에는 중앙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설립한 교향악단, 오페라단 등이 있습니다. 

민간 공연예술단체에는 개인 또는 기업, 민간단체가 설립한 교향악단, 오페라단, 실내악단 등이 있습니다. 

공공 공연예술단체는 자체 공연기획팀을 구성하고 있으며, 민간단체의 경우 소수의 행정직원이 모든 기획

행정 업무를 수행합니다. 이같이 공연예술단체 내에 기획행정 인력이 있으면 자체 기획한 공연을 주최할 수 

있으며 예술인과 직접 계약을 합니다. 그리고 공연장과 예술단체는 대관 계약만 합니다. 

음악 공연 분야에는 다수의 민간 설립 공연기획사가 있으며, 이들이 음악 공연시장 매출의 상당 부분을 차

지합니다. 공연기획사가 공연을 직접 주최하는 경우 예술인은 기획사와 직접 계약합니다. 국내 음악공연기획

사는 직접 공연을 기획하고 제작하는 ‘기획형 기획사’와 대행 업무만 수행하는 ‘대행형 기획사’로 나뉩니다. 

기획형 기획사는 기획사가 직접 공연 주최사가 되어 공연을 기획ㆍ제작ㆍ운영하고 제작비를 제공합니다. 

이때 예술인은 기획사와 용역계약을 맺고 업무에 대한 보수를 받습니다. 대행형 기획사는 공연 주최사가 따

로 있고, 주최사 대신 공연제작 및 운영 업무를 대행하는 회사입니다. 이들은 업무 수행에 따른 대행업무 수

수료를 공연주최사로부터 받습니다. 이때 공연 수익 일체는 일반적으로 주최사에 귀속됩니다. 

음악 공연은 예술인이 직접 공연을 주최하고, 운영 업무를 위해 대행형 기획사를 고용하는 경우도 많습니

다. 이때 예술인이 주최사가 되어 모든 공연 제작비용을 부담하고 대행형 기획사는 업무 대행 수수료를 받게 

됩니다. 공연 수익은 공연을 주최한 예술인에게 귀속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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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악 공연은 대부분 장기 공연이 아니라 단회 공연입니다. 특히 독주회나 실내악 공연은 대부분 1회 공연

에 그칩니다. 오케스트라, 합창, 오페라 공연도 1회 공연이 많지만 2~3회 공연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클래식 음악 공연예술인과 계약하는 제작 주체의 종류

자체 기획
공연의 경우

대관계약

공연장

예술인

공연기획사

기획공연

대관공연

공연단체

음악 공연기획사의 종류와 업무수행 구조

기획형
기획사

대행형
기획사

예술인
업무대행
노무제공

업무대행 노무제공

업무대행 의뢰제작비 제공대행료 제공

사례비 제공

예술용역 제공

업무대행 의뢰
제작비 제공
대행료 제공

공연의 기본 내용을 결정하는 공연계획 수립

공연계획 수립 단계에는 공연 제작 의도와 사업목표에 따라 공연의 콘셉트, 규모, 일시, 장소, 출연자, 프로

그램 등 기본 내용을 결정합니다. 여기서 예산 규모, 주최 및 주관, 이를 수행할 팀 등이 결정됩니다. 

음악 공연에서 공연 흥행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이 ‘출연자’와 ‘프로그램’입니다. 오페라를 제외하면 

다른 공연 장르와 달리 스토리나 무대 미술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독주자, 협연자, 지휘자 등 주요 출연진의 

명성과 음악 내용이 흥행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대중음악 공연에서는 ‘가수(개인, 팀)’를 중심으로 ‘댄서’가 

흥행을 좌우하는 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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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계획 수립 단계에서는 공연주최사의 기획행정직 스태프가 중심이 되어 공연을 계획하지만 공연 성격

에 따라 지휘자, 연출가 등 일부 주요 스태프가 함께 공연을 기획하기도 합니다. 음악 공연을 계획하는 시기

는 공연 및 주최사의 규모, 조직 구성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국내 주요 공연장, 공연단체, 공연기획사의 경

우 ‘시즌제37’를 도입하여, 이전 해 10월 말 또는 11월 초에 다음 해 모든 공연계획을 미리 발표하고 선예매

를 합니다. 이 경우 공연계획 수립은 1년 반 또는 1년 전에 시작합니다. 

그러나 시즌제는 수도권 및 광역의 대규모 공연장과 일부 공연단체 및 공연기획사에서만 한정하여 진행합

니다. 시즌제는 일정 규모 이상의 예산과 조직을 갖춘 공연장과 단체에서만 진행할 수 있어서 국내 상당수 중

소 규모 공연장, 공연단체, 기획사는 시즌제를 시행하지 않습니다. 또 민간에서도 대부분 시행하지 않습니다.

시즌제를 시행하지 않는 공연 주최사의 경우 빠르면 2년 전, 늦으면 2~3개월 전에 공연을 계획하는 등 

공연에 따라 계획 시기가 천차만별입니다. 하지만 공연 규모가 클수록 계획 시기가 빠른 경향이 있습니다.

예술인 및 스태프 섭외와 계약을 하는 단계

공연 흥행에 큰 영향을 미치는 지휘자, 협연자, 독주자, 가수, 댄서 등 주요 출연자, 무대기술 스태프, 외주

업체 등을 섭외해 계약하거나 오디션을 주최하는 단계입니다. 음악 공연에서는 주요 출연자가 공연 흥행에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합니다. 따라서 주요 출연진은 공연계획 단계와 동시에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요 출연진 섭외는 1년 반 또는 1년 전에 진행되며, 이후 무대기술 스태프, 외주업체 등은 7~8개월 전에 

섭외와 계약을 시작합니다. 예술인 및 스태프의 섭외와 계약은 공연주최사의 기획행정직 스태프가 중심이 

되어 진행합니다. 오디션도 주최사의 기획행정직 스태프가 중심이 되어 진행하며 연출자 또는 지휘자가 참

가합니다. 

공연할 극장을 대관하는 단계

공연장 대관을 신청하면 심사를 거쳐 계약하는 단계입니다. 대관 계약은 일반적으로 각 공연장이 미리 작

성한 대관 계약서를 그대로 따르지만 필요하면 세부 규정을 상호 협의하여 조정합니다. 공연장에서 공연을 

주최할 때는 직접 운영하는 공연장에서만 공연하게 됩니다. 또 별도 대관 심사 없이 내부 행정과정을 통해 

공연 일시와 장소를 확정합니다. 

공연장에 소속된 전속 공연단체 또한 소속된 공연장의 내부 행정과정을 통해 공연 일시와 장소를 확정하

며, 대관 심사는 별도로 하지 않습니다. 국립중앙극장 소속 공연단체나 지역문예회관 소속 지자체 산하 공연

단체도 경우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위의 경우를 제외하면 대부분 공연단체나 공연기획사는 소속 공연장이 없어 대관 신청과 심사 과

37    다음 해 공연계획을 계획하고 발표하여 운영하는 것으로, 1년을 한 시즌(season) 단위로 보고 공연을 계획한다. 국내의 경우 1월부터 12월

까지를 한 시즌으로 보며(예: 2019시즌, 2020시즌 등), 영미권의 경우 9월부터 8월까지를 한 시즌으로 본다(예: 2018-19시즌, 2019-20시

즌 등). 다음 시즌이 시작하기 전에 다음 1년의 공연계획을 한꺼번에 발표하며, 다수 공연을 패키지로 묶어 할인 판매하여 선(先)예매를 유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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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을 거칩니다. 각 공연장이 발표하는 정기 대관 또는 수시 대관 모집 공고에 따라 대관 신청 서류를 접수하

면, 공연장 내부 심사에 따라 대관 여부가 결정됩니다. 

대관 심사에서 통과되면 대관 계약을 합니다. 이때 공연 및 셋업 일시, 장소, 공연 제목, 공연 성격, 대관료 

등에 대해 결정하여 계약을 체결합니다. 그리고 세부 부대시설 신청, 셋업 및 철수 시간 등은 대개 이후 관련 

스태프 간 협의에서 결정합니다.

예술인, 스태프와 모든 계약이 완료되는 공연제작 및 연습 단계 

공연제작 및 연습 단계에서는 모든 출연진, 예술 스태프, 무대기술 스태프가 연습 및 준비를 하는데 공연 

성격에 따라 개인 또는 단체 연습을 진행합니다. 또 스태프는 공연에 필요한 기획 및 기술 업무를 준비합니

다. 오케스트라 및 오페라 공연의 경우 지휘자 또는 연출가의 주도 아래 이들의 작품해석 방향에 따라 공연 

연습을 진행합니다. 이 경우는 일반적으로 계약서에 단체 연습 일정이 표시됩니다. 하지만 개인 독주회 또는 

독창회는 개인 연습으로 공연을 준비하므로 계약서에 연습 일정을 별도로 표시하지 않습니다. 

스태프들은 연습 일정과 별개로 공연 제작을 진행하지만 대부분 비슷한 시기에 업무를 수행합니다. 외국

인 공연은 단기 취업비자 신청, 통관, 보험 등의 각종 행정 업무를 처리합니다. 

오페라와 합창단은 단체 연습이 많아 연습 및 준비기간이 가장 긴데, 일반적으로 1~2개월 전에 단체 연

습을 시작합니다. 오케스트라는 공연 내용에 따라 1개월 또는 2주 전에 단체 연습을 시작하기도 합니다. 실

내악의 경우 1주일~2일 전에 연습을 진행하며, 독주는 대부분 단체 연습 기간이 따로 없습니다. 공연제작 

및 연습 기간 전에 대부분 예술인 및 스태프와 모든 계약이 완료됩니다. 그러나 일부 무대 크루는 공연 직전 

계약을 합니다.

오페라에서 단체 연습은 ‘음악 연습’과 ‘연출 연습’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음악이 중심이 되는 오페라는 

‘음악 연습’을 먼저 시작합니다. 모든 출연진이 모여 노래 연습을 진행하는데, 이제부터 단체 연습이 본격적

으로 시작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때 지휘자는 참여하지만, 오케스트라는 참여하지 않고 반주자가 대신합

니다.

‘연출 연습’은 음악 연습이 끝난 후 시작되는데 보통 공연 5~6주 전 시작합니다. 출연진은 물론 주요 스태

프가 모두 참여하며 연출자 지휘에 따라 음악뿐만 아니라 연기, 동선, 각종 무대효과 등을 모두 연습합니다. 

연출 연습 이후에 오케스트라 및 지휘자와 함께 연습하는 시츠프로브(Sitzprobe)라고 하는 리허설이 있습니다.

시츠프로브는 오케스트라가 연습할 때 출연진들이 가서 함께 음악을 맞춰보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이후 

무대 위에서 하는 제너럴 리허설(general rehearsal)과 드레스 리허설(dress rehearsal)이 있습니다. 대중음악 

분야는 공연을 목적으로 계약했다면 이런 연습기간이나 시간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입장권 발매와 홍보마케팅

공연 입장권을 구입하려는 관객을 대상으로 입장권을 발매하고 판매하는 단계로, 최근에는 온라인 입장권 

발권 대행업체를 통해 입장권을 발매ㆍ판매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일부 대형 공연장, 공연단체, 기획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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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 자체 입장권 발권 시스템을 보유하고 입장권 판매를 통한 고객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그

러나 소규모 공연장, 공연단체, 기획사는 발권 대행업체를 활용하지 않고 수기로 직접 입장권을 발매하고 판

매하기도 합니다. 

홍보마케팅은 공연의 주요 출연진과 프로그램이 확정되면 협찬ㆍ후원사를 섭외하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그러나 본격적인 홍보 활동은 공연 2~3개월 전에 집중됩니다.

무대 셋업과 최종 리허설

공연을 위해 필요한 장치물을 무대 위에 설치하는 단계입니다. 오페라는 무대 장치 셋업에 시간이 필요하

므로, 별도 셋업 대관을 신청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러나 다른 음악 공연은 일반적으로 셋업 대관은 별

도로 진행하지 않고 공연 당일에만 대관합니다. 민간 오페라단은 비용 문제로 1일 정도만 셋업 대관을 하기

도 합니다. 

최종 리허설은 일반적으로 공연 당일, 공연 3~4시간 전에 진행합니다. 독주나 독창은 공연 1~2시간 전

에 리허설을 완료합니다. 오페라는 무대 셋업 이후 현장 리허설을 진행하기 위해 추가 대관을 신청하기도 합

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셋업 대관을 제외하고는 별도 추가 대관은 하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리허설은 

공연 당일 최종 리허설만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준비한 모든 것을 무대에 올리는 본공연

드디어 공연 큐시트에 맞추어 공연을 진행하는 단계입니다. 무대 통제는 무대감독이 총괄하며 객석과 로

비 통제는 하우스매니저를 중심으로 한 안내원이 합니다.

 직종은 어떻게 분류되나 

음악 공연 분야 종사자는 크게 창작, 실연, 무대기술, 기획행정 분야로 나뉘지만 상당수 종사자가 실연 분

야에 종사합니다.

클래식 음악의 경우 대부분 저작권이 만료된 고전음악을 연주하는 경우가 많아 창작 분야 직무군의 규모

가 상대적으로 크지 않습니다. 그러나 대중음악이나 현대음악을 공연할 때는 창작 분야의 비중이 높습니다. 

대중음악 공연이나 클래식 음악 중 음악 연주만 하는 독주, 실내악, 오케스트라, 합창에는 작곡가나 편곡자

만 참여합니다. 그러나 오페라에서는 작사가(대본 작가)가 추가됩니다.

일반 음악 연주 공연에는 무대디자인, 조명디자인 등 디자인 창작 분야가 따로 참여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대중음악이나 오페라 공연에는 디자인 창작 분야가 참여합니다. 최근 일부 클래식 음악 연주 공연에서도 무

대 연출을 진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중음악 창작 분야에는 작곡가, 작사가, 편집자, 가수(개인, 팀) 그리고 

이 역할을 동시에 하는 싱어송라이터가 해당됩니다.

실연 분야에서는 가수, 댄서, 악기 연주자와 성악가, 지휘자와 음악/예술감독, 반주자 등이 여기에 해당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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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다. 독주 및 실내악의 경우 연주자와 성악가만 참여합니다. 오케스트라에서는 여기에 지휘자가 추가되고 

합창에서는 반주자가 추가되기도 합니다. 또 축제 및 예술단체의 경우 음악/예술감독이 추가되기도 합니다. 

오페라의 경우 연출가와 조연출, 드라마터그 등이 실연 분야 종사자로 추가될 수 있습니다. 대중음악 실연 

분야에서는 대부분 연주자, 댄서 등이 추가됩니다. 

무대기술 분야에서 일반적인 음악 공연 분야는 ‘무대감독’을 중심으로 하위에 조명감독, 기계감독, 음향감

독 등과 해당 분야 하위 스태프로 구성됩니다. 그러나 대중음악과 일부 대형 오페라나 뮤지컬 공연에서는, 

무대감독과 별도로 ‘기술감독’이 추가되기도 합니다. 무대감독이 무대 위에 일어나는 부분만 책임지는 데 비

해 기술감독은 무대뿐만 아니라 조명, 기계, 음향, 영상 등 무대기술 전반을 총괄합니다. 

악기 연주에서는 악기 조율사가 별도로 고용됩니다. 특히 피아노가 들어가는 공연에는 반드시 조율사가 

고용됩니다. 다양한 무대 연출이 필요한 오페라에서는 영상, 특수효과, 분장, 자막 등 다양한 분야의 스태프

가 추가됩니다. 대중음악 분야에서는 무대기술과 중첩 가능성이 있으나 무대 공연과 구별된 별도 기술지원 

특화 직종이 있습니다. 레코딩 엔지니어, 음향 엔지니어, 기타 스태프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기획행정 분야에서 대형 공연장의 경우 공연기획, 홍보마케팅, 회계관리, 티켓운영 등이 별도 팀으로 구성

되어 운영됩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분야별 담당자가 각 영역을 담당합니다. 영세한 공연단체 또는 공연

기획사에서는 한두 사람이 모든 기획행정 업무를 총괄담당하기도 합니다. 

기획행정 분야 스태프는 대부분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4대보험에 의무 가입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공연장

의 경우 시설운영 및 관리, 대관담당, 하우스매니저, 안내원 등이 추가되는데 일부 업무는 외부에 도급하거

나 일용직으로 고용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음악 공연 분야 종사자의 직종

직무군 직  종

창작 분야

작곡가, 작사가, 편곡자, 가수(※ 오페라: 작사가/대본작가 추가)

※ 오페라 및 일부 음악 공연: 무대디자이너, 무대디자이너 조수,  

의상디자이너, 의상디자이너 조수

실연 분야
음악감독(예술감독), 지휘자, 연주자(악기연주, 성악가, 코러스 등), 반주자, 댄서

※ 오페라: 연출가, 조연출, 드라마터그 추가

무대기술 분야

무대감독, 무대조감독, 무대스태프, 무대제작소,

기술감독, 조명감독, 영상감독, 음향감독, 기계감독,

조명오퍼레이터, 영상오퍼레이터, 음향오퍼레이터, 기계오퍼레이터,

조명 크루, 영상 크루, 음향 크루, 기계 크루, 

조명/영상/음향/기계 장비대여업체, 분장사, 조율사

기획행정 분야

(예술인 고용보험 적용) 공연기획자 등

(예술인 고용보험 적용 제외) 단장/주최사 대표, 홍보ㆍ마케팅 담당, 티켓매니저, 하우스매니저, 

대관담당, 시설운영 및 관리, 안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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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의 유형과 예술인 고용보험 적용 여부 판단

음악 공연 분야는 동일한 직종이라 하더라도 예술인과 소속 회사의 관계, 도급의 구조, 협업 형태 등에 따

라 계약 구조가 다양합니다. 공연주최사는 ‘원청’으로서 공연의 제작과 관련된 이들과 용역계약, 근로계약, 

업체 간 계약을 체결합니다. 

 A 계약유형: 주최사 등과 개인이 계약하는 유형 

A-① 계약유형 주최사 등이 개인과 근로계약을 하는 경우(일반근로자 고용보험 적용)

주최사 등
제작사 직원,
개인(예술인)

근로계약

계약유형 A-①의 도식화

공연주최사, 문화예술단체, 공연장 등 사업체가 개인(주최사 직원, 제작감독, 컴퍼니매니저 등)과 근로계약

을 하는 경우 일반근로자 고용보험이 적용됩니다. 음악 공연 분야에서 근로계약을 하는 분야는 주로 공연기

획, 홍보마케팅 분야 종사자, 공연장에 소속된 하우스매니저, 티켓매니저, 대관담당 등이며, 공연장 또는 단

체와 근로계약을 하는 무대감독이나 미술감독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이들 직종 중에서도 프리랜서로 활동하며 근로계약을 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연주자 중 단체 

단원으로 소속되면 근로계약을 하기도 하는데, 특히 국공립단체 단원은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A-② 계약유형  주최사 등이 개인과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하는 경우

주최사 등 개인(예술인)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

계약유형 A-②의 도식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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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주최사, 문화예술단체, 공연장 등 사업체가 개인 예술인과 특정 프로젝트 또는 특정 기간에 한정한 문

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하는 경우입니다. 가수, 지휘자, 음악/예술감독, 연주자, 반주자, 작곡가, 편곡자, 작

사/대본작가, 댄서, 연출자, 조연출, 드라마터그, 조율사, 분장사, 무대디자이너, 의상디자이너, 무대감독, 무대

조감독, 조명/음향/기계감독, 레코딩 엔지니어, 음향 엔지니어, 조감독오퍼레이터/크루 팀 대표, 기타 스태프 

등 대부분 음악 공연 분야 예술인 등이 이 형태의 계약을 합니다. 

이때 예술인 고용보험이 적용되며 예술인과 계약하는 공연주최사, 문화예술단체, 공연장 등이 사업주가 

됩니다. 작곡가, 편곡가, 작사/대본작가 등 창작 직군은 순수 인건비뿐만 아니라, 창작 작품의 저작권과 관련

한 내용이 계약서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순수 인건비에 대한 내용만 구분하여 예술인 고용보험을 적

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A-③ 계약유형 주최사 등이 개인 및 전속 매니지먼트사 등과 함께 3자 계약을 하는 경우

주최사 등

매니지먼트사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 전속계약

개인(예술인)

계약유형 A-③의 도식화

유명 지휘자, 연주자 등은 주최사와 개별적으로 용역계약을 하기도 하나(A-② 계약유형) 매니지먼트에 전

속된 예술인은 통상 매니지먼트사와 함께 3자 계약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계약유형 A-③). 이때 매니지먼

트사와 예술인 간에 근로계약을 하면 일반근로자 고용보험이 적용되지만 이는 음악 공연 분야에서는 매우 

드문 일입니다. 일반적으로 매니지먼트사와 예술인 간에는 수익배분 계약만 하며, 이때는 주최사가 사업주

가 되어 예술인 고용보험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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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④ 계약유형 주최사 등이 개인 예술인과 팀 단위 일괄수주계약을 하는 경우

주최사 등
대표 예술인

(감독, 팀장 등)
팀원, 조수,
보조원 등

팀 단위
일괄 수주 계약

계약유형 A-④의 도식화

음악 공연 분야의 무대디자인, 의상디자인, 무대기술, 조명기술, 음향기술 등의 분야에서는 팀단위 일괄수

주계약이 매우 빈번하게 진행됩니다. 이때 주최사 등은 개인 예술인과 1:1 문화예술 용역계약을 합니다. 이 

계약은 형식상 주최사와 예술인 사이의 개인 용역계약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계약을 맺은 예술인은 다른 스태프의 인건비와 기타 비용을 포함한 계약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계약서에는 이러한 사항이 자세히 표기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서 모든 계약비용이 계약을 맺은 예술인의 인

건비로만 보일 수 있습니다. 계약을 맺은 예술인은 주최사로부터 모든 비용을 받아 다른 스태프의 인건비를 

나눕니다. 

무대디자이너, 의상디자이너, 무대감독, 무대조감독, 조명/음향/기계감독, 크루의 대표 등이 전통적으로 이

러한 계약을 맺습니다. 이들은 계약비용을 받아 다시 하위 스태프와 나누거나 제작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

기도 합니다.

일반적으로 무대 디자이너, 무대감독 대표 등이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고용하여 업무를 수행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때 팀원 등은 예술인 고용보험이 적용되나 팀 대표(팀장)은 사업주의 의무를 지게 됩니

다. 예외적으로 무대 디자이너, 무대감독 대표 등이 계약만 대표로 했을 뿐 다른 팀원들과 동일한 지위에서 노

무를 제공했다면 팀장과 팀원 등은 모두 예술인 고용보험이 적용되며, 이때 주최사 등이 사업주가 됩니다.

A-⑤ 계약유형 개인과 개인 간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하는 경우

개인(예술인) 개인(예술인)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

계약유형 A-⑤의 도식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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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인 고용보험은 사업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개인 간 계약에는 예술인 고용보험이 적용되지 않습

니다. 다만 이러한 사용관계가 지속적ㆍ반복적으로 이루어져 감독 등이 실질적으로 업으로 한다고 판단되면 

피고용 예술인은 예술인 고용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사용자인 개인이 사업주가 됩니다.

 B 계약유형: 주최사 등과 사업체가 계약하는 유형 

B-① 계약유형 주최사 등이 사업체 등(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등)과 계약하는 경우

주최사 등

사업체(법인 등)

개인(예술인)근로계약
맺은 직원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

도급계약

계약유형 B-①의 도식화 

공연주최사가 공연주관사, 무대/의상/분장제작소, 장비대여업체, 전문인력회사, 공연, 홍보마케팅업체, 티

켓판매대행사 등과 업체 간 계약을 하는 경우입니다. 이때 도급업체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이들은 근로계약 

또는 용역계약의 형태로 계약합니다. 도급업체와 근로계약을 하면 일반근로자 고용보험이 적용되고 용역계

약을 하면 예술인 고용보험이 적용됩니다. 이 경우 도급업체가 사업주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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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② 계약유형 : 주최사 등이 사업체 등과 계약을 맺고, 계약을 맺은 사업체 등이 다시 사업체와 도급계약

을 통해 수행하는 경우 또는 B-③ 계약유형 : 주최사 등이 여러 개의 사업체 등과 계약을 맺고, 계약을 맺

은 사업체 등이 다시 다른 사업체와 도급계약을 통해 수행하는 경우

주최사 등

사업체(법인 등)
-원수급인

사업체(법인 등)
- 하수급인

개인(예술인)

사업체(법인 등)
- 하수급인

근로계약
맺은 직원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

도급계약

하도급계약

계약유형 B-②의 도식화

주최사 등(발주자)

사업체
(원수급인)

사업체
(하수급인)

무대감독
(원수급인)

사업체

개인(예술인)
사업체

(하수급인)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

도급계약

하도급계약 하도급계약

도급계약도급계약

계약유형 B-③의 도식화

공연주최사는 다양한 도급업체와 업체 간 계약을 합니다. 그러면 도급업체는 예술인을 고용해 업무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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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하게 됩니다. 이때 예술인은 도급업체와 근로계약 또는 용역계약을 하는데, 근로계약을 하면 일반근로자 

고용보험을 적용받고 용역계약을 하면 예술인 고용보험을 적용받습니다. 

만약 도급업체의 업무를 완성하기 위해 노무를 제공하고 도급업체와 계약했다면 도급업체가 사업주가 될 

수 있습니다. 무대디자인, 의상디자인, 무대기술, 음향기술, 조명기술, 장비대여업체, 인력업체 등이 이러한 

계약 형태가 많습니다.

그러나 음악 공연에서는 주최사와 주관사가 별도로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관사는 주최사의 도급을 받

아 공연기획 및 운영 업무를 대행하여 진행하는 사업체로, 공연에 대한 제작투자와 수입 취득, 최종 제작 책

임은 주최사가 지게 됩니다. 이때 주관사는 주최사를 대신해 업무를 수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술인이 계

약을 체결한 당사자는 주관사이므로 이때 도급업자인 주관사가 사업주의 권한을 가집니다. 주최사가 사업주

가 되기 위해서는 예술인과 주최사 간에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또한 「고용보험법 시행령」에 따라 ‘국가, 지자체 또는 공공기관에서 발주하는 문화예술사업’이 ‘하나의 사

업(발주자)에 여러 차례 도급된 경우 원수급인이 하수급인이 계약한 예술인의 피보험자격을 신고’하도록 하

고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사업이 ‘국가, 지자체 또는 공공기관에서 발주하는 문화예술사업’일 경우 하도급계약을 맺은 

사업체와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맺은 예술인에 대해 피보험자격 신고와 보험료 납부 의무는 원수급인에 

해당하는 1차 도급업체가 지게 됩니다. 

국가, 지자체 또는 
공공기관 등(발주자)

사업체
(원수급인)

사업체
(하수급인)

무대감독
(원수급인)

사업체

개인(예술인)
사업체

(하수급인)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

도급계약

하도급계약 하도급계약

도급계약도급계약

계약유형 B-③-ⅲ의 도식화



 131

3. 음
악

 공
연

 분
야

 

주: 위의 분류는 이해를 돕기 위한 예시로, 실제에서는 그림과 다른 유형의 계약을 하는 경우도 많을 수 있음

매니지먼트사

공연 주최사(원청)

공연기획, 홍보마케팅, 하우스매니저, 티켓매니저, 대관담당, 
무대감독, 미술감독(계약유형 ①)

3자 계약

전속
계약

개인용역
(계약유형

③)

개인용역계약/
팀단위 계약
(계약유형 
②, ④)

용역계약
(계약유형 

②)

용역계약
(계약유형 

②)

용역계약
(계약유형 

②)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계약
(업체 간 계약)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계약
(업체 간 
계약)

근로계약
(계약유형 

①)

근로계약
(계약유형 

①)

개인용역계약
(계약유형 ②)

개인사업체 용역계약
(업체 간 계약)

업체 간 계약

지휘자,
음악/

예술감독,
연주자,
반주자

무대/의상
디자이너 

조수, 
무대/조명/
음향/기계
조감독,

오퍼레이터
크루

무대/
의상
디자
이너 
조수

무대/의상
제작소
스태프,
대여업체
스태프

연주자,
무대설치/
철수 인력,

안내원

무대제작소, 
의상제작소,
조명/영상/

음향 
장비대여업체

무대
제작소,
의상

제작소

무대/의상
제작소
스태프,
대여업체
스태프

연주자,
하우스
매니저, 

티켓매니저, 
홍보ㆍ

마케팅 인력

작곡가, 편곡자, 작사/대본작가,
지휘자, 음악/예술감독, 연주자, 

반주자, 연출자, 조연출, 드라마터그,
조율사, 분장사, 무대디자이너, 

의상디자이너, 무대감독, 무대조감독,
조명/음향/기계감독,조감독,

오퍼레이터/크루 팀 대표, 댄서

무대디자이너, 
의상디자이너

연주단체, 무대제작소,
의상제작소, 조명/영상/음향 

장비대여업체, 공연장,
홍보마케팅 외주업체, 

티켓 판매대행사

음악 공연 분야 종사자들의 계약 구조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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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유형과 예술인 고용보험의 적용

대

분

류

중

분

류

계약의 내용(세분류) 예시 고용보험 적용 및 사업주 

A

①
주최사 등이 개인(주최사 직원 등)과 근로계약을 

맺는 경우

공연기획, 홍보마케팅, 

하우스매니저, 티켓매니저, 

대관담당, 무대감독, 

미술감독, 연주자, 

무대/의상제작소 스태프, 

대여업체 스태프

일반근로자 고용보험 적용 

②
주최사 등이 개인(예술인 등)과 문화예술용역 관

련 계약을 맺는 경우 

작곡가, 편곡자, 작사/대본

작가, 지휘자, 음악/예술감

독, 연주자, 반주자, 연출자, 

조연출, 드라마터그, 조율

사, 분장사, 무대디자이너, 

의상디자이너, 무대감독, 

무대조감독, 조명/음향/기

계감독, 레코딩 엔지니어, 

음향 엔지니어, 조감독, 오

퍼레이터/크루 팀 대표, 무

대/의상 디자이너 조수, 무

대/조명/음향/기계 조감독, 

오퍼레이터, 크루, 댄서

예술인 고용보험 적용 

(주최사 등이 사업주가 됨) 

③

주최사 등이 개인 및 

전속 매니지먼트사 등

과 함께 3자 계약을 

맺는 경우

매니지먼트사와 개인 

예술인 간에 문화예술

용역 관련 계약을 맺

은 경우

지휘자, 음악/예술감독,

연주자, 반주자

예술인 고용보험 적용

(주최사 등이 사업주가 됨) 

④

주최사 등이 개인 예

술인과 팀 단위 일괄

수주계약을 맺는 경우

팀의 대표(팀장 등)가 

자기 이익을 위해 다

른 사람을 사용한 경

우에 해당한 경우
무대/의상 디자이너 조수, 

무대/조명/음향/기계 조감

독, 오퍼레이터, 크루

팀원, 조수, 보조원 등은 예

술인 고용보험 적용

(팀장이 사업주가 됨)

팀의 대표(팀장 등)가 

계약만 대표로 했을 

뿐 다른 팀원들과 동

일한 지위에서 노무를 

제공한 경우 

팀장, 팀원, 조수, 보조원 등

은 모두 예술인 고용보험 

적용

(주최사 등이 사업주가 됨) 

⑤

개인과 개인간 문화예

술용역 관련 계약을 

맺는 경우

문화예술용역을 업으

로 하지 않는 자연인

인 경우
무대/의상 디자이너 조수, 

무대/조명/음향/기계 조감

독, 오퍼레이터, 크루

예술인 고용보험 적용되지 

않음 

지속적ㆍ반복적으로 

이루어져 실질적인 업

으로 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예술인 고용보험 적용(노무

제공을 받는 자가 사업주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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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분

류

중

분

류

계약의 내용(세분류) 예시 고용보험 적용 및 사업주 

B

①

주최사 등이 사업체 

등과 계약을 맺는 경

우

도급을 받은 사업체와 

근로계약을 맺는 경우 
제작대행사, 무대/의상/분

장제작소, 조명/영상/음향 

장비대여업체

일반근로자 고용보험 적용

도급을 받은 사업체와 

개인이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맺은 경우

예술인 고용보험 적용

(도급업체가 사업주가 됨)

②

주최사 등이 사업체 

등과 계약을 맺고, 계

약을 맺은 사업체 등

이 다시 사업체와 도

급계약을 통해 수행하

는 경우

하도급계약을 맺은 사

업체와 근로계약을 맺

은 경우 

무대/의상 제작소, 

장비대여업체, 

인력업체, 주관사

일반근로자 고용보험 적용

하도급계약을 맺은 사

업체와 개인이 문화예

술용역 관련 계약을 

맺은 경우 

예술인 고용보험 적용

(하도급계약을 맺은 사업체

가 사업주가 됨)

국가, 지자체, 또는 공

공기관이 발주하는 문

화예술사업으로, 하도

급계약을 맺은 사업체

와 개인이 문화예술용

역 관련 계약을 맺은 

경우 

예술인 고용보험 적용

(원수급인인 1차 도급업체

가 피보험자격신고, 보험료

납부의무를 짐)

③

주최사 등이 여러 개 

사업체 등과 계약을 

맺고, 계약을 맺은 사

업체 등이 다시 다른 

사업체와 도급계약을 

통해 수행하는 경우

하도급계약을 맺은 사

업체와 근로계약을 맺

은 경우 

무대/의상 제작소, 

장비대여업체, 인력업체, 

주관사

일반근로자 고용보험 적용

하도급계약을 맺은 사

업체와 개인 간 문화예

술용역 관련 계약을 맺

은 경우 

예술인 고용보험 적용

(하도급계약을 맺은 사업체

가 사업주가 됨)

국가, 지자체, 또는 공

공기관이 발주하는 문

화예술사업으로, 하도

급계약을 맺은 사업체

와 개인 간 문화예술

용역 관련 계약을 맺

은 경우 

예술인 고용보험 적용

(발주자인 국가 등이 피보

험자격신고, 보험료납부의

무를 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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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례로 알아보는 문화예술용역 계약유형별 예술인 고용보험

프리랜서로 활동하는 연주자입니다. 일반 근로자처럼 일정하게 월급을 받는 것이 아닌데, 

고용보험 적용이 가능한가요? 보통 프로젝트가 끝나면 한꺼번에 보수를 받거나, 분할로 받

습니다.

예술인 고용보험은 일반 근로자처럼 일정급을 받지 않는 경우에도 적용됩니다. 참고로 예

술인의 고용보험료는 아래와 같이 산정됩니다.

아  래

예를 들어 3개월의 기간에 500만원의 보수를 받는 계약을 체결하고, 프로젝트 종료 후 일

괄적으로 보수를 지급받는다면, 총 보수액 500만원 중 비용(80%로 일괄 산정)을 공제한 

금액을 다음과 같이 우선 산정합니다.

500만원 × 80%(비용을 공제한 보수산정 비율) = 400만원 (월평균보수는 400만원 ÷ 

3개월 = 1,333,333원)이 됩니다.

고용보험 적용에 따른 예술인 고용보험료는 이 400만원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이 중 예

술인이 내야 하는 보험료는 월평균 보수의 0.7%입니다. 보험료는 세금처럼 원천공제 된 후 

나머지 금액이 보수로 지급됩니다. 예술인이 내야하는 고용보험료는 다음과 같이 0.7%인 

28,000원이 됩니다.

4,000,000원 × 0.7%(0.007) = 28,000원

이 때, 사업주도 동일하게 보수의 0.7%인 28,000원을 고용보험료로 부담하게 됩니다.

따라서 고용보험료는 0.7%의 두 배인 56,000원(보수의 1.4%)입니다. (다만 사업주가 지불

하는 고용보험료는 예술인에게 제공하는 보수에서 공제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실제 사업주가 매월 납부해야 하는 고용보험료와 예술인이 부담하는 고용보험료는 

다르게 이루어집니다.

우선 사업주는 예술인과의 계약에 따른 월평균보수(1,333,333원)에 대해 18,660원

(1,333,333×1.4%)을 매월 고용보험료로 먼저 납부하게 되고, 예술인에게는 실제 보수를 

지급하는 시기에 지급하는 보수에서 고용보험료를 0.7% 공제하고 지급하면 됩니다.

질문과 같이 프로젝트가 끝나고 한꺼번에 보수를 받는 경우, 마지막에 보수를 받을 때 한

꺼번에 고용보험료 28,000원을 사업주에게 납부하시면(사업주가 원천공제)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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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계약금-중도금-잔금 형식으로 분할 지급 받는 경우에는 각각 분할금에 대해 위와 같

이 산정됩니다. 예를 들어 계약금 200만원, 중도금 100만원, 잔금 200만원으로 분할지급 

받는 경우라면,

200만원 × 80%(보수산정 비율) = 160만원, 160만원×0.7% = 11,200원(계약금에 대한 

고용보험료) 

100만원 × 80%(보수산정 비율) = 80만원, 80만원×0.7% = 5,600원 (중도금에 대한 고

용보험료)

200만원 × 80%(보수산정 비율) = 160만원, 160만원×0.7% = 11,200원(잔금에 대한 고

용보험료)를 사업주가 보수를 지급할 때마다 원천공제하여 부담하게 됩니다.

참여하는 프로젝트마다 보수 편차가 매우 큰데, 이 경우 보험료는 어떻게 적용되나요?

계약서 상 계약기간은 공연 당일만 표시되어 있는데, 이 경우에도 예술인 고용보험이 적용되

나요? 이 때 고용보험 가입 기간은 당일 하루만 적용되나요? 그렇게 되면 구직급여 수급을 위

한 최소 조건인 이직 전 24개월 중 9개월 이상 보험료 납부라는 조건을 채우기 어렵습니다.

각각의 프로젝트의 보수 편차에 관계없이 각각의 보수에서 경비(20%)를 공제한 금액에 보

험료율을 곱하여 고용보험료를 산정합니다.

예를 들어 A라는 프로젝트를 300만원을 받았고 B라는 프로젝트를 250만원을 받았다면(기

간은 모두 2개월 가정),

A 프로젝트 보험료 = (300만원 × 80%) × 1.4% (사업주 0.7%, 예술인 0.7%) 

B 프로젝트 보험료 = (250만원 × 80%) × 1.4% (사업주 0.7%, 예술인 0.7%)

이렇게 각각 보험료가 적용됩니다.

단발성 공연을 위한 계약에도 예술인 고용보험이 적용됩니다. 다만 예술인 고용보험 적용

을 위한 기간 설정은 계약서 내 적힌 기간에 따라 적용하게 됩니다. 따라서 계약기간은 공

연 당일뿐만 아니라 연습기간, 준비기간 등을 포함해 설정하는 것을 권장하고 있으며, 기간

의 설정은 계약당사자의 상호 협의에 의해 결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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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이기 때문에 프로젝트 건(작품)당 계약하는 경우가 많고, 동시에 여러 프로젝트의 

준비를 함께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고용보험 적용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연주자의 경우 계약기간이 짧은 단기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렇다보니 구직급

여 수급요건인 ‘이직일 이전 24개월 중 9개월 이상 보험료 납부’라는 조건을 채우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단기계약의 경우 어떻게 기간을 인정받나요?

계약기간이 1개월 미만인 예술인을 단기예술인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단기예술인은 월 11일 

이상을 근무하면 피보험단위기간을 1개월로 산정합니다. 예를 들어, 한 달 동안 11일 이상을 

근무했을 경우에는 피보험단위기간이 1개월로 산정되며, 월 11일 미만으로 근무했을 경우에

는 해당 월의 노무 제공일을 모두 합산한 일수를 22(일)로 나눈 값을 피보험단위기간인 월로 

환산합니다.

구체적인 산정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1월 : 11일 근무 → 1개월 근무로 간주

2월 : 15일 근무 → 1개월 근무로 간주

3월 : 10일 근무

4월 : 9일 근무

5월 : 8일 근무

⇒ (10+9+8)÷22일=1.2 → 3~5월 합산하여 1.2개월 근무로 간주

한편, 예술인은 1일 근무 시간의 격차가 있더라도 근무 일수는 1일로 산정하고 있으며, 노무

를 제공한 날부터 익일까지 시간이 연속하여 노무가 이어진 경우에는 노무제공일수를 2일

로 산정합니다.

프로젝트 별로 고용보험을 별도로 적용합니다. 예를 들어 A라는 프로젝트의 수행기간이 1

월 1일~15일까지이고, B라는 프로젝트의 수행기간이 1월 10일~20일까지라고 한다면

A 프로젝트(1월 1일~15일) : 15일

B 프로젝트(1월 10일~20일) : 11일이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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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이 때 겹치는 날이 6일 발생하게 됩니다(1월 10일~15

일). 겹치는 날은 1일로만 산정되고, 고용보험을 적용받습니다. 즉 1월 1일~1월 

20일이 고용보험 적용을 받게 되면 총 20일로 고용보험을 적용하게 됩니다.

15일(A) + 11일(B) - 6일(겹치는 날) = 총 20일

대부분의 예술인들이 행정 처리에 익숙하지 않습니다. 예술인이 직접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보험료 납부를 내야 하나요? 고용보험 행정처리는 누가, 어떻게 해야 하나요?

프리랜서 작곡가로 활동하면서 계약서를 써본 일이 한 번도 없습니다. 대부분의 예술인들이 

계약서 없이 일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구두계약 또는 서면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는 

예술인 고용보험이 적용되지 않나요?

예술인 고용보험에 대한 피보험관리의 주체는 예술인과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맺은 

사업주입니다. 따라서 보험료 납부 등 행정처리는 사업주가 하게 됩니다. 사업주는 예술인

들에게 보수를 지급할 때  예술인의 고용보험료(0.7%)를 원천징수한 후 나머지 금액을 보

수로 지급하면 됩니다.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라고 해도 예술인 고용보험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

제로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에 대한 사실관계를 증빙하기 어려우므로 서면계약 체결이 

필요합니다.

참고로, 「예술인 복지법」 제4조의4에 따라 문화예술용역과 관련된 계약의 당사자는 반드시 

서면으로 된 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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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한 공연의 주최사와 주관사가 다릅니다. 저는 주관사와 계약을 체결했지만 공연의 최종 

권한은 주최사에게 있습니다. 저의 고용보험 사업주는 주최사입니까? 주관사입니까?

주관사는 주최사로부터 도급을 받은 도급업체이고, 예술인이 도급업체와 용역계약을 체결

한 경우에는 주관사가 사업주가 됩니다. 주최사가 공연의 최종 권한을 가졌다 하더라도 주

관사에 일부 업무를 도급한 것이므로 도급업체로서 예술인에 대한 고용 관련 의무를 지게 

됩니다. 주최사가 사업주가 되기 위해서는 예술인의 계약이 주최사와 이루어져야 합니다.

초청강사는 일반근로자 고용보험이 적용되고, 예술인 고용보험은 공연을 기획 및 제작에 

직접 참여하였을 경우에만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체결한 후 가입할 수 있습니다. 

신진예술가들 대상으로 공연기획이나 제작 등 관련 분야 강사를 초청해서 계약하고 강의하

는 워크숍을 진행하려고 하는데 강사들도 예술인 고용보험 적용 대상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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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음반과 음원은 어떤 과정을 거쳐 제작되고 직종은 어떻게 분류될까

 음반과 음원은 어떤 과정을 거쳐 완성되나 

음반과 음원 제작과정은 일반적으로 기획 및 제작, 창작, 레코딩, 음반 및 음원 발매나 유통, 공연에 이르

는 다섯 단계로 구분할 수 있으며, 이는 아래와 같이 도식화할 수 있습니다.

음반 및 음원 제작과정

기획, 제작

■  음반 및  
음원 기획,  
제작(사)

■ 매니지먼트
■ 에이전시
■ 음반사

창작

■ 작사
■ 작곡
■ 편곡

레코딩

■ 녹음
■ 튜닝
■ 에디팅
■ 믹싱
■ 마스터링

음반 및 음원
발매, 유통

■  음원 및  
음반 발매

■ 유통
■ 홍보

공연

■  음반 및  
음원 기획,  
제작(사)

■  공연기획 및 
제작

■ 매니지먼트
■ 에이전시
■ 유통사

기획사와 제작사가 중심이 되는 기획ㆍ제작 단계

기획과 제작 단계에서는 음반 및 음원을 기획ㆍ제작합니다. 일반적으로 음반사나 기획사, 엔터테인먼트로 

불리는 대중문화예술기획업 사업체들이 음반 및 음원 분야의 핵심 콘텐츠인 음원 및 음반 내용 제작에 직접 

관여하는 예술인, 그리고 관련 엔지니어 등과 계약 관계를 형성합니다. 이 과정에서 사업체가 예술인에 대한 

발굴, 훈련, 지도, 상담 등의 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매니지먼트 역할을 병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사

업체들은 음반사, 기획사, 제작사, 매니지먼트, 에이전시 등으로 다양하며 음반 및 음원 제작 초기 단계뿐만 

아니라 제작과정 전반에 관여하기도 합니다. 한편, 초기 기획, 제작 단계의 목적이 음반이나 음원과 같은 품

목의 생산인 경우도 있으나, 공연인 경우도 있습니다.

4. 음반 및 음원 제작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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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사, 작곡, 편곡을 수행하는 창작 단계

음악 창작은 기획 및 제작 단계에 이어 수행되나, 경우에 따라 예술인에 의해 제작 단계가 선행되기도 합

니다. 이 단계에서는 주로 작사, 작곡, 편곡이 수행됩니다. 이때 개인 창작자 외에도 작사, 작곡, 편곡을 병행

하는 싱어송라이터나, 집단 형태의 밴드 등이 창작 단계를 주도하기도 합니다. 또한 음반 및 음원 연주, 즉 

실연을 수행하는 악기 연주자들도 참여합니다. 이처럼 제작과정 중 한 가지 이상 다양한 역할을 중복해서 수

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녹음을 진행하는 레코딩 단계

레코딩 단계는 녹음 과정입니다. 클래식 음악 공연의 경우 이미 창작된 작품을 녹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중음악 분야에서는 창작단계에서 작곡, 작사 등을 거친 작품을 가수가 부르거나, 연주자들이 연주한 것을 

음반 및 음원으로 기록하거나 저장하는 단계입니다. 녹음 주체는 실연자인 가수 및 연주자를 포함한 예술인, 

그리고 작곡, 작사나 편곡을 포함하여 디렉팅을 수행하는 프로듀서, 녹음을 진행하는 레코딩 엔지니어들이 

주를 이룹니다. 

레코딩 단계도 세부적으로는 튜닝(tuning), 에디팅(editing), 믹싱(mixing), 마스터링(mastering) 등으로 구성됩

니다. 튜닝은 녹음된 가수의 노래, 연주자나 단체의 연주 소리를 적절하게 조율하는 것입니다. 에디팅은 편

집, 믹싱은 곡을 구성하는 각 트랙의 주파수와 공간감을 조절하여 음향을 조화롭게 다듬어주는 작업을 말합

니다. 마스터링은 믹싱을 마친 음원들 간 밸런스를 조절하고 음색을 보정한 뒤 유통을 위한 최종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단계입니다.

음반 및 음원 발매와 유통 단계

이러한 과정을 거쳐 음반 또는 음원이 제작사나 기획사, 음반사 등을 통해 발매되어 유통됩니다. 이때 홍

보 작업도 병행됩니다. 

콘서트, 방송 활동 등 공연 단계 

음반 또는 음원 홍보를 위한 콘서트 외에도 방송이나 외부 행사 등에 참여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음반 및 

음원 완성물을 중심으로 한 공연 또한 제작과정에 포함할 수 있습니다. 별도의 단독 공연과 구분하여, 음반 

또는 음원 홍보 활동을 위해 방송에 출연하거나, 외부 행사에 참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공연 단계에서는 가수나 연주자, 엔지니어들 외에도 댄서가 투입되기도 합니다. 공연은 음반 및 음원의 발

매, 유통 단계에서와 유사하게, 온라인, 오프라인에서 다양하게 구현됩니다. 이에 따라 공연과 관련된 온라인 

플랫폼 또는 방송사, 오프라인 공연대행사 등과의 업무도 발생합니다. 그러나 음반 및 음원을 기획, 제작하

는 단계와 공연을 기획, 제작하는 것은 통상적으로 다른 차원으로 구분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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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종은 어떻게 분류되나 

음반 및 음원 제작 분야의 주요 직종은 제작과정별로 다음과 같이 구분할 수 있습니다. 

첫째, 기획, 제작 단계에서는 음반사, 기획사, 제작사, 에이전시에 소속된 관련 종사자들이 있습니다.

둘째, 창작 단계에서는 음반 및 음원 분야의 핵심 창작 집단이라 할 수 있는 작곡가, 작사가, 편곡가, 연주

자(대중음악), 싱어송라이터 등이 포함됩니다.

셋째, 레코딩 단계에서는 가수, 연주자, 지휘자 그리고 레코딩 엔지니어 관련 직종들이 포함됩니다.

이어 음반 및 음원의 발매, 유통 단계에서는 기획, 제작 단계에 관여한 종사자들이 직무를 수행하는 경우

가 많으며 별도 발매, 유통 전문회사 종사자도 해당됩니다. 

이와 구분하여, 공연을 목적으로 음반 및 음원이 창, 제작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단계에서는 공연 대행

사 관련 직종들이 포함될 수 있으며, 실연자로 댄서가 추가될 수 있습니다.

음반 및 음원 제작 분야 종사자의 직종

구분 분야 직종

창작 창작 분야 작곡가, 작사가, 편집자, 싱어송라이터, 가수

실연 연주 분야 연주자, 댄서

기술

지원

등

기술지원 분야 레코딩 엔지니어, 음향 엔지니어, 기타 스태프 등

행정지원 분야
(예술인 고용보험 적용) 기획자, 제작자 등

(예술인 고용보험 적용 제외) 유통업자, 매니저 등

음반 및 음원 제작 분야를 구성하는 직종은 크게 창작과 실연, 기술지원 등의 분야에 따라 각 영역 내에서 

분화된 전문적 업무를 수행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중복적으로 직무를 수행하는 경우가 많고, 주로 특

정 업무를 중심으로 제작 단계에 관여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즉, 개별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개인

별 직종 간 협업을 수행하는 것입니다. 

음반 및 음원 분야는 이 때문에 종사상 지위도 매우 다양한 편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연주자 겸 작곡가, 댄

서 겸 사업가, 레코딩 스태프 겸 음향업체 직원 등으로 한 개인이 다양한 종사상 지위를 겸하거나 다양한 직

무 역할을 수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음악 산업을 구성하는 기술과 매체환경의 변화에 따라 최근에는 음반 및 음원 분야 내에서 데이터 분

석 및 관리 직종도 빠른 속도로 생겨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이러한 음악계의 특성이 어떠한 고용구조 또는 

계약구조로 작동되는지를 중심으로, 새로운 직무나 직종에 대한 분석이 보다 필요한 상황이기도 합니다.

현재까지는 핵심 창작 집단인 작곡가, 작사가, 편집자나 싱어송라이터, 가수와 같은 창작 분야 종사자들이 

대부분 여전히 서면계약을 거의 하지 않고 비공식적 구두계약을 체결하는 관행이 많은 것으로 보입니다. 이

러한 음악계 특수성을 고려하여 확인 가능한 주요 계약 관계를 파악한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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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유형과 예술인 고용보험 적용 여부 판단 기준

음반 및 음원 분야에서는 핵심 창작 직군 종사자인 연주자, 댄서, 그리고 주요 기술지원 종사자인 스태프

를 중심으로 사업체와 개인 간, 사업체와 사업체 간에 다양한 계약이 체결됩니다. 제작과정의 업무가 순차적

으로 정형화되어 있지 않고 사업체와 예술인 개인 간의 계약 관계도 다양한 형태로 형성됩니다.

 A 계약유형: 사업체와 개인이 계약하는 유형 

음반 및 음원 분야 주요 종사자들이 사업체와 직접 체결하는 대표적인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 사례는 다

음과 같습니다.

첫째, 음악 관련 법인과 음반 및 음원 분야 주요 종사자가 맺는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입니다. 이때 사업

체는 음반사, 제작사, 방송사나 음향업체 등이 해당됩니다.

둘째, 음악 외 법인으로 민간기업이나 기타 사업체가 음반 및 음원 분야 주요 종사자와 직접 맺는 문화예

술용역 관련 계약입니다. 

셋째, 개인사업자 등 법인사업체와 음반 및 음원 분야 주요 종사자가 직접 체결하는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

약입니다. 연주자가 유명 가수나 밴드의 음원 레코딩 세션 연주를 하는 경우, 유명 가수나 밴드가 제작, 주최

하는 공연의 댄서로 참여하는 경우 또는 한시적으로 공연음향 감독이나 팀원으로 엔지니어, 스태프 직무를 

중심으로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형성하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그 외, 공공기관과 음반 및 음원 분야 주요 종사자가 직접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맺는 경우도 있습니

다. 이때 연주자, 댄서 또는 엔지니어나 스태프 등은 공공기관이 주최하는 공연에 참여하거나 한시적인 음원 

및 음반 제작을 목적으로, 계약관계를 형성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이러한 계약유형은 세부적으로 다음과 같이 구분할 수 있습니다.

A-① 계약유형  음악 관련 법인, 음악 관련 개인사업자 등의 사업체가 개인과 근로계약을 하는 경우 

(일반근로자 고용보험 적용)

음악관련 법인,
음악관련

개인사업자 등

해당사 직원,
개인(예술인)

근로계약

계약유형 A-①의 도식화

음악 관련 법인, 개인사업체 등이 해당 사업체 직원을 직접 고용하는 근로계약을 하는 경우, 또는 음반 및 

음원 관련 종사자와 근로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일반근로자 고용보험이 적용됩니다. 음반 및 음원 분야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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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스타를 중심으로 사업체와 전속계약을 하는 일이 많습니다. 그런데 해당 계약 내용을 근로계약으로 판단

할 수 있는지는 계약 내용을 중심으로 판단해야 하지만 이는 매우 드물다고 합니다.

A-② 계약유형  음악 관련 법인, 음악 관련 개인사업자, 음악 외 법인 또는 공공기관과 개인이 문화예술용

역 관련 계약을 하는 경우

음악관련 법인,
음악관련

개인사업자,
음악 외 법인,
공공기관 등

개인(예술인)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

계약유형 A-②의 도식화

이는 음반 및 음원 분야의 대표적인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의 형태입니다. 연주자, 댄서, 엔지니어나 스태

프 등 주요 종사자와 음악 관련 법인, 음악 관련 개인사업체, 음악 외 법인이나 공공기관 등 간에 체결됩니다. 

이때 음악 관련 법인이 경우에 따라 또 다른 발주처와 계약 관계를 통해, 도급구조로 별도 노무 수행자들과 계

약 관계를 형성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본 계약유형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즉, 음악 관련 법인, 음악 관련 

개인사업체, 음악 외 법인이나 공공기관 등이 특정 노무를 제공하는 음반 및 음원 분야 개인 종사자와 문화예

술용역 관련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하는데, 이는 예술인 고용보험 적용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A-③ 계약유형  음악 관련 법인, 음악 관련 개인사업자, 음악 외 법인, 공공기관 등이 매니지먼트사와 함

께 3자 계약을 하는 경우

음악관련 법인,
음악관련

개인사업자,
음악 외 법인,
공공기관 등

사업체

매니지먼트사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 전속계약

개인(예술인)

계약유형 A-③의 도식화

매니지먼트사 소속 예술인이 3자 계약을 한 경우, 노무제공을 받는 음악관련 법인 등이 사업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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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④ 계약유형  음악 관련 법인, 음악 관련 개인사업자, 음악 외 법인, 공공기관 등이 음반 및 음원 분야 

개인 예술인과 팀 단위 일괄수주계약을 하는 경우

음악관련 법인,
음악관련

개인사업자,
음악 외 법인,
공공기관 등

대표 예술인
(감독, 팀장 등)

팀원,
보조원 등

팀 단위
일괄 수주 계약

계약유형 A-④의 도식화

음반 및 음원 분야에서 용역 노무를 1차적으로 발생시키는 사업체가 팀 단위와 일괄수주계약을 하는 경우

도 있습니다. 이때 사업체가 개인과 계약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으나 실제로 계약하는 예술인이 계약 내용을 

수행하기 위하여 내용적으로 필요한 음반 및 음원 분야 관련 종사자를 함께 구성해 해당 인건비나 소요 비용

을 고려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입니다. 일반적으로 팀장 등 대표예술인이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

을 고용하여 업무를 수행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때 팀원 등은 예술인 고용보험이 적용되나 팀 대표은 사업주

의 의무를 지게 됩니 다. 예외적으로 팀장 등 대표예술인이 계약만 대표로 했을 뿐 다른 팀원들과 동일한 지위

에서 노무를 제공했다면 팀장과 팀원 등은 모두 예술인 고용보험이 적용되며, 이때 음악관련 법인 등이 사업

주가 됩니다.

A-⑤ 계약유형 음반 및 음원 분야 개인 예술인 간 계약

개인(예술인) 개인(예술인)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

계약유형 A-⑤의 도식화

예술인 고용보험은 사업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개인 간 계약에는 예술인 고용보험이 적용되지 않습

니다. 다만 이러한 사용관계가 지속적ㆍ반복적으로 이루어져 감독 등이 실질적으로 업으로 한다고 판단되면 

피고용 예술인은 예술인 고용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사용자인 개인이 사업주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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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계약유형: 사업체와 사업체가 계약하는 유형 

B-① 계약유형 음악 관련 법인, 음악 외 법인 등이 또 다른 법인사업체와 계약하는 경우

음악관련 법인,
음악관련 개인사업자,

음악 외 법인 등
CP(Content Provider)

사업체(법인 등)

개인(예술인)근로계약
맺은 직원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

도급계약

계약유형 B-①의 도식화

음반 및 음원을 제작하거나 공연을 할 때 사업체가 도급계약 구조로 또 다른 법인사업체와 계약을 체결하

는 경우, 하위단계에서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실질적인 노무를 발생시킨 도

급 사업체가 예술인 고용보험상 사업주의 의무를 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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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② 계약유형: 주최사 등이 사업체 등과 계약을 맺고, 계약을 맺은 사업체 등이 다시 사업체와 도급계약

을 통해 수행하는 경우 또는 B-③ 계약유형: 음악 관련 법인, 음악 외 법인 등이 또 다른 법인사업체와 계

약하며, 도급계약 구조를 확장하는 경우

음악관련 법인,
음악관련 개인사업자,

음악 외 법인 등
CP(Content Provider)

사업체(법인 등)
-원수급인

사업체(법인 등)
- 하수급인

개인(예술인)

사업체(법인 등)
- 하수급인

근로계약
맺은 직원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

도급계약

하도급계약

계약유형 B-②의 도식화

음악관련 법인, 음악관련 개인사업자,
음악 외 법인 등

사업체
(원수급인)

사업체
(하수급인)

무대감독
(원수급인)

사업체

개인(예술인)
사업체

(하수급인)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

도급계약

하도급계약 하도급계약

도급계약도급계약

계약유형 B-③의 도식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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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반 및 음원 분야에서는 다양한 도급업체를 경유하여 최종적으로 음반 및 음원 예술인에 이르는 계약 관

계가 존재합니다. 이 과정에서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이 체결되면 예술인 고용보험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때 노무를 발생시킨 도급업체가 일차적으로 예술인 고용보험의 의무를 지는 사업주가 될 수 있습니다. 

음반 및 음원 분야에서는 네트워크 내 협업 관행이 여전히 강하게 작동하는 편입니다. 이 때문에 제작사나 

기획사에 소속되어 근로계약을 체결한 관계가 아닌 용역계약 관계이거나,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노무를 

수행하는 경우도 많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서면계약서 작성률이 다른 문화예술 분야에 비

해 낮은 편이라고 파악되고 있기도 합니다. 이러한 음반 및 음원 산업의 현실을 고려할 때 용역계약서 작성 

여부와 관계없이 실제 노무를 중심으로 사업자와 종사자 간 관계가 사용 종속적이고 일정 기간과 금액 조건

을 만족하는 지속적ㆍ반복적 노무수행 사실이 확인 가능할 경우 예술인 고용보험이 적용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음반 및 음원 분야 종사자의 계약 구조 예시

음원 및 음반, 공연 발주처(원청)

근로계약: 음악 관련 법인, 음악 관련 개인사업자 등
(계약유형 A-①)

음악 관련 법인, 음악 관련 
개인사업자, 음악 외 법인 등

사업체 간 계약
(계약유형 B-②, B-③)

개인 간 계약
(계약유형A-⑤)

개인사업체 용역계약
(팀 단위 계약)

(계약유형 A-④)

무대디자이너, 
의상디자이너

개인용역계약
(계약유형 A-②)

작곡가, 편곡자, 
작사가, 싱어송라이터, 
가수, 연주자, 댄서, 
엔지니어, 스태프, 

팀 대표 등

개인용역계약
(계약유형 A-③)

작곡가, 편곡자, 
작사가, 싱어송라이터, 
가수, 연주자, 댄서, 
엔지니어, 스태프, 

팀 대표 등

사업체 간 계약
(계약유형 B-①)

음악 관련 법인,
음악 관련

개인사업자,
음악 외 법인 등

3자 계약

전속
계약

용역
계약

도급계약

주: 또 다른 계약유형이 있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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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유형과 예술인 고용보험의 적용

대

분

류

중

분

류

계약의 내용(세분류) 예시 고용보험 적용 및 사업주 

A

①
음악 관련 법인, 음악 관련 개인사업자 등이 개인

(직원 등)과 근로계약을 맺는 경우

기획자, 제작자, 유통 담당

자, 매니저, 기술, 행정지

원 분야, 마케팅, 데이터 

관리 직종 

일반근로자 고용보험 적용 

②

음악 관련 법인, 음악 관련 개인사업자, 음악 외 

법인 등이 개인(예술인 등)에게 노무를 제공하고,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맺는 경우 

작곡가, 작사가, 편집자, 

싱어송라이터, 가수, 

연주자, 댄서, 레코딩 

엔지니어, 음향엔지니어, 

기타 스태프

예술인 고용보험 적용 

음악 관련 법인, 음악 관련 개인사업자, 음악 외 

법인 등이 개인(예술인 등)과 저작권 중심의 별도 

용역계약을 맺는 경우

예술인 고용보험 적용되지 

않음

④

음악 관련 법인, 음악 

관련 개인사업자, 음악 

외 법인 등이 대중음

악 분야 개인 예술인

과 팀 단위 일괄수주

계약을 맺는 경우

• 팀의 대표(팀장 등)

가 자기의 이익을 

위해 다른 사람을 

사용한 경우에 해당

한 경우

작곡가, 작사가, 편집자, 

싱어송라이터, 가수, 

연주자, 댄서, 

레코딩 엔지니어, 

음향 엔지니어, 

기타 스태프

팀원, 조수, 보조원 등은 예

술인 고용보험 적용

(팀장이 사업주가 됨)

• 팀의 대표(팀장 등)

가 계약만 대표로 

했을 뿐 다른 팀원

들과 동일한 지위에

서 노무제공한 경우 

팀장, 팀원, 조수, 보조원 등

은 모두 예술인 고용보험 

적용

(주최사 등이 사업주가 됨) 

⑤

개인과 개인 간 문화

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맺는 경우 

• 문화예술용역을 업

으로 하지 않는 자

연인인 경우

작곡가, 작사가, 편집자, 

싱어송라이터, 가수, 

연주자, 댄서, 

레코딩 엔지니어, 

음향 엔지니어, 

기타 스태프

예술인 고용보험 적용되지 

않음 

• 지속적ㆍ반복적으로 

실질적인 노무제공

이 발생하였다고 판

단되는 경우 

예술인 고용보험 적용

(노무제공을 받는 자가 사

업주가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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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분

류

중

분

류

계약의 내용(세분류) 예시 고용보험 적용 및 사업주 

B

①

원청 음악 관련 법인, 

음악 관련 개인사업

자, 음악 외 법인 등이 

중간 사업체와 계약을 

맺는 경우 

• 도급업체와 근로계

약을 맺는 경우 

작곡가, 작사가, 편집자, 

싱어송라이터, 가수, 

연주자, 댄서, 

레코딩 엔지니어, 

음향 엔지니어, 

기타 스태프

일반근로자 고용보험 적용

• 도급업체와 개인이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맺은 경우

예술인 고용보험 적용

(도급업체가 사업주가 됨)

②

원청과 도급 사업체 

간에 계약을 맺고, 하

청계약을 맺은 사업체 

등이 다시 또 다른 사

업체와 도급계약을 통

해 수행하는 경우 

• 하도급계약을 맺은 

사업체와 근로계약

을 맺은 경우 

작곡가, 작사가, 편집자, 

싱어송라이터, 가수, 

연주자, 댄서, 

레코딩 엔지니어, 

음향 엔지니어, 

기타 스태프

일반근로자 고용보험 적용

• 하도급계약을 맺은 

사업체와 개인이 문

화예술용역 관련 계

약을 맺은 경우 

예술인 고용보험 적용

• 국가, 지자체, 또는 

공공기관이 발주하

는 문화예술사업으

로, 하도급계약을 맺

은 사업체와 개인이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맺은 경우 

예술인 고용보험 적용

(원수급인인 1차 도급업체

가 피보험자격신고, 보험료

납부의무를 짐)

③

원청과 도급 사업체 

간에 계약을 맺고, 도

급계약을 맺은 사업체 

등이 다시 또 다른 사

업체와 도급계약을 통

해 수행하는 경우 

• 하도급계약을 맺은 

사업체와 근로계약

을 맺은 경우 

작곡가, 작사가, 편집자, 

싱어송라이터, 가수, 

연주자, 댄서, 

레코딩 엔지니어, 

음향 엔지니어, 

기타 스태프

일반근로자 고용보험 적용

• 하도급계약을 맺은 

사업체와 개인 간 문

화예술용역 관련 계

약을 맺은 경우 

예술인 고용보험 적용

• 국가, 지자체, 또는 

공공기관이 발주하

는 문화예술사업으

로, 하도급계약을 맺

은 사업체와 개인 간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맺은 경우 

예술인 고용보험 적용

(발주자인 국가 등이 피보

험자격신고, 보험료납부의

무를 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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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례로 알아보는 문화예술용역 계약유형별 예술인 고용보험

예술인 고용보험의 적용대상에는 1개월 미만의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맺은 예술인(‘단

기예술인’)도 포함됩니다. 따라서, 일회적, 단기적 작업 또는 공연이더라도 문화예술용역 관

련 계약을 체결하였다면 예술인 고용보험이 적용됩니다.

고용보험료는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에 따른 계약금액을 기준으로 산출되는 월평균보수

(경비 20% 공제한 금액)의 1.4%(사업주 0.7%, 예술인 0.7%)이며, 예술인과 사업주가 1/2

씩 균등하게 부담합니다. 

예컨대, 월평균소득이 100만원인 경우 경비(20%)을 공제한 80만원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11,200원(80만원x1.4%)이 사업주가 근로복지공단에 납부해야하는 월별 고용보험료가 됩

니다. 한편, 사업주가 예술인에게 고용보험료를 원천공제할 때는 예술인의 부담분인 0.7%

에 해당하는 5,600원을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을 예술인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작품 계약 시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에 따른 일의 시작일부터 종료일까지가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근무 기간이 됩니다. 따라서,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서의 계약일을 명시해야하

며, 그렇지 않을 경우 간이계약 양식을 활용하여 계약기간 등을 상호합의하여 결정하고, 그

에 따라 고용보험에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일회성으로 작업 또는 공연에 참여해도 예술인 고용보험이 적용되는지, 보험료 산정은 어떻

게 하는지, 사업장과 어떤 비율로 고용보험료를 부담하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프리랜서로 건(작품)당 계약을 하는 경우 고용보험료 산정 시 근무 기간을 어떻게 적용하

나요?

대중음악 분야에서는 일회성 공연이나 2-3일간의 단기 작업을 진행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러할 경우 일한 기간은 어떻게 산정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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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기간이 1개월 미만인 예술인을 단기예술인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단기예술인은 월 11

일 이상을 근무하면 피보험단위기간을 1개월로 산정합니다. 예를 들어, 한 달 동안 11일 

이상을 근무했을 경우에는 피보험단위기간이 1개월로 산정되며, 월 11일 미만으로 근무했

을 경우에는 해당 월의 노무 제공일을 모두 합산한 일수를 22(일)로 나눈 값을 피보험단위

기간인 월로 환산합니다. 

구체적인 산정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1월 : 11일 근무 → 1개월 근무로 간주

2월 : 15일 근무 → 1개월 근무로 간주

3월 : 10일 근무

4월 : 9일 근무

5월 : 8일 근무

⇒ (10+9+8)÷22일=1.2 → 3~5월 합산하여 1.2개월 근무로 간주

한편, 예술인은 1일 근무 시간의 격차가 있더라도 근무 일수는 1일로 산정하고 있으며, 노무

를 제공한 날부터 익일까지 시간이 연속하여 노무가 이어진 경우에는 노무제공일수를 2일

로 산정합니다.

사업주는 원칙적으로 예술인 고용보험 가입대상자로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사업자인 예술인이 다른 사업체의 하도급을 받아 사업주가 아닌 예술인 개인 자격으

로 문화예술용역을 수행하고 그 대가를 받는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사

업자인 예술인도 예술인 고용보험의 가입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사업주인 예술인이 본인의 사업체와 무관하게 예술인으로서 활동하는 기간에는 해당 

계약 내용을 기준으로 예술인 고용보험 가입 대상자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대중음악 분야에서 본인이 예술가이면서 사업주인 경우, 예술인 고용보험을 어떻게 적용받

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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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분 비율이 가장 높은 제작사가 가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지분 비율이 동일할 경우 

공동 제작사 간 상호 합의하에 대표 제작사가 일괄 신고 의무를 부담합니다.

예술인 고용보험의 적용을 위해서는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만약, 

개인과 개인 간 계약을 맺을 시, 자연인이라면, 예술인 고용보험의 사업주로서의 의무를 부

담하도록 특정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술인 고용보험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사용자 개인이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그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면 사용자로 고용

보험에 가입 의무를 가집니다. 개인과 개인 간의 계약 내용이 다양할 수 있어 이와 같이 개

별적 검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즉, 실질적으로 지속적, 반복적 노무 제공이 발생하였다

고 판별이 가능한 사례는 예술인 고용보험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이때 사업주로서의 의무

는 사용자인 개인이 부담하게 됩니다. 

음반 작업이 공동제작형태로 진행되고, 계약서도 공동으로 작성할 경우 고용보험 신고는 누

가 해야하나요?

대중음악 분야에서는 개인 간 네트워크를 통해서 각자 맡은 작업을 수행하는 경우가 많습

니다. 이러한 경우에도 예술인 고용보험 적용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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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악은 어떤 과정을 거쳐 제작되고 직종은 어떻게 분류될까

 국악은 어떤 과정을 거쳐 완성되나 

국악 공연도 다른 공연예술장르와 유사한 과정을 거쳐 제작됩니다. 먼저 공연계획을 수립한 후 예술인과 

스태프를 섭외하고 계약하는 것으로 시작하여 극장을 대관하고 연습을 진행합니다. 공연제작과 연습이 진행

되는 동안 홍보마케팅이 이루어지며, 티켓을 판매하면 입장권 발매를 시작합니다. 이후 무대 셋업과 최종 리

허설을 마치면 본공연에 들어갑니다.

계획 수립

시장분석, 
공연계획 수립

팀, 규모 등 구성

예술인 및 스태프
섭외와 계약

입장권 발매

극장 대관

홍보마케팅

공연제작, 연습

무대 셋업,
최종 리허설

본공연

국악 분야 제작과정

공연주제와 시기를 조율하는 공연계획 수립 단계

공연계획 수립 단계에서는 공연제작을 위해 공연주제와 시기를 조율합니다. 구체적인 공연 프로그램을 구

성하고 어떤 연주단체 또는 연주자를 섭외할지 결정합니다. 극 형태의 공연을 기획할 때는 연출, 대본, 작곡 

38    문화예술용역 가이드라인에서 사용하는 국악이라는 용어는 “악·가·무”를 모두 포괄하는 광의의 의미이며, 따라서 전통공연예술의 기악, 성

악, 무용, 연희 분야를 모두 포함하고 있다.

5. 국악 분야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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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을 담당할 예술인을 섭외하는데, 이는 연극이나 뮤지컬과 같은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공연예산, 주최 

및 주관처가 결정되며 협찬, 후원업체 등도 대부분 이 시기에 섭외하여 확정합니다. 

국공립공연단체와 민간기획사는 공연계획을 수립할 때부터 확연한 차이를 보입니다. 국공립공연단체는 공

연장을 기반으로 운영되고, 대부분 전속단체가 있으므로 공연예산, 주최 및 주관처 확정 등이 매우 수월하게 

진행됩니다. 그러나 민간기획사는 공연주제와 시기를 결정하면서 공연이 가능한 공연장을 찾고 공연장 상황

에 맞는 작품으로 선정하는 과정에 동시에 진행되어야 하므로 대부분 계획 단계부터 어려움에 봉착합니다.

주요 예술인과 스태프 섭외

국공립공연단체가 전속단체 소속 예술인을 제외한 외부 협연자 또는 예술인이 포함되는 공연작품을 기획

하는 경우 이 단계에서 외부 예술인을 섭외합니다. 일반적인 음악 공연이 아닌 음악극/무용극/연희극 형태 

공연을 기획할 때 무대, 음향, 영상, 의상 등의 디자이너를 섭외하는 단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국악 분야 국공립단체들은 홍보마케팅, 진행스태프를 내부 인력으로 보유하고 있지만, 민간 기획사는 기

획·홍보, 공연진행 스태프를 충분히 보유하고 있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민간기획사는 주요 예술

인과 스태프 섭외에 많은 공을 들입니다.

극장 대관은 어떤 절차를 거치나

민간기획사는 공연장에서 정기대관이나 수시대관을 한다고 할 때 신청해서 대관을 진행합니다. 하지만 국

악 공연을 자주 하는 공연장이 한정적이다 보니 대관 신청 시 유명 공연장 몇 군데로 몰리는 경향이 있습니

다. 반면 국공립공연단체는 보유하고 있는 공연장의 연간 스케줄에 따라 공연 시기를 결정합니다. 부득이하

게 자체 공연장을 사용할 수 없을 때만 외부 극장을 대관하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공연 연습을 하고 제반 장치를 준비하는 공연제작 및 연습 단계

실연자들에게는 공연 연습이 진행되는 단계이면서 제작진에게는 공연에 필요한 기술 및 무대 관련 제반

장치를 준비하는 시점입니다. 국악공연은 대체로 단체 연습을 선호합니다. 소규모 실내악 공연이나 독주회

라 하더라도 반주자가 포함되는 경우가 많다 보니 주로 단체 연습을 합니다. 

관현악이나 극 공연을 연습할 때는 지휘자, 연출가 의도대로 파트별, 막별로 연습을 나누어 진행하기도 합

니다. 스태프는 연습 일정에 따라 공연 제작을 진행하며, 공연 연습에 들어가기 전 모든 출연진, 스태프와 계

약이 확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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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장권 발매와 홍보마케팅은 언제 시작할까

국공립예술단체는 대부분 자체 티켓 발권 시스템을 갖추었으며 온라인ㆍ오프라인으로 입장권 발매를 진

행합니다. 자체 발권 시스템이 없으면 대형 티켓 판매 사이트 또는 문화정보원의 문화N티켓 사이트를 통해 

발권합니다. 프레스 리허설이나 보도자료 배포, 마케팅도 이 시기에 진행됩니다. 

민간기획사는 국공립공연장을 대관하면 국공립공연장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홍보를 진행하고 티켓 발

권은 수기로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후원사와 협찬사가 확정되면 바로 홍보마케팅을 시작하는데, 대

부분 공연 홍보마케팅은 공연 시작 한두 달 정도 전에 이루어집니다.

무대 셋업과 최종 리허설

무대 세트 설치, 음향장비 세팅 등을 진행하는 단계로 본공연 규모와 기간에 따라 셋업과 리허설 기간이 

서로 다릅니다. 

음악극이나 창극처럼 무대 전체를 바꿔야 하는 공연은 장치 셋업에 시간이 많이 걸리지만, 독주회나 실내

악처럼 소규모 공연은 셋업 기간이 필요하지 않아 공연 당일 오전에 리허설을 하기도 합니다. 국악관현악 공

연은 대규모 인원의 의자를 세팅하고 음향을 설치하는 시간이 필요하므로 일반적으로 공연 1일 전에 셋업에 

들어갑니다.

작품을 무대에 올리는 본공연

소규모 공연은 공연장의 무대감독을 중심으로 공연이 진행되고, 관현악이나 극 공연은 연출가, 지휘자, 무

대감독 등의 신호(cue)에 맞춰 공연이 진행됩니다. 객석은 대부분 하우스매니저가 담당합니다.

 직종은 어떻게 분류되나 

국악 분야 종사자는 크게 공공 종사자와 민간 종사자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공공ㆍ민간 종사자는 다시 창

작 분야, 실연 분야, 기술 분야, 기획행정 분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국악 분야는 국공립공연장과 전속단체가 결합되어 있는 구조가 많아 음악이나 무용처럼 공연장, 예술단체

로 구분하기 어렵습니다. 민간에서 활동하는 예술단체가 있지만 이들은 대부분 실연자로 구성되어 있고, 몇

몇 단체만 단체에 상주하는 기획인력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악 공연을 전문으로 하는 기획사는 매

우 적습니다.

실연 분야에 종사하는 예술인(연주자, 가창자, 지휘자, 무용가, 연희자 등)은 예술단체(국공립극장 전속단

체)와 계약을 맺으며 협연은 예술단체와, 기획사 공연은 기획사와 공연 계약을 진행합니다.

국악 분야에서는 기획사가 주체적으로 공연을 기획해서 예술인을 섭외하기보다 실연자가 주체가 되어 기

획사를 선택해 공연과 관련된 행정 제반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또 일부 기획사들이 정부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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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사업에 선정된 후 예술인을 섭외해서 공연을 꾸리기도 합니다.

국악 공연 분야 종사자는 창작, 실연, 기술, 기획행정 분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창작 분야 직종은 대체로 

일정 규모 이상의 국악 공연에서 주로 볼 수 있으며, 공연 초기 단계에 투입됩니다. 작곡, 대본, 연출 등이 이

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실연 분야에는 연주자, 반주자, 지휘자, 무용가, 연희자 등이 포함되며, 연출

이나 조연출도 여기에 해당합니다.

무대, 영상, 음향 등 다양한 분야의 기술 스태프도 국악 공연에 투입됩니다. 일부 공연에서는 의상/분장 스

태프가 제외되기도 하지만 무대와 음향 관련 스태프는 대체로 모든 공연에서 활용됩니다. 기획행정 분야는 

공연기획, 홍보마케팅, 티켓매니저 등으로 구성되며, 공연장에서는 시설 운영 및 관리 담당, 하우스매니저, 

안내원 등이 포함됩니다.

국악 공연 분야 종사자의 직종

직무군 직  종

창작 분야

작곡가, 편곡자, 안무가, 예술감독, 작창, 작사

※ 창극/마당극: 대본작가 추가

※  창극/마당극 등 일부 극 공연: 무대디자이너, 조명디자이너, 의상디자이너, 분장디자이너,  

소품디자이너 추가

실연 분야
지휘자, 연주자(악기연주, 창자 등), 무용수, 연희자(풍물, 무속, 탈춤 등), 무형문화재, 전수자, 이수자

※ 창극/마당극: 연출가, 조연출, 드라마터그 추가

기술 분야
무대감독, 무대스태프, 기술감독, 기술스태프, 조명감독, 조명스태프, 

음향감독, 음향스태프, 영상감독, 영상스태프, 의상 스태프, 분장스태프, 자막운영, 촬영 등

기획행정 분야

(예술인 고용보험 적용) 공연기획 등

(예술인 고용보험 적용 제외) 홍보마케팅, 회계관리, 티켓매니저

※ 공연장: 시설운영 및 관리, 대관담당, 하우스매니저, 안내원

※ 예술단체: 단장, 회원관리

 국악 공연 제작의 특징 

국악 공연은 크게 국공립공연단체와 민간으로 나눠 특징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특히 국악 분야는 국공립 

단체의 수가 다른 어떤 예술 분야보다 많습니다. 그러다보니 공연시장이 국공립으로 많이 치우쳐 있는 불균

형한 상태입니다. 따라서 문화예술용역 계약을 맺는 예술인이 다른 장르에 비해 적을 수 있다는 구조적 특징

을 인지해야 합니다.

국악 분야 민간기획사는 공적 지원금, 후원이나 협찬에 많은 부분을 기대는 것이 현실입니다. 또 아직 민

간기획사 자체가 시장에 많이 뿌리내리지 못한 상황입니다. 민간기획사 중에는 자체 기획업무를 하면서 동

시에 실연자 행정 처리를 대행해주는 일종의 ‘대행’기획을 하는 곳도 있습니다. 

이때 대행기획은 실연자가 공연을 무대에 올리는 데 필요한 각종 행정적 지원을 맡아서 하는 것을 의미합

니다. 즉, 실연 예술인이 공연제작에 필요한 비용을 모두 가지고 있고 대행기획사에는 대행에 드는 비용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운영되다 보니 문화예술용역 계약의 주체를 구분하기가 쉽지 않은 문제점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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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의 유형과 예술인 고용보험 적용 여부 판단

국악 분야는 다른 분야에 비해 국공립단체의 비율이 매우 높으며 지원사업 의존도도 타 분야보다 심합니

다. 그러다보니 국가 등 지자체 발주 공연 형태가 많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예술인 고용보험의 사업주 특성

에서 주의가 필요합니다. 국공립단체에 소속되어 있는 예술인이 모두 단체와 근로계약을 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대형 기획사가 많지 않아 기획사가 공연을 수주해 예술인을 섭외하기도 하지만, 예술인이 행정 편의

상 기획사를 대행으로 활용하기 위해 기획사와 계약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타 분야와 다른 구조로 계

약이 진행된다는 점을 유념해야 합니다. 

이와 더불어 연극 분야의 소규모 극단에서 자주 나타나는 팀 단위 일괄수주계약 형태도 여전합니다. 계약 

또한 출연예술가 간에 구두로 하는 경우가 많아 예술인 고용보험을 위한 사업주 특정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

습니다.

 A 계약유형: 국공립단체ㆍ기획사 등과 개인이 계약하는 유형 

A-① 계약유형 국공립단체ㆍ기획사 등이 개인과 근로계약을 하는 경우(일반근로자 고용보험 적용)

국공립단체ㆍ기획사가 개인(국공립단체 직원, 무대기술감독, 기획자 등)과 근로계약을 하면 이들에게는 일

반근로자 고용보험이 적용됩니다. 국악 분야 종사자는 국공립단체에 소속되어 있는 경우가 많은데, 이들은 

모두 국공립단체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들은 별다른 사유가 없는 한 정년을 보장받으

며 예술활동을 지속합니다. 

이와 더불어 공연장을 소유하고 있는 국공립단체는 무대에 공연을 올리기 위해 필요한 대부분 인력을 직

원으로 채용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합니다. 이는 기획팀이나 홍보마케팅팀, 하우스매니저, 티켓매니저, 시설 

운영 및 관리 인력, 단순 무대제작 등을 담당하는 인력이 모두 국공립단체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있다는 의

미입니다. 

민간기획사는 기획과 홍보마케팅 업무를 담당하는 인력들과 근로계약을 해서 노무를 제공받는 경우가 있

지만 이렇게 근로계약을 하고 인력을 운용하는 국악 분야 민간기획사는 많지 않습니다.

국공립 단체/
기획사 등

제작사 직원,
개인(예술인)

근로계약

계약유형 A-①의 도식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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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② 계약유형  국공립단체ㆍ기획사 등이 개인과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하는 경우

국공립단체나 기획사는 기획된 공연을 무대에 올리는 데 필요한 직군인 작사가, 작곡가, 각색가, 번역가, 

연출가, 드라마터그, 실연예술가, 무대디자이너, 조명/영상/음향디자이너 및 그들의 하위팀원과 개별 용역계

약을 맺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계약한 예술인 및 기술 인력은 예술인 고용보험이 적용되며, 국공립단체나 

기획사가 사업주가 됩니다.

다만 작가, 작사가, 작곡가, 디자이너 등 창작 직군은 개인이 제공한 노무에 대한 순수 인건비만 약정하는 

경우도 있으나 연출가, 대본작가는 저작권 관련 계약 내용이 포함되기도 합니다. 따라서 순수 노무제공에 대

한 계약과 저작권 관련 계약을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규모가 작은 기획사일수록 용역계약을 하는 인력이 많은데, 이때 기획사가 사업주로서 역할을 하게 됩니다.

국공립 단체/
기획사 등

개인(예술인)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

계약유형 A-②의 도식화

A-③ 계약유형 국공립단체ㆍ기획사 등이 개인 및 전속 매니지먼트사 등과 함께 3자 계약을 하는 경우

대부분 예술인은 국공립단체ㆍ기획사와 개별적으로 용역계약을 하지만(A-② 계약유형) 국악 분야 예술인 

중 아주 일부는 매니지먼트사에 전속되어 있습니다. 이때는 예술인 선택에 따라 매니지먼트사와 함께 3자 계

약을 맺을 수 있습니다(계약유형 A-③). 이 경우 발주자인 국공립단체나 기획사 등이 사업주가 됩니다. 

국공립 단체/
기획사 등

매니지먼트사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 전속계약

계약유형 A-③의 도식화

개인(예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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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④ 계약유형 국공립단체ㆍ기획사 등이 개인 예술인과 팀 단위 일괄수주계약을 하는 경우

국공립단체의 경우 소속직원으로 근로계약을 하지 않는 대표적인 직군은 디자이너입니다. 무대와 관련된 

직군 중 감독급은 국공립단체에 소속되어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일부 분야의 디자이너와 기술감독들은 본인, 하위인력 인건비, 기타 비용 등을 포괄하는 팀 단위 일괄수주

계약을 국공립단체 또는 민간기획사와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표면상으로는 디자이너, 팀장 개인이 본인의 노무제공에 대한 보수만 약정하고 국공립단체와 1:1 

계약을 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 해당 보수에는 계약 당사자 인건비를 포함하여 하위인력 인건비, 기타 제

작ㆍ운영에 드는 비용까지 모두 책정되어 있습니다. 디자이너, 팀장 등이 국공립단체와 체결한 계약에 포함

된 조수, 스태프 등 하위인력 가운데는 디자이너 및 팀장과 서면계약을 하지 않고 구두로 합의한 다음 참여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디자이너, 기술 인력 대표가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고용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경

우가 많은데 이때 팀원 등은 예술인 고용보험이 적용되나 팀 대표(팀장)은 사업주의 의무를 지게 됩니다. 예

외적으로 디자이너, 기술 인력의 대표가 계약만 대표로 했을 뿐 다른 팀원들과 동일한 지위에서 노무를 제공

했다면 팀장과 팀원 등은 모두 예술인 고용보험이 적용되며, 이때 국공립단체/기획사가 사업주가 됩니다.

국공립 단체/
기획사 등

대표 예술인
(감독, 팀장 등)

팀원, 조수,
보조원 등

팀 단위
일괄 수주 계약

계약유형 A-④의 도식화

A-⑤ 계약유형 개인과 개인 간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하는 경우

예술인 고용보험은 사업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개인 간 계약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이러한 사

용관계가 지속적ㆍ반복적으로 이루어져 감독 등이 실질적으로 업으로 한다고 판단되면 팀원이나 조수 등은 

예술인 고용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는 사용자인 개인이 예술인 고용보험제도 상 사업주로서 의

무를 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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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예술인) 개인(예술인)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

계약유형 A-⑤의 도식화

 B 계약유형: 국공립단체ㆍ기획사 등과 사업체가 계약하는 유형 

B-① 계약유형 국공립단체ㆍ기획사 등이 사업체 등(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등)과 계약하는 경우

국공립단체ㆍ기획사는 무대ㆍ의상ㆍ분장제작소, 장비대여업체 등의 사업체들과 업체 간 계약을 체결하기

도 합니다. 도급업체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예술인이 도급업체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면 일반근로자 고용보험

이 적용되고 문화예술용역 계약을 하면 예술인 고용보험이 적용됩니다. 이 경우 도급업체가 사업주가 됩니다.

국공립 단체/
기획사 등

사업체(법인 등)

개인(예술인)근로계약
맺은 직원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

도급계약

계약유형 B-①의 도식화

B-② 계약유형: 국공립 단체/기획사 등이 사업체 등과 계약을 맺고, 계약을 맺은 사업체 등이 다시 사업체

와 도급계약을 통해 수행하는 경우 또는 B-③ 계약유형: 국공립 단체/기획사 등이 여러 개의 사업체 등과 

계약을 맺고, 계약을 맺은 사업체 등이 다시 다른 사업체와 도급계약을 통해 수행하는 경우

때로는 국공립단체ㆍ기획사와 문화예술용역 계약을 한 개인사업자(디자이너, 감독 등)가 무대제작소나 장

비대여업체, 인력업체와 업체 간 계약을 수행(계약유형 B-② 또는 B-③)하기도 합니다. 이때 하위단위에서 

수행하는 이들의 경우 도급업체와 근로계약 또는 용역계약 형태로 수행하게 됩니다.

만약 2차 도급업체(하수급인)와 예술인이 근로계약을 했다면 일반근로자 고용보험이 적용되며, 근로계약

이 아닌 문화예술 용역계약을 했다면 예술인 고용보험이 적용됩니다. 이때 무대제작소 등(하수급인)이 예술

인 고용보험 제도상 사업주로서 의무를 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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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고용보험법 시행령」에 따르면 ‘국가, 지자체 또는 공공기관에서 발주하는 문화예술사업’이 ‘하나의 

사업(발주자)과 다수 사업 간에 도급이 있는 경우에는 발주자가 원수급인 및 하수급인이 계약을 체결한 예술

인의 피보험자격을 신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사업이 ‘국가, 지자체 또는 공공기관에서 발주하

는 문화예술사업’일 경우, 하도급계약을 맺은 사업체와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맺은 예술인에 대해 피보

험자격 신고와 보험료 납부 의무는 발주자인 국가 등이 지게 됩니다.

국공립 단체/
기획사 등

사업체(법인 등)
- 하수급인

사업체(법인 등)
- 하수급인

개인(예술인)
사업체(법인 등)

- 하수급인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

도급계약

하도급계약

계약유형 B-②의 도식화

* 여기서 말하는 국공립 단체란 도급사업의 특례 적용을 받는 

국가, 지자체 또는 공공기관을 말하는 것이 아님

국가 등(발주자)

사업체
(원수급인)

사업체
(하수급인)

사업체
(원수급인)

사업체
(원수급인)

개인(예술인)
사업체

(하수급인)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

도급계약

하도급계약 하도급계약

도급계약도급계약

계약유형 B-③의 도식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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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공립공연단체

공연기획, 실연자(음악, 무용, 연희 등), 홍보마케팅, 하우스매니저, 
티켓매니저, 대관담당, 무대/음향/영상감독(계약유형 ①)

민간공연단체

공연기획, 실연자
(계약유형 ①)

개인사업체 용역계약
(계약유형 B-①)

무대디자이너, 
의상디자이너

업체 간 계약
(계약유형 B-①)

연주단체,
무대/의상제작소,

조명/영상/
음향 장비대여업체, 

공연장

개인용역계약
(계약유형 A-② ④)

작곡가, 편곡자, 
작사/대본작가, 지휘자, 
음악/예술감독, 안무가
연주자, 무용수, 연희자, 

반주자,
연출가, 조연출
(계약유형①)

디자이너, 
무대감독, 

무대조감독,
조명/음향/기계
감독, 조감독
오퍼레이터/
크루팀 대표
(계약유형 ②)

용역계약

무대/의상
디자이너 및 조수,
무대/의상 제작소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계약

(계약유형 B-② ③)

무대제작소, 
의상제작소,
조명/영상/

음향 장비대여업체, 

개인용역계약/
팀단위 계약

(계약유형 A-② ④)

무대/의상
디자이너 

조수, 
무대/조명/
음향/기계
조감독,

오퍼레이터,
크루

용역계약

연주자,
무대설치/철수 인력

용역계약 근로계약

무대/의상 
제작소 스태프, 

대여업체
스태프

무대/의상 
제작소 스태프, 

대여업체
스태프

주: 위의 분류는 이해를 돕기 위한 예시로, 실제에서는 그림과 다른 유형의 계약을 하는 경우도 많을 수 있음

국악공연 분야 종사자의 계약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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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유형과 예술인 고용보험 적용

대

분

류

중

분

류

계약의 내용(세분류) 예시 고용보험 적용 및 사업주 

A

①
국공립단체/기획사 등이 개인(직원 등)과 근로계

약을 맺는 경우

국공립단체 직원, 기획사 

직원, 무대/조명/음향 등 

기술감독

일반근로자 고용보험 적용 

②
국공립단체/기획사 등이 개인(예술인 등)과 문화

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맺는 경우 

예술감독, 안무가, 각색가, 

번역가, 연출가, 드라마터

그, 제작감독, 조연출, 작

가, 작사가, 작곡가, 조안

무, 음악감독, 음악조감독, 

오케스트라, 의상/분장 디

자이너 및 보조, 의상/분장 

제작소, 실연예술인(기악, 

성악, 무용, 연희 분야), 무

대 디자이너, 조명/영상/

음향 디자이너, 크루 

예술인 고용보험 적용 

(국공립단체/기획사 등이 

사업주가 됨) 

③

국공립단체/기획사 등

이 개인 및 전속 매니

지먼트사 등과 함께 3

자 계약을 맺는 경우 

매니지먼트사와 개인

(예술인 등) 간에 근로

계약을 맺은 경우

예술인 

일반근로자 고용보험 적용 

매니지먼트사와 개인

(예술인 등) 간에 문화

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맺은 경우

예술인 고용보험 적용

(국공립단체ㆍ기획사 등이 

사업주가 됨) 

④

국공립단체/기획사 등

이 개인 예술인과 팀 

단위 일괄수주계약을 

맺는 경우 

팀의 대표(팀장 등)가 

자기의 이익을 위해 

다른 사람을 사용한 

경우에 해당한 경우
디자이너와 조수, 팀 

대표와 팀원, 크루/

오퍼레이터

조수, 보조원 등은 예술인 

고용보험 적용

(디자이너, 팀장이 사업주

가 됨)

팀의 대표(팀장 등)가 

계약만 대표로 했을 

뿐 다른 팀원들과 동

일한 지위에서 노무제

공한 경우 

팀장, 팀원, 조수, 보조원 등

은 모두 예술인 고용보험 

적용

(국공립단체ㆍ기획사 등이 

사업주가 됨) 

⑤

개인과 개인 간 문화

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맺는 경우 

문화예술용역을 업으

로 하지 않는 자연인

인 경우 
디자이너와 조수, 팀장과 

팀원

예술인 고용보험 적용되지 

않음 

지속적ㆍ반복적으로 

이루어져 실질적인 업

으로 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예술인 고용보험적용(노무

제공을 받는 자가 사업주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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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분

류

중

분

류

계약의 내용(세분류) 예시 고용보험 적용 및 사업주 

B

①

국공립단체/기획사 등

이 사업체 등과 계약

을 맺는 경우 

도급을 받은 사업체와 

근로계약을 맺는 경우 
제작대행사, 무대/의상/

분장제작소, 조명/영상/

음향 장비대여업체 

일반근로자 고용보험 적용

도급을 받은 사업체와 

개인이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맺은 경우

예술인 고용보험 적용

(도급업체가 사업주가 됨)

②

국공립단체/기획사 등

이 사업체 등과 계약

을 맺고, 계약을 맺은 

사업체 등이 다시 사

업체와 도급계약을 통

해 수행하는 경우 

하도급계약을 맺은 사

업체와 근로계약을 맺

은 경우 

무대/의상 제작소, 

장비대여업체, 인력업체

일반근로자 고용보험 적용

하도급계약을 맺은 사

업체와 개인이 문화예

술용역 관련 계약을 

맺은 경우 

예술인 고용보험 적용

(하도급계약을 맺은 사업체

가 사업주가 됨)

국가, 지자체, 또는 공

공기관이 발주하는 문

화예술사업으로, 하도

급계약을 맺은 사업체

와 개인이 문화예술용

역 관련 계약을 맺은 

경우 

예술인 고용보험 적용

(원수급인인 1차 도급업체

가 피보험자격신고, 보험료

납부의무를 짐)

③

국공립단체/기획사 등

이 여러 개 사업체 등

과 계약을 맺고, 계약

을 맺은 사업체 등이 

다시 다른 사업체와 

도급계약을 통해 수행

하는 경우 

하도급계약을 맺은 사

업체와 근로계약을 맺

은 경우 

무대/의상 제작소, 

장비대여업체, 인력업체

일반근로자 고용보험 적용

하도급계약을 맺은 사

업체와 개인 간 문화예

술용역 관련 계약을 맺

은 경우 

예술인 고용보험 적용

(하도급계약을 맺은 사업체

가 사업주가 됨)

국가, 지자체, 또는 공

공기관이 발주하는 문

화예술사업으로,하도

급계약을 맺은 사업체

와 개인 간 문화예술

용역 관련 계약을 맺

은 경우 

예술인 고용보험 적용

(발주자인 국가 등이 피보

험자격신고, 보험료납부의

무를 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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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례로 알아보는 문화예술용역 계약유형별 예술인 고용보험

예술인 고용보험은 근로자처럼 매월 납부하는 것이 아니라 예술활동으로 소득을 얻었을 

때, 소득에서 고용보험료를 제하고 지급받는 형태로 납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술인이 공연 후 공연비를 한꺼번에 지급받거나 계약금+잔금의 형태로 지급받을 때에는 

사업주가 보수에서 20%(비용공제비율)를 제하고 남은 금액의 0.7%를 원천공제한 후에 예

술인에게 지급합니다. 예를 들어 100만원의 공연사례비를 받는 용역계약을 체결했다면, 

20%를 공제한 80만원이 실제 노무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인정이 되고, 80만원의 0.7%인 

5,600원이 예술인이 납부할 고용보험료입니다. 

그러나 예술인이 사업주로부터 월별로 보수를 지급받는 문화예술용역계약을 체결하였으

나, 월 평균 보수가 80만원이 넘지 않을 경우에는 80만원을 기준보수로 적용하여 80만원

의 0.7%인 5,600원을 원천공제한 후 지급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즉, 고용보험료를 산정하는 계약의 보수가 월 평균 8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실제 보수가 

아닌 월 80만원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산정·납부하게 됩니다. 사업주 A와 예술인 B간 5개월

(예. 2월~6월) 동안 300만원의 문화예술용역계약을 체결하고 3월, 5월, 6월, 각 3회에 걸

쳐 보수를 지급받기로 한 경우, 월평균보수를 산정할 경우 240만원(300만원×80%)÷5개

월인 48만원이 되어 예술인의 월 기준보수 80만원보다 낮아 월 80만원이 월평균보수가 됩

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 사업주와 예술인은 모두 300만원이 아닌 400만원(80만원×5개월)

을 기준으로 고용보험료를 납부하여야 하므로 사업주는 매달 80만원×1.4%인 11,200원 

전액을 우선 납부하고, 예술인의 경우 사업주가 회차별 보수 지급 시 기준보수에 따른 비

율 만큼 높인 금액에 고용보험료를 공제하고 지급하면 됩니다. 즉 300만원을 1회차 150만

원, 2회차 50만원, 3회차 100만원으로 나누어 지급하는 경우 고용보험료 환산 보수 비율

[400만원(기준보수에 따라 산정한 고용보험료 산정 총 보수)÷300만원] 4/3을 곱하여 1회

차에는 150만원×4/3 = 200만원을 기준으로 14,000원(2,000,000원 ×0.7%)을 고용보험

료로 원천공제하게 됩니다. 

공연 활동을 통한 수입이 매월 일정하지 않은데 보험료를 어떻게 산정해서 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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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는 원칙적으로 예술인 고용보험 가입대상자로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사업자인 예술인이 다른 사업체의 하도급을 받아 사업주가 아닌 예술인 개인 자격으

로 문화예술용역을 수행하고 그 대가를 받는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사업주인 예술인도 예술인 고용보험의 가입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사업주인 예술인이 본인의 사업체와 무관하게 예술인으로서 활동하는 기간에는 해당 

계약 내용을 기준으로 예술인 고용보험 가입 대상자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둘 이상의 극단에서 문화예술용역 관련한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모두 피보험자격을 취득

할 수 있습니다. 둘 이상의 문화예술용계약으로 이중취득을 하는 경우에는 계약건별 소득

기준이 적용됩니다. 

1)  2건의 계약이 모두 월평균소득이 50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각각 실제 받는 금액에서 

20%의 비용공제 후 0.7%의 고용보험료를 납부하게 됩니다. (단, 월평균보수가 80만 원 

미만인 경우 월평균보수 하한액(기준보수)인 80만 원으로 보험료 산정)   

2)  2건의 계약이 모두 적용제외 소득기준인 5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월평균소득의 합산을 

신청하여 합산소득이 50만 원이 되는 기간 동안 예술인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취득할 

수 있으며, 이 때 예술인이 직접 피보험자격 취득신고를 해야 합니다.

단체 대표로 고용주 입장이기는 하나 종종 저도 공연에 참가하는데, 이럴 때 저는 고용보험

이 가입되지 않나요?

여러 극단에서 동시에 프리랜서로 문화예술용역 계약을 체결하여 활동합니다. 이때 모든 단

체에서 예술인 고용보험 가입이 가능한가요? 가능하다면 제가 납부해야 할 금액은 어떻게 

되나요?



 167

5. 국
악

 분
야

예술강사는 일반 근로자 고용보험이 적용됩니다. 예술인 고용보험은 프리랜서 연주자로 활

동한 때에만 가입이 가능한데, 이 때에는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체결하고 연주에 참여

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예술강사의 일반근로자 고용보험과 예술활동의 예술인 고용보험은 이중취득이 가능하여 

두 보험 모두 인정됩니다.

국악 분야 예술강사로 활동하면서 프리랜서 연주자로도 활동할 경우 예술인 고용보험이 적

용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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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무용은 어떤 과정을 거쳐 제작되고 직종은 어떻게 분류될까

 무용은 어떤 과정을 거쳐 완성되나 

무용 공연의 제작은 다른 공연 분야와 전체적인 과정은 비슷합니다. 다만 안무와 대본, 음악이 무용 공연 

제작의 기본이 되므로, 공연계획이 수립되면 주요 창작자들과 먼저 계약하고 안무와 대본 제작이 우선 진행

됩니다. 이후 그 외 실연자 및 스태프의 섭외와 계약, 극장 대관 등이 추진됩니다. 공연제작과 연습, 무대 셋

업 등은 일반적으로 클래식 음악 공연보다 많은 시간을 할애하는 편입니다.

계획 수립

공연계획 수립,
교부금 신청

팀, 규모 등 구성

주요
창작진 계약

공연 
제작 및 연습

실연자 및 
스태프 계약

입장권 발매 및
홍보마케팅

극장 대관

무대 셋업 
및 리허설

본공연

무용 공연 제작과정

민간 공연예술단체는 주요 창작자와 실연자를 먼저 섭외한 후 국고보조금 신청이 통과되면 서면계약을 

하는 등의 순서로 진행하기도 합니다. 제작기간은 일반적으로 6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일부 안정적인 단체

를 제외하면 상당수 민간무용단체는 국고보조금에 의존합니다. 따라서 국고보조금의 심사 통과 및 수혜 여

부가 공연 진행 여부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그러나 국고보조금 수혜를 실패하더라도 공연을 진행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때 공연 규모나 일부 구성

에 영향을 받기도 합니다. 반면 국공립공연예술단체는 연간 공연계획을 미리 세우고 공연을 기획하는데, 한

6. 무용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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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용의 경우는 국공립 공연단체의 분포가 높은 편입니다.

민간예술단체의 무용 공연 제작과정

단계 행동 주요 종사자 비고 

계

획

수

립

1차 계획수립
시장분석, 1차 계획 수립

팀ㆍ규모 구성, 공연권 구매ㆍ계약
공연기획팀

교부금 신청을 위해 주요 창

작진, 출연진 계약을 우선 진

행하기도 함

교부금 신청 교부금 신청 및 수혜 공연기획팀
보통 전년도 신청, 사업 연도 

수혜

2차 계획수립
교부금액 반영한 

최종 공연계획 수립

단체대표

공연기획팀 

안정적 조직의 경우, 홍보마

케팅팀도 참여 

주요 창작진,

출연진,

스태프 계약

안무가, 작곡가, 무대디자인, 

의상디자인, 대본작가, 연출가,

무용수, 무대기술 스태프 계약

공연기획팀

주요 창작자

대본작가와 연출가는 안무가

의 필요에 따라 고용 여부가 

결정되는 것이 관행임

안무, 음악, 

대본 창작

안무, 음악, 대본 창작 실시

안무리서치, 쇼케이스 등 진행

안무가, 작곡가, 

대본작가

극장 대관 대관 신청 및 대관 확정 
공연기획팀 

극장의 대관담당

※  공공단체에서는 경영팀이 

교부금 신청부터 교부금 

정산까지 예산이 오가는 

모든 단계에 적극 참여해 

지원하는 역할을 함 

공연제작
무용수 작품 연습 

무대 및 의상 제작 

공연기획팀, 무용수

무대/의상제작스태프

홍보마케팅 
홍보물 제작, 입장권 발매 

홍보, 마케팅 활동 실시
홍보마케팅팀

무대 셋업 및

무대 리허설 

무대 셋업

무대리허설(프레스콜 포함)
모든 종사자

공연 본공연 실시 모든 종사자

후속 조치  
교부금 정산 작업

결과보고서 작성 및 제출 
공연기획팀

공연 제작의도와 사업 방향을 결정하는 공연계획 수립 단계

이 단계에서는 어떤 작품을 공연할지 결정하고 누가 안무, 대본, 음악을 담당할지 정합니다. 무용 공연은 

일반적으로 안무가와 출연진이 중심이 되므로 이들의 명성이 흥행을 크게 좌우합니다. 따라서 주요 출연진 

섭외가 이 단계에서 먼저 진행되기도 합니다. 공연의 예산 규모, 주최 및 주관 등도 결정합니다. 

공연계획 수립 단계에서는 기획행정직 스태프, 특히 공연기획 스태프가 중심이 되어 공연을 기획합니다. 

국공립단체나 규모가 큰 민간단체, 기획사는 자체 공연기획팀에서 공연제작 계획을 수립하고, 자체 예산으

로 공연제작을 시작합니다. 

그러나 규모가 작은 민간기획사, 예술단체 등은 안무가 또는 단장이 모든 공연기획을 주도합니다. 음악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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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분야와 달리 무용 분야는 국공립공연장, 단체 그리고 일부 대규모 공연단체만이 시즌제를 시행합니다. 음

악 분야에 비해 시즌제 진행 비율이 현저히 낮으며 몇 개월 만에 공연을 기획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민간공연예술단체는 일부를 제외하면 국고보조금에 크게 의존하는 편입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공연계

획 수립 단계에 교부금 신청과 심사, 수혜 단계를 거칩니다. 교부금 수혜가 확정되면 비로소 최종 공연계획

이 수립되고 본격적인 제작에 들어갑니다. 

국고보조금을 받지 않더라도 레퍼토리 개발을 위해 공연을 자체 제작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때 제작비 

등의 실비는 티켓 판매 수익 등에서 조달합니다. 이미 완성된 작품의 ‘공연권(공연 라이선스)’을 사서 재연하

는 경우가 많은 고전 발레는 공연권 구입을 공연계획 수립 단계에서 진행합니다. 공연권에는 유효기간이 있

으며 해당 기간에만 공연할 수 있습니다.

중심이 되는 안무가를 포함한 주요 창작진 계약

무용 공연은 가장 중심이 되는 창작자인 ‘안무가’ 섭외와 계약을 먼저 합니다. 이때 일반적으로 안무가가 

모든 예술적 결정을 할 최고 권한을 가집니다. 또 안무가 의도를 가장 잘 이해할 수 있는 작곡가, 연출가, 무

대디자이너 등이 섭외됩니다. 

작품이나 안무가의 필요에 따라 연출가, 대본작가를 고용해야 할 경우 비교적 초반에 섭외를 마칩니다. 작

곡가, 음악감독, 무대디자이너, 의상디자이너 또한 초반에 섭외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무용수가 안무가를 겸

하는 경우도 많으며 이때 안무가는 출연을 겸합니다.

주요 창작진의 계약이 완료되면 안무, 대본, 음악 제작이 시작됩니다. 창작 공연에서는 안무를 만들기 위

한 ‘안무 리서치’,  ‘쇼케이스’, ‘수정 및 보완작업’이 진행되기도 합니다. 재연 공연에서는 구매한 공연에서 지

시하는 대로 안무, 음악, 각종 디자인 등을 수행합니다.

실연자와 스태프 계약

이제는 주ㆍ조연 무용수, 앙상블 섭외와 오디션을 진행하고 계약하는 단계를 밟습니다. 주연 무용수가 공

연 흥행에 큰 영향을 미치므로, 공연계획 수립 단체와 동시에 진행하기도 합니다. 그 외 실연자 및 스태프 섭

외가 시작됩니다. 지휘자, 연주단체, 반주자를 비롯해 기획ㆍ홍보스태프, 무대기술스태프, 공연진행스태프, 

외주업체 등을 섭외하고 계약을 체결합니다.

대관 신청에 참여해 극장 대관

음악 공연과 마찬가지로 각 공연장의 정기대관 또는 수시대관 때 대관신청 및 심사를 진행하는 단계입니

다. 공연장에서 주최하는 공연은 음악 공연과 마찬가지로 별도 대관 심사 없이 내부 행정과정을 통해 일시와 

장소를 확정합니다. 단체 연습이 많은 무용의 특성상 극장과 함께 연습실 대관도 필요하면 진행합니다. 공연

장 안에 있는 무용연습실을 이용하기도 하지만, 별도로 외부 연습실을 대관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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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 단체연습과 공연제작 진행

공연을 위한 단체연습이 진행되며 무대제작, 기술설계, 기획 및 행정업무가 진행되는 단계입니다. 안무, 음

악, 대본은 단체연습 시작 전에 거의 완성되어 있지만 연습과정에서 지속적으로 수정하게 됩니다. 무용의 단

체연습은 안무가가 주도하며 필요에 따라 연출가가 참여합니다. 이들의 의도와 해석 방향에 따라 공연연습

이 진행됩니다. 스태프들은 연습 일정에 맞추어 공연제작을 진행하며, 정기적인 협의를 거쳐 통일성 있는 작

품을 제작합니다.

공연연습 기간에는 일반적으로 오케스트라는 참여하지 않으며, 피아노 반주자가 음악을 연주합니다. 최종 

리허설 단계에만 오케스트라와 무용수가 함께 연습합니다. 

공연단체가 서울세계무용축제(SIDance)나 서울국제공연예술제(SPAF), 한국현대무용협회(MODAFE) 등 대

형 축제에 초청받은 경우 축제 주최사에서 공연단체에 대관료, 무대기술비용, 홍보비 등 일부 제작비를 지원

합니다. 이때 축제 주최사에서는 참가하는 모든 단체에 공통으로 필요한 설비나 기술지원 인력 부분의 비용

만 부담합니다. 따라서 의상, 무용수 인건비 등 개별 무용단체의 작품 제작 관련 비용은 지원하지 않습니다.

입장권 발매와 홍보마케팅

공연 입장권을 발매하고 판매를 진행하는 단계입니다. 많은 무용 공연에서 온라인 입장권 발매 대행업체

를 활용하지만, 규모가 작은 민간예술단체는 수기로 발매ㆍ판매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언론 및 온ㆍ오프라

인 홍보와 협찬, 후원 등 스폰서를 섭외하는 단계로 규모가 있는 공연에서는 더 앞서 공연 홍보를 진행하기

도 합니다.

무대 셋업과 무대 리허설

공연에 필요한 세트, 장치물을 무대 위에 설치하는 작업을 진행하는 단계입니다. 이때 일반적으로 일정이 

많이 걸려 별도로 대관을 진행하기도 합니다. 무대 리허설은 공연 1~2일 전에 진행하지만 국공립과 민간단

체에 따라 편차가 있습니다. 

민간기획사 및 단체는 공연장 대관 비용이 부담스러워 공연 당일 최종 리허설만 진행하기도 합니다. 길면 

이틀까지도 하지만 무대 리허설 기간을 하루로 잡고 다음 날 하루 공연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국공립단체

에서는 많은 기간을 무대 리허설에 할애하는데, 무대에 처음 올리는 신작은 리허설 기간을 3일 정도로 잡습

니다.

작품을 무대에 올리는 본공연

리허설 때 모든 출연진, 스태프가 약속한 공연 큐시트에 맞추어 본공연을 진행하는 단계입니다. 공연 진행

은 무대감독이 총괄하며, 객석과 로비 통제는 하우스매니저와 안내원이 총괄합니다. 공연이 종료된 뒤에는 



172   문화예술용역 운용지침서(가이드라인)

공연 비용 결산, 인건비 및 각종 비용 지급, 공연 평가 등이 진행되는데 국고보조금을 받은 공연은 결과 보고

가 진행됩니다. 

무용 공연은 대부분 ‘공연단체’가 주최하지만 공연장이나 기획사가 주최할 때는 공연단체와 함께 하는 것

이 일반적입니다. 공연 자체의 제작은 공연장이나 기획사보다는 공연단체가 주도적으로 진행합니다. 공연장

이나 기획사가 공연주최사인 경우 대부분 주최사는 전반적인 공연기획과 운영을 맡고, 공연 콘텐츠 제작 자

체는 공연단체에 일정 금액을 지급하고 제작을 일임합니다. 공연장이나 기획사에 예술 스태프가 없는 경우

가 많기 때문입니다. 

이 기능은 예술 스태프를 보유한 공연단체에서 주로 담당합니다. 국공립무용단체는 예산과 인력을 안정적

으로 확보하고 있으므로 체계적인 제작과정을 따르며, 모든 업무를 단체에서 책임지고 진행합니다. 그러나 

민간무용단체는 환경이 매우 열악해 예산과 인력을 충분히 활용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보통 비상근 직원 1

명이 모든 업무를 총괄합니다.

무용 공연 주최사가 ‘공연장’일 때 공연장 안에 전속무용단이 있느냐에 따라 공연제작 구조에 차이가 있습

니다. 전속무용단이 있는 공연장(예: 국립극장-국립무용단)은 공연장의 다음 시즌 공연 계획 수립 과정에서 

무용단의 공연 계획도 같이 합니다. 공연장 내에 있는 공연기획팀, 홍보마케팅팀, 경영팀 등이 무용단 제작

과정을 지원하고, 무용단은 공연 제작 자체에만 집중합니다. 이때 무용단 내부에는 대부분 예술 스태프가 있

습니다. 

‘전속무용단이 없는 공연장’이나 ‘민간기획사’는 다음 세 가지 유형으로 제작유형을 구분할 수 있습니다. 

먼저 이미 완성된 공연 레퍼토리를 보유하고 있는 무용단을 초청하여 공연하는 것은 ‘초청공연’입니다. 이

때 공연장ㆍ기획사는 무용단 초청만 진행하며 무용 공연 제작 자체에는 참여하지 않습니다. 초청공연 주최

자로서 무용단에 개런티와 교통비, 체류비 등과 대관료, 홍보마케팅비를 지불합니다(예: 예술의전당 주최 네

덜란드 댄스컴퍼니 초청 공연).

둘째, 공연장ㆍ기획사가 무용단과 ‘공동주최’ 계약을 하여 함께 공연을 기획하는 형태입니다. 공연장의 경

우 대관일정 우선배정 권한을 주거나, 제작비 일부를 분담하고 수익금 일부를 무용단과 분담합니다. 수익배

분은 공연장이 부담한 제작비의 비율만큼 가져가는 것이 일반적인 구조입니다. 

기획사의 경우 제작비 일부를 부담하거나 업무 일부를 분담하고, 역시 수익금 일부를 무용단과 분담하는 

계약을 합니다. 공동주최 공연에서는 무용단이 이미 보유한 레퍼토리를 재공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

서 작품 제작 자체에는 공연장ㆍ기획사가 큰 역할을 하지 않습니다. 또한 작품의 이후 라이선스와 관련해서

는 무용단에만 권리가 있습니다(예: 국립발레단과 예술의전당이 공동주최하는 ‘호두까기인형’).

셋째, 공연장ㆍ기획사와 무용단 ‘공동제작’ 계약을 하고 ‘신작’을 제작하는 경우입니다. 공연장과 기획사의 

의무와 권한은 위의 ‘공동주최’와 비슷합니다. 그러나 공동제작의 경우 ‘신작’ 창작을 전제로 하므로 결과물

인 공동창작물에 대한 권리가 공동주최와 다릅니다. 

공동주최는 일반적으로 공연장ㆍ기획사가 라이선스 권한을 가질 수 없지만, 공동제작은 작품 제작과정에 

공연장ㆍ기획사가 참여했으므로 라이선스 권한이 무용단과 공연장ㆍ기획사 모두에게 있습니다. 공동제작 

공연이 재공연될 때 공동주최사로서 ‘공연장ㆍ기획사’ 이름이 크레딧에 명시됩니다. 

무용 공연 종사자가 계약하는 주체는 크게 공연장, 예술단체, 기획사로 나눌 수 있습니다. 실연 분야 종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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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무용수, 연출자, 지휘자, 연주자 등)의 경우 일반적으로 모두 예술단체와 계약합니다. 따라서 무용수, 지휘

자, 연출자 등은 무용단과 계약하고, 연주자는 연주단체와 계약합니다. 

공연장이나 기획사 주최 공연에서 예술단체는 주최사와 별도로 도급계약을 하고 대부분 개인 예술인은 

예술단체와 계약합니다. 그러나 때에 따라 안무가와 주연 무용수, 지휘자 등 주요 창작진과 출연진이 주최사

와 직접 계약하기도 합니다.

무용 공연예술인과 계약하는 제작 주체의 종류

공연단체 예술인

민간공연단체

공연장

기획사

공공공연단체

무용 공연의 기획 단계부터 본공연까지 제작과정에 세부장르별 차이는 거의 없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을 

처음 제작하는 ‘창작공연’과 이미 완성된 작품의 ‘재연공연’ 여부에 따라 제작과정에 차이점이 발생합니다. 

창작 공연일 경우 제작 초기 단계에 ‘안무 리서치’,  ‘쇼케이스’, ‘수정 및 보완작업’이 추가됩니다. 

무용단은 이 과정을 반복하며 무용단 ‘레퍼토리’를 개발합니다. 대규모 발레단(예: 국립발레단, 유니버설발

레단 등)은 국내외 안무가가 이미 완성한 작품의 ‘공연권(공연 라이선스)’을 사서 재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는 안무, 무대디자인, 의상디자인, 음악 등 작품과 관련된 모든 것을 안무가 허락 없이 바꿀 수 없으므로 

‘창작공연’이 아닌 ‘재연공연’으로 간주합니다. 

공연권(공연 라이선스) 유효기간은 보통 3년인데, 반응이 좋으면 라이선스 유효기간 내에 재공연하기도 

합니다. 또 라이선스 유효기간이 끝났을 때는 계약을 갱신한 후 재공연합니다. 현대무용의 경우 ‘재창작 공

연’이 다수 진행됩니다. 같은 제목과 같은 주제이지만 내용은 계속해서 바뀌는 작업입니다. 

현대무용 안무는 발레와 달리 구성을 바꿀 수 있는데, 이러한 재창작 공연은 안무나 대본을 필요에 따라 

재창작합니다. 재창작 공연은 최근 레퍼토리화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는데 고정 대표 레퍼토리가 다양하게 

변형되는 경우가 가장 많다고 할 수 있습니다. 

같은 타이틀 아래 버전을 다르게 한 재창작 공연은 민간단체에서도 자주 진행합니다. 대부분 지원금 신청

이나 작품 유통을 위한 재창작이 많으며, 해당 극장형태나 프로그램 성격에 맞추어 작품을 수정해 공연하기

도 합니다. 그러나 각 작품 수정에 따른 저작권 계약 항목은 매우 불분명한 편입니다.

한국무용의 경우 전통무용을 전수ㆍ이수하는 경우도 있지만 한국무용을 기반으로 창작활동을 수행하는 

단체도 늘고 있습니다. 국립무용단은 이러한 활동을 전문으로 하며, 국립국악원은 전통을 기반으로 한 창작

을 모토로 궁중무용과 민속춤, 창작춤에 이르기까지 전통춤 보존과 보급 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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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는 무용 전문 공연기획사가 거의 없으며, 무용 기획사가 직접 제작을 진행하는 경우 또한 거의 

없습니다. 무용기획사는 대부분 자체 기획보다는 대행형 공연을 많이 진행합니다. 민간 무용단이나 안무가

가 무용 공모에 선정되거나 국고보조금 교부가 확정될 경우 일부 업무를 대행의뢰하기 위해 기획사(업무대

행사)를 고용하는 사례는 많습니다.

 직종은 어떻게 분류되나 

무용 공연 분야 종사자는 크게 창작, 실연, 무대기술, 기획행정 분야로 나뉩니다. 무용 공연에서 가장 중요

한 작업을 진행하는 안무, 작곡, 편곡, 대본 등 창작 분야 종사자는 비교적 공연 제작 초기 단계에 계약을 체

결하고 업무를 진행합니다. 최근 중요성이 강조되는 디자인 분야도 위상이 높아지는 추세입니다. 

실연 분야의 경우 주ㆍ조연 무용수와 앙상블, 연출과 조연출 등이 이에 해당하며, 오케스트라의 지휘자와 

연주자 그리고 단체연습 때 업무를 수행하는 반주자, 안무지도(훈련장) 등도 이에 포함됩니다. 무대기술 분야

는 무대감독을 중심으로 무대제작, 조명, 음향, 기계, 의상, 분장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가 포진되어 있습니

다. 기획행정 분야는 음악 공연과 마찬가지로 공연기획, 홍보마케팅, 티켓매니저 등으로 구성되며, 공연장의 

경우 시설운영 및 관리, 대관담당, 하우스매니저 등이 여기에 추가됩니다.

무용 공연 분야 종사자의 직종

직무군 직  종

창작 분야
안무가(예술감독), 작곡가/음악감독, 편곡자(음악편집), 대본작가 

무대디자인, 조명디자인, 영상디자인, 음향디자인, 의상디자인

실연 분야

연출가, 조연출, 조안무/리허설 디렉터(또는 지도위원, 훈련장),

무용수(수석무용수, 솔리스트, 드미솔리스트, 군무, 무형문화재, 전수자, 이수자),

지휘자, 연주자(규모ㆍ성격에 따라 오케스트라, 실내악, 밴드, 솔로연주자 등), 반주자(리허설 반주

자, 공연 실연 반주자), 드라마터그

무대기술 분야

무대감독, 무대스태프, 무대설치ㆍ철수, 무대제작소, 

조명감독, 조명 오퍼레이터, 조명스태프, 

영상감독, 영상 오퍼레이터, 영상스태프, 

음향감독, 음향 수퍼바이저, 음향스태프, 

기계감독, 기계 오퍼레이터, 기계스태프, 

의상제작소, 분장 전문가

기획행정 분야

(예술인 고용보험 대상) 공연기획자 등

(예술인 고용보험 제외 대상) 단장/주최사 대표, 사무국장, 공연기획팀장, 공연기획팀원, 홍보마케

팅, 티켓매니저, 하우스매니저, 대관담당, 시설운영 및 관리담당, 안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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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의 유형과 예술인 고용보험 적용 여부 판단

무용 분야도 음악 공연 분야와 같이 공연주최사가 ‘원청’으로 공연의 제작과 관련된 용역계약, 근로계약, 

업체 간 계약을 주로 체결합니다.

 A 계약유형: 주최사 등과 개인이 계약하는 유형 

A-① 계약유형 주최사 등이 개인과 근로계약을 하는 경우(일반근로자 고용보험 적용)

주최사 등
제작사 직원,
개인(예술인)

근로계약

계약유형 A-①의 도식화

공연주최사, 문화예술단체, 공연장 등 사업체가 개인(주최사 직원, 제작감독, 컴퍼니매니저 등)과 근로계약

을 하는 경우 일반근로자 고용보험이 적용됩니다. 무용 분야에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분야는 주로 예술단

체, 공연기획사, 공연장 등의 공연기획, 홍보마케팅 분야 종사자, 공연장의 하우스매니저, 티켓매니저, 대관담

당 등입니다. 

무용수, 안무가, 반주가, 무대감독이나 미술감독 등도 공연장 또는 단체와 근로계약을 하지만 이들 중에서

도 프리랜서로 활동하며 용역계약을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예술단체 단원으로 소속되었으면 근로계약을 맺

기도 하는데, 특히 국공립단체 중 이러한 경우가 많습니다.

A-② 계약유형 주최사 등이 개인과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하는 경우

주최사 등 개인(예술인)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

계약유형 A-② 도식화

공연주최사, 문화예술단체, 공연장 등 사업체가 개인 예술인과 특정 프로젝트 또는 특정 기간에 한정한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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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하는 경우입니다. 안무가, 무용수, 반주자, 연출가, 무대감독, 대본작가, 지휘자, 작곡

가, 조연출, 편곡자, 조안무, 분장사, 리허설디렉터, 드라마터그 등이 이 형태로 계약을 합니다. 이때 예술인 고

용보험이 적용되며, 예술인과 계약한 공연주최사, 문화예술단체, 공연장 등이 사업주가 됩니다. 

대본작가, 안무가 등 창작 직군은 순수 인건비뿐만 아니라 창작 작품의 저작권과 관련한 내용이 계약서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순수 인건비에 대한 내용만 구분하여 예술인 고용보험을 적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A-③ 계약유형 주최사 등이 개인 및 전속 매니지먼트사 등과 함께 3자 계약을 하는 경우

주최사 등

매니지먼트사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 전속계약

개인(예술인)

계약유형 A-③ 도식화

유명 안무가, 무용수, 지휘자 등은 주최사와 개별적으로 용역계약을 맺기도 하나(A-② 계약유형) 매니지먼

트에 전속된 예술인은 통상 매니지먼트사와 함께 3자 계약을 맺습니다(계약유형 A-③). 이때 매니지먼트사

와 예술인 간에 근로계약을 한 경우 일반근로자 고용보험이 적용되나 무용 분야에서는 이런 사례가 거의 없

습니다. 일반적으로 매니지먼트사와 예술인 간에는 수익배분 계약만 맺으며, 이때 주최사가 사업주가 되어 

예술인 고용보험이 적용됩니다.

A-④ 계약유형 주최사 등이 개인 예술인과 팀 단위 일괄수주계약을 하는 경우

주최사 등
대표 예술인

(감독, 팀장 등)
팀원, 조수,
보조원 등

팀 단위
일괄 수주 계약

계약유형 A-④의 도식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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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
야

무용 분야 또한 다른 공연 분야와 마찬가지로 무대디자인, 의상디자인, 무대기술, 조명기술, 음향기술 등의 

분야에서는 팀 단위 일괄수주계약이 매우 빈번하게 진행됩니다. 이때 주최사 등은 개인 예술인과 1:1 문화

예술 용역계약을 맺습니다. 이는 형식상 주최사와 예술인 사이의 개인 용역계약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렇

지 않습니다. 

계약을 맺은 예술인은 다른 스태프의 인건비와 기타 비용을 포함한 계약을 맺는 경우가 많습니다. 계약서에

는 대개 이러한 사항이 자세히 표기되지 않아 모든 계약비용이 계약한 예술인의 인건비로만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계약을 맺은 예술인은 주최사로부터 모든 비용을 받아 다른 스태프의 인건비를 나누는 것입니다.

이런 계약은 보통 안무가, 연출가, 음악감독, 무대/의상디자이너, 무대/조명/음향/음향/기계 감독, 조감독, 

기술감독, 오퍼레이터/크루팀 대표 등이 하는데, 이들은 계약비용을 받아 다시 하위 스태프와 인건비를 나눕

니다. 또는 제작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도 합니다.

일반적으로 디자이너, 기술 인력 대표가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고용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경

우가 많은데 이때 팀원 등은 예술인 고용보험이 적용되나 팀 대표(팀장)은 사업주의 의무를 지게 됩니다. 예

외적으로 디자이너, 기술 인력의 대표가 계약만 대표로 했을 뿐 다른 팀원들과 동일한 지위에서 노무를 제공

했다면 팀장과 팀원 등은 모두 예술인 고용보험이 적용되며, 이때 주최사 등이 사업주가 됩니다.

A-⑤ 계약유형 개인과 개인 간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하는 경우

개인(예술인) 개인(예술인)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

계약유형 A-⑤의 도식화

예술인 고용보험은 사업을 대상으로 하므로, 문화예술용역을 업으로 하지 않는 자연인일 경우 예술인 고

용보험은 적용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용관계가 지속적ㆍ반복적으로 이루어져 실질적으로 업으로 한다고 판단되면 피고용 예

술인은 예술인 고용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는 사용자인 개인이 사업주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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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계약유형: 주최사 등과 사업체가 계약하는 유형 

B-① 계약유형 주최사 등이 사업체 등(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등)과 계약하는 경우

주최사 등

사업체(법인 등)

개인(예술인)근로계약
맺은 직원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

도급계약

계약유형 B-①의 도식화

공연주최사가 공연주관사, 무대/의상/분장제작소, 장비대여업체, 전문인력회사, 공연, 홍보마케팅업체, 티켓

판매대행사 등과 업체 간 계약을 하는 경우입니다. 이럴 때 도급업체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이들은 근로계약 

또는 문화예술용역 관련 형태로 계약을 합니다. 이때 도급업체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면 일반근로자 고용보험

이 적용되고,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체결하면 예술인 고용보험이 적용되며, 도급업체가 사업주가 됩니다.

B-② 계약유형: 주최사 등이 사업체 등과 계약을 맺고, 계약을 맺은 사업체 등이 다시 사업체와 도급계약

을 통해 수행하는 경우 또는 B-③ 계약유형: 주최사 등이 여러 개의 사업체 등과 계약을 맺고, 계약을 맺은 

사업체 등이 다시 다른 사업체와 도급계약을 통해 수행하는 경우

주최사 등

사업체(법인 등)
-원수급인

사업체(법인 등)
- 하수급인

개인(예술인)

사업체(법인 등)
- 하수급인

근로계약
맺은 직원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

도급계약

하도급계약

계약유형 B-②의 도식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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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
야

주최사 등(발주자)

사업체
(원수급인)

사업체
(하수급인)

무대감독
(원수급인)

사업체

개인(예술인)
사업체

(하수급인)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

도급계약

하도급계약 하도급계약

도급계약도급계약

계약유형 B-③의 도식화

공연주최사는 다양한 도급업체와 업체 간 계약을 하고 도급업체는 또다시 예술인을 고용해 업무를 수행

하게 됩니다. 이때 예술인은 도급업체와 근로계약 또는 용역계약을 하는데, 근로계약을 하면 일반근로자 고

용보험을 적용받고 용역계약을 하면 예술인 고용보험을 적용받습니다. 또 도급업체의 업무를 완성하기 위해 

노무를 제공하고 도급업체와 계약했다면 도급업체가 사업주가 될 수 있습니다. 무대디자인, 의상디자인, 무

대기술, 음향기술, 조명기술, 장비대여업체, 인력업체 등에 이러한 계약 형태가 많습니다.

그러나 무용도 음악 공연과 마찬가지로 주최사와 주관사가 별도로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관사는 주최

사의 도급을 받아 공연기획 및 운영 업무를 대행하여 진행하는 사업체로, 공연에 대한 제작투자와 수입 취

득, 최종 제작 책임은 주최사가 가지게 됩니다. 

이때 주관사는 주최사를 대신해 업무를 수행하는 도급업체입니다. 예술인은 주최사와 계약하기도 하지만 

주관사와 계약하기도 하는데, 그러면 예술인이 계약한 당사자인 주관사가 고용보험 사업주가 됩니다. 주최

사가 사업주가 되기 위해서는 예술인 계약은 주최사와 체결되어야 합니다.

또한 「고용보험법 시행령」에 따라 ‘국가, 지자체 또는 공공기관에서 발주하는 문화예술사업’이 ‘하나의 사

업(발주자)에 여러 차례 도급된 경우 원수급인이 하수급인과 계약을 체결한 예술인의 피보험자격을 신고’하

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사업이 ‘국가, 지자체 또는 공공기관에서 발주하는 문화예술사업’일 경우, 

하도급계약을 맺은 사업체와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맺은 예술인에 대해 피보험자격 신고와 보험료 납부 

의무는 원수급인에 해당하는 1차 도급업체가 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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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등(발주자)

사업체
(원수급인)

사업체
(하수급인)

무대감독
(원수급인)

사업체

개인(예술인)
사업체

(하수급인)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

도급계약

하도급계약 하도급계약

도급계약도급계약

계약유형 B-③-ⅲ의 도식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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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주: 위의 분류는 이해를 돕기 위한 예시로, 실제에서는 그림과 다른 유형의 계약을 하는 경우도 많을 수 있음

매니지먼트사

공연 주최사(원청)

공연기획, 홍보마케팅, 하우스매니저, 티켓매니저, 대관담당, 
안무가, 무용수, 반주자, 무대감독, 미술감독(계약유형 ①)

3자 계약

전속
계약

개인용역
(유형③)

개인용역계약/
팀단위 계약
(계약유형 
②, ④)

용역계약
(유형 
②)

용역계약
(유형 
②)

용역계약
(유형 
②)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계약
(업체 간 계약)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계약

근로계약
(유형 
①)

근로계약
(유형 
①)

개인용역계약
(계약유형 ②)

개인사업체 용역계약
(업체 간 계약)

업체 간 계약

안무가,
무용수

조안무,
리허설디렉터,
음악감독조수,

조연출,
무대/의상 디자이

너조수, 
무대/조명/음향/

기계 조감독,
오퍼레이터, 크루

무대/의상
디자이너 

조수

무대/의상
제작소 스태프,

대여업체
스태프

연주자,
무대설치/

철수
인력, 
안내원

무대제작소, 
의상제작소,
조명/영상/

음향 장비대여
업체

무대
제작소,
의상

제작소

무대/의상
제작소 스태프,

대여업체
스태프

연주자,
하우스
매니저, 

티켓매니저, 
홍보ㆍ
마케팅 
인력

안무가, 무용수, 반주자, 연출가, 
무대감독, 대본작가, 지휘자, 작곡가, 

조연출, 편곡자, 조안무, 분장사,
리허설디렉터, 드라마터그, 안무가, 연출

가, 음악감독, 무대/의상 디자이너, 
무대/조명/음향/음향/기계 감독, 조감독,

기술감독, 오퍼레이터/크루팀 대표

무대디자이너,
의상디자이너,

기술감독

연주단체, 공연장,
무대제작소,

조명/영상/음향 
장비대여업체, 

티켓 판매대행사

무용 공연 분야 종사자들의 계약 구조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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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유형과 예술인 고용보험의 적용

대

분

류

중

분

류

계약의 내용(세분류) 예시 고용보험 적용 및 사업주 

A

①
주최사 등이 개인(주최사 직원 등)과 근로계약을 

맺는 경우

공연기획, 홍보마케팅, 

하우스매니저, 티켓매니저, 

대관담당, 안무가, 무용수, 

반주자, 무대감독, 미술감독, 

연주자, 무대/의상제작소 

스태프, 대여업체 스태프

일반근로자 고용보험 적용 

②
주최사 등이 개인(예술인 등)과 문화예술용역 관

련 계약을 맺는 경우 

안무가, 무용수, 반주자, 

연출가, 무대감독,대본작가, 

지휘자, 작곡가, 조연출, 

편곡자, 조안무, 분장사, 

리허설디렉터, 드라마터그, 

안무가, 연출가, 음악감독, 

무대/의상 디자이너, 무대/조

명/음향/음향/기계 감독, 조

감독, 기술감독, 오퍼레이터/

크루팀 대표, 조안무, 

리허설디렉터, 음악감독 

조수, 무대/의상디자이너조수

예술인 고용보험 적용 

(주최사 등이 사업주가 됨) 

③

주최사 등이 개인 및 

전속 매니지먼트사 

등과 함께 3자 계약

을 맺는 경우 

매니지먼트사와 개인 

예술인 간에 근로계약

을 맺은 경우

안무가, 무용수

일반근로자 고용보험 적용 

매니지먼트사와 개인 

예술인 간에 문화예술

용역 관련 계약을 맺

은 경우

예술인 고용보험 적용

(주최사 등이 사업주가 됨) 

④

주최사 등이 개인 예

술인과 팀 단위 일괄

수주계약을 맺는 경우 

팀의 대표(팀장 등)가 

자기 이익을 위해 다

른 사람을 사용한 경

우에 해당한 경우
조안무, 리허설디렉터,

음악감독 조수, 조연출,

무대/의상 디자이너조수, 

무대/조명/음향/기계 조감

독, 오퍼레이터, 크루

팀원, 조수, 보조원 등은 예

술인 고용보험 적용

(팀장이 사업주가 됨)

팀의 대표(팀장 등)가 

계약만 대표로 했을 

뿐 다른 팀원들과 동

일한 지위에서 노무를 

제공한 경우 

팀장, 팀원, 조수, 보조원 등

은 모두 예술인 고용보험 

적용

(주최사 등이 사업주가 됨) 

⑤

개인과 개인 간 문화

예술용역 관련 계약

을 맺는 경우 

문화예술용역을 업으

로 하지 않는 자연인

인 경우
무대/의상 디자이너 조수, 

무대/조명/음향/기계 조감

독, 오퍼레이터, 크루

예술인 고용보험 적용되지 

않음 

지속적ㆍ반복적으로 

이루어져 실질적인 업

으로 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예술인 고용보험 적용(노무

제공을 받는 자가 사업주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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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분

류

중

분

류

계약의 내용(세분류) 예시 고용보험 적용 및 사업주 

B

①
주최사 등이 사업체 등

과 계약을 맺는 경우 

도급을 받은 사업체와 

근로계약을 맺는 경우 
제작대행사, 무대/의상/분

장제작소, 조명/영상/음향 

장비대여업체 

일반근로자 고용보험 적용

도급을 받은 사업체와 

개인이 근로계약을 맺

지 않은 경우

예술인 고용보험 적용

(도급업체가 사업주가 됨)

②

주최사 등이 사업체 

등과 계약을 맺고, 계

약을 맺은 사업체 등

이 다시 사업체와 도

급계약을 통해 수행

하는 경우 

하도급계약을 맺은 사

업체와 근로계약을 맺

은 경우 

무대/의상 제작소, 

장비대여업체,인력업체, 

주관사

일반근로자 고용보험 적용

하도급계약을 맺은 사

업체와 개인이 문화예

술용역 관련 계약을 

맺은 경우 

예술인 고용보험 적용

(하도급계약을 맺은 사업체

가 사업주가 됨)

국가, 지자체, 또는 공

공기관이 발주하는 문

화예술사업으로, 하도

급계약을 맺은 사업체

와 개인이 문화예술용

역 관련 계약을 맺은 

경우 

예술인 고용보험 적용

(원수급인인 1차 도급업체

가 피보험자격신고, 보험료

납부의무를 짐)

③

주최사 등이 여러 개

의 사업체 등과 계약

을 맺고, 계약을 맺은 

사업체 등이 다시 다

른 사업체와 도급계

약을 통해 수행하는 

경우 

하도급계약을 맺은 사

업체와 근로계약을 맺

은 경우 

무대/의상 제작소, 

장비대여업체, 인력업체, 

주관사

일반근로자 고용보험 적용

하도급계약을 맺은 사

업체와 개인 간 문화예

술용역 관련 계약을 맺

은 경우 

예술인 고용보험 적용

(하도급계약을 맺은 사업체

가 사업주가 됨)

국가, 지자체, 또는 공

공기관이 발주하는 문

화예술사업으로, 하도

급계약을 맺은 사업체

와 개인 간 문화예술

용역 관련 계약을 맺

은 경우 

예술인 고용보험 적용

(발주자인 국가 등이 피보

험자격신고, 보험료납부의

무를 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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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례로 알아보는 문화예술용역 계약유형별 예술인 고용보험

예술인 고용보험은 일반 근로자처럼 일정급을 받지 않는 경우에도 적용됩니다. 참고로 예

술인의 고용보험료는 아래와 같이 산정됩니다.

아  래

예를 들어 3개월의 기간에 500만원의 보수를 받는 계약을 체결하고, 프로젝트 종료 후 일

괄적으로 보수를 지급받는다면, 총 보수액 500만원 중 비용(80%로 일괄 산정)을 공제한 

금액을 다음과 같이 우선 산정합니다.

500만원 × 80%(비용을 공제한 보수산정 비율) = 400만원 (월평균보수는  400만원 ÷ 

3개월 = 1,333,333원)이 됩니다.

고용보험 적용에 따른 예술인 고용보험료는 이 400만원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이 중 예

술인이 내야 하는 보험료는 월평균 보수의 0.7%입니다. 보험료는 세금처럼 원천공제 된 후 

나머지 금액이 보수로 지급됩니다. 예술인이 내야하는 고용보험료는 다음과 같이 0.7%인 

28,000원이 됩니다.

4,000,000원 × 0.7%(0.007) = 28,000원

이 때, 사업주도 동일하게 보수의 0.7%인 28,000원을 고용보험료로 부담하게 됩니다.

따라서 고용보험료는 0.7%의 두 배인 56,000원(보수의 1.4%)입니다. (다만 사업주가 지불

하는 고용보험료는 예술인에게 제공하는 보수에서 공제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실제 사업주가 매월 납부해야 하는 고용보험료와 예술인이 부담하는 고용보험료는 

다르게 이루어집니다.

우선 사업주는 예술인과의 계약에 따른 월평균보수(1,333,333원)에 대해 18,660원

(1,333,333×1.4%)을 매월 고용보험료로 먼저 납부하게 되고, 예술인에게는 실제 보수를 

지급하는 시기에 지급하는 보수에서 고용보험료를 0.7% 공제하고 지급하면 됩니다.  

질문과 같이 프로젝트가 끝나고 한꺼번에 보수를 받는 경우, 마지막에 보수를 받을 때 한

꺼번에 고용보험료 28,000원을 사업주에게 납부하시면(사업주가 원천공제) 됩니다. 

프리랜서로 활동하는 무용수입니다. 일반근로자처럼 일정하게 월급을 받는 것이 아닌데 고용

보험 적용이 가능한가요? 보통 프로젝트가 끝나면 한꺼번에 보수를 받거나 분할로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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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계약금-중도금-잔금 형식으로 분할 지급 받는 경우에는 각각 분할금에 

대해 위와 같이 산정됩니다. 예를 들어 계약금 200만원, 중도금 100만원, 잔금 

200만원으로 분할지급 받는 경우라면,

200만원 × 80%(보수산정 비율) = 160만원, 160만원×0.7% = 11,200원(계약

금에 대한 고용보험료) 

100만원 × 80%(보수산정 비율) = 80만원, 80만원×0.7% = 5,600원(중도금에 

대한 고용보험료)

200만원 × 80%(보수산정 비율) = 160만원, 160만원×0.7% = 11,200원(잔금

에 대한 고용보험료)를 사업주가 보수를 지급할 때마다 원천공제하여 부담하게 

됩니다.

각각의 프로젝트의 보수 편차에 관계없이 각각의 보수에서 경비(20%)를 공제한 금액에 보

험료율을 곱하여 고용보험료를 산정합니다.  

예를 들어 A라는 프로젝트를 300만원을 받았고 B라는 프로젝트를 250만원을 받았다면(기

간은 모두 2개월 가정),

A 프로젝트 보험료 = (300만원 × 80%) × 1.4% (사업주 0.7%, 예술인 0.7%) 

B 프로젝트 보험료 = (250만원 × 80%) × 1.4% (사업주 0.7%, 예술인 0.7%) 

이렇게 각각 보험료가 적용됩니다.

단발성 공연을 위한 계약에도 예술인 고용보험이 적용됩니다. 다만 예술인 고용보험 적용

을 위한 기간 설정은 계약서 내 적힌 기간에 따라 적용하게 됩니다. 따라서 계약기간은 공

연 당일뿐만 아니라 연습기간, 준비기간 등을 포함해 설정하는 것을 권장하고 있으며, 기간

의 설정은 계약당사자의 상호 협의에 의해 결정할 수 있습니다.

참여하는 프로젝트마다 보수 편차가 매우 큰데 이 경우 보험료는 어떻게 적용되나요?

계약서상 계약기간은 공연 당일만 표시되어 있는데, 이 경우에도 예술인 고용보험이 적용되

나요? 이때 고용보험 가입 기간은 당일 하루만 적용되나요? 그렇게 되면 구직급여 수급을 

위한 최소조건인 이직 전 24개월 중 9개월 이상 보험료 납부라는 조건을 채우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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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기간이 1개월 미만인 예술인을 단기예술인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단기예술인은 한 달 

동안 11일 이상을 근무했을 경우에는 피보험단위기간이 1개월로 산정되며, 월 11일 미만

으로 근무했을 경우에는 해당 월의 노무 제공일을 모두 합산한 일수를 22(일)로 나눈 값을 

피보험단위기간인 월로 환산합니다. 

구체적인 산정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1월 : 11일 근무 → 1개월 근무로 간주

2월 : 15일 근무 → 1개월 근무로 간주

3월 : 10일 근무

4월 : 9일 근무

5월 : 8일 근무

⇒ (10+9+8)÷22일=1.2 → 3~5월 합산하여 1.2개월 근무로 간주

한편, 예술인은 1일 근무 시간의 격차가 있더라도 근무 일수는 1일로 산정하고 있으며, 노

무를 제공한 날부터 익일까지 시간이 연속하여 노무가 이어진 경우에는 노무제공일수를 2

일로 산정합니다. 

프로젝트 별로 고용보험을 적용하기 때문에 기간이 겹치더라도 별도로 계산됩니다. 예를 

들어 A라는 프로젝트의 수행기간이 1월 1일~15일까지이고, B라는 프로젝트의 수행기간

이 1월 10일~20일까지라고 한다면

A 프로젝트(1월 1일~15일) : 15일

B 프로젝트(1월 10일~20일) : 11일

보통 계약기간이 짧은 단기계약을 체결하는데요. 이 경우 구직급여 수급을 위한 최소요건인 

‘이직일 이전 24개월 중 9개월 이상 보험료 납부’라는 조건을 채우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

다. 단기계약의 경우 어떻게 시간을 인정받나요?

프리랜서라서 프로젝트 건(작품)당 계약하거나 동시에 여러 프로젝트 준비를 함께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고용보험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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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인 고용보험에 대한 피보험관리의 주체는 예술인과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맺은 

사업주입니다. 따라서 보험료 납부 등 행정처리는 사업주가 하게 됩니다. 사업주는 예술인

들에게 보수를 지급할 때  예술인의 고용보험료(0.7%)를 원천징수한 후 나머지 금액을 보

수로 지급하면 됩니다.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라고 해도 고용보험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문

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에 대한 사실관계를 증빙하기 어려우므로 서면계약 체결이 필요합니

다.

대부분 예술인이 행정처리에 익숙하지 않습니다. 예술인이 직접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보험

료를 내야 하나요? 고용보험 행정처리는 누가, 어떻게 해야 하나요?

지금까지 공연하면서 계약서를 쓴 적도 없고 계약서를 요구하기도 어려운 문화입니다. 이 

경우 예술인 고용보험이 적용되지 않나요?

그러나 이 때 겹치는 날이 6일 발생하게 됩니다(1월 10일~15일). 겹치는 날은 1일로만 산

정되고, 고용보험을 적용받습니다. 즉 1월 1일~1월 20일이 고용보험 적용을 받게 되면 총 

20일로 고용보험을 적용하게 됩니다.

15일(A) + 11일(B) - 6일(겹치는 날) = 총 20일

예술강사의 경우 일반 근로자 고용보험의 적용을 받습니다. 자영업자의 경우 자영업자 고

용보험에 임의가입하셔야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술인 고용보험은 전문 무용수로 활

동하는 경우만 적용받게 됩니다.

이 때, 근로자 고용보험(예술강사)과 예술인 고용보험(전문 무용수)로 동시 가입한 경우는 

이중취득이 허용되어 모두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중복된 날짜는 1일로 산정됩니다.

다양한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 예술인 고용보험은 어떻게 적용됩니까? 예를 들어 저는 예술

강사로 활동하면서 전문 무용수로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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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인이 주관사와 용역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주관사가 사업주가 됩니다. 주최사가 공연

의 최종 권한을 가지고 주관사의 권한은 일부 업무에 한정한 것이더라도, 계약 형식상 주

관사가 사업주가 됩니다. 주최사가 사업주가 되기 위해서는 예술인과의 계약이 주최사와 

이루어져야 합니다.

참여한 공연의 주최사와 주관사가 다릅니다. 이 경우 저의 고용보험 사업주는 주최사입니

까? 주관사입니까?

사업주는 원칙적으로 예술인 고용보험 가입대상자로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사업자인 예술인이 다른 사업체의 하도급을 받아 사업주가 아닌 예술인 개인 자격으

로 문화예술용역을 수행하고 그 대가를 받는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사업자인 예술인도 예술인 고용보험의 가입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사업주인 예술인이 본인의 사업체와 무관하게 예술인으로서 활동하는 기간에는 해당 

계약 내용을 기준으로 예술인 고용보험 가입 대상자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단체 대표로 고용주 입장이기는 하나 종종 저도 공연에 참가하는데, 이럴 때 저는 고용보험

에 가입되지 않나요?

공연기획사가 예술인에게 연주료를 지급하지 않았다면 고용보험이 적용되지 않지만, 연주

료를 지급했다면 공연기획사가 사업주가 되어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이에 대해 예

술인과 공연기획사간에 분쟁이 생긴다면 근로복지공단에 이의를 제기하여 이후 실질적 관

계에 대한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예술인이 공연제작 비용 전액을 지불하고 공연기획사는 대행료를 받고 업무를 대신 처리할 

뿐 공연제작 비용을 전혀 지불하지 않았습니다. 티켓 수익도 모두 예술인이 가져갔습니다. 

이 경우에도 고용보험이 적용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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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영화는 어떤 과정을 거쳐 제작되고 직종은 어떻게 분류될까

 영화는 어떤 과정을 거쳐 완성되나 

영화는 기본적으로 작품 콘셉트와 시나리오 개발, 투자사 섭외, 기획·개발, 작품 촬영을 준비하는 ‘프리 프

로덕션(Pre-production)’ 과정, 본격적으로 촬영을 시작하는 ‘(메인)프로덕션((Main) production)’ 과정, 후반작

업인 ‘포스트 프로덕션(Post-production)’ 과정을 거쳐 완성되는데 이를 정리하면 아래 그림과 같습니다.

(메인) 프로덕션
((Main) Production)

촬영 장소 설치
(Shooting location setting)

연출(배우, 카메라, 조명)
(Directing(actors, cameras, lighting)

영화 촬영
(Motion picture recording)

포스트 프로덕션
(Post Production)

편집
(Editing)

음악 편곡
(Music arrangement)

렌더링(필름을 파일 형식으로 저장)
Rendering(saving the film into 

file format)

프리 프로덕션
(Pre Production)

시나리오, 스크립트 작성
(Scenario and script writing)

배우의 캐릭터 개발
(Actors characteristic internalization)

프로덕션 일정 및 예산책정
(Production scheduling 

and budgeting)

촬영 장소 조사 및 허가
(shooting location surveys 

and permitting)

영화 제작과정

7. 영화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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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는 제작사가 중심이 되어 만듭니다. 제작사는 프리 프로덕션, 프로덕션, 포스트 프로덕션은 물론 2차 

판매, 해외 진출 등과 같은 이후 작업 전반에 걸쳐 책임을 지는 곳입니다. 또 영화의 제작, 유통, 홍보, 2차 판

매 등에 참여하는 종사자, 전문업체와 계약을 진행하기도 합니다. 이때 상업영화는 대부분의 종사자가 제작

사와 직접 계약을 맺게 됩니다.

하지만 저예산ㆍ독립영화는 전문 제작사가 있는 경우는 드물고 감독과 프로듀서를 중심으로 하는 ‘개인 

제작 구조’가 많습니다. 감독이 시나리오 작가, 프로듀서, 조감독, 제작부 등의 업무를 동시에 하기도 하고, 

하위 스태프도 한 사람이 여러 가지 역할을 동시에 하기 때문에 근로계약을 하는 일은 매우 드물고 용역계

약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감독급 스태프와 용역계약에서 하위 팀원급 스태프의 노무제공까지 모두 

포괄하도록 하는 팀 단위 계약 형태가 다수를 차지합니다. 저예산ㆍ독립영화도 상업영화와 같은 과정을 거

치지만 프리 프로덕션과 포스트 프로덕션에는 감독과 프로듀서를 비롯한 아주 적은 개인만 참여합니다. 그

러다보니 메인 프로덕션 기간에만 일시적으로 팀을 꾸려 작품을 제작하는 일이 많습니다. 법인 형태 제작사

는 아주 드물어서 지인으로 구성된 임의단체나 협회ㆍ단체 또는 개인 형태로 영화를 제작하고 참여자와 계

약을 진행합니다.

작품 제작 기간은 어떤 성격의 작품이냐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제작비가 약 30억 원인 상업영화를 기준으

로 볼 때, 프리 프로덕션은 2~3개월, 메인 프로덕션은 3~4개월, 포스트 프로덕션은 2~4개월로 총 10개월 

내외가 걸립니다. 또한 작업 단계에 따라 참여자에 차이가 있는데 직급이 높을수록 많은 과정에 참여하지만 

상당수의 종사자가 메인 프로덕션 단계가 끝나면 계약도 종료됩니다.

작품 콘셉트와 시나리오를 개발하고 투자사를 유치하는 기획·개발 단계

기획·개발 단계에서는 작품 콘셉트와 시나리오를 개발하고 투자사를 유치합니다. 먼저 제작사, 프로듀서, 

시나리오 작가, 감독을 중심으로 작품의 콘셉트와 시나리오를 개발한 다음 주연 배우와 투자사를 유치하는 

것입니다. 투자사에서 시나리오와 감독, 주연배우 등을 검토한 뒤 작품 투자를 결정하면, 본격적으로 작품 

제작을 준비하는 프리 프로덕션 단계로 넘어갑니다. 시나리오 작가나 프로듀서는 기획·개발 단계에서 제작

사와 계약을 맺기도 합니다.

촬영을 본격적으로 준비하는 프리 프로덕션 단계

투자가 결정된 다음에는 본격적으로 촬영을 준비하는 프리 프로덕션(Pre-production) 단계로 들어갑니다. 

프리 프로덕션은 영화 촬영에 필요한 배우와 주요 스태프를 고용하고 이들과 촬영 계획을 짜는 과정인데 프

리 프로덕션 기간부터 제작사에는 한시적인 ‘프로젝트팀(project team)’이 만들어집니다. 또 제작부와 연출부

를 중심으로 영화 촬영 계획을 구체적으로 세웁니다. 

주요 스태프는 감독, 프로듀서와 함께 영화 제작 방향을 공유하고 촬영에 필요한 장소 섭외, 배우 섭외, 세트 

건설 등을 준비합니다. 이때 주연이나 조연 배우는 영화 촬영에 필요한 무술 등의 훈련을 받는다고 합니다. 또 

촬영에 참여하는 상당수 스태프도 이 단계에서 계약하면서 영화에 어느 정도 인원이 참여하는지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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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영화 프로젝트는 제작·배급 기간에 특수목적법인(SPC: Special Purpose Company)을 설립해 운영하

기도 합니다. 이것은 영화 프로젝트에 한정된 유한회사 형태인데 이 경우 종사자·업체는 대부분 SPC와 계약

을 합니다. SPC는 회계상 자금 사용의 편의와 투명성을 위해 투자사가 요청할 때 설립되지만 제작사가 진행

하는 경우와 계약 내용에 차이는 없습니다. 

작품을 촬영하는 프로덕션 단계

프로덕션(Production) 단계에서는 실제 작품 촬영을 진행합니다. 이 단계가 영화 제작과정에서 가장 핵심 단

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부 창작진과 후반작업 종사자를 제외하고 거의 모든 종사자가 이 단계에 참여합니다.

하지만 일부 스태프를 제외하고는 대다수 스태프가 프로덕션 단계가 종료되면 계약도 끝납니다. 스태프 규

모는 영화마다 차이가 있지만 대략 70~80명이 필요한데 저예산·독립영화의 경우 이 단계에만 한시적으로 팀

이 구성되기도 합니다.

 

후반작업인 포스트 프로덕션 단계

영화 촬영의 마지막 단계라고 할 수 있는 포스트 프로덕션(Post-production) 단계에서는 촬영본 편집, 컴

퓨터 그래픽(CG), 사운드 편집, 시각특수 효과, 음향 효과 등의 기술을 활용해 촬영된 작품을 가공하게 됩니

다. 최근 들어 후반작업이 더 전문화·고도화되면서 상당한 비용이 소요됩니다. 

따라서 이 작업에는 개인보다는 전문업체가 참여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또 후반작업 업체 중에는 비교적 

규모가 큰 법인이 많은 만큼 정규직 근로자도 많은데, 이들은 영화뿐만 아니라 다양한 영상 관련 업무를 하

기도 합니다. 

독립영화의 경우 전문업체를 활용하기도 하지만 예산상 이유로 대부분 감독이 직접 후반작업을 진행하거

나 개인 프리랜서에게 의뢰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직종은 어떻게 분류되나 

영화산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창작, 제작, 투자, 홍보, 배급, 실연, 기술(제작), 기술(후반제작) 직무군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이를 「예술인 복지법」의 창작, 실연, 기술 지원 등으로 구분하면 아래 표에서 보는 것과 

같습니다. 

첫째, ‘창작’ 분야는 시나리오 작가와 음악감독 등이 해당됩니다. 저작권이 발생해서 계약서에 이와 관련한 

항목이 있습니다. 

둘째, ‘실연’ 분야는 크게 ‘연출’ 분야와 ‘연기’ 분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연출 분야는 감독이 중심이 되어 

하위에 조감독, 연출부 스태프로 구성되어 있지만 외부에서 캐스팅 디렉터, 스토리보드 등의 도움을 받기도 

합니다. 연기 분야는 주연·조연 배우와 단역 배우, 보조출연자로 구성됩니다.

셋째, ‘기술 지원 등’ 분야는 ‘제작’ 분야, ‘투자/홍보/배급’ 분야, ‘기술(제작)’ 분야, ‘기술(후반작업)’ 분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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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뉩니다. 영화 제작 전반을 이끌어가는 제작 분야는 제작사 대표인 제작자와 프로듀서 지휘 아래 하위에 라

인프로듀서/제작실장, 제작부장, 제작부 스태프 등이 구성하고, 투자·홍보·배급 분야는 외부 전문업체와 계약

합니다. 또 기술(제작) 분야는 크게 감독급 스태프와 팀원급 스태프로 나뉘는데 각 분야 팀원급 스태프는 감

독급 스태프의 지시를 받아 업무를 수행하지만 기술(후반작업) 분야는 외부 전문업체에 도급을 주는 일이 많

습니다.

영화 분야 종사자 직종 분류

구분 직무군 직  종

창작 창작
시나리오 작가

음악감독

실연 실연
연출 감독, 조감독, 연출부 스태프(스크립터 등), 캐스팅디렉터, 스토리보드

연기 주·조연 배우, 단역 배우, 보조출연자

기술

지원

등

제작 제작자, 프로듀서 등

투자/

홍보/

배급

투자 투자 책임, 투자스태프(예술인 고용보험 적용 제외)

홍보마케팅 홍보 책임, 홍보스태프(예술인 고용보험 적용 제외)

배급 배급 책임, 배급스태프(예술인 고용보험 적용 제외)

기술

(제작)

감독급

스태프

미술감독, 촬영감독, 조명감독, 동시녹음기사, 의상감독, 분장감독, 특수효과감독, 

무술감독, 그립팀장 등

팀원급

스태프

미술스태프, 촬영스태프, 조명스태프, 동시녹음스태프, 의상스태프, 분장스태프, 

특수효과스태프, 무술스태프, 그립스태프 등

대여·대관 장비대여업체, 세트장 대관 등(예술인 고용보험 적용 제외)

기술

(후반

작업)

편집감독, 편집스태프, CG감독, CG스태프, DI(색보정), 후시녹음, 사운드디자이너, 

폴리사운드(음향효과), 믹싱 등

2)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의 유형과 예술인 고용보험 적용 여부 판단

영화를 만들 때 제작사는 영화 제작과 관련된 이들과 개별적으로 근로계약 또는 용역계약을 하거나, 개인

사업체·법인사업체와 업체 간 계약을 합니다. 특히 상업영화는 제작사가 소속 직원 외에 헤드 스태프를 제외

한 대부분 하위 스태프 그리고 도급업체 직원들과도 직접 근로계약을 하는 것이 관행입니다. 그럼 문화예술

용역 관련 계약 유형에 따라 예술인 고용보험이 적용되는지 여부를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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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계약유형: 제작사 등과 개인이 계약하는 유형 

A-① 계약유형 제작사 등이 개인과 근로계약을 하는 경우

제작사가 제작사 직원, 제작과 연출부(라인프로듀서, 제작실장, 제작부장, 조감독, 스크립터, 연출부 팀원), 

기술지원스태프(미술팀원, 촬영팀원, 조명팀원, 의상팀원, 분장팀원, 무술팀원, 특수효과팀원) 등과 근로계약

을 할 때는 예술인 고용보험이 아닌 일반 근로자 고용보험이 적용됩니다. 

제작사 등
제작사 직원,
개인(예술인)

근로계약

계약유형 A-①의 도식화

A-② 계약유형 제작사 등이 개인과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하는 경우

제작사가 시나리오 작가, 감독, 프로듀서, 배우, 감독급 기술 지원 스태프(미술감독, 촬영감독, 조명감독, 의

상감독, 분장감독, 소품감독, 세트감독, 특수효과감독, 무술감독) 등과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할 때도 예

술인 고용보험이 적용됩니다. 이때 사업주는 제작사 등이 됩니다. 사업주는 예술인 고용보험제도 상 고용보

험료의 원천징수·납부 및 피보험자격 신고·관리 의무를 지게 됩니다.

다만 작가, 작사가, 작곡가, 디자이너 등 창작 직군과 계약은 개인이 제공한 노무에 대한 순수 인건비만 약

정하기도 하지만 저작권 관련 계약 내용이 포함되는 경우도 많아서 순수 노무제공에 대한 계약과 저작권 관

련 계약을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술인 고용보험은 노무제공 계약에만 적용된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편 제작사가 1인 사업자(개인사업자)와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할 때 해당 1인 사업자(개인사업자)가 

다른 사람을 고용하지 않고 예술인 개인 자격으로 계약하게 되면 제작사와 개인 간 계약과 동일하게 보아 

예술인 고용보험이 적용됩니다. 이때 1인 사업자(개인사업자)와 계약한 제작사는 사업주로서 의무를 져야 합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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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작사 등 개인(예술인)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

계약유형 A-②의 도식화

A-③ 계약유형 제작사 등이 개인 및 전속 매니지먼트사 등과 함께 3자 계약을 하는 경우

주연이나 조연 배우가 매니지먼트사에 전속되어 있을 때는 제작사가 배우·매니지먼트사와 함께 3자 계약

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 노무제공을 받은 제작사 등이 사업주가 됩니다.

제작사 등

매니지먼트사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 전속계약

계약유형 A-③의 도식화

개인(예술인)

A-④ 계약유형 제작사 등이 개인 예술인과 팀 단위 일괄수주계약을 하는 경우

제작사는 영화에 들어가는 음악을 만드는 음악감독과도 용역계약을 체결합니다. 음악감독을 돕는 연주자

나 오케스트라 등과는 따로 계약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서 음악감독에 대한 용역계약은 연주자나 오케스트

라, 조수 등의 노무제공을 포함하는 팀 단위 계약으로 볼 수 있습니다. 또 형식적으로 계약 당사자가 아닌 연

주자, 오케스트라, 조수 등에게도 예술인 고용보험이 적용됩니다. 

음악감독 역시 다른 이들과 같은 지위에서 노무를 제공하면 예술인 고용보험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 그러

나 음악감독이 해당 업무를 전적으로 위탁받아 자기 이익을 위해 연주자나 오케스트라, 조수 등과 같은 다른 

사람을 사용했다면 음악감독이 사업주로서 의무를 지게 됩니다.

저예산 독립영화는 제작사가 감독급 스태프와 용역계약을 할 때 하위 팀원급 스태프의 노무제공까지 모

두 포괄하도록 하는 팀 단위 계약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반적으로 감독급 스태프가 자신의 이익을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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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서 다른 사람을 고용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때 팀원급 스태프는 예술인 고용보험이 적용

되나 감독급 스태프(팀장)는 사업주의 의무를 지게 됩니다. 예외적으로 감독급 스태프가 계약만 대표로 했을 

뿐 다른 팀원급 스태프와 동일한 지위에서 노무를 제공했다면 감독급 스태프와 팀원급 스태프 등은 모두 예

술인 고용보험이 적용되며, 이때 제작사 등이 사업주가 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팀 단위 일괄계약 구조는 바람직한 형태가 아니므로, 향후 제작사 등이 대표 예술인 외에 

팀원이나 조수 등과도 별도로 문화예술용역 계약을 맺을 필요가 있습니다.

제작사 등
대표 예술인

(감독, 팀장 등)
팀원, 조수,
보조원 등

팀 단위
일괄 수주 계약

계약유형 A-④의 도식화

A-⑤ 계약유형 개인과 개인 간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하는 경우

저예산ㆍ독립영화는 대부분 감독과 프로듀서를 중심으로 하는 ‘개인 제작 구조’입니다. 만약 감독이 사업

자 등록을 했다면 감독과 촬영감독 간에 체결한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은 A-② 계약유형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감독과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한 촬영감독은 예술인 고용보험의 적용을 받고 감독

은 사업주가 됩니다. 

반면, 감독이 자연인이고 감독과 촬영감독 간에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했다면 이는 ‘개인과 개인 간의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술인 고용보험은 자연인이 아닌 ‘사업’에 적용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예술인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으로 볼 수 없습니다. 

다만 해당 감독이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은 개인이라 해도 실질적으로 이런 계약을 지속적으로 반복 수행

하여 실질적인 업(業)으로 한다고 판단되면(실질적으로 사업자로 인정되는 경우) 얘기가 달라집니다. 이때는 

관련 문화예술용역 계약을 체결한 촬영감독이 예술인 고용보험의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감독은 

예술인 고용보험제도상 사업주로서 의무를 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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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예술인) 개인(예술인)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

계약유형 A-⑤의 도식화

 B 계약유형: 제작사 등과 사업체가 계약하는 유형 

B-① 계약유형 제작사 등이 사업체 등(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등)과 계약하는 경우

제작사가 기술지원업체, 후반작업업체, 인력공급업체 등과 도급계약을 할 때 도급업체 직원이 도급업체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면 일반 근로자 고용보험이 적용됩니다. 만약 도급업체가 후반작업을 다른 예술인과 용역

계약 형태로 했다면 예술인 고용보험이 적용되고 사업주는 도급업체가 됩니다.

기술지원 감독이 사업체를 가지고 있으면 제작사와 업체 간에 계약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때도 도급업

체 직원들은 제작사와 근로계약을 하는 것이 영화업계 관행이라서 근로계약을 한 도급업체 직원들은 일반 

근로자 고용보험이 적용됩니다. 

제작사 등

사업체(법인 등)

개인(예술인)근로계약
맺은 직원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

도급계약

계약유형 B-①의 도식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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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② 계약유형  제작사 등이 사업체 등과 계약하고 계약을 맺은 사업체 등이 다시 다른 사업체와 도급계

약을 통해 수행하는 경우

제작사가 제작대행사와 도급계약을 하고 도급받은 제작대행사(원수급인)가 무대제작소나 장비대여업체, 

인력업체와 다시 업체 간 계약(B-② 계약유형)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하도급받은 무대제작소나 장

비대여업체(하수급인) 등이 예술인과 근로계약을 했다면 일반근로자 고용보험이 적용됩니다. 또 문화예술용

역 계약을 했다면 예술인 고용보험이 적용됩니다. 이때 문화예술용역 계약을 체결한 무대제작소 등(하수급

인)이 예술인 고용보험제도상 사업주로서 의무를 지게 됩니다.

다만 「고용보험법 시행령」에 따르면 ‘국가, 지자체 또는 공공기관에서 발주하는 문화예술사업’이 ‘하나의 

사업(발주자)에 여러 차례 도급되었다면 원수급인이 하수급인이 계약을 체결한 예술인의 피보험자격을 신

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하도급계약을 한 사업체와 문화예술용역계약을 맺은 예술인에 대해 피보험자격 신고와 보험료 납

부 의무는 원수급인에 해당하는 1차 도급업체가 지게 됩니다.

제작사 등

제작대행사
(원수급인)

사업체(법인 등)
- 하수급인

사업체(법인 등)
- 하수급인

개인(예술인)

사업체(법인 등)
- 하수급인

근로계약
맺은 직원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

도급계약

하도급계약

계약유형 B-②의 도식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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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등

사업체(법인 등)
- 원수급인

사업체(법인 등)
- 하수급인

사업체(법인 등)
- 하수급인

개인(예술인)

사업체(법인 등)
- 하수급인

근로계약
맺은 직원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

도급계약

하도급계약

계약유형 B-②-ⅲ의 도식화

B-③ 계약유형  제작사 등이 여러 개 사업체 등과 계약하고 계약을 맺은 사업체 등이 다시 다른 사업체와 

도급계약을 통해 수행하는 경우

제작사와 문화예술용역 계약을 한 개인사업자(감독급 스태프 등)가 원수급인으로서 무대 제작소나 장비대

여업체, 인력업체와 업체 간 계약(B-③ 계약유형)을 할 경우는 어떻게 할까요? 만약 예술인이 하수급인인 무

대제작소와 근로계약을 하면 일반 근로자 고용보험이 적용되고 문화예술 용역계약을 하면 예술인 고용보험

이 적용됩니다. 이때 무대제작소 등(하수급인)이 예술인 고용보험 제도상 사업주로서 의무를 지게 됩니다. 

다만 「고용보험법 시행령」에 따르면 ‘국가, 지자체 또는 공공기관에서 발주하는 문화예술사업’이 ‘하나의 

사업(발주자)과 다수 사업 간에 도급이 있는 경우에는 발주자가 원수급인 및 하수급인이 계약을 체결한 예술

인의 피보험자격을 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사업이 ‘국가, 지자체 또는 공공기관에서 발주

하는 문화예술사업’이면 하도급계약을 한 사업체와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한 예술인에 대해 피보험자격 

신고와 보험료 납부 의무는 발주자인 국가 등이 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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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작사 등(발주자)

사업체
(원수급인)

사업체
(하수급인)

무대감독
(원수급인)

사업체

개인(예술인)
무대제작소
(하수급인)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

도급계약

하도급계약 하도급계약

도급계약도급계약

계약유형 B-③의 도식화

국가 등(발주자)

사업체
(원수급인)

사업체
(하수급인)

사업체
(원수급인)

사업체

개인(예술인)
사업체

(하수급인)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

도급계약

하도급계약 하도급계약

도급계약도급계약

계약유형 B-③-ⅲ의 도식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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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스팅
디렉터

인력
공급
업체

수수료

수수료

근로
계약

업체 간 계약
(계약유형

B-①)

[후반작업]
편집, CG,
사운드, DI,
특수효과,
시각효과,

홍보·마케팅

업체 직원

매니지먼트사

투자사

제작사(원청)

근로계약: 제작사 직원
(계약유형 A-①)

제작사와 근로계약
(계약유형

A-①)

[제작부/연출부]
라인프로듀서/

제작실장/제작부장/
조감독/스크립터/

연출부 팀원

[기술지원 팀원]
미술팀원,
촬영팀원,
조명팀원,
의상팀원,
분장팀원,
무술팀원,

특수효과팀원

팀단위
계약

개인용역계약/
업체 간 계약

시나리오 작가, 감독,
프로듀서

(계약유형 A-②)

[감독급 기술지원
스태프]

미술감독, 촬영감독,
조명감독, 의상감독,
분장감독, 소품감독,

세트감톡,
특수효과감독,

무술감독
(계약유형 A-②,

B-①)

음악감독
(계약유형 ④)

연주자, 오케스트라,

조수 등

영화 분야 종사자들의 계약 구조 예시

3자 계약

업체 간
계약

업체간
계약

근로계약

전속
계약

배우
(계약유형

A-③)

주·조연

단역

특별출연

보조출연자
(일용직)

주: 위의 분류는 이해를 돕기 위한 예시로, 실제에서는 그림과 다른 유형의 계약을 하는 경우도 많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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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 유형과 예술인 고용보험의 적용

대

분

류

중

분

류

계약의 내용(세분류) 예시 고용보험 적용 및 사업주 

A

①
제작사 등이 개인(제작사 직원 등)과 근로계약을 

맺는 경우

제작사 직원, 라인프로듀

서, 제작실장, 제작부장, 

조감독, 스크립터, 연출부 

팀원, 미술팀원, 촬영팀원, 

조명팀원, 의상팀원, 

분장팀원, 무술팀원, 

특수효과팀원 

일반 근로자 고용보험 적용 

②
제작사 등이 개인(예술인 등)과 문화예술용역 관

련 계약을 맺는 경우 

시나리오 작가, 감독, 

프로듀서, 미술감독, 촬영

감독, 조명감독, 의상감독, 

세트감독, 특수효과감독, 

무술감독, 음악감독

예술인 고용보험 적용 

(제작사 등이 사업주가 됨) 

③

제작사 등이 개인·전

속 매니지먼트사 등과 

함께 3자 계약을 맺는 

경우 

매니지먼트사와 개인

(배우 등) 간에 문화예

술용역 관련 계약을 

맺은 경우

주·조연 배우, 단역 배우, 

특별출연 배우  

예술인 고용보험 적용

(제작사 등이 사업주가 됨) 

④

제작사 등이 개인 예술

인과 팀 단위 일괄수주

계약을 맺는 경우 

팀의 대표(팀장 등)가 

자기 이익을 위해 다른 

사람을 사용한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
음악감독과 팀원(연주자, 

오케스트라, 조수 등), 

디자이너와 조수 

팀원, 조수, 보조원 등은 예

술인 고용보험 적용

(팀장이 사업주가 됨)

팀의 대표(팀장 등)가 

계약만 대표로 했을 

뿐 다른 팀원들과 동

일한 지위에서 노무를 

제공한 경우 

팀장, 팀원, 조수, 보조원 등

은 모두 예술인 고용보험 

적용

(제작사 등이 사업주가 됨) 

⑤

개인과 개인 간 문화

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맺는 경우 

문화예술용역을 업으

로 하지 않는 자연인

인 경우
감독과 촬영감독 

음악감독과 연주자

디자이너와 조수  

예술인 고용보험 적용되지 

않음 

지속적·반복적으로 이

루어져 실질적인 업으

로 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예술인 고용보험 적용(노무

제공을 받는 자가 사업주임)

B ①
제작사 등이 사업체 등

과 계약을 맺는 경우 

도급을 받은 사업체와 

근로계약을 맺는 경우 
후반작업 편집/CG/사운

드/DI/특수효과/시각효과 

업체 

일반 근로자 고용보험 적용

도급을 받은 사업체와 

개인이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맺은 경우

예술인 고용보험 적용

(도급업체가 사업주가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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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분

류

중

분

류

계약의 내용(세분류) 예시 고용보험 적용 및 사업주 

B

②

제작사 등이 사업체 

등과 계약을 맺고, 계

약을 맺은 사업체 등

이 다시 사업체와 도

급계약을 통해 수행하

는 경우 

하도급계약을 맺은 사

업체와 근로계약을 맺

은 경우 

일반 근로자 고용보험 적용

하도급계약을 맺은 사

업체와 개인이 문화예

술용역 관련 계약을 

맺은 경우 

예술인 고용보험 적용

(하도급계약을 맺은 사업체

가 사업주가 됨)

국가, 지자체 또는 공

공기관이 발주하는 문

화예술사업으로, 하도

급계약을 맺은 사업체

와 개인이 문화예술용

역 관련 계약을 맺은 

경우 

예술인 고용보험 적용

(원수급인인 1차 도급업체

가 피보험자격신고, 보험료

납부의무를 짐)

③

제작사 등이 여러 개 

사업체 등과 계약을 

맺고, 계약을 맺은 사

업체 등이 다시 다른 

사업체와 도급계약을 

통해 수행하는 경우 

하도급계약을 맺은 사

업체와 근로계약을 맺

은 경우 

일반 근로자 고용보험 적용

하도급계약을 맺은 사

업체와 개인 간 문화예

술용역 관련 계약을 맺

은 경우 

예술인 고용보험 적용

(하도급계약을 맺은 사업체

가 사업주가 됨)

국가, 지자체, 또는 공

공기관이 발주하는 문

화예술사업으로,하도

급계약을 맺은 사업체

와 개인 간 문화예술

용역 관련 계약을 맺

은 경우 

예술인 고용보험 적용

(발주자인 국가 등이 피보

험자격신고, 보험료납부의

무를 짐)

3) 사례로 알아보는 문화예술용역 계약유형별 예술인 고용보험

예술 프로젝트 작업들이 장기 작업보다는 단기 작업들이 많은데 단기 작업(3~6개월 내외)

도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나요? 프로젝트로 일을 받아 15일이나 20일 안에 처리해야 하

는 일들도 예술인 고용보험이 적용되는지도 궁금합니다. 그리고 단기로 진행하는 일들도 매

번 고용보험을 가입해야 하나요? 주로 단역 배우로 생계를 유지하는데 고정보다 1회차 촬

영이 더 많은데도 예술인 고용보험이 적용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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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개월 내외의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이라 하더라도 연령 제한(65세 이상 신규계약자 

적용 제한)이나 소득제한(문화예술용역 계약 건별 월소득이 50만 원 미만인 경우 적용 제

한)또는 인적 제한(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사람, 별정우체국법에 따른 별정우체국의 직원의 경우 적용 제한)에 걸리지 않

는 한 예술인 고용보험이 적용됩니다. 또 계약기간이 1개월 미만인 단기예술인은 문화예술

용역 계약 건별 월소득이 50만 원 미만인 경우에도 고용보험이 적용됩니다. 

단기예술인이 아닌 경우에도 계약건별 합산한 월평균소득이 50만 원 이상이면 예술인이 

예술인 고용보험 적용을 희망하여 신청한 경우에는 예술인 고용보험이 적용될 수 있습니

다. 예술인 고용보험은 일정한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반드시 가입해야 하는 ‘당연가입’이 

원칙이므로 예술인 고용보험 적용요건을 충족하면 단기로 진행하는 계약이라 하더라도 매

번 고용보험에 가입됩니다. 

예술인 고용보험에 따른 구직급여 수급요건은 이직일 이전 24개월 중 피보험단위기간은 9

개월 이상입니다. 여기에서 피보험단위기간이란 피보험자격 취득일로부터 상실일까지를 

말합니다. 예술인 고용보험의 경우 이직일 이전 24개월 동안 복수의 피보험자격 취득기간

이 있으면 이를 합산해 9개월 이상이면 수급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봅니다. 피보험단위기간

은 월력에 따른 월을 기준으로 산정하되, 월의 중간에 시작과 종료가 있는 경우 각 월의 종

사기간 합을 30으로 나누어 산정하게 됩니다. 

①  예를 들어 예술인 A가 사업주 B와 2020년 12월 20일~2021년 4월 30일까지 문화예

술용역 관련 계약을 맺고, 사업주 C와 2021년 5월 11일~10월 10일까지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맺었다면 예술인 A가 마지막으로 이직한 날(2021년 10월 10일) 기준 피보

험단위기간은 9.4개월이 됩니다.

• 사업장 B의 피보험단위기간: 2021년 1월~4월(4개월)+(12일/30일)개월=4.4개월 

• 사업장 C의 피보험단위기간: 2021년 6월~9월(4개월)+[(20일+10일)/30일]개월=5개월 

②  계약기간이 1개월 미만인 단기예술인의 피보험기간의 산정은 노무제공일이 월 11일 이

상이면 1개월로 간주하고, 11일 미만이면 해당 월의 노무제공일을 모두 합산한 후 22일

로 나누어 월단위로 환산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그러나 계약을 맺지 않은 경우나 계약기간으로 명시되지 않은 기간은 피보험단위기간에 포함하지 않

으므로 반드시 서면계약으로 계약기간을 명시해야 합니다.

단기 노무 제공자의 피보험기간 산정(예시)

구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노무 제공 일수 12 15 13 10 10 8

피보험기간
1월 1월 1월 (10+10+8)/22=1.3개월

3개월 1.3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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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근로자와 예술인 등 동시에 다수 고용형태에 종사한 경우에는 고용형태별 

종사기간 비율에 따라 고용형태별 기여 요건 산정방식으로 산정한 결과를 

합해 충족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즉, 예술인으로서의 피보험단위 기간 충

족 비율[피보험단위기간(월) / 9개월]과 근로자로서의 피보험단위기간 충족 

비율[피보험단위기간(일) / 180일]의 합이 1이상이 되면 피보험단위기간을 

충족한 것으로 보게 됩니다. 예를 들어, 이직 전 24개월 동안 예술인 6개월, 

근로자 100일(유급근로)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있는 경우 예술인으로서 피보

험단위기간 충족 비율(0.67 = 6/9개월)과  근로자로서의 피보험단위기간 충

족 비율(0.56 = 100/180일)의 합이 1.23이 되어 1 이상이 되므로 예술인으

로서의 구직급여 수급을 위한 피보험단위기간을 충족한 것으로 봅니다. 

예술인 고용보험은 겸업이 잦은 예술인의 노무 특성을 고려하여 피보험자격 이중취득이 

가능합니다.

만약 예술인이 여러 건의 문화예술용역계약을 맺으면 어떻게 되나요? 예술인의 경우 생계

를 위해 겸업을 하는 일이 많은데 일반근로자 고용보험에 가입된 경우 예술인 고용보험은 

가입할 수 없는 건가요?

시나리오 작가의 경우 통상 월급이 아니라 작품의 완성에 따라 계약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은데, 이 경우에도 예술인 고용보험이 적용될 수 있나요?

시나리오 작가의 경우 신작의 창작이나, 기존 작품의 개변과 관련하여 기간을 특정하여 제

작사 등에게 노무를 제공하는 계약은 문화예술관련 용역에 해당하여 예술인 고용보험이 

적용되지만, 순수한 저작권 관련 계약이나 소유권 양도 계약의 경우에는 예술인 고용보험

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작가 등의 경우 문화예술용역 계약을 체결할 때 순수한 노

무제공에 대한 계약과 저작권 관련 계약을 구분하여 체결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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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이 기간에 따른 보수 지급이 아니라, 원고 매수나 프로젝트 완성 

등에 따른 보수 지급으로 이루어진 경우라 하더라도 해당 성과물의 완성을 위한 계약기간

과 보수가 계약서에 명시된 경우, 우선 보수를 계약기간으로 나눈 월평균소득이 50만원 이

상인 경우에만 고용보험이 적용됩니다. 또한 고용보험료는 사업주가 지급하는 총보수에

서 비용공제(20%)를 뺀 금액에 고용보험료율(1.4%)을 곱하여 산정합니다. 다만, 사업주는 

매월 월평균보수를 기준으로 산정한 고용보험료를 우선 근로복지공단(건강보험공단)에 납

부(매월 납부할 금액을 고지함)하고, 예술인은 보수를 받을 때 해당 보수에서 보수의 0.7%

를 사업주가 고용보험료로 원천공제하여 납부합니다. 따라서 계약서에 명기되지 않은 기간

은 피보험자격취득기간에 산정되지 않게 되기 때문에 처음 계약을 체결할 때 명확하게 규

정하는 것이 필요하고, 계약체결 이후에 사정 변경 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을 변경할 

것을 권장합니다.

월별보험료는 원칙적으로 근로자와 동일하게 전년도 소득을 월평균하여 산정합니다(월평

균보수). 다만 당해연도 노무제공 개시시에는 “예상되는 월평균보수” 또는 “기준보수”를 월

평균보수로 적용하게 됩니다. 즉 ⅰ) 보수를 산정하거나 확인하기 곤란한 경우 또는 ⅱ) 월

평균보수가 월 단위 기준보수보다 낮은 경우에는 “기준보수인 80만원(하한액)”을 적용하게 

됩니다. 한편 예술인의 신청에 따라 둘 이상의 소득을 합산하여 피보험자격을 취득하는 경

우에는, 합산하는 소득(보수)은 기준보수에 따라 월평균보수를 산정하지 않고 “실제보수”

를 기준으로 산정하게 됩니다.

보통 영화인들은 매달 월급을 받기보다는 한꺼번에 계약금을 받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럴 

경우에 보험료 산정이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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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1    극단이 매월 보수를 지급하는 경우

•월평균보수가 기준보수 이상인 경우

’21.03.01.~12.31.까지 계약금액이 1,250만원

☞월평균보수: (1,250만원-250만원)/10개월=100만원

☞보험료:  (3월~ 6월) 100만원*1.6%=16,000원 

(7월~12월) 100만원*1.4%=14,000원

•월평균보수가 기준보수 미만인 경우

’21.03.01.~12.31.까지 계약금액이 875만원

☞월평균보수: (875만원-175만원)/10개월=70만원

☞보험료:  (3월~ 6월) 80만원*1.6%=12,800원 

(7월~12월) 80만원*1.4%=11200원

*기준보수로 보험료 부과(예술인에게 원천 공제할 경우, 기준보수로 부과)

사례 2    극단이 계약금-중도금-잔금으로 보수를 지급하는 경우

2021.02.01.~06.30.(5개월) 동안 총 600만원의 보수를 지급하는 계약을 맺고, 2/1 계약

금 200만원, 5/30 중도금 300만원, 7/10 잔금 100만원 지급

☞ 월평균보수 600만원*0.8/5개월=96만원

☞ 사업주: 매월 96만원*1.6%*5개월=76,800원 납부

☞  예술인: 총 38,400원(보수지급시마다 공제) 

2/1 계약금 지급시 200만원*0.8(비용공제)*0.8%(보험료율)=12,800원 공제 

5/30 중도금 지급시 300만원*0.8(비용공제)*0.8%(보험료율)=19,200원 공제 

7/10 잔금 지급시 100만원*0.8(비용공제)*0.8%(보험료율)=6,400원 공제

*보수지급시점이 7월이라고 해서 보험료율을 0.7%로 산정하지 않도록 주의

사례 3    단기예술인(한 달 미만 계약)

예술인이 극단과 연습기간 2021.09.06.~09.10(5일)과 연극공연일 9/25(1일) 총 6일에 

대하여 45만원으로 문화예술용역계약을 체결한 경우

☞ 45만원*0.8(비용제외)*1.4

*단기예술인은 소득과 관계없이 모두 적용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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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에서는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인 사업장의 월평균보수가 일정금액(21년 기준 

220만원) 미만인 근로자, 예술인 및 그 사업주에게 고용보험료를 최대 80%까지 지원하는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영세한 사업주(고용주)들이 고용보험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거나 경제적 부담을 염려해 이를 

기피한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영세한 예술단체/사업체의 경우 예술인 고용보험료 

납입 부담이 큰데 이에 대한 지원이 있나요?

매니지먼트 소속 스타일리스트 등(전속계약)은 예술인 고용보험 적용 대상이 아니나, 작품, 

공연 등을 위해 제작사와 직접 계약한 경우에는 제작사가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소속배우가 영화촬영을 할 경우 배우의 고용보험은 제작사에서 가입하지만, 배우의 스타일

리스트 등의 고용보험은 어디서 관리하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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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방송은 어떤 과정을 거쳐 제작되고 직종은 어떻게 분류될까

 방송은 어떤 과정을 거쳐 완성되나 

방송 제작과정은 일반적으로 방송사에서 프로그램 편성이 확정되기 전의 기획단계와 편성 확정 후 실질

적 촬영을 준비하는 단계가 포함되는 ‘프리 프로덕션(Pre-production)’, 본촬영 단계인 ‘메인 프로덕션 (Main 

Production)’ 그리고 촬영 후반작업이 이루어지는 ‘포스트 프로덕션(Post-production)’ 3단계로 나뉘어 진행됩니다.

메인 프로덕션
(Production)

촬영 장소(스튜디오) 세팅 및 
장비 설치

촬영 진행
(연출, 기술 스태프, 배우 등)

포스트 프로덕션
(Post Production)

가편집
①  러프 커팅 

(거칠게 OK 컷을 이어붙임)
②  파인 커팅 

(편집 감독과 연출이 함께 방
송시간에 맞는 영상물을 정밀
하게 제작)

종합편집

(가편집본에 영상효과, 자막, 오디
오 믹싱, 효과음 등을 입혀 최종 
마스터링)

방송본 완성 및 송출

프리 프로덕션
(Pre Production)

콘텐츠 기획 및 발굴(원작 계약)

방송사 편성 확정
(제작사, 작가, 연출진 확정)

배우 캐스팅 확정

촬영 장소 답사 및 섭외

주요 스태프(촬영, 미술, 음악감독 등) 
확정 및 계약 진행

방송 제작과정–1회 분량 기준

8. 방송연예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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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라마 부문

드라마는 유형에 따라 전체 제작 기간이 정해지는데, 60~70분 분량의 1회 분량을 ‘단막극’이라 칭하고, 

16-20회 내외로 제작되는 유형은 ‘미니시리즈’라고 합니다. 지상파 방송국의 전통적 형태의 ‘주말연속극’은 

일반적으로 50여 회로 구성되며, ‘일일연속극’의 경우 100회 정도의 분량으로 제작됩니다. 가장 일반적인 형

태의 ‘미니시리즈’를 기준으로 볼 때, 총 제작기간은 약 4~5개월(사전제작 드라마 제외)로, 후반 작업도 대부

분 촬영 및 방영 종료와 동시에 종료되어 근무기간 산정이 용이한 편입니다.

비드라마 부문

비드라마 부문 중 예능 프로그램은 제작비 규모가 드라마에 비해 작고, 방송사 자체 재원이 상대적으로 많

이 투입됩니다. 따라서 프로그램 제작과정에서 방송사 소속 인력의 역할이 큰 편이며, 외주제작사가 참여하

더라도 방송사 소속 PD의 지시를 받아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큐멘터리 프로그램은 점차 방송사가 자체 제작하는 경우가 줄어들고 있으며, 외주제작사가 전체 총괄을 

맡아 진행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외주제작사가 외부에서 협찬금을 지원받아 제작한 프로그램을 방

송사에 방영하는 형식일 때는 프로그램 전체 연출까지 외주제작사 또는 프리랜서 연출이 총괄할 수도 있습

니다. 

그러나 방송사 재원을 기반으로 제작되는 프로그램의 외부 PD는 예능 프로그램과 마찬가지로 프로그램 

총괄기획을 맡은 방송사 소속 PD의 지시를 받아 업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비드라마 부문 프로그램 제작기간은 프로그램 성격에 따라 상이합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주 1회 편성을 

확보한 예능 프로그램 제작에 참여하는 인력은 종영 결정이 나기 전까지는 특별한 종료 시점 없이 일(건) 단

위로 용역계약을 하게 됩니다39. 한편 다큐멘터리나 특별 편성 프로그램처럼 단회 방영 프로그램은 프로그램 

1편을 기준으로 참여 인력과 계약하게 됩니다. 

기획 및 촬영 준비를 하는 프리 프로덕션(Pre-production) 단계 

방송 제작은 방송사 프로그램 시간 편성 확정 시점을 기준으로 ‘기획’–‘촬영 준비’ 단계가 나뉩니다. 방송 

편성 전 기획 단계에 제작사는 대표, 기획PD, 행정 등 근로계약을 체결한 최소 인원으로 유지하며 상시 업

무를 진행합니다. 메인 작가와 제작사(또는 방송사)가 계약을 체결하면 작가는 작품 개발과 대본 집필에 들

어가며, 드라마일 경우 일반적으로 시놉시스와 4회 분량 대본으로 방송사에 제안해 편성이 확정되면 제작에 

들어가게 됩니다.

방송 시간 편성이 확정된 뒤에는 본격적으로 촬영 준비를 시작합니다. 보통 실제 촬영 시작 1~2개월 전

부터 작가와 섭외 담당자, 제작PD, FD, 라인PD, 야외조연출, 스크립터 등의 제작팀과 연출팀 구성원이 투입

되어 근무를 시작하게 됩니다.

39   기본적으로 일(건) 단위로 용역계약이 진행되나, 지속적으로 같은 인력이 투입될 경우 월 단위로 용역비를 산정하여 지급하는 경우도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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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촬영을 시작하는 메인 프로덕션(Pre-production) 단계 

본촬영이 시작되면 프리 프로덕션 단계부터 참여하는 인력 외에 출연 배우와 현장 스태프 인력이 추가 투

입됩니다. 본촬영 기간에만 용역을 제공하는 주요 직군으로는 촬영팀, 조명팀, 동시녹음팀, 장비팀, 특수효과

팀, 분장팀, 미용팀, 스틸촬영 등이 있습니다. 이때 촬영현장에만 참여하는 인력은 주로 촬영일 수를 기준으

로 계약을 체결하지만 때로는 방송 회차를 기준으로 계약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팀 단위로 움직이는 촬영 장비 스태프(카메라팀, 장비팀, 조명팀, 동시녹음팀 등)는 팀 턴키 계약을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미술팀은 세트디자인, 제작, 소도구, 의상, 분장, 미용 업무 전체를 방송사 자회사 또

는 외주제작사와 용역계약을 체결하며, 회당 기준으로 책정하더라도 업무 내용 전체를 모두 포괄하여 계약

합니다.

본촬영 단계에만 투입되는 인력은 팀 단위로 턴키 계약을 하거나 사업체와 용역계약을 한 경우 세부적인 

인력투입 내용은 예산서상으로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제작사에서도 세부내역을 정확하게 인지하기 어

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특히 조명, 동시녹음, 장비팀, 카메라팀 관련 항목은 인건비가 아닌 임차료, 대여료 등

으로 책정하기도 하며 총비용 내에 담당 인력 인건비가 포함되어 계약을 체결하는 제작사에서는 실제 참여

한 인력 수와 세부계약 형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기는 매우 어려운 실정입니다.

촬영 후반작업을 하는 포스트 프로덕션(Post-production) 단계 

포스트 프로덕션 단계에서는 촬영한 영상을 편집하고 컴퓨터 그래픽(CG), 음악 믹싱, 특수효과, 음향효과 

등의 기술을 활용해 정밀하게 가공하여 방송 송출용 마스터 영상을 완성합니다. 영화와 달리 방송은 일정 기

간 방송되고, 본촬영과 후반작업이 거의 동시에 진행되므로 순차적 투입이 아닌 제작 단계에 따른 구분이라

고 보는 것이 더 적합합니다.

이 단계에는 방송사 내부의 종합편집실을 사용하며 CG, 기술감독, 색보정, 타이틀 제작, 믹싱 등을 방송사 

내부 인력이 담당하기도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외부업체 또는 개인 단위로 회당 기준 계약을 체결하고 편집

을 진행합니다. 음악감독과 음악오퍼레이터, 음향효과 등의 인력도 개인 또는 업체 단위로 회당 기준으로 계

약합니다.

 직종은 어떻게 분류되나 

방송연예 분야 종사자는 「예술인 복지법」의 예술활동 증명의 예술활동 유형인 창작, 실연, 기획, 기술지원

으로 구분하여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째, ‘창작’ 분야에는 작가와 드라마 크리에이터, 음악감독, 작곡가 등이 해당됩니다.

둘째, ‘실연’ 분야는 크게 ‘연출’ 분야와 ‘연기’ 분야로 나뉩니다. 연출 분야는 감독(연출)과 조연출, 그 외 보

조 팀원 스태프로 구성됩니다. 여기에는 FD, 스크립터, 캐스팅디렉터, 스토리보드, 로케이션 매니저 등도 포

함됩니다. 연기 분야는 등급별로는 원로, 중견, 신입, 아역 등으로 나뉘며 비중을 기준으로 주ㆍ조연, 단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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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출연, 무술감독 및 지도 등으로 구성됩니다.

셋째, ‘기획’ 분야는 프로그램 전체를 초기에 기획하고 제작과정 전반을 총괄하는 책임프로듀서(CP)와 예

산기획 및 집행을 책임지는 제작PD 이하 기획PD, 라인PD, 마케팅PD, 해외 코디네이터 등이 포함됩니다. 홍

보 및 마케팅 분야 업무도 기획 분야에 속합니다. 이 단계에서 드라마 포스터나 현장 스틸사진 촬영, 메이킹

필름 촬영 등을 담당하는 대행사 또는 개인과는 계약을 맺습니다.

마지막으로 ‘기술지원’ 분야는 프리 프로덕션과 프로덕션 단계에 주로 활동하는 분야와 포스트 프로덕션 

단계에 주로 투입되는 인력으로 나뉩니다. 프리 프로덕션/프로덕션 단계에는 주로 촬영 과정에 직접 영향을 

주는 촬영, 조명, 장비, 동시녹음, 특수효과, 미술, 소품, 의상, 분장/미용 등의 분야 인력이 해당됩니다. 

포스트 프로덕션 단계에는 영상을 다듬는 과정에 영향을 주는 편집, 시각효과, 음향효과, DI, PI 등이 해당

됩니다. 대부분 기술 스태프는 감독급과 팀원급으로 나뉘며, 팀원 스태프는 감독급 스태프의 지시를 받아 업

무를 수행합니다. 계약의 경우 대부분 팀 단위 턴키 방식 용역계약을 합니다. 

방송연예 분야 종사자 직종 분류

구분 직무군 직종

창작
극본/대본 작가, 드라마 크리에이터

음악 작곡가, 오퍼레이터, A&R, OST 제작PM

실연
연출 감독, FD, 스크립터(SCR), 캐스팅디렉터, 스토리보드, 로케이션 매니저 등

출연 비중별: 주ㆍ조연, 단역, 보조출연(엑스트라), 무술감독 및 지도(무술연기)

기획

기획 / 제작 (예술인 고용보험 적용) 기획PD, 제작PD 등

홍보마케팅
(예술인 고용보험 적용 제외) 홍보대행, 온라인 홍보(자회사), 포스터, 스틸, 메

이킹 등

기술지원

촬영

카메라, 포커스풀러 

특수촬영(드론, 수중 등)

데이터매니저 

조명 조명담당, 발전차담당

장비 (그립) 크레인, 지미집 등 촬영장비 담당

동시녹음 녹음기사, 붐맨, 라인맨

특수효과 비, 눈, 안개 등 연출

미술 세트디자이너, 세트제작, 인테리어디자인, 푸드스타일리스트

무대감독 무대감독

소품(소도구) 소품담당

의상 스타일리스트, 코디네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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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직무군 직종

기술지원

분장/미용 메이크업, 헤어, 특수분장

편집 기술감독, 프리뷰어, 싱크, 가편 등

시각효과(VFX) 2D VFX, 3D VFX

음향효과

사운드마스터/디자이너

폴리: 폴리아티스트, 폴리레코디스트

다이얼로그: ADR(후시녹음)

믹싱: 사운드 믹서

녹음실 녹음기사, 보조

외부종편실 기술감독, 오디오감독

그래픽, CG CG감독

DI 컬러리스트

PI
타이틀 제작(캘리그래퍼 포함)

예고편 제작 편집

2)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의 유형과 예술인 고용보험 적용 여부 판단

방송 제작은 기본적으로 방송사 자체 제작 프로그램과 외주제작 프로그램으로 나뉩니다. 방송사 자체 인

력이 중심이 되어 진행되는 제작은 필요에 따라 외부 방송 제작 인력들과 개별적인 근로계약이나 용역계약

을 하거나, 개인사업체나 법인사업체와 업체 간 계약을 맺을 수 있습니다. 

외주제작의 경우에는 프로그램마다 세부적 계약 방식이 다릅니다. 일반적으로는 외주제작사를 중심으로 

주요 참여 인력 또는 사업체들과 계약하므로 주로 외주제작사가 계약 주체가 되어 작가, 스태프, 출연자 등

과 계약합니다. 다만 외주제작이라 하더라도 내부 인력과 시설을 갖춘 지상파 방송사는 연출, 카메라감독과 

같은 주요 인력을 파견 형태40로 계약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개인이 아닌 사업체(또는 사업체를 가지고 있는 

개인)과 계약하는 경우 방송 송출 후 일정 기간(통상적으로 15~30일) 이후 지급하는 것이 관행이며 세금계

산서를 발행합니다.

제작 규모가 작은 비드라마장르는 구두상으로 계약하는 경우가 많아 서류상 제작비와 실제 제작비 간에 

차이가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또 외주제작사–기술업체/ 프리랜서 인력 간 용역계약은 구두계약이 주를 이

룹니다. 

경우에 따라 계약서를 작성하기도 하지만 방송기술업계에서 프로그램 용역 수행계약서는 서로 신뢰가 쌓

이지 않았을 때 필요한 것으로 인식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대부분 실제 계약 조건과 상황을 구체적으로 파악

40   지상파 등 방송사에 소속된 기술분야 인력을 외주제작사에 파견 형태로 근무하도록 계약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213

8. 방
송

연
예

 분
야

하기 힘듭니다.

작가 분야와 연출 분야 인력은 프리 프로덕션 단계부터 포스트 프로덕션까지 지속적으로 업무를 하며 다

양한 업무 내용을 융통성 있게 수행합니다. 하지만 기술지원 분야와 실연 분야 인력은 본촬영 단계인 프로덕

션 단계 또는 포스트 프로덕션 단계에서 자신이 맡은 세부 역할만 단기간 수행합니다. 

 A 계약유형: 방송사 또는 제작사 등과 개인이 계약하는 유형 

A-① 계약유형 방송사 또는 제작사 등이 개인과 근로계약을 하는 경우

방송사 또는 제작사가 연출(연출/조연출, 프로듀서), 기술지원 스태프(미술팀원, 촬영팀원, 조명팀원, 의상

팀원, 분장팀원, 무술팀원, 특수효과팀원) 등과 근로계약을 하는 경우 일반근로자 고용보험이 적용됩니다.

방송사 또는
제작사

방송사/제작사
소속 직원,

개인(예술인)

근로계약

계약유형 A-①의 도식화

A-② 계약유형 방송사 또는 제작사 등이 개인과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하는 경우

방송사 또는 제작사가 방송작가, 연출, 프로듀서, 배우, 감독급 기술지원 스태프(미술감독, 촬영감독, 조명

감독, 음악감독, 기술감독), 소속사가 없는 출연자 등과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맺으면 예술인 고용보험이 

적용됩니다. 이때 사업주는 방송사 또는 제작사가 됩니다.

방송사 또는
제작사

개인(예술인)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

계약유형 A-②의 도식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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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③ 계약유형 방송사 또는 제작사 등이 개인 및 전속 매니지먼트사 등과 함께 3자 계약을 하는 경우

매니지먼트사에 소속된 출연자는 제작사, 매니지먼트사와 함께 3자 계약을 합니다. 이때 용역계약을 맺은 

방송사 또는 제작사가 사업주가 됩니다. 

방송사 또는
제작사

매니지먼트사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 전속계약

계약유형 A-③의 도식화

개인(예술인)

A-④ 계약유형 방송사 또는 제작사 등이 개인 예술인과 팀 단위 일괄수주계약을 하는 경우

제작사 등이 개인사업자가 없는 특정 기술감독 개인과 하위스태프의 노무제공을 포함한 팀 단위 일괄수

주계약을 체결한 경우 팀의 대표가 예술인 고용보험의 사업주입니다. 다만, 팀 단위 일괄수주계약에서 팀의 

대표가 사업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지 않고 단순 용역대금 배분 정도의 역할에 불과한 경우에는 발주자인 

방송사 또는 제작사가 예술인 고용보험의 사업주가 됩니다. 

방송사 또는
제작사

대표 예술인
(감독, 팀장 등)

팀원, 조수,
보조원 등

팀 단위
일괄 수주 계약

계약유형 A-④의 도식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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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B 계약유형: 방송사 또는 제작사 등과 사업체가 계약하는 유형 

B-① 계약유형 방송사 또는 제작사 등이 사업체 등(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등)과 계약하는 경우

기술지원(촬영, 조명, 음악, 종합편집, 시각, 인력공급 등) 업체는 업체 간 계약이 체결될 수 있습니다. 이때 

도급업체 직원은 일반근로자 고용보험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한편, 도급업체가 프리랜서 등 외부 인력과 문

화예술용역 계약을 다시 체결하는 경우 외부 인력에게 예술인 고용보험이 적용되며, 사업주는 도급업체가 

됩니다. 

또한 기술지원 감독이 개인사업체를 가지고 있으면 제작사-감독 간에 업체 간 계약을 체결하나 감독급 

스태프가 운영하는 도급업체에 소속된 하위 스태프에게는 일반근로자 고용보험이 적용됩니다. 

방송사 또는
제작사

사업체(법인 등)

개인(예술인)근로계약
맺은 직원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

도급계약

계약유형 B-①의 도식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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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연예 분야 종사자들의 계약 구조 예시

주: 위의 분류는 이해를 돕기 위한 예시로, 실제에서는 그림과 다른 유형의 계약을 하는 경우도 많을 수 있음

방송사(원청)

근로계약: 방송사 직원
(연출/조연출, 책임프로듀서, 기술팀 등)

(계약유형 A-①)

제작사(도급)

근로계약: 제작사 직원
(계약유형 A-①)

매니지먼트사 
소속 출연자

(주ㆍ조연, 단역 등)
(계약유형 A-③)

근로계약

기술지원 도급 업체와 
근로계약

(계약유형 A-①)

[기술지원 업체 직원] 

미술팀원, 촬영팀원, 
조명팀원, 기술팀원, 

음악팀원 등

용역계약

개인

[프리랜서]
방송작가, 외부 연출,

소속사가 없는 출연자 등
(계약유형 A-②)

업체

[감독급 기술지원 스태프] 
개인사업자인 기술지원 감독급

스태프와 업체 간에 
용역계약을 맺는 경우

(계약유형 B-①)

팀 단위
계약

[감독급 기술지원 스태프 및 팀원]
개인사업자가 아닌 기술지원 감독급 

스태프가 팀원의 노무를 포함한 
용역계약을 제작사/방송사와 

대표로 맺는 경우
(계약유형 A-④)

3자 계약

3자 계약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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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유형과 예술인 고용보험의 적용

대

분

류

중

분

류

계약의 내용(세분류) 예시 고용보험 적용 및 사업주 

A

①
방송사 또는 제작사 등이 개인(제작사 직원 등)과 

근로계약을 맺는 경우

방송사 직원, 제작사 직원, 

연출, 조연출, 연출부 팀원, 

기술스태프 (카메라감독, 

기술감독, CG감독, 

미술감독, 무대감독) 

기획 PD, 제작PD, 라인PD, 

마케팅PD

일반근로자 고용보험 적용 

②
방송사 또는 제작사 등이 개인(예술인 등)과 문화

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맺는 경우 

방송 작가, 연출 감독, 

프로듀서, 미술감독, 

촬영감독, 조명감독, 

의상감독, 세트감독, 

특수효과감독, 무술감독, 

음악감독, 작곡가

예술인 고용보험 적용 

(제작사 등이 사업주가 됨) 

③

방송사 또는 제작사 

등이 개인 및 전속 매

니지먼트사 등과 함께 

3자 계약을 맺는 경우

매니지먼트사와 개인

(배우 등) 간에 문화예

술용역 관련 계약을 

맺은 경우

주ㆍ조연 배우, 단역 배우, 

특별출연 배우, 성우

예술인 고용보험 적용

(제작사 등이 사업주가 됨) 

④

방송사 또는 제작사 

등이 개인 예술인과 

팀 단위 일괄수주계약

을 맺는 경우

팀의 대표(팀장 등)가 

자기 이익을 위해 다

른 사람을 사용한 경

우에 해당한 경우 음악감독, 오디오감독, 

카메라감독, 조명감독, 

미술감독, 무대감독, 

특수촬영감독, 편집감독

팀원, 조수, 보조원 등은 예

술인 고용보험 적용

(팀장이 사업주가 됨)

팀의 대표(팀장 등)가 

계약만 대표로 했을 

뿐 다른 팀원들과 동

일한 지위에서 노무를 

제공한 경우 

팀장, 팀원, 조수, 보조원 등

은 모두 예술인 고용보험 

적용

(제작사 등이 사업주가 됨) 

⑤

개인과 개인간 문화예

술용역 관련 계약을 

맺는 경우

문화예술용역을 업으

로 하지 않는 자연인

인 경우

-

예술인 고용보험 적용되지 

않음 

지속적ㆍ반복적으로 

이루어져 실질적인 업

으로 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예술인 고용보험 적용(노무

제공을 받는 자가 사업주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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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분

류

중

분

류

계약의 내용(세분류) 예시 고용보험 적용 및 사업주 

B

①

방송사 또는 제작사 

등이 사업체 등과 계

약을 맺는 경우

도급을 받은 사업체와 

근로계약을 맺는 경우 
외부 종합편집실, 

외부믹싱실, 외부녹음실 

등의 업체

일반근로자 고용보험 적용

도급을 받은 사업체와 

개인이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맺은 경우

예술인 고용보험 적용

(도급업체가 사업주가 됨)

②

방송사 또는 제작사 

등이 사업체 등과 계

약을 맺고, 계약을 맺

은 사업체 등이 다시 

사업체와 도급계약을 

통해 수행하는 경우

하도급계약을 맺은 사

업체와 근로계약을 맺

은 경우 

-

일반근로자 고용보험 적용

하도급계약을 맺은 사

업체와 개인이 문화예

술용역 관련 계약을 

맺은 경우 

예술인 고용보험 적용

(하도급계약을 맺은 사업체

가 사업주가 됨)

국가, 지자체, 또는 공

공기관이 발주하는 문

화예술사업으로, 하도

급계약을 맺은 사업체

와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맺은 경우 

예술인 고용보험 적용

(원수급인인 1차 도급업체

가 피보험자격신고, 보험료

납부의무를 짐)

③

방송사 또는 제작사 

등이 여러 개의 사업

체 등과 계약을 맺고, 

계약을 맺은 사업체 

등이 다시 다른 사업

체와 도급계약을 통해 

수행하는 경우

하도급계약을 맺은 사

업체와 근로계약을 맺

은 경우 

-

일반근로자 고용보험 적용

하도급계약을 맺은 사

업체와 개인 간 문화예

술용역 관련 계약을 맺

은 경우 

예술인 고용보험 적용

(하도급계약을 맺은 사업체

가 사업주가 됨)

국가, 지자체, 또는 공

공기관이 발주하는 문

화예술사업으로, 하도

급계약을 맺은 사업체

와 개인 간 문화예술

용역 관련 계약을 맺

은 경우 

예술인 고용보험 적용

(발주자인 국가 등이 피보

험자격신고, 보험료납부의

무를 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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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례로 알아보는 문화예술용역 계약유형별 예술인 고용보험

그렇지 않습니다. 처음 계약 당시에는 고용보험 적용기준 이상의 소득이 예상되어 예술인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신고를 한 경우, 비록 다음 해에 정산했을 때 월평균소득이 적용

기준 소득 이하가 되더라도 이미 취득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유지(피보험단위기간 인

정)하게 됩니다. 

예술인 고용보험의 구직급여의 수급요건(24개월 중 9개월의 고용보험가입 유지 등)을 충

족하여야 구직급여를 받으실 수 있으며, 구직급여수급요건을 충족한 경우 구직급여 신청 

후 2주 후에 구직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료는 예술인이 사업주로부터 문화예술용역의 대가로 지급받는 보수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따라서 고액의 계약금을 받는 경우, 해당 계약금에 일정 비용공제율(20%)를 

곱하여 고용보험료 산정 기준이 되는 보수액을 산정하고, 해당 보수액의 0.7%를 고용보험

료로 부담하게 됩니다.

예술인의 경우 계약서에 따라 보수를 지급받을 때 사업주가 해당 보수에서 고용보험료를 

산정하여 원천공제하는 것으로 고용보험료 납부가 종료되며, 사업주는 계약기간 동안 매월 

월평균보수에 따른 고용보험료를 공단에 납부한 후 최종 계약이 종료된 후 공단과 보험료

를 정산하게 됩니다. 

방송연예 분야 작가입니다. 월평균 보수가 50만 원 이상인 상태로 예술인 고용보험에 가입

했다가 이후 월평균 보수액이 낮아지면 피보험자 자격을 잃게 되나요?

방송연예 분야 작가로 일합니다. 수익이 끊기는 시점에 고용보험에 바로 가입하면 구직급여 

즉시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드라마 부문 방송연예 분야 작가로 일하고 있습니다. 제작사와 계약금을 받고 일할 때는 한

꺼번에 고액을 받고 2~3년 정도 장기간 일하게 됩니다. 이런 경우 고용보험료 산정기준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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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직급여 수급 기준 (가입 후 최소 9개월 이상 보험료 납입)을 충족할 경우 짧은 기간의 

실업 기간에도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으며, 수급기간 중 취업 등으로 다시 수입이 발생할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발생한 소득에 대해 전부 또는 일부를 감액하고 지급

합니다.

프리랜서 방송연예 분야 PD로 일하고 있습니다. 계약 사이에 짧은 실직 기간이 종종 발생하

고 한 달 수입이 최저임금이 안 될 때도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요?

예술인 고용보험은 일정한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반드시 가입해야 하는 ‘당연가입’을 원칙

으로 하기 때문에 예술인과 문화예술용역 계약을 맺은 “사업주”는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

약을 체결한 예술인의 피보험자격 취득 및 상실에 관한 사항을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

음달 15일까지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해야 합니다. 만약 사업주가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예술인이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관련사항을 신고해야 하며, 이때 계약관계를 증명할 수 있

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고용보험료는 원천공제되며, 예술인과 사업주가 월평균보수의 

0.7%씩을 각각 균등 분담 합니다.

방송연예 분야 작가로 일하고 있습니다. 고용보험에 가입하면 저 혼자 보험금을 내는 건지 

사업장(방송국)에서도 일정 부분을 부담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예술인 고용보험에 당연가입 대상이 되는 일자리는 모두 피보험자격을 취득하게 되며, 복

수의 당연가입 일자리에 종사하는 예술인의 경우 이중 취득이 인정됩니다. 따라서 복수의 

문화예술용역 계약을 서로 다른 사업주와 맺었을 때, 각 사업에서 모두 피보험자격을 취득

하게 되며, 고용보험료 역시 각 계약에서 산정한 월평균 보수를 기준으로 각각 원천공제하

여 납부합니다

프리랜서 방송연예 분야 PD입니다. 같은 기간에 여러 방송연예 프로그램 제작에 동시에 참

여할 경우, 각각의 사업에서 동시에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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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라고 해도 예술인 고용보험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단, 이 경

우 노무제공기간과 보수 등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참고로, 「예술인 복지법」 제4조의4에 따라 문화예술용역과 관련된 계약의 당사자는 반드시 

서면으로 된 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이를 어길 시에는 「예술인 복지법」 제18조제1항제

1호의2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게 됩니다.

방송연예 분야 작가입니다. 일하는 기간과 보수를 받는 시점 차이가 크고 대부분 구두계약

으로 일합니다. 이 경우에도 고용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요?

카메라 스태프인 예술인 A가 사업주인 제작사 B와 2021년 10월 4일, 10월 11일 노무를 제

공하고 30만원의 보수를 받는 계약을 체결하고, 제작사 C와는 10월 6일, 10월 12일 노무를 

제공하고 20만원의 보수를 받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1개월 미만의 

계약을 맺는 단기예술인의 경우 소득제한에 따른 적용제외 없이 고용보험이 적용되기에, 매

월 노무를 제공한 날짜와 노무제공에 따른 월 소득의 합계액만 신고하면 신고된 월 소득액

을 기준으로 고용보험료를 산정 및 부과하게 됩니다. 따라서 제작사 B는 4,200원(30만원×

1.4%)의 고용보험료를 근로복지공단에 납부하고, 카메라 스태프 A의 보수를 지급할 때 보

수 전체의 0.7%에 해당하는 본인부담금 2,100원을 원천공제하게 됩니다. 또한 제작사 C는 

2,800원(20만원X1.4%)의 고용보험료를 근로복지공단에 납부하고, 카메라 스태프 A의 보수

를 지급할 때 보수 전체의 0.7에 해당하는 본인부담금 1,400원을 원천공제합니다.

광고 및 패션쇼의 경우 출연자에 한해 예술인 고용보험 적용대상으로 판단됩니다. 

예능 프로그램 촬영 현장 카메라 스태프로 일하고 있습니다. 일급 형태로 보수를 받으며, 같

은 기간 내에 여러 프로그램 제작에 참여하지만 각각의 프로그램에서 받는 보수는 월 50만 

원이 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 보험료 산정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상업광고 모델, 감독 등도 예술인 고용보험 적용 대상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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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니지먼트사와 예술인이 맺는 전속계약은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으로 볼 수 없으므로, 

사업주는 문화예술용역을 직접 제공받는 제작사가 됩니다.(55쪽 A-3계약유형 i)참조) 따

라서 제작사는 사업주로서 해당 예술인에 대해 피보험자격 취득 및 상실신고, 보험료 납부 

등의 의무를 지게 됩니다. 

이때, 보험료는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서 상 용역대금 전액에서 비과세소득 및 경비 20%

를 공제한 금액에 보험료율을 곱한 금액입니다.

* 만약, 계약금액 안에 용역대금 및 저작권 수입, 초상권 수입 등이 혼재되어 있어 고용보

험 가입용 간이계약양식을 통하여 저작권 수입, 초상권 수입등을 기타수입으로 분리한 경

우, 용역대금에 대해서만 신고가 가능합니다.

계약기간이 불명확하다면 부득이 단기예술인으로서 노무제공내용 확인신고를 통해 각 촬

영별로 신고하시고, 가급적이면 고용보험용 문화예술용역 관련 간이 계약양식을 통해 계약

기간 등을 상호 합의하시고 이를 근거로 피보험자격 취득신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프리뷰는 대상자가 특정되지 않고, 누구나 공고된 용역 작업을 수행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는 현상 광고이므로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방송사의 경우 제작사가 예술인과 직접 계약을 하지 않고 매니지먼트사를 거쳐 계약을 맺

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 예술인 고용보험 적용은 어떻게 할 수 있나요?

드라마 제작사이고, 16부작 드라마 제작 예정이나 계약기간을 확정할 수 없는 계약서를 작

성했습니다. (계약서에는 회차 당 단가만 명시) 이렇게 계약기간이 불명확한 경우 예술인 고

용보험 신고 방식이 궁금합니다. 

방송분야 프리뷰에 대해 특정인과 계약하는 것이 아니라 사이트에 공고하면 누구나 할 수 

있기 때문에 사전에 프리뷰어가 누군지 알 수 없고, 작업기간도 알 수 없는데 예술인 고용

보험 가입 대상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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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파 등 기존매체 뿐만 아니라 유튜브, 웹드라마 등 신규매체를 통해 제공되는 콘텐츠(광고 

포함)에 종사하는 창작, 실연, 기술지원 인력에 대해서도 예술인 고용보험 가입대상입니다. 

고용보험법 제77조의2의 적용대상에서 “근로자가 아니면서”는 해당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

약을 체결한 사업에서 근로자가 아닌 사람을 의미하며,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6제

7항에서 다른 사업에서 근로자이면서 해당 사업에서 예술인인 경우 모든 사업에서 피보험

자격을 취득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다른 사업에서 근로자로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더라도 예술인 고용보험의 적용대상입니다.

다만, 원칙적으로 일반인출연자*는 예술인 고용보험의 적용대상이 아니며, 일반인출연자 

중 예술인으로 인정될 수 있는 고정출연자*에 대하여 예술인 고용보험을 적용합니다.

*일반인출연자: ①방송활동을 업으로 하는 사람이 아니거나 ②연예인(대중문화예술산업에

서 연기, 무용, 연주, 가창, 낭독, 그 밖의 예능과 관련된 용역을 제공하는 사람)이 아닌 사람

*고정출연자: 방송프로그램에서 진행자의 역할*을 하는 등 일정정도 이상의 역할을 기대

할 수 있는 사람으로 향후 지속적으로 출연할 것으로 예정된 사람

*진행자의 역할: 방송의 진행자를 의미하지 패널*로서의 참여를 의미하지 않음

*패널: 토론에 참여하여 의견을 말하거나, 방송 프로그램 따위에 출연해 사회자의 진행을 

돕는 역할을 하는 사람 또는 그런 집단.(표준국어대사전)

유튜브, 웹드라마 등 공중파에 방송되지 않을 뿐 드라마 제작업체에서 만드는 드라마 작가, 

피디 등도 예술인 고용보험 적용 대상인가요?

기자, 의사 등 다른 사업장에서 근로자로서 고용보험에 가입된 사람도 방송에 출연한 경우 

예술인 고용보험 대상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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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활동증명 운영지침에서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의 경우 거주 장소와 무

관하게 예술인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비록 국외에 거주하고 있더라도 

국내사업장에 문화예술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예술인 고용보험의 적용대상으로 판단됩

니다. 다만, 해외통신원 등의 경우에는 일반인출연자에 해당되는지 여부 등을 구체적인 계

약관계에 따라 판단되어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술인 복지법」 제4조의4에 따라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은 서면으로 체결하여야 하며, 

팀 내 개인별 보수는 매니지먼트사와 체결한 계약서 또는 매니지먼트사 등을 통해 팀원별 

수익배분비율 등을 확인하여 신고하여야 할 것이나, 내역을 확인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대

중문화예술인 표준전속계약서” 제12조(수익의 분배 등)에 따라 지급된 보수를 해당 그룹의 

인원수로 나누어 신고해야 합니다.

일반인출연자는 ① 방송활동을 업으로 하는 사람이 아니거나 ② 연예인 (대중문화예술산

업에서 연기, 무용, 연주, 가창, 낭독, 그 밖의 예능과 관련된 용역을 제공하는 사람)이 아닌 

사람입니다.

따라서 작곡가, 작사가, 편곡가, 시인, 음악감독, 평론가 등이 본인의 분야에 대해 문화예술

용역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는 예술인 고용보험 가입대상이 되겠으나, 이들이 방송에 출연하

는 경우 “방송활동을 업으로 하는 사람”이 아니라면 일반인으로 봄이 타당합니다.  

외국에 거주하면서 영주권이나 시민권을 가진 국내 국적의 해외통신원은 취득신고 대상인

가요?

음악 프로그램에 팀으로 출연하는 가수의 경우 개인별 정산 내역을 방송사는 알지 못하는

데 이 경우 개인별 월평균보수는 어떻게 신고할 수 있나요? 

연예인과 일반인 출연자를 구분하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작곡가, 작사가, 편곡가, 시인, 음악감독, 평론가 등 타 분야 예술인이 방송에 출연할 경우 

예술인 고용보험 대상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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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사 소속 예술인이 3자 계약을 체결한 경우 보험료산정대상은 방송사가 지급하는 출연

료에서 필요경비(20%)를 공제한 금액으로 보험료를 산정하며, 소속사의 수익배분비율을 

확인할 필요는 없습니다. 따라서 방송사는 계약 시에 파악된 인적사항을 기준으로 신고하

거나 서면계약이 없어 인적사항의 확인이 곤란한 경우에는 소속사에 인적사항을 요청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다만, 소속사가 연예인의 인적사항까지 제공을 거부한다면 공단을 통

하여 보험료 성실신고와 관련된 사항으로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조사가 진행될 

수 있음을 안내하시기 바랍니다. 

단순 친분관계에 의한 일회적 출연으로 지급되는 보수가 없다면 예술인 고용보험 신고 대

상이 아닐 것으로 보이나, 구두계약으로서 출연에 대한 대가를 지급받는다면 해당 내용을 

파악하여 피보험자격 신고를 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일반예술인의 경우는 지급하기로 예정된 금액을 기준으로 월평균보수를 신고하시고 해당보

수를 기준으로 산정된 보험료를 납부하신 다음, 매년 3월 보수총액신고 또는 피보험자격 상

실을 하면서 퇴직정산을 통해 실제 지급된 보수를 기준으로 보험료를 정산하실 수 있습니다.

단기예술인의 경우는 신고기한이 노무를 제공한 날이 속한 달의 다음달 15일이므로 다음 

달에 실제 지급된 보수를 기준으로 노무제공내용확인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매니지먼트사와 전속계약을 체결한 예술인이 방송사와 3자 계약(방송사, 매니지먼트사, 예

술인)을 체결한 경우 예술인 고용보험은 어떻게 신고할 수 있나요? 

방송프로그램을 연출하는 PD와의 친분관계 등으로 인한 구두 약속 등으로 갑작스럽게 프

로그램의 출연한 연예인의 경우 예술인 고용보험 신고 방법이 궁금합니다. 

출연료 지급을 고정된 금액으로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출연 회차별로 지급하다 보니, 프로

그램이 갑자기 없어지거나 결방도 있을 수 있어서 보수지급액이 고정적이지 않은 경우 어

떻게 신고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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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미술은 어떤 과정을 거쳐 창작유통되고 직종은 어떻게 분류될까

 미술은 어떤 과정을 거쳐 창작 유통되나 

유형에 따라 다른 창작 단계

미술품의 창작은 크게 화랑, 미술관, 기획자, 민간업체, 공공기관 등의 의뢰에 따른 창작과 작가의 기획에 

따른 창작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미술품의 창작을 의뢰받아 신작을 창작할 때도 기획 단계부터 새롭게 시

작하는 경우, 기존의 스케치나 미완성 미술품을 완성하는 경우, 구작에 개변을 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작가가 미술품의 창작을 의뢰한 상대방과 직접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와 작가의 전속 화랑이나 매니

지먼트사(에이전시)를 통해 계약이 체결되는 경우가 혼재합니다. 또 의뢰에 따라 미술품을 창작해도 판매를 

통한 소유권 이전을 전제로 하는 경우, 소정의 전시를 전제로 전시 종료 후 작가가 미술품을 반환받거나 전

시기관에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 전시 중 판매를 전제로 하는 경우 등 다양합니다. 

미술품을 창작하는 단계에서 작가 1인이 모든 작업을 직접 진행해 미술품을 완성하는 경우와 어시스턴트, 

테크니션과 같은 특정 분야 전문가 또는 업체와 함께 미술품을 완성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어시스턴트

의 경우 작가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상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특정 프로젝트를 위하여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한편 건축물 미술작품의 경우 작가는 건축주에 의하여 직접 선정되거나, 중개업체 등을 통해 선정되거나, 

공모로 선정될 수 있으나 작가가 직접 건축주와 계약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전시 주제나 목적에 따른 전시 단계

미술 분야 전시는 특정 주제나 목적에 따라 전시기관이나 기획자 의도에 따르는 기획전시, 작가가 전시공

간을 임차하여 진행하는 대관전시로 나눌 수 있습니다. 

기획전시는 기획자가 근로계약을 통해 전시기관에 소속된 인력인 전시와 기획자가 외부 인력인 전시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 전시기관이 작가와 직접 전시계약을 하지만 기금을 지원받은 기획자가 진행하

9. 미술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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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전시는 해당 기획자가 작가와 전시계약을 체결하기도 합니다. 

전시 중 강연, 교육, 워크숍, 작가와 대화, 학술행사, 출판, 평론, 아트상품 제작 등 다양한 형식으로 전시 

연계 사업이 진행되는 경우가 일반적이며 미술관이나 박물관 등은 전시 중 관람객을 대상으로 전시 내용을 

설명하는 전문 도슨트(전시해설사)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전시 서문을 비롯한 평론은 전시를 기획한 기획자나 외부 평론가가 작성하며 전시 연계 교육이나 워크숍

은 전시기관 소속 에듀케이터나 관련 분야 외부 전문가가 진행하고 전시 연계 아트상품은 작가의 동의를 얻

어 전시기관이 제작ㆍ판매하는데 외주 업체에 디자인을 맡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전시 공간 디자인은 기획

자를 비롯해 전시 기관의 자체 인력을 통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으나 이를 전문적으로 하는 업체에 의해 

이뤄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전시 홍보마케팅은 화랑, 미술관, 전시기획사 소속 직원 또는 홍보대행사에서 합니다. 일반적으로 작가나 

전시기관이 지정한 전문 운송업체를 통해 작품이 운송되며 작품 설치를 해주는 업체를 별도로 이용하고 있

으며, 화랑이나 미술관 등 전시기관 내부 직원들이 미술품을 설치할 경우도 있습니다. 또 미술품의 유형이나 

특성에 따라 작가가 직접 설치하기도 합니다.

작품을 판매하는 유통 단계

미술품 판매는 작가의 스튜디오 세일, 미술품을 대여ㆍ중개 또는 판매하는 화랑업자나 경매를 통하여 

미술품을 중개ㆍ판매하는 미술품 경매업자 또는 화랑업 및 미술품 경매업 외의 업으로 미술품을 단순 대

여ㆍ중개 또는 판매하는 미술품 유통업자를 통한 판매, 판매를 목적으로 일정 공간에서 소정의 기간 개최되

는 아트페어 등 다양한 경로로 이루어집니다. 

화랑을 통해 판매할 때는 전시와 연계되어 판매되는 경우와 전시를 거치지 않고 신작 완성 후 신작을 의

뢰한 소장자에게 직접 판매되어 소유권 및 점유가 이전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트 컨설팅은 개인, 기업, 공

공기관 등 공간 연출 컨설팅과 각 기관의 소장품 컨설팅 그리고 기업이나 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전시공간 

컨설팅 등이 있습니다. 또 개인 컨설턴트나 컨설팅업체에서 기획, 운영, 자문 등을 진행하기도 합니다. 

아울러 미술품 유통에서는 감정인이 미술품의 진위(眞僞)나 예술적ㆍ문화적ㆍ역사적 의미와 수준을 평가

한 뒤 그 결과를 표시하여 발급하는 감정서가 첨부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직종은 어떻게 분류되나 

미술 분야 종사자는 창작, 전시, 유통 직무군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아래 표

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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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술 분야 종사자의 직종

영역 직업군 직무 내용

창작

작가 신작을 창작하거나 구작을 개변하는 업무

어시스턴트 작가의 활동을 보조하는 업무

테크니션 영상설치와 음악(음향) 등 기술적 측면과 관련된 전반적 지원

평론가

(비평가)
특정 전시의 전시 서문, 작가에 대한 비평문이나 평론 등을 작성해서 제공

안무가 실연자들의 춤동작이나 움직임을 구성(퍼포밍 아트)

실연자 안무가가 구성한 춤동작이나 움직임을 실연(퍼포밍 아트) 

전시

기획자 전시 전체에 대한 계획을 세워 전반적인 문제들을 결정

공간 디자이너
미술품 설치 방식 및 위치, 벽의 색깔, 공간의 높이와 폭, 조명의 위치와 세기, 

관람자의 동선, 시선, 전시실 온도를 비롯하여 미술품을 보여주는 방식 전반을 디자인

도록 디자이너 도록이나 전시기관의 출판물을 디자인하는 업무(예술인 고용보험 제외)

도슨트 전시를 관람객에게 알기 쉽게 설명해주는 업무(예술인 고용보험 제외)

에듀케이터
관람객이나 일반인이 전시와 미술을 쉽게 이해하고 느낄 수 있도록 교육 프로그램을 기획

하고 운영하는 업무(예술인 고용보험 제외)

홍보마케팅
전시와 관련하여 언론매체 응대 및 관리, VIP 응대, 이벤트, 프로모션, 미디어 제휴, SNS 관

리, 콘텐츠 개발ㆍ디자인 등의 업무(예술인 고용보험 제외)

행정
회원관리, 회계관리, 시설운영 및 관리, 대관, 티켓매니저, 전시장 지킴이, 안내 등(예술인 

고용보험 제외)

유통

유통업자 미술품의 대여ㆍ중개 또는 판매(예술인 고용보험 제외)

아트컨설턴트
공간 연출, 소장품, 전시공간 등과 관련하여 기획, 운영, 자문 등 일련의 컨설팅 제공(예술

인 고용보험 제외)

감정인
미술품의 진위(眞僞)나 예술적ㆍ문화적ㆍ역사적 의미와 수준을 평가하여 그 결과를 표시

한 감정서 발급(예술인 고용보험 제외)

기타 설치ㆍ운송
미술품의 포장, 운송과 작품 설치, 수출ㆍ입시 선적 및 통관, 보험 업무 대행, 철거 등의 업무

(예술인 고용보험 제외)

2)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의 유형과 예술인 고용보험 적용 여부 판단

미술 분야는 개인사업자나 법인 등이 아닌 작가 개인이 개인인 어시트턴트와 계약하거나 기획자 개인이 개

인인 작가와 계약하는 경우처럼 개인 간 계약이 많습니다. 작가나 기획자 등이 개인사업자로 등록한 경우라도 

1인 자영업자로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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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계약유형: 미술관 등과 개인이 계약하는 유형 

A-① 계약유형 미술관 등이 개인과 근로계약을 하는 경우

미술관, 박물관, 전시기획사, 화랑, 음향회사, 운송ㆍ설치업체 등과 직원 간 근로계약을 하는 경우 또는 개

인사업자나 법인인 작가가 어시스턴트와 근로계약을 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미술관 등은 대부분 전

시운영 보조인력과 단기 근로계약을 체결합니다. 퍼포밍 아트에서 개인사업자나 법인인 안무가가 소속 단원

인 실연자들과 근로계약을 하는 경우도 이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근로계약에 해당하는 경우 예술인 고용보

험이 아니라 일반근로자 고용보험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 

미술관 등
미술관 등의

직원

근로계약

계약유형 A-①의 도식화

A-② 계약유형 미술관 등이 개인과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하는 경우

미술관, 박물관, 공공기관, 건축주 등이 작가, 기획자, 평론가, 테크니션, 공간디자이너 등과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하는 경우 예술인 고용보험이 적용됩니다. 개인사업자나 법인인 작가 등이 어시스턴트와 문화

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하는 경우 또는 개인사업자나 법인인 기획자가 작가와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하

는 경우도 이에 해당합니다. 이때 미술관 등은 사업주로서 원천징수·납부 및 피보험자격 신고·관리 의무를 

지게 되며, 작가 등이 어시스턴트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작가 등이 사업주로서 원천징수·납부 및 피보

험자격 신고·관리 의무를 지게 됩니다.

다만 작가가 신작 또는 구작의 개변과 관련해 기간을 특정하여 노무를 제공하는 형태의 계약만 해당하며, 

순수한 저작권 관련 계약이나 소유권 양도계약은 제외됩니다. 구작을 대상으로 하는 전시계약은 개변, 전시 

관련 부대 행사 참여 등 새로운 용역이 제공되지 않으면 용역계약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또 화랑이나 미술관

이 전속작가에게 소정의 금원을 정기적 또는 일시적으로 지급하더라도 작가가 체결한 전속계약이 특정 결과

물의 완성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므로 전속계약을 용역계약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예술강사는 사업주와 문화예술교육과 관련된 ‘근로계약’을 하게 되므로, 일반근로자 고용보험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 다만 작가, 기획자 등 예술인이 예술강사로서 ‘근로계약’을 맺는 한편 사업주와 예술인

으로서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맺으면 피보험자격의 이중취득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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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술관 등 개인(예술인)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

계약유형 A-②의 도식화

A-③ 계약유형 건축주 등이 작가 및 전속화랑 등과 함께 3자 계약을 하는 경우

 건축주, 전시업체 등이 화랑이나 매니지먼트 회사에 전속되어 있는 작가 및 화랑 등과 함께 3자 계약을 

맺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화랑 등이 소속작가와 체결한 전속계약은 근로계약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또 화

랑 등과 작가 간에 근로계약을 한 사례 역시 거의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화랑 등과 작가 간에는 수익배분 계약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건축주 등이 작가ㆍ화

랑 등과 체결한 3자 계약은 예술인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한 것입니다. 이때는 건

축주 등이 해당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에 대해 예술인 고용보험제도상 사업주로서 의무를 지게 됩니다. 

건축주 등

화랑 등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 전속계약

계약유형 A-③의 도식화

개인(예술인)

A-④ 계약유형 미술관 등이 개인 예술인과 팀 단위 일괄수주계약을 하는 경우

한편 미술관, 박물관, 공공기관, 건축주 등이 작가나 기획자 개인 등과 용역계약을 체결하지만 해당 작가

나 기획자 등과의 용역계약은 계약 당사자의 노무제공 외에 콜렉티브를 구성하는 팀원이나 조수, 설치업체 

또는 참여작가 등의  노무제공을 포함하는 팀 단위 계약인 경우가 있습니다. 테크니션이나 안무가 개인이 하

위 스태프 및 부대비용을 포함하는 용역계약을 작가나 기획자와 체결하는 경우도 이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팀 단위 일괄 수주 계약의 경우 예술인 고용보험이 적용되는지 알기 위해서는 개별적 판단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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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니다. 일반적으로 작가, 기획자가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고용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가 많

은데 이때 팀원, 조수는 예술인 고용보험이 적용되나 작가, 기획자는 사업주의 의무를 지게 됩니다. 예외적

으로 작가, 기획자가 계약만 대표로 했을 뿐 다른 팀원, 조수와 동일한 지위에서 노무를 제공했다면 작가, 기

획자와 팀원, 조수는 모두 예술인 고용보험이 적용되며, 이때 미술관 등이 사업주가 됩니다.

미술관 등 대표 예술인
팀원, 조수,
참여작가 등

팀 단위
일괄 수주 계약

계약유형 A-④의 도식화

A-⑤ 계약유형 개인과 개인 간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하는 경우

작가와 어시스턴트, 테크니션, 평론가, 모델 등과 용역계약이나 기획자와 작가, 평론가, 도록디자이너, 공

간디자이너 등과 용역계약에서 개인사업자나 법인이 아닌 개인(예술인)과 개인(예술인)이 해당 계약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술인 고용보험은 사업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개인 간 계약에는 예술인 고용보험이 적용되지 않습

니다. 다만 이러한 사용관계가 지속적ㆍ반복적으로 이루어져 감독 등이 실질적으로 업으로 한다고 판단되면 

팀원이나 조수 등은 예술인 고용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사용자인 개인이 사업주가 됩니다.

개인(예술인) 개인(예술인)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

계약유형 A-⑤의 도식화

 B 계약유형: 미술관 등과 사업체가 계약하는 유형 

B-① 계약유형 미술관 등이 사업체 등과 계약을 하는 경우

미술관 등이 제작업체, 영상업체, 디자인업체, 음향업체, 설치업체 등과 업체 간 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미

술관 등과 직접 계약을 체결한 도급업체가 사업주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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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술관 등

사업체
(개인사업자 등)

개인(예술인)근로계약
맺은 직원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

도급계약

계약유형 B-①의 도식화

B-② 계약유형  미술관 등이 사업체 등과 계약하고 계약을 한 사업체 등이 다시 사업체와 하도급계약을 

통해 수행하는 경우

미술관, 건축주 등과 업체 간 계약을 체결한 개인사업자나 법인 등이 일부 업무를 개인사업자나 법인 등 2차 

도급업체와 하도급 계약을 하여 수행하면서(예시: 미술관 등과 계약한 디자인업체가 제작업체와 계약하는 경

우, 건축주와 계약한 건설업체가 공공미술업체와 계약하는 경우) 하위단위에서는 예술인들이 2차 도급업체와 

근로계약 또는 용역계약의 형태로 수행하는 경우입니다.

만약 2차 하도급업체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면 일반근로자 고용보험이 적용되며, 용역계약을 체결하면 예

술인 고용보험이 적용됩니다. 이때는 하도급 계약을 한 2차 도급업체가 사업주가 됩니다. 다만 국가, 지방자

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에서 발주하는 문화예술사업일 경우 하도급 계

약을 한 사업체와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맺은 예술인에 대한 피보험자격 신고와 보험료 납부의무는 원

수급인에 해당하는 1차 도급업체가 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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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술관 등

사업체
(개인사업자 등)

-원수급인

사업체
- 하수급인

개인(예술인)

사업체
- 하수급인

근로계약
맺은 직원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

도급계약

하도급계약

계약유형 B-②의 도식화

국가 등(발주자)

사업체
(개인사업자 등)

-원수급인

사업체
- 하수급인

개인(예술인)

사업체
- 하수급인

근로계약
맺은 직원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

도급계약

하도급계약

계약유형 B-②-ⅲ의 도식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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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③ 계약유형 미술관 등이 여러 개 사업체 등과 계약하고 계약한 사업체 등이 다시 다른 사업체와 도급

계약을 통해 수행하는 경우

미술관, 건축주 등이 하나의 사업에 대해 다수의 도급계약을 하고, 도급계약을 한 사업체 등이 다시 다른 사

업체와 하도급 계약을 해서 수행하는 경우 하도급 계약을 한 사업체와 근로계약을 한 직원이나 예술인에게는 

예술인 고용보험이 아닌 일반근로자 고용보험이 적용됩니다. 반면 하도급 계약을 한 사업체와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맺은 예술인은 예술인 고용보험이 적용됩니다. 이 경우 하도급 계약을 한 사업체가 사업주가 됩

니다.

다만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에서 발주하는 하나의 사

업에 다수의 도급이 이루어져 원수급인이 발주자인 경우 하도급계약을 한 사업체와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

을 맺은 예술인에 대한 피보험자격 신고와 보험료 납부 의무는 발주자인 국가 등이 지게 됩니다.

미술관 등(발주자)

사업체
(원수급인)

사업체
(하수급인)

사업체
(원수급인)

사업체

개인(예술인)
사업체

(하수급인)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

도급계약

하도급계약 하도급계약

도급계약도급계약

계약유형 B-③의 도식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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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등(발주자)

사업체
(원수급인)

사업체
(하수급인)

사업체
(원수급인)

사업체

개인(예술인)
사업체

(하수급인)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

도급계약

하도급계약 하도급계약

도급계약도급계약

계약유형 B-③-ⅲ의 도식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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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유형과 예술인 고용보험의 적용

대

분

류

중

분

류

계약의 내용(세분류) 예시 고용보험 적용 및 사업주 

A

①
미술관 등이 개인(미술관 직원 등)과 근로계약을 

맺는 경우 

미술관, 박물관, 

전시기획사, 화랑, 

음향회사, 운송ㆍ

설치업체 등의 직원, 

어시스턴트

일반근로자 고용보험 적용 

②
미술관 등이 개인(예술인 등)과 문화예술용역 관

련 계약을 맺는 경우 

작가, 기획자, 평론가, 

테크니션, 에듀케이터, 

도슨트 등

예술인 고용보험 적용 

(미술관 등이 사업주가 됨) 

③
건축주 등이 작가 및 전속 화랑 등과 함께 3자 

계약을 맺는 경우 
작가

예술인 고용보험 적용

(건축주 등이 사업주가 됨) 

④

미술관 등이 개인 예

술인과 팀 단위 일괄

수주계약을 맺는 경우

팀의 대표가 자기의 

이익을 위해 다른 사

람을 사용한 경우에 

해당한 경우

작가, 기획자, 

테크니션, 어시스턴트

팀원, 조수 등은 예술인 고

용보험 적용(대표가 사업주

가 됨)

팀(콜렉티브)의 대표

(작가, 기획자)가 계약

만 대표로 했을 뿐 다

른 팀원들과 동일한 

지위에서 노무를 제공

한 경우 

대표, 팀원, 조수 등은 모두 

예술인 고용보험 적용

(미술관 등이 사업주가 됨) 

⑤

개인과 개인 간 문화

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맺는 경우 

지속적ㆍ반복적으로 

이루어져 실질적인 업

으로 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작가와 어시스턴트,

작가와 모델,

작가와 평론가,

기획자와 작가  

예술인 고용보험 적용(노무

제공을 받는 자가 사업주임)

B ①
미술관 등이 사업체 등

과 계약을 맺는 경우

도급업체와 개인 예술

인이 근로계약을 맺는 

경우 제작업체, 영상업체, 디자

인업체, 음향업체, 설치업

체, 도슨트 업체, 출판사

일반근로자 고용보험 적용

도급업체와 개인 예술

인이 문화예술용역 관

련 계약을 맺는 경우

예술인 고용보험 적용

(도급업체가 사업주가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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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분

류

중

분

류

계약의 내용(세분류) 예시 고용보험 적용 및 사업주 

B

②

미술관 등이 사업체 

등과 계약을 맺고, 계

약을 맺은 사업체 등

이 다시 사업체와 도

급계약을 통해 수행하

는 경우

1차 도급업체와 재하

청계약을 맺은 사업체

가 개인 예술인과 근

로계약을 맺은 경우 

작가

일반근로자 고용보험 적용

1차 도급업체와 재하

청계약을 맺은 사업체

와 개인 예술인과 문

화예술용역 관련 계약

을 맺은 경우 

예술인 고용보험 적용

(하도급계약을 맺은 사업체

가 사업주가 됨)

국가, 지자체, 또는 공

공기관이 발주하는 문

화예술사업으로, 하도

급계약을 맺은 사업체

와 개인이 문화예술용

역 관련 계약을 맺은 

경우 

예술인 고용보험 적용

(원수급인인 1차 도급업체

가 피보험자격신고, 보험료

납부의무를 짐)

③

미술관 등이 여러 개 

사업체 등과 계약을 

맺고, 계약을 맺은 사

업체 등이 다시 다른 

사업체와 도급계약을 

통해 수행하는 경우

하도급계약을 맺은 사

업체와 근로계약을 맺

은 경우 

작가

일반근로자 고용보험 적용

하도급계약을 맺은 사

업체와 개인 간 문화예

술용역 관련 계약을 맺

은 경우 

예술인 고용보험 적용

(하도급계약을 맺은 사업체

가 사업주가 됨)

국가, 지자체, 또는 공

공기관이 발주하는 문

화예술사업으로, 하도

급계약을 맺은 사업체

와 개인 간 문화예술

용역 관련 계약을 맺

은 경우 

예술인 고용보험 적용

(발주자인 국가 등이 피보

험자격신고, 보험료납부의

무를 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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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례로 알아보는 문화예술용역 계약유형별 예술인 고용보험

「예술인 복지법」 상 예술인(예술활동 증명 예술인) 뿐만 아니라 예술활동 증명은 어려우나, 

경력단절 예술인 또는 신진 예술인 등과 같이 예술활동을 증명할 수 없는 예술인이라도,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사업주와 체결한 경우 예술인 고용보험의 적용대상이 될 수 있

습니다.

만약 계약 당사자인 작가가 해당 업무를 전적으로 위탁받아 자기의 이익을 위해 팀원이나 

조수, 참여 작가 등 다른 사람을 사용한 경우에는 계약 당사자인 작가나 기획자가 사업주

로서의 의무를 지게 됩니다. 그러나 팀원들을 대표해서 미술관 등과 계약을 체결한 형식적

인 계약 당사자인 작가가 단순히 팀의 대표로 계약만을 대표로 체결한 것이 아니라 다른 

작가들과 동일한 지위에서 노무를 제공한 경우에는 팀원들과 마찬가지로 예술인 고용보험

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 

전시 이력이 없는 대학원생은 예술인 고용보험 적용 대상이 아닌가요?

콜렉티브로 활동하는 작가인데 팀원을 대표해서 기업과 계약을 체결하면 참여작가들만 예

술인 고용보험의 적용을 받을 수 있나요?

사업자 등록을 한 작가라도 다른 사람을 사용하지 않고 개인의 자격으로 미술관과 문화예

술용역 관련 계약을 맺는 경우에는 예술인 고용보험이 적용되며 개인사업자인 작가와 계

약을 맺은 미술관이 사업주로서의 의무를 지게 됩니다. 다만 작가가 신작 또는 구작의 개

변 등과 관련하여 기간을 특정하여 노무를 제공하는 형태의 계약만 해당되며, 단순히 구작

을 대여해주는 경우와 같이 새로운 노무가 제공되었다고 볼 수 없는 경우는 예술인 고용보

험의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사업자등록을 한 작가라면 미술관과 전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예술인 고용보험의 적용을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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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가 지역 문화 활성화 프로젝트를 개최하면서 미술업체, 공연업체를 비롯한 여

러 사업체들과 각각 계약을 체결하였고 이 중 미술업체와 조형물 제작 계약을 체결한 경우 

원칙적으로 예술인과 직접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체결하는 사업주가 신고의무를 부담

하지만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문화예술용역 관련 사업에 다수의 도급이 이루어져 원수

급인이 다수인 경우 발주자인 지방자치단체가 피보험자격신고 및 보험료 납무의무를 부담

합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문화 활성화 프로젝트를 하면서 미술업체, 공연업체를 비롯한 여러 사

업체와 각각 계약을 체결하였고 이 중 미술업체와 조형물 제작 계약을 한 경우 예술인 고용

보험료를 납부하는 사업주는 누구인가요?

웹툰작가가 어시스턴트를 상시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 여부와 상관없이 실

질적으로 업으로 하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웹툰작가를 사업주로, 어시스턴트를 피보험자격 

취득대상으로 판단합니다. 

다만, '고용보험 가입용 간이계약 양식' 등으로 플랫폼사 등과 어시스턴트의 계약기간, 수익

배분비율 등을 상호 협의한 경우 플랫폼사 등을 사업주로, 웹툰작가, 어시스턴트를 피보험

자격 취득대상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예술인이 둘 이상의 미술관에서 동시에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각각 체결한 경우에는 

각각의 사업장에서 모두 피보험자격을 취득하게 되고 고용보험료 역시 각 계약에서 산정

한 월평균 보수를 기준으로 각각 원천공제로 지급하게 됩니다. 다만 계약건별 월평균보수

가 50만원 미만이지만 계약 중복기간 중 합산 월평균 소득이 5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사

업주가 아닌 예술인이 직접 피보험자격의 취득을 신청해야 합니다. 

작가의 작업을 보조하는 어시스턴트로 용역계약을 하였는데 작가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

은 경우 예술인 고용보험의 적용을 받을 수 없나요?

동시에 두 곳의 미술관과 복수로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하는 경우 보험가입을 해주는 

각각의 미술관에서 모두 고용보험이 가입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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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강사는 일반근로자 고용보험으로 고용보험이 적용됩니다. 예술인 고용보험은 프리랜

서 미술작가로 활동한 때에만 가입이 가능한데, 이 때에는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체결

하고 해당 용역에 참여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예술강사의 일반근로자 고용보험과 문화예술용역 활동의 예술인 고용보험은 이중취득이 

가능하여 두 보험 모두 인정됩니다.

예술인이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에 따라 노무를 제공하면서 예술인 자신의 업무를 보조 

또는 지원하기 위하여 다른 예술인 또는 예술인이 아닌 사람을 사용하면 예술인 고용보험

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그러나 문화예술용역을 수행하면서 상시적으로 노무를 제공

받는 경우가 아니라 일시적, 일회적으로 필요에 따라 다른 사람으로부터 노무를 제공받는 

것은 다른 사람을 사용하는 경우로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작가가 조수를 사용하는 경우 

작가 자신도 예술인 고용보험의 적용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개별적인 판단이 필요

합니다. 만약 개별 판단이 어렵다면 근로복지공단 예술인가입부로 판단요청을 할 수 있습

니다.

예술강사와 작가 활동을 병행하고 있는 경우에도 예술인 고용보험이 적용될 수 있나요?

작가가 조수를 사용하면 예술인 고용보험을 적용받을 수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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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등록을 한 작가라도 다른 사람을 사용하지 않고 개인의 자격으로 미술관과 문화예

술용역 관련 계약을 맺는 경우에는 예술인 고용보험이 적용되며 개인사업자인 작가와 계

약을 맺은 미술관이 사업주로서의 의무를 지게 됩니다. 다만 작가가 신작 또는 구작의 개

변 등과 관련하여 기간을 특정하여 노무를 제공하는 형태의 계약만 해당되며, 단순히 구작

을 대여해주는 경우와 같이 새로운 노무가 제공되었다고 볼 수 없는 경우는 예술인 고용보

험의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또한 작가가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하더라도 예

술인 고용보험은 고용보험법상 당연가입 대상이므로 자영업자인 작가 역시 예술인 고용보

험이 적용됩니다. 다만 단기예술인인 경우에는 예술인 고용보험 피보험자격과 자영업자인 

피보험자격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등록을 한 작가라면 미술관과 전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예술인 고용보험의 적용을 

받을 수 있나요?



242   문화예술용역 운용지침서(가이드라인)

1) 문학은 어떤 과정을 거쳐 제작되고 직종은 어떻게 분류될까

 문학은 어떤 과정을 거쳐 완성되나 

예술인고용보험의 관점에서 문학을 구분하면 일반문학, 아동문학, 번역서, 평론, 웹소설로 범주를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일반문학에서 제작과정은 작가나 평론가가 집필한 원고를 문학잡지나 문학 단행본으

로 출간하는 형태로 이루어집니다. 이때 작품 기획부터 집필까지 작가가 주도하여 출판사에 원고를 투고하

고 비용까지 부담하는 자비출판도 있으나 주요 출판사 출간은 대개 등단한 작가들을 대상으로 출판사가 의

뢰함으로써 이루어집니다. 

문학잡지는 투고 의뢰가 통상 구두와 원고청탁서를 병행하여 이루어지며, 작가가 기한에 맞춰 원고를 투

고하면 잡지가 출간되는 형태입니다. 원고청탁서는 표준화된 형태가 없지만 원고매수, 원고료, 원고마감, 발

간일, 증정부수가 명기되기도 합니다. 

문학 단행본 출간은 출판권설정계약으로 이루어지는데 계약과 함께 출판사가 작가에게 계약금 성격의 선

급금을 지급합니다. 선급금은 통상 초판 1쇄 발행에 대한 인세로 지급되므로 선인세라고 합니다. 작가가 완

전한 원고를 기한에 맞추어 출판사에 인도하고, 일정 기간 내 출판사가 교정·교열, 윤문 등 편집과정과 책 디

자인 작업 등을 수행한 후 단행본을 발행함으로써 출간이 완성됩니다. 

원고의 완전성 여부는 출판사가 판단하므로 작가는 원고가 인도되기 전까지 출판사 편집자의 원고 보완 

요청에 따라 하거나 출판사가 작업하게 됩니다. 출판사는 출판권설정계약으로 출판물에 대한 배타적 발행권

을 갖게 되는데 출판권 존속기간은 초판 발행 이후 통상 3년입니다. 출판사는 작가에게 단행본 매출액의 일

정 비율을 인세라는 저작권사용료로 지불하며, 인세는 통상 10% 내외입니다.  

아동문학에서는 아동문학잡지 기고도 있으나 일반문학의 문학잡지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비중이 적습

니다. 단행본 출간에서는 출판사가 작가에게 독자의 연령층이나 주제를 고려한 작품을 구체적으로 의뢰합니

다. 이 밖에도 작가가 일정 부분 작성한 원고에 대해 출판사가 긍정적으로 판단해 작품을 완성하기도 하고, 

출판사가 확보된 글에 대한 그림 작업을 전문적인 그림작가에게 의뢰하기도 합니다. 

집필은 작가 개인이 혼자 작업하기도 하지만 작품 성격에 따라 관련 주제 전문가 등과 공동으로 진행하기

도 합니다. 아동문학은 일반문학에 비해 작가에게 일정 금액을 지불하는 저작권양도계약이 빈번하지만, 출

10. 문학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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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권설정계약으로 출간을 진행하는 경우도 많고, 저작권양도계약과 출판권설정계약을 병행하는 경우도 많

습니다. 

아동문학에는 통상 글과 그림이 함께 포함되는데, 한 작가가 글과 그림을 같이 작업하기도 하고, 글작가와 

그림작가가 고유 활동을 하며 출판사와 개별 계약을 맺기도 합니다. 글작가와 그림작가의 수익 배분비율은 

작품에 따라 다양합니다. 아동문학의 출판권 존속기간은 통상 5년인데, 기간이 연장될 때 출판사가 추가로 

정액 보수의 일정 부분을 지급하기도 합니다. 

문학에서 번역서는 큰 비중을 차지하는데, 현재 문학출판의 약 2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번역서는 대체

로 출판사가 번역작가나 번역 전문회사에 번역을 의뢰하여 단행본을 출간합니다. 이때 앞서 제시한 단행본 

출간과 유사한 과정을 거칩니다. 하지만 번역작가나 번역 전문회사가  출판사에 번역 출판을 제안하거나 번

역 이외에 기획 활동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문학평론가는 출판사나 문학잡지로부터 다른 작가의 저작물에 대한 서문이나 평론 작성을 의뢰받아 평론

을 기고하거나 평론집을 출간합니다. 문학잡지의 평론 기고 의뢰는 일반문학과 유사하게 이루어지며, 평론

집 출간은 자비출판, 기금지원출판, 출판사 기획에 따른 출판이 있습니다. 

디지털 환경의 발전에 따라 시장 규모가 급성장하고 있는 웹소설은 기존 문학과는 제작과정에서 많은 차

이를 보입니다. 웹소설은 웹에 최초로 공개된 소설로 웹을 통해 작가와 독자가 매개되는 형식입니다. 과거에

는 인터넷 소설, 사이버 소설 등으로도 불렸으나 대형 포털이 관련 서비스를 개시한 이후 웹소설이라는 명칭

이 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웹소설은 현재는 콘텐츠 산업의 정책적 개념으로도 정립되었습니다. 웹소설이 다루는 소재를 보면 주로 

로맨스, 공상과학(SF) 판타지, 무협, 미스터리 등 장르 문학을 바탕으로 한다는 점에서 기존 문학시장과 차이

를 보입니다. 

웹소설 산업은 플랫폼사와 출판사, 작가 삼자 관계로 이루어집니다. 플랫폼사와 작가 양자 관계도 있지만, 

플랫폼사, 출판사인 CP(Content Provider)사, 작가 세 주체에 의해 작업을 진행하는 경우가 점점 비중이 커지

고 있습니다. 웹소설 작가들은 직접 웹소설 플랫폼에 투고하거나 플랫폼 공모전에 참여하기도 하고, CP사를 

통해 플랫폼에 투고하기도 합니다. CP사는 작가의 원고를 받아 교정한 뒤 플랫폼에 제공합니다. 또 웹소설

이 독자의 관심을 끌 수 있도록 표지를 만듭니다. 여기에 작가 관리, 커뮤니케이션, 마케팅 기능을 수행하고 

배분 비율에 따라 수익을 나눕니다. 

플랫폼은 웹소설 연재에 특화된 경우가 있는 반면, 종합적인 성격의 대형 플랫폼이 웹소설을 포함하는 경

우도 있습니다. 대형 플랫폼은 대부분 웹툰을 포함합니다. 그리고 플랫폼에 따라 웹소설 장르가 다르고 독자 

취향도 다릅니다. 

웹소설 작품이 유통되는 방식은 주로 연재이며, 이후 단행본 출간 형태로 나뉩니다. 연재에만 머물기도 하

지만 연재와 단행본 출간이 서로 연계되어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연재를 바탕으로 단행본까지 출간되

는 경우, 초반 집필을 통해 출판사라고 불리는 CP와 계약합니다. 

연재 과정은 초반 집필과 무료 연재를 바탕으로 플랫폼의 프로모션 심사를 받은 후 원고를 집필하게 됩니

다. 그다음 삽화 작업이 포함된 원고를 만들고 CP의 교정ㆍ교열을 거쳐 ‘론칭’이라 불리는 유료연재를 시작

합니다. 그리고 연재가 완결된 후 ‘외전’을 집필하거나 단행본을 출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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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행본 출간과정도 연재과정과 유사해서 초반 집필이나 무료 연재 이후 CP와 플랫폼에 투고하거나 직접 

계약을 합니다. 계약서를 작성한 뒤 원고를 집필해서 삽화 작업을 추가한 다음 제출하면 CP가 교정ㆍ교열을 

거칩니다. 그리고 플랫폼의 프로모션 심사를 통과하면 출간하게 됩니다. 출간 후 외전을 집필하며 2차로 외

부 유통으로 나아가기도 합니다. 

플랫폼은 통상 수수료를 30~50% 가져가며, 2차 저작권이 플랫폼에 귀속되기도 합니다. 작가가 플랫폼과 

직접 계약하는 경우가 줄었으나 여전히 존재하며, 플랫폼이나 자회사인 출판사와 작가가 계약하는 일도 많

습니다. 특히, 작가에게 직접 원고료를 지급하는 플랫폼은 자회사나 CP사의 작가와 작품별로 계약하는 방식

을 선호합니다. 

작가와 CP의 관계는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집니다. 크게는 일정 기간 특정 CP를 통해서만 작품을 출간하

는 전속계약과 작품별로 CP를 선택하는 단건 계약 그리고 일정 작품 수 출판계약으로 구분됩니다. 어느 정

도 작품 경력을 쌓아야 전속계약이 가능하지만, 모든 경력작가가 전속계약을 선호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전속계약의 경우 선인세가 높아지지만, 작품 수입에 따라 선인세를 공제한 후 수익이 배분되기 때문에 작품 

흥행이 좋지 않으면 선인세를 공제할 때까지 추가 수입을 기대할 수 없게 됩니다. 

또한 플랫폼 노출에 따라 작품 흥행 실적 차이가 커서 CP의 프로모션 노력에 따라 작품 흥행에 차이가 나

타난다고 생각하는 작가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CP 선택 기회를 중요하게 생각하며 일정 작품 수 출판계약이 

선호되고 있습니다. 

최근 2차 저작물을 통한 수입 창출 기회가 많아지면서 작가와 계약할 때도 2차 저작물 계약이 중요한 비

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웹소설은 웹툰 외에 드라마, 영화, 게임 등 다양한 콘텐츠 제작에 활용됩니다. 2차 

저작물 계약은 통상 수익배분 형태로 하며 작품 계약에 포함하기도 하고 별도로 2차 저작물 계약을 하기도 

합니다. 

 직종은 어떻게 분류되나 

문학 분야에서 예술인은 창작자인 작가에 한정됩니다. 따라서 문학 분야의 직종 분류는 문학시장의 구분

에 따라 나눌 수 있습니다. 문학시장은 독자 대상에 따라 일반문학과 아동문학으로 구분합니다. 국내도서 장

르별 출판 현황을 보면, 일반문학의 경우 2017년 기준 시가 40.7%로 가장 많고, 수필/산문(28.6%)과 소설

(26.9%)이 비슷한 수준으로 많았습니다. 그 외에 평론/인문연구서가 2.7%, 희곡/시나리오가 0.6% 수준이었

습니다. 따라서 일반문학의 시, 소설, 수필/산문과 같은 장르에 따라 작가를 구분할 수 있습니다. 

아동문학에서는 소설이 76.3%로 압도적으로 많았고, 다음으로는 시가 17.8%, 수필/산문이 5.0%의 비

중을 차지했습니다. 출판시장에서 주력하는 분야를 살펴보면, 일반 단행본이 63%를 차지하는 가운데 아

동ㆍ청소년도 32%나 되어 아동ㆍ청소년 문학의 비중이 출판시장에서 작지 않으며 별도로 구분됨을 알 수 

있습니다(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2018). 따라서 아동문학 작가를 별개로 파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다음으로 외국문학의 번역도서를 구분합니다. 외국문학이 국내에 꾸준히 번역되어 소개되고 있으며, 한

국문학을 외국어로 번역하는 사례도 늘고 있습니다. 문학의 미묘한 특성상 번역서에서는 번역작가의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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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본래 작품을 창작한 작가 못지않게 중요합니다. 이에 따라 번역작가를 별개 직종으로 구분할 필요가 있

습니다.

이밖에 비평을 담당하여 평론을 작성하는 평론가를 별도 직종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웹소설작가는 작

업 성격에서 일반문학과 큰 차이를 보이나 작품 창작이라는 관점에서는 기존 소설작가와 다르다고 할 수없

습니다. 

문학 분야 종사자의 직종

구분 분류 직  종

창작

일반문학/웹소설 시, 수필/산문, 소설, 평론 등

아동문학 아동 시, 아동 수필/산문

번역도서 번역작가

비평 평론 평론가 

2)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유형과 예술인 고용보험 적용 여부

A-② 계약유형 출판사 및 플랫폼과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하는 경우

작가가 출판사나 플랫폼과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체결하면 예술인 고용보험이 적용됩니다. 이때 출판

사나 플랫폼은 예술인 고용보험제도상 사업주로서 고용보험 신고, 보험료 원청징수 및 납부 등 피보험자격 

관리의 주체가 됩니다.

대표적인 예로, 작가가 문학잡지로부터 투고 의뢰를 받아 시ㆍ소설ㆍ수필을 새로 창작하거나 구작을 집필

하여 일정한 보수를 대가로 특정 기간 내에 기고하는 것으로, 이 경우를 예술인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문화예

술용역 관련 계약으로 볼 수 있습니다. 

참고로, 문학 분야 A-② 계약유형으로는 출판사로부터 독자 대상과 주제가 명시된 의뢰를 받아 아동문학

을 집필하고 일정 보수를 대가로 받는 경우, 문학작품 번역출판 의뢰에 따라 원고지 기준당 단가에 따른 대

가를 받는 경우, 출판사나 문예지로부터 의뢰받은 평론집이나 타 작가의 저작물에 대한 서문 및 평론을 작성

하고 원고료를 대가로 받는 경우 등을 볼 수 있습니다. 

유의하여야 할 점은, 계약의 명칭이 저작권양도계약 등이더라도 해당 계약의 실질이 출판사의 의뢰를 받

아 작품을 집필하고, 그에 따른 일정 금액을 대가로 받아 출간하는 것이라면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으로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문학 단행본 출간에서 많이 이루어지는 출판권설정계약이 작가가 갑이 되는 저작권 계약일 경우, 문

화예술용역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계약의 명칭이 출판권설정계약이더라도 계약의 실질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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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을 볼 때, 출판사 의뢰에 따라 집필이 진행되고, 원고의 완전성을 인정받기 위해 출판사의 요청에 따른 

원고 보완작업을 수행하며, 출판에 따른 노무제공 대가가 결과적으로는 계약금으로 지불되는 선인세에 한정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술인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으로 볼 수 있습

니다. 이와 같이 실제의 출간 작업이 용역의 성격을 가질 경우, 용역의 성격을 인정할 수 있는 내용이 계약서

에 포함되어야 예술인 고용보험 적용에 용이할 수 있습니다.

출판사,
플랫폼 등

작가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

계약유형 A-②의 도식화

웹소설의 경우, 플랫폼과 작가가 직접 계약하거나 플랫폼 자회사인 매니지먼트와 작가가 직접 계약하고 원

고료 형태의 보수를 받으면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으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 원고료 형태로 보수가 지급되지 

않고 선급금과 MG 등 다양한 수익배분 형태로 보수가 지급되더라도 그 보수가 문화예술용역에 따른 대가의 

지급이라면 예술인 고용보험의 적용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A-③ 계약유형 플랫폼이 CP, 작가와 3자 계약하는 경우    

웹소설시장은 웹소설이 연재 유통되는 웹사이트인 플랫폼, 플랫폼에 웹소설을 제공하는 출판사인 CP, 웹

소설을 창작하는 작가 세 주체로 구성됩니다. 플랫폼과 작가의 양자관계만으로도 작품의 제작과 유통이 가

능하다는 점에서 CP의 역할이 항상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는 세 주체간의 구분이 항상 명확한 것은 

아니고 작가가 출판사를 겸하거나, 플랫폼이 출판사 역할을 병행하는 경우도 늘고 있습니다. 하지만 플랫폼

마다 정산방식이 다르고 복잡하며, 여러 작품의 수입이 연재와 전자책 형태로 동시에 발생하는 상황에서 작

가가 수입을 관리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CP의 역할이 필수적인 위상을 갖게 되었습니다.  웹

소설 플랫폼마다 장르와 과금 및 수익창출 방식이 다르고, 수익배분 및 매니지먼트와 관계 방식에도 차이가 

있으며, CP와 작가 사이의 계약도 다양한 상황입니다. 

웹소설시장이 급속히 성장하고 IP 시장이 다양화ㆍ복잡화함에 따라 시장에서의 계약 형태도 다양해지면

서 많은 변화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 웹소설에서 나타나는 3자 계약이 매우 다양한 형태라서 공통 기준을 

적용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총론의 A-③ 계약유형의 설명과 같이 플랫폼-CP(Content Provider)-작가 간의 계약관계, 업무 영

역, 각자의 실질적인 역할 등에 따른 개별 사례를 기준으로 예술인 고용보험제도상 사업주를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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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1) 웹소설 분야에서 CP에 해당하는 에이전시가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상의 ‘문화예술용역’에 대한 실질적 

관리 및 ‘문화예술용역’ 제공의 대가인 보수의 지급 주체로서의 역할을 하는 경우, 플랫폼이 아닌 CP가 해당 문

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에 대해 예술인 고용보험제도상 사업주로 의무를 지게 됩니다.

사례2) 상기 사례1)과 달리 CP의 역할이 예술인의 문화예술용역 제공에 따라 플랫폼에서 지급되는 금전적 대가

에 대해 정산(일정한 수수료를 취하고 나머지를 예술인에게 지급 등) 업무가 주인 경우, CP가 아닌 플랫폼이 예

술인 고용보험제도상 사업주로 의무를 지게 됩니다.

플랫폼 등

매니지먼트사, 
CP

(Content Provider)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
전속계약,
단건계약

계약유형 A-③의 도식화

개인(예술인)

둘째, CP가 웹소설 작가를 관리하여 작품 제작과 유통을 주도하는 사용자 역할을 하는 경우입니다. 이는 

특히 2차 저작물 수입에 대한 관심을 바탕으로 IP 수요에 초점을 맞춘 작가에 대한 전속계약에서 나타납니

다. 이때 작품당 계약하는 단건계약과 달리 일정 기간 작품을 특정 출판사를 통해서만 연재 내지 출판하도록 

하는 전속계약에서 계약금을 전제로 특정 기간의 작업 횟수가 의무로 명시되는 것은 CP를 사용자로 해석할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CP는 광고, 후속작업 위한 트렌드 정보 제공 및 콘셉트 제시, 플랫폼의 프로모션 등 매니지먼트 역할을 합

니다. CP-작가의 경우 계약서의 갑을은 CP-작가이지만 시장의 상업적 압력이 강하여 포털 에디터나 매니

지먼트가 갑 역할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최근 트렌드 변화가 심한 상황에서 매니지먼트가 작업 방향

을 제시하므로 용역의 성격이 강해집니다. 

또한 IP관리에 초점을 맞춘 CP가 대부분 웹툰과 웹소설의 매니지먼트를 동시에 수행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웹툰 작가를 관리하는 방식이 웹소설작가에게 확장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웹소설의 IP수요로 현

재 가장 많은 경우는 웹툰화인데, 이때 개작 작업이 없으면 예술인 고용보험의 범위가 아닌 지적재산권 행사

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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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유형과 예술인 고용보험의 적용

대

분

류

중

분

류

계약의 내용(세분류) 예시 고용보험 적용 및 사업주 

A

②
출판사, 플랫폼 등이 개인(예술인 등)과 문화예술

용역 관련 계약을 맺는 경우 

작가(시, 소설, 수필/산문, 

웹소설), 평론가 

예술인 고용보험 적용 

(출판사, 플랫폼 등이 사업

주가 됨) 

③
플랫폼과 CP, 작가가 

3자 계약을 맺는 경우

CP가 원고료 등 용역

제공 대가의 중개 역

할을 하는 경우 

웹소설 작가

예술인 고용보험 적용

(플랫폼이 사업주가 됨) 

CP가 작가를 관리하

며 원고료 등 용역제

공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예술인 고용보험 적용

(CP가 사업주가 됨) 

3) 사례로 알아보는 문화예술용역 계약유형별 예술인 고용보험

혼자서 창작 활동을 하는 문학인 자체는 예술인 고용보험 적용 대상이 아니지만, 작품의 

출간을 위해서 출판사나 플랫폼으로부터 원고 작성을 의뢰받아 집필하여 원고를 인도하는 

경우 문화예술용역으로 간주되어 예술인 고용보험의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 출판사와 작가 사이에서 진행되는 출간 작업이 출판사의 의뢰를 받아 작품을 창작(구

작 개필 포함) 집필하고, 그에 따른 일정 금액을 대가로 받아 출간하는 것이라면 예술인 고

용보험의 적용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혼자서 창작활동을 하는 문학인은 예술인 고용보험 적용 대상이 아닌가요?

출판사의 출간 의뢰를 받아 문학 단행본을 출간하면 예술인 고용보험을 적용받을 수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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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의 의뢰에 따라 작품을 연재하고 그 대가로 원고료 등을 받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 

고용보험 적용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만약 CP가 포함된 3자 계약일 경우, 원고 등 용역을 

제공받는 자가 플랫폼과 CP 중 누구인지에 따라 사업주가 결정됩니다.

웹소설 작가가 플랫폼에 작품을 연재하는 경우 예술인 고용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나요?

그림이 작품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아동문학의 경우 그림작가가 중요한 창작자입니다. 

따라서, 그림작가가 출판사와 개별 계약을 통해서 작업한다면, 글작가나 글 그림 작가와 마

찬가지로 예술인 고용보험이 적용됩니다. 

그림작가로 아동문학을 제작하는 경우 예술인 고용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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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만화ㆍ웹툰은 어떤 과정을 거쳐 제작되고 직종은 어떻게 분류될까

 만화ㆍ웹툰은 어떤 과정을 거쳐 완성되나 

국내 만화는 전통적인 인쇄물 출판에서 웹툰으로 디지털 전환이 빠르게 진행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만

화ㆍ웹툰 제작의 최종 결과물에 이르는 유통경로는 출판물 중심 만화시장과 웹툰 중심 연재물 시장으로 이

원화되어 있으나, 출판 만화시장은 현재 그 규모가 과거에 비해 크게 줄어든 상태입니다.

매체환경 변화에 따라 잡지나 단행본을 제작하던 전통적인 만화출판사들은 대형 포털 플랫폼의 콘텐츠공

급자(CP: Content Provider)와 유사한 성격으로 변화하였습니다. 출판만화보다 디지털 웹툰 제작이 증가하면

서 출판만화사에서도 웹툰 제작을 전담하는 디지털전용부서를 조직하거나, 기존 출판편집부가 웹툰 플랫폼

사의 기획, 제작, 편집부 역할을 수행하는 것으로 거의 흡사해진 것입니다. 만화출판사들은 이제 출판만화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웹툰 제작방식으로 변화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웹툰 창작의 핵심 직종은 작가입니다. 최근에는 작품의 최초 기획을 작가가 아닌 출판사, 제작사, 플랫폼 

등의 사업체들이 주도하기도 합니다. 이후에는 웹툰작가들과 다양한 유통주체 간에 다양한 결합형태로 분화

됩니다. 웹툰을 기획, 제작, 관리하는 주체에는 출판사 외에도 만화ㆍ웹툰전문제작사(스튜디오), 에이전시, 매

니지먼트 등이 있습니다. 만화ㆍ웹툰전문제작사(스튜디오), 에이전시, 매니지먼트 등은 웹툰의 기획, 제작, 관

리 역할을 회사에 따라 선택적으로 수행합니다. 또는 웹툰 작가와 플랫폼 간의 유통 중개 역할만 전문적으로 

하는 곳도 있습니다. 

한편, 작가가 만화ㆍ웹툰 전문 기획, 제작, 관리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사업체를 경유하지 않고 직접 플

랫폼과 제작을 진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외에도 정부, 지자체나 진흥기관, 예술인재단 등 공공기관이 

직접 작품 제작을 발주하는 경우, 광고주나 홍보사 또는 웹툰 콘텐츠를 활용한 OSMU(one source multi-use, 

2차 저작물 사업) 방식으로 드라마나 캐릭터, 게임 제작 등과 관련된 다양한 콘텐츠 사업 주체들과 작가들이 

직접 연결되는 경우 등으로 다양합니다.

전반적으로 웹툰 제작과정에서 웹툰 기획과 제작에 특화된 전문 에이전시, 매니지먼트, 제작사(스튜디오), 

플랫폼 등이 더욱 활성화되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웹툰 작가들이 대형 포털이나 또 다른 형태의 다양한 

매체와 직접 제작을 진행하기 전에 이러한 중간 기획, 제작사를 경유하는 형태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11. 만화ㆍ웹툰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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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화, 웹툰 창작자로서 작가들이 만화, 웹툰의 초기 기획과 제작을 주도하기도 하지만 최근에는 기획과 제

작, 유통 각 영역이 전문회사를 중심으로 특화되고 그에 따라 다양한 직종이 출현하면서 제작과정 또한 세

분화되고 있습니다. 기획과 제작의 선후관계도 사례별로 다양합니다. 이러한 사항을 고려하더라도 일반적인 

만화, 웹툰의 제작과정은 다음과 같이 도식화할 수 있습니다. 

만화ㆍ웹툰 제작과정

창작자(작가)

■ 메인작가, 보조작가
■ 글작가, 그림작가 등

기획, 제작, 관리(사업체)

■ 출판사
■ 만화ㆍ웹툰전문제작사(스튜디오)
■ 에이전시
■ 매니지먼트

■  공공기관 
(정부, 지자체, 진흥기관, 재단 등)

■ 광고주
■ 홍보사
■ 콘텐츠제작사, OSMU

■ 플랫폼

발행, 유통

■  출판만화 
(출판)

■  웹툰 
(대형 포털, 
웹툰전문 플랫폼)

작가와 사업체 간 기획ㆍ제작의 선후관계가 다양한 기획 단계

만화ㆍ웹툰의 제작은 출판 형태 또는 디지털 콘텐츠 형태로 기획하는 단계에서 시작됩니다. 기획 단계는 

웹툰작가가 먼저 직접 수행한 후 출판사나 플랫폼으로 제안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반대로 출판사나 에이전시, 

플랫폼 등 전문 기획, 제작사 등이 초기 기획을 주도한 후 작가를 섭외하기도 합니다. 이 때문에 만화ㆍ웹툰의 

초기 기획 단계는 작가와 사업체 간 기획, 제작에 선후관계가 혼재되어 있는 상태라 볼 수 있습니다.

출판만화의 경우 전통적인 방식으로 출판사의 기획, 편집자들이 초기 기획부터 제작, 관리 영역까지 담당

하면서 에이전시 역할을 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출판만화사 기획 담당자들이 디지털 매

체에 특화된 전문 PD가 되어 웹툰전문제작사의 기획 담당자가 하는 역할과 유사한 업무를 하는 경우도 있

습니다.

웹툰은 전문제작사(스튜디오), 에이전시, 매니지먼트 또는 웹툰전문 플랫폼들의 활성화에 따라 웹툰전문 

기획 담당자들이 기획을 주도하는 일도 늘고 있습니다.

만화ㆍ웹툰 작가가 초기 기획을 주도하는 경우 그 결과는 작가 의향에 따라 출판사나 웹툰 기획, 제작사, 

플랫폼 또는 공모전 등 다양한 경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초기 기획과 제작을 작가가 주도하면 본격적인 제작과정이 일부 수행됩니다. 이 단계를 수행 행위를 중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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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구분하면 크게 스토리 작업(스토리 창작, 글작업)과 그림작업(작화, 채색, 배경)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스토리작가(글작가)는 주로 스토리 및 대사작업, 글 창작을 맡습니다. 이와 비교하여 그림작가는 작화, 채색, 

배경작업 등을 맡습니다. 작가에 따라 이 역할을 중복적으로 동시 수행하는 경우도 다수 존재합니다. 

창작자와 기획자가 진행하는 제작 단계

만화ㆍ웹툰 제작 단계는 앞서 수행된 기획 내용에 기반하여 대부분 각 사업체의 기획 담당자가 진행합니

다. 기획 담당자는 첫째, 만화ㆍ웹툰 작가들의 작품활동 현황을 파악해 관리합니다. 둘째, 작품의 방향성이나 

콘셉트에 대한 논의 및 관리도 담당합니다. 셋째, 주요 타깃층의 성향 분석 결과를 토대로 작품내용이나 표

현 등 일부의 수정ㆍ보완을 요청하기도 합니다. 이 과정에서는 타깃층 반응에 따라 스토리 흐름이나 속도를 

조정하는 역할도 하지만 색채, 톤의 보정과 같은 표현 측면 제안도 있습니다. 

작가들은 제작과정에서 역할 분담 비중이나 업무 주도성에 따라 메인작가와 보조작가로 구분할 수 있습

니다. 메인작가는 일반적인 만화ㆍ웹툰 제작을 주도하는 주 작가로 볼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메인작가의 

활동을 보조하는 역할을 하는 작가를 보조작가로 볼 수 있습니다. 보조작가는 일반적으로 어시스턴트, 문하

생 등으로 알려져 있으며, 메인작가 작품의 글작업이나 그림작업을 일부 수행합니다.

창작자 이외 집단에서 활성화하는 유통 단계

만화ㆍ웹툰 유통은 주로 출판사, 전문기획, 제작사 등 창작자 이외의 집단에서 활성화됩니다. 일반적으로 

유통 단계는 제작 단계 이후 수행되지만 동시에 수행되기도 합니다. 

유통 단계에서는 출판사나 에이전시 등이 작가를 대리한 작품 출판이나 연재, 별도 수익을 발생시키기 위

한 다양한 사업 전략에 따라 계약이 활발하게 이루어집니다. 현재 만화ㆍ웹툰 유통의 최종결과물은 출판만

화의 경우 출판물이지만 대개는 플랫폼 중심의 웹툰으로 볼 수 있습니다. 

플랫폼은 네이버, 다음 등과 같은 대형 종합포털도 있지만, 웹툰에 특화된 전문 플랫폼도 있습니다. 웹툰 

작가들이 중간 기획, 제작사 등을 경유하지 않고 이러한 플랫폼과 직접 연재계약 및 사업 관련 계약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때 플랫폼사가 별도의 매니지먼트나 에이전시를 독립적으로 운영하기도 하므로 구분이 

필요합니다. 

출판만화 유통은 도서총판 등 출판 물류업체들을 통해 온ㆍ오프라인 서점에 유통되는 방식으로 진행되며, 

플랫폼 발행과 함께, 또는 별도로 진행됩니다.

 직종은 어떻게 분류되나 

만화ㆍ웹툰 분야의 직종은 크게 작가, 출판 및 웹툰 사업체 관련 직종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첫째, 작가는 글작가, 그림작가, 보조작가로 구분합니다. 글작가는 만화ㆍ웹툰의 전반적인 스토리 창작이나 

세부적인 글, 대사 작업과 관련한 창작을 합니다. 그림작가는 만화ㆍ웹툰의 작화, 채색, 배경 작업 등을 수행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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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다. 작가들 가운데 글작가와 그림작가가 수행하는 업무 행위를 혼자 동시 수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만화ㆍ웹툰 작가 중 작품 창작을 주도하는 작가를 메인작가라고 한다면, 이와 구분되는 보조작가도 

있습니다. 보조작가는 일반적으로 어시스턴트 또는 문하생으로 알려진 작가들입니다. 이들은 메인작가의 업

무를 보조적으로 수행합니다. 보조작가들은 메인작가 작품에서 일부 할당받은 스토리, 글 작업 또는 작화, 채

색, 밑색, 배경 작업 등을 합니다. 또는 사업체로부터 제안받은 내용을 수행하는 보조작가도 있습니다. 

출판만화 시장이 줄어듦에 따라 전통적인 도제식 만화 제작 문화가 많이 사라지면서 만화 문하생 집단도 

많이 사라진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만화ㆍ웹툰 작가로 입문하는 초기 단계에 있거나 견습 단계에 

있는 경우, 또는 대규모 제작의 분업 형태로 보조작가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는 다양하게 발생하는 것으로 파

악됩니다.

둘째, 출판 및 웹툰 사업체 관련 직종입니다. 출판사업체에서는 편집자(편집기자), 기획자, PD 등이 주로 창

작에 관련된 직종에 해당합니다. 웹툰사업체에서는 에이전시, 매니지먼트, 제작사(스튜디오), 플랫폼 기획 담

당자가 창작 관련 직종에 해당합니다.

만화ㆍ웹툰 창작 인접 직종으로 웹툰 사업체의 기획 담당자들은 사업체 성격에 따라 업무 수행 내용에 차

이가 있습니다. 만화ㆍ웹툰 전문 에이전시 기획 담당자들은 작가들을 대행하여 작품의 유통, 저작권 관리, 

연재 및 판권 관련 협상, 수익모델 다각화 등에 이르기까지 콘텐츠공급자(CP)로서 역할을 합니다. 

이들은 만화ㆍ웹툰 작가의 계약 형태가 독점인지 비독점인지에 따라 실질적으로 명시된 계약기간 내에 

명시된 작업 내용을 수행합니다. 또 경우에 따라서는 별도로 자체 제작을 추가 진행하기도 합니다. 즉 에이

전시는 주로 작가들과 다른 사업체들, 특히 플랫폼들을 포함하여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다양한 조직과의 네

트워킹 업무에 주력하고 그 수익을 작가와 배분합니다.

만화ㆍ웹툰 전문 매니지먼트 기획 담당자들은 작가를 대행하는 업무도 하지만 직접 작가를 육성하고 관

리하여 이후 작품의 기획 및 관리, 투자 등에 이르는 다양한 역할을 합니다. 매니지먼트는 에이전시에 비해 

작가 활동에 개입하는 정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편입니다. 

작가들의 작품 활동에 대해 전적으로 관리권을 갖기도 하고, 작품을 중심으로 한 기획, 투자 업무까지 확

장하는 것을 볼 때 이들은 연예 매니지먼트사와 성격이 유사합니다. 연예 기획 매니지먼트사들이 배우나 가

수들을 관리하는 것처럼 이들 또한 만화ㆍ웹툰 분야에서 잠재력이 있거나 스타성을 갖춘 작가들을 발굴해 

육성하며 기획과 제작, 관리를 하는 것입니다. 

제작사(스튜디오) 기획 담당자들은 작품의 기획 및 제작 단계에서 중심 업무를 합니다. 제작사가 자체 제

작 시스템을 갖추고 작품을 기획ㆍ제작할 수 있으므로 대체로 내부에 확보된 작가들을 자체적으로 관리ㆍ구

성합니다. 그리고 분업 및 협업 시스템을 활용해 만화ㆍ웹툰 콘텐츠를 생산하고 유통합니다.

플랫폼 기획 담당자들은 작품 기획, 개발 및 마케팅 등 운영업무도 수행하지만 작품 수급, 연재, 판매 등 유

통업무를 병행하기도 합니다. 플랫폼사는 만화ㆍ웹툰 작가들의 주요 수익 창출 경로로 지위를 확고히 갖추고, 

기본적으로 에이전시, 매니지먼트, 제작사(스튜디오)가 수행하는 역할을 소화해낼 역량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플랫폼 기획, 운영 담당자들은 작품 수급, 개발, 제작, 서비스 등 유통에서 필수적인 역할을 할 뿐만 아니

라 국내외 마케팅을 포함한 신규사업의 개발과 연계 등으로 업무 내용을 계속 확장하고 있습니다. 

한편, 각 사업체에서 작가를 발굴하는 업무를 하는 기획 담당자들은 만화ㆍ웹툰 작가를 발굴합니다. 하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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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한 경로가 있는 것은 아니므로 에이전시, 대학, 공공기관 공모전, 투고심사, 웹 검색 등 동시다발적인 경로

로 업무를 진행합니다. 만화ㆍ웹툰의 기획과 제작 단계에서 초기 기획과 제작의 선후과정 또한 특정되지 않았

습니다. 따라서 기획 및 제작 단계에서 작가 발굴과 제작 및 유통 단계 계약은 서로 밀접한 형태로 진행됩니다. 

만화ㆍ웹툰 관련 직종에서 창작, 실연, 기술지원 과정 가운데 핵심 콘텐츠인 만화ㆍ웹툰의 창작 업무를 직

접 수행하는 직종은 만화ㆍ웹툰 작가층에 집중되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만화ㆍ웹툰 분야 종사자의 직종

구분 분야 직종

창작
창작 분야

메인작가(글작가, 그림작가)

보조작가(어시스턴트, 문하생)

기술지원 등 보조작가(어시스턴트, 문하생), 표지 일러스트레이터 등

만화ㆍ웹툰 창작 핵심 직종으로서 작가들 규모는 정확하게 파악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핵심적으

로 작가들 중 상당수가 규모를 특정하기 힘든 프리랜서이기 때문입니다. 좀 더 넓은 범위에서 만화업계 종사

자를 파악한 결과에 따르면 만화 출판업, 유통업, 임대업, 도소매업에서 대다수는 도소매업과 임대업, 즉 유

통, 판매 직종의 종사자들 비중이 높은 편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편, 연습생의 규모를 파악하는 것 또한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태에 있습니다.

출판 및 웹툰 사업체에 소속된 기획 담당자들은 대부분 근로계약을 체결합니다. 이와 비교하여, 근로계약

을 하지 않고 자영업자도 아닌 상태에서, 자율적으로 일하는 프리랜서로 노무를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

우는 대다수가 작품 또는 프로젝트 기반 계약에 따라 작품활동을 하는 작가층에 집중되어 있다고 볼 수 있

습니다.

2)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의 유형과 예술인 고용보험 적용 여부 판단

만화ㆍ웹툰 분야에서는 주요 창작군인 작가를 중심으로 작가와 사업체 간, 작가와 작가 간에 다양한 계약

유형이 발생합니다(계약유형 A). 작가 개인이나 구성원들이 주로 작가들로 이루어진 조직 또는 작가가 대표

인 조직 등이 사업체 등록을 완료한 법인사업체로서 또 다른 사업체인 제작사, 에이전시, 플랫폼 등과 사업

체 간 계약을 하기도 합니다(계약유형 B).

최근에는 만화ㆍ웹툰 분야에서도 일부 작가들에 한하여 사업체가 작가를 직접 고용하는 근로계약 유형도 

있습니다(계약유형 A-①).

만화ㆍ웹툰 사업체와 종사자 개인 간 근로계약은 회사에 소속되어 기획, 제작, 관리, 유통 관련 업무를 수

행하는 경우가 주로 해당됩니다. 일반적으로 만화ㆍ웹툰 분야에서는 작품을 중심으로 한 저작권 관련 계약

이 많은 편입니다. 이 단계에서 사업체가 개별 작가들과 근로계약을 하지 않고 저작권 관련 계약과 구별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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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이 발생하면 예술인 고용보험이 적용될 가능성이 있습니다(계약유형 A-②). 

작가들은 플랫폼 등 민간사업체 외에 공공기관과 계약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는 대부분 근로계약이 아

닌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에 해당하여 공공기관과 해당 예술인이 직접 계약했다면 공공기관이 예술인 고용

보험의 사업주로서 의무를 지는 구조가 될 수 있습니다(계약유형 A-②). 예를 들면 웹툰작가와 계약된 어시

스턴트 뿐만 아니라 플랫폼사 등과 웹툰 제작에 직접 참여하는 용역계약을 맺은 채색, 배경, 표지디자인, 밑

색, 식자(대사) 작업 등의 업무 종사자의 경우에 예술인 고용보험 적용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또는 유통의 최종단계에 있는 플랫폼 등이 기획, 제작, 유통의 중간 단계에 있는 출판사나 제작사, 에이전

시 등과 계약하고 이들 사업체가 작가 개인들과 계약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때는 중간 단계 사업체와 작가 

간에 근로계약 외 별도의 용역계약이 다양한 형태로 형성될 수 있으므로 사례별로 개별적 판단이 필요합니

다(계약유형 A-③).   

한편, 작가와 작가 개인 간에 형성되는 용역계약도 있습니다. 주로 메인작가와 보조작가 간에 형성되는 계

약유형으로 만화ㆍ웹툰 분야에서 계약서 작성이 가장 저조한 부분으로 파악되고 있는데, 서면계약서를 작성

하지 않고 구두계약에 의존하면 예술인 고용보험 적용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용 관계가 지

속적ㆍ반복적이라면 이를 증빙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계약유형 A-⑤). 

이처럼 만화ㆍ웹툰 작가들을 중심으로 계약 관계가 형성되는 경우는 크게 웹툰사업체, 출판사업체 그리고 

공공기관 등 기타 기관과의 계약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이때 법인 등록을 완료한 경우에 한해 사용자 역

할을 하는 작가 개인(메인작가)은 법인과 동일선상에서, 또 다른 개인(보조작가)과 계약 체결시에는 사업체와 

개인 간 계약유형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사업체와 작가 개인, 사업체와 사업체 간에 발생하는 계약관계와 유형입니다.

 A 계약유형: 사업체와 개인이 계약하는 유형 

A-① 계약유형  제작사, 에이전시, 매니지먼트, 플랫폼, 기타 사업체 등이 개인과 근로계약을 하는 경우

(일반근로자 고용보험 적용)

제작사,
에이전시,

매니지먼트,
플랫폼,

기타 사업체 등

해당사 직원,
개인(예술인)

근로계약

계약유형 A-①의 도식화

인쇄물 중심의 만화출판사를 포함하여 웹툰전문제작사, 에이전시, 매니지먼트, 플랫폼 또는 홍보사 등 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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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 기타 사업체 등이 만화ㆍ웹툰 분야에 종사하는 개인과 근로계약을 하면 일반근로자 고용보험이 적용됩

니다. 이때 개인은 창작 분야에서는 글 또는 그림작가 중심의 작가군, 그리고 사업체 내에서 기획, 제작, 유통 

등 업무에 종사하는 편집자나 PD 등의 기획자가 해당될 수 있습니다.

작가는 이들 사업체와 예술인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 관계에 있는 경우가 많지만, 

일부 사업체에서는 예술인 고용보험이 아닌 일반 근로자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근로계약을 할 수도 있으므로 

구분이 필요합니다.

A-② 계약유형  제작사, 에이전시, 매니지먼트, 플랫폼, 기타 사업체 등이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하는 

경우

제작사,
에이전시,

매니지먼트,
플랫폼,

기타 사업체 등

개인(예술인)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

계약유형 A-②의 도식화

출판사, 제작사, 에이전시, 매니지먼트, 플랫폼, 기타 사업체 등이 주로 만화ㆍ웹툰 분야 창작군인 작가 개

인과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하면 예술인 고용보험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유의할 사항은 해당 사업체와 

작가가 작품을 중심으로 체결한 별도 저작권 계약이 성립하는 2차 저작물 관련 계약 등은 예술인 고용보험 

적용에서는 제외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단계에서 해당 사업체와 작가 간에 예술인 고용보험이 적용될 수 있는 계약유형으로는 기획, 제작의 핵

심 과정을 중심으로 한 외주용역계약, 매절계약이 있습니다. 다만, 연재계약이나 외주용역계약, 매절계약은 

보수를 지급하는 방식에 여러 가지 형태가 복합적으로 존재합니다. 연재계약의 보수는 고료, 즉 원고료와 수

익분배(RS)가 결합된 형태 또는 MG(미니멈개런티, 최소보장금액)와 RS가 결합된 두 가지 형태로 주로 지급

됩니다. 

수익분배 방식 또한 계약 내용에 따라 다릅니다. 고료는 원고료 또는 제작비 등으로 지칭되며, 회차 단위

로 고정금액을 산정하여 월단위로 지급되는 방식이 일반적입니다. 하지만 모든 사업체에서 일괄적으로 적용

되는 방식은 아니므로 개별적으로 계약 내용을 검토해야 합니다. 

작가에게 보수를 지급하는 일반적 방식으로 고료(제작비) 지급 사례를 들 수 있습니다. 웹툰 전문 플랫폼

은 고료 지급은 거의 하지 않는 대신 MG(사전 또는 사후, 과정 중 일부 제작비)와 RS(수익분배) 방식을 결합

하여 비중을 조정합니다. 이때 MG는 추후 발생할 수익 일부를 작가들에게 먼저 지급하는 개념입니다. 이는 

넓은 의미에서 수익배분의 한 형태로 볼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월단위로 지급되어 작가들 입장에서는 고

료 개념과 유사한 형태일 수 있습니다. 

고료와 MG, RS 등은 작가의 경력이나 명성에 따라 다르게 책정됩니다. 다만 업계 내부에서 암묵적으로 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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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된 일정 정도 금액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때도 마찬가지로 작품의 저작권 사용을 중심으로 유

통 단계에서 별도 용역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또 사업체가 개인에게 노무를 제공하면서 근로계약이나 저작물 

관련 계약 등을 체결하지 않았다면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만화ㆍ웹툰 분야에서의 다양한 보수 지급 방식에 따라 대가를 받고 문화예술용역을 수행하는 

계약을 체결한 예술인은 예술인 고용보험의 적용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때의 사업주는 예술인과 문화예술

용역 관련 계약을 맺은 제작사, 에이전시, 매니지먼트, 플랫폼 등 사업체이며, 해당 사업체는 고용보험법에 

따라 피보험관리의 주체가 됩니다.

공공기관이나 기타 민간사업체가 홍보만화나 브랜드 웹툰 등의 제작을 목적으로 작가와 문화예술용역 관

련 계약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때는 용역을 발주한 공공기관이나 민간사업체가 예술인 고용보험 적용 

시 사업주 역할을 하게 됩니다. 

A-③ 계약유형  플랫폼 등 상위 사업체가 만화ㆍ웹툰 전문 에이전시, 매니지먼트 등과 함께 3자 계약을 

하는 경우(개별적 판단 필요)

플랫폼 등
상위 사업체

제작사,
에이전시,

매니지먼트 등
CP(Content Provider)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 전속계약

개인(예술인)

계약유형 A-③의 도식화

대형 종합포털 플랫폼이나 웹툰전문플랫폼이 상위사업체로 중간 단계에 있는 만화ㆍ웹툰 관련 출판사, 제

작사, 에이전시, 매니지먼트 등과 계약을 먼저 체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어 중간 단계 사업체를 통해 최

종적으로 작가와 계약이 발생합니다. 

이때 중간단계 사업체들이 플랫폼과 작가를 연결하는 형태는 경우에 따라 다릅니다. 중간사업체들이 중개 

알선 역할만 하고 일정 수수료만 취하는 경우에는 플랫폼 등 상위사업체가 예술인 고용보험제도상 사업주로

서 의무를 지게 됩니다.

이와 달리 중간단계의 만화ㆍ웹툰 관련 출판사, 제작사, 에이전시, 매니지먼트사 등이 작가들과 계약할 때 

3자 계약 관계가 형성될 수 있는 플랫폼이 있는 경우, 상위 플랫폼과 중간단계 만화ㆍ웹툰 관련 출판사, 제

작사, 에이전시, 매니지먼트사 및 예술인의 역할, 업무내용 등 상호 계약관계에 따라 예술인 고용보험의 피

보험관리의 주체인 사업주를 구분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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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1) 웹툰 분야에서 CP에 해당하는 에이전시가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상의 ‘문화예술용역’에 대한 실질적 관

리 및 ‘문화예술용역’ 제공의 대가인 보수의 지급 주체로서의 역할을 하는 경우, 플랫폼이 아닌 CP가 해당 문화

예술용역 관련 계약에 대해 예술인 고용보험제도상 사업주로 의무를 지게 됩니다.

사례2) 상기 사례1)과 달리 CP의 역할이 예술인의 문화예술용역 제공에 따라 플랫폼에서 지급되는 금전적 대가

에 대해 정산(일정한 수수료를 취하고 나머지를 예술인에게 지급 등) 업무가 주인 경우, CP가 아닌 플랫폼이 예

술인 고용보험제도상 사업주로 의무를 지게 됩니다.

⇒ 예술인 고용보험 제도의 취지상 플랫폼사 또는 CP사와 작가가 연재 계약을 체결할 때는 계약서에 원

고료 형태(노무제공 대가)의 연재료로 작가에게 지급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바람직합니다.

한편, 주 작가 예술인과 보조작가 예술인이 모두 피보험자가 되려면 ‘팀단위 계약’ 체결 방식을 택해야 합

니다.(61쪽, 간이 계약서 양식 참조)

참고로, 작가들의 작품을 기획, 발굴, 투자, 관리하는 정도에는 사업체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최근 작가들

이 최종적인 상위 플랫폼과 직접 계약하는 일이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하지만 아직도 많은 작가가 중간단계 

사업체들(CP)과 계약하는 사례가 주를 이루며 그 내용 또한 다양하므로 계약 내용을 중심으로 개별적인 검

토와 판단이 필요합니다.

이제 만화ㆍ웹툰 분야에서 작가를 중심으로, 작가와 사업체 간 계약관계를 일괄적으로 정리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이 가운데도 예술인 고용보험이 적용될 수 있는 계약유형은 대부분 외주용역계약을 체결한 형태에 

해당합니다. 이때 작가에게 노무를 제공하는 성격의 용역계약과 별도로 만화 출판물 설정계약(인세계약), 웹

툰의 2차 저작물 사업 관련 계약 등 저작권 관련 계약과는 구분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예술인 고용보험이 적용될 수 있는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의 핵심은 첫째, 저작권 계약이 아닌 경우입니다.

둘째, 주문에 따라 글작업(대사작업 등)이나 그림작업(작화, 채색) 등의 일정 업무에 한해 결과물을 사업주 

또는 사업주로 간주할 수 있는 개인에게 제공하고, 보수를 받는 것입니다. 전통적인 출판 인쇄만화 중심의 

매절계약도 일부 이와 유사한 성격이 있습니다. 

매절계약은 많이 사라진 것으로 파악되지만 여전히 존재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매절계약은 전통적으로 만

화업계에 존재해온 관행 계약으로, 불공정거래의 소지가 있다는 문제가 계속 제기되어온 바 있습니다. 출판 

분야에서 원고료 지급방식은 크게 책 판매부수를 기준으로 원고사용료를 저작권자에게 지급하는 계약, 원

고료를 한꺼번에 지불하고 이후 추가 지급을 하지 않는 계약으로 나뉩니다. 이때 후자가 매절계약에 해당합

니다. 즉, 예술인 고용보험이 적용될 수 있는 사례는 일차적으로 저작권 계약과 별도로 분리된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이 체결된 관계에서는 형성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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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화ㆍ웹툰 작가의 계약관계

분야 계약관계 계약유형 보수유형

출판

만화

작가 ↔ 출판사

연재계약(잡지, 디지털 E-book 등) 

인세계약: 출판물 설정 계약

2차 저작물 사업 관련 계약

외주용역계약

매절계약

고료(원고료)

인세(러닝개런티)

MG(미니멈개런티), 선인세

RS(수익분배)

용역대금

작가 ↔ 공공기관, 

민간 사업체

외주용역계약(홍보만화, 브랜드 웹툰 등)

용역 성격의 보조금 지원사업 계약

용역대금

(계약금, 잔금 등)

작가 ↔ 보조작가

(어시스턴트, 문하생)

외주용역계약

구두계약

용역대금

고정급 임의지급

작가 ↔ 작가

(공동작업)
개인 간 저작물 계약

수익배분

(고료, MG, RS 등)

웹툰

작가 ↔ 플랫폼

연재계약

2차 저작물 사업 관련 계약

외주용역계약

매절계약

고료(원고료, 제작비)

MG(미니멈개런티)

RS(수익분배)

용역대금

작가 ↔ 에이전시, 

매니지먼트, 제작사

제작, 투자, 매니지먼트 계약

연재계약

2차 저작물 사업 관련 계약

외주용역계약

매절계약

고료(원고료, 제작비)

MG(미니멈개런티)

RS(수익분배)

용역대금

작가 ↔ 공공기관, 

민간 사업체

외주용역계약(홍보만화, 브랜드 웹툰 등)

용역 성격의 보조금 지원사업 계약

용역대금

(계약금, 잔금 등)

작가 ↔ 보조작가

(어시스턴트)

외주용역계약

구두계약

용역대금

고정급 임의지급

작가 ↔ 작가

(공동작업)
개인 간 저작물 계약

수익배분

(고료, MG, RS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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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계약유형: 사업체와 사업체가 계약하는 유형 

B-① 계약유형 플랫폼 등 상위 사업체가 또 다른 법인사업체와 계약하는 경우

플랫폼, CP 등
상위 사업체

사업체(법인 등)

개인(예술인)근로계약
맺은 직원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

도급계약

계약유형 B-①의 도식화

대형 종합포털 플랫폼이나 웹툰전문 플랫폼 또는 제작사 등 상위 사업체가 만화ㆍ웹툰 관련 업무를 사유

로 또 다른 업체와 계약하는 경우입니다. 이때 도급업체에 해당하는 사업체에서도 근로계약이나 용역계약을 

발생시키는데, 최종적으로 노무를 수행하는 작가 개인이 저작권 계약과 구분되는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체결했다면 예술인 고용보험이 적용될 수 있으며 해당 도급업체가 예술인 고용보험상 사업주 의무를 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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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화ㆍ웹툰 분야 종사자들의 계약구조

플랫폼

근로계약: 편집자, 기획자, PD, 일부 작가
(계약유형 A-①)

출판사, 웹툰전문제작사(스튜디오), 에이전시, 매니지먼트

근로계약: 편집자, 기획자, PD, 일부 작가 
(계약유형 A-①)

기타 민간 사업체

홍보사, 광고주, 콘텐츠제작사(OSMU), 기타 법인 등

공공기관(정부, 지자체, 진흥기관, 재단 등)

작가
(계약유형 

A-②)

용역계약

용역계약

용역계약

용역계약

3자계약

(계약유형 B-①) (계약유형 A-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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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유형과 예술인 고용보험의 적용

대

분

류

중

분

류

계약의 내용(세분류) 예시 고용보험 적용 및 사업주 

A

①
플랫폼, 제작사, 에이전시, 매니지먼트사 등이 개

인(직원 등)과 근로계약을 맺는 경우

플랫폼, 제작사, 에이전시, 

매니지먼트사, 기타 법인

의 편집자, 기획자 등 직

원, 만화ㆍ웹툰 작가 등 

일반근로자 고용보험 적용 

②

플랫폼, 제작사, 에이전시, 매니지먼트사 등과 개

인(예술인 등)이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맺고, 

개인(예술인 등)이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 
만화ㆍ웹툰 작가 등

예술인 고용보험 적용 

플랫폼, 제작사, 에이전시, 매니지먼트사 등이 개

인(예술인 등)과 2차 저작물 사업 관련 계약 등 

저작권 계약을 맺는 경우

예술인 고용보험 적용되지 

않음

A ③

플랫폼 등 상위사업체

가 제작사, 에이전시, 

매니지먼트사 등 중간 

사업체와 함께 3자 계

약을 맺는 경우

• 계약서에 노무 수행 

작가를 명시한 경우

• 중간 사업체가 단순 

중개 알선만 수행하

는 경우

만화ㆍ웹툰 작가 등

예술인 고용보험 적용 

(플랫폼 등 상위사업체가 

예술인 고용보험 사업주)

• 계약서에 노무 수행 

작가를 특정하지 않

은 경우 

• 중간 사업체의 노무

제공이 지속적ㆍ반

복적일 경우

예술인 고용보험 적용

(제작사, 에이전시, 매니지

먼트사 등 중간 사업체가 

예술인 고용보험 사업주가 

됨) 

B ①

플랫폼 등 상위사업체

가 제작사, 에이전시, 

매니지먼트사 등 중간 

사업체와 계약을 맺는 

경우

• 도급업체와 근로계

약을 맺는 경우 

만화ㆍ웹툰 작가 등

일반근로자 고용보험 적용

• 도급업체와 개인이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맺은 경우

예술인 고용보험 적용

(도급업체가 사업주가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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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례로 알아보는 문화예술용역 계약유형별 예술인 고용보험

예술인 고용보험은 “특정 문화예술 결과물의 완성을 위하여 예술인이 대가를 받고 다른 사

람의 사업을 위하여 일정한 기간동안 제공하는 문화예술진흥법상 문화예술의 창작, 실연, 

기술지원 등의 노무”를 제공하며, 이와 같은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체결한 예술인에게 

적용됩니다. 

다만,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는 제외됩니다. 신작이나 구작의 개변을 위한 노무제공 계약

의 경우, 소유권 양도 계약이나 저작권 관련 계약과 분리가 가능한 경우에는 예술인 고용

보험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 상 만화 또는 웹툰의 연재 또는 연재 작업중인 기간이 계약서 상 

명시되지 않은 경우에는 예술인 고용보험 적용이 용이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계약기간 등

을 서면으로 명시해주셔야 합니다.

예술인 고용보험은 만화, 웹툰을 연재중이거나 작업중인 작가만 해당되는것인가요?

고용보험 가입자가 활동을 하지 않는 모든 기간을 실업으로 간주하지는 않습니다.

① 근로 또는 노무제공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으며, 

단기예술인의 경우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 노무제공일수가 10일 미만이거

나 실업인정 신청일 이전 14일 간 연속하여 노무제공내역이 없고, ② 구직급여를 받기 위

해서는 이직일 이전 24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 9개월 이상이어야 합니다.

만화, 웹툰 작업을 하지 않는 기간이 실업기간인가요?

구직급여는 피보험자격이 모두 상실된 후 구직급여 수급요건(24개월 중 9개월 피보험단위

기간 유지 등)이 충족되는 경우 한차례 신청이 가능합니다.

프리랜서 작가로, 여러 사업자와 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 구직급여를 여러차례 

신청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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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법은 원칙적으로 피보험자격의 이중취득을 허용하지 않으나, 예술인에 대해서는 

허용하고 있습니다.

복수의 사업주와 작업을 진행한다면, 해당 사업주 각각이 예술인 고용보험의 의무를 갖게 

될 가능성이 있어, 각 계약별로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 내용을 검토해야합니다. 예술인 고

용보험 구직급여 수급에 대한 최소 조건을 충족한다면 수혜를 받을 수 있으나, 복수의 수

급은 불가능합니다.

기존의 저작물(구작)에 대한 저작재산권 양도, 저작물 이용허락, 출판권 설정이나 배타적 발

행권 설정, 출판이용허락 등은 기간을 특정할 수 없는 노무제공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특정 

문화예술 결과물의 완성을 위하여 예술인이 대가를 받고 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하여 일정한 

기간 제공하는 ‘문화예술용역’에 해당하지 않아 예술인 고용보험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새로운 저작물(신작)이나 기존 저작물(구작)의 개변(수정, 각색 등)을 위한 노무제공 

계약은 예술인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소유권 양도계약이나 저작권 관련 계약의 내용과 노무제공 계약의 내용적 분리(보

수 등)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습니다.

프리랜서 작가로, 여러 사업자와 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 구직급여를 여러차례 

신청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미 완결된 웹툰에 대한 유료 수익분배, 오픈마켓에 작품을 올려두고 그 수익을 사이트와 

나누는 경우, 해외에서 연재하는 경우에도 예술인 고용보험의 적용을 받나요? 출판계약으

로 인세를 받아도 예술인 고용보험의 적용을 받나요?





part 3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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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법

[시행 2021. 7. 1] [법률 제17859호, 2021. 1. 5, 일부개정]

제5장의2 예술인인 피보험자에 대한 고용보험 특례 <신설 2020. 6. 9.>

제77조의2(예술인인 피보험자에 대한 적용) ① 근로자가 아니면서 「예술인 복지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예술인 등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사람 중 「예술인 복지법」 제4조의4에 따른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이하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이라 한다)을 체

결하고 다른 사람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자신이 직접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이하 “예술인”이라 한다)과 이들을 상대방으로 하

여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체결한 사업에 대해서는 제8조제2항에 따라 이 장을 적용한다. <개정 2021. 1. 5.>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예술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1. 1. 5.>

1.  65세 이후에 근로계약,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 또는 제77조의6제1항에 따른 노무제공계약(65세 전부터 피보험자격을 유

지하던 사람이 65세 이후에 계속하여 근로계약,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 또는 노무제공계약을 체결한 경우는 제외한다)을 

체결하거나 자영업을 개시하는 경우

2.  예술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다만, 예술인 중 계약의 기간이 1개월 미만인 사람(이

하 “단기예술인”이라 한다)은 제외한다.

③  제15조에도 불구하고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는 경우에는 하수급인이 사용하는 예술인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발주자 또는 원수급인이 제15조에 따

른 신고를 하여야 한다.

1. 하나의 사업에 다수의 도급이 이루어져 원수급인이 다수인 경우

2. 하나의 사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으로 이루어져 하수급인이 다수인 경우

④  제3항에 따라 하수급인인 사업주와 예술인 등은 발주자ㆍ원수급인이 피보험자격 취득 등의 신고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련 자료, 정보 등을 요청하는 경우 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⑤  제18조에도 불구하고 예술인이 보험관계가 성립되어 있는 둘 이상의 사업에서 동시에 근로계약,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

약 또는 제77조의6제1항에 따른 노무제공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다. <개정 2021. 1. 5.>

⑥  제1항에 따라 이 장의 적용을 받는 예술인과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체결한 사업의 사업주(제3항의 경우에는 발주자 

또는 원수급인을 말한다)는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에 따라 보험료를 부담하며, 그 보험관계의 성립ㆍ소멸 및 변경, 보험료

의 산정ㆍ납부 및 징수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1. 1. 5.>

[본조신설 2020. 6. 9.]

제77조의3(예술인인 피보험자에 대한 구직급여) ① 예술인의 구직급여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지급한다. 다

만, 제6호는 최종 이직 당시 단기예술인이었던 사람만 해당한다. <개정 2021. 1. 5.>

1. 이직일 이전 24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하여 9개월 이상일 것

2.  근로 또는 노무제공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3.  이직사유가 제77조의5제2항에서 준용하는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다만, 제77조의5

제2항에서 준용하는 제58조제2호가목에도 불구하고 예술인이 이직할 당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소득감소로 인

하여 이직하였다고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으로 본다.

4. 이직일 이전 24개월 중 3개월 이상을 예술인인 피보험자로 피보험자격을 유지하였을 것

5.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6.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출 것

가.  수급자격의 인정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의 노무제공일수가 10일 미만이거나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노무제공내역이 없을 것

나.  최종 이직일 이전 24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 중 다른 사업에서 제77조의5제2항에서 준용하는 제58조에 따른 수급

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단기예술인으로 

종사하였을 것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은 그 수급자격과 관련된 이직 당시의 사업에서의 피보험자격 취득일부터 이직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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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기간으로 산정하고, 이직일 이전 24개월 동안 근로자, 예술인, 제77조의6제1항에 따른 노무제공자 중 둘 이상에 해당하

는 사람으로 종사한 경우의 피보험 단위기간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1. 1. 5.>

③  예술인의 기초일액은 수급자격 인정과 관련된 마지막 이직일 전 1년간의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16조의10에 따라 신고

된 보수총액을 그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으로 한다. 다만, 그 금액이 이직 당시의 고용산재보험료

징수법 제3조에 따른 예술인의 기준보수의 일액 중 가장 적은 금액 미만인 경우에는 가장 적은 기준보수의 일액을 기초일

액으로 한다. <개정 2021. 1. 5.>

④ 예술인의 구직급여일액은 제3항에 따른 기초일액에 100분의 60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⑤  제4항에 따른 구직급여일액의 상한액은 근로자인 피보험자의 구직급여 상한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으로 한다.

⑥  예술인은 제42조에 따른 실업의 신고일부터 계산하기 시작하여 7일간은 대기기간으로 보아 구직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

다. 다만, 제1항제3호 단서에서 정한 사유로 이직한 경우에는 4주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을 대기기간으로 

보아 구직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⑦  예술인의 소정급여일수 산정을 위한 피보험기간은 제2항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으로 한다. 다만, 단기예술인은 해당 계약

기간 중 노무제공일수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기간으로 한다.

⑧  제47조에도 불구하고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예술인인 피보험자에 대하여 구직급여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실업인정대상기

간 중 취업 등으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수준, 근로 등의 활동 기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부 또는 전부를 감액하고 지급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0. 6. 9.]

제77조의4(예술인인 피보험자의 출산전후급여등)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예술인인 피보험자가 출산 또는 유산ㆍ사산을 이유로 

노무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출산전후급여 등(이하 “출산전후급여등”이라 한다)을 지급한다. 다만, 같은 자녀에 대하여 제

75조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급여등 및 제77조의9제1항에 따른 출산전후급여등의 지급요건을 동시에 충족하는 경우 등에 대

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한다. <개정 2021. 1. 5.>

② 제1항에 따른 출산전후급여등의 지급요건, 지급수준 및 지급기간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출산전후급여등의 신청 및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0. 6. 9.]

제77조의5(준용) ① 예술인의 피보험자격에 관하여는 제13조제1항, 제14조제1항, 제15조, 제17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근로

자”는 “예술인”으로, “고용된 날”은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 개시일”로, “고용된 근로자”는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이 개시

된 예술인”으로 본다. <개정 2021. 1. 5.>

②  예술인에 대한 구직급여에 대해서는 제37조의2, 제38조, 제38조의2, 제40조제2항제1호, 제41조제2항, 제42조부터 제

44조까지, 제47조, 제48조, 제50조, 제56조부터 제58조까지 및 제60조부터 제63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

40조제2항제1호 중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은 “이직일 전 24개월”로, 제63조제1항 본문 중 “제46조”는 “제77조의3제4

항ㆍ제5항”으로, 같은 조 제5항 전단 중 “제47조, 제49조”는 “제47조”로 본다. <개정 2021. 1. 5.>

③  예술인의 출산전후급여등에 관하여는 제62조를 준용하고, 예술인의 피보험자격확인ㆍ구직급여ㆍ출산전후급여등의 심사 

및 재심사 청구 등에 관하여는 제87조부터 제112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근로자”는 “예술인”으로, “고용노동

부장관”은 “고용노동부장관, 직업안정기관의 장”으로, “실업급여”는 “구직급여”로, “제4장에 따른 구직급여”는 “제5장의2

에 따른 구직급여”로, “제5장”은 “제5장의2”로,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은 “출산전후급여등”으로, “사업주”는 “사업주 및 피

보험자격을 신고하여야 하는 자”로, “사업장”은 “사업장 및 피보험자격취득신고를 하여야 하는 자의 사무소”로 본다. <개정 

2021. 1. 5.>

[본조신설 2020. 6. 9.]

<이하 준용규정>

제13조(피보험자격의 취득일) ①근로자인 피보험자는 이 법이 적용되는 사업에 고용된 날에 피보험자격을 취득한다. 다만, 다

음 각 호의 경우에는 각각 그 해당되는 날에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1. 7. 21., 2019. 1. 15., 2020. 5. 26., 

2021. 1. 5.>

1. 제10조 및 제10조의2에 따른 적용 제외 근로자였던 사람이 이 법의 적용을 받게 된 경우에는 그 적용을 받게 된 날

2.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7조에 따른 보험관계 성립일 전에 고용된 근로자의 경우에는 그 보험관계가 성립한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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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피보험자격의 상실일) ①근로자인 피보험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에 각각 그 피보험자격을 상실한

다. <개정 2011. 7. 21., 2019. 1. 15., 2021. 1. 5.>

1. 근로자인 피보험자가 제10조 및 제10조의2에 따른 적용 제외 근로자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적용 제외 대상자가 된 날

2.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10조에 따라 보험관계가 소멸한 경우에는 그 보험관계가 소멸한 날

3. 근로자인 피보험자가 이직한 경우에는 이직한 날의 다음 날

4. 근로자인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한 날의 다음 날

제15조(피보험자격에 관한 신고 등) ① 사업주는 그 사업에 고용된 근로자의 피보험자격의 취득 및 상실 등에 관한 사항을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 6. 4.>

②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9조에 따라 원수급인(元受給人)이 사업주로 된 경우에 그 사업에 종사하는 근로자 중 원수급인이 

고용하는 근로자 외의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 근로자를 고용하는 다음 각 호의 하수급인(下受給人)이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원수급인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수급인에 관한 자료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개정 2010. 2. 4., 2010. 6. 4., 2011. 5. 24., 2016. 1. 19., 2019. 4. 30., 2021. 1. 5.>

1.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건설사업자

2. 「주택법」 제4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자

3. 「전기공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사업자

4.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자

5. 「소방시설공사업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소방시설업자

6.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문화재수리업자

③  사업주가 제1항에 따른 피보험자격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지 아니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근로자가 신고할 수 

있다.

④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신고된 피보험자격의 취득 및 상실 등에 관한 사항을 고용노동부

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피보험자 및 원수급인 등 관계인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0. 6. 4.>

⑤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른 사업주, 원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은 같은 항의 신고를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전자적 방법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10. 6. 4.>

⑥  고용노동부장관은 제5항에 따라 전자적 방법으로 신고를 하려는 사업주, 원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에게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장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0. 6. 4.>

⑦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자영업자인 피보험자는 피보험자격의 취득 및 상실에 관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1. 7. 21.>

제17조(피보험자격의 확인) ① 피보험자 또는 피보험자였던 사람은 언제든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피보험자격의 취득 또는 상

실에 관한 확인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10. 6. 4., 2020. 5. 26.>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청구에 따르거나 직권으로 피보험자격의 취득 또는 상실에 관하여 확인을 한다. <개정 

2010. 6. 4.>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확인 결과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확인을 청구한 피보험자 및 사업주 등 관

계인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0. 6. 4.>

제37조의2(실업급여수급계좌) ①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제43조에 따른 수급자격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수급자

격자 명의의 지정된 계좌(이하 “실업급여수급계좌”라 한다)로 입금하여야 한다. 다만, 정보통신장애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로 실업급여를 실업급여수급계좌로 이체할 수 없을 때에는 현금 지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

라 실업급여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실업급여수급계좌의 해당 금융기관은 이 법에 따른 실업급여만이 실업급여수급계좌에 입금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신청 방법ㆍ절차와 제2항에 따른 실업급여수급계좌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5. 1. 20.]

제38조(수급권의 보호) ① 실업급여를 받을 권리는 양도 또는 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개정 2015. 1. 20.>

②  제37조의2제1항에 따라 지정된 실업급여수급계좌의 예금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액수 이하의 금액에 관한 채권은 압류

할 수 없다. <신설 2015. 1. 20.>

제38조의2(공과금의 면제) 실업급여로서 지급된 금품에 대하여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공과금(「국세기본법」 제2조제8호 또

는 「지방세기본법」 제2조제1항제26호에 따른 공과금을 말한다)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본조신설 2013. 3.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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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구직급여의 수급 요건) ② 기준기간은 이직일 이전 18개월로 하되, 근로자인 피보험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기준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9. 8. 27., 2021. 1. 5.>

1.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에 질병ㆍ부상,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계속하여 30일 이상 보수의 지급을 받을 수 

없었던 경우: 18개월에 그 사유로 보수를 지급 받을 수 없었던 일수를 가산한 기간(3년을 초과할 때에는 3년으로 한다)

제41조(피보험 단위기간) ②제1항에 따라 피보험 단위기간을 계산할 때에는 최후로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날 이전에 구직급

여를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구직급여와 관련된 피보험자격 상실일 이전의 피보험 단위기간은 넣지 아니한다. <개정 

2008. 12. 31., 2010. 1. 27., 2011. 7. 21.>

제42조(실업의 신고) ①구직급여를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이직 후 지체없이 직업안정기관에 출석하여 실업을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0. 5. 26.>

② 제1항에 따른 실업의 신고에는 구직 신청과 제43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인정신청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구직급여를 지급받기 위하여 실업을 신고하려는 사람은 이직하기 전 사업의 사업주에게 피보험 단위기간, 

이직 전 1일 소정근로시간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이하 “이직확인서”라 한다)의 발급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사업주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직확인서를 발급하여 주어야 한다. <신설 2019. 8. 27.>

제43조(수급자격의 인정) ①구직급여를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40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ㆍ제5

호 및 제6호에 따른 구직급여의 수급 요건을 갖추었다는 사실(이하 “수급자격”이라 한다)을 인정하여 줄 것을 신청하여야 한

다. <개정 2019. 1. 15., 2020. 5. 26.>

②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수급자격의 인정신청을 받으면 그 신청인에 대한 수급자격의 인정 여부를 결정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인에게 그 결과를 알려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신청인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마지막에 이직한 사업을 기준으로 수급자격의 인정 여부

를 결정한다. 다만, 마지막 이직 당시 일용근로자로서 피보험 단위기간이 1개월 미만인 사람이 수급자격을 갖추지 못한 경

우에는 일용근로자가 아닌 근로자로서 마지막으로 이직한 사업을 기준으로 결정한다. <개정 2008. 12. 31., 2020. 5. 26.>

1. 피보험자로서 마지막에 이직한 사업에 고용되기 전에 피보험자로서 이직한 사실이 있을 것

2. 마지막 이직 이전의 이직과 관련하여 구직급여를 받은 사실이 없을 것

④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신청인에 대한 수급자격의 인정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신청인이 

이직하기 전 사업의 사업주에게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직확인서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사업주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직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9. 8. 27.>

⑤  제2항에 따라 수급자격의 인정을 받은 사람(이하 “수급자격자”라 한다)이 제48조 및 제54조제1항에 따른 기간에 새로 수급

자격의 인정을 받은 경우에는 새로 인정받은 수급자격을 기준으로 구직급여를 지급한다. <개정 2019. 8. 27., 2020. 5. 26.>

제44조(실업의 인정) ① 구직급여는 수급자격자가 실업한 상태에 있는 날 중에서 직업안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실업의 인정을 

받은 날에 대하여 지급한다.

②  실업의 인정을 받으려는 수급자격자는 제42조에 따라 실업의 신고를 한 날부터 계산하기 시작하여 1주부터 4주의 범위에

서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지정한 날(이하 “실업인정일”이라 한다)에 출석하여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하였음을 신고하여야 

하고,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직전 실업인정일의 다음 날부터 그 실업인정일까지의 각각의 날에 대하여 실업의 인정을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한 실업의 인정 방법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10. 6. 4., 

2020. 5. 26.>

1. 직업능력개발 훈련 등을 받는 수급자격자

2. 천재지변, 대량 실업의 발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의 수급자격자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급자격자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수급자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직업안정기관에 출석할 수 없었던 사유를 적은 증

명서를 제출하여 실업의 인정을 받을 수 있다.

1. 질병이나 부상으로 직업안정기관에 출석할 수 없었던 경우로서 그 기간이 계속하여 7일 미만인 경우

2. 직업안정기관의 직업소개에 따른 구인자와의 면접 등으로 직업안정기관에 출석할 수 없었던 경우

3.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지시한 직업능력개발 훈련 등을 받기 위하여 직업안정기관에 출석할 수 없었던 경우

4.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직업안정기관에 출석할 수 없었던 경우

④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실업을 인정할 때에는 수급자격자의 취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재취업 활동에 관한 계획

의 수립 지원, 직업소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급자격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직업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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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관의 장의 조치에 따라야 한다.

제47조(실업인정대상기간 중의 취업 등의 신고) ① 수급자격자는 실업의 인정을 받으려 하는 기간(이하 “실업인정대상기간”이

라 한다) 중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취업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1. 7. 21., 2019. 1. 15.>

②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수급자격자의 실업인정대상기간 중의 취업 사실에 대하여 조사할 수 있다. <개

정 2011. 7. 21., 2019. 1. 15.>

[제목개정 2011. 7. 21., 2019. 1. 15.]

제48조(수급기간 및 수급일수) ① 구직급여는 이 법에 따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그 구직급여의 수급자격과 관련된 이직일

의 다음 날부터 계산하기 시작하여 12개월 내에 제50조제1항에 따른 소정급여일수를 한도로 하여 지급한다.

②  제1항에 따른 12개월의 기간 중 임신ㆍ출산ㆍ육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취업할 수 없는 사람이 그 사실을 

수급기간에 직업안정기관에 신고한 경우에는 12개월의 기간에 그 취업할 수 없는 기간을 가산한 기간(4년을 넘을 때에는 

4년)에 제50조제1항에 따른 소정급여일수를 한도로 하여 구직급여를 지급한다. <개정 2020. 5. 26.>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최초 요양일에 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08. 12. 

31., 2020. 5. 26.>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0조에 따른 요양급여를 받는 경우

2.  질병 또는 부상으로 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하여 이직하였고, 이직 기간 동안 취업활동이 곤란하였던 사실이 요양기간과 

부상ㆍ질병 상태를 구체적으로 밝힌 주치의사의 소견과 요양을 위하여 이직하였다는 사업주의 의견을 통하여 확인된 경우

제50조(소정급여일수 및 피보험기간) ①하나의 수급자격에 따라 구직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 날(이하 “소정급여일수”라 

한다)은 대기기간이 끝난 다음날부터 계산하기 시작하여 피보험기간과 연령에 따라 별표 1에서 정한 일수가 되는 날까지로 

한다. <개정 2011. 7. 21.>

②  수급자격자가 소정급여일수 내에 제48조제2항에 따른 임신ㆍ출산ㆍ육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수급기간

을 연장한 경우에는 그 기간만큼 구직급여를 유예하여 지급한다.

③  피보험기간은 그 수급자격과 관련된 이직 당시의 적용 사업에서 고용된 기간(제10조 및 제10조의2에 따른 적용 제외 근로

자로 고용된 기간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한다. 다만, 자영업자인 피보험자의 경우에는 그 수급자격과 관련

된 폐업 당시의 적용 사업에의 보험가입기간 중에서 실제로 납부한 고용보험료에 해당하는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1. 7. 

21., 2019. 1. 15.>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피보험기간을 계산할 때에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해당 호에 따라 각각 피보험기간을 계산한다. <개정 

2011. 7. 21.>

1.  종전의 적용 사업에서 피보험자격을 상실한 사실이 있고 그 상실한 날부터 3년 이내에 현재 적용 사업에서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경우: 종전의 적용 사업에서의 피보험기간을 합산한다. 다만, 종전의 적용 사업의 피보험자격 상실로 인하여 구직

급여를 지급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종전의 적용 사업에서의 피보험기간은 제외한다.

2.  자영업자인 피보험자가 종전에 근로자로서 고용되었다가 피보험자격을 상실한 사실이 있고 그 상실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자영업자로서 피보험자격을 다시 취득한 경우: 종전의 적용 사업에서의 피보험기간을 합산하지 아니하되, 본인이 종전의 

피보험기간을 합산하여 줄 것을 원하는 때에 한정하여 합산한다. 다만, 종전의 적용 사업의 피보험자격 상실로 인하여 구직

급여를 지급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종전의 적용 사업에서의 피보험기간은 제외한다.

⑤  피보험자격 취득에 관하여 신고가 되어 있지 아니하였던 피보험자의 경우에는 하나의 피보험기간에 피보험자가 된 날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소급하여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이면 제3항에도 불구하고 그 해당하는 

날부터 소급하여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보험연도의 첫 날에 그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피보험기간을 계산한

다. 다만, 사업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소급하여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부터 해당 피보험자

에 대한 고용보험료를 계속 납부한 사실이 증명된 경우에는 고용보험료를 납부한 기간으로 피보험기간을 계산한다. <개정 

2015. 1. 20.>

1. 제15조에 따른 피보험자격 취득신고를 한 날

2. 제17조에 따른 피보험자격 취득이 확인된 날

[제목개정 2011. 7. 21.]

제56조(지급일 및 지급 방법) ① 구직급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업의 인정을 받은 일수분(日數分)을 지급한다.

②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각 수급자격자에 대한 구직급여를 지급할 날짜를 정하여 당사자에게 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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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7조(지급되지 아니한 구직급여) ① 수급자격자가 사망한 경우 그 수급자격자에게 지급되어야 할 구직급여로서 아직 지급되

지 아니한 것이 있는 경우에는 그 수급자격자의 배우자(사실상의 혼인 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ㆍ자녀ㆍ부모ㆍ손자녀ㆍ조

부모 또는 형제자매로서 수급자격자와 생계를 같이하고 있던 사람의 청구에 따라 그 미지급분을 지급한다. <개정 2020. 5. 26.>

②  수급자격자가 사망하여 실업의 인정을 받을 수 없었던 기간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라 지

급되지 아니한 구직급여의 지급을 청구하는 사람이 그 수급자격자에 대한 실업의 인정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수급자격자

가 제47조제1항에 해당하면 지급되지 아니한 구직급여를 청구하는 사람이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0. 5. 26.>

③  제1항에 따라 지급되지 아니한 구직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 사람의 순위는 같은 항에 열거된 순서로 한다. 이 경우 같은 

순위자가 2명 이상이면 그 중 1명이 한 청구를 전원(全員)을 위하여 한 것으로 보며, 그 1명에게 한 지급은 전원에 대한 지

급으로 본다. <개정 2020. 5. 26.>

제58조(이직 사유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제40조에도 불구하고 피보험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직업안정

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급자격이 없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0. 6. 4., 2020. 5. 26.>

1. 중대한 귀책사유(歸責事由)로 해고된 피보험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형법」 또는 직무와 관련된 법률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나.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다. 정당한 사유 없이 근로계약 또는 취업규칙 등을 위반하여 장기간 무단 결근한 경우

2. 자기 사정으로 이직한 피보험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전직 또는 자영업을 하기 위하여 이직한 경우

나. 제1호의 중대한 귀책사유가 있는 사람이 해고되지 아니하고 사업주의 권고로 이직한 경우

다. 그 밖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로 이직한 경우

제60조(훈련 거부 등에 따른 급여의 지급 제한) ① 수급자격자가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소개하는 직업에 취직하는 것을 거부하

거나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지시한 직업능력개발 훈련 등을 거부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직급여의 지급을 정지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6. 4.>

1. 소개된 직업 또는 직업능력개발 훈련 등을 받도록 지시된 직종이 수급자격자의 능력에 맞지 아니하는 경우

2. 취직하거나 직업능력개발 훈련 등을 받기 위하여 주거의 이전이 필요하나 그 이전이 곤란한 경우

3.  소개된 직업의 임금 수준이 같은 지역의 같은 종류의 업무 또는 같은 정도의 기능에 대한 통상의 임금 수준에 비하여 100

분의 20 이상 낮은 경우 등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4. 그 밖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②  수급자격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실시하는 재취업 촉진을 위한 

직업 지도를 거부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직급여의 지급을 정지한다. <개정 2010. 6. 4.>

③  제1항 단서 및 제2항에서의 정당한 사유의 유무(有無)에 대한 인정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직업안정기관

의 장이 행한다. <개정 2010. 6. 4.>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구직급여의 지급을 정지하는 기간은 1개월의 범위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0. 6. 4.>

제61조(부정행위에 따른 급여의 지급 제한) 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았거나 받으려 한 사람에게는 

그 급여를 받은 날 또는 받으려 한 날부터의 구직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그 급여와 관련된 이직 이후에 새로 수급자

격을 취득한 경우 그 새로운 수급자격에 따른 구직급여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 5. 26.>

②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이 제47조제1항에 따른 신고의무의 불이행 또는 거짓의 신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면 그 실업인정대상기간에 한정하여 구직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2회 이상의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 본문에 따른다. <개정 2020. 5. 26.>

③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지급받았거나 받으려 한 사람이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구직급여를 지

급받을 수 없게 된 경우에도 제50조제3항 및 같은 조 제4항을 적용할 때는 그 구직급여를 지급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20. 5. 26.>

④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지급받았거나 받으려 한 사람이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구직급여를 지급

받을 수 없게 된 경우에도 제63조제2항을 적용할 때는 그 지급받을 수 없게 된 일수분의 구직급여를 지급받은 것으로 본

다. <개정 2020. 5.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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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구직급여를 받았거나 받으려 한 사람이 그 구직급여를 받은 

날 또는 제44조에 따른 실업인정의 신고를 한 날부터 소급하여 10년간 3회 이상 제1항 본문에 따라 구직급여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구직급여를 받은 날 또는 제44조에 따른 실

업인정의 신고를 한 날부터 3년의 범위에서 새로운 수급자격에 따른 구직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9. 8. 27.>

제62조(반환명령 등) ①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구직급여를 지급받은 사람에게 고용노동부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받은 구직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②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반환을 명하는 경우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구직급여액의 2배 이하의 금액을 추가로 징수할 수 있다. 다만, 사업주(사업주의 대리인ㆍ사용인, 그 밖

에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116조제1항에서 같다)와 공모(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

법에 사업주의 거짓된 신고ㆍ보고 또는 증명 등 사업주의 귀책사유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를 말한다. 이하 같다)하여 거짓

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구직급여를 지급받은 경우에는 지급받은 구직급여액의 5배 이하의 금액을 추가로 징수할 

수 있다.

③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구직급여를 지급받은 사람이 사업주와 공모한 경우에는 그 사업주도 그 구직급여를 지

급받은 사람과 연대(連帶)하여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책임을 진다.

④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구직급여의 수급자격이 있는 사람 또는 수급자격이 있었던 사람에게 잘못 지급된 구직급여가 있으면 

그 지급금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⑤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제1항ㆍ제2항 또는 제4항에 따라 구직급여 지급금을 반환하거나 추가징수금을 납부하여야 하는 사

람이 이 법에 따라 지급받을 구직급여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ㆍ제2항 또는 제4항에 

따른 반환금ㆍ추가징수금에 충당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9. 8. 27.]

제63조(질병 등의 특례) ① 수급자격자가 제42조에 따라 실업의 신고를 한 이후에 질병ㆍ부상 또는 출산으로 취업이 불가능하

여 실업의 인정을 받지 못한 날에 대하여는 제4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수급자격자의 청구에 의하여 제46조의 구직급여일

액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상병급여”라 한다)을 구직급여를 갈음하여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제6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구

직급여의 지급이 정지된 기간에 대하여는 상병급여(傷病給與)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0. 5. 26.>

②  상병급여를 지급할 수 있는 일수는 그 수급자격자에 대한 구직급여 소정급여일수에서 그 수급자격에 의하여 구직급여가 

지급된 일수를 뺀 일수를 한도로 한다. 이 경우 상병급여를 지급받은 사람에 대하여 이 법의 규정(제61조 및 제62조는 제

외한다)을 적용할 때에는 상병급여의 지급 일수에 상당하는 일수분의 구직급여가 지급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20. 5. 26.>

③  제1항에 따른 상병급여는 그 취업할 수 없는 사유가 없어진 이후에 최초로 구직급여를 지급하는 날(구직급여를 지급하는 

날이 없는 경우에는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정하는 날)에 지급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고용노동부장관이 따로 정하

는 바에 따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0. 6. 4.>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급자격자가 「근로기준법」 제79조에 따른 휴업보상,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2조부터 제56조까지

의 규정에 따른 휴업급여, 그 밖에 이에 해당하는 급여 또는 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상 또는 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상병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9. 1. 15.>

⑤  상병급여의 지급에 관하여는 제47조, 제49조, 제57조, 제61조(제4항은 제외한다) 및 제62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실업인

정대상기간”은 “실업의 인정을 받지 못한 날”로, “구직급여”는 “상병급여”로 본다. <개정 2019. 8. 27.>

제87조(심사와 재심사) ① 제17조에 따른 피보험자격의 취득ㆍ상실에 대한 확인, 제4장의 규정에 따른 실업급여 및 제5장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와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관한 처분[이하 "원처분(原處分)등"이라 한다]에 이의가 있는 자는 제89조에 따

른 심사관에게 심사를 청구할 수 있고, 그 결정에 이의가 있는 자는 제99조에 따른 심사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

개정 2012. 2. 1.>

②  제1항에 따른 심사의 청구는 같은 항의 확인 또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재심사의 청구는 심사청구에 대

한 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각각 제기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심사 및 재심사의 청구는 시효중단에 관하여 재판상의 청구로 본다.

제88조(대리인의 선임) 심사청구인 또는 재심사청구인은 법정대리인 외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대리인으

로 선임할 수 있다.

1. 청구인의 배우자, 직계존속ㆍ비속 또는 형제자매

2. 청구인인 법인의 임원 또는 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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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변호사나 공인노무사

4. 제99조에 따른 심사위원회의 허가를 받은 자

제89조(고용보험심사관) ① 제87조에 따른 심사를 행하게 하기 위하여 고용보험심사관(이하 “심사관”이라 한다)을 둔다.

②  심사관은 제87조제1항에 따라 심사청구를 받으면 30일 이내에 그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그 기간에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한 차례만 10일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0. 5. 26.>

③ 심사관의 정원ㆍ자격ㆍ배치 및 직무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당사자는 심사관에게 심리ㆍ결정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으면 그 심사관에 대한 기피신청을 고용노동부장관

에게 할 수 있다. <개정 2010. 6. 4.>

⑤  심사청구인이 사망한 경우 그 심사청구인이 실업급여의 수급권자이면 제57조에 따른 유족이, 그 외의 자인 때에는 상속인 

또는 심사청구의 대상인 원처분등에 관계되는 권리 또는 이익을 승계한 자가 각각 심사청구인의 지위를 승계한다.

제90조(심사의 청구 등) ① 제87조제1항에 따른 심사를 청구하는 경우 제17조에 따른 피보험자격의 취득ㆍ상실 확인에 대한 

심사의 청구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조에 따른 근로복지공단(이하 “근로복지공단”이라 한다)을, 제4장에 따른 실업급여 

및 제5장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와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관한 처분에 대한 심사의 청구는 직업안정기관의 장을 거쳐 심사관

에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 15.>

②  직업안정기관 또는 근로복지공단은 심사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의견서를 첨부하여 심사청구서를 심사관에게 

보내야 한다. <개정 2019. 1. 15.>

제91조(청구의 방식) 심사의 청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서로 하여야 한다.

제92조(보정 및 각하) ① 심사의 청구가 제87조제2항에 따른 기간이 지났거나 법령으로 정한 방식을 위반하여 보정(補正)하지 

못할 것인 경우에 심사관은 그 심사의 청구를 결정으로 각하(却下)하여야 한다.

②  심사의 청구가 법령으로 정한 방식을 어긴 것이라도 보정할 수 있는 것인 경우에 심사관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심사청구

인에게 심사의 청구를 보정하도록 명할 수 있다. 다만, 보정할 사항이 경미한 경우에는 심사관이 직권으로 보정할 수 있다.

③ 심사관은 심사청구인이 제2항의 기간에 그 보정을 하지 아니하면 결정으로써 그 심사청구를 각하하여야 한다.

제93조(원처분등의 집행 정지) ① 심사의 청구는 원처분등의 집행을 정지시키지 아니한다. 다만, 심사관은 원처분등의 집행에 

의하여 발생하는 중대한 위해(危害)를 피하기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직권으로 그 집행을 정지시킬 수 있다.

②  심사관은 제1항 단서에 따라 집행을 정지시키려고 할 때에는 그 이유를 적은 문서로 그 사실을 직업안정기관의 장 또는 근

로복지공단에 알려야 한다. <개정 2019. 1. 15.>

③  직업안정기관의 장 또는 근로복지공단은 제2항에 따른 통지를 받으면 지체 없이 그 집행을 정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 15.>

④ 심사관은 제2항에 따라 집행을 정지시킨 경우에는 지체 없이 심사청구인에게 그 사실을 문서로 알려야 한다.

제94조(심사관의 권한) ① 심사관은 심사의 청구에 대한 심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심사청구인의 신청 또는 직권으

로 다음 각 호의 조사를 할 수 있다.

1. 심사청구인 또는 관계인을 지정 장소에 출석하게 하여 질문하거나 의견을 진술하게 하는 것

2. 심사청구인 또는 관계인에게 증거가 될 수 있는 문서와 그 밖의 물건을 제출하게 하는 것

3. 전문적인 지식이나 경험을 가진 제삼자로 하여금 감정(鑑定)하게 하는 것

4.  사건에 관계가 있는 사업장 또는 그 밖의 장소에 출입하여 사업주ㆍ종업원이나 그 밖의 관계인에게 질문하거나 문서와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는 것

②  심사관은 제1항제4호에 따른 질문과 검사를 하는 경우에는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제95조(실비변상) 제94조제1항제1호에 따라 지정한 장소에 출석한 사람과 같은 항 제3호에 따라 감정을 한 감정인에게는 고

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실비를 변상한다. <개정 2010. 6. 4., 2020. 5. 26.>

제96조(결정) 심사관은 심사의 청구에 대한 심리(審理)를 마쳤을 때에는 원처분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거나 심사청구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각한다.

제97조(결정의 방법) ① 제89조에 따른 결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서로 하여야 한다.

②  심사관은 결정을 하면 심사청구인 및 원처분등을 한 직업안정기관의 장 또는 근로복지공단에 각각 결정서의 정본(正本)을 

보내야 한다. <개정 2019. 1.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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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8조(결정의 효력) ① 결정은 심사청구인 및 직업안정기관의 장 또는 근로복지공단에 결정서의 정본을 보낸 날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개정 2019. 1. 15.>

② 결정은 원처분등을 행한 직업안정기관의 장 또는 근로복지공단을 기속(羈束)한다. <개정 2019. 1. 15.>

제99조(고용보험심사위원회) ① 제87조에 따른 재심사를 하게 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에 고용보험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

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0. 6. 4.>

②  심사위원회는 근로자를 대표하는 사람 및 사용자를 대표하는 사람 각 1명 이상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0. 5. 26.>

③ 제2항의 위원 중 2명은 상임위원으로 한다.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에 임명될 수 없다. <개정 2015. 1. 20., 2020. 5. 26.>

1. 피성년후견인ㆍ피한정후견인 또는 파산의 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2.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⑤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해촉(解囑)할 수 있다. <개정 2019. 1. 15.>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⑥ 상임위원은 정당에 가입하거나 정치에 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⑦  심사위원회는 제87조제1항에 따라 재심사의 청구를 받으면 50일 이내에 재결(裁決)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결기간의 

연장에 관하여는 제89조제2항을 준용한다.

⑧ 심사위원회에 사무국을 둔다.

⑨ 심사위원회 및 사무국의 조직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0조(재심사의 상대방) 재심사의 청구는 원처분등을 행한 직업안정기관의 장 또는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방으로 한다. <개정 

2019. 1. 15.>

제101조(심리) ① 심사위원회는 재심사의 청구를 받으면 그 청구에 대한 심리 기일(審理期日) 및 장소를 정하여 심리 기일 3일 

전까지 당사자 및 그 사건을 심사한 심사관에게 알려야 한다.

② 당사자는 심사위원회에 문서나 구두로 그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③  심사위원회의 재심사청구에 대한 심리는 공개한다. 다만, 당사자의 양쪽 또는 어느 한 쪽이 신청한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

니할 수 있다.

④ 심사위원회는 심리조서(審理調書)를 작성하여야 한다.

⑤ 당사자나 관계인은 제4항의 심리조서의 열람을 신청할 수 있다.

⑥ 위원회는 당사자나 관계인이 제5항에 따른 열람 신청을 하면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⑦  재심사청구의 심리에 관하여는 제94조 및 제95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심사관”은 “심사위원회”로, “심사의 청구”는 “재심

사의 청구”로, “심사청구인”은 “재심사청구인”으로 본다.

제102조(준용 규정) 심사위원회와 재심사에 관하여는 제89조제4항ㆍ제5항, 제91조부터 제93조까지, 제96조부터 제98조까지

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89조제4항 중 “심사관”은 “심사위원회의 위원”으로, 제89조제4항ㆍ제97조ㆍ제98조 중 “결

정”은 각각 “재결”로, 제91조ㆍ제93조ㆍ제96조 중 “심사의 청구”는 각각 “재심사의 청구”로, 제93조ㆍ제96조ㆍ제97조 중 

“심사관”은 각각 “심사위원회”로, 제93조ㆍ제97조ㆍ제98조 중 “심사청구인”은 각각 “재심사청구인”으로 본다.

제103조(고지) 직업안정기관의 장 또는 근로복지공단이 원처분등을 하거나 심사관이 제97조제2항에 따라 결정서의 정본을 송

부하는 경우에는 그 상대방 또는 심사청구인에게 원처분등 또는 결정에 관하여 심사 또는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는지의 여부, 

청구하는 경우의 경유(經由) 절차 및 청구 기간을 알려야 한다. <개정 2019. 1. 15.>

제10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재심사의 청구에 대한 재결은 「행정소송법」 제18조를 적용할 경우 행정심판에 대한 재결로 

본다.

② 심사 및 재심사의 청구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아니한 사항은 「행정심판법」의 규정에 따른다.



 277

관
련

 법
령

제8장 보칙

제105조(불이익 처우의 금지) 사업주는 근로자가 제17조에 따른 확인의 청구를 한 것을 이유로 그 근로자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이익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06조(준용) 이 법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징수금의 징수에 관하여는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27조, 제27조의2, 제27조의3, 

제28조, 제28조의2부터 제28조의7까지, 제29조, 제29조의2, 제29조의3, 제30조, 제32조, 제39조, 제41조 및 제42조를 준용

한다. <개정 2011. 7. 21.>

1. 고용안정ㆍ직업능력개발 사업의 지원금액의 반환금 또는 추가징수금

2. 실업급여의 반환금 또는 추가징수금

3. 육아휴직 급여 등의 반환금 또는 추가징수금

제107조(소멸시효)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 <개정 2019. 1. 15.>

1. 제3장에 따른 지원금을 지급받거나 반환받을 권리

2. 제4장에 따른 취업촉진 수당을 지급받거나 반환받을 권리

3. 제4장에 따른 구직급여를 반환받을 권리

4. 제5장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및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을 반환받을 권리

② 소멸시효의 중단에 관하여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13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5. 1. 20.>

제108조(보고 등)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피보험자 또는 수급자격자를 고용하고 있거나 고용하였던 사업

주,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33조에 따른 보험사무대행기관(이하 “보험사무대행기관”이라 한다) 및 보험사무대행기관이었던 

자에게 피보험자의 자격 확인, 부정수급(不正受給)의 조사 등 이 법의 시행에 필요한 보고, 관계 서류의 제출 또는 관계인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0. 6. 4., 2021. 1. 5.>

②  이직한 사람은 종전의 사업주 또는 그 사업주로부터 보험 사무의 위임을 받아 보험 사무를 처리하는 보험사무대행기관에 

실업급여를 지급받기 위하여 필요한 증명서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청구를 받은 사업주나 보험사무대행기관은 

그 청구에 따른 증명서를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20. 5. 26.>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피보험자, 수급자격자 또는 지급되지 아니한 실업급여의 지급을 청구하는 사람에게 피보험자의 자격 확

인, 부정수급의 조사 등 이 법의 시행에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계 서류의 제출 또는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0. 6. 4., 2020. 5. 26.>

제109조(조사 등) ①고용노동부장관은 피보험자의 자격 확인, 부정수급의 조사 등 이 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소속 직원에게 피보험자 또는 수급자격자를 고용하고 있거나 고용하였던 사업주의 사업장 또는 보험사무대행기관 및 보험사무

대행기관이었던 자의 사무소에 출입하여 관계인에 대하여 질문하거나 장부 등 서류를 조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0. 6. 4.>

②  고용노동부장관이 제1항에 따라 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주 등에게 미리 조사 일시ㆍ조사 내용 등 조사에 필요한 사

항을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미리 알릴 경우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개정 2010. 6. 4.>

③ 제1항에 따라 조사를 하는 직원은 그 신분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④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조사 결과를 그 사업주 등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개정 2010. 6. 4.>

제110조(자료 제공의 요청)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주민등록정보, 가족관계등록

사항, 군복무에 관한 자료, 토지ㆍ건물에 관한 자료, 국민연금ㆍ건강보험 등 각종 연금ㆍ보험에 관한 자료, 출입국 정보 등을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

정 2021. 1. 5.>

1.  제15조(제77조의5제1항 및 제77조의10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피보험자격의 취득 및 상실 등의 신

고 내용 확인

2.  제17조(제77조의5제1항 및 제77조의10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피보험자격의 취득 또는 상실에 관

한 확인

3. 제18조, 제77조의2제5항 및 제77조의6제3항에 따른 피보험자격의 이중 취득 확인

3의2. 제25조에 따른 고용안정 및 취업촉진을 위한 비용지원 또는 대부 사업의 실시

4. 제35조에 따른 부정행위로 인한 고용안정ㆍ직업능력개발 사업의 지원 제한

5. 제40조, 제69조의3, 제77조의3 및 제77조의8에 따른 구직급여의 수급 요건 확인

6.  제57조(제63조제5항, 제69조, 제69조의9제1항ㆍ제2항, 제77조의5제2항 및 제77조의10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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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에 따른 지급되지 아니한 구직급여 등의 지급

7.  제61조(제63조제5항, 제69조의9제1항, 제77조의5제2항 및 제77조의10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부

정행위로 인한 구직급여 등의 지급 제한

8.  제62조(제63조제5항, 제69조, 제69조의9제1항ㆍ제2항, 제74조, 제77조, 제77조의5제2항 및 제77조의10제2항에서 준용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구직급여 등 지급금의 반환 및 추가징수

9. 제68조(제69조의9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취업촉진 수당의 지급 제한

10. 제73조(제74조제2항 및 제77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 등의 지급 제한

11. 제113조의2에 따른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의 수급자의 피보험자격 취득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제3호의2 및 제4호부터 제11호까지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납세자의 인적 사항 및 사용 

목적을 적은 문서로 관할 세무관서의 장에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과세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1. 1. 5.>

1. 「소득세법」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종합소득

2. 「부가가치세법」 제8조, 「법인세법」 제111조 또는 「소득세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정보

③ 제1항에 따라 요청할 수 있는 자료 또는 정보의 구체적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9. 8. 27.]

제111조(진찰명령)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실업급여의 지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44조제3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으로서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실업의 인정을 받았거나 받으려는 사람 및 제63조에 따라 상병급여를 지급받았거나 지급받으

려는 사람에게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의료기관에서 진찰을 받도록 명할 수 있다. <개정 2010. 6. 4., 2020. 5. 26.>

제112조(포상금의 지급)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고용안정ㆍ직업능력개발 사업의 지원ㆍ위탁 및 실업급여ㆍ육아휴직 

급여 또는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의 지원과 관련한 부정행위를 신고한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0. 6. 4., 2012. 2. 1.>

②제1항에 따른 부정행위의 신고 및 포상금의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 6.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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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 약칭: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

[시행 2021. 7. 1] [법률 제17858호, 2021. 1. 5, 일부개정]

제16조의3(월별보험료의 산정) ① 공단이 제16조의2제1항에 따라 매월 부과하는 보험료(이하 “월별보험료”라 한다)는 근로자, 

「고용보험법」 제77조의2제1항에 해당하는 예술인(이하 “예술인”이라 한다) 또는 같은 법 제77조의6제1항에 해당하는 노무제

공자(이하 “노무제공자”라 한다)의 개인별 월평균보수에 고용보험료율 및 산재보험료율을 각각 곱한 금액을 합산하여 산정한

다. 다만, 월평균보수를 산정하기 곤란한 일용근로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에 대한 월별보험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개인별 월평균보수로 보아 산정한다. <개정 2020. 6. 9., 2021. 1. 5.>

②  제1항의 월평균보수는 사업주가 지급한 보수 및 제2조제3호 단서에 따른 금품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이 경우 월평균보수

의 산정방법, 적용기간, 하한액 기준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0. 6. 9.>

③ 삭제 <2020. 6. 9.>

④ 삭제 <2020. 6. 9.>

[본조신설 2010. 1. 27.]

제16조의10(보수총액 등의 신고) ① 사업주는 전년도에 근로자,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에게 지급한 보수총액 등을 매년 3월 

15일까지 공단에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48조의2제6항 또는 제48조의4제3항에 따른 보험료납부자가 사업주, 예술인 또

는 노무제공자의 보험료를 원천공제하여 납부한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12. 2. 1., 2020. 6. 9., 2021. 1. 5.>

②  사업주는 사업의 폐지ㆍ종료 등으로 보험관계가 소멸한 때에는 그 보험관계가 소멸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근로자,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에게 지급한 보수총액 등을 공단에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0. 6. 9., 2021. 1. 5.>

③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근로자ㆍ예술인ㆍ노무제공자의 성명 및 주소지 등을 해당 근로자

를 고용한 날 또는 해당 예술인ㆍ노무제공자의 노무제공 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공단에 신고하여야 한

다. 다만, 1개월 동안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사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신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1. 1. 5.>

1. 근로자를 새로 고용한 때

2. 「고용보험법」 제77조의2제1항에 따른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이하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때

3. 「고용보험법」 제77조의6제1항에 따른 노무제공계약(이하 “노무제공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때

④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근로자ㆍ예술인ㆍ노무제공자에게 지급한 보수총액, 고용관계 또

는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ㆍ노무제공계약의 종료일 등을 해당 고용관계 또는 계약이 종료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공단에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 5.>

1. 근로자와 고용관계를 종료한 때

2. 예술인과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종료한 때

3. 노무제공자와 노무제공계약을 종료한 때

⑤  사업주는 근로자,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가 휴직하거나 다른 사업장으로 전보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

한 때에는 그 사유 발생일부터 14일 이내에 그 사실을 공단에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0. 6. 9., 2021. 1. 5.>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 신고사항, 신고방법ㆍ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⑦  사업주 또는 발주자ㆍ원수급인이 「고용보험법」 제15조, 제77조의2제3항, 제77조의5제1항, 제77조의10제1항에 따라 제3

항부터 제5항까지의 사항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한 경우에는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고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21. 1. 5.>

⑧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사항을 신고하여야 하는 사업주는 해당 신고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거나 콤팩트디스크(Compact 

Disc) 등 전자적 기록매체로 제출하는 방식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에 해당하는 사업주는 해당 

신고를 문서로 할 수 있다. <개정 2020. 6. 9.>

[본조신설 2010. 1. 27.]

제48조의2(예술인 고용보험 특례) ① 「고용보험법」 제77조의2에 따라 고용보험의 적용을 받는 예술인과 이들을 상대방으로 

하여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체결한 사업의 사업주는 당연히 고용보험의 보험가입자가 된다. <개정 2021. 1. 5.>

②  예술인의 보수액은 「소득세법」 제19조에 따른 사업소득 및 같은 법 제21조에 따른 기타소득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

품을 뺀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21. 1. 5.>

③  제14조에도 불구하고 예술인과 이들을 상대방으로 하여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체결한 사업의 사업주에 대한 고용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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험료율은 종사형태 등을 반영하여 「고용보험법」 제7조에 따른 고용보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달리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보험가입자의 고용보험료 평균액의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고용보험료의 상한

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21. 1. 5.>

④  「고용보험법」 제77조의2에 따라 고용보험의 적용을 받는 사업의 사업주는 예술인이 부담하여야 하는 고용보험료와 사업

주가 부담하여야 하는 고용보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주는 예술인이 부담하여야 하는 고용보험료를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예술인의 보수에서 원천공제하여 납부할 수 있다.

⑤  사업주는 제4항에 따라 고용보험료에 해당하는 금액을 원천공제하였으면 공제계산서를 예술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개

정 2021. 1. 5.>

⑥  제4항에도 불구하고 「고용보험법」 제77조의2제3항에 따라 피보험자격의 취득을 신고한 예술인이 부담하여야 하는 고용보

험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발주자 또는 원수급인이 납부하여야 한다.

⑦  제6항에 따라 고용보험료를 납부하여야 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고용보험료를 부담하여야 하는 보

험가입자로부터 고용보험료를 원천공제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사업주 등에게 원천공제내역을 알려야 한다.

⑧  예술인의 고용보험관계 등에 관하여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각 해당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1. 1. 5.>

1.  예술인에 대한 고용보험관계의 성립ㆍ소멸에 관하여는 제5조제7항, 제6조제3항, 제7조제1호, 제10조(제2호는 제외한다), 

제11조제1항(제2호는 제외한다) 및 제12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근로자”는 “근로자,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로, “고용하

지 아니하게 되었을 때”는 “고용하지 아니하게 되었거나 관련 계약이 종료되었을 때”로, “제5조제1항”은 “제1항”으로 본다.

2.  예술인에 대한 고용보험료의 산정ㆍ부과에 관하여는 제3조, 제13조제1항제1호ㆍ제2항(같은 항 단서는 제외한다)ㆍ제4항

제2호, 제15조제1항, 제16조의2제1항, 제16조의4, 제16조의6부터 제16조의8까지, 제16조의9(제1항 후단은 제외한다), 제

16조의11, 제16조의12 및 제18조제1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근로자”는 “예술인”으로, “고용보험료율”은 “제48조의2제3

항에 따른 보험료율”로 본다.

3.  예술인에 대한 고용보험료의 지원, 경감, 과납액의 충당과 반환, 고용보험료와 연체금의 징수ㆍ독촉 등에 관하여는 제21조, 

제21조의2, 제22조의2(개산보험료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 제23조(제1항제2호 중 개산보험료에 관한 사항 및 같은 항 제

4호는 제외한다), 제25조(제16조의3, 제16조의6, 제16조의7, 제16조의9 및 제18조제1항에 관한 사항으로 한정한다), 제26

조의2, 제27조, 제27조의2, 제27조의3, 제28조, 제28조의2부터 제28조의7까지, 제29조, 제29조의2, 제29조의3, 제30조, 

제38조 및 제39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근로자”는 “예술인”으로 본다.

4.  예술인에 대한 고용보험료 및 이 법에 따른 그 밖의 징수금에 관한 서류의 송달, 자료제공의 요청, 보고, 조사 등에 관하여는 

제32조 및 제40조부터 제45조까지(제43조제2항은 제외한다)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근로자”는 “예술인”으로 본다.

[본조신설 2020. 6. 9.]

<이하 준용규정>

제5조(보험가입자) ① 「고용보험법」을 적용받는 사업의 사업주와 근로자(「고용보험법」 제10조 및 제10조의2에 따른 적용 제외 

근로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당연히 「고용보험법」에 따른 고용보험(이하 “고용보험”이라 한다)의 보험가입자가 

된다. <개정 2019. 1. 15.>

⑦  공단은 사업 실체가 없는 등의 사유로 계속하여 보험관계를 유지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보험관계를 소멸시킬 

수 있다.

[전문개정 2009. 12. 30.]

제6조(보험의 의제가입) ③ 제5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업주가 그 사업을 운영하다가 근로자(고용보험의 경우

에는 「고용보험법」 제10조 및 제10조의2에 따른 적용 제외 근로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를 고용하지 아니하게 되

었을 때에는 그 날부터 1년의 범위에서 근로자를 사용하지 아니한 기간에도 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9. 1. 15.>

제7조(보험관계의 성립일) 보험관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에 성립한다.

1.  제5조제1항에 따라 사업주 및 근로자가 고용보험의 당연가입자가 되는 사업의 경우에는 그 사업이 시작된 날(「고용보험법」 

제8조 단서에 따른 사업이 제5조제1항에 따라 사업주 및 근로자가 고용보험의 당연가입자가 되는 사업에 해당하게 된 경

우에는 그 해당하게 된 날)

제10조(보험관계의 소멸일) 보험관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에 소멸한다. <개정 2019. 1. 15.>

1. 사업이 폐업되거나 끝난 날의 다음 날

3. 제5조제7항에 따라 공단이 보험관계를 소멸시키는 경우에는 그 소멸을 결정ㆍ통지한 날의 다음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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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6조제3항에 따른 사업주의 경우에는 근로자(고용보험의 경우에는 「고용보험법」 제10조 및 제10조의2에 따른 적용 제외 

근로자는 제외한다)를 사용하지 아니한 첫날부터 1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

[전문개정 2009. 12. 30.]

제11조(보험관계의 신고) ① 사업주는 제5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당연히 보험가입자가 된 경우에는 그 보험관계가 성립

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사업의 폐업ㆍ종료 등으로 인하여 보험관계가 소멸한 경우에는 그 보험관계가 소멸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공단에 보험관계의 성립 또는 소멸 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그 구분에 따라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하여야 한다.

1. 보험관계가 성립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종료되는 사업: 사업이 종료되는 날의 전날까지

제12조(보험관계의 변경신고) 보험에 가입한 사업주는 그 이름, 사업의 소재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

는 그 날부터 14일 이내에 그 변경사항을 공단에 신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 12. 30.]

제13조(보험료) ① 보험사업에 드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보험가입자로부터 다음 각 호의 보험료를 징수한다. <개정 2010. 

1. 27.>

1. 고용안정ㆍ직업능력개발사업 및 실업급여의 보험료(이하 “고용보험료”라 한다)

②  고용보험 가입자인 근로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고용보험료는 자기의 보수총액에 제14조제1항에 따른 실업급여의 보험료율

의 2분의 1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사업주로부터 제2조제3호 본문에 따른 보수를 지급받지 아니하는 근로자는 제2

조제3호 단서에 따라 보수로 보는 금품의 총액에 제14조제1항에 따른 실업급여의 보험료율을 곱한 금액을 부담하여야 하

고, 제2조제3호 단서에 따른 휴직이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상태에 있는 기간 중에 사업주로부터 제2조제3호 본문에 따른 

보수를 지급받는 근로자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근로자는 그 기간에 지급받는 보수의 총

액에 제14조제1항에 따른 실업급여의 보험료율을 곱한 금액을 부담하여야 한다. <개정 2010. 1. 27., 2011. 7. 21.>

④  제1항에 따라 사업주가 부담하여야 하는 고용보험료는 그 사업에 종사하는 고용보험 가입자인 근로자의 개인별 보수총액

(제2항 단서에 따른 보수로 보는 금품의 총액과 보수의 총액은 제외한다)에 다음 각 호를 각각 곱하여 산출한 각각의 금액

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1. 7. 21., 2013. 6. 4.>

2. 실업급여의 보험료율의 2분의 1

제16조의2(보험료의 부과ㆍ징수) ① 제13조제1항에 따른 보험료는 공단이 매월 부과하고, 건강보험공단이 이를 징수한다.

제16조의4(일수에 비례한 월별보험료의 산정 등)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근로자에 대한 그 월별보험

료는 일수에 비례하여 계산한다. <개정 2021. 1. 26.>

1. 근로자가 월의 중간에 새로이 고용되거나 고용관계가 종료되는 경우

2. 근로자가 동일한 사업주의 하나의 사업장에서 다른 사업장으로 전근되는 경우

3. 근로자의 휴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기간이 월의 중간에 걸쳐있는 경우

[본조신설 2010. 1. 27.]

[제목개정 2021. 1. 26.]

제16조의6(조사 등에 따른 월별보험료 산정) ① 공단은 사업주가 제16조의10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고를 하

지 아니하거나, 신고한 내용이 사실과 다른 때에는 사업주에게 미리 알리고 그 사실을 조사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금액을 기준으로 월평균보수를 결정하여 월별보험료를 산정할 수 있다. <개정 2013. 6. 4.>

1.공단이 조사하여 산정한 금액

2.사업주가 공단 또는 국세청 등 유관기관에 근로자의 보수 등을 신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

3.근로자의 보수 등에 관한 자료를 확인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기준보수

②  공단은 제1항에 따라 보험료를 산정한 이후에 사업주가 월평균보수 등을 정정하여 신고하는 경우에는 사실 여부를 조사하

여 월별보험료를 재산정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0. 1. 27.]

제16조의7(월별보험료의 납부기한) ① 사업주는 그 달의 월별보험료를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6조의6 및 제16조의9제2항에 따라 산정된 보험료는 건강보험공단이 정하여 고지한 기한까지 납

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0. 1. 27.]

제16조의8(월별보험료의 고지) ① 건강보험공단은 사업주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로써 납부기한 10일 전까지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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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보험료의 납입을 고지하여야 한다.

1. 징수하고자 하는 보험료 등의 종류

2. 납부하여야 할 보험료 등의 금액

3. 납부기한 및 장소

②  건강보험공단은 제1항에 따른 납입의 고지를 하는 경우에는 사업주가 신청한 때에는 전자문서교환방식 등에 의하여 전자

문서로 고지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전자문서로 고지한 경우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정보통신망에 저장하거나 납부의무자가 지정한 전자우편

주소에 입력된 때에 그 사업주에게 도달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10. 6. 4.>

④ 제28조의4에 따른 연대납부의무자 중 1명에게 한 고지는 다른 연대납부의무자에게도 효력이 있는 것으로 본다.

⑤ 제2항에 따른 전자문서 고지에 대한 신청방법ㆍ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 6. 4.>

[본조신설 2010. 1. 27.]

제16조의9(보험료의 정산) ① 공단은 제16조의10제1항ㆍ제2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사업주가 신고한 근로자의 개인별 보수

총액에 보험료율을 곱한 금액을 합산하여 사업주가 실제로 납부하여야 할 보험료를 산정한다. 이 경우 제48조의2제6항 또

는 제48조의4제3항에 따른 보험료납부자가 사업주,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의 보험료를 원천공제하여 납부한 경우는 제외

한다. <개정 2013. 6. 4., 2019. 1. 15., 2020. 6. 9., 2021. 1. 5.>

②  공단은 사업주가 제16조의10제1항ㆍ제2항 또는 제4항에 따른 보수총액을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신고한 경

우에는 제16조의6제1항을 준용하여 제1항에 따른 보험료를 산정한다. <개정 2019. 1. 15.>

③  건강보험공단은 사업주가 이미 납부한 보험료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산정한 보험료보다 더 많은 경우에는 그 초과액을 

사업주에게 반환하고, 부족한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사업주로부터 징수하여야 한다.

④  건강보험공단이 제3항에 따라 사업주로부터 부족액을 징수하는 경우에는 정산을 실시한 달의 보험료에 합산하여 징수한

다. 다만, 그 부족액이 정산을 실시한 달의 보험료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2등분하여 정산을 실시한 달의 보험

료와 그 다음 달의 보험료에 각각 합산하여 징수한다.

[본조신설 2010. 1. 27.]

제16조의11(수정신고) 제16조의10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보수총액신고서를 그 신고기한 내에 제출한 사업주는 보수총액신

고서에 적은 보수총액이 실제로 신고하여야 하는 보수총액과 다른 경우에는 제16조의6제1항 및 제16조의9제2항에 따라 공

단이 사업주에 대하여 사실을 조사하겠다는 뜻을 미리 알리기 전까지 보수총액을 수정하여 신고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수의 

수정신고 사항 및 신고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 6. 4., 2013. 6. 4.>

[본조신설 2010. 1. 27.]

제16조의12(신용카드 등으로 하는 보험료등의 납부) ① 납부의무자는 보험료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험료납부대행기관을 

통하여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이하 이 조에서 “신용카드등”이라 한다)으로 납부할 수 있다. <개정 2016. 12. 27.>

② 제1항에 따라 신용카드등으로 보험료등을 납부하는 경우에는 보험료납부대행기관의 승인일을 납부일로 본다.

③  보험료납부대행기관은 납부의무자로부터 신용카드등에 의한 보험료등 납부대행 용역의 대가로 납부대행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④ 보험료납부대행기관의 지정 및 운영, 납부대행 수수료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4. 3. 24.]

제18조(보험료율의 인상 또는 인하 등에 따른 조치) ① 공단은 보험료율이 인상 또는 인하된 때에는 월별보험료 및 개산보험료

를 증액 또는 감액 조정하고, 월별보험료가 증액된 때에는 건강보험공단이, 개산보험료가 증액된 때에는 공단이 각각 징수한

다. 이 경우 사업주에 대한 통지, 납부기한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 1. 27.>

제21조(고용보험료의 지원) ① 국가는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그 사업주와 근로자가 제13조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각각 부담하는 고용보험료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6. 12. 27.>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미만의 사업에 고용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의 보수를 받을 것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미만일 것

3. 「소득세법」 제4조제1항제1호의 종합소득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미만일 것

② 제1항에 따른 고용보험료의 지원 수준, 지원 방법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6. 12. 27.>

[본조신설 2012. 2. 1.]

제21조의2(지원금의 환수) ① 국가는 제21조에 따른 고용보험료의 지원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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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는 그 지원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다만, 환수할 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인 경우에는 환수

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4. 3. 24.>

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

2. 지원대상이 아닌 자가 지원받은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환수대상이 되는 지원금은 공단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환수에 관하여는 제27조, 제27조의2, 제27조의3, 제28조, 제28조의2부터 제28조의7까지, 제29조, 제29조

의2, 제29조의3 및 제30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건강보험공단”은 “공단”으로 본다. <개정 2014. 3. 24., 2021. 1. 5.>

④ 제1항에 따른 환수의 구체적인 기준 및 환수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2. 2. 1.]

제22조의2(보험료 등의 경감)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사유가 있어 보험료를 

경감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보험가입자에 대하여 「고용보험법」 제7조에 따른 고용보험위원회 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조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험료와 이 법에 따른 그 밖의 징수금을 경감할 수 있다. 

이 경우 경감비율은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며, 그 밖의 경감 신청절차 및 경감 여부의 통지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 6. 4.>

②  공단은 제16조의10제1항에 따른 보수총액 또는 제17조제1항에 따른 개산보험료를 기한까지 고용ㆍ산재정보통신망을 통

하여 신고하는 사업주에 대하여는 그 월별보험료 또는 개산보험료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경감할 수 있다. 다만, 

월별보험료 또는 개산보험료가 1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1. 27.>

③  공단은 월별보험료 또는 개산보험료를 자동계좌이체의 방법으로 내는 사업주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월별보

험료 또는 개산보험료를 경감하거나 추첨에 따라 경품을 제공하는 등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10. 1. 27.>

[전문개정 2009. 12. 30.]

제23조(보험료등 과납액의 충당 및 반환) ① 공단은 사업주가 잘못 낸 금액을 반환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

라 보험료등과 제21조의2에 따른 환수금(이하 “환수금”이라 한다)에 우선 충당하고 나머지 금액이 있으면 그 사업주에게 반

환결정하고, 건강보험공단이 그 금액을 지급한다. 다만, 제17조, 제19조 및 제26조의 개산보험료, 확정보험료 및 징수금에 따

른 나머지 금액은 공단이 지급한다. <개정 2010. 1. 27., 2013. 6. 4., 2019. 1. 15.>

1. 제28조제1항에 따른 체납처분비

2. 월별보험료, 개산보험료 또는 확정보험료

3. 제25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연체금

4. 제24조에 따른 가산금

5. 제26조제1항에 따른 보험급여액의 징수금

6. 환수금

②  제1항의 경우 잘못 낸 금액이 고용보험과 관련될 때에는 고용보험료, 관련 징수금, 환수금 및 체납처분비에 충당하고, 산재

보험과 관련되는 경우에는 산재보험료, 관련 징수금 및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야 하며, 같은 순위의 보험료, 환수금, 이 법

에 따른 그 밖의 징수금과 체납처분비가 둘 이상 있을 때에는 납부기한이 빠른 보험료, 환수금, 이 법에 따른 그 밖의 징수

금과 체납처분비를 선순위로 한다. <개정 2019. 1. 15.>

③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9조에 따라 보험가입자에게 산재보험급여를 지급할 때에는 제1항 각 호의 순위에 따라 산재보

험료, 이 법에 따른 그 밖의 징수금과 체납처분비(산재보험 관련 징수금과 체납처분비로 한정한다)에 우선 충당하고 그 잔

액을 사업주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④  공단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잘못 낸 금액을 보험료, 환수금, 이 법에 따른 그 밖의 징수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거나 

반환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규정된 날의 다음 날부터 충당하거나 반환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이자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그 잘못 낸 금액에 가산하여야 한다. <개정 2010. 1. 27., 2019. 1. 15.>

1. 착오납부, 이중납부, 납부 후 그 부과의 취소 또는 경정결정으로 인한 초과액은 그 납부일

2. 제16조의9제3항에 따라 반환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날

가. 사업주가 제16조의10제1항ㆍ제2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신고기한 내에 신고한 경우에는 그 신고기한부터 7일

나. 사업주가 제16조의10제1항ㆍ제2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신고기한을 지나 신고한 경우에는 그 신고한 날부터 7일

다.  사업주가 제16조의10제1항ㆍ제2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단이 제16조의9제2항에 따라 보

험료를 산정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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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18조제2항에 따라 보험료를 감액한 경우의 초과액은 개산보험료 감액신청서 접수일부터 7일

4. 제19조제2항 또는 제4항에 따라 반환하는 경우에는 확정보험료신고서 접수일부터 7일

⑤  공단은 제1항에 따라 반환결정한 금액을 반환하려는 경우로서 사업주의 사망, 행방불명,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

유로 사업주에게 반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반환할 금액 중 제13조제2항에 따라 근로자(제16조의2제2항에 따른 사업의 

근로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항 및 제6항에서 같다)가 부담한 고용보험료에 대해서는 해당 근로자의 신청에 따라 그 근로

자에게 직접 반환할 것을 결정하고, 건강보험공단이 그 금액을 지급한다. <신설 2019. 1. 15.>

⑥  공단은 근로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5항에 따른 반환금을 수령한 경우에는 그 금액을 환수한다. 다만, 

환수할 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인 경우에는 환수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9. 1. 15.>

⑦ 제5항에 따른 반환의 절차ㆍ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9. 1. 15.>

⑧  제6항에 따른 환수에 관하여는 제27조, 제28조 및 제29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건강보험공단”은 “공단”으로 본다. <신설 

2019. 1. 15.>

[전문개정 2009. 12. 30.]

제25조(연체금의 징수) ① 건강보험공단은 사업주가 제16조의7, 제17조 및 제19조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보험료 또는 이 법에 

따른 그 밖의 징수금을 내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매 1일이 지날 때마다 체납된 보험료, 그 밖의 징수

금의 1천5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연체금을 징수한다. 이 경우 연체금은 체납된 보험료등의 1천분의 20을 초과

하지 못한다. <개정 2010. 1. 27., 2011. 7. 21., 2014. 3. 24., 2016. 12. 27., 2021. 1. 26.>

② 제1항에 따른 연체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규정된 날부터 산정한다. <개정 2010. 1. 27.>

1.  제16조의3, 제16조의6제1항, 제16조의9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산정된 보험료에 대하여는 제16조의7에 따른 납부기한의 

다음 날

2. 제17조제1항 및 제19조제2항에 따른 보험료에 대하여는 제17조제1항, 제19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납부기한의 다음 날

3.  제16조의9제3항, 제17조제2항 및 제19조제4항에 따른 징수금에 대하여는 제16조의7, 제17조제1항, 제19조제2항 및 제3

항에 따른 납부기한의 다음 날

4. 제18조에 따른 보험료에 대하여는 공단이 제27조제1항에 따라 통지한 납부기한의 다음 날

③  건강보험공단은 사업주가 보험료 또는 이 법에 따른 그 밖의 징수금을 내지 아니하면 납부기한 후 30일이 지난 날부터 매 

1일이 지날 때마다 체납된 보험료, 그 밖의 징수금의 6천분의 1에 해당하는 연체금을 제1항에 따른 연체금에 더하여 징

수한다. 이 경우 연체금은 체납된 보험료, 그 밖의 징수금의 1천분의 50을 넘지 못한다. <신설 2014. 3. 24., 2016. 12. 27., 

2021. 1. 26.>

④  건강보험공단은 제1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40조에 따른 징수의 유예가 있거나 

그 밖에 연체금을 징수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연

체금을 징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2016. 12. 27.>

[전문개정 2009. 12. 30.]

제26조의2(징수금의 징수우선순위) 납부기한이 지난 보험료, 환수금 또는 이 법에 따른 그 밖의 징수금과 체납처분비를 징수

(고용보험 관련 징수금과 산재보험 관련 징수금을 모두 징수하는 경우에는 각 보험별 총징수금액의 비율에 따라 징수한다)하

는 경우 그 징수순위는 제23조제1항 각 호의 순위에 따른다. 이 경우 같은 순위에 해당하는 징수금이 둘 이상 있을 때에는 납

부기한이 빠른 징수금을 선순위로 한다.

[전문개정 2019. 1. 15.]

제27조(징수금의 통지 및 독촉) ① 공단 또는 건강보험공단은 보험료(제17조제1항 및 제19조제2항에 따른 보험료는 제외한다) 

또는 이 법에 따른 그 밖의 징수금을 징수하는 경우에는 납부의무자에게 그 금액과 납부기한을 문서로 알려야 한다. 다만, 제

22조의2제3항에 따라 자동계좌이체의 방법으로 보험료를 내는 사업주가 동의하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문서로 알릴 수 있으며, 이 경우 그 전자문서는 그 사업주가 지정한 컴퓨터 등에 입력된 때에 

도달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10. 1. 27., 2010. 6. 4.>

②  건강보험공단은 보험가입자가 보험료 또는 이 법에 따른 그 밖의 징수금을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기한을 정하여 그 

납부의무자에게 징수금을 낼 것을 독촉하여야 한다. <개정 2010. 1. 27.>

③  건강보험공단은 제2항에 따라 독촉을 하는 경우에는 독촉장을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의 납부기한은 독촉장 발급일부터 

10일 이상의 여유가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0. 1.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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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제28조의4에 따른 연대납부의무자 중 1명에게 한 독촉은 다른 연대납부의무자에게도 효력이 있는 것으로 본다. <신설 

2010. 1. 27.>

[전문개정 2009. 12. 30.]

제27조의2(납부기한 전 징수) ① 공단 또는 건강보험공단은 사업주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에는 납부기한 전이라도 이미 납부의무가 확정된 보험료, 이 법에 따른 그 밖의 징수금을 징수할 수 있다. 다만, 보험료와 이 

법에 따른 그 밖의 징수금의 총액이 5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1. 27.>

1. 국세를 체납하여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2. 지방세 또는 공과금을 체납하여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3. 강제집행을 받은 경우

4. 「어음법」 및 「수표법」에 따른 어음교환소에서 거래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5. 경매가 개시된 경우

6. 법인이 해산한 경우

②  공단 또는 건강보험공단은 제1항에 따라 납부기한 전에 보험료와 이 법에 따른 그 밖의 징수금을 징수할 때에는 새로운 납

부기한 및 납부기한의 변경사유를 적어 사업주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이미 납부 통지를 하였을 때에는 납부기한의 변

경을 알려야 한다. <개정 2010. 1. 27.>

[전문개정 2009. 12. 30.]

제27조의3(보험료 등의 분할 납부) ① 제5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보험의 당연가입자인 사업주는 제7조에 따른 보험관계 

성립일부터 1년 이상이 지나서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한 경우에는 납부기한이 지난 보험료와 이 법에 따른 그 밖의 징수금의 

분할 납부를 승인하여 줄 것을 건강보험공단에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0. 1. 27.>

② 삭제 <2019. 1. 15.>

③  건강보험공단은 제1항에 따라 신청한 사업주에 대하여 납부능력을 확인하여 보험료와 이 법에 따른 그 밖의 징수금의 분

할 납부를 승인할 수 있다. <개정 2010. 1. 27., 2019. 1. 15.>

④  건강보험공단은 제3항에 따라 분할 납부 승인을 받은 사업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분할 납

부의 승인을 취소하고 분할 납부의 대상이 되는 보험료와 이 법에 따른 그 밖의 징수금을 한꺼번에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0. 1. 27.>

1. 분할 납부하여야 하는 보험료와 이 법에 따른 그 밖의 징수금을 정당한 사유 없이 두 번 이상 내지 아니한 경우

2. 제2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⑤  제1항ㆍ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분할 납부의 승인과 취소에 관한 절차ㆍ방법, 분할 납부의 기간 및 납부능력 확인 등에 필

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 6. 4., 2019. 1. 15.>

[전문개정 2009. 12. 30.]

제28조(징수금의 체납처분 등) ① 건강보험공단은 제27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독촉을 받은 자가 그 기한까지 보험료나 이 

법에 따른 그 밖의 징수금을 내지 아니한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0. 1. 27., 2010. 6. 4.>

②  건강보험공단은 제1항에 따른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압류한 재산을 공매하는 경우에 전문지식이 필요하거나 그 밖의 

특수한 사정이 있어 직접 공매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한국자산관리공사(이하 “한국자산관리공사”라 한다)로 하여금 압류한 재산의 공매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매는 공단이 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0. 1. 27., 2011. 5. 19., 2019. 11. 26.>

③  건강보험공단은 제2항에 따라 한국자산관리공사로 하여금 공매를 대행하게 하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0. 1. 27., 2010. 6. 4.>

④  제2항에 따라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공매를 대행하는 경우에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

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공무원으로 본다.

[전문개정 2009. 12. 30.]

제28조의2(법인의 합병으로 인한 납부의무의 승계) 법인이 합병한 경우에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 또는 합병으로 설립되는 법

인은 합병으로 소멸된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내야 하는 보험료와 이 법에 따른 그 밖의 징수금과 체납처분비를 낼 의

무를 진다.

[전문개정 2009. 12.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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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의3(상속으로 인한 납부의무의 승계) ① 상속이 개시된 때에 그 상속인(「민법」 제1078조에 따라 포괄적 유증을 받은 자

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민법」 제1053조에 따른 상속재산관리인(이하 “상속재산관리인”이라 한다)은 피상속인에게 부

과되거나 그 피상속인이 내야 하는 보험료, 이 법에 따른 그 밖의 징수금과 체납처분비를 상속받은 재산의 한도에서 낼 의무

를 진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상속인이 2명 이상이면 각 상속인은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피상속인이 내야 하는 보험료, 이 법에 

따른 그 밖의 징수금과 체납처분비를 「민법」 제1009조ㆍ제1010조ㆍ제1012조 및 제1013조에 따른 상속분에 따라 나누어 

계산한 후, 상속받은 재산의 한도에서 연대하여 낼 의무를 진다. 이 경우 각 상속인은 그 상속인 중에서 피상속인의 보험

료, 이 법에 따른 그 밖의 징수금과 체납처분비를 낼 대표자를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강보험공단에 신

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 1. 27.>

③  제1항의 경우에 상속인의 존재 여부가 분명하지 아니할 때에는 상속인에게 하여야 하는 보험료, 이 법에 따른 그 밖의 징

수금과 체납처분비의 납부 고지ㆍ독촉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조치는 상속재산관리인에게 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경우에 상속인의 존재 여부가 분명하지 아니하고 상속재산관리인도 없으면 건강보험공단은 피상속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상속재산관리인의 선임(選任)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10. 1. 27.>

⑤ 제1항의 경우에 피상속인에 대한 처분 또는 절차는 상속인 또는 상속재산관리인에 대하여도 효력이 있다.

[전문개정 2009. 12. 30.]

제28조의4(연대납부의무) ① 공동사업에 관계되는 보험료, 이 법에 따른 그 밖의 징수금과 체납처분비는 공동사업자가 연대하

여 낼 의무를 진다.

②  법인이 분할 또는 분할합병되는 경우 분할되는 법인에 대하여 분할일 또는 분할합병일 이전에 부과되거나 납부의무가 성

립한 보험료, 이 법에 따른 그 밖의 징수금과 체납처분비는 다음 각 호의 법인이 연대하여 낼 책임을 진다.

1. 분할되는 법인

2.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

3. 분할되는 법인의 일부가 다른 법인과 합병하여 그 다른 법인이 존속하는 경우 그 다른 법인

③  법인이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해산되는 경우 해산되는 법인에 대하여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내야 하는 보험료, 이 법에 

따른 그 밖의 징수금과 체납처분비는 제2항제2호 및 제3호의 법인이 연대하여 낼 책임을 진다.

[전문개정 2009. 12. 30.]

제28조의5(연대납부의무에 관한 「민법」의 준용) 이 법에 따른 보험료, 그 밖의 징수금과 체납처분비의 연대납부의무에 관하여

는 「민법」 제413조부터 제416조까지, 제419조, 제421조, 제423조 및 제425조부터 제427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9. 12. 30.]

제28조의6(고액ㆍ상습 체납자의 인적사항 공개) ① 건강보험공단은 이 법에 따른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2년이 지난 보험료

와 이 법에 따른 그 밖의 징수금과 체납처분비(제29조에 따라 결손처분한 보험료, 이 법에 따른 그 밖의 징수금과 체납처분비

로서 징수권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것을 포함한다)의 총액이 10억원 이상인 체납자에 대하여는 그 인적사항 및 체납

액 등(이하 이 조에서 “인적사항등”이라 한다)을 공개할 수 있다. 다만, 체납된 보험료, 이 법에 따른 그 밖의 징수금과 체납처

분비와 관련하여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이 계류 중인 경우, 그 밖에 체납된 금액의 일부납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1. 27.>

②  제1항에 따른 체납자의 인적사항등에 대한 공개 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건강보험공단에 보험료정보공개심의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0. 1. 27.>

③  건강보험공단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적사항등의 공개가 결정된 자에 대하여 공개대상자임을 알림으로써 소명할 기회

를 주어야 하며, 통지일부터 6개월이 지난 후 위원회로 하여금 체납액의 납부이행 등을 고려하여 체납자 인적사항등의 공

개 여부를 재심의하게 한 후 공개대상자를 선정한다. <개정 2010. 1. 27.>

④  제1항에 따른 체납자 인적사항등의 공개는 관보에 게재하거나, 고용ㆍ산재정보통신망 또는 건강보험공단 게시판에 게시

하는 방법에 따른다. <개정 2010. 1. 27.>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체납자 인적사항등의 공개와 관련한 절차 및 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

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 12. 30.]

제28조의7(「국세기본법」의 준용) 보험료, 이 법에 따른 그 밖의 징수금의 체납처분 유예를 위한 납부담보의 제공에 관하여는 

「국세징수법」 제18조부터 제23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세법”은 “이 법”으로, “납세담보”는 “납부담보”로, “세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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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은 “건강보험공단”으로, “납세보증보험증권”은 “납부보증보험증권”으로, “납세보증서”는 “납부보증서”로, “납세담보물”은 

“납부담보물”로,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는 “보험료, 이 법에 따른 그 밖의 징수금과 체납처분비”로 본다. <개정 2010. 1. 

27., 2020. 12. 29.>

[전문개정 2009. 12. 30.]

제29조(징수금의 결손처분) ① 건강보험공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의 승

인을 받아 보험료와 이 법에 따른 그 밖의 징수금을 결손처분할 수 있다. <개정 2010. 1. 27., 2010. 6. 4.>

1. 체납처분이 끝나고 체납액에 충당된 배분금액이 그 체납액보다 적은 경우

2.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3. 징수할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건강보험공단은 제1항제3호에 따라 결손처분을 한 후 압류할 수 있는 다른 재산을 발견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처분을 

취소하고 다시 체납처분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0. 1. 27.>

[전문개정 2009. 12. 30.]

제29조의2(체납 또는 결손처분 자료의 제공) ① 건강보험공단은 보험료징수 또는 공익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신용정보

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제2항제1호에 따른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체납

자 또는 결손처분자의 인적사항ㆍ체납액 또는 결손처분액에 관한 자료(이하 “체납등 자료”라 한다)를 요구할 때에는 그 자료

를 제공할 수 있다. 다만, 체납된 보험료, 이 법에 따른 그 밖의 징수금과 관련하여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이 계류 중인 경우, 

그 밖에 체납처분의 유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1. 27.>

1.  이 법에 따른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1년이 지난 보험료, 이 법에 따른 그 밖의 징수금과 체납처분비의 총액이 500만원 

이상인 자

2.  1년에 세 번 이상 체납하고 이 법에 따른 납부기한이 지난 보험료, 이 법에 따른 그 밖의 징수금과 체납처분비의 총액이 

500만원 이상인 자

3. 제29조에 따라 결손처분한 금액의 총액이 500만원 이상인 자

② 제1항에 따른 체납등 자료의 제공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체납등 자료를 제공받은 자는 이를 업무 외의 목적으로 누설하거나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09. 12. 30.]

제29조의3(금융거래정보의 제공 요청 등) ① 건강보험공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체납자의 재산조회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의 특

정점포에 금융거래 관련 정보 또는 자료(이하 “금융거래정보”라 한다)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으며, 해당 금융회사등의 특정점

포는 이를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11. 7. 14., 2013. 6. 4., 2021. 1. 5.>

1.  이 법에 따른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1년이 지난 보험료, 이 법에 따른 그 밖의 징수금 및 체납처분비의 총액이 500만원 

이상인 자

2.  1년에 세 번 이상 체납하고 이 법에 따른 납부기한이 지난 보험료, 이 법에 따른 그 밖의 징수금 및 체납처분비의 총액이 

500만원 이상인 자

②  건강보험공단이 제1항에 따라 금융거래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때에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제2

항에 따른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표준양식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3. 6. 4., 2021. 1. 5.>

③ 제1항에 따른 금융거래정보의 제공 요청은 체납자의 재산조회를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금융회사등이 건강보험공단에 금융거래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금융회사등은 금융거래정보를 제공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제공한 금융거래정보의 주요내용ㆍ사용목적ㆍ제공받은 자 및 제공일자 등을 거래자에게 서면으로 알

려야 한다. 이 경우 통지에 드는 비용에 관하여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의2제4항을 준용한다. <개

정 2011. 7. 14., 2013. 6. 4.>

⑤  건강보험공단은 제1항에 따라 금융회사등에 대하여 금융거래정보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기록하여야 하며, 금융

거래정보를 요청한 날부터 5년간 그 기록을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11. 7. 14., 2013. 6. 4., 2021. 1. 5.>

⑥  제1항에 따라 금융거래정보를 알게 된 자는 그 알게 된 금융거래정보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그 목적 외의 용도

로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본조신설 2009. 12. 30.]

제30조(보험료 징수의 우선순위) 보험료와 이 법에 따른 그 밖의 징수금은 국세 및 지방세를 제외한 다른 채권보다 우선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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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수한다. 다만, 보험료 등의 납부기한 전에 전세권ㆍ질권ㆍ저당권 또는 「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

의 설정을 등기하거나 등록한 사실이 증명되는 재산을 매각하여 그 매각대금 중에서 보험료 등을 징수하는 경우에 그 전세

권ㆍ질권ㆍ저당권 또는 「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

하다. <개정 2010. 6. 10.>

[전문개정 2009. 12. 30.]

제32조(서류의 송달) ① 「국세징수법」 제17조 및 「국세기본법」 제8조부터 제12조까지의 규정(같은 법 제8조제2항 단서는 제외

한다)은 보험료, 이 법에 따른 그 밖의 징수금에 관한 서류의 송달에 관하여 준용한다. <개정 2010. 1. 27., 2020. 12. 29., 2021. 

1. 5.>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험료, 이 법에 따른 그 밖의 징수금의 고지ㆍ독촉 또는 체납처분에 관계되는 서류를 우편에 따라 송

달하는 경우 그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신설 2010. 1. 27.>

[전문개정 2009. 12. 30.]

제38조(보험료의 수납절차) 이 법에 따른 보험료와 그 밖의 징수금의 수납방법 및 그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

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 6. 4.>

[전문개정 2009. 12. 30.]

제39조(납부기한의 연장) 공단 또는 건강보험공단은 천재지변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이 법에 규정된 신고ㆍ신

청ㆍ청구나 그 밖의 서류의 제출ㆍ통지 또는 납부ㆍ징수를 정하여진 기한까지 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0. 1. 27., 2010. 6. 4.>

[전문개정 2009. 12. 30.]

제40조(자료제공의 요청) ① 공단 또는 건강보험공단은 보험관계의 성립 및 소멸, 고용보험료의 지원, 보험료의 부과ㆍ징수, 보

험료의 정산, 그 밖에 이 법에 따른 연체금 또는 징수금의 징수 등을 위하여 근로소득자료ㆍ국세ㆍ지방세ㆍ토지ㆍ건물ㆍ건강

보험ㆍ국민연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를 제공받거나 관련 전산망을 이용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기관의 장에게 사용목

적 등을 적은 문서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3. 6. 4.>

② 제1항에 따라 공단 또는 건강보험공단에 제공되는 자료에 대하여는 수수료 및 사용료 등을 면제한다. <개정 2010. 1. 27.>

[전문개정 2009. 12. 30.]

제41조(시효) ① 보험료, 이 법에 따른 그 밖의 징수금을 징수하거나 그 반환받을 수 있는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

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소멸시효에 관하여는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에 따른다.

[전문개정 2009. 12. 30.]

제42조(시효의 중단) ① 제41조에 따른 소멸시효는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중단된다. <개정 2010. 1. 27.>

1. 제16조의8에 따른 월별보험료의 고지

2. 제23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반환의 청구

3. 제27조에 따른 통지 또는 독촉

4. 제28조에 따른 체납처분 절차에 따라 하는 교부청구 또는 압류

② 제1항에 따라 중단된 소멸시효는 다음 각 호의 기한 또는 기간이 지난 때부터 새로 진행한다. <개정 2010. 1. 27.>

1. 제16조의8에 따라 고지한 월별보험료의 납부기한

2. 독촉에 의한 납부기한

3. 제27조제1항에 따라 알린 납부기한

4. 교부청구 중의 기간

5. 압류기간

[전문개정 2009. 12. 30.]

제44조(보고) 공단 또는 건강보험공단은 보험료의 성실신고 및 보험사무대행기관의 지도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이 법을 적용받는 사업의 사업주, 그 사업에 종사하는 근로자, 보험사무대행기관 및 보험사무대

행기관이었던 자에 대하여 이 법 시행에 필요한 보고 및 관계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0. 1. 27.>

[전문개정 2009. 12. 30.]

제45조(조사) ① 공단은 보험료의 성실신고 및 보험사무대행기관의 지도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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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경우에는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거나 고용하였던 사업주의 사업장 또는 보험사무대행기관, 보험사무

대행기관이었던 자의 사무소에 출입하여 관계인에 대하여 질문을 하거나 관계 서류를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②  공단은 제1항에 따라 조사를 하는 경우 해당 사업주 등에게 조사의 일시 및 내용 등 조사에 필요한 사항을 미리 알려야 한

다. 다만, 긴급한 경우나 사전 통지 시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의 경우에 공단직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④ 공단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조사를 마치면 해당 사업주 등에게 조사 결과를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전문개정 2009. 12.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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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인 복지법

[시행 2020. 8. 12] [법률 제16998호, 2020. 2. 11, 타법개정]

문화체육관광부(예술정책과) 044-203-2718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예술인의 직업적 지위와 권리를 법으로 보호하고, 예술인 복지 지원을 통하여 예술인들의 창작활동을 증

진하고 예술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9. 12. 3.>

1. “문화예술”이란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문화예술을 말한다.

2.  “예술인”이란 예술 활동을 업(業)으로 하여 국가를 문화적,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으로 풍요롭게 만드는 데 공헌하는 사람

으로서 문화예술 분야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창작, 실연(實演), 기술지원 등의 활동을 증명할 수 있는 사람을 

말한다.

3. “문화예술용역”이란 문화예술 창작ㆍ실연ㆍ기술지원 등의 용역을 말한다.

4. “문화예술기획업자등”이란 문화예술용역에 관한 기획ㆍ제작ㆍ유통업에 종사하는 자로서 예술인과 계약을 체결하는 자를 

말한다.

[전문개정 2016. 2. 3.]

제2조의2(다른 법률과의 관계) 예술인 복지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 따른다.

[본조신설 2016. 2. 3.]

제2장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 등 

제3조(예술인의 지위와 권리) ① 예술인은 문화국가 실현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중요한 공헌을 하는 존재로서 정당한 존중을 

받아야 한다.

② 모든 예술인은 인간의 존엄성 및 신체적ㆍ정신적 안정이 보장된 환경에서 예술 활동을 할 권리를 가진다. <신설 2018. 10. 

16.>

③  모든 예술인은 자유롭게 예술 활동에 종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으며, 예술 활동의 성과를 통하여 정당한 정신적, 물질적 혜

택을 누릴 권리가 있다. <개정 2018. 10. 16.>

④  모든 예술인은 유형ㆍ무형의 이익 제공이나 불이익의 위협을 통하여 불공정한 계약을 강요당하지 아니할 권리를 가진다. <

신설 2013. 12. 30., 2018. 10. 16.>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를 보호하고 예술인의 복지 증진에 관

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예술인이 지역, 성별, 연령, 인종, 장애, 소득 등에 따른 차별 없이 예술 활동에 종사할 수 있도록 시

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성희롱ㆍ성폭력으로부터 예술인을 보호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신설 2018. 10. 16.>

④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예술인의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과 활동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8. 10. 16.>

제4조의2(예술인 복지정책 기본계획)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예술인 복지정책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

관의 장과 협의하여 5년마다 예술인 복지정책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예술인 복지정책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예술인의 직업적 지위 및 권리 보호

3. 예술인의 복지 증진

4. 예술인의 예술 활동 여건 개선

5. 예술인 복지정책의 추진체계

6. 예술인 복지사업을 위한 재원규모 및 조달

7. 예술인 복지사업에 대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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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그 밖에 예술인 복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기본계획의 수립과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관련 기관ㆍ법인ㆍ단

체나 개인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④ 그 밖에 기본계획의 수립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9. 12. 3.]

[종전 제4조의2는 제4조의3으로 이동 <2019. 12. 3.>]

제4조의3(실태조사)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예술인의 권익보호와 복지정책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기초 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예술인 복지 및 창작환경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다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특정 분야 또는 사안 등을 대상으로 수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6. 2. 3., 2018. 

10. 16.>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실시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

관의 장, 예술인과 계약을 체결한 개인, 법인 또는 단체 등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내용, 범위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3. 12. 30.]

[제4조의2에서 이동, 종전 제4조의3은 제4조의4로 이동 <2019. 12. 3.>]

제4조의4(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 ① 문화예술용역과 관련된 계약의 당사자는 대등한 입장에서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계약을 이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2. 3.>

② 제1항에 따른 계약의 당사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계약서를 서로 주고

받아야 한다.

1. 계약 금액

2. 계약 기간ㆍ갱신ㆍ변경 및 해지에 관한 사항

3. 계약 당사자의 권리 및 의무에 관한 사항

4. 업무ㆍ과업의 내용, 시간 및 장소 등 용역의 범위에 관한 사항

5. 수익의 배분에 관한 사항

6. 분쟁해결에 관한 사항

③ 제5조에 따른 표준계약서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본다.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문화예술기획업자등이 제2항을 위반한 경우 같은 항 각 호에 따른 계약서 명시사항의 기재,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계약서의 교부, 그 밖에 시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신설 2019. 12. 3.>

[본조신설 2016. 2. 3.]

[제4조의3에서 이동 <2019. 12. 3.>]

제5조(표준계약서의 보급) ① 국가는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의 당사자가 대등한 입장에서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문화예술 분야에 관한 표준계약서를 개발하고 이를 보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6. 2. 3.>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표준계약서를 사용하는 경우 「문화예술진흥법」 제16조에 따른 문화예술진흥기금 지

원 등 문화예술 재정 지원에 있어 우대할 수 있다. <개정 2016. 2. 3.>

③ 제1항에 따른 표준계약서의 내용 및 보급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6. 2. 

3.>

제5조의2(계약서의 보존) 문화예술기획업자등은 제4조의4제2항에 따라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계약서를 3년간 보존하여야 한

다.

[본조신설 2019. 12. 3.]

제6조(예술인의 경력 증명 등에 관한 조치 마련)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예술인이 고용, 임금, 그 밖의 근로조건 등에 있어서 합

리적인 이유 없이 불리하게 처우받지 아니하도록 예술인의 경력 증명 등에 필요한 별도의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제6조의2(불공정행위의 금지) ① 문화예술기획업자등은 예술인의 자유로운 예술창작활동 또는 정당한 이익을 해치거나 해칠 우

려가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이하 이 조에서 “불공정행위”라 한다)를 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6. 2. 3., 2018. 10. 16., 2019. 12. 3.>

1. 우월적인 지위를 이용하여 예술인에게 불공정한 계약 조건을 강요하거나 계약 조건과 다른 활동을 강요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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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예술인에게 적정한 수익배분을 거부ㆍ지연ㆍ제한하는 행위

3. 부당하게 예술인의 예술창작활동을 방해하거나 지시ㆍ간섭하는 행위

4. 계약과정에서 알게 된 예술인의 정보를 부당하게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문화예술기획업자등이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 불공정행위의 중지, 계약조항의 삭제 또는 변경, 불공

정행위로 인하여 시정조치를 명령받은 사실의 공표, 그 밖에 시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6. 2. 3.>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문화예술기획업자등의 행위가 제1항제1호에 해당할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④ 삭제 <2019. 12. 3.>

⑤ 불공정행위의 세부적인 유형, 기준 및 처리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6. 2. 3.>

[본조신설 2013. 12. 30.]

[제목개정 2016. 2. 3.]

제6조의3(재정지원의 중단 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예술기획업자등이 제6조의2제2항에 따른 시정조치 명령을 지정된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재정지원을 중단하거나 배제할 수 있다. <개정 2020. 2. 11.>

1.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른 영화발전기금 지원

2. 「문화예술진흥법」 제16조에 따른 문화예술진흥기금 지원

3.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24조에 따른 방송통신발전기금 지원

4.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에 따른 벤처투자조합의 투자

5. 그 밖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원

[본조신설 2016. 2. 3.]

제6조의4(보고 및 검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4조의4에 따른 문화예술용역계약의 체결 및 제6조의2에 따른 불공정행위의 

위반 여부에 관한 사실관계의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예술기획업자등에게 관련된 사

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보고, 자료의 제출 또는 출석을 요구받은 자

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본조신설 2019. 12. 3.]

제3장 사회보장 

제7조(예술인의 업무상 재해에 대한 보호) ①예술인의 업무상 재해 및 보상 등에 관하여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3. 12. 30.>

②  제8조에 따른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은 제1항에 따라 예술인이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하는 경우 예술인이 납부하는 산업

재해보상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13. 12. 30.>

제4장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제8조(한국예술인복지재단의 설립 등) ① 예술인복지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② 재단은 법인으로 한다.

③ 재단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④ 재단에 대하여 이 법에 규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9조(정관) ① 재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이사회에 관한 사항

5.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6. 재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7. 공고에 관한 사항

8. 예술인 복지금고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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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② 재단이 정관을 작성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제10조(재단의 사업) ①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개정 2016. 2. 3., 2018. 10. 16.>

1. 예술인의 사회보장 확대 지원

2. 예술인의 직업안정ㆍ고용창출 및 직업전환 지원

3. 원로 예술인의 생활안정 지원 등 취약예술계층의 복지 지원

4. 개인 창작예술인의 복지 증진 지원

5. 예술인의 복지실태 및 근로실태의 조사ㆍ연구

6. 예술인 복지금고의 관리ㆍ운영

7. 예술인 공제사업의 관리ㆍ운영

8. 불공정행위로 인한 피해 상담 및 법률적 지원

9. 예술인의 권익보호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 운영

10. 예술계 성희롱ㆍ성폭력 예방교육 및 피해 구제 지원

11. 정부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12. 그 밖에 예술인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② 재단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 외에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수익사업을 할 수 있

다.

제10조의2(경비 지원 및 기부금품의 접수) ① 국가는 재단의 사업과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

②  재단은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자발적으로 기탁되는 금품을 재단의 운영 

및 제10조에 따른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접수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3. 12. 30.]

제10조의3(자료 또는 정보 제공 동의)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0조제1항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우 예술인 또는 그 부

모ㆍ배우자 또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이하 “가구원”이라 한다)에게 다음 각 호의 자료 또는 정보 제공에 대한 동

의를 서면으로 제출받을 수 있다.

1.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금융자산 및 금융거래의 내용에 대한 자료 또는 정

보 중 예금의 평균잔액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이하 “금융정보”라 한다)

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신용정보 중 채무액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이하 “신용정보”라 한다)

3.  「보험업법」 제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보험에 가입하여 납부한 보험료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이하 

“보험정보”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자료 또는 정보 제공 동의의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8. 4. 17.]

제11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이 법에 따른 재단이 아닌 자는 한국예술인복지재단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

제12조(임원) ① 재단에 임원으로서 이사장 및 상임이사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1명을 둔다. <개정 2013. 

12. 30.>

②  이사장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임면하고, 상임이사는 이사장이 이사회의 추천을 받은 사람 중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의 승인을 받아 임면하며, 이사장 및 상임이사를 제외한 이사 및 감사의 선임에 대하여는 재단의 정관으로 정한다. <개정 

2013. 12. 30.>

③ 이사장ㆍ이사 및 감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④ 상임이사는 재단을 대표하고, 재단의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3. 12. 30.>

⑤ 감사는 재단의 업무 및 회계를 감사한다.

제13조(이사회) ① 재단에 그 업무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둔다.

② 이사회는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로 구성한다.

③ 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④ 이사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이사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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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이사회의 회의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14조(사업연도 및 사업계획서) ① 재단의 사업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②  재단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도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세입세출결산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

여야 한다.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재단에 사업계획 및 예산ㆍ결산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5조(감독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재단의 업무, 회계 및 자산 상황을 검사하게 하거나 검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명령하게 할 수 있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검사의 결과 위법하거나 부당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재단에 시정을 명령하거나 그 밖

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5조의2(자료제공의 요청 및 전산망의 이용)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0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지원 받고 있거나 받으

려는 예술인(이하 “지원대상 예술인”이라 한다)의 수급자격 또는 자격유지의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중앙행

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관련되는 기관ㆍ단체의 장에게 지원대상 예술인 또는 그 가구원의 가족관계ㆍ주민등록ㆍ국

세ㆍ지방세ㆍ토지ㆍ건물ㆍ소득ㆍ재산ㆍ출입국ㆍ건강보험ㆍ국민연금ㆍ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정보 등에 관하여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관련 전산망의 이용 또는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다만, 「전자정부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공동이

용 행정정보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자료의 확인을 위하여 「사회보장기본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연계하여 활용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전산망의 이용 또는 자료의 제공을 요청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사람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제공받은 자료나 취득한 

정보를 이 법에서 정하는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본조신설 2018. 4. 17.]

제15조의3(금융정보등의 제공요청 및 제공)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지원대상 예술인과 그 가구원의 재산을 평가하기 위하

여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제2항에도 불구하

고, 제10조의3제1항에 따라 제출한 동의 서면을 전자적 형태로 바꾼 문서로 해당 지원대상 예술인 또는 그 가구원(이하 “명의

인”이라 한다)의 금융회사 등(「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신용정보집중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장에게 금융정보ㆍ신용정보 또는 보험정보

(이하 “금융정보등”이라 한다)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금융정보등의 제공을 요청받은 금융회사 등의 장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명의인의 금융정보등을 제공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금융정보등을 제공한 금융회사 등의 장은 금융정보등의 제공사실을 명의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명의

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의2제1항 및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제7항에도 불구하고 통보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금융정보등의 제공요청과 제공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

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야 한다. 다만, 정보통신망의 손상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사람은 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제공받은 금융정보등을 이 

법에서 정하는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금융정보등의 제공요청 및 제공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8. 4. 17.]

제15조의4(자료 및 정보의 수집 등)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및 제16조의 2에 따라 예술인 복지 관련 사업을 위임ㆍ위탁받은 기관

의 장은 제15조의2 또는 제15조의3에 따라 제공받은 자료 또는 금융정보등을 수집ㆍ관리ㆍ보유 또는 활용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8. 4. 17.]

제5장 보칙 

제16조(벌칙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재단의 임원 및 직원은 「형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

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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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의2(권한의 위임ㆍ위탁)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

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단, 예술인 복지 증진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ㆍ법인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6. 2. 3.]

제6장 벌칙 

제1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5조의2제4항을 위반하여 자료 또는 정보를 사용ㆍ제공 또는 누설한 사람

2. 제15조의3제5항을 위반하여 금융정보등을 사용ㆍ제공 또는 누설한 사람

[본조신설 2018. 4. 17.]

[종전 제17조는 제18조로 이동 <2018. 4. 17.>]

제18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3. 12. 30., 

2016. 2. 3., 2019. 12. 3.>

1. 제4조의3제2항을 위반하여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한 자

1의2. 제4조의4제2항을 위반하여 문화예술용역 관련 서면계약을 작성하지 아니한 문화예술기획업자등

1의3. 제4조의4제4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위반한 자

1의4. 제5조의2를 위반하여 문화예술용역과 관련된 계약서를 보존하지 아니한 자

2. 제6조의2제2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위반한 자

3. 삭제 <2019. 12. 3.>

3의2. 제6조의4를 위반하여 보고하지 아니한 자,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한 자

4. 제11조를 위반하여 한국예술인복지재단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제17조에서 이동 <2018. 4.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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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16998호, 2020. 2. 11.>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

⑩ 예술인 복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3제4호 중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0조 또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4조의3에 따라 결성되어 같은 

법의 지원을 받은 투자조합”을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에 따른 벤처투자조합”으로 한다.

⑪부터 ⑯까지 생략

제11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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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인 복지법 시행규칙

<개정 2021. 3. 24.>

예술 활동 증명에 관한 세부 기준(제2조 관련)

1. 문화예술 분야별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영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라 「저작권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저

작물로서 같은 조 제25호에 따라 공표된 저작물이 있는 사람으로 한다. 다만, 아래 표의 2 이상의 문화예술 분야나 세부 기준

란의 2 이상의 목에 해당되는 실적이 있는 경우에는 예술 활동 증명을 위한 하한 기준을 1점으로 보아 해당 실적을 점수로 환

산(예를 들어, 3년에 3편이 하한일 경우 3년에 1편의 실적이 있으면 1/3점으로 한다)하여, 그 환산점수의 합계가 1점 이상인 

사람도 포함한다.

문화예술 분야 세부 기준

문학

가. 최근 5년 동안 5편 이상의 시(동시), 시조, 수필 작품을 문예지 등에 발표한 실적이 있는 사람

나. 최근 5년 동안 1편(단편의 경우는 3편) 이상의 소설(동화, 청소년소설), 평전 작품을 문예지 

등에 발표한 실적이 있는 사람

다. 최근 3년 동안 1편 이상의 희곡 작품을 문예지 등에 발표한 실적이 있는 사람

라. 최근 5년 동안 3편 이상의 평론 작품을 문예지 등에 발표한 실적이 있는 사람

마. 최근 5년 동안 1권 이상의 문학 작품집을 출간한 실적이 있는 사람

미술

(응용미술을 포함한다),

사진, 건축

가. 최근 5년 동안 5회 이상 미술ㆍ사진ㆍ건축 작품을 관련 매체에 발표하거나 미술ㆍ사진ㆍ건

축 전시회에 작품을 전시한 실적이 있는 사람

나. 최근 5년 동안 1회 이상 미술ㆍ사진ㆍ건축 작품 개인전을 열거나 1권 이상의 미술ㆍ사

진ㆍ건축 작품집을 출간한 실적이 있는 사람

다. 최근 5년 동안 5편 이상의 미술ㆍ사진ㆍ건축 비평을 관련 잡지 등에 발표하거나 1권 이상의 

미술ㆍ사진ㆍ건축 비평집을 출간한 실적이 있는 사람

라. 최근 3년 동안 3회(예술감독 등 기획자의 경우는 1회) 이상의 미술ㆍ사진ㆍ건축 전시회에 기

술지원 인력 또는 기획 인력으로 참여한 실적이 있는 사람

음악,

국악

가. 최근 3년 동안 3편 이상의 음악ㆍ국악 공연에 출연한 실적이 있는 사람

나. 최근 3년 동안 텔레비전 및 라디오에서 방송된 예능 프로그램 등에 3편 이상 출연한 실적이 

있는 사람

다. 최근 3년 동안 3곡 이상의 악곡을 작사, 작곡, 편곡, 가창 또는 연주하여 음반이나 음악ㆍ국악 

공연을 통하여 발표한 실적이 있는 사람

라. 최근 3년 동안 1장 이상의 음반을 내거나 1권 이상의 음악ㆍ국악 작품집을 출간한 실적이 있

는 사람

마. 최근 3년 동안 음악ㆍ국악 공연에서 3회 이상 지휘한 실적이 있는 사람

바. 최근 3년 동안 3편 이상의 음악ㆍ국악 비평을 관련 잡지 등에 발표하거나 1권 이상의 음

악ㆍ국악 비평집을 출간한 실적이 있는 사람

사. 최근 3년 동안 3편 이상의 음악ㆍ국악 공연에 기술지원 인력 또는 기획 인력으로 참여한 실

적이 있는 사람

아. 최근 3년 동안 3장 이상의 음반 제작에 기술지원 인력 또는 기획 인력으로 참여한 실적이 있

는 사람

무용

가. 최근 3년 동안 3편 이상의 무용 공연에 출연한 실적이 있는 사람

나. 최근 3년 동안 무용 공연에서 1회 이상 안무를 담당한 실적이 있는 사람

다. 최근 3년 동안 3편 이상의 무용비평을 관련 잡지 등에 발표하거나 1권 이상의 무용 비평집을 

출간한 실적이 있는 사람

라. 최근 3년 동안 3편 이상의 무용 공연에 기술지원 인력 또는 기획 인력으로 참여한 실적이 있

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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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예술 분야 세부 기준

연극

가. 최근 3년 동안 3편 이상의 연극 공연에 출연한 실적이 있는 사람

나. 최근 3년 동안 연극 공연에서 1회 이상 연출을 담당한 실적이 있는 사람

다. 최근 3년 동안 1편 이상의 희곡을 연극 공연이나 관련 잡지 등을 통하여 발표한 실적이 있는 

사람

라. 최근 3년 동안 3편 이상의 연극 비평을 관련 잡지 등에 발표하거나 1권 이상의 연극 비평집

을 출간한 실적이 있는 사람

마. 최근 3년 동안 3편 이상의 연극 공연에 기술지원 인력 또는 기획 인력으로 참여한 실적이 있

는 사람

영화

가. 최근 3년 동안 「저작권법」 제2조제36호에 따른 영화상영관등에서 상영되거나 「영화 및 비디

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른 상영등급분류를 받은 3편 이상의 영화에 출연한 

실적이 있는 사람

나. 최근 5년(「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호제7호에 따른 단편영화의 경우 최근 

3년) 동안 「저작권법」 제2조제36호에 따른 영화상영관등에서 상영되거나 「영화 및 비디오물

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른 상영등급분류를 받은 영화에서 1회 이상 연출을 담당

한 실적이 있는 사람

다. 최근 5년 동안 1편 이상의 시나리오를 「저작권법」 제2조제36호에 따른 영화상영관등에서 상

영되거나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른 상영등급분류를 받은 영화

를 통하여 발표한 실적이 있는 사람

라. 최근 3년 동안 3편 이상의 영화 비평을 관련 잡지 등에 발표하거나 1권 이상의 영화 비평집

을 출간한 실적이 있는 사람

마. 최근 5년 동안 「저작권법」 제2조제36호에 따른 영화상영관등에서 상영되거나 「영화 및 비디

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른 상영등급분류를 받은 2편 이상의 영화 제작에 기

술지원 인력 또는 기획 인력으로 참여한 실적이 있는 사람

연예(演藝)

가. 최근 3년 동안 텔레비전 및 라디오에서 방송된 드라마, 예능ㆍ교양 프로그램 등에 3편 이상 

출연하거나 1편 이상 연출 또는 진행을 담당한 실적이 있는 사람

나. 최근 3년 동안 패션쇼에 3회 이상 출연하거나 3편 이상의 광고에 출연한 실적이 있는 사람

다. 최근 3년 동안 3편 이상의 연예 공연에 출연한 실적이 있는 사람

라. 최근 3년(드라마 중 연속극의 경우는 최근 5년) 동안 1편 이상의 대본을 텔레비전 및 라디오

에서 방송된 드라마, 예능ㆍ교양 프로그램 등을 통하여 발표한 실적이 있는 사람

마. 최근 3년 동안 3편 이상의 대중문화 비평을 관련 잡지 등에 발표하거나 1권 이상의 대중문화 

비평집을 출간한 실적이 있는 사람

바. 최근 5년 동안 3편 이상의 방송프로그램 제작에 기술지원 인력 또는 기획 인력으로 참여한 

실적이 있는 사람

사. 최근 3년 동안 3편 이상의 연예 공연에 기술지원 인력 또는 기획 인력으로 참여한 실적이 있

는 사람

만화

가. 최근 5년 동안 1편 이상의 만화 작품을 6개월 이상 연재한 실적이 있는 사람. 다만, 해당 저

작물로 인한 소득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나. 최근 5년 동안 5편 이상의 만화 작품을 발표한 실적이 있는 사람. 다만, 해당 저작물로 인한 

소득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다. 최근 5년 동안 1권 이상의 만화 작품집을 출간한 실적이 있는 사람

라. 최근 5년 동안 5회 이상 만화 전시회에 작품을 전시한 실적이 있는 사람

마. 최근 5년 동안 5편 이상의 만화 비평을 발표하거나 1권 이상의 만화 비평집을 출간한 실적이 

있는 사람. 다만, 만화 비평 발표의 경우 해당 저작물로 인한 소득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바. 최근 5년 동안 3편 이상의 만화 작품 제작에 기술지원 인력 또는 기획 인력으로 참여한 실적

이 있는 사람(기술지원 인력의 경우는 2년 이상의 기간 동안 참여)

사. 최근 5년 동안 3회 이상의 만화 전시에 기술지원 인력 또는 기획 인력으로 참여한 실적이 있

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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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
련

 법
령

2. 제1호에 해당하지 않고 영 제2조제1항에 따른 예술 활동 증명을 받은 적이 없는 사람으로서 문화예술 분야별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영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라 「저작권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저작물로서 같은 조 제25호에 따라 

공표된 저작물이 있는 사람으로 한다.

문화예술 분야 세부 기준

문학

가. 최근 2년 동안 1편 이상의 시(동시), 시조, 수필 작품을 문예지 등에 발표한 실적이 있는 사람

나. 최근 2년 동안 1편 이상의 단편소설(동화, 청소년소설)을 문예지 등에 발표한 실적이 있는 사

람

다. 최근 2년 동안 1편 이상의 평론 작품을 문예지 등에 발표한 실적이 있는 사람 

미술

(응용미술을 포함한다),

사진, 건축

가. 최근 2년 동안 1회 이상 미술ㆍ사진ㆍ건축 작품을 관련 매체에 발표하거나 미술ㆍ사진ㆍ건

축 전시회에 작품을 전시한 실적이 있는 사람

나. 최근 2년 동안 1편 이상의 미술ㆍ사진ㆍ건축 비평을 관련 잡지 등에 발표한 실적이 있는 사

람

다. 최근 2년 동안 1회 이상의 미술ㆍ사진ㆍ건축 전시회에 기술지원 인력 또는 기획 인력으로 참

여한 실적이 있는 사람(예술감독 등 기획자는 제외한다)

음악,

국악

가. 최근 2년 동안 1편 이상의 음악ㆍ국악 공연에 출연한 실적이 있는 사람

나. 최근 2년 동안 텔레비전 및 라디오에서 방송된 예능 프로그램 등에 1편 이상 출연한 실적이 

있는 사람

다. 최근 2년 동안 1곡 이상의 악곡을 작사, 작곡, 편곡, 가창 또는 연주하여 음반이나 음악ㆍ국악 

공연을 통하여 발표한 실적이 있는 사람

라. 최근 2년 동안 음악ㆍ국악 공연에서 1회 이상 지휘한 실적이 있는 사람

마. 최근 2년 동안 1편 이상의 음악ㆍ국악 비평을 관련 잡지 등에 발표한 실적이 있는 사람

바. 최근 2년 동안 1편 이상의 음악ㆍ국악 공연에 기술지원 인력 또는 기획 인력으로 참여한 실

적이 있는 사람

사. 최근 2년 동안 1장 이상의 음반 제작에 기술지원 인력 또는 기획 인력으로 참여한 실적이 있

는 사람

무용

가. 최근 2년 동안 1편 이상의 무용 공연에 출연한 실적이 있는 사람

나. 최근 2년 동안 1편 이상의 무용비평을 관련 잡지 등에 발표한 실적이 있는 사람

다. 최근 2년 동안 1편 이상의 무용 공연에 기술지원 인력 또는 기획 인력으로 참여한 실적이 있

는 사람

연극

가. 최근 2년 동안 1편 이상의 연극 공연에 출연한 실적이 있는 사람

나. 최근 2년 동안 1편 이상의 연극 비평을 관련 잡지 등에 발표한 실적이 있는 사람

다. 최근 2년 동안 1편 이상의 연극 공연에 기술지원 인력 또는 기획 인력으로 참여한 실적이 있

는 사람

영화

가. 최근 2년 동안 「저작권법」 제2조제36호에 따른 영화상영관등에서 상영되거나 「영화 및 비디

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른 상영등급분류를 받은 1편 이상의 영화에 출연한 

실적이 있는 사람

나. 최근 2년 동안 1편 이상의 영화 비평을 관련 잡지 등에 발표한 실적이 있는 사람

다. 최근 2년 동안 「저작권법」 제2조제36호에 따른 영화상영관등에서 상영되거나 「영화 및 비디

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른 상영등급분류를 받은 1편 이상의 영화 제작에 기

술지원 인력 또는 기획 인력으로 참여한 실적이 있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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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예술 분야 세부 기준

연예(演藝)

가. 최근 2년 동안 텔레비전 및 라디오에서 방송된 드라마, 예능ㆍ교양 프로그램 등에 1편 이상 

출연한 실적이 있는 사람

나. 최근 2년 동안 패션쇼에 1회 이상 출연하거나 1편 이상의 광고에 출연한 실적이 있는 사람

다. 최근 2년 동안 1편 이상의 연예 공연에 출연한 실적이 있는 사람

라. 최근 2년 동안 1편 이상의 대중문화 비평을 관련 잡지 등에 발표한 실적이 있는 사람

마. 최근 2년 동안 1편 이상의 방송프로그램 제작에 기술지원 인력 또는 기획 인력으로 참여한 

실적이 있는 사람

바. 최근 2년 동안 1편 이상의 연예 공연에 기술지원 인력 또는 기획 인력으로 참여한 실적이 있

는 사람

만화

가. 최근 2년 동안 1편 이상의 만화 작품을 발표한 실적이 있고 해당 저작물로 인한 소득이 있는 

사람

나. 최근 2년 동안 1회 이상 만화 전시회에 작품을 전시한 실적이 있는 사람

다. 최근 2년 동안 1편 이상의 만화 비평을 발표한 실적이 있고 해당 저작물로 인한 소득이 있는 

사람

라. 최근 2년 동안 1편 이상의 만화 작품 제작에 기술지원 인력 또는 기획 인력으로 참여한 실적

이 있는 사람

마. 최근 2년 동안 1회 이상의 만화 전시에 기술지원 인력 또는 기획 인력으로 참여한 실적이 있

는 사람 

3. 영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예술 활동으로 얻은 소득이 있는 사람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세부 기준

가. 예술 활동으로 얻은 소득이 최근 1년 동안 120만원 이상이거나 최근 3년 동안 360만원 이상인 사람

나. 최근 3년 동안 예술 활동으로 얻은 소득이 전체 소득의 50% 이상인 사람

비고: 제1호 및 제2호의 만화란의 소득 및 제3호의 예술 활동으로 얻은 소득은 예술 활동에 대한 대가로 받은 임금 및 수당, 

원고료, 인세, 저작권료, 저작인접권료, 예술품 판매대금, 보조금, 기부금, 상금 등을 포함하며, 강연료는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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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활동증명 운영지침

[시행 2021. 3. 3.] [문화체육관광부예규 제69호, 2021. 3. 3., 일부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예술인 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예술인"의 인정에 필요한 기본원칙

을 설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2조제4항에 따른 "심의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조 [별표1]에서 규정하고 있는 「예술 활동 증명에 관한 세부 기준」을 보다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예술인 복지 지원이라는 법 제정의 취지가 실현되도록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기본원칙) ① 법상 예술인은 전문적인 예술 활동을 하는 사람을 말하며, 전문적이란 상당한 지식과 경험 및 수준을 전제

로 하고 취미나 여가 활동의 일환이 아니라는 뜻이다.

②  법상 예술인은 자신을 예술인으로 인식하는 정체성이 분명하여야 하며, 객관적으로 드러나는 활동 경력이 예술인으로 인

정받기에 충분하여야 한다.

③  문화예술의 범위를 한정할 수는 없으므로 법상 규정된 분류에 맞지 않더라도 예술 활동임이 분명할 경우 심의를 통하여 인

정받을 수 있어야 한다.

④  법상 예술인은 원칙적으로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한 사람으로 한정되나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 중 다음 각 호에 해

당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1.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 중인 사람

2.  대한민국 국민인 배우자와 이혼하거나 그 배우자가 사망한 사람으로서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직계존비속을 돌보고 있는 

사람

3. 「난민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난민으로 인정된 사람

4.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재외동포체류자격을 부여받은 외국국적동포

5. 「출입국관리법」 제10조의3에 따른 영주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

제2장 신청

제3조(신청방법) 예술 활동 증명 신청방법에는 개별 신청과 문화예술 분야별 협회 및 단체(이하 "협·단체"라 한다)를 통한 신청

이 있다.

제4조(협력 협ㆍ단체의 지정) ① 심의위원회는 문화예술 분야별 협·단체 중 엄격한 회원관리(가입 조건, 자격 심사 등)를 전제로 

다음의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협력 협·단체로 지정할 수 있다.

1. 법인격의 전문예술(인) 협·단체

2. 해당 문화예술 분야 예술인 다수가 소속된 협·단체

3. 지방자치단체가 조례에 의해 설립한 문화예술기관

②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은 협력 협·단체에 대해 표본 검증, 민원 발생 시 검증 등 신뢰도 확인을 통해 협

력 지속 여부를 결정하되, 최초 3년은 매년 협약을 갱신하며, 3년 연속 협약을 맺었을 경우 이후로는 3년 주기로 협약을 갱

신한다.

③ 협력 협·단체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재단이 정한다.

제5조(협력 협ㆍ단체를 통한 신청절차) ① 협력 협·단체는 신청을 희망하는 소속 회원의 경력을 시행규칙 별표 및 동 지침의 기

준에 따라 사전 검증한 뒤 이상이 없을 경우 신청서와 증빙자료를 재단에 제출한다.

②  재단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승인을 받은 후에라도 민원이 발생하면 다시 점검하고 그 결과 이상이 발견되면 재심의

를 요청하여야 한다.

제3장 심의위원회

제6조(심의방법) 예술 활동 증명의 심의방법은 행정심의와 심의위원회를 통한 심의, 두 가지로 구분한다.

1.  행정심의는 시행규칙 제2조 [별표1]에서 규정하고 있는 「예술 활동 증명에 관한 세부 기준」에 따라 제출된 서류 검토 및 실

적 또는 소득 기준 부합여부를 결정한다.

2. 심의위원회를 통한 심의는 제1호에 따라 부합된 자료에 대해 확인하고 최종적으로 완료 여부를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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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심의위원회의 운영) ① 심의위원회는 문화예술 분야별 분과위원회와 분과위원회 위원장들로 구성된 전체위원회로 운영

된다.

② 심의위원회는 행정심의를 재단에 일임하고 행정심의를 통과한 신청 건에 대해 심의를 진행한다.

제8조(분과위원회) ① 심의는 원칙적으로 문화예술 분야별 분과위원회에서 진행하며 분과위원회는 3명에서 10명 이내의 심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단, 전체 위원은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분과위원회는 문학, 미술(일반), 미술(디자인/공예), 미술(전통미술), 사진, 건축, 음악(일반), 음악(대중음악), 국악, 무용, 연극, 

영화, 연예(방송), 연예(공연), 만화 등 15개로 한다.

제9조(전체위원회) 전체위원회는 분과위원회에서 결정하기 어려운 사항, 심의위원회의 운영과 관련한 사항 등에 대하여 논의

하기 위하여 연 1회 개최한다. 단, 긴급한 논의가 필요한 경우 추가적으로 개최할 수 있다.

제10조(복합 심의 등) ① 예술 활동 실적이 여러 문화예술 분야에 걸쳐 있어 복합 심의가 필요한 경우 복수 분과위원회의 심의

위원으로 구성된 별도의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여야 한다.

②  신청자의 직업이 속하는 분야와 작품이 속하는 분야가 다를 경우 복수 분과위원회의 심의위원으로 구성된 별도의 심의위

원회에서 심의하여야 한다.

③  해당 분야가 어느 분야에 속하는지가 불확실하거나 기존 문화예술 분야로 분류하기 어려운 경우 가장 근접한 분야에서 심

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④  제3항의 경우 복수 분과위원회의 심의위원으로 구성된 별도의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거나 해당 분야에 전문성이 있는 전

문가를 특별 심의위원으로 위촉하여 심의에 참여시킬 수 있다.

⑤  제30조, 제31조 및 제32조에 따른 특례의 경우 신속한 심의를 위해 해당 분과위원회의 심의위원 1인과 재단 직원 1인으로 

구성된 별도의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할 수 있다.

제4장 인정기준

제11조(예술 활동의 범위) 예술 활동은 국내와 해외에서의 예술 활동을 모두 포함한다.

제12조(예술 활동의 기준) 어느 분야의 기준을 적용할지는 작품을 근거로 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예를 들어, 무용수가 연극 공연에 출연했을 경우 연극 분야 기준을, 악기 연주자가 무용 공연에 출연했을 경우 무용 분야 기

준을 적용한다. 또한 주로 연극계에서 활동하며 장치, 조명, 분장, 의상 등을 담당하는 무대미술 디자이너들이 자신의 작업 부

분만을 모아 개인전을 열었을 경우 연극 분야 기준에는 전시회가 없으므로 미술 분야 기준을 적용한다.)

제13조(기준 기간의 산정) ① ‘1년’이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 (예를 들어, 기준 기간이 5년으로 되어 있

는 문학에서 2010년 5월 5일로 기록된 저작물의 경우 유효 기간은 2015년 12월 31일까지이다)

②  기준 기간이 산정되는 시점은 저작물의 첫 공표일자로 한다. 단, 출연, 기술지원 인력 또는 기획인력 중 저작물 공표 현장

에의 지속적인 참여가 필수적인 인력의 경우 최종 공표일자를 기준으로 유효기간을 산정할 수 있다.

③  ‘최근’은 전년도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예를 들어, 기준 기간이 5년인 미술의 경우 예술 활동 증명 신청일자가 2014년 7월 

1일이라면 ‘최근 5년’은 2009년 1월 1일부터 현재까지로 한다.

제14조(기준 실적의 산정) ① ‘1편’ 또는 ‘1곡’이란 독립된 작품을 말한다.

②  ‘1권’이란 독립된 서적으로 원칙적으로 국제표준자료번호(ISBN/ISSN)를 부여받은 경우에 한한다. 단, 문학 분야 연속출판물

의 경우 각각을 1권의 문학 작품집으로 본다.

③ ‘1장’이란 최소 3곡 이상의 악곡이 포함된 음반을 말하며 ‘음반’은 디지털 음원을 포함한다.

④ ‘1회’란 전시의 경우 일정한 기간 안에 이루어진 동일한 내용의 전시를 말한다.

⑤ 동일명칭의 공연이라도 최소 6개월의 시차가 있을 경우 다른 작품으로 볼 수 있다.

⑥  연극의 경우 동일한 작품이라도 12주 이상 연속하여 총 36회 이상 출연하면 "3년 동안 3편"의 하한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보고, 8주 이상 연속하여 총 24회 이상 출연하면 "3년 동안 2편"의 실적으로 인정한다.

⑦ 연예 분야 가목의 경우 16회 이상 고정 출연하면 "3년 동안 3편 이상"의 하한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⑧ 공동 창작의 경우 N분의 1 배점을 원칙으로 하며 주와 부는 인정하지 않는다.

⑨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3조 제1호에 따른 ‘재난’ 또는 제3조 제5의2호에 따른 재난관리주관기관이 제38조에 따라 ‘주

의’ 이상의 위기경보를 발령하여 예정된 발표, 전시, 공연 등의 예술활동이 취소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 또는 온라인으로 

전환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당 예술활동은 기준 실적 산정 범위 내에 포함한다. 단, 예술인은 재난으로 인하여 예술활

동이 취소되었다는 사실 및 해당 예술활동에 참여하기로 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계약서 등 증빙서류를 반드시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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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하여야 한다.

⑩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서 정한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가 조례에 의해 설립한 문화

예술기관이 지원하는 비대면 예술활동에 참여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또는 비대면 예술활동에 대한 서면계약을 체결하고 

예술활동으로 인한 소득이 발생한 경우 해당 예술활동은 기준 실적 산정 범위 내에 포함한다. 단, 예술인은 선정 내역, 참

여 확인서, 예술활동 내역 등 증빙서류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한다.

제15조(발표 매체의 기준) ① ‘문예지 등’, ‘관련 잡지 등’이란 서적, 웹진 등으로 서적의 경우 원칙적으로 국제표준도서번호

(ISBN)를 부여받은 경우에 한한다.

②  ‘관련 매체’란 ‘관련 잡지 등’을 포함하여 과학 기술의 발달과 함께 나타나는 첨단 매체들을 폭넓게 포함한다. 다만 블로그 

등의 개인매체는 인정하지 않는다.

제16조(기술지원 인력 또는 기획 인력의 기준) ① ‘기술지원 인력 또는 기획 인력’이란 ‘스태프(제작진)’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창조력과 숙련도를 전제로 하며 행위의 결과가 저작물의 일부로 포함되거나 저작물 공표에 반영되어 의미 표출에 상당한 정

도로 기여하는 경우를 망라한다.

②  ‘상당한 정도’란 그것을 제외할 경우 작품에 적지 않은 손상이 갈 수 있고 또한 쉬운 대체가 불가능하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다. 단, 지시에 의한 단순 제작이나 단순 운반, 단순 조작, 단순 진행, 행정지원 등 분명 필요하지만 창조력 발휘나 예

술적 기여의 정도가 미미한 경우는 제외한다.

③  ‘스태프(제작진)’란 원래 연극, 영화, 방송 등에서 실연자 외에 제작에 관계하는 모든 사람을 뜻하나 그 범위를 모든 공연, 영

상, 전시 분야까지 확대하여 공연, 영상 분야의 실연자와 미술, 사진, 건축, 만화 분야의 창작자를 제외한 참여자를 포함하

는 것으로 볼 수 있다.

④ 스태프 중 별표에 별도로 기준이 명시된 경우는 각 분야별 ‘기술지원 인력 또는 기획 인력’의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⑤  기술지원 인력의 활동 분야는 전시(미술, 사진, 건축, 만화), 공연(음악, 국악, 무용, 연극, 연예), 영상(영화, 연예), 만화 제작 

분야 등으로 나눌 수 있다.

⑥  미술, 사진, 건축 분야 전시 기획 인력 중 ‘예술감독 등 기획자’란 전시를 주도적으로 총괄, 기획하는 사람으로서 일반 기획 

인력과 구분한다.

제17조(문학 분야 인정기준) ① ‘문학’은 사상이나 감정을 언어로 표현한 예술 또는 그런 작품을 뜻한다.

②  문학 분야 범주로는 시(동시), 시조, 소설(동화, 청소년), 희곡, 수필, 평론, 평전 등이 있으며 대표적인 직종으로는 창작, 번역 

등이 있다.

③  아동문학(동시, 동화)과 청소년문학의 경우 등단여부(신춘문예, 각종 문예지 신인상, 각종 아동문학상)와 순수 창작 저술 활

동(출판, 발표)이 주가 되고 교양·교육도서의 저술활동이 그에 못 미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살펴 결정하되, 교양·교

육도서 기획출판 중에도 작가의 창의성이 포함된 도서는 순수 창작 활동으로 본다.(위인전, 명작 재구성, 학습도서는 제외

한다)

④  ‘문예지 등’은 3년 이상 결호 없이 발간된 문학 월간지 또는 5년 이상 결호 없이 발간된 격월간·계간·반연간 종합 문예지 및 

장르별 문예지, 3년 이상 된 일간지 및 30년 이상 된 문학전문 주간지, 지속적·주기적으로 문학 작품을 게재하는 3년 이상 

결호 없이 발간된 월간지 또는 5년 이상 결호 없이 발간된 격월간·계간·반연간 잡지 등을 말한다.

⑤ 공동 문학 작품집은 문예지 등에 준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제18조(미술, 사진, 건축 분야 인정기준) ① ‘미술’은 공간 및 시각의 미를 표현하는 예술로 공간 예술, 조형 예술 등으로 부르기

도 하며, ‘응용미술’은 실제적인 효용에 목적을 둔 미술로 도안, 장식 따위가 있다.

②  미술 분야 범주로는 그림, 판화, 조각, 공예, 서예, 디자인, 미디어아트, 설치미술, 프랙탈 아트, 행위예술 등의 세부 장르와 

미술 비평이 있으며, 대표적인 직종으로는 창작, 비평, 기술지원(조명, 음향, 장치, 도구 등), 기획 등이 있다.

③ 공공미술은 전시회에 준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④  ‘사진’은 빛의 작용으로 사물의 형상을 감광판(필름, 센서)에 각인시켜 보존하는 이미지를 뜻하며, 널리 사실의 기록과 증명

의 수단으로 쓰일 뿐만 아니라 시각 커뮤니케이션의 영역에서도 폭넓게 활용되는 한편 사진가의 생각과 감성을 표현하는 

창작수단이기도 하다.

⑤ 사진 분야의 대표적인 직종으로는 창작, 비평, 기술지원(조명, 음향, 장치, 도구 등), 기획 등이 있다.

⑥  ‘건축’은 한 사회에서 필요로 하는 실제적인 요구와 표현 욕구를 충족시키는 건물을 설계하고 짓는 예술 또는 그 기술을 뜻

한다.

⑦ 건축 분야의 대표적인 직종으로는 창작(또는 설계), 비평, 기술지원(조명, 음향, 장치, 도구 등), 기획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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⑧  건축의 경우 원칙적으로 설계는 예술 활동으로 인정하고 시공은 인정하지 않는다. 단, 전통건축의 경우 설계와 시공을 구

분하지 않고 예술 활동으로 인정할 수 있다.

제19조(음악, 국악 분야 인정기준) ① ‘음악’은 박자, 가락, 음성 따위를 갖가지 형식으로 조화하고 결합하여 목소리나 악기를 

통하여 사상 또는 감정을 나타내는 예술이며, ‘국악’은 우리나라 고유의 음악으로 서양 음악에 상대하여 우리의 전통 음악을 

이르는 말이다.

②  음악, 국악 분야 범주로는 성악과 기악이 각각 또는 함께 이루는 여러 세부 장르들과 음악 비평이 있으며, 대표적인 직종으

로는 가창, 연주, 지휘, 작사, 작곡, 편곡, 비평, 기술지원(연출, 안무, 조연출, 조안무, 프로듀서, 예술감독, 드라마트루그, 무대

감독, 장치, 조명, 음향, 도구, 분장, 의상, 영상, 사진, 연기지도, 대사지도, 안무지도, 동작지도, 무술지도, 대본 창작, 작창, 각

색, 번역, 번안, 윤색, 재구성, 녹음, 믹싱, 마스터링 등), 기획 등이 있다.

③  음악은 고전음악, 현대음악, 퓨전음악, 대중음악, 동요 등을 포함하며, 오페라는 연극 중 음악극의 한 종류로 간주할 수도 

있다.

④  국악은 전통연희, 전통무용 등과 융합 공연되는 경우가 많은데 전통연희나 전통무용은 연극, 무용 분야와 병합 가능하며, 

창극(국극)의 경우 연극 중 음악극의 한 종류로 간주할 수도 있다.

⑤ 오페라, 창극(국극)의 연출은 음악, 국악 공연의 일반 기술지원 인력과 달리 연극 분야의 연출과 동일한 직종으로 본다.

⑥  대중음악의 경우 재즈클럽, 라이브 카페 등 다양한 장소에서의 공연이 가능한데 일반음식점으로 분류된 경우는 인정하나 

유흥업소로 분류된 스탠드바, 밤무대 공연 등은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⑦ 경연대회(콩쿠르), 봉사활동, 축제, 행사 등의 일환으로 이루어지는 공연은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⑧ 길거리 밴드나 직장 동아리 밴드의 활동은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⑨ 반주 음악(MR)은 1곡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제20조(무용 분야 인정기준) ① ‘무용’은 음악에 맞추어 율동적인 동작으로 감정과 의지를 표현하는 예술이다.

②  무용 분야 범주로는 한국무용(전통, 창작), 발레(전통, 창작), 현대무용, 실용무용 등의 세부 장르와 무용 비평이 있으며, 대표

적인 직종으로는 연기, 안무, 비평, 기술지원(연출, 조연출, 조안무, 프로듀서, 예술감독, 드라마트루그, 무대감독, 장치, 조명, 

음향, 도구, 분장, 의상, 음악, 영상, 사진, 연기지도, 대사지도, 안무지도, 동작지도, 무술지도, 대본 창작, 작창, 각색, 번역, 번

안, 윤색, 재구성 등), 기획 등이 있다.

③  경연대회(콩쿠르), 봉사활동, 축제, 행사 등의 일환으로 이루어지는 공연은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단, 경연이나 축제

의 성격이 있으나 참여 자체가 일정 수준을 전제로 초청받아야 가능할 경우 등은 인정할 수 있다.

제21조(연극 분야 인정기준) ① ‘연극’은 배우가 각본에 따라 어떤 사건이나 인물을 말과 동작으로 관객에게 보여 주는 무대 예

술이다.

②  연극 분야 범주로는 대사극, 음악극(오페라, 창극(국극), 뮤지컬), 무용극, 마당극, 거리극, 마임, 행위예술, 전통연희(판소리, 

가면극, 인형극, 그림자극), 아동·청소년극, 교육연극 등의 세부 장르와 연극 비평이 있으며, 대표적인 직종으로는 연기, 연

출, 극작, 비평, 기술지원(조연출, 안무, 조안무, 프로듀서, 예술감독, 드라마트루그, 무대감독, 장치, 조명, 음향, 도구, 분장, 

의상, 음악, 영상, 사진, 연기지도, 대사지도, 안무지도, 동작지도, 무술지도, 작창, 각색, 번역, 번안, 윤색, 재구성 등), 기획 등

이 있다.

③ 학생 공연 참여나 지도는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④ 작품 개발 차원의 낭독 공연은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⑤ 교육연극의 경우 무대공연을 목적으로 하되 해당 공연이 일정 정도의 예술적 성취를 이룬 경우에만 인정한다.

제22조(영화 분야 인정기준) ① ‘영화’는 연속적인 영상이 필름 또는 디스크 등의 디지털 매체에 담긴 저작물로서 영화상영관 

등의 장소 또는 시설에서 공중(公衆)에게 관람하게 할 목적으로 제작한 것을 말한다.

②  영화 분야 범주로는 극영화, 다큐멘터리 영화, 애니메이션 영화 등의 세부 장르와 영화 비평이 있으며, 대표적인 직종으로

는 연기, 연출, 시나리오, 비평, 기술지원(조연출, 프로듀서, 예술감독, 연기지도, 대사지도, 안무지도, 동작지도, 무술지도, 각

색, 번역, 번안, 윤색, 재구성, 촬영, 녹음, 편집, 장치, 조명, 음향, 음악, 도구, 분장, 의상 등), 기획 등이 있다.

③ 인력회사를 통해 참여하는 보조출연의 경우는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④ 학생 작품 참여나 지도는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⑤ 학교 영화제는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제23조(연예 분야 인정기준) ① 연예‘는 대중적인 연기, 노래, 춤, 만담, 마술, 곡예 따위를 관중 앞에서 공연하는 것을 뜻한다.

②  연예 분야 범주로는 드라마, 예능·교양 프로그램, 패션쇼, 광고, 만담, 마술, 곡예 등의 세부 장르와 대중문화 비평이 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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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적인 직종으로 연기, 연출(방송), 진행, 방송 대본, 대중문화 비평, 영상 기술지원(조연출, 프로듀서, 예술감독, 연기지도, 

대사지도, 안무지도, 동작지도, 무술지도, 대본 창작, 각색, 번역, 번안, 윤색, 재구성, 촬영, 녹음, 편집, 장치, 조명, 음향, 음

악, 도구, 분장, 의상 등), 공연 기술지원(연출, 안무, 조연출, 조안무, 프로듀서, 예술감독, 드라마트루그, 무대감독, 장치, 조

명, 음향, 도구, 분장, 의상, 음악, 영상, 사진, 연기지도, 대사지도, 안무지도, 동작지도, 무술지도, 대본 창작, 작창, 각색, 번

역, 번안, 윤색, 재구성 등), 기획 등이 있다.

③ 패션쇼와 광고의 경우 시행규칙 별표 기준에 따라 출연에 한정하여 인정한다.

④ 인력회사를 통해 참여하는 보조출연의 경우는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⑤ 경연대회(콩쿠르), 봉사활동, 축제, 행사 등의 일환으로 이루어지는 공연은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제24조(만화 분야 인정기준) ① ‘만화’는 하나 또는 둘 이상의 구획된 공간에 실물 또는 상상의 세계를 가공하여 그림 또는 그

림 및 문자를 통하여 표현한 저작물로서 종이 등 유형물에 그려지거나 디스크, 인터넷 등 디지털매체에 담긴 것으로 관련 매

체에 공표된 창작물을 말한다.

②  만화 분야 범주로는 캐리커처, 카툰, 스토리만화(교양만화, 학습만화, 홍보만화 등) 등의 세부 장르와 만화 비평이 있으며, 

대표적인 직종으로는 창작, 비평, 제작 기술지원(스토리, 콘티, 펜터치, 데생, 컬러작업, 배경, 효과, 편집 등), 전시 기술지원

(조명, 음향, 장치, 도구 등), 기획 등이 있다.

제25조(소득 기준) 보조금 및 기부금은 해당 예술 활동의 완료를 전제로 소득으로 볼 수 있으며 예술인 개인에게 귀속된 액수

에 한하여 인정된다.

제26조(원로 예술인 인정기준) ① ‘원로 예술인’이란 오랜 기간 전문적인 예술 활동을 한 만 70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

②  심의위원회는 활동 기간, 경력(언론보도 내용, 수상실적, 주요 행사 초청 경력, 문화예술 관련 공적, 기타 문화예술 관련 공

인된 활동 등) 등을 근거로 원로 예술인으로 인정할 수 있다.

③ 원로 예술인으로 인정받을 경우 예술 활동 증명은 종신토록 유효하다.

제27조(경력단절 예술인 인정기준) ① ‘경력단절 예술인’이란 전문적인 예술 활동을 시작한 이후 기준 기간 이상이 지났으나 

질병, 육아, 임신, 출산, 가족 돌봄, 군대 등 불가피한 사정으로 기준 기간 내 하한 기준 실적을 충족하지 못하는 사람을 말하

며, 경력 단절에 대해 증빙자료를 제출하거나, 증빙이 어려운 경우 경력 단절 사유를 직접 기술하여 예술 활동 증명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심의위원회는 제출된 증빙자료 또는 기술된 경력단절의 사유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 경력단절의 기간을 산정하여야 

한다.

③  심의위원회는 경력단절의 사유가 아직 해소되지 않았을 경우 경력단절 이전 활동에 대하여 예술 활동 증명 기준을 적용하

여야 하며, 경력단절의 사유가 이미 해소된 경우 경력단절 이전과 이후의 실적을 합하여 같은 기준을 적용하여야 한다.

④ 경력단절 기간에 대해서는 예술 활동 증명 유효기간 산정을 하지 않는다.

⑤  심의위원회는 판정 시점에서 경력단절의 사유가 해소되지 않은 예술인에 대하여서는 이후 경력단절 지속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차기 판정 시점을 정하여야 한다.

제28조(특수한 방식으로 작업하는 예술인 인정기준) ① ‘특수한 방식으로 작업하는 예술인’이란 작품 발표 주기가 유난히 길다

거나 오랜 준비기간을 거쳐 한꺼번에 여러 작품을 발표하는 등 작업 방식이 특수한 예술인을 말한다.

② 심의위원회는 신청자의 예술 활동 실적을 근거로 특수한 방식으로 작업하는 예술인으로 인정할 수 있다.

③ 예술 활동 증명 유효기간은 해당 분야의 기준을 따른다.

제29조(무형문화재 관련 특례) ① 심의위원회는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제12조제1항, 제32조제1항에 따른 보

유자 및 전승교육사에 대해서는 예술인으로 인정할 수 있다. 단, 「문화예술진흥법」상 문화예술의 범주로 볼 수 있는 종목에 한

한다.

②  심의위원회는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제6호에 따른 국가무형문화재 이수자 또는 시·도무형문화재 이

수자의 경우 봉사활동, 축제, 행사 등의 일환으로 이루어지는 공연도 예술 활동으로 인정할 수 있다. 단, 「문화예술진흥법」 

상 문화예술의 범주로 볼 수 있는 종목에 한한다.

③  제1항에 따라 보유자 또는 전승교육사가 예술인으로 인정받을 경우 그 자격이 유지되는 한 예술 활동 증명은 지속적으로 

유효하다.

제30조(예술인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 관련 특례) ① 심의위원회는 예술인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 한다)에 가

입하기 위해 예술 활동 증명을 신청한 사람에 대하여 예술 활동 관련 계약서 또는 예술 활동 확인이 가능한 실적(최소 1회) 자

료 등을 근거로 산재보험 가입 지원에 한하여만 유효한 예술 활동 증명을 한시적으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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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예술인 산재보험 가입 관련 특례로 예술 활동 증명을 받은 사람은 이후 정식으로 예술 활동 증명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31조(표준계약서 체결 예술인 사회보험료 지원 관련 특례) ① 심의위원회는 ‘표준계약서 체결 예술인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

에 신청하기 위해 예술 활동 증명을 신청한 사람에 대하여 서면 계약서, 보험료 납부 관련 자료 등을 근거로 당해 사업에 한하

여만 유효한 예술 활동 증명을 한시적으로 할 수 있다.

②  표준계약서 체결 예술인 사회보험료 지원 관련 특례로 예술 활동 증명을 받은 사람은 이후 정식으로 예술 활동 증명을 신

청하여야 한다.

제32조(예술인 신문고 관련 특례) ① 심의위원회는 법 제4조의4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 의무 위반 및 제6조의2에 따른 불공

정행위로 인한 피해를 구제받기 위해 예술 활동 증명을 신청한 사람에 대하여 문화예술용역 계약서 또는 문화예술용역 계약

관계에 있음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자료 등을 근거로 당해 사업에 한하여만 유효한 예술 활동 증명을 한시적으로 할 

수 있다.

② 예술인 신문고 관련 특례로 예술 활동 증명을 받은 사람은 이후 정식으로 예술 활동 증명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33조(여러 분야 또는 목 간 복합 실적에 대한 인정기준) ① 여러 분야 또는 여러 목의 활동으로 분산되어 있다 하더라도 예

술적 역량이 서로 연계되어 발휘된다고 판단될 경우 합산하여 예술 활동 실적으로 인정할 수 있다.

② 예술 활동 증명을 위한 하한 기준을 1점으로 보고 환산, 합산하여 1점 이상인 사람으로 한다.

제5장 효력

제34조(유효기간 만료에 따른 재신청) 예술 활동 증명을 받은 사람은 유효기간 만료일 6개월 전부터 자격 유지를 위한 재신청 

절차를 밟을 수 있으며, 유효기간 만료일까지 재신청을 완료하지 않을 경우 예술 활동 증명의 효력은 상실된다.

제35조(허위자료 제출 시 효력) 시행령 제2조제2항에 따른 자료를 거짓으로 제출한 사람의 예술 활동 증명은 무효이며 이 경

우 일정 기간 동안 재단 사업 참여에 제한을 받을 수 있다.

부칙  <제69호, 2021. 3. 3.>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part 4



예술인 
고용보험 관련

각종 서식

예술인 고용보험 신고 등 필요서식과 관련하여 본 가이드라인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서식은 

근로복지공단 누리집(서식자료 메뉴)에서 내려받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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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용) 문화예술용역 관련 간이 계약양식(일반)

※ 동 양식은 사업주의 문화예술용역 의뢰에 따라 프리랜서 예술인이 문화예술 창작, 실연, 기술지원 

등 용역을 제공하는 계약을 사업주와 체결할 경우 활용할 수 있는 양식이며,

   예술인 고용보험 가입을 위해 문화예술 분야에서 필요한 내용을 정형화하거나 처음 접하는 사람도 

쉽게 사용할 수 있게 하기 위한 일종의 견본적 계약양식이므로, 예술계 현장에서는 동 양식을 

참고해 상황에 맞게 적용,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동 양식을 활용하여 계약서를 

작성할 때는 항상 법률적인 감수를 해야 합니다.

 아래 당사자는 다음과 같이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성실히 이행할 것을 약정한다. 

당사자

사업주

업체명  전화번호  

성명 사업자등록번호 

예술인

주 계약
당사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부 계약
당사자(1)****

성명 생년월일
  

주소  

부 계약
당사자(2)****

성명 생년월일
  

주소  

    **  계계약약당당사사자자인인  예예술술인인이이  11인인일일  경경우우  주주  계계약약당당사사자자란란만만  작작성성  

  ****  동동  계계약약이이  정정한한  문문화화예예술술용용역역에에  대대한한  주주된된  역역할할을을  수수행행하하는는  예예술술인인을을  보보조조하하여여,,  해해당당  문문화화예예술술용용역역의의  

완완성성을을  위위해해  일일정정  부부분분의의  노노무무를를  제제공공하하는는  예예술술인인을을  총총칭칭함함

        ((주주  계계약약당당사사자자인인  예예술술인인의의  문문화화예예술술용용역역을을  보보조조하하는는  예예술술인인이이  있있는는  경경우우에에  작작성성하하며며,,  다다수수의의  

부부  계계약약당당사사자자가가  있있는는  경경우우  칸칸을을  추추가가하하여여  작작성성))

※ 사업주는 계약의 상대방인 예술인의 고용보험 가입 신고 등 피보험관리를 위해.

   동 계약의 당사자인 예술인과 복수의 문화예술용역이 포함된 일괄 계약을 체결하거나, 

   동 계약의 당사자인 예술인(주 계약당사자)의 용역 외에 이를 보조하는 예술인(부 계약당사자)의 

용역이 포함된 일괄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각 용역을 담당하는 예술인 또한 계약 당사자로 하는 계약을 각각 체결하여야 함

   (하나의 계약서 또는 계약 당사자인 예술인별 각각의 계약서 모두 가능)

★ 동 계약기간 중 부 계약당사자인 예술인(보조)이 새로이 추가되는 경우 등 계약 당사자의 변경 발생 시, 

사업주와 예술인(주)는 동 계약서를 갱신하여야 하며, 사업주는 갱신된 계약서에 따른 피보험관리(고용보험 

신고 등)를 고용보험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하여야 함

1. 계약기간

① 계약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  계계약약기기간간은은  계계약약  당당사사자자간간  협협의의를를  통통해해  계계약약에에  따따른른  업업무무··과과업업과과  직직접접적적으으로로  관관련련된된  

기기획획··분분석석,,  연연습습,,  자자료료수수집집  등등  실실질질적적인인  업업무무··과과업업  수수행행을을  위위해해  필필요요한한  사사전전  준준비비

기기간간을을  포포함함하하여여  정정함함

  **  예예술술인인인인  계계약약당당사사자자가가  다다수수일일  경경우우  각각각각의의  경경우우에에  대대해해  계계약약기기간간을을  달달리리하하여여  작작성성

  가. 주 계약당사자        년   월   일  ~    년   월   일

1. 예술인 고용보험을 위한 문화예술용역 관련 간이 계약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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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부 계약당사자(1)     년   월   일  ~    년   월   일

  다. 부 계약당사자(2)     년   월   일  ~    년   월   일

② 기타 사항:  

 ※ 계약기간의 변경 등에 관한 사항이 있을 경우 명시 

2. 계약대상
   (업무내용) 

① 업무․과업의 내용 : 

  ※ 예술인 계약당사자(주, 부)가 다수일 경우, 각 계약당사자별 내용 기재

② 기타:      

 ※ 업무수행에 관한 시간, 장소 등 특정이 필요할 경우 명시 

3. 계약금액

①①  계계약약금금액액  ::  ((총총                    ))원원

★ 고용보험법 상 예술인 고용보험의 보험료 및 실업급여(구직급여) 산정의 기준은 계약
금액 중 예술인의 노무제공(인건비성 금액으로 노무 제공을 위해 수반되는 식비, 
교통비, 소모성 재료비 등 운영비를 포함하여 산정)에 대한 계약금액을 기준으로 함

   따라서, 사업주의 고용보험 신고 등 관리를 위해서는 하나의 계약금액 설정(예: 문학 
및 만화분야의 저작권료, 인세, 출판대금 등, 미술분야의 일괄 용역대금 등)이 아닌 
노무제공 관련 비용과 노무제공과 관련없는 비용(기타비용 등)을 구분하여 계약금액을 기
재하여야 함

  가가..  주주  계계약약당당사사자자  ((                    ))원원  

  ①-1 노무제공에 대한 계약금액 (        )원

   ※ 노무제공에 따른 인건비(사례비 등)와 노무제공을 위한 운영비(식비, 교통비, 소모성 

재료비 등)를 포함한 금액임

   ※ 노무제공에 따라 창출되는 창작물에 관련된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 등은 별도의 계약

으로 정하여야 하며 동 양식이 정하는 계약금액으로 대체되지 않음을 유의

하시기 바랍니다.

  ①-2  기타비용 (        )원 

   ※ 노무제공을 위한 운영비와 관련이 없는 재료비(작품제작에 필요한 작품 소재 구입비 등), 

프로그램 등 기술사용료, 영화 분야의 출연료 이외의 ‘러닝 개런티’ 등 ‘노무제공에 

대한 계약금액’ 이외에 문화예술 분야별로 발생할 수 있는 관련 계약금액 등을 계약

금액에 포함하여 규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기재 

  나나..  부부  계계약약당당사사자자  11  ((                    ))원원     

   ※ 부 계약당사자가 없는 경우 작성하지 않음  

 ①-1 노무제공에 대한 계약금액 (        )원

   ※ 노무제공에 따른 인건비(사례비 등)와 노무제공을 위한 운영비(식비, 교통비, 소모성 

재료비 등)를 포함한 금액임

   ※ 노무제공에 따라 창출되는 창작물에 관련된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 등은 별도의 계약

으로 정하여야 하며 동 양식이 정하는 계약금액으로 대체되지 않음을 유의

하시기 바랍니다.

  ①-2  기타비용 (        )원 

   ※ 노무제공을 위한 운영비와 관련이 없는 재료비(작품제작에 필요한 작품 소재 구입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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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 등 기술사용료, 영화 분야의 출연료 이외의 ‘러닝 개런티’ 등 ‘노무제공에 

대한 계약금액’ 이외에 문화예술 분야별로 발생할 수 있는 관련 계약금액 등을 계약

금액에 포함하여 규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기재 

  다다..  부부  계계약약당당사사자자  22  ((                    ))원원       

 ①-1 노무제공에 대한 계약금액 (        )원

   ※ 노무제공에 따른 인건비(사례비 등)와 노무제공을 위한 운영비(식비, 교통비, 소모성 

재료비 등)를 포함한 금액임

   ※ 노무제공에 따라 창출되는 창작물에 관련된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 등은 별도의 계약

으로 정하여야 하며 동 양식이 정하는 계약금액으로 대체되지 않음을 유의

하시기 바랍니다.

  ①-2  기타비용 (        )원 

   ※ 노무제공을 위한 운영비와 관련이 없는 재료비(작품제작에 필요한 작품 소재 구입비 등), 

프로그램 등 기술사용료, 영화 분야의 출연료 이외의 ‘러닝 개런티’ 등 ‘노무제공에 

대한 계약금액’ 이외에 문화예술 분야별로 발생할 수 있는 관련 계약금액 등을 계약

금액에 포함하여 규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기재  

② 지급방식 : [    ] 현금으로 직접 지급  

              [    ] 예술인 명의 통장 입금(은행:      ,계좌번호:           )

③ 지급시기 : 선급금                  원(     년   월   일까지 지급)

              중도금                  원(     년   월   일까지 지급)

              잔금                    원(     년   월   일까지 지급)

             월 단위지급             원(매월     일까지 지급) 

④ 사업주는 관련 법령에 따라 원천징수할 세금 및 예술인 부담 고용보험료를 

공제한 후 지급한다.

⑤ 기타 사항 : 

4. 권리․의무

① 계약의 당사자는 대등한 입장에서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

하게 계약을 이행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이 계약을 체결하거나 종료(해지 포함)하는 경우 예술인에 대하여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 신고 등 「고용보험법」과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

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③ 당사자의 권리․의무에 관하여 별도로 정할 사항*은 다음에 명시한다. 

   예) 저작권 등 권리의 귀속, 수익의 배분, 위임, 책임면제, 자격의 확인, 보증, 보험, 

비밀유지 및 손해배상에 관한 사항 등

 (1) 사업주의 권리․의무 

                                                                 
 

 (2) 예술인의 권리․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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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계약의 갱신·

변경 및 해지

①  

 ※ 계약의 갱신·변경 및 해지에 관해 특정이 필요할 경우 명시 

6. 분쟁해결

① 이 계약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 또는 계약의 해석에 이견이 있는 경우 등 계약에 

관하여 발생하는 분쟁은 상호 협의하여 해결하도록 노력한다. 

② ①항에 따라 해결되지 않은 경우 예술 분야별 분쟁해결 절차 또는 법령에 정한 

절차에 따른 법원에서의 소송에 따라 해결한다.  

7. 계약의 효력
계약의 내용을 보충하거나 이 계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부속 

합의서를 작성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분야별 문체부 표준계약서 등을 참고할 수 있다.

 계약 당사자는 상기 계약 내용에 대해 합의하고 본 계약을 체결하며, 사업주는 양 당사자가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계약서를 예술인에게 교부 및 보관한다(예술인 복지법 제4조제2항, 제5조의2 이행). 

                                     년        월        일

사업주:                (서명 또는 인) 

예술인(주 계약당사자):               (서명 또는 인) 

예술인(부 계약당사자):               (서명 또는 인)

예술인(부 계약당사자):               (서명 또는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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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호의2서식] <신설 2021. 7. 1.>

[ ]고용보험보험관계 성립신고서(

[ ] 예술인 종사 사업장

)

[ ] 노무제공자 종사 사업장

[ ]산재보험보험관계 성립신고서(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종사 사업장)

※ 뒷쪽의 유의사항 및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5일

공
통

사업장

사업장관리번호  명칭 사업장 형태 [ ]법인 [ ]개인

소재지 우편번호(      )

우편물 수령지 우편번호(      ) 전자우편주소

전화번호                            (휴대전화) 팩스번호

업태 종목             (주생산품) 업종코드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환급(반환)

계좌 사전신고

은행명 계좌번호 [ ] 자동이체 계좌와 동일

예금주명 * 보험료 정산 등 환급(반환)금액 발생 시 지급될 계좌입니다.
  (지급 관련하여 통장사본 등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
(대표자)

성명 주민(외국인)등록번호        전화번호

주소

고용보험료
지원 신청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ㆍ제48조의2제8항제3호ㆍ제48조의3제6항제3호에 따
라 아래와 같이 고용보험료 지원을 신청합니다[근로자 수 10명 미만인 사업(장)만 해당합니다]. [  ] (신청시 괄호에 체
크)

고용보험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 수 피보험자 수 성립일

보험사무대행기관 (명칭) (번호)

주된
사업장

명 칭 사업자등록번호

우선지원대상기업 [ ]해당  [ ]비해당 관리번호

산재보험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수              
성립일 사업종류코드

사업의 형태  [ ] 계속  [ ] 기간이 정해져 있는 사업(사업기간:     -             )

성립신고일(가입신청일) 현재 산업재해발생여부 [ ] 있음   [ ] 없음

주된 사업장 여부  [ ]해당  [ ]비해당 주된 사업장 관리번호

원사업주 사업장관리번호 또는 사업개시번호
(사내하도급 수급사업주인 경우만 적습니다)

보험사무대행기관 (명칭) (번호)

주된
사업장

명 칭 사업자등록번호

우선지원대상기업 [ ]해당     [ ]비해당 관리번호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ㆍ제48조의2제8항제1호ㆍ제48조

의3제6항제1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

다.

  년       월       일
신고인(사용자ㆍ대표자)  (서명 또는 인)

[  ]보험사무대행기관  (서명 또는 인)

 근근로로복복지지공공단단  ○○○○지지역역본본부부((지지사사))장장 귀하

신고인
(신청인)
제출서류

 1. 통장 사본 1부(자동이체 신청의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수수료

없음직원
확인사항

 1. 사업자등록증

 2. 주민등록표 초본[신고인이 개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다만, 신고인이 직접 신고서를 제출하면서 신분증명서(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을 말합니다)를 제시하는 경우에는 그 신분증명서의 확인으로 주민등록표 초본의 확인을 갈음합니다.

 3.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신고인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2. 예술인 고용보험 신고 등 필요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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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직원이「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담당직원  
확인사항의 행정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고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작성방법

공통

사항

1. "사용자ㆍ대표자"란은 개인사업의 경우 개인사업주, 법인의 경우 대표자 인적사항을 적습니다.

2. "업태와 종목"란은 사업자등록증 상의 업태와 종목을 적습니다.

3. "환급(반환)계좌 사전신고"는 사업장 환급(반환)금 발생 시 지급받을 은행의 은행명, 계좌번호 등을 적습니다.

4. "자동이체신청"란의 예금주 주민등록번호는 계좌개설 시 주민등록번호로 등록되었으면 그 주민등록번호를, 사업자등록번호로 등록되었으면 

그 사업자등록번호를 적습니다(자동이체 신청 시 고용보험료의 처리 대상은 월별보험료가 해당되며 합산자동이체는 월납보험료를 합산 

출금합니다).

5. "전자고지 신청"란은 전자고지를 받으려는 방법에 해당하는 부분에 "[√]"표시를 하고, 전자우편이나 휴대전화를 선택한 경우에는 "수신처"에 

전자고지를 받으려는 정확한 전자우편주소 또는 휴대전화번호를 적으며, 전자문서교환시스템을 선택한 경우에는 "건강보험 Web EDI, 사회보험 

EDI"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적습니다.

고용

보험

※ 예술인 및 노무제공자가 종사하는 사업(장)은 이 서식을 이용하여 신고하고 근로자가 종사하는 사업(장)은 별지 제2호서식을 이용하여 별도 

신고합니다. 

1.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 수", "피보험자 수"란은 성립 또는 가입 사업 단위의 내용을 적습니다. 

2. "우선지원 대상기업"란은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우선지원 대상기업에 해당하는 기업"인지 여부를 적습니다.

3. "주된 사업장 관리번호"란은 주된 사업장의 보험관계가 이미 성립한 경우에만 적습니다. 

4. 제출된 서식만으로 사실 여부의 확인이 곤란한 경우 관련 서류의 보완 요구가 있을 수 있습니다.

산재

보험

※ "원사업주 사업장관리번호 또는 사업개시번호"란은 사내하도급 근로자 등을 고용하여 사내하도급을 수행하는 수급사업주가 원

사업주의 산재보험 사업장관리번호(원사업주가 일괄적용 사업장인 경우에는 원사업주의 사업개시번호)를 적습니다(건설업은 제외).

1. "사내하도급"이란 원사업주로부터 업무를 도급받거나 업무의 처리를 수탁한 사업주가 자신의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원사업주의 

사업장에서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2. "수급사업주"란 업무를 도급받거나 업무의 처리를 위탁받은 사업주를 말합니다.

3. "원사업주"란 업무를 도급하거나 업무의 처리를 위탁한 사업주를 말합니다. 수차의 도급에 의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최상위의 

원사업주를 말합니다.

4. "사내하도급 근로자 등"이란 수급사업주가 원사업주로부터 도급받거나 위탁 받은 일을 완성하거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고

용한 근로자나 특수형태종사근로자를 말합니다.

5. 원사업주가 다수 있는 경우에는 사내하도급 근로자 등이 가장 많은 사업장의 원사업주 원수급 사업장관리번호를 적습니다.

6. 제출된 서식만으로 사실 여부 확인이 어려우면 관련 서류의 보완 요구가 있을 수 있습니다(원사업주는 수급사업주에게 사업장관

리번호 제공에 협조해야 함).

고용보험료 지원 안내
 1.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인 피보험자에 대한 고용보험료 지원 대상 사업은 전년도의 월평균 근로자인 피보험자 수가 10명 

미만이거나 신청 직전 3개월 동안(지원신청일이 속한 연도로 한정하며, 보험관계성립일 이후 3개월이 지나지 않은 경우에

는 그 기간 동안) 연속하여 근로자인 피보험자 수가 10명 미만이고, 신청월 말일 기준으로 10명 미만이어야 합니다.

    ※ 지원 대상 사업 판단 시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를 제외한 근로자인 피보험자 수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 연금(고용)보험료를 지원받고 있는 해당 연도 중에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73조의2제2항,「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

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조제2항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유산ㆍ사산휴가,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

시간 단축을 실시 중인 근로자는 근로자 수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 법인사업은 법인단위로 10명 미만 여부를 판단하나, 공동주택관리사무소의 경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

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2항에 따라 관리사무소 현장별로 10명 미만 여부를 판단합니다.

 2. 신청 연도의 근로자 수가 3개월 연속 10명 이상인 경우 4개월째부터 해당 연도 말까지 고용보험료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3. 고용보험료 지원은 고용보험의 자격취득이 된 사람으로 한정하여 이루어지므로 현재까지 자격취득이 안 된 피보험자의 경

우 반드시 근로복지공단에 자격취득신고서(단기예술인 또는 단기노무제공자의 경우 노무제공내용확인신고서)를 제출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고관련 문의: 국번없이 1588-0075)

    ※ 노무제공자의 경우에는 월보수액 신고서를 제출한 달에 한하여 지원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하여 지원합니다. 

 4. 고용보험료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 신청 월부터 해당 연도 말까지 지원되며 매월 해당 월의 보험료가 납부기한 이내

에 모두 납부된 경우에만 보험료가 지원됩니다. 따라서 납부기한이 지나서 납부하거나 일부만 납부한 월에는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5. 고용보험료는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의 보수액 수준 등에 따라 사용자와 노무제공자의 고용보험료 부담분의 일부가 지원

됩니다. 다만,  노무제공자의 재산 및「소득세법」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종합소득이 보건복지부장관(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기준 이상에 해당할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며, 해당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의 지원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근로

복지공단은 해당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의 재산 및 종합소득자료를 수집하여 확인합니다.

 6. 고용보험료를 지원받고 있는 사업(장)에 신규로 자격을 취득한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가 있을 경우 고용보험료 지원신청

이 없어도 해당 가입자가 보험료 지원요건을 충족할 경우 고용보험료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7. 고용보험료 지원 대상 요건에 해당되지 않은 사실이 추후 확인된 경우에는 지원한 금액에 대해 국가가 환수할 수 있습니다.

 8. 근로복지공단에서 고용보험의 지원 여부를 확인하여 처리 결과를 통보합니다.

처리절차

신고서 작성 è 접수 및 확인 è 신고서 처리 è
사업장 해당(적용)

ㆍ보험관계 성립 확인통지
è 수령

신고인 근로복지공단 신고인



316   문화예술용역 운용지침서(가이드라인)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4호의2서식] <신설 2021. 7. 1.>

[ ]고용보험

보험관계 소멸신고서

(

[ ]예술인 종사 사업장

)

[ ]노무제공자 종사 사업장

[ ]산재보험 보험관계 소멸신고서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종사 사업장)

※ 뒤쪽의 유의사항 및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3일

사업장

사업장관리번호

명칭 전화번호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소재지

우편번호(              )

환급(반환)

계좌 

사전신고

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명 *보험료 정산 등 환급(반환)금액 발생 시 지급될 계좌입니다.
 (지급 관련하여 통장사본 등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보험사무
대행기관

(고용ㆍ산재)

명칭 번호

사용자

(대표자)

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ㆍ국내거소신고번호)

주소

우편번호(         )

전화번호(유선/이동전화)

신고사유

중복선택불가

   [  ]폐업     [  ]통폐합     [  ]사업 종료     [  ]그 밖의 사유

   [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특수형태근로종사자 없이 1년 경과

     ※ 마지막 자격 상실한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의 상실일부터 1년이 지난 날 부터 보험관계를 

소멸할 수 있습니다.

사유 발생일자

탈퇴(소멸) 후 우편물 수령지

우편번호(              )

(고용)노무제공자 수            명  (산재)특수형태근로종사자 수         명
소멸일

(고용)예술인 수                명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ㆍ제48조의2제8항제1호ㆍ제48조의3

제6항제1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제3항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가입자)  (서명 또는 인)

[  ]보험사무대행기관  (서명 또는 인)

  근근로로복복지지공공단단  ○○○○지지역역본본부부((지지사사))장장 귀하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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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인

제출서류
 없음

수수료

없음 담당 직원

 확인사항

1. 휴업ㆍ폐업사실 증명원(사업장이 휴업ㆍ폐업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2.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직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담당 직원 

확인사항 중 휴업ㆍ폐업사실 증명원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유의사항

1. 가입자가 있는 경우 가입자 자격상실 신고서를 같이 제출해야 합니다.

2. 일반 근로자 종사 사업장의 경우에는 별도 서식을 이용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기 바랍니다.

3. 제출된 서식만으로 사실 여부의 확인이 곤란한 경우 관련 서류의 보완 요구가 있을 수 있습니다.

4. 사업주는 사업의 폐지ㆍ종료 등으로 보험관계가 소멸한 경우에는 그 보험관계가 소멸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예술인 또는 노

무제공자에게 지급한 보수 총액 등(보수총액신고서)을 공단에 신고해야 합니다.

작성방법

공통사항

 1. "환급(반환)계좌 사전신고"는 사업장 환급(반환)금 발생 시 지급받을 은행의 은행명, 계좌번호 등을 적습니

다.

 2. 각 해당 신고 여부를 "[√]" 표시 하십시오.

 3."신고 사유"란은 해당 사유 한 가지만 표시한 후 사유 발생일을 적습니다.

 4. 신고인의 경우 반드시 사용자(대표자)의 서명 또는 날인이 있어야 합니다.

처리절차

신고서

 제출
è 접수 및 확인 è

신고서

처리
è

사업장 보험관계 

소멸 통지
è 수령

신고인 근로복지공단 신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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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3호의2서식] <신설 2021. 7. 1.>

[ ]고용보험 보험관계 변경신고서(

[ ]예술인 종사 사업장

)

[ ]노무제공자 종사 사업장

[ ]산재보험 보험관계 변경신고서(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종사 사업장 )

 ※ 뒤쪽의 유의사항 및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고인이 적지 않습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3일

사업(장)

사업장관리번호 전화번호(유선/이동전화)

명칭

소재지

보험사무
대행기관

명칭 번호

사용자(대

표자)

성명 주민(외국인)등록번호

사용자
(대표자/

공동대표자)

변경항목 변 경 일 변 경  전 변 경  후

성명

주민(외국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사업(장)

변경항목 변 경 일 변  경  내  용

명칭

전화번호

휴대전화

FAX번호

전자우편주소

소재지

우편물 수령지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종류(업종)

직종

사업의 기간

그 밖의 사항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가입자)  (서명 또는 인)

[  ]보험사무대행기관  (서명 또는 인)

  근근로로복복지지공공단단  지지역역본본부부((지지사사장장)) 귀하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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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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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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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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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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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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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

  (뒤쪽)

신고인

제출서류
 없음

수수료

없음 담당 직원

확인사항

1. 사업자등록증(사업장이 변경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2. 주민등록표 초본 사업주가 변경된 경우로서, 신고인이 개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다만, 

신고인이 직접 신고서를 제출하면서 신분증명서(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을 말합니다)를 

제시하는 경우에는 그 신분증명서의 확인으로 주민등록표 초본의 확인을 갈음합니다.

3.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신고인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직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담당 직원 

확인사항란의 제1호 및 제2호의 행정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고인이 직접 관련 서

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작성 방법

1. 사용자(대표자/공동대표자)의 성명 및 주민(외국인)등록번호는 개인사업의 경우 개인사업주, 법인의 경우 대표자 인적 사항

을 주민등록표 등본(외국인등록증 또는 국내거소신고증)상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또는 국내거소신고번

호)를 적습니다.

2. 사용자(대표자/공동대표자) 및 사업장의 변경내용에 해당되는 부분에 변경일자를 적습니다.

3. 변경 전 내용과 변경 후 내용을 적습니다.

   예) 명칭변경: ○○○주식회사(변경 전) → □□□□주식회사(변경 후)

4. "종류(업종)"란에는 해당 사업장의 사업내용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5. “직종”란에는 노무제공자 또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직종의 변경사항을 적습니다.

처리 절차

신고서 제출 è 접수 및 확인 è 신고서 처리 è
사업장 내용변경

확인 통지
è 수령

신고인 근로복지공단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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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
험
료
 부

과
구
분
" 
부
호
의
 
내
용

부
과

구
분

부
호

부
과

범
위

대
상

 종
사

자
산

재
보

험
고

용
보

험

산
재

보
험

임
금

채
권

부
담

금
실

업
급

여
고

용
안

정
직

업
능

력
개

발

5
1
 

O
O

x
x

0
9
.고

용
보

험
미

가
 외

국
인

근
로

자
 1

0
.월

6
0
시

간
 미

만
 근

로
자

1
1
.항

운
노

조
원

(임
금

채
권

부
담

금
 
부

과
대

상
) 

5
2

O
x

x
x

0
3
.현

장
실

습
생

(「
산

업
재

해
보

상
보

험
법

」
제

1
2
3
조

제
1
항

에
 
따

른
 

"고
용

노
동

부
장

관
이

 정
하

는
 현

장
실

습
생

")

1
3
.항

운
노

조
원

(임
금

채
권

부
담

금
 
소

송
승

소
)

5
4

O
x

O
O

2
2
.자

활
근

로
종

사
자

(「
국

민
기

초
생

활
보

장
법

」
 제

1
4
조

의
2
에

 

따
른

 급
여

의
 특

례
에

 해
당

하
는

 자
, 

차
상

위
계

층
, 

주
거

·의
료

·교

육
급

여
 
수

급
자

)

5
5

x
x

O
O

05
.국

가
기

관
에

서
 근

무
하

는
 청

원
경

찰

06
.「

선
원

법
」

 및
 「

어
선

원
 및

 어
선

 재
해

보
상

보
험

법
」

적
용

자

07
.해

외
파

견
자

 (
「

산
업

재
해

보
상

보
험

법
」

의
 적

용
을

 받
지

 않
는

 자
) 

5
6

x
x

O
x

0
1
.별

정
직

ㆍ
임

기
제

(일
반

, 
전

문
, 

시
간

선
택

제
, 

한
시

)공
무

원

1
6
.노

조
전

임
자

(노
동

조
합

 등
 금

품
 
지

급
) 

2
5
. 

예
술

인
, 

2
6
. 

노
무

제
공

자
 

2
8
. 

고
용

허
가

외
국

인
(당

연
적

용
대

상
 
중

 
실

급
 임

의
가

입
자

)

5
8

O
x

x
O

21
. 
자
활
근
로
종
사
자
(생

계
급
여
 수

급
자
)

6
0

O
O

x
O

27
. 
고
용
허
가
외
국
인
(당

연
적
용
대
상
)

2.
 ②

란
, 
⑤
란
, 

⑭
란
 및

 ⑯
란
의
 "
연
간
보
수
총
액
"은

 해
당
 연

도
에
 발

생
된
 보

수
총
액
을
 적

습
니
다
.

 *
 
근
로
자
의
 
연
간
보
수
총
액
:「

소
득
세
법
」
제
20
조
에
 
따
른
 
근
로
소
득
에
서
 
같
은
 
법
 
제
12
조
제
3호

에
 
따
른
 
비

과
세
 근

로
소
득
을
 뺀

 금
액
(연

말
정
산
에
 따

른
 갑

근
세
 원

천
징
수
 대

상
 근

로
소
득
과
 동

일
합
니
다
)

 *
 
예
술
인
·
노
무
제
공
자
의
 
연
간
보
수
총
액
: 

「
소
득
세
법
」
제
19
조
에
 
따
른
 
사
업
소
득
과
 
같
은
 
법
 
제
21
조
에
 
따
른
 

기
타
소
득
을
 더

한
 금

액
에
서
 같

은
 법

 제
12
조
제
2호

ㆍ
제
5호

에
 따

른
 비

과
세
소
득
과
 고

용
노
동
부
장
관
이
 정

하
여
 

고
시
하
는
 방

법
에
 따

라
 산

정
한
 필

요
경
비
를
 뺀

 금
액

 *
 
휴
업
ㆍ
휴
직
 
및
 
「
근
로
기
준
법
」
 
제
7
4조

에
 
따
른
 
보
호
휴
가
(
출
산
전
후
휴
가
 
또
는
 
유
산
ㆍ
사
산
 
휴
가
를
 

말
합
니
다
) 
중
의
 보

수
는
 고

용
보
험
 보

수
총
액
에
는
 포

함
시
키
고
, 
산
재
보
험
 보

수
총
액
에
서
는
 제

외
합
니
다
.

3.
 
③
,⑥

란
의
 "
월
평
균
보
수
" 
는
 아

래
 계

산
식
에
 따

라
 
산
정
하
여
 적

습
니
다
(이

미
 고

용
ㆍ
노
무
제
공
 

관
계
가
 종

료
되
어
 피

보
험
자
격
이
 상

실
된
 근

로
자
·
예
술
인
·
노
무
제
공
자
는
 적

지
 않

습
니
다
).
 

 *
 전

년
도
에
 근

로
등
을
 개

시
한
 종

사
자
: 
전
년
도
 보

수
총
액
 ÷

 전
년
도
 종

사
개
월
수

 *
 
해
당
 
보
험
연
도
에
 
근
로
등
을
 
개
시
한
 
종
사
자
: 

취
득
(고

용
)일

부
터
 
1년

간
(1
년
 
이
내
의
 
근
로
계
약

기
간
ㆍ
문
화
예
술
용
역
 
관
련
 
계
약
기
간
ㆍ
노
무
제
공
 
관
련
 
계
약
기
간
을
 
정
한
 
경
우
에
는
 
그
 
기
간
을
 
말

합
니
다
) 
지
급
하
기
로
 정

한
 보

수
총
액
 ÷

 해
당
 종

사
개
월
수

4.
 
④
란
의
"종

사
지
코
드
"는

 
신
고
연
도
 
마
지
막
 
날
(보

험
관
계
가
 
소
멸
된
 
사
업
장
의
 
경
우
에
는
 
소
멸
일
을
 

말
합
니
다
)에

 
근
로
자
ㆍ
예
술
인
ㆍ
노
무
제
공
자
가
 
실
제
로
 
종
사
하
고
 
있
는
 
사
업
장
의
 
우
편
번
호
를
 

적
습
니
다
.

 *
 
다
만
, 
기
간
이
 정

하
여
져
 있

는
 사

업
을
 영

위
하
는
 사

업
장
의
 근

로
자
ㆍ
예
술
인
ㆍ
노
무
제
공
자
는
 본

사
 

주
소
지
의
 우

편
번
호
를
 적

습
니
다
.

 *
 
사
업
주
별
 
사
업
장
 
리
스
트
는
 
고
용
ㆍ
산
재
보
험
 
토
탈
서
비
스
(t
ot
al
.k
co
mw
el
.o
r.
kr
) 

또
는
 
고
용

보
험
(w
ww
.e
i.
go
.k
r)
에
서
 조

회
할
 수

 있
습
니
다
.

5.
 
⑦
란
의
 
"일

용
근
로
자
 
보
수
총
액
"은

 
일
용
근
로
자
(1
개
월
 
미
만
 
동
안
 
고
용
되
는
 
근
로
자
),
 
단
기

예
술
인
 
또
는
 
단
기
노
무
제
공
자
들
의
 
연
간
 보

수
총
액
 합

계
액
을
 적

고
 ⑦
 _
_ 
1 
란
의
 
“
고
용
허
가
외
국

인
 
중
 
실
업
급
여
 
보
수
총
액
”
은
 
고
안
‧직

능
 
당
연
적
용
인
 
고
용
허
가
외
국
인
 
중
 
실
업
급
여
 
임
의
적
용
자

에
 대

한
 보

수
총
액
 합

계
액
을
 적

습
니
다
.

6.
 
⑧
란
의
 "
그
 
밖
의
 근

로
자
 
보
수
총
액
"은

 
월
 
60
시
간
 미

만
 
근
로
자
 및

 고
용
보
험
에
 
가
입
하
지
 
않
은
 

외
국
인
근
로
자
 
중
 
산
재
보
험
 
고
용
정
보
를
 
신
고
하
지
 
않
은
 
근
로
자
들
의
 
연
간
 
보
수
총
액
 
합
계
액
을

 
적
습
니
다
.

7.
 
⑩
란
의
 "
연
도
 중

 
산
재
보
험
 
업
종
변
경
 
사
업
장
의
 
기
간
별
 보

수
총
액
"은

 ⑨
번
의
 
합
계
금
액
을
 업

종
변
경
 

전
과
 후

를
 구

분
하
여
 적

습
니
다
(연

도
 중

 산
재
보
험
 업

종
변
경
이
 없

는
 경

우
에
는
 적

지
 않

습
니
다
).

8.
 
⑪
란
의
 "
매
월
 말

일
 현

재
 일

용
근
로
자
 및

 그
 밖

의
 근

로
자
수
"는

 매
월
 말

일
 현

재
 근

무
하
는
 일

용
근
로
자
 및

 그
 밖

의
 근

로
자
의
 수

를
 적

습
니
다
(해

당
자
가
 없

는
 경

우
에
는
 적

지
 않

습
니
다
).

9.
 
사
업
장
 
정
보
가
 
틀
린
 
경
우
 
"
보
험
관
계
 
변
경
신
고
서
",
 
근
로
자
ㆍ
예
술
인
ㆍ
노
무
제
공
자
/
특
수

형
태
근
로
종
사
자
의
 
고
용
정
보
가
 
틀
린
 
경
우
 
"피

보
험
자
․고

용
정
보
 
내
역
 
정
정
 
신
청
서
" 

또
는
 

"
특
수
형
태
근
로
종
사
자
 
입
ㆍ
이
직
 
등
 
정
보
 
정
정
신
청
서
",
 
신
고
가
 
누
락
된
 
근
로
자
ㆍ
예
술
인

ㆍ
노
무
제
공
자
를
 
추
가
 
신
고
하
는
 
경
우
 
"피

보
험
자
격
취
득
 
신
고
서
",
 
특
수
형
태
근
로
종
사
자
의
 

경
우
 산

재
보
험
 입

직
신
고
서
를
 별

도
 제

출
합
니
다
.

※
 
변
경
 및

 정
정
에
 필

요
한
 각

종
 서

식
은
 근

로
복
지
공
단
 홈

페
이
지
(w
ww
.k
co
mw
el
.o
r.
kr
)에

서
 다

운
로
드

하
고
, 
고
용
ㆍ
산
재
보
험
 토

탈
서
비
스
(t
ot
al
.k
co
mw
el
.o
r.
kr
)에

서
 전

자
신
고
가
 가

능
합
니
다
.

과
납
 
보
험
료

 선
납
 
충
당
 
또
는

 반
환
 
신
청
서

  
 과

납
된
 [
 ]

산
재
보

험
료
,
 [
 ]
고

용
보
험

료
가
 있

을
 경

우
 내

야
 할

 보
험
료

와
 그

 밖
의
 징

수
금
에
 충

당
하
여

 주
시
기

 바
랍
니

다
.

  
반

환
금
 입

금
 계

좌
  
(
  
  
  
  
  
  
  
  
)은

행
계
좌

번
호
:
 

예
금
주
:
 

「
고
용
보
험
 
및
 
산
업
재
해
보
상
보
험
의
 
보
험
료
징
수
 
등
에
 
관
한
 
법
률
 
시
행
령
」
 
제
31
조
제
2항

ㆍ
제
56
조
의
5제

6항
제
3호

ㆍ
제
56
조
의
6제

6항
제
3호

 
및
「
임
금
채
권
보
장
법
 
시
행
령
」
 

제
21
조
에
 따

라
 아

래
와
 같

이
 과

납
보
험
료
를
  
[ 
 ]
선
납
 충

당
  
[ 
 ]
 반

환
 신

청
합
니
다
.

  
  
  
  
년
  
  
  
  
 월

  
  
  
  
 일

  
  
  
  
  
  
  
  
  
  
  
 신

고
인
(사

업
주
) 

  
  
  
  
  
  
  
  
  
  
  
  
  
(서

명
 또

는
 인

)/
  
[ 
 ]
보
험
사
무
대
행
기
관

  
  
  
  
  
  
  
  
  
  
 (
서
명
 또

는
 인

)

근근
로로

복복
지지

공공
단단

    
○○

○○
지지

역역
본본

부부
((
지지

사사
))
장장

 귀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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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용

보
험
 
및
 
산
업

재
해
보

상
보
험

의
 보

험
료

징
수
 
등
에

 관
한
 법

률
 
시
행
규
칙
 
[별

지
 제

22
호
의
11
서
식
] 
<
개

정
 2

02
1
. 

7.
 1

.
>

고
용
ㆍ
산
재
보
험
 토

탈
서
비
스
(t
ot
al
.k
co
mw
el
.o
r.
kr
)에

서
도
 신

고
할
 수

 있
습
니
다
.

[
]
산
재
보
험

 
[
]
고
용
보
험
(

)
년
도
보
수
총
액
수
정
신
고
서

 
 

 (
앞
쪽

)

접
수

번
호

접
수

일
처

리
기

한
 
5일

 

관
 
리

 
번

 
호

사
업

장
명

대
표

자
산

재
업

종

사
업

장
소

재
지

전
화

번
호

팩
스

번
호

성
 명

주
민
(외

국
인
)

등
록

번
호

산
재

보
험

 
수

정
신

고
고

용
보

험
 
수

정
신

고

취
득
일

①
연
간
보
수
총
액
(원

)
②
월
평
균
보
수
(원

)
취
득
일

③
연
간
보
수
총
액
(원

)
④
월
평
균
보
수
(원

)

⑤
일

용
근

로
자

 
등

 
보

수
총

액
(
수

정
사

항
이

 
있

는
 

경
우

에
만

 
작

성
)

일
용

근
로

자

-
⑤
_1
. 
고
용
허
가
외
국
인
 중

 실
업
급
여
 보

수
총
액

(
※

수
정

사
항

이
 
있

는
 
경

우
에

만
 
작

성
)

단
기

예
술

인

단
기

노
무

제
공

자

-

⑥
그

 
밖

의
 
근

로
자

 
보

수
총

액
(
※

수
정

사
항

이
 있

는
 
경

우
에

만
 작

성
)

-
-

※
"
자

활
근

로
종

사
근

로
자

" 
및

 
노

동
조

합
 
등

으
로

부
터

 금
품

을
 
지

급
받

는
 
"
노

조
전

임
자

"
가

 
있

는
 경

우
에

 
해

당
근

로
자

는
 
뒷

면
 
⑩

번
란

에
 
작

성
합

니
다

.

⑦
년

도
 
중

 
산

재
보

험
 
업

종
변

경
 
사

업
장

 
기

간
별

 
보

수
총

액
 

 
 (

※
수

정
사

항
이

 있
는

 경
우

에
만

 
작

성
)

⑧
매

월
 말

일
 
현

재
 
일

용
근

로
자

 및
 그

 밖
의

 
근

로
자

 수
 (

※
수

정
사

항
이

 있
는

 경
우

에
만

 
작

성
)

구
분

업
종
변
경
 전

( 
  
. 
 .
  
~ 
  
. 
 .
  
)

업
종
변
경
 후

( 
  
. 
 .
  
~ 
  
. 
 .
  
)

구
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
월

11
월

12
월

사
업
장
보
수
총
액

(원
)

일
용
근
로
자
 및

 
그
밖
의
근
로
자
수
(명

)

  
「
고
용
보
험
 및

 산
업
재
해
보
상
보
험
의
 보

험
료
징
수
 등

에
 관

한
 법

률
」
 제

16
조
의
11
ㆍ
제
48
조
의
2제

8항
제
2호

 ㆍ
제
48
조
의
3제

6항
제
2호

 및
 같

은
 법

 시
행
규
칙
 제

16
조
의
9에

 따
라

 

위
와
 같

이
 우

리
 사

업
장
의
 보

수
총
액
을
 수

정
신
고
합
니
다
.

  
년

 
  
 
  
 
월

  
 
  
 
 일

신
고

인
(
사

용
자

ㆍ
대

표
자

)
 
  

 
  

 
  

 
  

 
  

 
  

 
  

 
(서

명
 
또
는
 인

) 
/
 [

 
 ]

 
보

험
사

무
대

행
기

관
 
 
  
 
  
 
  
 
  
 
  
 
  
 
  
 
  
 
  
 
  
 
  
(
서
명

 또
는

 인
)

근근
로로
복복

지지
공공
단단

  ○○
○○
지지
역역
본본

부부
((지지

사사
))장장

  귀
하

2
97
m
m×

21
0
mm
[
백
상

지
(8
0
g/
㎡

) 
또
는

 중
질

지
(
80
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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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술

인
 고

용
보

험
 관

련
 각

종
 서

식

(뒤
쪽

)

⑩
자

활
근

로
종

사
자

 
및

 
노

동
조

합
 
등

으
로

부
터

 금
품

을
 
지

급
받

는
 
노

조
전

임
자

 보
수

총
액

 수
정

신
고

서
(
※

 
수

정
대

상
 
근

로
자

만
 
작

성
)

관
리

번
호

사
업

장
명

사
업

장
소

재
지

성
명

주
민

(외
국

인
)등

록
번

호

산
재

보
험

 수
정

신
고

고
용

보
험

 수
정

신
고

취
득

일
①

연
간

보
수

총
액

(원
)

②
월

평
균

보
수

(원
)

취
득

일
③

연
간

보
수

총
액

(원
)

④
월

평
균

보
수

(원
)

실
업

급
여

고
용

안
정

 ㆍ
 직

업
능

력
개

발

  
※

 위
 ⑩

번
란
의
 고

용
보
험
 연

간
보
수
총
액
(③

번
란
)은

 실
업
급
여
와
 고

용
안
정
ㆍ
직
업
능
력
개
발
 중

 어
느
 한

 부
문
만
 적

용
될
 수

 있
으
므
로
 해

당
 부

문
을
 구

분
하
여
 적

습
니
다
.

  
※
 ‘

노
조
전
임
자
’
가
 년

도
 중

 노
조
에
 일

정
 기

간
만
을
 전

임
한
 경

우
 비

전
임
기
간
의
 보

수
총
액
도
 ⑩

번
란
에
 같

이
 적

습
니
다
.

작
성

방
법

1
.
수

정
대
상

 근
로

자
 
또
는

 예
술

인
,
 노

무
제

공
자
에

 대
해
서
만
 신

고
 

 ※
 산

재
보
험
 "
근
로
자
 고

용
신
고
" 
또
는
 고

용
보
험
 "
피
보
험
자
격
 취

득
신
고
"가

 누
락
된
 근

로
자
, 
예
술
인
 또

는
 노

무
제
공
자
를
 추

가
 신

고
할
 경

우
에
는
 피

보
험
(근

로
자
)자

격
취
득
 신

고
서
를
 별

도
 제

출

 (
근
로
자
 자

격
취
득
 신

고
서
 또

는
 피

보
험
자
격
 취

득
신
고
서
는
 근

로
복
지
공
단
 홈

페
이
지
(w
ww
.k
co
mw
el
.o
r.
kr
)에

서
 내

려
 받

거
나
 고

용
 ㆍ

 산
재
토
탈
서
비
스
(t
ot
al
.k
co
mw
el
.o
r.
kr
)에

서
 전

자
신
고
 가

능
)

2.
 ①

,③
란
의
 “

연
간
보
수
총
액
”
은
 해

당
 연

도
에
 발

생
된
 보

수
총
액
을
 적

습
니
다
.

  
①
 근

로
자
의
 경

우
  

  
* 
연
간
보
수
총
액
: 
「
소
득
세
법
」
 제

20
조
에
 따

른
 근

로
소
득
에
서
 같

은
 법

 제
12
조
제
3호

에
 따

른
 비

과
세
 근

로
소
득
을
 뺀

 금
액
(연

말
정
산
에
 따

른
 갑

근
세
 원

천
징
수
 대

상
 근

로
소
득
과
 동

일
)

  
* 
휴
업
ㆍ
휴
직
 및

 「
근
로
기
준
법
」
 제

74
조
에
 따

른
 보

호
휴
가
(출

산
전
후
 휴

가
 또

는
 유

산
ㆍ
사
산
휴
가
) 
중
의
 보

수
는
 고

용
보
험
 보

수
총
액
에
는
 포

함
하
고
, 
산
재
보
험
 보

수
총
액
에
서
는
 제

외

  
②
 예

술
인
 및

 노
무

제
공

자
의
 경

우
  

  
* 
연
간
보
수
총
액
: 
「

소
득

세
법
」

 
제

19
조
에

 
따

른
 
사
업
소
득
과
 
같
은
 
법
 
제
21

조
에
 
따
른
 
기
타
소
득
을
 
더
한
 
금
액
에
서
 
같
은
 
법
 
제
12
조
제
2호

ㆍ
제

5호
에
 
따
른

 
비

과
세
소

득
과
 
고

용
노
동

부
장
관

이
 
정

하
여

 
고

시

하
는

 방
법
에

 따
라

 산
정
한

 필
요

경
비

를
 뺀

 금
액

3.
 ②

,④
번
란
의
 “

월
평
균
보
수
”
는
 아

래
 계

산
식
에
 따

라
 산

정
[이

미
 상

실
(고

용
종
료
)된

 종
사
자
의
 월

평
균
보
수
란
은
 적

지
 않

습
니
다
]

  
* 
전
년
도
에
 근

로
 등

을
 개

시
한
 종

사
자
: 
전
년
도
 보

수
총
액
 ÷

 전
년
도
 종

사
개
월
수

  
* 
해

당
 
보

험
연

도
에
 
근
로

 등
을

 개
시
한

 
종
사

자
: 
취

득
(고

용
)
일
부
터
 1
년
간
(1
년
 이

내
의
 
근
로
계
약
기
간
ㆍ
문
화
예
술
용
역
 관

련
 
계
약
기
간
,
 노

무
제
공
 관

련
 계

약
기

간
을
 
정
한

 경
우

에
는

 
그
 
기
간

을
 말

합
니

다
) 

지
급
하

기
로
 
정
한

 보
수

총
액

 ÷
 해

당
 종

사
개

월
수

4.
 ⑤

란
의
 "
일
용
근
로
자
 보

수
총
액
"은

 일
용
근
로
자
, 
단
기
예
술
인
 또

는
 단

기
노
무
제
공
자
(계

약
의
 기

간
이
 1
개
월
 미

만
인
 근

로
자
)들

의
 연

간
보
수
총
액
 합

계
액
을
 적

습
니
다
(수

정
사
항
이
 없

는
 경

우
에
는
 적

지
 않

습
니
다
).

5.
 ⑤

_1
란
의
 “

고
용
허
가
외
국
인
 중

 실
업
급
여
보
수
”
는
 고

안
‧직

능
 당

연
적
용
인
 고

용
허
가
외
국
인
 중

 실
업
급
여
 임

의
적
용
자
에
 대

한
 보

수
를
 적

습
니
다
(수

정
사
항
이
 없

는
 경

우
에
는
 적

지
 않

습
니
다
).

6.
 ⑥

번
란

의
 
"그

 
밖
의

 
근
로

자
 
보

수
총
액

"은
 
월
 
60

시
간
 
미
만
 
근
로
자
 
및
 
고
용
보
험
에
 
가
입
하
지
 
않
은
 
외
국
인
근
로
자
 
중
 
산
재
보
험
 
고
용
정
보
를
 
신
고
하
지

 
않
은

 
근
로

자
들
의

 
연
간

 
보
수

총
액
 
합

계
액

을
 
적

습

니
다
(
수
정

사
항
이

 있
는

 경
우
에
만
 적

습
니
다
).

7.
 ⑦

번
란
의
 "
년
도
 중

 산
재
보
험
 업

종
변
경
 사

업
장
 기

간
별
 보

수
총
액
"은

 산
재
보
험
 사

업
장
 보

수
총
액
을
 업

종
변
경
 전

과
 후

를
 구

분
하
여
 적

습
니
다
(수

정
사
항
이
 없

는
 경

우
에
는
 적

지
 않

습
니
다
).

8.
 ⑧

번
란
의
 "
매
월
 말

 현
재
 일

용
근
로
자
 및

 그
 밖

의
 근

로
자
수
"는

 매
월
 말

 현
재
 근

무
하
는
 일

용
근
로
자
의
 수

 및
 그

 밖
의
 근

로
자
의
 수

를
 적

습
니
다
(수

정
사
항
이
 없

는
 경

우
에
는
 적

지
 않

습
니
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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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용
보
험
 및

 산
업
재
해
보
상
보
험
의
 
보
험
료
징
수
 등

에
 관

한
 
법
률
 시

행
규
칙
 [
별
지
 제

22
호
의
14
서
식
] 
<신

설
 
20

2
1.

 7
.
 1
.>

[
]
고
용
보
험
피
보
험
자
격
취
득
신
고
서
(

[
]
예
술
인

)

[
]
노
무
제
공
자

[
]
산
재
보
험

입
직
신
고
서
(
특
수
형
태
근
로
종
사
자
)

※
 뒤

쪽
의
 
유
의
사
항
 
및
 
작
성
방
법
을
 읽

고
 작

성
하
기
 바

라
며
, 
색
상
이
 어

두
운
 난

은
 신

고
인
이
 적

지
 
않
습
니
다
.
 

(
앞
쪽

)

접
수

번
호

접
수

일
처

리
기

간
5
일

사
업
장

사
업
장

관
리
번

호
명

칭
단
위
사

업
장
 
명
칭

영
업
소
 
명
칭

소
재
지

  
 
  
 
  
 
  
 
  
 
  
 
  

 
  
 
  
 
  
 
  
 
  
 
  
 
  
 
  
 
  
 
  
 
  
 
  
 
  
 
  
 
  
 
  
 
  
 
  
 
  
 
  
 
 우

편
번
호

( 
 
  
 
  
 
)

전
화
번

호
팩
스
번

호

보
험
사
무
 

대
행
기
관

번
호

명
칭

하
수
급
인

 관
리
번
호

(정
부

·
공

공
발

주
사

업
의

 
문

화
예

술
용

역
계

약
 사

업
 등

의
 
하

수
급

인
만

 해
당

함
)

공
통

고
용
보
험

산
재
보
험

연
번

성
명

주
민

등
록
번

호
(
외

국
인

등
록

번
호

)
직
종

부
호

자
격

취
득
일

국
적

체
류

자
격

월
(
평
균

)보
수
액

입
직
일

휴
대
전

화
해
당
 직

종
자
에
 한

하
여

 
아
래
 표

 *
 참

조
하
여
 번

호
 기

재

1

방
문

판
매

원
입

직
유

형

택
배

/
퀵

기
사

배
송

수
단

화
물

차
주

건
설

기
계

종
류

2

방
문

판
매

원
입

직
유

형

택
배

/
퀵

기
사

배
송

수
단

화
물

차
주

건
설

기
계

종
류

*
 

직
종
별

추
가

입
력

번
호

방
문
판
매
원

입
직
유
형

①
 월

 기
준
 소

득
ㆍ
일
수
 이

상
  
②
 사

업
주
의
 특

수
형
태
근
로
종
사
자
 인

정
 신

고

택
배
기
사
 및

 퀵
서
비
스
기
사

배
송
수
단

①
 화

물
자
동
차
 ②

 승
용
ㆍ
승
합
자
동
차
 ③

 이
륜
자
동
차
 ④

 도
보
ㆍ
자
전
거
ㆍ
지
하
철
 ⑤

기
타

화
물
차
주

①
 일

반
형
 화

물
자
동
차
(5
톤
 미

만
) 
 ②

 일
반
형
 화

물
자
동
차
(5
톤
 이

상
) 
③
 특

수
용
도
형
 화

물
자
동
차
(피

견
인
형
 제

외
) 
④
 견

인
형
 화

물
자
동
차
(피

견
인
형
 포

함
)

건
설
기
계
조
종
사

기
계
종
류

①
 불

도
저
  
②
 굴

삭
기
  
③
 로

더
  
④
 지

게
차
  
⑤
 스

크
레
이
퍼
  
⑥
 덤

프
트
럭
  
⑦
 기

중
기
  
⑧
 모

터
그
레
이
더
  
⑨
 롤

러
  
⑩
 노

상
안
정
기
  
⑪
 콘

크
리
트
뱃
칭

플
랜
트
  
⑫
 콘

크
리
트
피
니
셔
  
⑬
 콘

크
리
트
살
포
기
  
⑭
 콘

크
리
트
 펌

프
  
⑮
 아

스
팔
트
믹
싱
플
랜
트
  

⑯ 
아
스
팔
트
피
니
셔
  

⑰ 
아
스
팔
트
살
포
기
  

⑱ 
골
재
살
포

기
  

⑲ 
쇄
석
기
  

⑳ 
공
기
압
축
기
  

㉑ 
천
공
기
  

㉒ 
항
타
 및

 항
발
기
  

㉓ 
자
갈
채
취
기
  

㉔ 
준
설
선
  

㉕ 
특
수
건
설
기
계
  

㉖ 
타
워
크
레
인
  

㉗ 
콘
크
리
트
믹
서
트
럭

  

「
고
용
보
험
법
」
 제

15
조
 및

 같
은
 법

 시
행
령
 제

7조
, 
「
산
업
재
해
보
상
보
험
법

｣ 
제
12
5조

제
3항

 및
 같

은
 법

 시
행
령
 제

12
6조

에
 따

라
 위

와
 같

이
 자

격
취

득
·
입

직
을
 
신
고

합
니
다

.

  
년

  
 
  
 
 월

  
  
 
  
일

신
고
인

(사
용

자
ㆍ

대
표

자
)

 
(서

명
 
또
는
 인

)
[
 
 ]
보
험

사
무
대

행
기
관

 
(서

명
 
또
는
 인

)

  
근근

로로
복복
지지

공공
단단
  ○○

○○
지지
역역

본본
부부
((
지지
사사
))
장장
 귀

하

29
7m
m×

2
10
m
m[
백
상
지
(
80
g
/㎡

) 
또
는
 중

질
지
(8
0g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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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술

인
 고

용
보

험
 관

련
 각

종
 서

식

  (
뒤
쪽
)

 

유
의
사

항

 앞
쪽
의
 
신
고
사
항
을
 
신
고
하
지
 
않
거
나
(기

한
 
내
에
 
신
고
하
지
 
않
은
 
경
우
 
포
함
)
 
거
짓
으
로
 
신
고
한
 
경
우
 
「
고
용
보
험
법
」
 
제
11
8
조
제
1항

제
1
호
 
또
는
「
고
용
보
험
 
및
 
산
업
재
해
보
상
보
험
의
 

보
험
료
징
수
 
등
에
 
관
한
 
법
률
」
 
제
5
0조

제
1
항
제
1
호
에
 
따
라
 
3
0
0만

원
 
이
하
 
또
는
「
산
업
재
해
보
상
보
험
법
」
 
제
12
9
조
제
2항

제
5
호
에
 
따
라
 
10
0
만
원
 
이
하
의
 
과
태
료
가
 
부
과
될
 
수
 
있
으
며
,
 

거
짓
 
신
고
 등

으
로
 실

업
급
여
를
 
부
정
하
게
 받

은
 경

우
 
사
업
주
도
 연

대
하
여
 책

임
지
고
 
형
사
처
벌
을
 받

을
 수

 
있
습
니
다
.

작
성
방

법

공
통

 1
. 
성
명
 및

 주
민
등
록
번
호
(외

국
인
등
록
번
호
)란

에
는
 
주
민
등
록
표
(외

국
인
등
록
증
)
상
의
 성

명
 및

 주
민
등
록
번
호
(외

국
인
등
록
번
호
)를

 적
습
니
다
.

 2
. 
직
종
부
호
란
에
는
 아

래
 직

종
현
황
을
 
참
고
하
여
 
적
습
니
다
.
 

 고
용
보
험

 1
. 
고
용
보
험
 당

연
적
용
대
상
인
 가

입
자
(
노
무
제
공
자
, 
예
술
인
)의

 취
득
 
여
부
에
 대

해
 
해
당
되
는
 
“
[ 
]”

에
 “

√
”
 표

시
를
 
합
니
다
.

 2
. 
자
격
취
득
일
란
에
는
 해

당
 
사
업
장
의
 
노
무
제
공
계
약
에
 
따
른
 노

무
제
공
 개

시
일
을
 적

습
니
다
. 

 3
. 
외
국
인
의
 경

우
에
는
 국

적
 및

 체
류
자
격
(외

국
인
등
록
증
에
 적

은
 
내
역
)을

 적
습
니
다
.

 4
. 
월
(평

균
)보

수
액
란
에
는
 예

술
인
의
 경

우
 “

월
평
균
보
수
액
”
(노

무
제
공
 
개
시
 이

후
 1
년
 간

 지
급
이
 
예
상
되
는
 
보
수
총
액
을
 예

상
 종

사
개
월
수
로
 나

눈
 금

액
)
을
,
 노

무
제
공
자
의
 경

우

  
 “

월
보
수
액
”
(노

무
제
공
월
에
 
실
제
 지

급
된
 
보
수
액
 또

는
 
노
무
제
공
개
시
 이

후
 
월
별
로
 지

급
이
 예

상
되
는
 보

수
액
)
을
 
적
습
니
다
.

  
 

예
술
인
 
또
는
 
노
무
제
공
자
의
 
보
수
액
:
 
「
소
득
세
법
」
 
제
19
조
에
 
따
른
 
사
업
소
득
과
 
같
은
 
법
 
제
2
1조

에
 
따
른
 
기
타
소
득
을
 
더
한
 
금
액
에
서
 
같
은
 
법
 
제
1
2조

제
2
호
ㆍ
제
5호

에
 
따
른
 

비
과
세
소
득
과
 고

용
노
동
부
장
관
이
 
정
하
여
 고

시
하
는
 방

법
에
 따

라
 산

정
한
 필

요
경
비
를
 뺀

 금
액

 5
. 

노
무
제
공
자
의
 
경
우
 
별
도
 
서
식
인
 
고
용
보
험
 
노
무
제
공
자
 
월
평
균
보
수
 
통
보
서
(「

고
용
보
험
 
및
 
산
업
재
해
보
상
보
험
의
 
보
험
료
징
수
 
등
에
 
관
한
 
법
률
 
시
행
규
칙
」
 
별
지
 
제
22
호
의
12
서

식
)
를
 
작
성
하
여
 
취
득
일
이
 
속
한
 달

의
 다

음
 
달
 
말
일
까
지
 
월
평
균
보
수
를
 통

보
하
기
 바

랍
니
다
. 
 
 

산
재
보
험

 1
. 
입
직
일
란
에
는
 
해
당
 사

업
장
의
 노

무
제
공
 개

시
일
을
 적

습
니
다
. 

 2
. 
방
문
판
매
원
 입

직
유
형
란
은
 직

종
이
 
“
방
문
판
매
원
”
인
 경

우
에
만
 작

성
하
며
 해

당
되
는
 번

호
를
 
골
라
 적

습
니
다
.

 3
. 
배
송
수
단
란
은
 
직
종
이
 “

택
배
기
사
”
, 
“
퀵
서
비
스
기
사
”
, 
“
화
물
차
주
”
인
 
경
우
에
만
 
작
성
하
며
 
해
당
되
는
 
번
호
를
 골

라
 
적
습
니
다
. 

 4
. 
건
설
기
계
종
류
란
은
 타

인
을
 사

용
하
지
 않

고
 앞

쪽
 하

단
에
 명

시
된
 건

설
기
계
를
 직

접
 운

전
하
는
 건

설
기
계
조
종
사
의
 경

우
만
 해

당
 건

설
기
계
의
 번

호
를
 골

라
 적

습
니
다
.
 

직
종
 
부
호

예
술
인

44
1 
(
창
작
)문

학
  
4
42
 
(창

작
)
미
술
  
44
3
 (
창
작
)사

진

44
4 
(
창
작
)건

축
  
4
45
 
(창

작
)
음
악
  
44
6
 (
창
작
)국

악

44
7 
(
창
작
)무

용
  
4
48
 
(창

작
)
연
극
  
44
9
 (
창
작
)영

화

45
0 
(
창
작
)연

예
  
4
51
 
(창

작
)
만
화
  
45
2
 (
창
작
)기

타

4
61
 
(실

연
)
문
학
  
46
2
 (
실
연
)미

술
 
 4
6
3 
(
실
연
)사

진

4
64
 
(실

연
)
건
축
  
46
5
 (
실
연
)음

악
 
 4
6
6 
(
실
연
)국

악

4
67
 
(실

연
)
무
용
  
46
8
 (
실
연
)연

극
 
 4
6
9 
(
실
연
)영

화

4
70
 
(실

연
)
연
예
  
47
1
 (
실
연
)만

화
 
 4
7
2 
(
실
연
)기

타

48
1 
(
기
술
지
원
)
문
학
  
48
2
 (
기
술
지
원
)미

술
  
4
83
 
(기

술
지
원
)사

진

48
4 
(
기
술
지
원
)
건
축
  
48
5
 (
기
술
지
원
)음

악
  
4
86
 
(기

술
지
원
)국

악
 

48
7 
(
기
술
지
원
)
무
용
  
48
8
 (
기
술
지
원
)연

극
  
4
89
 
(기

술
지
원
)영

화

49
0 
(
기
술
지
원
)
연
예
  
49
1
 (
기
술
지
원
)만

화
  
4
92
 
(기

술
지
원
)기

타

노
무
제
공
자
/

특
수
형
태
근
로
종
사
자

94
1 
보
험
설
계
사
(생

명
보
험
사
 
소
속
)

94
2 
보
험
설
계
사
(생

명
보
험
사
 
외
 
소
속
)

94
3 
학
습
지
방
문
강
사
ㆍ
교
육
교
구
강
사

94
4 
택
배
기
사
 

94
5 
대
출
모
집
인
(여

신
금
융
기
관
 소

속
)

94
6 
대
출
모
집
인
(대

출
모
집
법
인
 소

속
)

94
7 
신
용
카
드
회
원
모
집
인

9
48
 
방
문
판
매
원
ㆍ
후
원
방
문
판
매
원

9
49
 
대
여
제
품
방
문
점
검
원
 

9
50
 
가
전
제
품
배
송
기
사

9
51
 
방
과
후
강
사

9
52
 
건
설
기
계
조
종
사

9
53
 
화
물
차
주
(
시
멘
트
 운

송
)

9
54
 
화
물
차
주
(
철
강
재
 운

송
)

95
5 
화
물
차
주
(위

험
물
질
 운

송
)

95
6 
화
물
차
주
(수

출
입
컨
테
이
너
)

95
7 
퀵
서
비
스
기
사
(
특
수
형
태
근
로
종
사
자
)

95
8 
대
리
운
전
기
사
(
특
수
형
태
근
로
종
사
자
)

95
9 
골
프
장
캐
디
(특

수
형
태
근
로
종
사
자
)

96
0 
소
프
트
웨
어
기
술
자

처
리
절

차

신
고
서
 작

성
è

접
수
 
및
 
확
인

è
신
고
서
 처

리
è

처
리
결
과
 통

지
è

수
령

신
고
인

근
로
복
지
공
단
 

신
고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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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용
보
험
 및

 산
업
재
해
보
상
보
험
의
 
보
험
료
징
수
 등

에
 관

한
 
법
률
 시

행
규
칙
 [
별
지
 제

22
호
의
15
서
식
] 
<신

설
 
20

2
1.

 7
.
 1
.>

[
]
고
용
보
험

피
보
험
자
격
상
실
신
고
서
(

[
]
예
술
인

)

[
]
노
무
제
공
자

[
]
산
재
보
험

이
직
신
고
서
(
특
수
형
태
근
로
종
사
자
)

※
 뒤

쪽
의
 
유
의
사
항
 
및
 
작
성
방
법
을
 읽

고
 작

성
하
기
 바

라
며
, 
[ 
]
에
는
 해

당
되
는
 곳

에
 √

표
를
 합

니
다
.

(앞
쪽

)

접
수
번

호
접
수

일
처
리

기
간

5일

사
업
장

사
업

장
관
리

번
호

명
칭

단
위
사

업
장
 
명
칭

영
업
소
 
명
칭

소
재

지
 
  
 
  
 
  
 
  
 
  
 
  

 
  

 
  
 
  
 
  
 
  
 
  
 
  
 
  
 
  
 
  
 
  
 
  
 
  
 
  
 
  
 
  
 
  

 
  
 
  
 
  
 
  
 
우
편
번

호
(
  
 
  

 
  
)

전
화

번
호

팩
스
번

호

보
험

사
무
 

대
행

기
관

번
호

명
칭

하
수
급
인
 관

리
번
호
(정

부
·
공
공
발
주
사
업
의
 문

화
예
술
용
역
계
약
 사

업
 등

의
 하

수
급
인
만
 해

당
함
)

공
통

고
용
보

험
산
재

보
험

연
번

성
명

주
민

등
록
번

호
(외

국
인
등
록
번
호
)

자
격

상
실
일

상
실

코
드

상
실

사
유

예
술
인

 
보
수

총
액

노
무

제
공
자

 
월
보
수

액
이
직
일

휴
대
전
화
번
호

이
직
사

유
[
√
]
 

공
통

퀵
서

비
스
/

대
리

운
전
기

사
만
 

작
성

해
당
 

연
도

전
년

도
해

당
 
월

전
월

1
[
 ]
계
약

종
료

[
 ]
사
업
의
 폐

업
ㆍ
휴
업

[
 ]
기
타

( 
  
  
  
  
)

[
 ]
전
속

성
 
없
음

2

[
 ]
계
약

종
료

[
 
]사

업
의
 
폐
업
ㆍ
휴

업 [
 ]
기
타

( 
  
  
  
  
)

[
 ]
전
속

성
 
없
음

3
[
 ]
계
약

종
료

[
 ]
사
업
의
 폐

업
ㆍ
휴
업

[
 ]
기
타

( 
  
  
  
  
)

[
 ]
전
속

성
 
없
음

「
고
용
보
험
법
」
 
제
15
조
 
및
 
같
은
 
법
 
시
행
령
 
제
7조

, 
「
산
업
재
해
보
상
보
험
법

｣ 
제
12
5조

 
제
3항

 
및
 
같
은
 
법
 
시
행
령
 
제
12
6조

에
 
따
라
 
위
와
 
같
이
 
자

격
상
실

·
이
직

을
 

신
고
합
니

다
.

 
 
년
 
  
 
  
 
월

 
  
 
  
 
일

신
고

인
(
사
용
자

ㆍ
대
표

자
)

 
(서

명
 
또
는
 
인
)

[
  
]
보
험
사

무
대
행

기
관

 
(
서
명
 
또
는

 인
)

 
 
근근

로로
복복

지지
공공

단단
  ○○

○○
지지

역역
본본

부부
((지지

사사
))장장

 귀
하

29
7m
m×

2
10
m
m[
백
상
지
(
80
g
/㎡

) 
또
는
 중

질
지
(8
0g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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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술

인
 고

용
보

험
 관

련
 각

종
 서

식

(
뒤
쪽
)

유
의

사
항

 1
.
 
앞
쪽
의
 
신
고
사
항
을
 
신
고
하
지
 
않
거
나
(기

한
 내

에
 
신
고
하
지
 않

은
 경

우
 포

함
) 
거
짓
으
로
 
신
고
한
 경

우
「
「
고
용
보
험
법
」
 
제
11
8조

제
1
항
제
1호

 
또
는
「
고
용
보
험
 
및
 
산
업
재
해
보
상
보
험
의
 
보
험
료
징
수
 
등
에
 
관

한
 법

률
」
 
제
50
조
제
1항

제
1
호
에
 
따
라
 
30
0
만
원
 
이
하
 
또
는
「
산
업
재
해
보
상
보
험
법
」
 
제
12
9
조
제
2항

제
5호

에
 
따
라
 
10
0만

원
 
이
하
의
 
과
태
료
가
 
부
과
될
 
수
 
있
으
며
, 
거
짓
 
신
고
 
등
으
로
 
실
업
급
여
를
 
부
정
하
게
 

받
은
 
경
우
 사

업
주
도
 연

대
하
여
 책

임
지
고
 형

사
처
벌
을
 받

을
 
수
 
있
습
니
다
.
 

 2
.
 고

용
보
험
의
 
실
업
급
여
를
 지

급
 받

을
 
수
 
있
는
 기

간
은
 
이
직
(노

무
제
공
 종

료
)일

의
 
다
음
 날

부
터
 
12
개
월
입
니
다
.

작
성
방

법

공
통

 
성
명
 및

 주
민
등
록
번
호
(
외
국
인
등
록
번
호
)
란
에
는
 주

민
등
록
표
(
외
국
인
등
록
증
)상

의
 
성
명
 및

 주
민
등
록
번
호
(
외
국
인
등
록
번
호
)
를
 
적
습
니
다
.

고
용
보
험

 
1.
 
“
자
격
상
실
일

”
란
에
는
 자

격
상
실
 사

유
(해

당
 
사
업
장
에
서
의
 이

직
 
또
는
 노

무
제
공
 종

료
, 
사
망
 등

)가
 발

생
한
 날

의
 다

음
 
날
을
 적

습
니
다
. 

 
  
※
 (
예
시
) 
노
무
제
공
 
종
료
일
/상

실
일
: 
1월

31
일
/2
월
1
일
,
 1
월
30
일
/
1월

31
일
, 
- 
사
망
일
/
상
실
일
: 
2
월
1
일
/
2월

2일

 
  
※
 노

무
제
공
자
의
 
월
보
수
액
이
 기

준
보
수
 미

만
일
 
경
우
 상

실
일
은
 변

동
될
 
수
 
있
습
니
다
.
 

 
2.

“
상
실
사
유

”
 란

에
는
 반

드
시
 
구
체
적
 사

유
를
 구

분
코
드
와
 함

께
 
적
습
니
다
.
 

 
【
상
실
(이

직
)
사
유
 코

드
】

 
  
◈
 자

진
이
직
 :

 1
1
. 
개
인
사
정
으
로
 
인
한
 자

진
이
직
, 
12
.
 사

업
장
 이

전
, 
노
무
제
공
조
건
 
변
동
, 
보
수
 체

불
, 
계
약
 변

동
 
등
으
로
 자

진
이
직

 
  
◈
 사

업
장
 
사
정
과
 피

보
험
자
(예

술
인
, 
노
무
제
공
자
)의

 귀
책
사
유
에
 의

한
 
이
직
 :

 2
2
. 
폐
업
ㆍ
도
산
  
2
3.
 
경
영
상
 필

요
 
및
 
회
사
불
황
으
로
 인

한
 
인
원
감
축
 
등
에
 따

른
 이

직
(
계
약
해
지
 
포
함
) 

 
  
 
  
2
6.
 
피
보
험
자
(
예
술
인
, 
노
무
제
공
자
)의

 귀
책
사
유
에
 
의
한
 계

약
해
지

 
  
◈
 기

간
만
료
에
 의

한
 
이
직
 :

 3
2
. 
계
약
기
간
 만

료
, 
사
업
(공

사
)
 종

료

 
  
◈
 기

타
 :
 
41
.
 고

용
보
험
 비

적
용
 4

3.
 
노
무
제
공
자
 월

보
수
액
의
 소

득
기
준
 미

충
족

 
3.
 
“
예
술
인
 
보
수
총
액

”
란
의
 
“
해
당
 
연
도

”
란
에
는
 
이
직
일
이
 
속
하
는
 
연
도
의
 
사
업
장
에
서
 
발
생
된
 
연
간
보
수
 
총
액
을
 
적
되
, 

“
전
년
도

”
 
란
은
 
보
수
총
액
신
고
를
 
하
지
 
않
은
 
경
우
만
 
적
습
니

다
.

 
4.
 
“
노
무
제
공
자
 
월
보
수
액

”
 란

의
 
“
해
당
 
월

”
 란

에
는
 
상
실
일
이
 
속
하
는
 
월
(
이
하
 
“
상
실
월

”
이
라
 합

니
다
)의

 
월
보
수
액
을
 
적
고
,
 
“
전
월

”
 란

은
 
상
실
 
월
의
 
직
전
 
월
(이

하
 
“
상
실
전
월

”
이

라
 합

니
다
)의

 월
보
수
액
을
 
신
고
하
지
 
않
은
 경

우
 적

습
니
다
.

 
  
※

 
상
실

 
월

 
및

 
상

실
 
전

월
 
외
에
도

 
피

보
험
 
취
득

기
간
 
중
 
보
수
액

을
 
미
신
고

한
 
월
이
 
있
는
 
경
우

, 
별
도

 
서

식
인
 
고
용
보

험
 
노
무
제

공
자
 
월
평

균
보
수

 
통

보
서
(
「
고

용
보
험

 
및
 
산
업

재
해
보

상

보
험
의
 
보
험

료
징
수

 등
에
 
관
한
 
법
률

 시
행
규
칙

」
 
별
지
 
제
2
2
호
의
1
2
서
식
)
를
 
작
성

하
여
 
미
신

고
한
 
각
 
월
에

 대
한
 
월
평
균

보
수
를

 통
보
하
기

 바
랍
니
다

.

 
  
 
 

예
술
인
 
또
는
 
노
무
제
공
자
의
 
보
수
액
: 

「
소
득
세
법
」
 
제
19
조
에
 
따
른
 
사
업
소
득
과
 
같
은
 
법
 
제
21
조
에
 
따
른
 
기
타
소
득
을
 
더
한
 
금
액
에
서
 
같
은
 
법
 
제
1
2조

제
2
호
ㆍ
제
5호

에
 
따
른
 

비
과
세
소
득
과
 고

용
노
동
부
장
관
이
 정

하
여
 고

시
하
는
 방

법
에
 
따
라
 산

정
한
 
필
요
경
비
를
 뺀

 금
액

산
재
보
험

 
1.

“
이
직
일

”
 란

에
는
 
노
무
제
공
 
마
지
막
 날

을
 
적
습
니
다
.

 2
.“

이
직
사
유

”
란
에
는
 해

당
하
는
 노

무
제
공
 종

료
 
사
유
의
 [
 
 ]
에
 “

√
”
 
표
시
를
 합

니
다
.

 
3.
 
전
속
성
이
 
없
는
 퀵

서
비
스
/대

리
운
전
기
사
의
 경

우
 “

[ 
 ]
전
속
성
 
없
음

”
 에

 “
√

”
  
표
시
를
 합

니
다
.

처
리

절
차

신
고
서
 
작
성

è
접
수
 및

 확
인

è
신
고
서
 처

리
è

자
격
상
실
 및

 확
인
 통

지
è

수
령

신
고
인

근
로
복
지
공
단
 

신
고
인



328   문화예술용역 운용지침서(가이드라인)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2호의16서식] <신설 2021. 7. 1.>

[ ]고용보험

노무제공내용

확인신고서

(

[ ]단기 예술인

)

( 년 월분)

[ ]단기 노무제공자

[ ]산재보험 입ㆍㆍ이직신고서(건설기계특수형태근로종사자)

※ 뒤쪽의 유의사항 및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고인이 적지 않습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7일

공통

사업장

사업장관리번호 명칭

사업자등록번호 하수급인관리번호(정부·공공발주사업의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 사
업 등의하수급인만 해당함)

유기사업명

소재지  보험사무대행기관 번호 보험사무대행기관 명칭

전화번호 (유선)                    (휴대전화) 팩스번호

성명

주민(외국인)등록번호 - - - -

국적 체류자격        

직종 부호         

산
재

건설기계번호         

휴대전화번호

사업자등록번호

노무제공일자
("o"표시)

1 2 3 4 5 1 2 3 4 5 1 2 3 4 5 1 2 3 4 5

6 7 8 9 10 6 7 8 9 10 6 7 8 9 10 6 7 8 9 10

11 12 13 14 15 11 12 13 14 15 11 12 13 14 15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16 17 18 19 20 16 17 18 19 20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1 22 23 24 25 21 22 23 24 25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26 27 28 29 30 26 27 28 29 30 26 27 28 29 30

31 31 31 31

일 일 일 일

보수총액 원 원 원 원

이직사유 코드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6제2항ㆍ제104조의12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5조의3제2항ㆍ

제125조의9제2항 및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6조의7

제2항제2호에 따라 위와 같이 확인하여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사용자ㆍ대표자)  (서명 또는 인)

[  ]보험사무대행기관  (서명 또는 인)

 근근로로복복지지공공단단  ○○○○지지역역본본부부((지지사사))장장 귀하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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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술

인
 고

용
보

험
 관

련
 각

종
 서

식

(뒤쪽)

유의사항

1. 이 서식은 단기예술인(예술인 중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이 1개월 미만인 사람) 또는 단기노무제공자(노무제공자 중 노무제공

계약이 1개월 미만인 사람)의 고용보험과 노무제공계약이 1개월 미만인 건설기계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부과고지사업장 종사자에 한함)을 적용을 위한 서식입니다.

2. 자진신고사업장(건설업 및 벌목업)에 종사하는 건설기계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산재보험 적용을 위해 별도 서식인 건설업 및 

벌목업 사업장 종사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산재보험 입·이직 신고서를 추가로 제출해야 합니다. 

3. 앞쪽의 신고사항을 신고하지 않거나(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은 경우 포함)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고용보험법」 제118조제1항

제1호 또는「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제1항제1호에 따라 300만원 이하 또는「산

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9조제2항제5호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거짓 신고 등으로 실업급여를 부정

하게 받은 경우 사업주도 연대하여 책임질 수 있습니다.

작성방법

 1. "하수급인 관리번호"는「고용보험법」 제77조의2제3항에 따라 국가·지자체·공공기관이 발주한 문화예술용역 관련 사업의 발

주자 또는 원수급이 제출한 고용보험 하수급인명세서에 따라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부여받은 관리번호를 말합니다. 

 2. "직종부호"는 단기예술인의 경우 아래 [예술인 직종부호]를, 단기노무제공자의 경우에는 아래 [노무제공자/특수형태근로종사자 

직종부호]를 참고하여 적습니다.

 3.“건설기계 번호”는 건설기계조종사의 경우에만 아래‘건설기계 번호’를 참조하여 해당 건설기계의 번호를 적습니다. 

 4. "보수총액"은 「소득세법」 제19조에 따른 사업소득과 같은 법 제21조에 따른 기타소득을 더한 금액에서 같은 법 제12조제2호ㆍ

제5호에 따른 비과세소득과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한 필요경비를 뺀 금액을 말하며, 해당 월에 

발생된 금액을 적습니다.

    * ‘보수’란 단기예술인의 경우에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8조의2제2항에 따른 

보수액, 단기노무제공자의 경우에는 같은 법 제48조의3제2항에 따른 보수액을 말합니다.

 5. "이직 사유코드": 1. 회사의 사정에 의한 이직(폐업, 계약기간 만료 등)

                    2. 부득이한 개인사정에 의한 이직(질병ㆍ부상, 출산 등)

                    3. 기타 개인사정에 의한 이직(전직, 자영업을 위한 이직 등)

직종 부호

예술인

[창작]

441 (창작)문학   442 (창작)미술

443 (창작)사진   444 (창작)건축

445 (창작)음악   446 (창작)국악

447 (창작)무용   448 (창작)연극

449 (창작)영화   450 (창작)연예

451 (창작)만화   452 (창작)기타

[실연]

461 (실연)문학  462 (실연)미술

463 (실연)사진  464 (실연)건축

465 (실연)음악  466 (실연)국악

467 (실연)무용  468 (실연)연극

469 (실연)영화  470 (실연)연예

471 (실연)만화  472 (실연)기타

[기술지원]

481 (기술지원)문학  482 (기술지원)미술

483 (기술지원)사진  484 (기술지원)건축

485 (기술지원)음악  486 (기술지원)국악

487 (기술지원)무용  488 (기술지원)연극

489 (기술지원)영화  490 (기술지원)연예

491 (기술지원)만화  492 (기술지원)기타

노무제공자/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941 보험설계사(생명보험사 소속)

942 보험설계사(생명보험사외 소속)

943 학습지방문강사ㆍ교육교구강사

944 택배기사 

945 대출모집인(여신금융기관 소속)

946 대출모집인(대출모집법인 소속)

947 신용카드회원모집인

948 방문판매원ㆍ후원방문판매원

949 대여제품방문점검원 

950 가전제품배송기사

951 방과후강사

952 건설기계조종사

953 화물차주(시멘트 운송)

954 화물차주(철강재 운송)

955 화물차주(위험물질 운송)

956 화물차주(수출입컨테이너 운송)

957 퀵서비스기사(특수형태근로종사자)

958 대리운전기사(특수형태근로종사자)

959 골프장캐디(특수형태근로종사자)

960 소프트웨어기술자

건설기계 번호
 
※ 타인을 사용하지 않고 아래 명시된 건설기계를 직접 운전하는 건설기계조종사의 경우만 해당됩니다.

번호 건설기계명 번호 건설기계명 번호 건설기계명 번호 건설기계명

1 불도저 8 모터그레이더 15 아스팔트믹싱플랜트 22 항타 및 항발기

2 굴삭기 9 롤러 16 아스팔트피니셔 23 자갈채취기

3 로더 10 노상안정기 17 아스팔트살포기 24 준설선

4 지게차 11 콘크리트뱃칭플랜트 18 골재살포기 25 특수건설기계

5 스크레이퍼 12 콘크리트피니셔 19 쇄석기 26 타워크레인

6 덤프트럭 13 콘크리트살포기 20 공기압축기 27 콘크리트믹서트럭

7 기중기 14 콘크리트 펌프 21 천공기

처리절차

신고서 작성 è 접수 및 확인 è 신고서 처리 è 처리결과 통지 è 수령

신고인       근로복지공단 신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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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54호 서식] <개정 2021.8.31.>

산재보험

고용보험

[ ]

[ ]

고용
�� 보수총액 수정신고서

고용ㆍ산재보험 토탈서비스(https://total.kcomwel.or.kr)에서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5일

사업장

사업장관리번호 전화번호(유선/이동전화)

명칭 대표자

소재지

연번 성명 생년월일

상실일

·고용종료일

(yy·mm·dd)

연도
(작성방법 참고)

고용 종 료자  보수 총 액 수 정신 고

산재 보 험

고 용보 험

실 업급 여
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  ]보험사무대행기관  (서명 또는 인)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지사)장 귀하

작성방법 안내

1. 이 신고서는 고용관계가 종료된 근로자 또는 고용보험을 적용하는 예술인의 보수총액을 수정하는 경우 작성합니다.

2. 연도중 요율변경 사업장(산재보험 업종 및 고용보험 직능요율 변경, 실업급여 요율변경)의 경우에는 동일 연도라도 요율변경 전·후 기

간별로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연도 중 요율변경이 없는 경우에는 연도만 작성 

  예) 2018.11.1.자로 요율변경이 된 사업장에서 2019.3.24.에 고용종료한 근로자의 2018년도분 퇴직정산 보수총액을 수정할 경우 연

도를 ‘2018.1.1.~2018.10.31.’, ‘2018.11.1.~2018.12.31.로 나누어 작성

3.  “보수총액”은 해당년도에 발생된 연간보수총액을 작성합니다. 

 * 연간보수총액: 「소득세법」 제20조에 따른 근로소득에서 같은 법 제12조제3호에 따른 비과세 근로소득을 뺀 금액((연연말말정정산산에에  따따른른  

갑갑근근세세  원원천천징징수수  대대상상  근근로로소소득득과과  동동일일))

 * 휴업 ㆍ 휴직 및 「근로기준법」제74조에 따른 보호휴가(산전후 휴가 또는 유산ㆍ사산휴가) 중의 보수는 고용보험 보수총액에는 포함하고, 

산재보험 보수총액에서는 제외

4.  자자활활근근로로종종사사자자 및 노노동동조조합합  등등으으로로부부터터  금금품품을을  지지급급받받는는  노노조조전전임임자자의 경우 고용보험 보수총액은「실업급여」와「고용안정ㆍ직업능력개발」중 

어느 한부문만 적용될 수 있으므로 이를 구분하여 적습니다.

 * ‘‘노동조합 등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는 노조전임자’가 연도 중 노조에 일정기간만을 전임한 경우 비전임기간의 보수총액도 같이 적습니다.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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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의3서식] <개정 2021. 7. 1.>

[ ]예술인

복수사업장 피보험자격 소득합산신청서

[ ]노무제공자

 ※ 아래의 유의사항 및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기 바랍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기간  

  

14일

신청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주소 휴대전화번호

사업장

사업장 명칭 사업장 전화번호 노무제공 개시일
(예술인)계약 총소득
(노무제공자)월보수액 

사업장 소재지 사업주 성명 노무제공 종료일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5제3항ㆍ제104조의11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5조의2제1항ㆍ제125조

의8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취득 소득합산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근근로로복복지지공공단단  이이사사장장 귀하

유의사항

1. 위 신청서는 둘 이상의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의 월평균소득(예술인과 사업주가 체결한 각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에서 지급받기로 한 금액을 

계약기간을 나누어 월(月) 단위로 산정한 금액)의 합계액이 50만원 이상이 되어 고용보험에 가입하기를 원하는 예술인 또는 둘 이상의 

노무제공계약의 월보수액의 합계액이 80만원 이상이 되어 고용보험에 가입하기를 원하는 노무제공자의 경우에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2. 고용보험료는 각 사업장에서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가 지급받는 보수에 따라 결정된 월(평균)보수를 기준으로 사업장별로 각각 

부과됩니다.

작성방법

1. “신청인”란에는 신청인 본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주소 및 휴대전화번호를 적습니다.

2. “사업장”란에는 예술인의 경우에는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체결한 사업장 명칭, 전화번호, 노무제공기간(시작 연 월 일 ~ 

종료 연 월 일), 소재지, 사업주 성명, 계약 총소득을 적고, 노무제공자의 경우에는 노무제공계약을 체결한 사업장 명칭, 전화

번호, 노무제공기간(시작 연 월 일 ~ 종료 연 월 일), 소재지, 사업주 성명, 월보수액을 적습니다.

처리절차

피보험자격 취득
소득합산신청서 제출

è 접수 및 확인 è 사업장 안내 및
사실조사

è 결정 통지 è 수령

신청인 근로복지공단 근로복지공단 근로복지공단
신청인 

사업장 사용자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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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20호서식] <개정 2021. 7. 1.>

고용보험 피보험자격확인 청구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기 바랍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 14일

청구인

① 성  명
② 주민등록번호 -

③ 주  소

(전화번호:                       휴대전화:                        )

④ 입사일 또는 노무제공 개시일 ⑤ 퇴직일 또는 노무제공 종료일 

사업장

⑥ 사업장관리번호 또는 하수급인관리번호
(건설공사 등의 미승인 하수급인에만 해당합니다)

⑦ 명  칭

⑧ 소재지

(전화번호:                      )

⑨ 대표자 ⑩ 업  종

⑪ 확인청구내용
1. 자격취득      2. 자격상실      

3. 근로내용ㆍ노무제공내용 확인(일용근로자, 단기예술인 또는 단기노무제공자만 해당합니다)

⑫ 청구사유 1. 자격취득ㆍ상실신고 누락     2. 피보험기간 정정     3. 신고사항 변경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1조제1항ㆍ제104조의7ㆍ제104조의13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ㆍ제125조의3제

4항ㆍ제125조의9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인)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지사)장  귀하

첨부서류

1. 근로자는 근로계약서, 급여통장사본, 소득금액증명원, 급여명세서 등 고용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1부

2. 예술인은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서 등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 1부

3. 노무제공자는 노무제공계약서 등 노무제공계약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 1부

수수료

없음

210㎜×279㎜[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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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뒤쪽)

공지사항

  본 민원의 처리결과에 대한 만족도 조사 및 관련 제도 개선에 필요한 의견조사를 위해 귀하의 전화번호(휴대전화)로 전화조

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작성방법

1. ① ~ ⑤란은 청구인에 관한 해당 사항을 적습니다.

2. ⑥ ~ ⑩란은 사업장에 관한 해당 사항을 적습니다.

3. ⑪ㆍ⑫란은 확인청구의 내용 및 청구취지 등을 적습니다.

4. ④란은 해당 사업장에 채용된 일자(입사일) 또는 노무제공을 개시한 날(노무제공 개시일)을 적습니다.

5. ⑤란은 해당 사업장에서 퇴직한 일자(퇴직일) 또는 노무제공을 종료한 날(노무제공 종료일)을 적습니다.

6. ⑥란은 해당 사업장의 사업장관리번호나 하수급인관리번호를 적습니다(관리번호를 알고 있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7. ⑪란은 확인청구 사항에 ○표 하기 바랍니다.

8. ⑫란은 확인청구사유가 사업주의 피보험자격취득 및 상실 신고 누락인 경우에는 1번란에 ○표 하고, 피보험자격 신고는 

되어 있으나 피보험기간을 정정하는 경우에는 2번란에 ○표 하며, 피보험자격 신고사항 변경인 경우에는 3번란에 ○표 

하기 바랍니다.

※ 구비서류는 확인청구사항에 적은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예: 근로계약서, 임금명세서 등)를 말하며 그 적은 내용이 

불명확하거나 증명자료가 불분명하여 청구내용을 확인하기 어려우면 불리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처리절차

청구인
처리기관

근로복지공단

청   구 ▶ 접   수

▼

확인ㆍ검토

▼

결   재

▼

통   보  ◀ 전산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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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2호의18서식] 
<신설 2021. 7. 1.>

고용ㆍ산재보험토탈서비스

(total.kcomwel.or.kr)에

서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 ]예술인

[ ]노무제공자

휴업 등 신고서   

※ 뒤쪽의 유의사항과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기 바라며, [  ]에는 해당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3일

사

업

장

사업장관리번호  ―  ―  ― 

명칭

소재지

전화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주소 휴대전화번호

성 명 주민등록번호
휴업 등

휴업 등 사유
시작일 종료일

-

 [  ] 휴업(사업장 사정)   [  ] 휴업(병가 등 종사자 사정) 

 [  ] 유산ㆍ사산        [  ] 출산전후

 [  ] 기타(                          )  

-

 [  ] 휴업(사업장 사정)   [  ] 휴업(병가 등 종사자 사정) 

 [  ] 유산ㆍ사산        [  ] 출산전후

 [  ] 기타(                          )  

-

 [  ] 휴업(사업장 사정)   [  ] 휴업(병가 등 종사자 사정) 

 [  ] 유산ㆍ사산        [  ] 출산전후

 [  ] 기타(                          ) 

-

 [  ] 휴업(사업장 사정)   [  ] 휴업(병가 등 종사자 사정) 

 [  ] 유산ㆍ사산        [  ] 출산전후

 [  ] 기타(                          ) 

-

 [  ] 휴업(사업장 사정)   [  ] 휴업(병가 등 종사자 사정) 

 [  ] 유산ㆍ사산        [  ] 출산전후

 [  ] 기타(                          ) 

-

 [  ] 휴업(사업장 사정)   [  ] 휴업(병가 등 종사자 사정) 

 [  ] 유산ㆍ사산        [  ] 출산전후

 [  ] 기타(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10제5항, 같은 법 시행

령 제19조의7제7항제7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의8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우리 사업장의 예

술인 또는 노무제공자가 휴업 등을 했음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사용자ㆍ대표자)  (서명 또는 인)

[  ] 보험사무대행기관  (서명 또는 인)

  근근로로복복지지공공단단  ○○○○지지역역본본부부((지지사사))장장 귀하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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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쪽)

유의사항

1. 이 신고서는 고용보험의 적용을 받는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가 출산 또는 유산·사산 등을 이유로 노무를 제공할 수 없

어 소득이 없는 경우에 사업주가 작성하여 신고합니다.

  ※ 종사자가 사업주에게 요청한 경우 사업주는 노무 미제공 사유와 소득발생 여부를 확인하여 신고합니다.

2. 출산 또는 유산·사산을 사유로 노무제공이 불가한 경우 휴업 기간은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9제2항 및 제104조

의15제2항에 따른 지급기간으로 제한됩니다.

3. 휴업 등 기간 동안의 보수액에 대해서는 월별보험료는 부과되지 않으며, 보험료 정산 시 정산보험료에 산입하여 부과됩니다.

4.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가 노무를 제공하지 않아 계약기간의 변경이 있는 경우 고용보험 피보험자 내용 변경 신고서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작성방법

 1.  사업장란에 사업장관리번호 등 관련내역을 빠짐없이 작성합니다.

 2. 휴업 등 사유란의 [ ]에는 해당하는 곳에 √ 표시를 하며, 해당 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기타 항목에 √ 표시를 하고 해당 

사유를 적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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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9호의2 서식] <신설 2021. 8. 31.>

피보험자․고용정보 및 입․이직 정보

내용 취소 신청서
(

[ ]예술인

)

[ ]특수형태근로종사자

[ ]노무제공자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7일

사업장관리번호

사
업
장

사업장명 전화번호

소재지 FAX번호

보험

구분
성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인

여부

취소

부호
취소내용 취소사유

□고용 

□산재

¨ 남
 ̈여

¨

□고용 

□산재

¨ 남
 ̈여

¨

□고용 

□산재

¨ 남
 ̈여

¨

□고용 

□산재

¨ 남
 ̈여

¨

□고용 

□산재

¨ 남
 ̈여

¨

거래은행

계좌번호 신고서

은행명 예금주명 피보험자 등 고용정보 취소 등으로 보

험료 반환금액이 발생할 경우 입금될 계

좌입니다.계좌번호

작성방법

1.〔보험구분〕 취소하고자 하는 해당보험에 √표시(고용․산재보험 동시 정정 시 양쪽 모두 √표시)

2.〔취소부호〕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숫자를 기재

     2211  취득(고용･입직) 취소 2222 상실(고용종료･이직 )취소 2244 휴업 취소

3.〔취소내용〕피보험자 및 고용정보 내용의 항목 중 취소하고자 하는 내용을 작성

4.〔취소사유〕취소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예시: 사업주 착오신고, 휴업 취소신고 등)

5. 급여대장, 급여계좌이체내역, 출근부, 문화예술용역계약, 노무제공계약, 노무제공대가 지급 관련 자료 등 사실

관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 제출

유의사항

1. 피보험자격 등에 관한 사항을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에는『고용보험법』제118조 및『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제50조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2. 국민연금, 건강보험 관련 사항은 별도로 해당기관으로 각각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이 취소 신청합니다.

.      .      .

신청인(사업주 또는 보험사무대행기관) :                             (서명 또는 인)

근로복지공단 00지역본부(특고센터)장 귀하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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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0호의2 서식] <신설 2021. 8. 31.>

피보험자․고용정보 및 입․이직 정보

내용 정정 신청서

(

□예술인

)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노무제공자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7일

사업장관리번호

사업장
사업장명 전화번호

소재지 FAX번호

보험
구분

성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인
여부

정정 내용

정정
부호

정정 전 정정 후 정정사유

□고용 

□산재
¨ 남

 ̈여
¨

□고용 

□산재

¨ 남
 ̈여

¨

□고용 

□산재

¨ 남
 ̈여

¨

□고용 

□산재

¨ 남
 ̈여

¨

□고용 

□산재

¨ 남
 ̈여

¨

제출
서류   상기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근로계약서, 급여대장, 급여계좌이체내역, 출근부 등 자료를 구비하여 제출

작성방법

[보험구분] 정정하고자 하는 해당보험에 √표시(고용․산재보험 동시 정정 시 양쪽 모두 √표시)

[정정부호] 정정하고자 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숫자를 입력 

    

고고용용보보험험
[[0033]]취득일 [[0044]]상실일

[[0066]]휴업시작일  [[0088]]휴업사유 [[3322]]상실사유 [[3388]]직종 등 기타 취득신고 내용 

산산재재보보험험
[[0033]]입직일 [[0044]]이직일 [[0055]]휴업(1개월 미만)시작일 [[0066]]휴업(1개월 미만)종료일 

[[0077]]주소 [[0088]]전화번호(휴대폰번호)

[정정사유] 정정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 

유의사항 

1. 피보험자격 등에 관한 사항을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에는『고용보험법』제118조 및『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

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제50조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2. 고용보험 피보험자인 예술인 및 노무제공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휴업종료일의 변경은「고용보험 피보험자 내용 변경 

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3. 산재보험 적용제외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휴업(1개월 이상)시작일 및 휴업(1개월 이상)종료일 변경은 별도서식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산재보험관계 명세 변경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4. 예술인이 자격상실시 신고한 보수총액을 수정하려는 경우 별도 서식인「고용종료자 보수총액 수정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이 정정 신청합니다.

.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근로복지공단 00지역본부(특고센터)장 귀하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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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1호의2 서식] <신설 2021. 8. 31.>

단기 노무제공내용

□정정

□취소

신청서 (

□예술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노무제공자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7일

사업장관리번호

하수급인관리번호 유기사업명(공사명)

사업장
사업장명 전화번호

소재지 FAX번호

구분 성  명 생년월일 성 별
외국인
여부

정정․취소 내용

노무제공 년 월 부호 정정 전 정정 후

□고용 

□산재

¨ 남
¨ 여 ¨

      년     월

정정(취소)사유

□고용 

□산재

¨ 남
¨ 여 ¨

      년     월  

정정(취소)사유

□고용 

□산재

¨ 남
¨ 여 ¨

      년     월

정정(취소)사유

□고용 

□산재

¨ 남
¨ 여 ¨

      년     월

정정(취소)사유

 상기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제출
  (노무제공계약서, 문화예술용역관련계약서, 작업일지, 노무비명세서 등 노무제공일 확인이 가능한 서류)

작성방법

[[부부      호호]]  해당되는 취소 또는 정정사유를 숫자로 기재

    

취취소소부부호호 [[2255]]노무제공내용 취소(노무제공년월의 취소인 경우 정정 전, 정정 후란은 미기재)  

정정정정부부호호
[[4455]]노무제공년월 [[4466]]노무제공일자 [[4499]]직종 [[5522]]보수총액 [[5533]]이직사유 

[[5566]]하수급인관리번호

  ※ 하수급인관리번호 정정은 예술인의 국가·지자체·공공기관에서 발주하는 문화예술계약 사업의 발주자·원수급인 사업장의 관리번호내 하수급인

관리번호에 한함

[[정정정정((취취소소))사사유유]] 정정 및 취소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

유의사항 

피보험자격 등에 관한 사항을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에는『고용보험법』제118조 및『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제50조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정정 ․ 취소 신청합니다.

.      .      .

신청인(사업주 또는 보험사무대행기관) :                 (서명 또는 인)

근로복지공단 00지역본부(특고센터)장 귀하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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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2호의17서식] <신설 2021. 7. 1.>

고용보험 (

[ ]예술인

) 피보험자 내용 변경 신고서

[ ]노무제공자

※ 뒤쪽의 유의사항 및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3일

사업(장)

사업장관리번호  ―  ―  ― 

명칭

전화번호 팩스번호

소재지

                                                               우편번호(              )

보험사무
대행기관

번호 명칭

하수급인
관리번호

일련

번호
성명

주민(외국인)등록번호ㆍ

국내거소신고번호

변경내용

변경일 부호 변경 전 변경 후

[내용변경부호]

 1. 성명  2. 주민(외국인)등록번호ㆍ국내거소신고번호  7. 휴업 등 종료일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10제5항, 같은 법 시행

령 제19조의7제7항제5호ㆍ제6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의8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

다.

  년       월       일

신고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  ]보험사무대행기관  (서명 또는 인)

근근로로복복지지공공단단  ○○○○지지역역본본부부((지지사사))장장  귀하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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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뒤쪽)

작성방법

1. 가입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ㆍ국내거소신고번호)란에는 주민등록표 등본(외국인등록증 또는 국내거소

신고증)상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또는 국내거소신고번호를 적습니다.

2. 변경 연월일 및 부호를 적습니다.

3. 변경 전 내용과 변경 후 내용을 적습니다.

 4. 휴업 시작일의 정정은 별도 서식인 피보험자 등 고용정보 내용 정정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기 바랍니다.

 5. 산재보험 적용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휴업 시작일, 휴업 종료일 등의 변경은  별도 서식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산재보험관계 명세 변경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기 바랍니다.

처리절차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 고 인 근로복지공단

신고서 작성 ▶ 접수 및 확인

▼

신고서 처리

▼

수  령 ◀ 자격 변경 확인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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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2호의13서식] <신설 2021. 7. 1.>

고용보험 월평균보수 변경신고서(예술인 종사 사업장)

※ 뒤쪽의 작성방법 및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기 바랍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1일

사업장

사업장관리번호 명칭

소재지                                                           

                                                        우편번호(        )

전화번호 팩스번호

보험사무 
대행기관

번호 명칭

구분 성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보수 

변경 월

변경 후 

월평균보수
변경 사유

1

2

3

4

5

6

7

8

9

10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의3제7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의3에 따라 위와 같이 월평균보수를 변경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사용자ㆍ대표자)  (서명 또는 인) / [  ]보험사무대행기관  (서명 또는 인)

  근근로로복복지지공공단단  ○○○○지지역역본본부부((지지사사))장장 귀하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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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쪽)

첨부서류
 1. 변경된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서 사본(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서를 변경한 경우만 해당합니다)

 2. 월평균보수가 인상 또는 인하된 명세가 적힌 해당 예술인의 보수액 지급 관련 자료 사본

수수료

없음

작성방법 및 유의사항

1.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ㆍ국내거소신고번호)"란에는 주민등록등본(외국인등록증 또는 국내거소신고증)상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또는 국내거소신고번호)를 적습니다.

2. 월평균보수의 산정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전년도에 노무제공 등을 개시한 종사자: 전년도 보수총액 ÷ 전년도 종사개월수

   * 해당 보험연도에 노무제공 등을 개시한 종사자: 취득(고용)일부터 1년간(1년 이내의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기간을 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 지급하기로 정한 보수총액 ÷ 해당 종사개월수

     

예술인의 보수액: 「소득세법」 제19조에 따른 사업소득과 같은 법 제21조에 따른 기타소득을 더한 금액에서 같은 법 

제12조제2호ㆍ제5호에 따른 비과세소득과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한 필요경비를 뺀 금액

3. "변경 후 월평균보수"에는 변경 후 적용되는 월평균보수액을 적습니다.

4. "보수 변경 월"에는 실제로 보수가 변경된 월을 적습니다.

5. "변경 사유"에는 보수인상, 보수인하, 착오 정정 등 월평균보수 변경 사유를 적습니다.

처리절차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고인 또는 
보험사무대행기관

근로복지공단

신고서 작성 ▶ 접수 및 확인

▼

신고서 처리

▼

수령 ◀ 월평균보수 변경 확인 통지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343

예
술

인
 고

용
보

험
 관

련
 각

종
 서

식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1호의2서식] <개정 2021. 7. 1.>
 

고용보험 보험료 지원신청서(

[ ]예술인 종사 사업장

)

[ ]노무제공자 종사 사업장

※ 뒤쪽의 유의사항 및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기간 5일

사업장관리번호

명칭 전화번호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전자우편주소 팩스번호

소재지

우편번호(          )

고고용용보보험험료료  지지원원  신신청청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 
피보험자 수

                         명

지원 대상자 수                          명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ㆍ제48조의2제8항제3호ㆍ제48조의3

제6항제3호,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의2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사용자ㆍ예술인ㆍ노무제공자)  (서명 또는 인)

 근근로로복복지지공공단단  ○○○○지지역역본본부부((지지사사))장장 귀하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344   문화예술용역 운용지침서(가이드라인)

(뒤쪽)

유 의 사 항

1.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인 피보험자에 대한 고용보험료 지원 대상 사업은 전년도의 월평균 근로자인 피보험자 수가 10명 미만

이거나 신청 직전 3개월 동안(지원신청일이 속한 연도로 한정하며, 보험관계성립일 이후 3개월이 지나지 않은 경우에는 그 기

간 동안) 연속하여 근로자인 피보험자수가 10명 미만이고, 신청월 말일 기준으로 10명 미만이어야 합니다.

   ※ 지원 대상 사업 판단 시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를 제외한 근로자인 피보험자 수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73조의2제2항,「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조제2

항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유산ㆍ사산휴가,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실시 중인 근로자는 근로자 수 산정에서 제외

됩니다.

   ※ 법인사업은 법인단위로 10명 미만 여부를 판단하나, 공동주택관리사무소의 경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2항에 따라 관리사무소 현장별로 10명 미만 여부를 판단합니다.

2. 지원 신청 연도의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를 제외한 근로자인 피보험자 수가 3개월 연속 10명 이상인 경우 4개월째부터 해당 

연도 말까지 고용보험료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3. 지원 대상 사업의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인 피보험자는 보수액 수준 등 지원요건을 충족할 경우 인원에 제한 없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예술인인 피보험자가 둘 이상의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동시에 체결하여 둘 이상의 사업에서 피보험자격

을 취득하거나 노무제공자인 피보험자가 둘 이상의 노무제공계약을 동시에 체결하여 둘 이상의 사업에서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경우에는 각 사업별 보수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지원대상 보수수준 충족 여부를 판단합니다.

4. 고용보험료 지원은 고용보험의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사람에게 이루어지므로 현재까지 피보험자격을 취득하지 못한 피보험자의 

경우 반드시 근로복지공단에 자격취득신고서(단기예술인 또는 단기노무제공자의 경우 노무제공내용확인신고서)를 제출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신고관련 문의: 국번없이 1588-0075).

   ※ 사업주가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에 대한 보수총액신고를 기한 내에 하지 않은 경우 신고를 이행한 날이 속하는 달의 보험료

부터 지원합니다. 

   ※ 노무제공자의 경우 월보수액 신고서를 제출한 달에 한하여 지원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하여 지원합니다.

5. 고용보험료 지원 대상에 해당할 경우 매월 해당 월의 보험료가 납부기한 내에 모두 납부된 경우에만 보험료가 지원됩니다. 따

라서 납부기한이 지나서 납부하거나 일부만 납부한 월에는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6. 고용보험료는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의 소득수준 등에 따라 사용자와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의 고용보험료 부담분 범위에서 

지원됩니다. 다만,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의 재산 및「소득세법」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종합소득이 고용노동부장관이 고

시한 기준 이상에 해당할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며, 해당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의 지원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근로복지

공단은 해당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의 재산 및 종합소득 자료를 수집하여 확인합니다.

7. 고용보험료를 지원받고 있는 사업에 신규로 자격을 취득한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가 있을 경우 별도의 고용보험료 지원신청

이 없어도 해당 가입자가 보험료 지원요건을 충족할 경우 고용보험료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8. 고용보험료 지원 대상 요건에 해당되지 않음이 추후 확인된 경우에는 이미 지원한 금액에 대해 국가가 환수할 수 있습니다.

9.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가 부담하는 보험료를 원천징수(공제)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 고용보험료 지원

금만큼 차감해야 하며, 전액을 원천징수(공제)한 경우에는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 고용보험료 지원금을 예술인 또는 노무제

공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고용보험료 전액을 원천징수(공제)하고도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 고용보험료 지원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는 업무상 횡령 등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10. 근로복지공단에서 고용보험료의 지원 여부를 확인하여 처리 결과를 통보합니다.

작성방법

1. "사업장 관리번호"란에는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 고용보험의 사업장관리번호를 적습니다. 

2.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 피보험자 수"란에는 고용보험 가입대상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 수를 정확하게 적습니다. 

3. "지원 대상자 수"란에는 고용보험료 지원요건에 해당되는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 수를 적습니다.

처 리 절 차 

신청서 작성 è 접수 및 확인 è
신청서
 처리

è
지원여부 확인

통지
è 수령

신청인 근로복지공단 신청인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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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62호 서식] <신설 2021.8.31.>

고용보험 예술인 문화예술용역 관련 도급사업 가입신고서

※ 고용ㆍ산재보험 토탈서비스(total.kcomwel.or.kr)에서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음영란은 기재하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5일

신고의무자
(발주자 또는 

원수급인)

사업장관리번호

발주자 및 원수급인 여부   [  ]발주자   [  ]원수급인

명칭 사업장 형태 [ ]법인 [ ]개인

소재지 우편번호(      )

우편물수령지 우편번호(      ) 전자우편주소

전화번호                                (휴대전화) 팩스번호

업태 종목                (주생산품) 업종코드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사용자
(대표자)

성명 주민(외국인)등록번호 전화번호

주소

문화예술용역 관
련 계약 내역

사업명

사업기간 (시작일) (종료일)

 고용보험법 제77조의2제3항 및 고용보험법시행령 제104조의6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의무자(발주자 또는 원수급인) (서명 또는 인)

보험사무대행기관 (서명 또는 인)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특고센터)장 귀하

신고인
제출서류

문화예술용역 사업 관련 도급계약서 

수수료

없음담당 직원 
확인사항

1. 사업자등록증
2. 주민등록표 초본[신고인이 개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다만, 신고인이 직접 신고서를 제출하면서 

신분증명서(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을 말합니다)를 제시하는 경우에는 그 신분증명서의 확인
으로 주민등록표 초본의 확인을 갈음합니다.

3.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신고인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작작성성방방법법

[[신신고고의의무무자자]]  신고의무자는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이 발주한 문화예술용역사업인 경우 원수급인이 다수인 경우에는 사업을 
발주한 발주자가,  원수급인이 하나인 경우에는 그 원수급인이 신고․납부의무자로 이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문문화화예예술술용용역역  관관련련  계계약약내내역역]] 

1. 사업명은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이 발주한 문화예술용역 관련 사업명을 기재합니다. 
2. 사업기간은 해당 사업의 수행기간(계약기간)을 기재합니다. 

유유의의사사항항

1. 이 서식은 예술인을 사용하는 문화예술용역 관련 사업을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경우에 사용합니다.  
2. 위 가입신고서는 보험관계 성립일(문화예술용역 관련 사업을 시작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제출해야 합니다. 
3. 신고의무자는 사업의 소재지, 가입자 인적사항, 전화번호 등이 변경되거나 사업장이 휴업·폐업될 경우 우리 공단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4. 신고의무자는 원수급인 또는 하수급인과 예술인을 사용하는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 각각의 사업개시일

로부터 14일 이내 “문화예술용역사업 하수급인 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5. 신고의무자는 원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이 예술인과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해당 내용과 관련하여 고용보험

료를 원천징수 및 피보험자격취득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개개인인정정보보  수수집집  및및  이이용용  동동의의서서

  본인은 이 건 민원사무처리에 대한 처리결과 안내, 캠페인(이벤트), 사업홍보물, 고객만족도조사 및 관련 제도개선에 필요한 의
견조사를 위해 우편, 휴대전화 또는 전자우편 등으로 수신·참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신청인)                      (서명 또는 인)

처처리리절절차차

신고서 작성 è 접수 및 확인 è 신고(청)서 처리 è 처리결과 통지 è 수 령

신고의무자 근로복지공단 신고의무자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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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63호 서식]<신설 2021.8.31.>

고용보험 예술인 문화예술용역사업 하수급인 명세서

(앞 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 5일

발주자 

또는 

원수급인

사업장관리번호 사업장명

사업장소재지                                  (전화번호:            )(휴대전화:             )

대표자명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원(하)수급

인

(1)

사업장관리번호

상호 또는 법인명칭               (사업자등록번호:             )

소재지 (전화번호:            )(휴대전화:           )

대표자

원(하)수급

인

(2)

사업장관리번호

상호 또는 법인명칭 (사업자등록번호:             )

소재지                                       (전화번호:            )(휴대전화:           )

대표자

     고용보험법 제77조의2제3항 및 고용보험법시행령 제104조의6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사업장명

소재지

대표자 (서명 또는 인)

보험사무대행기관

소재지

대표자 (서명 또는 인)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특고센터)장 귀하

제출서류 없음
수수료

없음

작작성성방방법법

[[발발주주자자  또또는는  원원수수급급인인]]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이 발주하는 문화예술관련사업과 관련하여 발주자 또는 원수급인이 가입한 

고용보험에 관한 사항을 기재합니다. 

[[원원((하하))수수급급인인]] 예술인을 사용하는 하수급인 또는 원수급인에 관한 사항을 기재합니다. 사업장관리번호는 예술인을 사용하고 

있는 원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이 이미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에 본사의 사업장관리번호를 기재합니다. 

유유의의사사항항

1. 이 서식은 예술인을 사용하는 문화예술용역 관련 사업을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경우에 사용합니다.  

2. 신고의무자(발주자 또는 원수급인)은 원수급인 또는 하수급인과 예술인을 사용하는 도급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그 각각

의 사업개시일부터 14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3. 신고의무자는 원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이 예술인과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해당 내용과 관련하여 

고용보험료를 원천징수 및 피보험자격취득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4. 여러 명의 원수급인이나 하수급인을 신고할 경우에는 “원(하)수급인”에 해당되는 사항을 별지로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

습니다. 

처처리리절절차차

신고서 작성 è 접수 및 확인 è 신고(청)서 처리 è 처리결과 통지 è 수 령

신고의무자 근로복지공단 신고의무자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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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인 고용보험 신고 등 필요서식과 관련하여  본 가이드라인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서식은  근로복지공단 

누리집(서식자료 메뉴)에서 내려받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part 5



주요 용어
색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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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가입과 연관된 용어

- 고용보험 가입관리

예술인 고용보험의 자격신고·변동·상실, 보험료 납부 등의 관리를 말하며 문화예술용역 관련 사업주가 

관련 사항을 신고하고, 근로복지공단에서 자격관리, 보험료 부과업무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보험료 

고지(고지서 발송) 및 수납업무를 수행

- 피보험자

고용보험법 상 예술인으로서 보험에 가입하여 일정한 요건을 충족할 경우 실업급여, 출산전후급여 등을 

받을 수 있는 사람. 여기서는 고용보험 가입 계약자, 즉 예술인을 뜻함

- 피보험기간

피보험자로서 고용보험에 가입한 기간을 뜻함. 피보험기간에 따라 실업급여 지급 시 구직급여의 지급기

간이 달라질 수 있음

- 피보험단위기간

고용보험 피보험자 중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판단하기 위해 인위적으로 설정한 기간으로, 보험료를 납부

한 기간(월)으로 계산됨. 예술인의 경우 이직전 24개월 동안 9개월 이상이 구직급여 수급을 위한 최소한

의 피보험단위기간 충족요건임. 피보험기간과 달리 피보험단위기간은 실업급여 수급 기간과는 관계없으

며, 실업급여 수급 요건으로만 활용됨

- 피보험자격 신고

사업주가 문화예술용역계약을 맺은 예술인에 대해 고용보험 피보험자의 자격을 얻은 것을 근로복지공단

에 신고

 

- 피보험자격 상실

사업주가 문화예술용역과 피보험자의 자격의 종료를 신고하고, 그 사실이 인정되어야 예술인의 실업급

여 신청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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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와 연관된 용어

- 월평균소득

예술인이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에서 지급받기로 한 금액을 계약기간으로 나누어 월단위로 산정한 금

액. 월력상 ‘월’을 단위로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체결하면 계약 총소득을 개월 수로 나눠서 산정하고, 

‘월’을 단위로 계약하지 않을 경우에는 계약 총소득을 계약기간(총 일수)로 나눠서 30일을 곱하여 산정함

- 월평균보수

예술인과 사업주가 체결한 문화예술용역 계약에서 예술인의 소득(세법상 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에서 

비과세소득과 경비(소득금액×20%)를 뺀 금액을 계약상의 계약 기간(월)으로 나눈 월 금액. 단, 계약기간

(월)은 노무제공 월이 20일 이상인 경우 1개월로, 20일 미만인 경우 0개월로 계산함.

- 기준보수

사업의 폐업·도산 등으로 실제 보수를 산정하거나 확인하기 곤란한 경우, 보수 관련 자료가 없거나 명확

하지 않은 경우 등에 적용하는 고용노동부가 임의로 정한 월평균보수

- 월평균보수 하한액

예술인의 보수를 산정·확인하기 곤란하거나 월평균보수가 월 단위 기준보수 80만원 보다 낮은 경우 기

준보수 80만원을 월평균보수로 적용하여 월별보험료를 산정

- 보험료율

고용보험 가입 금액에 대한 보험료의 비율. 문화예술용역 계약을 체결한 예술인과 사업주가 전체 1.6%

의 반반인 각 0.8%씩 균등 부담하며 이는 일반 임금근로자와 동일한 요율

구직급여와 연관된 용어

- 이직

근로자가 사업주와의 고용관계가 끝나거나, 예술인의 문화예술용역 계약이 종료된 상태    

- 보수일액 (기초일액)

구직급여 산정의 기초가 되는 일일 단위의 소득금액. 마지막 이직일 전 1년간의 보험료 산정의 기준이 

된 보수 총액을 해당 기간의 총 일 수로 나눈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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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급자격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으로, 예술인 고용보험에 가입하여 일정 기간 보험료를 납입하고 이직사유

가 수급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함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과 연관된 용어

- 문화예술용역

특정 문화예술 결과물의 완성을 위하여 예술인이 대가를 받고 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하여 일정한 기간 

동안 제공하는 「문화예술진흥법」 상 문화예술의 창작ㆍ실연ㆍ기술지원 등의 노무

- 도급

당사자 일방이 어느 일을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

정하는 것

- 하도급

수급인이 다시 제3자에게 도급을 주는 것

- 발주자

프로젝트 전부를 최초로 위탁하는 자 

- 원수급인

발주자로부터 직접 어느 일을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도급을 받은 자

- 하수급인

원수급인으로부터 업무의 일부를 (하)도급 받아 해당용역을 수행하는 사업자

- 위임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 대하여 사무의 처리를 위탁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하는 것으로 도급과 달리 

일의 완성 여부와 상관없이 약정한 보수를 지급

- 파견

파견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한 후 그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근로자파견계약의 내용에 따라 사용사업주

의 지휘·명령을 받아 사용사업주를 위한 근로에 종사하게 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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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

서로 대립되는 둘 이상의 의사표시의 합치로 성립하는 법률행위로 당사자 간에 법적 구속력이 있는 약속

-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의 당사자

특정 문화예술 결과물을 완성하기 위해 대가를 받고 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하여 일정 기간 「문화예술진

흥법」상 문화예술의 창작ㆍ실연ㆍ기술지원 등의 노무를 제공하는 예술인과 이러한 노무를 제공받는 상

대방

- 불공정행위

예술인의 자유로운 예술창작활동 또는 정당한 이익을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예술인복지법 제6조의

2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 

- 표준계약서

특정 분야 또는 직군에 필요한 전문적인 내용을 정형화하여 새로운 진입자들도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표준양식으로 일종의 견본계약서로, 예술인의 협상력을 제고하여 계약당사자 간 지나친 힘의 불균

형을 극복하고, 최소한의 공정한 계약이 담보되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개발ㆍ제안

- 프리랜서

일정한 기업 또는 조직에 소속되어 있지 않으면서 특정한 프로젝트 등에 대해 그때 그때 계약을 맺고 일

하는 사람  

- 근로계약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노무)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이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체결

된 계약(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4호) 

- 저작권 관련 계약

저작재산권 양도, 저작물 이용허락, 출판권설정이나 배타적 발행권설정, 출판이용허락과 관련된 계약

- 저작재산권 양도

일방 당사자가 가지고 있는 저작재산권이 그의 의사에 따라 이전ㆍ승계됨으로써 다른 당사자가 그 권리

를 취득하는 것을 말하며, 이때 유상ㆍ무상을 불문

- 저작물 이용허락계약

저작물을 이용하기를 원하는 자가 그 저작물 등의 권리자와 체결하는 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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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판권설정계약 

복제권자와 출판자 간에 체결되는 출판권의 설정을 목적으로 하는 준물권계약. 여기에서 출판권이란 저

작물을 인쇄 그 밖의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문서 또는 도화(圖畵)로 발행할 수 있는 권리

- 현상광고 

광고자가 어느 행위를 한 자에게 일정한 보수를 지급할 의사를 표시하고 이에 응한 자가 그 광고에 정한 

행위를 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

- 우수현상광고

일정한 응모기간을 지정한 뒤 광고에서 정한 행위를 완료한 자 가운데 우수한 자에게 보수를 지급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

- 전속계약

계약당사자 일방이 타방 외의 제3자와 계약하지 않는 것을 조건으로 하는 계약 

▶ 음악 공연 분야(대중음악 포함)

- 주최사

공연을 최초로 기획하고 공연 제작에 필요한 제작비를 제공하는 회사. 공연의 최종 권한과 책임이 있으

며, 다양한 전문 도급업체 및 예술인과 계약을 체결

- 주관사

주최사를 대신하여 공연제작에 필요한 업무를 대신 진행하는 업무 대행업체. 공연제작에 필요한 모든 제

작비는 주최사가 제공하며, 최종결정 권한은 주최사가 가짐. 주관사는 업무대행을 수행한 대가로 주최사

로부터 업무대행 수수료를 받는 것이 일반적

- 전문인력회사

공연 무대기술 분야에 필요한 단기 인력을 제공하는 회사

- 장비대여업체 

공연을 위해 필요한 조명, 음향, 기계 등의 장비를 일시적으로 대여해주는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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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티켓판매대행사

공연주최사를 대신해 온라인 및 오프라인으로 티켓을 판매하는 대행업체. 판매 티켓 판매 대비 수수료를 

주최사로부터 받음

- 하우스매니저

공연 당일 객석과 로비의 운영과 서비스를 총괄하는 전문 인력 

▶ 무용 분야

- 안무가

무용 공연의 가장 중심이 되는 무용의 안무를 담당하는 창작자. 무용 공연의 전반적인 예술적 결정의 최

종 권한 및 책임을 가짐

- 조안무

안무가를 도와 안무 창작을 보조하고 무용수의 연습을 돕는 사람

- 앙상블

주·조연 무용수 뒤에서 군무를 추는 무용수

- 드라마터그(드라마투르그)

연출가 또는 안무가의 예술적 완성도를 위해 조언하는 스태프

- 레퍼토리

무용단이 자주 공연하는 작품. 무용단은 자신의 고유의 작품인 레퍼토리를 제작을 통해 예술적 이상을 

실현하고, 레퍼토리의 공연권(공연 라이선스)를 외부에 판매하여 추가 수익을 얻기도 함

▶ 음반 및 음원 제작 분야

- 레코딩

음반 및 음원을 기록하거나 저장하는 녹음 과정

- 튜닝

음원을 적절하게 조율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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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디팅

음원을 편집하는 것

- 믹싱

곡을 구성하는 각 트랙의 주파수와 공간감을 조절하여 음향을 다듬는 작업

- 마스터링

믹싱을 마친 음원들 간의 밸런스를 조절하여 음색을 보정하는 작업

▶ 만화·웹툰 분야

- 메인작가

만화·웹툰의 창작을 주도하는 주 작가

- 보조작가

만화·웹툰의 창작을 주도하는 메인작가의 업무를 일부 할당받아 역할을 수행하는 작가, 또는 경우에 따

라 메인작가가 특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기획·제작의 일부 역할을 할당받아 수행하는 작가. 어시스턴트 

또는 문하생이라고 불리기도 함

- 글작가

만화·웹툰에서 주로 글, 대사 작업을 중심으로 하는 작가로, 스토리작가라고 불리기도 함

- 그림작가

만화·웹툰의 그림 작업을 중심으로 하는 작가로, 밑그림, 채색, 작화 등 역할이 세분화되어 있음 

- CP(Content Provider)

콘텐츠 공급자로 기획 실무를 담당하는 사람을 의미하거나, 맥락에 따라 사업체를 의미하기도 함

- 에이전시

만화·웹툰 작가를 대행하여 작품의 유통, 저작권 관리, 연재, 판권 관련 협상, 수익모델 다각화 등 콘텐츠

공급자 역할을 수행하는 사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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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니지먼트

작품의 기획, 투자를 수행하며, 역할 중 에이전시와 중복되는 업무가 있기도 함. 만화·웹툰 작가를 육성하

고 관리하는 단계에서 다른 사업체들보다 밀착된 관계를 형성하는 경향이 있음

- 제작사(스튜디오)

만화·웹툰 작품을 기획 및 제작하며, 작가군을 중심으로 그 외 다양한 인력으로 구성되어 관리 업무에 이

르기까지 전반적인 제작, 유통을 수행함

- 플랫폼

대형종합플랫폼 내에서 만화·웹툰 전문 서비스를 운영하기도 하며, 별도로 특화된 웹툰전문플랫폼들도 

있음. 만화·웹툰 작가의 발굴부터, 작품의 기획, 수급, 연재, 판매, 개발, 운영, 마케팅 등 사업체에 따라 다

양한 업무를 수행함

- 연재계약

만화·웹툰 작품을 창작한 작가가 서비스업체(예: 에이전시, 플랫폼, 출판사 등)에 해당 작품을 연재하거

나, 연재를 위해 기획, 창작한 댓가에 대해 사업체가 보수를 지급하는 계약 

- 매절계약

원고료를 한꺼번에 지불하고 이후 추가 지급을 하지 않는 계약

- 고료(원고료)

만화·웹툰의 기획, 창작 또는 연재를 목적으로 사업체로부터 지불받는 댓가에 대한 보수

- 인세

주로 출판물 중심의 만화 인쇄물을 중심의 댓가에 대한 보수로, 고료(원고료)를 지칭하는 관행이 있으며 

일반적으로는 출판물 판매량에 따른 출판물 계약을 지칭함

- MG(미니멈 개런티, Minimum Guarantee)

만화·웹툰 작가가 사업체에 작품을 제공할 때, 사업체가 최소수익을 약정하고 선지급하는 보수이며 지급 

방식은 회차 단위 또는 월 단위 등으로 다양함

- RS(수익분배, Revenue Sharing)

만화·웹툰의 매출액에서 순매출이나 추가 이윤을 기준으로 사업체와 작가가 일정 비율에 따라 수익을 나

누는 방식이며 분배 또는 배분의 산정 방법과 비중은 사례에 따라 다양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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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예술인 고용보험 운영 관련 기관 현황

기관 주요업무 연락처

문화체육관광부

(예술정책과)

•예술인 복지 제도 관련 업무

•예술인 복지법 및 문화예술용역 관련 업무

044-203-2718

044-203-2722

한국예술인

복지재단

(예술인고용보험TF)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 체결 상담 및 지원

•서면계약 관련 상담 및 교육 등
02-3668-0254

고용노동부

(고용보험기획과)

•고용보험 정책 수립

•고용보험료 관련 업무

044-202-7352

044-202-7359

(고용노동부 고용센터)

•실업급여 지급, 고용안정사업관련 각종 지원업무

•실업급여관련 업무는 수급자의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서 담당

•출산전후 휴가 급여 신청

수급자의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로 문의

근로복지공단

(예술인 가입부*)

•예술인 고용보험 가입 전담 부서

•예술인 고용보험 가입, 보험료 산정 부과

•예술인 피보험자격 관리

1588-0075

전자팩스 0502-223-3203

국민건강보험공단 •보험료 고지 및 수납, 체납관리 1577-1000

* 예술인 고용보험 신고서식은 공단 홈페이지(http://www.kcomwel.or.kr), 고용산재토탈서비스(http://total.kcomwel.or.kr)에서 작성·제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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